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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１

“우리는 왜 교회 역사를 배워야 하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히 교파 정체성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본래 어떤 모습

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현실이 성경이 제시하는 교

회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하는 질문들입니다. 이러한 이유

로 이 책은 교회 역사를 과거의 이야기로만 다루지 않고 오늘의 교회를 비추어 보

는 거울로 삼고자 합니다.

또한 이 질문들은 결코 추상적인 학문 주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지식

의 부족이 아니라 목회 현장에서 매일 마주하게 되는 실제적이면서 영적인 과제이

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신약 교회의 정체성과 그 역사적 뿌리를 충분히 알지 못

할 때 신앙은 쉽게 흔들리고 교회는 전통과 분위기에 휩쓸려 본질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저는 침례교 목사로서, 그리고 신약 교회의 원

형을 사랑하는 한 신앙인으로서 이 질문들 앞에서 언제나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

다. 목회는 단지 설교나 행정을 수행하는 일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

１. 이 책에서 말하는 ‘침례교’ 혹은 ‘침례교회’는 현대 교단이나 교파를 의미하는 좁은 용어가 아니

다. 이 책에서의 침례교나 침례교회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 나타난 신약 교회의 원형을 지키고

자 했던 역사적 흐름 전체를 가리킨다. 시대마다 도나투스파, 왈도파, 롤라드파, 후스파, 재침례

파 등 다양한 이름을 가졌지만 그들을 하나로 묶는 원리는 같았다. 따라서 이 책에서 말하는 침

례교 역사는 특정 교파의 발전사가 아니라 신약 교회를 회복하려는 영적 전통의 역사이다.

신약 교회 회복을 위한 

교회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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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그리스도와의 진실한 관계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교회의 영적 성장을 돕고, 성경 중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며, 교회 

자치와 회중 정치라는 침례교 고유의 원리를 지키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

나 성도들이 신약 교회의 뿌리를 알지 못한다면 이러한 사역은 쉽게 흔들릴 수밖

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침례교의 참된 정체성과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 온 순

수한 신앙을 다음 세대에 바르게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더욱 깊이 느끼고 있습니

다.

이 책은 침례교회의 우수성을 주장하거나 특정 교단의 정통성을 입증하려는 목

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교파를 비난하거나 평가하려는 의도로 쓰인 

책도 아닙니다. 이 책이 다루고자 하는 것은 교단 간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교회의 본질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보존되고 회복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는 일입니다. 침례교 역사는 그 자체로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신

약 교회를 회복하려는 영적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증언입니다.

기존의 교회사 서술은 대체로 세속 정치사나 개신교 각 교파의 발전사 중심으로 

기록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성경으로 돌아가려는 운동으로서의 침례교의 진정한 

뿌리와 신앙적 동기는 충분히 조명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참된 교

회사는 단순한 인간의 역사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존하시고 

인도해 오셨는지를 성경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작업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침례교의 역사는 교회사 전체를 대체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교

회사가 놓치기 쉬웠던 본질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중요한 증언이 됩니다. 침례교의 

역사는 특정 제도나 권력의 발전사를 설명하기보다 성경으로 돌아가려는 신자들

의 반복된 선택과 희생을 통해 신약 교회의 원리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보여 

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침례교의 역사는 교회사 속에서 신약 교회관을 가장 분

명하게 비추는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침례교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신약 성경의 교회관을 회복하려는 긴 영적 투쟁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 나타난 신자들의 공동체는 시간이 흐르며 

제도화되고 국가 권력과 결탁하면서 점차 본질을 잃어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을 일으켜 오셨습니다. 시

대와 지역에 따라 그들의 이름은 달랐어도 그 흐름은 하나였으며, 그 운동은 종

7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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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개혁 이후 침례교회라는 형태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거대한 흐름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제1부에서는 초대 교회부터 약 1,500년에 걸친 교회사의 배경을 다룹니다. 초대 

교회의 순수함에서 출발하여, 기독교의 국교화, 어거스틴 신학에 기반한 강제적 

국가 교회 체제, 중세 카톨릭교회의 제도화와 권력 집중, 종교 재판소의 폭력과 이

단 탄압,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도 성경으로 돌아가려 했던 선구자들의 움직임을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침례교 정신의 뿌리가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를 보여 줍니다.

제2부에서는 16세기 종교 개혁 이후 지난 500년간 전개된 침례교의 형성과 확산

을 다룹니다. 1525년 스위스 재침례교회에서 시작된 신약 교회 회복 운동이 영국

에서 침례교회로 조직되고, 신대륙 미국에서 ‘정교분리, 양심의 자유, 회중 정치’라

는 결실을 맺으며 전 세계로 확장되어 간 흐름을 연대기적으로 설명합니다.

두 부분은 서로 분리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 흐름입니다.

제1부는 ‘왜 침례교가 필요했는가’를, 제2부는 ‘침례교가 어떻게 형성되고 확산

되었는가’를 보여 줍니다.

이 책은 교회 역사를 중립적인 사건의 나열로 다루지 않습니다. 이 책은 신약 성

경이 제시하는 교회의 본질을 기준으로 역사를 읽고 해석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책은 침례교 역사를 관통해 온 핵심 원리들을 하나의 해석의 기준으로 삼아 교

회 역사를 살펴봅니다. 그 기준의 핵심 원리는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이 원리들은 

침례교 역사를 관통해 온 근간이자 신약 교회의 본질을 이루는 요소들입니다.

① 성경의 절대적 권위		    ② 다시 태어난 신자들의 교회

③ 신자 침례와 침수례２		    ④ 양심의 자유와 정교분리

⑤ 회중 정치와 지역 교회의 자율성

２. 침수례(Immersion)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침례의 본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물속에 온전히 잠겼다가 일어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장사·부활과 신자가 

동일시됨을 상징하며, “담그다, 잠기게 하다.”라는 뜻을 지닌 그리스어 ‘baptizō’의 의미와도 일치

한다. 초대 교회와 초기 사료 역시 침수례가 보편적이었음을 증언한다. 그러므로 침수례는 신자

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았다.”는 진리를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외적으로 

고백하는 공적 선언이며, 침례교회는 이러한 성경적 모범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침수례를 시행해 왔다.



이 원리들은 침례교만의 전통이 아니라 신약 교회의 본질에서 직접 나온 것들입

니다. 침례교는 역사 속에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 원칙들을 지키는 길을 선택했

습니다. 이 책이 지향하는 바는 훨씬 더 깊고 실천적인 데 있습니다. 침례교 역사를 

배우는 일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뿌리를 두

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바로 세우는 영적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독자가 교회와 신앙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보다 성경이 제시하는 교회

의 모습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도록 돕고자 합니다.

- 오늘날 교회는 초대 신약 교회와 얼마나 가까운가?

- 우리는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실제로 따르고 있는가?

- 우리는 신자 침례, 구원받은 신자들 교회, 양심의 자유, 회중 정치를 얼마나 진지

하게 실천하고 있는가?

- 우리는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떤 희생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침례교는 새로운 운동이 아닙니다. 신약 교회를 회복하려는 운동입니다. 이처럼 

단순하면서도 결정적인 진리가 이 책을 통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책이 2,000년의 교회 역사와 500년의 침례교 역사를 따라가며 오늘날의 

독자들에게 다음 한 문장을 깊이 새겨 주기를 기도합니다.

“침례교는 신약 교회를 이 시대에서 실천하려는 운동이다.”

이 책을 꼼꼼히 교정해 주신 사랑침례교회의 김지훈 형제님과 여러 형제자매님

들에게 큰 감사를 드리고 이 책을 쓰도록 권유해 준 아내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책을 사용하셔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다시 한번 신약 교회의 

비전을 회복하고 신약 성경의 원리들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로 새롭게 일어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창조자, 구원자, 그리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2025년 10월 유럽 종교 개혁 투어를 마친 뒤

사랑침례교회 목사

정동수

9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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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는 “순수했던 신약 교회가 어떻게 타락했는가?”를 다루며 초대 교회에서 종교 개

혁까지 약 1,500년의 변화를 보여 준다. 초대 교회는 회심한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형성한 단순하고 순수한 공동체였으며 박해 속에서도 신약 성경의 교리를 붙들었다. 그

러나 기독교가 공인된 밀라노 칙령 이후 교회는 국가 권력과 결합했고 국가 교회인 천주

교가 제도화되면서 신약 교회 본래 모습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어거스틴은 카톨릭 신학의 기초를 세운 사상가였지만 도나투스파와의 논쟁에서 “강제

로라도 데려오라.”는 논리를 제시해 무력 사용에 신학적 정당성을 부여했고, 이는 중세 

천주교 박해 신학의 토대가 되었다.

중세 카톨릭교회는 정치·법·교육 등 사회 전 영역을 장악한 거대한 종교 권력이 되었

고 종교 재판소는 그 타락의 절정을 드러내는 상징이었다. 그 아래에서 양심과 신앙의 

자유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왈도파, 롤라드파, 후스파 같은 증언자들은 

‘오직 성경’을 붙들며 신약 교회 정신을 이어 갔다.

16세기 종교 개혁은 이신칭의를 회복했으나 루터교, 장로교, 성공회는 국가 교회 체제

와 유아 세례를 유지해 온전한 신약 교회 회복에는 실패했다. 이 미완의 개혁은 재침례

교와 침례교의 등장을 낳으며 신약 성경의 원형을 다시 찾는 새로운 흐름을 이끌었다.

신약 교회의 
타락과 그 원인
진리의 상실과 회복의 소망
1,500년의 암흑과 등불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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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교회 시대

국가 권력과 대립한 
순수한 교회 시대 

Chapter 1

G E N E S I S오늘날 기독교에는 수많은 교단과 교파가 존재하며 각기 다른 예배 전통과 

교회 구조가 공존한다. 그런데도 모두가 “우리 방식이 성경적이다.”라고 주장

한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적인 방식은 오직 성경이 말한 대로 하는 것이며, 무

엇이 참된 신약 교회인지 판단하려면 반드시 사도행전과 사도들의 서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예배했고, 어떻게 운영되었는

지는 이미 신약 성경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각 교단의 전통이나 사

람의 해석이 아니라 신약 성경이 보여 주는 패턴 자체에 우리의 교회를 비추어 

보아야 한다.

이 장은 바로 그 기준을 따라 초대 교회의 원형을 살피고 성경이 말하는 교

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쓰였다. 초대 교회의 순수함

과 말씀 중심의 구조를 회복해야만 현대 교회가 본래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

기 때문이다. 동시에 우리는 초대 교회가 왜 세상 권력과 충돌했고, 왜 끊임없

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또한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초대 교회의 내

AD 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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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순수성과 외적 고난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한 쌍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

로 이 장에서는 신약 교회의 참된 모습과 함께, 그 교회가 세속 권력과 대립하

며 당했던 박해의 역사까지 함께 다루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약 교회의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고자 한다.

신약 교회의 참된 모습

사도행전을 펼쳐 보면 우리는 최초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는 오

늘날 우리가 보는 거대한 조직이나 화려한 건물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것은 회심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작은 공동체였다. 사도행전 2장을 

자세히 보라.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하자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까?” 하

고 물었다. 그러자 베드로는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행 2:38)라고 대답했다.

순서를 주목하라.

첫째, 그들은 말씀을 들었다.

둘째,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회심).

셋째, 그들은 침례를 받았다. 그날 3,000명이 침례를 받았고 이들이 교회가 

되었다.

그러면 이 초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사도행전 2장 42-47절이 

이를 아름답게 묘사한다.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니라. 모든 

혼 위에 두려움이 닥치고 사도들을 통해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이루어지매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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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모든 자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나누어 주며 또 날마다 한마

음이 되어 성전 안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

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행 2:42-47)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는 초대 교회의 모든 특징을 볼 수 있다. 하나하나 살

펴보겠다.

첫째, 교회는 가정 중심이었다.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라는 표현을 보라. 초대 교회는 거대

한 성당이나 장엄한 예배당에서 모이지 않았다. 누군가의 집 거실이 교회였다. 

로마서 16장 5절에서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 있는 교회’에 인사

하라고 권면하며,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역시 자

신들 집에 있는 교회와 함께 고린도 사람들에게 문안하였다. 골로새서 4장 15

절에서는 눔바의 집에 있는 교회가 언급되고 빌레몬서 2절에서는 빌레몬의 집

에 있는 교회가 나온다. 이것이 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초대 교회에는 전용 건

물이 없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었다.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

든지 그곳이 교회였다. 이는 매우 중요한 원리이다.１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성령님께서 내

１. 초대 교회가 주로 ‘집에서’ 모인 이유는 건물 교회를 거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 상황상 전용 

예배 장소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수만 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있었으

며(행 2:41; 4:4), 이처럼 큰 규모는 자연스럽게 여러 장소의 모임을 필요로 했다. 신약 성경의 핵

심 원리는 “집에서만 모여야 한다.”가 아니라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모인 성도들이 교회이다.”라

는 사실이다. 따라서 교회는 환경과 필요에 따라 집에서 모일 수도 있고 현대처럼 전용 예배당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원리는 규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교회는 소수의 성도들로 집에서 

모일 수도 있고 성령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면 큰 모임을 이룰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교회란 성령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모여 하나님께 예

배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이다. 교회 크기와 건물 유무는 형식에 속하는 문제일 뿐 교회의 본질을 

결정하지 않는다.



15  제1장 ● 초대 교회 시대

주하시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다.

이 원리는 훗날 침례교회에 매우 중요했다. 침례교인들이 박해받을 때 그들

은 공식 건물을 가질 수 없었지만 그것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들은 집

에서, 숲에서, 지하실에서, 어디서든 모였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었

기 때문이다.

둘째, 교회는 성경 중심이었다.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니

라”(행 2:42). 초대 교회는 무엇을 가르쳤는가? 그들은 사도들의 교리, 즉 사

도들이 예수님께 직접 배운 것, 성령님께서 사도들에게 계시하신 것을 가르쳤

다. 초대 교회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모세 오경, 시편, 대언서들

을 읽고 연구했다. 그리고 점차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모아지기 시작했다. 사

도들의 서신들이 교회들 사이에서 읽히고 필사되고 전달되었다. 복음서들이 

기록되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은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한다. 그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에 있던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바울이 가르치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지 알아보며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

하였다.

초대 교회에게 성경은 최종 권위였다. 교황의 칙령도 아니고, 공의회의 결정

도 아니고, 오랜 전통도 아니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의 기준이었

다. 디모데후서 3장 16-17절을 기억하라.

모든 성경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

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교회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로잡고 의로 훈련시킨다. 성경이 교회의 

유일한 규칙이고 지침이다. 이것이 침례교의 근본 원칙이 되었다. 침례교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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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성경’(Sola Scriptura)을 다른 어떤 개신교 교파보다 철저하게 실천하려 

했다. 성경이 명령한 것은 지키고 성경이 침묵한 것은 강요하지 않는다는 원칙. 

이것이 초대 교회의 원칙이었고 근대 침례교가 회복하려 한 원칙이다.

셋째, 교회 조직은 매우 단순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어떤 교회 직분을 보는가? 감독들과 집사들이다.２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

에게 편지하노니.” 감독들과 집사들, 이들이 전부이다. 사도행전 14장 23절은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마다 장로들을 임명했다.”고 말한다. 각 교회에 장로

들이 있었고 여러 명의 장로들이 함께 교회를 인도했다. 디모데전서 3장은 감

독과 집사의 자격을 설명한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르칠 수 있고, 술에 탐닉하지 않고, 돈을 사

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러나 주목하라. 감독들과 집사들은 권력

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섬기는 자들이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크게 되려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려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막 10:43-44)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도 장로들에게 권면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준비

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히려 양 

２. 초대 교회에서는 감독, 장로, 목사가 서로 다른 계급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다. 신약 성경은 이 

세 용어를 같은 직무를 담당하는 동일한 지도자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한다. 사도행전 20장, 

디도서 1장, 베드로전서 5장은 장로와 감독과 목사의 사역을 서로 교차하여 동일한 직무로 언급

한다. 유대인 배경의 초기 교회에서는 유대 공동체 전통에 따라 주로 장로라는 호칭이 사용되었

고, 그리스 문화권의 이방 교회에서는 행정적 의미가 강한 감독이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쓰였

다. 시간이 지나 감독이라는 용어가 제도화되고 후대 카톨릭교회의 주교라는 계급으로 발전하

자, 성경적 목양을 강조한 공동체에서는 보다 성경적인 의미를 담은 목사라는 호칭을 선호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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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에게 본이 되라”(벧전 5:2-3).

초대 교회에는 복잡한 위계질서가 없었다. 교황도 없었고 추기경도 없었고 

대주교도 없었고 주교도 없었다(초대 교회의 ‘감독’은 단지 한 지역 교회를 치

리하는 목사 혹은 장로를 의미했다). 거대한 관료 체계도 없었다. 각 지역 교회

는 자율적이었고 장로들이 그 교회를 섬겼다.

사실 성경은 지역 교회가 단수 감독 체제를 가질지, 복수 감독 체제를 가질

지에 대해 어떤 형식적 제한도 두지 않는다. 신약 성경은 특정한 구조를 법처럼 

강요하기보다, 교회가 상황과 필요에 따라 감독(장로)들을 세워 양 떼를 돌보

도록 하는 원리를 제시할 뿐이다.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서 복수 장로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원칙

의 강제가 아니라 당시 교회의 상황을 반영하는 서술이다. 따라서 성경은 교회

가 단수 목회자든 복수 목회자든 질서와 신실함 속에서 목양이 이루어진다면 

그 형태 자체를 문제 삼지 않는다.

교회는 중요한 결정을 어떻게 내렸는가? 회중이 함께 결정했다. 사도행전 6

장을 보라. 교회가 일곱 명을 섬기는 자로 선택할 때 어떻게 했는가?

사도들이 임의로 임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

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사람을 골라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행 6:3). 회중이 그들을 선택했고 사도들이 

임명했다.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를 보라. 할례 문제를 논의할 때 누

가 참여했는가?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함께 왔는데 (행 15:6)

그리고 결정이 내려진 뒤 편지를 보낼 때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이 함께 

보냈다(행 15:23). 즉, 회중 전체가 이 일에 관여했다. 이것이 침례교 회중 정치

의 성경적 근거이다.

또한 각 지역 교회는 자율적이며 외부 권위가 통제하지 않는다. 회중이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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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교회 가입은 명확했다.

누가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

이다. 순서는 항상 같았다. 첫째 믿음을 통한 회심, 둘째 침례, 셋째 교회 교제. 

사도행전을 통틀어 이 패턴이 반복된다. 오순절에 3,000명이 회심하여 침례를 

받았다.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삼천 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더라”(행 2:41). 그들은 먼저 베드로의 말을 받

아들였고(이해하고 믿어서 회심함), 그러고 나서 침례를 받았다.

사도행전 8장의 에티오피아 내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빌립이 복음을 전

했고 내시가 믿었으며 그 뒤에 그가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

례받는 것을 방해하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리고 빌립이 “만일 그대가 마음

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라고 말하자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라고 고백했다(행 8:36-37). 믿음이 먼저

였고 그 뒤에 고백과 침례가 있었다. 

빌립보 간수의 경우도 동일하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자 “그 밤 바로 

그 시각에 그가[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리를 씻겨 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행 16:33) 기록이 있다. 그 전에 무엇이 있

었는가? “[그들이]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행 16:32). 그들은 말씀을 들었고, 믿었고, 침례를 받았다.

유아 세례는 어디에도 없다. 신약 성경에는 유아 세례에 대한 명령도, 예도, 

암시도 없다. 오직 신자들의 침례만 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교회의 본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만약 복음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유아가 세례를 받

으면 교회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혼합체가 된다. 이러한 구조는 결국 중

세와 종교 개혁 시대의 국가 교회 모델을 재현하게 된다. 국가 교회는 특정 지

역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유아 세례를 통해 자동으로 교회 구성원으로 간주

하며 신앙 고백이나 회심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결과 교회는 더 이상 회심한 

신자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국가나 사회의 구성과 거의 동일한 인구 집단으로 

변질된다.

그러나 만약 오직 신자들만 침례를 받으면, 교회는 진정으로 다시 태어난 사



19  제1장 ● 초대 교회 시대

람들의 공동체가 된다. 초대 교회는 다시 태어난 신자들만의 교회였다. 그것

이 침례교가 회복하려 한 것이다.

다섯째, 초대 교회는 국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비공식 공동체였다.

로마 제국의 법률 체계 안에서 교회는 합법적인 종교 단체가 아니었다. 로마 

제국은 오래된 종교들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었고 유대교는 오래되었기 때

문에 합법적이었다.

그러나 기독교는 새로웠다.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왔지만 유대교가 아니었

다.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불법 종교’로 간주했고 그래서 교회는 국가의 보

호를 받지 못했으며 국가의 지원도 받지 못했고 국가의 승인도 받지 못했다. 

오히려 교회는 국가의 의심과 적대의 대상이었다. 초대 교회는 초기부터 ‘국가 

권력과의 결합’이라는 개념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존재였다.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 있었다. 아니,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립했다. 이 점을 기억하

라. 이것이 훗날 침례교가 강력히 주장한 정교분리 원칙의 성경적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침례교는 새로운 것을 발명하지 않았다. 침례교는 초대 교회의 패턴

으로 돌아갔는데 초대 교회는 국가와 분리되어 있었다.

초대 교회의 예배와 실천

이제 우리는 초대 교회가 어떻게 예배했는지도 살펴보려고 한다. 왜냐하면 

초대 교회의 예배도 침례교 예배의 모델이 되기 때문이다.

예배는 매우 단순했다. 예배에는 복잡한 의식이 없었다. 화려한 의복도, 향

로도, 성상도, 제단도 없었다. 예배는 무엇으로 구성되었는가?

1. 성경 읽기와 가르침 

골로새서 4장 16절을 보라. “이 서신을 너희 가운데서 읽은 뒤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서도 그것을 읽게 하고 그와 같이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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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너희도 읽으라.” 회중들은 바울의 서신들을 읽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

면하는 것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라고 말한다. 성경 읽기, 권면(설교), 교

리(가르침) —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었다.

2. 찬송 

에베소서 5장 19절은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끼리 서로 말하며 너

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라고 말한다. 골로새서 3장 16

절도 비슷하다. 성도들은 함께 찬송했다.

3. 기도

사도행전 2장 42절은 초대 교회가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

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니라.”라고 말한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서 바울은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고 왕들

과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을 위해서도 그리하라.”라고 권면한다.

4. 빵을 뗌(주의 만찬 혹은 애찬 교제)３ 

사도행전 2장 42절은 교회가 ‘빵을 떼는 일’을 했다고 말하며 사도행전 20

장 7절은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기 위해 함께 오니”라고 말한다. 주의 

만찬이나 애찬은 정기적으로, 아마도 매주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5. 헌금 

고린도전서 16장 2절은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번창하게 해 주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 두어 내가 갈 때에 모으는 일이 없게 하

３. 초대 교회에서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다시 태어난 신자들이 참여하는 신앙 고

백의 예식이었다. 애찬은 성도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며 교제와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적 식사

였다. 초기에는 두 예식이 함께 진행되었으나 무질서가 생기자 점차 분리되어 주의 만찬은 독립된 

예식으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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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말한다. 성도들은 정기적으로 헌금했다.

이것이 전부이다. 단순하지 않은가? 

성경, 찬송, 기도, 주의 만찬(혹은 애찬 교제), 헌금. 복잡한 의식도, 제사장의 

특별한 옷도, 연극이나 드라마도 없었다. 예배는 단순하고 영적이고 성경적인 

예배였다. 이것이 침례교 예배의 모델이 되었다. 침례교는 예배를 단순하게 유

지하려 했다. 왜냐하면 초대 교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침례는 어떻게 행해졌는가?

우리는 이미 믿음을 고백한 신자들만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 침례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침례’라는 단어 자체가 답을 준다. 헬

라어 ‘밥티조’(βαπτίζω)는 ‘담그다’, ‘잠기게 하다’를 의미한다. 침례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침례를 보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들이 그

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으시는 것

을 그분께서 보셨는데 (마 3:16)

예수님께서 물속에서 “올라오셨다.”(he… out of the water)는 구절은 그

분이 물속에 계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한은 어디에서 침례를 주었는가? 

살림에 가까운 애논에 많은 물이 있었으므로 요한도 거기에서 침례를 주고 있었

으며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았으니 (요 3:23)

왜 물이 많이 필요했는가? 침수를 위해서다. 단지 머리에 물을 뿌리려고 했다

면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의 경우를 보라. 

[내시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into the 

water) 내려가니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들이 물속에서(out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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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나와 올라올 때에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어 가시므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고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갔으나 (행 8:38-39)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갔다. 그것은 침수 즉 물속에 잠기게 하는 것이었다. 로

마서 6장 3-4절은 침례의 의미를 설명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

켜지신 것같이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침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한다. 물속에 잠기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

께 죽고 묻히는 것을 나타내며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 상징을 완전히 표현하려면 침수가 필요하다. 초대 교

회는 침수로 침례를 주었다. 이를 의심하는 학자는 거의 없다. 역사적 증거가 

명확하다. 침례교는 이 초대 교회의 실천을 회복했다.

박해 속에서 정결해진 교회

초대 교회는 태어나면서부터 박해의 대상이었다. 사도행전만 읽어도 박해가 

시작부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라.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서 설교하다가 체포되었고 산헤드린(유대인들의 공회) 앞에 섰으며 “예

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대답했는가?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는 판

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하니 (행 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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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헤드린은 그들을 위협했지만 석방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사도들은 다시 체포

되었고 감옥에 갇혔으나 천사가 그들을 풀어 주자 그들은 다시 성전에서 가

르치다가 다시 체포되어 다시 산헤드린 앞에 섰다. 이때에 대제사장이 “너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우리가 너희에게 엄히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보라, 너희가 너희 교리로 예루살렘을 가득 채웠고 또 이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려 하는도다.”라고 말하였다(행 5:28). 그러자 베드

로와 사도들은 어떻게 대답했는가?

그때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에게 순종하기보

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느니라. (행 5:29)

이 문장은 초대 교회의 정신을 완벽하게 요약한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한다.”

인간의 권위가 하나님의 명령과 충돌할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침례교의 정신이 되었다. 침례교인들도 같은 원칙으로 살았다. 

국가가 유아 세례를 명령할 때 침례교인들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순종하기보

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한다.”

고 말했다. 국가가 국교회에 참석하라

고 명령할 때에도 침례교인들은 “우리

가 사람들에게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산헤드린이 사도들

을 때리고 석방하자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을 위해 수

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 (행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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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기뻐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특권으로 여겼다. 사도행

전 7장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왔다. 스데반이 산헤드린 앞에서 담대하게 증

언하자 그들은 분노하여 그를 끌고 나가 돌로 쳤으나 스데반은 죽어 가면서 

하나님을 부르며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다(행 

7:59-60).

사도행전 8장 1절은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대적하여 큰 핍박이 일

어나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전 지역들로 널리 흩어졌으

며”라고 말한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교회를 흩어놓았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

이었는가?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라.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자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

씀을 선포하였더라.”

아이러니하게도 박해가 복음을 확산시켰다! 이는 교회 역사 전체를 통해 반

복되는 패턴이다. 박해는 교회를 파괴하지 못한다. 오히려 교회를 강하게 만

들고 확산시킨다.

로마 제국의 박해

사도행전 이후, 교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점점 더 심한 박해를 받기 시작했

다. 왜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을까?

1. 성도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을 시민의 의무로 여겼다. 해마다 한 

번씩 황제의 신상 앞에 가서 향을 피우고 “카이사르는 주(主)시다.”(Caesar is 

Lord.)라고 고백하는 것은 로마 시민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 이는 단

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정치적 충성의 표시였다. 로마는 이를 통해 제국의 

통합을 유지하려 했다. 황제 숭배는 다양한 민족과 종교를 가진 광대한 제국

을 묶는 접착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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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황제 숭배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들은 카이사르를 

높이면서도 동시에 자기 신들도 계속 숭배할 수 있었다. 해마다 한 번 황제에

게 향을 피우는 것이 무슨 대수인가? 그저 형식적으로 하면 되었다. 그러나 그

리스도인들은 이를 할 수 없었다. 그들에게는 오직 한 주 예수 그리스도만 계

셨다. “예수님께서 주시다.”(Jesus is Lord.)는 초대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신

앙 고백이었다(롬 10:9; 고전 12:3). 따라서 “카이사르는 주시다.”라는 말은 예

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할 수 없었고 그들은 결국 

죽음을 선택했다.

2. 기독교는 로마 제국이 인정하지 않는 비공식 종교였다.

로마는 오래된 종교들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었다. 특히 오래된 ‘고대 종

교’는 존중을 받았고 그래서 유대교는 합법적이었다. 유대교는 수천 년의 역

사를 가졌고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들의 종교를 실천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

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새로웠다. 기독교는 불과 몇십 년 전에 시작되었다. 로

마인들은 기독교를 ‘새롭고 해로운 미신’으로 보았다. 게다가 기독교는 유대

교에서 나왔지만 유대교가 아니었다. 유대인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거

부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유대교의 합법성을 주장할 수도 없었다. 로마법에서 

기독교는 ‘불법 종교’였고 따라서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 범죄였

다.

3.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사회의 여러 관습과 제의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다.

로마 사회는 종교와 깊이 얽혀 있었다. 공공 행사, 사업 모임, 길드 회합, 심지

어 사회적 파티들도 종종 우상 숭배를 포함했다.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우

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고 이교 신들을 위해 건배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

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행사들에 참여할 수 없었다. 바울은 우상 숭배를 피하

라고 가르쳤고(고전 10:14) “너희가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고 주의 상과 마귀들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느니라.”(고전 

10:21)라고 가르쳤다.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거부는 그들을 사회에서 고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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켰다. 그들은 ‘반사회적’으로 보였다. 그들은 로마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기 때

문에 ‘무신론자’라고 불렸고 그들은 의심과 적대의 대상이 되었다.

4.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불이익을 기꺼이 감수했다.

어떤 직업들은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

장을 잃었다. 연극은 이교 축제의 일부였기 때문에 그들은 배우가 될 수 없었

다. 황제 숭배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군인이 되기 어려웠다. 그들은 

우상을 만들거나 파는 등 우상과 관련된 어떤 장사도 할 수 없었다. 그리스도

인들은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가족에게 버림받기도 하며 유산 상속에서 제

외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다. 히브리서 10장 34절이 말하

듯이, 그들은 자신들에게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

에 결박 중에 있는 바울을 불쌍히 여겼고 자신들의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다.

5.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주님이라고 불렀다.

“예수님은 주시다.” 이 단순한 고백이 로마 제국과의 충돌의 핵심이었다. 로

마에서 ‘퀴리오스’, ‘도미누스’라는 칭호는 황제의 것이었다. 황제는 ‘주(主)이

자 신(神)’이라고 불렸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은 주시다.”라고 선언할 때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정치적 도전이었다. 다시 말해 “카이사

르는 주가 아니며 예수님이 주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로마 당국이 이 언

행을 반역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곳곳에서 박해를 받았다.

박해의 역사 - 250년의 고난

1세기부터 4세기 초까지 약 250년 동안 교회는 주기적인 박해를 경험했다. 

박해는 항상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평화가 있었지만 박해는 반복적으

로 일어났고 때로는 극도로 잔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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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로 황제 (Nero, 재위 AD 54-68)

제국 차원의 첫 번째 박해는 네로 황제 시대에 일어났다. AD 64년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해서 도시의 많은 부분이 불탔다. 사람들은 네로가 화재를 지시

했다고 의심했다(그가 로마를 재건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에 네로는 책임

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했고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역사

가 타키투스(Tacitus, 56-120)는 이렇게 기록했다. 

“군중의 증오를 진정시키기 위해 네로는 거짓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

여 처벌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악행 때문에 대중에게 혐오받는 집단이었다.… 

막대한 수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들이 죽는 것은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어떤 이들은 짐승의 가죽을 입혀서 개들에게 찢겨 죽게 했다. 다른 이들은 십

자가에 못 박혔다. 또 다른 이들은 해가 질 때 횃불로 사용되기 위해 불태워졌

다.”

전승에 따르면 이 박해에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참수되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다고 한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Domitian, 재위 AD 81-96)

도미티아누스는 강력한 황제 숭배를 추진하며 자신을 ‘주와 신’으로 부르게 

했고, 이 요구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은 자연스럽게 박해의 대상이 되었다. 그

는 로마 귀족과 황실 내부에 대한 숙청을 단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기독교 신

앙을 가진 인물들이 정치적 반역자로 의심받는 일이 많았다.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이 밧모 섬으로 유배된 시기가 이때로 알려져 있으며, 요한계시록의 배경

에 깔린 긴장과 압박도 도미티아누스 치하의 상황을 반영한다. 그의 박해는 

네로처럼 공개적이고 전국적인 대학살은 아니었지만 이 시기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분위기 속에서 지역적 박해와 사회적 압력이 크게 증가한 때였다.

트라야누스 황제 (Trajan, 재위 AD 98-117)

트라야누스는 비교적 관대한 황제였지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완전

히 멈추지는 않았다. 그는 소아시아의 총독 플리니우스(Pliny the You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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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13)에게 편지를 보냈다. 플리니우스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물었기 때문이다. 트라야누스의 답변은 흥미롭다. 그는 그리스도인들

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는 안 되지만 고발되고 유죄가 입증되면 처벌해야 한

다고 말했다. 만약 그들이 기독교를 포기하고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

면 석방될 수 있었다. 이 시기에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Ignatius of Antioch, 

35-107)가 순교했는데 그는 시리아 안디옥의 감독(목사)이었다. 그는 체포되

어 로마로 보내져 경기장에서 사자들에게 던져졌다. 로마로 가는 도중 그는 

여러 교회들에 편지를 썼는데 이것들은 오늘날까지 남아 있으며 초대 교회의 

신앙과 용기를 보여 준다. 이그나티우스는 로마 교회에 이렇게 썼다. “나는 맹

수들에게 바쳐질 하나님의 밀알이다. 그것들의 이빨에 갈릴 때에야 비로소 그

리스도의 순전한 빵이 되리니 그러므로 나를 사자들에게 넘겨주라. 그들을 통

하여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하드리아누스와 안토니누스 피우스 

(Hadrian & Antoninus Pius, 재위 AD 117-161)

이 시기는 비교적 평화로웠지만 지역적 박해는 계속되었다. 순교자 저스틴

(Justin Martyr, 100-165)이 이 시기에 살았는데 그는 철학자였다가 그리스

도인이 되었고 기독교를 변호하는 저술들을 썼다. 그는 로마 황제들에게 ‘변

증서’를 제출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무고하다고 주장했고, 하드리아누스와 안

토니누스 피우스 시대에 주로 활동했으나 최종적으로는 165년경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때에 로마에서 순교했다. 그와 여섯 명의 동료들이 재판을 받을 

때 로마 관리가 먼저 물었다. “너는 경건하고 올바른 삶을 산다면 하늘로 올

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저스틴은 주저함 없이 대답했다. 그는 단지 생각한다고 말하지 않고 “저는 

확신하며, 전적으로 확신합니다.”라고 선언했다.

그러자 관리가 명령했다. “우리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러나 저스틴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답했다.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 숭배의 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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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단호한 고백 때문에 저스틴과 그의 동료들은 끝내 참수형을 당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Marcus Aurelius Antoninus, 161-180)는 철학

자 황제로 알려져 있지만 기독교를 비이성적이고 완고한 종교로 보았기 때문

에 그의 치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증가했다.

소아시아 서머나의 감독 폴리캅(Polycarp, 69-155)은 마르쿠스 아우렐리

우스 시대보다 조금 앞선, 안토니누스 피우스 치세(155년경) 당시에 순교한 인

물로 사도 요한의 제자였다고 전해진다. 당시 그는 이미 고령(아마도 80대)이

었으며 결국 체포되어 경기장으로 끌려갔다.

로마 총독이 폴리캅에게 먼저 말했다. “네 나이를 생각하라. 카이사르에게 

맹세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그러자 폴리캅은 담대히 대답했다. “나는 86

년 동안 그분을 섬겨 왔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나를 해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구원자이신 분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총독은 다시 협박했다. “내게는 맹수들이 있다.”

폴리캅은 두려움 없이 말했다. “그것들을 데려오십시오.”

총독이 더 강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너를 불태워 버리겠다.”

폴리캅은 조용하지만 굳건하게 대답했다. “당신은 잠시 타고 사라지는 불

로 나를 위협하지만, 심판의 날에 악인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을 알지 못

합니다.”

결국 폴리캅은 화형으로 순교하였다.

이 시기에는 오늘날 프랑스의 리옹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도 참혹한 박해가 

일어났다. AD 177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고 맹수들에

게 던져졌으며 끝내 처형되었다. 당시 리옹 교회가 다른 지역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남아 있는데, 그 안에는 순교자들의 믿음과 용기가 깊은 감동으로 기

록되어 있다.

그중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은 블랑디나(Blandina, ?-177)라는 여성 노예

였다. 그녀는 여러 날 동안 끊임없는 고문을 당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굽히지 

않았다. 마지막 날, 그녀는 황소의 뿔에 묶여 공중으로 내던져졌고 마침내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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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생을 마감했다. 편지는 이렇게 증언한다. “그녀는 연약한 여인이었으

나 순교의 싸움에서 그리스도의 용사로 단장하고, 마치 훌륭한 연회에 초대

받은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

데키우스 황제 (Decius, 재위 AD 249-251)

데키우스는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 조직적 박해를 처음으로 시행한 황제였

다. 그는 250년에 칙령을 내려 모든 시민이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했고, 제사를 드린 자들에게는 이교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을 증

명하는 공식 문서, 즉 ‘리벨루스’(libellus)라는 증명서를 발급했다. 이 조치는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을 겨냥한 것이었다. 이제 그들은 선택해야 했다. 제사를 

드리고 살 것인가, 거부하고 죽을 것인가? 많은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를 택했다. 그러나 슬프게도 적지 않은 이들이 타협하였다. 일부는 실제

로 제사를 드렸고 일부는 뇌물을 주고 가짜 증명서를 얻었다. 교회는 이들을 

‘라프시’(lapsi, 넘어진 자들), 즉 배교자들이라 불렀다. 박해가 끝난 뒤 교회

는 큰 고민에 직면했다. “배교한 자들이 회개하면 다시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

니면 완전히 배제해야 하는가?” 이 논쟁은 교회를 깊이 갈라놓았고 초기 교회

에 큰 상처를 남겼다.

발레리아누스 황제 (Valerian, 재위 AD 253-260)

발레리아누스 역시 그리스도인들을 혹독하게 박해했다. 그는 특히 교회 지

도자들과 재산을 가진 신자

들을 표적으로 삼았고 그 결

과 많은 감독들과 장로들이 

순교의 길을 걸었다. 로마의 

감독 식스투스 2세(Sixtus 

II, ?-258)는 258년, 카타콤

이라는 지하 묘지에서 예배

를 인도하던 중 체포되어 그 초대 교회 성도들이 숨어서 예배했던 카타콤(지하 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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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에서 즉시 처형되었다. 같은 해 카르타고의 감독 키프리아누스(Cyprian, 

200-258)도 순교했다. 그는 데키우스 박해 때에는 몸을 숨겼지만, 발레리아

누스의 박해 아래에서는 담대히 신앙을 고백했고 마침내 참수형을 당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Diocletian, 재위 AD 284-305)

마지막이자 가장 혹독한 박해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시대에 일어난 ‘대

박해’(Great Persecution)였다. 그는 초기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비교적 관

대한 태도를 보였으나, 303년에 갑자기 정책을 완전히 뒤집으며 연달아 박해 

칙령을 발표했다.

첫 번째 칙령(303년 2월)은 교회 건물의 파괴, 성경의 소각, 그리스도인들의 

법적 권리 박탈을 명령했다. 이어진 두 번째와 세 번째 칙령은 교회 지도자들의 

체포와 우상 제사의 강요를 지시했고, 네 번째 칙령(304년)은 모든 그리스도

인에게 로마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죽음을 선택하라고 요구했다.

박해의 집행 강도는 지역마다 달랐지만 특히 동방 지역에서 극렬했다. 수천 

명의 성도들이 순교했고 교회 건물은 불타며 성경은 압수되어 파괴되었다. 이

집트와 북아프리카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신자들이 맹수 앞에 던져지거나 칼

날 아래 쓰러졌다.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박해는 거의 10년 동안 지속되었다.

그러나 311년 황제 갈레리우스(Galerius, 250-311)가 관용 칙령을 선포하

면서 대박해는 사실상 끝이 났다. 그는 박해가 실패했음을 인정하며 “그리스

도인들이 굴복하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불과 2년 뒤, 313년 콘스탄

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반포해 기독교를 합법화함으로써 약 250년에 걸친 

박해 시대는 마침내 막을 내렸다.

박해가 교회에 미친 영향

박해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였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

다. 박해는 교회를 정화하고 강하게 만들었다.



32  신약 교회 역사 ┃ 제1부

1. 박해는 진정한 신자와 명목상의 신자를 구별했다.

박해 속에서는 진정한 신자만이 교회에 남을 수 있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는 것은 곧 목숨을 거는 일이었고 사회적 이익도, 재정적 이점도, 정치적 특권

도 없었다. 오직 고난과 손실과 죽음이 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남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귀하게 여

긴 참된 제자들이었다. 그들은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

겼으며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계 12:11)라는 

말씀을 실제 삶으로 보여 주었다. 명목상의 신자들과 타협하는 신자들은 살

아남을 수 없었다. 박해는 그들을 걸러냈다. 그 결과 박해 시대의 교회는 작았

지만 순수했고, 약해 보였지만 신실하였으며,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했

다.

2. 박해는 교회를 세속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켰다.

박해 시대의 교회는 국가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했다. 황제의 칙령도, 군대의 

힘도, 법률의 지원도 없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이 교회를 공격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다. 

성령님이 교회의 힘이었고 기도와 믿음이 교회의 무기였다. 교회는 인간의 제

도나 전통이 아니라 복음에 의지했고 세상의 승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인을 

구했다. 세속 권력과 결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타협 없이 순수함을 유

지할 수 있었다.

3. 박해는 침례를 의미 있게 만들었다.

침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한 신앙의 고백이었다. 당시에 침

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며 이는 곧 순교의 위험을 감수한다는 뜻이었다. 이 때문에 침례는 진지하고 

무게 있는 행동이 되었고 아무도 가볍게 침례를 받지 않았다. 침례 전에는 ‘예

비 신자 과정’이라는 긴 준비 기간이 있었다.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고 시험을 거쳐 그들의 신앙이 진실한지 확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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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는 유아 세례가 전혀 의미가 없었다. 유아는 믿음을 고백할 

수도, 죽음을 선택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4. 박해는 교회를 복음 전파에 헌신하게 만들었다.

박해는 교회를 위축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담대하게 만들었다. 그리스도인

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박해로 인해 성도들

이 흩어지자, “널리 흩어진 자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였느니라.”(행 

8:4)라고 기록되어 있다. 순교자들의 죽음은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그들은 

두려움 없이 때로는 찬양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죽었다. 

이러한 순교의 증언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이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기

에 이렇게 죽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낳았다. 그 질문은 복음으로 이어졌

고 그래서 테르툴리아누스(터툴리안)의 말처럼,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

앗’이 되었다.

5. 박해는 교회를 사도행전의 패턴에 충실하게 만들었다.

박해 시대의 교회는 놀라울 만큼 사도행전의 모범을 그대로 유지했다. 작고 

순수한 공동체, 자발적 가입, 신자 침례, 단순한 조직, 성경 중심, 가정 모임, 국

가로부터의 독립, 희생적 헌신,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 등. 이 모든 신약 교회의 

특징은 박해 속에서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나타났고 강화되었다.

침례교와의 연결

왜 우리는 초대 교회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았는가? 그 이유는 침례교가 새

롭고 낯선 무엇을 만들려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초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

려 했기 때문이다. 침례교는 혁신을 추구한 운동이 아니라 가장 오래되고 가

장 순수한 신약 교회의 패턴으로 돌아가려는 회복 운동이었다. 사도행전의 교

회, 박해 시대의 순수한 교회, 침례교의 모든 특징은 이미 그 안에 존재했다.



34  신약 교회 역사 ┃ 제1부

초대 교회는 다음과 같은 원리를 분명히 보여 주었다.

1. 신자 침례 - 초대 교회는 오직 회심한 신자들에게만 침례를 주었다.

2. 침수례 - 침례는 물에 잠기는 방식으로 행해졌다.

3. 다시 태어난 신자들만의 교회 - 교회는 다시 태어난 신자들의 자발적 공

동체였다.

4. 회중 정치 - 중요한 결정은 회중이 함께 참여하여 내렸다.

5. 성경의 권위 - 성경만이 교회의 최종 권위였다.

6. 정교분리와 양심의 자유 - 교회는 국가로부터 독립적이었으며,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했다.

침례교는 바로 이 신약의 패턴으로 돌아가고자 했다. 그것이 침례교 운동의 

중심이자 전체 목적이었다. 곧, 신약 성경의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것, 이것이 그

들의 일관된 열망이었다.

변화의 도래

그러나 313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

령을 발표하여 기독교를 합법화한 것이다. 박해는 끝났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복처럼 보였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숨지 않고 예배할 수 있었고,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복과 함께 새로운 위험을 가져왔다. 박해보다 더 무서운 

적이 다가오고 있었다. 타협이었다. 국가와의 결합, 세속 권력과의 혼합이었

다. 순수하고 작으며 박해받던 교회는 점점 부유하고 강력하며 국가와 결탁

된 교회로 변해 갔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초대 교회가 지녔던 많은 순수성

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다음 장에서 다룰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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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교회가 남긴   
핵심 질문 일곱 가지

1. 나는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신약 성경이 말하는 ‘다시 태어난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본질을 내가 실제로 믿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2. 우리 교회는 얼마나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초대 교회처럼 서로의 삶을 나누고 짐을 지는 교제가 살아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

다.

3. 성경은 우리의 최종 권위인가?

전통이나 의견보다 성경을 먼저 두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검증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4. 나는 직분을 섬김으로 이해하는가?

직분을 특권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의 자리로 받아들이는지 스스로 살펴야 한다.

5. 나는 침례를 진지하게 바라보는가?

침례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

6.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세상의 압력과 말씀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내 중심을 돌아보아야 한다.

7. 나는 고난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각오가 있는가?

초대 교회 성도들처럼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길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

인해야 한다. 

Check  Point

지금은 이것만 기억하라. 초대 교회, 즉 박해받고, 순수하고, 신실했던 그 교

회가 바로 신약 교회의 참모습이다. 그리고 그것이 침례교가 회복하려 한 모습

이며, 모든 시대의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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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라노 칙령과 기독교 공인

정치와 종교의 일치 

Chapter 2

AD 313-380

오늘날 교회는 국가의 인정을 받고, 때로는 세금 혜택과 사회적 영향력, 정치

권력과의 연결을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기 쉽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기독교

가 국교가 되고, 법과 제도가 우리의 신앙을 지지하면 이상적인 시대가 올 것’

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국가 권력과 결합할 때, 과연 그것이 언제나 복인지, 

아니면 교회의 본질을 바꾸어 버리는 위험한 시작인지 하는 물음을 진지하게 

던져야 한다. 역사 속에서 정치와 종교의 결합은 언제나 신약 교회의 단순함

과 순수성을 위협해 왔기 때문이다.

이 장은 바로 그 지점을 다룬다. 이 장은 AD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

가 공인되고, 콘스탄티누스와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 교회가 제국의 정치 구조 

안으로 끌려 들어가며, 마침내 AD 380년 데살로니가 칙령으로 기독교가 로

마 제국의 국교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추적한다. 겉으로는 박해의 종식과 특

권, 화려한 건축과 영향력의 확대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서 어떻게 신약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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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습이 훼손되고 국가 교회가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 역사를 

통해 침례교가 왜 정교분리, 신자 침례, 다시 태어난 신자들만의 교회, 회중 정

치, 오직 성경을 다시 붙잡으려 했는지, 오늘 우리 교회가 무엇을 경계해야 하

는지를 분명히 제시하려 한다.

콘스탄티누스의 등장 - 역사의 전환점

312년 10월 28일, 로마 제국의 역사를, 아니 기독교 역사 전체를 뒤바꿀 사

건이 일어났다. 그것은 바로 ‘밀비우스 다리 전투’였다. 이 전투를 이해하려면 

당시 로마 제국의 상황을 살펴야 한다. 제국은 여러 황제들 사이의 권력 투쟁

으로 분열되어 있었다.

콘스탄티누스(Constantine the Great, c.272-337, 재위 306-337)는 브

리타니아(영국), 갈리아(프랑스 포함 주변 지역), 히스파니아(스페인)를 포함

한 ‘서방 제국’을 통치하던 황제였는데 그는 요크(Eboracum)에서 군대의 지

지를 받아 황제로 선포된 뒤 갈리아와 브리타니아를 안정시키고 이탈리아를 

향해 진군했다. 한편 막센티우스(Maxentius, 278-312)는 이탈리아와 아프

리카 북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이탈리아-아프리카 권역’을 지배하던 황제로, 

로마시를 직접 장악하고 프라이토리안 경비대를 중심으로 권력을 유지했다.

콘스탄티누스는 로마 정복을 위해 이탈리아로 진

군했고 두 군대는 로마 북쪽 테베레 강의 밀비우스 

다리에서 마주쳤다. 병력 규모는 막센티우스가 더 컸

고 전투는 콘스탄티누스에게 불리해 보였다. 그러나 

전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전해진다.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Eusebius, c.260-339)에 

따르면, 콘스탄티누스는 하늘에서 환상을 보았다. 

태양 위에 빛나는 십자가가 나타났고 그 곁에 “이것

으로 정복하라.”라는 글자가 있었다. 그날 밤 꿈에서 콘스탄티누스와 키-로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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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군대의 방패에 십자가 표식을 하라고 명했다고 한다. 

콘스탄티누스는 그 명령을 따랐다. 그는 병사들의 방패에 그리스도를 나타내

는 χρ(Chi-Rho, 키-로) 기호１를 그리게 하고 전투에 나섰고 전투는 완전히 

그의 승리로 끝났다.

막센티우스의 군대는 무너졌고 막센티우스는 도망치다 테베레 강에 빠져 익

사했으며 콘스탄티누스는 로마에 입성하여 서로마 제국의 유일한 황제가 되

었다. 그는 이 승리가 기독교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믿었고, 기독교에 호의적

인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는가? 이 질문은 지금까지도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의 대상이다. 일부는 그가 진심으로 회심했다고 주

장한다. 실제로 그는 교회를 후원했고 여러 성당을 세웠으며２ 기독교 신학 논

쟁에 깊이 관여했다.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한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그의 행적 중에는 의문을 남기는 부분도 많다. 그는 죽기 직전인 337

년에야 침례를 받았다. 콘스탄티누스는 당시 동방 교회의 관례에 따라 니코메

디아(오늘날 터키 이즈미트 인근)에서 침수례로 침례를 받았다.３ 어떤 이들은 

그가 침례 이후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

만, 이는 복음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행동이었다.

더 심각한 사실은 그는 자기 아들과 아내를 처형했다는 점이다. 그는 326년

에 자기의 장남 크리스푸스를 처형했고 이어 자기의 아내 파우스타를 죽였다. 

１. 이 기호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그리스어 Χριστός의 첫 두 글자에서 온 것이다.

２. 콘스탄티누스는 로마의 라테란 대성당과 구(舊) 성 베드로 대성당을 비롯해 여러 교회를 제국 재

정으로 후원했다. 그의 어머니 헬레나는 성지 순례 중 예루살렘의 성묘 교회, 베들레헴의 탄생 교

회, 올리브 산의 엘레오나 교회, 그리고 시내 산의 초기 수도원 전통(후대의 성 캐서린 수도원으로 

발전했는데 이곳은 훗날 현대 성경 비평학과 현대 역본들의 모체가 된 소수 사본 중 하나인 시내 

사본(Codex Sinaiticus)이 발견된 장소이기도 함) 등 성지 주요 성당들의 건립을 직접 주도했다. 

즉, 제국적 후원은 콘스탄틴이 맡고, 성지 현장 건축의 주도권은 헬레나가 담당한 것으로 교회사

는 구분한다.

３. 집례자는 니코메디아의 주교 유세비우스(Eusebius of Nicomedia)였으며, 이는 가이사랴의 교

회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기록한 「콘스탄틴의 생애」를 비롯해 여러 고대 사료가 일관되게 전하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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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확실하지 않지만, 궁정 내 정치적 음모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

게 자기 가족을 죽인 흉악한 사람이 과연 참된 그리스도인이었을까?

또한 그는 계속해서 이교 신들을 인정했다. 그의 동전에는 태양신의 이미지

가 남아 있었고 그는 기독교와 이교를 혼합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따라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에 끌리긴 했지만, 그의 신앙은 불완전하고 

혼합적이었다는 결론이 타당하다. 정치적 목적이 그의 종교적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콘스탄티누스가 회심했든 하

지 않았든, 그는 기독교에 호의적이었고 그의 정책은 교회의 역사를 완전히 바

꾸어 놓았다는 사실이다.

밀라노 칙령 - 박해의 종식

콘스탄티누스의 승리 후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은 313년 2월, 역사적 전환

점이 찾아왔는데 그것은 바로 밀라노 칙령의 발표였다. 이는 하나의 문서가 

아니라 서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와 동로마 황제 리키니우스(Licinius, 263-

325)가 밀라노에서 합의한 정책을 각 지방 총독들에게 편지 형태로 전달한 것

이었다.

밀라노 칙령의 핵심은 세 가지였다.

첫째, 종교의 자유

칙령은 제국 내 모든 종교의 자유를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리키니우스가 동

방 총독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는 모든 이가 원하는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따를 수 있도록 결정

했다. 이는 하늘의 어떤 신이든 우리와 모든 백성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하기 

위함이다.”

로마 제국 역사상 처음으로 진정한 종교의 자유가 제도적으로 보장된 순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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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특별 보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방해나 공격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어 예배드릴 

필요가 없었다.

셋째, 교회 재산의 회복

박해 시기에 몰수되었던 교회의 땅과 건물, 물품들은 보상 없이 즉시, 무조

건 교회에 반환되어야 했다.

이 칙령이 가져온 변화는 엄청났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체포되지 않았고 황제 숭배를 강요받지 않았으며 

지하 묘지나 숲에서 은밀하게 모일 필요도 없었다. 성경은 더 이상 불태워지지 

않았고 침례는 더 이상 순교의 위험을 수반하지 않았다. 기독교는 로마법 아

래서 보호받는 합법 종교가 되었다.

처음에 이 모든 것은 큰 복처럼 보였다. 300년 동안 이어진 박해가 끝났기 때

문이다. 네로에서 디오클레티아누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

교했고 교회는 언제나 두려움 속에 존재했다. 이제 그 긴 어둠이 끝난 것이다. 

교회는 환호했고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콘스탄티누스를 ‘새로운 모세’라

고 부르며 기쁨을 표현했다. 많은 이들은 이를 하나님의 특별한 복으로 보았

다.

“마침내 교회가 안식을 얻었다. 이제 복음이 방해 없이 전파될 것이다.”

실제로 밀라노 칙령 이후 황제의 호의는 계속 커졌다.

1. 성직자 특권

313-319년 사이, 콘스탄티누스는 주교, 장로, 집사들에게 세금 면제를 부여

했다. 로마 제국의 세금 부담을 고려하면 엄청난 특권이었다. 또한 이들은 공

공 의무(도로 건설 등 강제 노동)에서도 면제되었다.

321년에는 교회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도 인정받았다. 그 결과 성

직자가 되는 것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우 매력적인 길이 되었다. 많은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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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적 소명 때문이 아니라 이익을 위해 성직자가 되려 했다.

2. 화려한 교회 건축

콘스탄티누스는 제국 곳곳에 거대한 교회 건물을 세웠다.

- 로마: 성 요한 라테란 대성전

- 바티칸: 구(舊) 성 베드로 대성전

- 예루살렘: 성묘교회 (그의 어머니 헬레나가 ‘십자가의 위치’를 발견했다고 

보고함)

- 베들레헴: 예수 탄생 교회

이 교회들은 대리석, 모자이크, 금·은 장식 등으로 꾸며진 호화로운 건물들

이었다. 교회는 이제 작고 가난한 지하 공동체가 아니라 막대한 재산과 건물

을 보유한 제국의 보호받는 기관이 되었다.

3. 주교들의 정치화

콘스탄티누스는 주교들을 궁정으로 초대하여 정치적 조언을 구했다. 주교

들은 국가 권력의 핵심부에 접근했고 제국의 고위 관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

게 되었다.

314년, 그는 갈리아의 아를(현재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의 도시 아르)에서 도

나투스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교회 회의를 소집했다. 황제가 회의를 소집하고 

여비를 제공하고 결정 사항을 집행했다.

325년에는 더욱 큰 규모의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해 아리우스 논쟁을 다루게 

했다. 황제는 개회를 선언했고 토론을 주재했고 결의를 강제로 관철했다. 이

때부터 황제의 교회 개입이 관례로 굳어졌다.

4. 주일 제정

321년, 콘스탄티누스는 일요일을 공식 휴일로 선포했다. 칙령에는 ‘주의 날’

이 아니라 ‘태양의 날’(Day of the Sun)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당



42  신약 교회 역사 ┃ 제1부

시 이교도 사회도 무리 없이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배려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분명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국가의 보호 아래 자유롭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이 모든 변화 — 세금 면제, 화려한 건물, 정치적 영향력, 공휴일 제정 — 는 

겉으로 보기에는 큰 복과 같았다. 이제 교회는 인정받고, 보호받고, 성장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역사는 이것이 복이 아니라 시험이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 시

험 앞에서 교회는 타협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가난하고 순수하고 핍박받

던 ‘신약 교회’는 점점 사라지고 부유하고 권력과 결합된 ‘국가 교회’(State 

church)４가 등장하게 되었다.

니케아 공의회 (AD 325) - 불신자가 교회를 주도하다

밀라노 칙령이 발표된 지 12년이 지난 325년, 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하면

서도 동시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건이 일어났다. 바로 니케아 공의회

(Council of Nicaea)이다.５

이 공의회는 여러 면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무엇보다도 이 공의회는 전 

세계 교회의 첫 번째 에큐메니컬 공의회, 곧 보편 공의회였다.６ 로마 제국 전역

에서 약 300명의 주교들이 모였고 그들은 중요한 신학 문제들을 논의하며 니

４. 국가 교회란 국가가 특정 교회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 교회를 국가 제도와 연결하여 법적·재

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동시에 교회 조직과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체제를 말한다. 보통 국가 

권력과 교회 권위가 결합하여 국민 전체를 동일한 종교 체계 아래 두려는 구조를 이룬다.

５. 니케아(Nicaea)는 오늘날 터키 북서부의 작은 도시인 이즈닉(İznik)에 해당하며, 이즈닉 호수 동

쪽 연안에 자리 잡은 고대 비티니아 지방의 중심 도시였다. 이곳은 소아시아 서쪽과 비잔틴 지역

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였고, 바로 이곳에서 AD 325년 제1차 니케아 공의회가 열렸다.

６. 에큐메니컬 공의회란 전 세계, 곧 ‘보편(catholic)’ 교회를 대표하는 주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

앙과 교리, 교회 질서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회의를 말한다. 그래서 ‘보편 

공의회’라고도 불리며, 니케아 공의회(325년)가 그 첫 번째 사례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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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아 신조를 작성했다.

그러나 이 공의회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누가 이 공의회를 소집했는가?”

“누가 회의를 주도했는가?”

그 중심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침례도 받지 않

은, 교회 밖에 있던 사람이었다.

아리우스 논쟁의 시작

이 공의회가 왜 소집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318년경, 알렉

산드리아에 아리우스(Arius, 256-336)라는 장로가 있었는데 그는 인기 있는 

설교자였고 많은 추종자를 거느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점점 위험한 가르침

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다음으로 손꼽힐 만큼 거대한 대도

시였으며, 오늘날 이집트 북부 지중해 연안에 자리한 항구 도시로 학문과 신

학 활동의 중심지였다. 그런데 아리우스가 점점 ‘아들은 창조된 존재이며 영

원하지 않다’는 위험한 가르침을 퍼뜨리기 시작하면서 논쟁은 순식간에 도시 

니케아 공의회 회의 장면을 묘사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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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와 이집트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결국 동방 교회 전체가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아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예

수님이 영원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라고 가르쳤으며, 

이를 요약한 그의 유명한 표현이 바로 “한때 아들이 존재하지 않던 때가 있었

다.”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 아리우스에게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일 본질의 하

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로서 아버지보다 열등한 분이었다.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알렉산더(Alexander, 250-326)는 이 소식을 듣고 깊

은 우려를 품었다. 이는 단지 사소한 신학 논쟁이 아니라 복음의 중심을 정면

으로 공격하는 가르침이었다. 만약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분

이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가? 만약 예수님이 단지 창조물이라면 

그분의 죽음이 어떻게 무한한 가치와 효력을 가질 수 있는가?

알렉산더는 321년경 알렉산드리아에서 지역 회의를 소집했다. 약 100명의 이

집트 주교들이 모였고 그들은 아리우스의 가르침을 면밀히 조사한 뒤 그것을 

이단으로 정죄했으며 그 결과 아리우스는 파문되었다.

그러나 아리우스는 조용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이집트를 떠나 소아시아

로 건너갔고 그곳에서 오히려 강력한 지지자들을 얻게 되었다. 특히 니코메디

아의 주교 유세비우스７가 그를 적극적으로 후원했다.

논쟁은 점점 더 넓게 퍼져 나갔고 동방 교회들은 둘로 갈라졌다. 어떤 주교

들은 아리우스를 지지했고 다른 주교들은 알렉산더를 지지했다. 교회들 사이

에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고 상호 교제가 끊어지기도 했으며 심지어 폭력 사건

까지 발생했다.

콘스탄티누스의 개입

이 혼란에 대한 보고가 결국 콘스탄티누스에게까지 올라가자 이 소식을 들

은 그는 크게 불쾌해했다. 콘스탄티누스는 신학 그 자체에는 큰 관심이 없었

７. 그는 교회 역사 저술로 유명한 가이사랴의 유세비우스와는 다른 인물, 출생 연도는 알려지지 않

았으나 341년경에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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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가 진정으로 관심을 기울인 것은 제국의 통합이었다. 그는 기독교를 제

국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도구로 보았는데 이제 기독교 내부의 분열이 제국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 콘스탄티누스는 비교적 온건한 방법을 시도했다. 그는 양측에 편지

를 보내 화해를 권고했고, 코르도바의 주교 호시우스(Hosius of Cordova, 

256-357)를 특사로 보내 중재를 시도하게 했다. 그러나 논쟁의 골은 이미 너

무 깊었기 때문에 이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결국 콘스탄티누스는 보다 강력한 방법을 선택했다. 전 제국의 주교들을 한

자리에 모아 공의회를 열고 이 논쟁을 제도적으로 정리해 버리겠다는 것이었

다.

325년 봄, 그는 칙령을 내려 모든 주교들에게 소아시아의 니케아로 오라고 

명령했다. 황제가 여행 경비를 부담했고, 황제의 마차와 말이 제공되었으며, 

주교들은 황제의 손님으로 대접받았다.

약 300명의 주교들이 니케아에 모였는데 정확한 숫자는 사료마다 조금씩 

다르다. 참석자들의 대부분은 동방 출신이었고 서방에서는 소수만이 참여했

다. 로마 주교는 고령으로 직접 참석하지 못해 대신 대표단을 파견했다.

황제가 주재한 교회 회의

325년 5월 20일, 공의회는 콘스탄티누스의 궁전에서 개회되었다. 큰 홀 안에 

주교들이 줄지어 앉았다. 

그들 가운데는 박해의 상처를 몸에 지닌 이들이 적지 않았다. 한쪽 눈을 잃

은 주교, 다리를 저는 주교, 고문으로 인해 신체가 불구가 된 주교들.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은 참된 증인들이었다.

그때 나팔 소리가 울리고 문이 열렸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입장했다. 황제

는 화려한 자주색 황제복을 입고 보석으로 장식된 의복을 걸치고 있었다. 그

는 위엄 있게 걸어 들어와 중앙에 놓인 금 의자에 앉았고, 주교들은 일어나 그

에게 경의를 표했다.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당시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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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이 일어났고 황제는 마치 하늘의 천사처럼 입장했다. 그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났고, 그는 키가 크고 날씬했으며 용모에는 힘과 아름다움이 넘쳐 

보였다.”

콘스탄티누스는 개회사에서 교회의 분열은 전쟁보다 더 해롭다고 강조하며 

주교들에게 화평과 일치를 이루라고 촉구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며 

감독’이라고까지 부르며 교회의 일치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시점에서 잠시 생각해 볼 점이 있다. 콘스탄티누스는 아직 침례조차 받지 

않은 사람이었고 공식적으로 교회의 일원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지금 그는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공의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 자리에서 회무

(會務)를 주재하고 있었다.

얼마나 비정상적인 상황인가?

초대 교회의 회의를 떠올려 보자.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 회의는 누가 소집했는가? 교회가 소집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들과 작지 않은 분쟁과 논쟁을 벌이매 그들이 이 문제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와 자기들 중의 다른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

로들에게 올려 보내기로 결정하니라. (행 15:2)

교회가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냈다.

누가 회의를 주재했는가? 사도행전 15장 6절은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

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함께 왔느니라.”고 말한다.

어떻게 결론이 내려졌는가? 그들은 성경을 근거로 토론하고 기도하며 성령

님의 인도를 구한 후에 결론에 도달했다.

성령님과 우리는 이 필요한 것들보다 더 큰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좋게 여겼나니 (행 15:28)

그러나 니케아에서는 모든 구조가 달라져 있었다. 공의회를 소집한 이는 교

회가 아니라 세속 통치자였고, 교회 밖에 있던 황제가 회의의 중심에 서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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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도했다. 그의 동기는 신학적 진리를 추구하려는 열정이라기보다 제국의 

정치적 통합과 안정적인 운영이라는 현실적 필요에 더 가까웠다.

황제가 신학 토론을 주도하다

공의회가 진행되는 동안 콘스탄티누스는 단순한 상징적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논의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아리우스파와 정통파 사이에는 날카로운 

논쟁이 이어졌다. 핵심 질문은 한 가지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인가, 아니면 비슷한 본질인가?”

정통파는 ‘호모우시오스’(homoousios)라는 단어의 사용을 주장했다. 이는 

‘동일한 본질’이라는 뜻이며 예수님과 아버지가 모든 면에서 동일한 신적 본질

을 공유하신다는 것을 말한다.

아리우스파는 ‘호모이우시오스’(homoiousios)를 선호했다. 이는 ‘비슷한 

본질’이라는 뜻이다. 철자 하나(i) 차이지만 이 둘의 신학적 의미는 완전히 달

랐다.

이 지점에서 콘스탄티누스가 다시 개입했다. 그는 ‘호모우시오스’를 지지했

는데, 이는 신학적 신념 때문이 아니라 논쟁을 일거에 종식시킬 수 있는 가장 

명확하고 단호한 표현을 원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모호함이 남는 결론을 원

치 않았고 분쟁을 끝내어 제국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분명한 합의를 필요

로 했다.

황제의 입장은 결정적인 힘을 발휘했다. 주교들은 황제의 뜻을 노골적으로 

거스르기 어려웠고 결국 ‘호모우시오스’가 채택되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창조되지 않은 분이며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진 하나님’이심을 명기하는 

니케아 신조가 작성되었다.

신학적으로 니케아 신조는 성경적 진리를 바르게 고백한 것으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문제는 그 결론

에 이르는 과정이었다. 교회가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

도 가운데 도달한 합의라기보다는, 황제가 정치적 필요에 따라 특정 해석을 

밀어붙였고 공의회는 그 압력 아래 움직였다는 점에서 논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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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가 결정을 집행하다

공의회가 끝난 후에도 콘스탄티누스의 개입은 계속되었다. 니케아 신조에 

서명하기를 거부한 주교들은 추방되었다. 아리우스 역시 추방되었고 그의 저

술들을 불태우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그의 책을 숨기거나 소지

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규정되었다.

이제 황제는 교리를 강제로 믿게 하고, 무엇이 이단인지 규정하며, 그에 대한 

처벌까지 집행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 이는 교회 역사에서 이전에 볼 수 없었

던 일이었다.

더욱 아이러니한 점은, 시간이 흐르면서 콘스탄티누스의 기존 입장이 바뀌었

다는 사실이다. 몇 년 뒤 그는 점차 아리우스파에 호의를 보였고 아리우스를 

복권시키려 했다. 반대로 정통파 주교들, 이를테면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

우스는 추방을 당했다.

이 모든 과정이 보여 주는 바는 분명하다. 황제가 교회를 통제하기 시작하면 

교리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다. 무엇이 옳으냐가 

아니라 누가 권력을 쥐고 있느냐에 따라 교리와 결정이 좌우되기 시작한다. 이

것이 니케아 공의회가 남긴 가장 심각한 그림자 가운데 하나이다.

국가 교회의 위험한 선례

니케아 공의회는 국가 교회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는 황제

가 교회 문제에 개입하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었다.

1. 황제가 교회 문제에 최고 권위를 가진다는 선례

콘스탄티누스가 공의회를 소집하고 주재하고 토론을 주도하고 결정을 집

행했다. 이는 황제가 교회 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초대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였다.

또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

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 가운데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골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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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제 황제가 사실상 교회의 머리처럼 기능하기 시작했다.

2. 신학이 정치에 종속된다는 선례

콘스탄티누스는 신학적 진리보다 제국의 정치적 통합에 더 관심이 있었다. 

그는 교리를 분별할 신학적 능력이 없었음에도 스스로 결정을 내렸고, 이는 이

후 수백 년 동안 반복될 하나의 패턴을 만들었다. 황제들이 신학 논쟁에 개입

하여 때로는 정통을, 때로는 이단을 지지하는 일이 계속되었고, 결국 교리는 

궁정 정치의 도구처럼 취급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3. 국가가 이단을 처벌할 권리가 있다는 선례 

니케아 공의회 이후, 제국의 힘이 처음으로 특정 종교적 의견을 강제로 억누

르는 데 사용되었다. 아리우스파 주교들은 추방되었고 아리우스의 저술은 불

태워졌다. 이는 매우 위험한 선례였으며 이후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해졌다. 결

국 중세 시대에 이르러 이단 심문이 제도화되고 수천 명이 화형당하는 비극으

로 이어지게 되었다.

4. 교회가 국가의 도구가 된다는 선례 

콘스탄티누스는 교회를 제국 통합의 수단으로 사용했다. 교회의 주된 목적

이 더 이상 복음 전파가 아니라 제국의 안정이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

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마 28:19)고 말씀하셨다. 이것

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러나 이제 교회의 사명이 황제의 정치적 목표를 섬기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침례교회의 인식

침례교는 니케아 공의회를 볼 때 늘 복합적인 감정을 가진다. 한편으로 니케

아 신조가 선언한 신학 —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아버지와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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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 — 은 성경적 진리이며 침례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아리우스주의가 이

단이라는 점 역시 흔들림이 없다. 그러나 침례교가 문제 삼는 핵심은 그 과정

이다. 불신자가 공의회를 소집하고, 황제가 신학적 결정을 내리며, 국가 권력

이 교리를 강제했다는 사실은 성경적 원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침례교는 질

문한다. “만약 콘스탄티누스가 아리우스주의 편을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

까?”, “황제가 오히려 정통을 박해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겠는가?”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그의 아들 콘스탄티우스 2세는 아리우

스주의를 지지하며 정통을 압박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국가의 결합이 위험

한 이유다. 권력은 진리를 지켜 주지 못하며, 때로는 오히려 왜곡한다.

침례교는 교회가 국가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야 한다고 믿는다. 교회의 머리

는 오직 그리스도이시며, 신학적 결정은 성경 연구와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이

루어져야 한다. 니케아 공의회는 이 원칙이 처음으로 무너진 사건이었고, 그 여

파는 천 년 넘게 교회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공의회의 권위 - 왜 침례교만 다른 길을 가는가? 

니케아 공의회를 이해할 때, 침례교와 대부분의 다른 기독교 전통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인식

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개신교 교회들은 주일 예배에서 사도신경(Apostles’ 

Creed)을 암송하는데,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I believe in the holy catholic church)８ 

여기 ‘catholic’은 로마 카톨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universal)

이라는 의미를 지니며, 그래서 소문자 ‘c’로 표기한다. 이는 전 세계의 모든 참

된 신자들로 이루어진 보편적 교회를 고백하는 말이다.

８. 한국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holy catholic church)를 ‘거룩한 공회’라고 번역했는데, 이는 

‘catholic’이라는 단어가 천주교(카톨릭교회)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든 ‘거룩한 공회’라고 하든, 이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행위 자체가 사실상 로마 제

국이 형성한 국가적 교회 구조, 즉 국가 종교 체제를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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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단지 보편적 교회의 존재만이 아니다. 전통

적으로 이 고백은 ‘교회의 집단적 목소리’, 곧 초대 교회 공의회들이 내린 결정

을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다.

공의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전통

로마 카톨릭교회와 동방 정교회는 고대 교회의 에큐메니컬 공의회들, 곧 보

편 공의회들에 매우 높은 권위를 부여하며, 특히 처음 일곱 개 공의회를 ‘신성

한 공의회들’로 여긴다.

1. 니케아 공의회 (AD 325) - 아리우스주의 정죄, 그리스도의 신성 확립

2.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AD 381) - 니케아 신조 재확인, 성령의 신성 확립

3. 에베소 공의회 (AD 431) - 네스토리우스주의 정죄

4. 칼케돈 공의회 (AD 451) - 단성론 정죄, 그리스도의 두 본성 확립

5. 콘스탄티노플 제2차 공의회 (AD 553)

6. 콘스탄티노플 제3차 공의회 (AD 680-681)

7. 니케아 제2차 공의회 (AD 787) - 성상 파괴 논쟁

카톨릭과 정교회는 이 공의회들의 결정이 성령님의 인도 아래 이루어진 것이

며, 따라서 오류가 없다고 믿는다. 이 공의회들은 성경 바로 다음가는 높은 권

위를 지니며, 어떤 의미에서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교회의 공식 목소리’로 

간주된다. 로마 카톨릭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후대의 공의회들 — 예를 

들어 트렌트 공의회(1545-1563), 제1차 바티칸 공의회(1869-1870), 제2차 바

티칸 공의회(1962-1965) — 에도 동일한 권위를 부여한다. 또한 교황이 공식

적으로 선포하는 가르침에는 오류가 없다는 ‘교황 무오류설’ 역시 고백한다.

놀라운 사실 - 개신교도 거의 다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놀랄 만한 사실이 있다. 대부분의 개신교 교파들 역시 초기 공의회

들의 권위를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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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루터교: 루터는 로마 카톨릭의 많은 오류 — 면죄부 판매, 연옥 교리, 성자 

숭배, 교황의 절대 권위 — 를 강하게 비판했지만, 초기 공의회들 자체는 존중

했다. 루터교는 니케아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 칼케돈 

신조를 받아들인다.

2. 장로교: 존 칼빈 역시 초기 공의회들을 높이 평가했다. 장로교의 핵심 문

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총회와 공의회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장로교는 니케아 신조와 칼케돈 신조를 사용

한다.

3. 성공회(영국 국교회): 성공회는 39개 신조 제8조에서 “니케아 신조, 아타

나시우스 신조, 사도신경은 성경에서 증명될 수 있으므로 전적으로 받아들여

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한다.

4. 감리교: 존 웨슬리가 성공회 전통에서 나왔기 때문에 감리교 역시 초기 공

의회를 존중한다. 많은 감리교회가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를 정기적으로 사

용한다.

5. 오순절 교회들: 대부분의 오순절 교회들도 니케아 신조의 신학을 받아들

이며 예배나 교육에서 활용한다.

6. 현대 복음주의 교회들: 복음주의 교회들 역시 대체로 니케아 신조의 신학

을 인정하며, 복음주의 신학교들은 초기 공의회들을 ‘교회의 정통 교리를 확

립한 중요한 사건들’로 가르친다. 즉, 로마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는 물론 루

터교, 장로교, 성공회, 감리교, 그리고 대다수 복음주의 교회들까지도 초대 공

의회들에 일정한 권위를 인정한다. 

물론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카톨릭과 정교회는 공의회들에 거의 절대적

인 권위를 부여하는 반면, 개신교는 ‘성경에 일치하는 한’이라는 조건을 붙인

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개신교가 초대 공의회들의 핵심 결정들 — 삼위

일체,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두 본성 등 — 을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

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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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교의 급진적 입장 - 오직 성경만

그러나 침례교는 다르다. 침례교는 이 길을 따르지 않고 별개의 원칙을 따른

다. 침례교는 이렇게 말한다.

“공의회는 틀릴 수 있다. 공의회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사람은 실수한다. 공

의회가 어떤 교리를 정통이라 선포했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권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공의회의 결정이 옳은지 틀린지는 오직 성경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그렇다고 침례교가 니케아 신조의 신학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침례교는 

삼위일체를 믿고,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을 믿고,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믿는

다. 이 모든 핵심 교리에서 침례교는 정통 신앙을 유지한다. 

그러나 침례교가 이 교리들을 믿는 이유는 공의회가 그렇게 선언했기 때문이 

아니다. 침례교가 이 진리를 고백하는 근거는 오직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

문이다.

여기에서 차이가 분명해진다. 다른 교회 전통은 “니케아 공의회가 결정했으

므로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침례교는 “성경이 가르

치므로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니케아 공의회가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은 긍정

적이지만, 우리는 공의회의 권위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만약 니케아 공의회가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면 어떻게 되는가? 공

의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교회들은 난처해질 수밖에 없지만, 침례교는 단순히 

“공의회가 틀렸다. 우리는 성경을 따른다.”고 말할 것이다.

침례교의 입장은 일관된다. 오직 성경만이 유일하고 절대적이며 최종적인 권

위를 가진다. 어떤 공의회도, 신조도, 전통도, 교회도, 교황도, 어떠한 인간의 

권위도 성경과 동등할 수 없다.

침례교가 사도신경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전 세계적으로 침례교회는 사도신경을 사용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도신경 자체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내용은 

성경적이다. 그러나 침례교의 관점에서 보면 몇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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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기록한 문서가 아니다. 이름과 달리 사도신경은 

2세기 후반이나 3세기에 형성되었으며, 사도들이 죽은 지 오래된 후에 만들어

졌기 때문에 사도적 권위를 지니지 않는다.

둘째, 사도신경에는 성경에 없는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거룩한 

공교회’(holy catholic church)라는 표현은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 사도신경을 예배에서 정기적으로 암

송한다는 것은 그 문서에 일정한 권위를 부여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침례교는 

성경 외의 어떤 문서에도 신앙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침례교는 사도신경을 역사적 문서로 존중하며, 초기 교회의 신앙을 잘 요약

한 문장이라는 점도 인정한다. 그러나 침례교는 사도신경을 권위 있는 신앙 

고백서로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침례교는 성경 그 자체를 읽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며,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사도신경이 아니라 성경 

본문으로 대답한다.

또한 많은 침례교회는 자체적인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1689

년 침례교 신앙 고백이나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문서들 

역시 절대적 권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 교회가 성경을 이렇게 이해

한다.”는 설명일 뿐이다. 만약 어떤 신앙 고백이 성경과 충돌한다면, 언제나 성

경이 우선한다.

왜 이것이 그렇게 급진적인가?

이 입장이 왜 급진적으로 보일까? 그 이유는 침례교가 1,500년 이상 이어져 

온 교회 전통에 정면으로 도전하기 때문이다. 초대 공의회들은 AD 300년대

부터 700년대 사이에 열렸고 그 이후 천 년 이상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공의회들의 권위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카톨릭도, 정교회도, 그리고 훗날 

등장한 대부분의 개신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침례교는 “그렇지 않다. 공의회는 참고할 수는 있지만 구속력을 가지

지 않는다. 오직 성경만이 권위다.”라고 말한다.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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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회 역사 전체에 대한 도전이며 “우리는 어떻게 진리를 아는가?”라는 근본

적 질문에 전혀 다른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카톨릭과 정교회는 “우리는 성경과 전통,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 진리

를 안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개신교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진리를 알지만, 교회의 역사적 신조

들이 그 이해를 돕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침례교는 명확하게 주장한다. “우

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진리를 안다. 성경이 유일하고 충분한 권위이다. 

공의회, 신조, 전통, 교회 지도자, 그 어떤 것도 성경과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없

으며, 모두 성경에 의해 판단받아야 한다.”

침례교를 독특하게 만드는 것

이 점이 침례교를 거의 모든 다른 기독교 전통과 구별하는 핵심 중 하나이

다. 카톨릭과 정교회는 물론 루터교, 장로교, 성공회, 감리교에 이르기까지 대

부분의 전통은 교회 역사와 신조들에 일정한 권위를 인정한다. 그러나 침례교

는 이러한 관점과 달리, 진정으로 급진적인 의미의 ‘오직 성경’을 실천하려 한

다. 침례교는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이며, 다른 모든 것은 참고할 수 있을 뿐 

구속력은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침례교는 때로 ‘비신조적’(non-creedal) 전통이라고 불린다. 침례교

는 신조 자체를 거부하지 않지만 그 신조들에 권위를 부여하지도 않는다. 침

례교의 유일한 신조는 성경이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이 침례교가 묻는 유일한 근본 질문이다. “니케아 공의회가 무엇을 선언

했는가?”, “교회 전통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교부들이 무엇을 믿었는가?”

라는 질문들은 흥미롭고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결정적 기준은 될 수 없다.

침례교에게 결정적인 것은 오직 하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이다.

왜 침례교는 이렇게 급진적인가?

왜 침례교는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가? 역사가 분명히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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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침례교는 니케아 공의회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 배웠다. 교회 역사에서 공

의회들이 항상 옳았던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공의회가 잘못된 결론을 내렸

고, 때로는 정치가 신학을 지배했으며, 때로는 권력이 진리를 억압했다.

그래서 침례교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어떤 인간의 권위에도 우리의 믿음

을 두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둔다. 공의회가 성경

과 일치할 때 우리는 기뻐하지만, 공의회가 틀릴 때 우리는 성경을 따른다.”

이것이 침례교의 정신이며, 침례교를 침례교답게 만드는 핵심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니케아 공의회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

다. 니케아 공의회는 교회와 국가가 결합하기 시작한 순간을 보여 주며, 인간

의 권위가 교회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한 장면을 드러낸다. 그것은 ‘오직 성경’

에서 ‘성경과 교회 전통’으로 기울어지던 흐름의 출발점이었다.

침례교는 그 흐름을 거부한다. 침례교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순수한 초대 교

회의 모습으로 돌아가, 글자 그대로의 ‘오직 성경’으로 서기를 추구한다.

보이지 않는 위험 - 교회의 본질 변화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로마 제국을 통합하는 수단’으로 보았다. 그가 

직면한 상황을 생각해 보라. 오랜 내전과 박해로 제국은 깊이 분열되어 있었

고, 민족도 종교도 충성심도 제각각이었다. 그는 문자 그대로 산산조각이 난 

제국을 물려받았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거대한 제국을 다시 하나로 묶을 수 

있겠는가?

전통적으로 그 역할은 황제 숭배가 담당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체계는 

제국의 접착제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제도에 결코 굴복

하지 않았고, 300년 동안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내 무너지지 않았다.

이에 콘스탄티누스는 다른 길을 생각했다. 황제 숭배 대신 기독교를 새로운 

통합의 중심으로 삼으려 한 것이다. 모든 이들이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

은 교회에 속하며, 같은 신앙을 고백한다면 제국이 하나로 묶일 수 있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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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이것이 콘스탄티누스가 품었던 비전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문

제가 시작되었다.

교회가 황제의 정치적 도구가 되기 시작했다.

교회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자발적 공동체가 아니었다. 

교회는 이제 제국의 정치 구조 속에 편입되었고, 황제는 교회를 자신의 통치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 그 결과 교회의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했다. 

순수한 복음 전파와 제자 양육보다 제국의 정치적 안정이 더 강조되었다. 진리

보다 통합이, 신앙보다 충성이 더 중요한 가치처럼 여겨졌다.

‘박해받는 교회’는 ‘국가가 보호하는 교회’로 변화했고, 이는 단순히 사회적 

지위의 상승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변화였다. 초대 교

회를 떠올려 보라. 초대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였고, 권력이 아닌 사랑

으로, 칼이 아닌 복음으로,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헌신으로 성장했다. 그들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성령님의 능력, 그리고 복음의 진리에 의

지했다.

그러나 이제 교회는 황제의 후원과 세속 권력의 보호 아래 놓이게 되었다. 교

회가 국가 권력에 의지하는 순간, 그 권력에 종속될 위험이 생겼다. 황제의 보

호를 받는 교회는 더 이상 황제의 뜻을 거스를 수 없고, 국가의 지원을 받는 

교회는 국가 정책에 도전하기 어렵게 된다. 예수님께서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요 18:36)고 하셨지만, 교회는 점점 이 세상의 왕국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더 큰 위험은 사람들의 동기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박해의 시대를 기

억해 보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

미였다. 직업을 잃을 수 있었고, 재산을 빼앗길 수 있었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사회에서 배척당할 수 있었다. 언제든지 체포와 고문과 죽음을 감수해야 했

다.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한다는 말이었다.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

하고,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된 사람들뿐이었다. 명목상의 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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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형식적인 신자, 이익을 위해 교회를 찾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었다. 박해

는 교회를 정결하게 했고, 가라지를 걸러냈으며, 진짜와 가짜를 분명히 구별

해 주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사회적 이

익을 가져오기 시작한 것이다. 성직자가 되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었고, 황

제의 호의를 얻거나 정부 직책을 얻는 데 유리해졌다.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고 

교회의 재산에 접근하는 길도 열렸다.

그 결과는 예견할 수 있었다. 진정한 회심 없이 교회로 몰려드는 이들이 나

타나기 시작했다. 세속적 이익을 위해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 출세를 위해 

침례를 받는 사람들, 황제의 총애를 얻기 위해 교회에 가입하는 사람들, 정치

적 야심 때문에 주교가 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들은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

지도 않았고, 새롭게 태어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종교적 형식과 관습을 따라 

행동했을 뿐이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었다. 

교회는 급속도로 규모가 커졌지만 동시에 세속화되기 시작했다. 순수한 복음 

공동체는 점점 희미해지고, 그 자리를 권력과 명예와 재산을 추구하는 거대한 

종교 조직이 차지해 갔다.

유아 세례가 퍼지기 시작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발전이었다. 초대 교회는 오직 구원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만 침례를 베푸는 ‘신자 침례’를 실천했다. 사람이 믿고, 회심하고, 그 후에 침

례를 받는 것이 신약 성경의 일관된 패턴이었다. 그러나 3세기 말과 4세기 초

에 들어서면서 유아 세례가 점점 흔해지기 시작했다. 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

는가?

여러 요인이 있었다. 첫째, 침례가 죄를 씻어 준다는 잘못된 가르침(침례 중

생론, baptismal regeneration)이 퍼지기 시작했다. 만약 침례가 죄를 제거

한다면, 원죄를 가진 유아 또한 가능한 한 빨리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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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당시 높은 유아 사

망률도 중요한 요인이었

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침례 없이 죽으면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워했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서둘러 침례

를 주기 시작했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 이

후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사회적 압력이었다. 기독교가 공인되고 황제의 호의를 얻게 되자, 그리스도인

이 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유리한 일이 되었다. 부모들은 자녀가 기독교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를 원했고, 유아 세례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처럼 여겨졌다.

그 결과 4세기 후반에 이르면 유아 세례는 사실상 보편적인 관습이 되었고,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이를 신학적으로 적극 변호하기까지 했다.

이 변화는 교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교회는 더 이상 다시 태어난 신자들

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니게 되었다. 유아 때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

나 교회 구성원이 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회심이 필수적 요소가 아니게 되었

고, 신앙은 개인의 결단이 아니라 부모가 대신 내려주는 결정처럼 취급되기 시

작했다.

신약의 교회 개념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313년의 밀라노 칙령은 기독교 역사에서 엄청난 방향 전환을 가져왔다. 박해

에서 자유로, 불법에서 합법으로, 멸시에서 존경으로, 가난에서 부로, 약함에

서 권력으로 이동하는 변화였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는 완전한 승리처럼 보였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

면 이 상황은 위기였다. 교회는 박해의 불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지만, 번

영과 권력이라는 시험을 견뎌낼 수 있을까?

유아 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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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역사는 교회가 이 시험 앞에서 실패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 전환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로부터 67년 뒤에 일

어난 또 하나의 결정적 사건 — 기독교가 단순한 합법 종교를 넘어 제국의 ‘국

교’가 된 사건 — 을 살펴보아야 한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다 (AD 380)

380년 2월 27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종교 칙령 중 하나인 데살로니가 칙령

(Edict of Thessalonica)이 발표되었다.

테오도시우스 1세 황제(Theodosius I, 재위 379-395)가 그라티아누스

(Gratianus, 359-383) 황제, 발렌티니아누스 2세(Valentinianus II, 371-

392) 황제와 함께 이 칙령을 발표했는데 이 칙령의 공식 이름은 ‘모든 민족들

에게’(Cunctos populos)였다.

테오도시우스는 누구였는가? 테오도시우스는 스페인 출신의 군인이었다. 

그는 스페인 출신의 유능한 군인이었으며, 탁월한 장군으로 명성을 얻은 뒤 

379년에 동로마의 황제로 선택되었다. 그는 열렬한 니케아파 그리스도인으로

서 니케아 공의회가 확정한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을 굳게 믿는 사람이었다.

테오도시우스는 제국이 니케아파와 아리우스파, 여러 형태의 이단들, 그리고 

여전히 남아 있는 이교도 집단들로 인해 종교적으로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다

고 보았고, 이러한 분열이 제국을 약하게 만든다고 판단했다. 그의 해결책은 

결국 종교적 통일을 강제로 이루려는 것이었다.

데살로니가 칙령의 내용

데살로니가 칙령의 핵심은 그 시대 기준으로 충격적일 만큼 단호한 선언이었

다. 칙령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 통치 아래 있는 모든 민족이 사도 베드로가 로마인들에게 전

한 그 종교를 따르기를 원한다. 곧 현재 로마 주교 다마수스(Damasus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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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84)와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페트로스 2세(Peter II of Alexandria, 

373-380)가 고백하는 그 신앙을 말한다.… 우리는 이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

에게 ‘카톨릭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부여한다. 그러나 나머지 자들은 광

적이고 모욕적인 이단자로 규정하며 그들의 모임은 ‘교회’라 불릴 자격이 없

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것이며, 이어 우리의 권위 아래 집행될 하늘

의 판결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천천히 생각해 보라.

첫째, 기독교가 제국의 유일한 국교가 되었다. 밀라노 칙령이 기독교를 ‘허용’

했다면, 데살로니가 칙령은 기독교를 ‘강제’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둘째, 니케아파 기독교만이 합법적이었다. 아리우스파나 다른 기독교 분파

들은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그들의 집회는 곧바로 불법이 되었다.

셋째, 이단들은 단지 신학적으로 비판받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처벌 대상

이 되었다. ‘하나님의 징벌’뿐 아니라 ‘국가가 집행하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이

라고 선언함으로써, 국가가 이단을 직접 처벌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넷째, 이교 역시 사실상 금지되었다. 칙령에 노골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로마의 전통적인 종교, 이교 신전과 제사들은 불법이 될 운

명이었다.

테오도시우스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 381년에 그

는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소집해 니케아 신조를 재확인하고 아리우스주의

를 공식적으로 정죄하게 했다. 그 결과 아리우스파 주교들은 추방되었고 그

들이 목회하던 교회들은 니케아파 주교들에게 넘겨졌다. 이어 391-392년에 

발표된 일련의 칙령들로 이교 숭배는 전면 금지되었고 많은 이교 신전들이 폐

쇄되거나 파괴되었다. 이교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불법이 되었고 심지어 집 안

에서 개인적으로 이교 신들에게 경배하는 것조차 금지되었다.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유명한 이교 신전인 세라페움(Serapeum)이 기독교 폭

도들에 의해 파괴되었는데 주교 테오필루스(Theophilus, ?-412)가 이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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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했다. 로마에서는 가정과 화로의 여신 베스타(Vesta)의 신전이 문을 닫았

고 제우스를 기리는 이교적 성격 때문에 올림픽 경기는 393년에 마지막으로 열

린 뒤 폐지되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 곧 유일한 합

법적 종교가 되었다.

문제는 즉시 시작되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무서운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1.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강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황제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다. 그러나 그

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지 

않았고 다시 태어나지도 않았으며 죄들의 용서를 경험하지도 않았다. 성령님

을 받지도 않았다.

그들은 단지 법을 따랐을 뿐이었다. 종교 의식을 형식적으로 수행했을 뿐이

었다.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내면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

생각해 보라. 이는 신약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가 아닌가? 성경은 교회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즉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공동체

로 정의한다. 그러나 이제 교회는 제국의 모든 시민을 포함하는 거대한 집단이 

되어 버렸다. 회심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었고, 신앙은 개인의 결단이 아니

라 국가의 명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2. 교회의 권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주교들은 더 이상 단순히 영적 지도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지역의 행정관처

럼 기능하기 시작했고 교회는 법정을 가지게 되었다. 주교들은 민사 분쟁을 

판결할 권한을 받았다. 사람들은 세속 법정 대신 교회 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이로써 주교들은 세속적인 통치 권력까지 거머쥐게 되었다. 

교회는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다. 사람들이 교회에 땅과 재산을 기증했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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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적으로는 세금 혜택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영적 공로를 쌓는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교회는 점점 더 부유해졌다. 주교의 자리는 영적 섬김의 자리에

서 권력과 명예의 자리로 변질되었다. 주교가 되면 권력, 재산, 명예가 따라왔

고 그래서 주교직을 얻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졌다.

역사는 주교 선출을 둘러싼 정치적 술수, 뇌물, 음모, 심지어 폭력의 사례들

을 기록하고 있다. 366년 로마에서 다마수스와 우르시누스가 주교직을 놓고 

다투었을 때 그들의 지지자들 사이에 폭력 충돌이 일어나 수십 명이 죽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고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서 크게 되려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셨다(막 10:43). 그

러나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섬기는 자가 아니라 지배하는 자가 되고 있었다.

3. 국가가 신학 논쟁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는 매우 위험한 발전이었다. 초대 교회에서 교리

적 논쟁은 교회 내부에서 성경에 근거하여 해결되었

다. 사도들은 가르쳤고 장로(목사)들은 성경을 연구

했다. 교회들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논의했고 진

리가 점차 명확해졌다.

그러나 이제 황제가 신학 논쟁에 개입해서 공의회

를 소집하고 토론을 주재했다. 황제가 어떤 교리가 

정통이고 어떤 것이 이단인지 결정했다. 황제의 지지

를 받는 견해는 정통이 되었고 황제가 반대하는 견해는 이단이 되었다. 진리 

여부가 아니라 권력자의 의지가 교리를 결정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는가? 만약 황제가 잘못된 신학을 지지하면 어떻

게 될까? 만약 황제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잘못된 교

리가 제국 전체에 강제되고 만다. 역사는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 

준다. 콘스탄티누스의 아들 콘스탄티우스 2세(Constantius II, c.317-361, 

재위 337-361)는 아리우스주의를 지지했다. 그는 니케아파 주교들을 박해하

고 추방했으며 그 결과 정통 교리를 지키려는 주교들이 고난받았다.

콘스탄티우스 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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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단으로 판정된 자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다.

이는 가장 비극적인 발전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때 박해받던 교회가 이제

는 박해하는 교회가 되었다. 아리우스파가 박해받았다. 그들의 주교들은 추

방되었고 그들의 교회들은 몰수되었으며 모임조차 불법이 되었다.

도나투스파도 박해받았다. 도나투스파는 북아프리카의 엄격한 그리스도인

들이었는데 그들은 박해 시대에 배교했던 주교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순수한 

교회를 원했다. 그러나 그들은 정죄되고 투옥되었으며 그들의 재산은 몰수되

었다.

프리실리아누스(Priscillian, 340-385)라는 스페인 주교는 385년에 이단으

로 고발되어 처형되었다. 그는 이단 혐의로 처형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었다. 

교회가 교회를 죽이기 시작한 것이다. 재산 몰수, 추방, 투옥, 처형. 복음의 사

랑과 은혜를 전해야 할 교회가, 이제는 세속의 칼과 권력으로 신앙을 강제하

는 거대한 권력 기구로 변질되고 말았다.

예수님께서는 칼을 들어 자신을 보호하려던 자에게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

으라. 칼을 잡는 자들은 다 칼로 망하리라.”(마 26:52)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교회는 이 경고를 무시하고 칼을 잡았다.

교회는 거대해졌지만 순수함을 잃었다

380년을 기점으로 교회의 성격은 완전히 바뀌었다.

초대 교회의 모습을 떠올려 보라. 초대 교회는 규모는 작았지만 순수하고 

강했다. 외적으로는 약해 보였으나 내적으로는 견고했고, 물질적으로는 가난

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했다. 박해를 받았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승리했고 세

상 권력은 없었으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했기에 놀라운 영향력을 발

휘했다.

그러나 380년 이후 교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갔다. 외형은 거대해졌

으나 내면은 세속화되었고 권력은 손에 넣었으나 영적 능력은 잃어 갔다. 부유

해졌지만 복음의 본질이 희미해졌으며 더 이상 박해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

히려 다른 이들을 박해하는 위치에 올라섰다. 국가의 풍성한 지원을 받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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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존은 점점 사라졌다.

신약 성경이 보여 주는 교회의 본래 모습은 ‘다시 태어난 자들의 자발적 공

동체’였다.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들의 용

서를 받은 사람들, 스스로 모여 예배하며 서로를 사랑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

루었다. 

교회 회원권의 기준은 혈통이나 지역이 아니라 오직 회심과 믿음이었다. 그

러나 380년 이후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황제의 명령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직장을 지키기 위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침

례를 받았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지 않았고 다시 태어나지도 않았으며, 죄들의 용서를 경

험하지도 못했고 성령님을 받지도 않았다. 그들은 단지 법을 따랐을 뿐이다. 

종교적 의식을 수행했을 뿐이다.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내적으로

는 변하지 않았다. 

그 결과 교회는 더 이상 ‘회심한 신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인구 집합체’가 되

었다. 로마 제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자동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개인적 믿음이나 구원의 경험은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시민권과 교회 

회원권이 하나로 결합되면서 교회는 신약 시대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리기 시

작했다. 그 결과는 심각했다.

첫째, 신앙보다 권력이 우선되었다. 교회의 관심은 복음 전파가 아니라 권력 

유지와 확장이 되었다.

둘째, 정치가 교회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황제와 주교는 서로의 권력을 강화

하기 위해 동맹을 맺었고 주교 임명과 교회 정책 결정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깊

이 개입했다. 진리보다 정치가 상위 기준이 되었다.

셋째, 복음이 뒷전으로 밀렸다. 교회의 메시지는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

라.”에서 “교회에 순종하고 의식을 지키라.”로 변했다. 개인적 회심은 희미해지

고 의식, 전통, 교권이 복음 위로 올라섰다.

넷째, 회중의 역할이 사라졌다. 초대 교회에서는 회중 전체가 함께 결정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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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제 모든 권력은 주교들의 손에 집중되었다. 성도들은 단순한 수용자로 

전락했고 교회는 ‘형제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성직자 중심 제도’로 변했다.

이렇게 초대 교회의 순수하고 자발적인 공동체는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를 

국가의 정치 구조와 결합한 종교 제국이 차지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중세 

카톨릭 시대로 이어지는 출발점이었다. 이후 천 년 동안 교회는 세속화, 권력

화, 부패의 길을 걸었고 복음은 점점 더 흐려졌다. 교황권의 등장, 성상 숭배의 

확산, 면죄부 판매, 십자군 전쟁, 그리고 이단 심문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비극

의 씨앗은 이미 AD 313년과 380년에 뿌려졌던 것이다.

침례교의 관점에서 왜 이 역사가 중요한가?

침례교의 관점에서 이 역사가 왜 중요한가? 그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가 살

펴본 313-380년의 변화는 침례교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사건들이기 

때문이다. 침례교가 주장해 온 모든 원칙 — 다시 태어난 신자들로 이루어진 

교회, 정교분리, 자발적 신앙, 신자 침례 — 은 새롭게 등장한 사상이 아니라 

원래 초대 교회가 지녔던 정신이며 콘스탄티누스와 테오도시우스 시대에 잃어

버린 것들이었다.

초대 교회는 회심한 신자들만의 공동체였다. 그러나 기독교가 국가와 결합

하면서 ‘국가 교회’가 등장했고 교회는 다시 태어난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제

국 인구 전체를 포괄하는 조직으로 변질되었다. 침례교가 신자 침례를 고수하

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유아 세례는 교회를 ‘인구 집단’으로 만들어 버린 

핵심 요인이었고,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을 구조적으로 교회 안에 포함시키는 

통로였다. 침례교는 이 구조를 철저히 거부했다. 신자 침례는 신약 교회의 순

수성을 지키는 울타리였기 때문이다.

침례교가 정교분리를 강조하는 이유도 동일하다. 역사는 분명한 교훈을 남

긴다. 국가 권력과 결합한 교회는 반드시 타락했다. 313-380년의 국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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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겉으로는 복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위험이었다. 권

력은 복음을 흐리게 하고, 정치적 목적은 진리를 왜곡했다. 침례교는 이 역사

를 바라보며 “교회는 국가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는 

단순한 정치 철학이 아니라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필연이었다.

침례교가 회중 정치를 고집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권력이 소

수에게 집중되면 부패는 피할 수 없다. 초대 교회는 회중 전체가 함께 하나님

의 뜻을 분별하며 결정하는 공동체였다. 이는 민주주의적 제도의 문제가 아니

라 성령님의 인도 아래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신약 교회의 본래 구조였다. 침례

교는 이 원리를 회복하려 했다.

따라서 313-380년의 사건들은 침례교 신학의 뿌리를 이해하는 열쇠이다. 침

례교는 이 시기를 국가와 교회가 결탁한 잘못된 경로로 진단하고, 시계를 거

슬러 그 이전 즉 초대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려 했다. 그들은 새로운 교회를 창

설하려 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상실된 교회의 본모습을 재건하려 했을 

뿐이었다.

이제 우리는 이 장에서 얻은 교훈을 마음에 새긴 채 중세 시대와 종교 개혁을 

지나 마침내 침례교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여정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다.

1. 교회가 세상의 방식을 취하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

2. 교회가 권력을 추구하면 교회는 복음을 잃는다.

3. 교회가 국가와 결합하면 교회는 타락한다.

4. 순수한 교회, 신약 교회는 언제나 동일하다.

작고 자발적이며 다시 태어난 신자들로 구성되고 국가로부터 독립하며 복음

에 헌신하는 공동체, 그것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신약 교회이다.

이것이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침례교가 회복하려 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시대의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다.



68  신약 교회 역사 ┃ 제1부

기독교 공인이 던지는  
핵심 질문 일곱 가지

1. 세속 권력의 지원은 정말 복인가, 아니면 교회를 시험하는 위험한 유혹인가? 

세상 권력이 주는 혜택이 교회의 순수성과 우선순위를 흐리고 있지 않은지 점검

해야 한다.

2.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그대로 두어도 되는가? 

영적 판단은 반드시 성경과 성령님에 의해 인도받는 신자들이 해야 한다.

3. 나는 전통, 신조 등을 성경과 같거나 더 높은 권위로 여기고 있는가? 

모든 결정과 판단의 기준이 오직 성경인지, 아니면 다른 권위를 끌어들이고 있는

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

4. 교회가 복음의 사명보다 국가의 목적과 이념을 위해 봉사하는 도구가 되어가

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이 세상의 왕국으로 이동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

5. 우리 교회는 명목상의 교인을 어떻게 분별하며 회심한 신자의 공동체라는 본

질을 지키고 있는가? 

진정으로 다시 태어난 성도와 단순 참여자를 구별하는 건강한 영적 질서가 유지

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6. 오늘의 풍요와 변영이 박해보다 교회를 더 약하게 만들지는 않은가? 

편안함 속에서 영적 경계가 무너지고 있지 않은지, 번영이 교회의 생명력을 약화

시키고 있지 않은지 자문해야 한다.

7. 우리는 초대 교회의 단순함과 순수함으로 돌아갈 용기를 정말 갖고 있는가? 

안락함과 제도적 보호를 내려놓고 신약 교회의 본질로 돌아갈 결단이 있는지를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

Check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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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거스틴과 국가 교회

천주교 신학의 완성 

Chapter 3

AD 354-430

오늘날 카톨릭에서 나온 대다수 개신교

는 히포의 어거스틴(Augustine of Hippo, 

354-430)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

학자들 가운데 하나로 존경하며 그의 사상 

위에 종교 개혁 이후의 많은 신학 전통을 세

워 왔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313년 밀

라노 칙령과 380년 데살로니가 칙령을 통해 

국가와 결합한 교회 체제가 자리 잡은 뒤, 이 

새로운 천주교 구조를 신학적으로 정당화하고 이론화한 사람이 바로 어거스

틴이었다. 연옥, 마리아에 대한 과도한 존경, 극단적 예정론, 무천년설, 이단과 

다른 교파에 대한 강제와 폭력을 정당화하는 논리 등 중세 카톨릭의 핵심 사

상 상당 부분이 그의 신학에서 나왔고 그 영향력은 그가 죽은 뒤 천 년 이상 

서방 교회를 지배했다.

어거스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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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교 관점에서 이는 단순한 교회사 공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교회관과 

어떤 신학 위에 서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침례교가 거부한 것은 바

로 어거스틴이 정당화한 국가 교회 체제이며, 침례교가 회복하려 한 것은 국가

로부터 독립된 교회 즉 다시 태어난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신약 교회였

다.

이 장에서는 먼저 어거스틴의 생애와 회심의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고, 도나

투스파 논쟁과 그의 저서 「하나님의 도시」 등을 통해 그가 어떻게 국가 교회, 

연옥, 마리아, 예정론, 무천년설의 신학적 기초를 놓았는지 검토하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침례교는 어거스틴의 권위를 절대화하지 않고 오직 성

경과 초대 교회의 패턴으로 돌아가려 하는지를 분명히 드러내어 오늘날의 교

회가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경계해야 할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제 어거스틴이 어떤 배경 속에서 자라났고 어떤 사상적 여정을 거쳐 중세 

교회의 핵심 신학자가 되었는지 그의 생애를 먼저 살펴보겠다.

어거스틴의 생애 - 방황에서 주교까지

마니교에 빠진 9년

어거스틴은 354년 북아프리카의 타가스테(현재 알제리)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고 그의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는 이교

도였지만 나중에 기독교로 개종했다. 어거스틴은 어려서부터 뛰어난 지적 능

력을 보였다. 그는 카르타고에서 수사학을 공부했다. 그러나 18세의 어거스틴

은 마니교(Manichaeism)라는 이단에 깊이 빠져들었다. 마니교는 페르시아

의 마니(Mani, 216-276)가 창시한 종교였다.

마니교의 핵심 교리는 철저한 이원론에 기초해 있었다. 그들은 세상을 빛의 

왕국과 어둠의 왕국이라는 두 영원한 원리가 서로 대립하는 전장으로 이해했

다. 물질은 본질적으로 악하고 영은 본질적으로 선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육

체, 결혼, 노동, 먹고 마시는 일 등 일상적 삶의 영역까지 악한 세계의 속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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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규정했다. 이러한 이원론은 성경에 대한 그들의 관점에도 그대로 적용되었

다. 마니교는 구약 성경을 거짓된 계시라고 단정했고, 신약 성경조차 마니가 

받은 ‘참된 계시’의 기준에 맞추어 재해석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경의 권위가 마니교의 신화적 체계 아래에 종속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마니교는 구원의 대상까지 제한했다. 그들은 오직 영적으로 선

택된 소수만이 빛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고 가르쳤고, 나머지 다수는 물질

세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로써 마니교의 구원론은 성경의 

보편적 구원 초청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극단적 운명론의 또 다른 형태가 되

었다.

어거스틴은 373년부터 382년까지 9년 동안 마니교에 깊이 헌신했다. 그는 

단순한 청중이 아니라 적극적인 전도자였다. 그는 친구들과 후원자들을 마니

교로 개종시켰다. 생각해 보라. 9년이다. 이는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 어거

스틴은 이 기간 동안 구약 성경을 거부하고 극단적 이원론을 믿으며 이단 사

상을 전파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9절에서 경고했다. “하지만 우리나 혹은 하

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같이 그렇게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다른 어

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니교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종교였다. 어거스틴이 9년간 이 

이단에 헌신했다는 사실은 그의 영적 분별력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더 큰 문제는 이 9년간 습득한 마니교 사상이 어거스틴의 후기 신학에 깊은 흔

적을 남겼다는 것이다. 특히 그의 극단적 예정론과 이원론적 사고방식은 마니

교의 잔재로 볼 수 있다.

신플라톤주의를 거쳐 기독교로

어거스틴은 마니교에서 벗어난 뒤 곧바로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았다. 그는 

먼저 신플라톤주의로 전환했다. 여러 역사가들은 “신플라톤주의가 어거스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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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마니교에서 기독교로 인도한 다리였다.”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성경이 아니라 철학이 어거스틴을 ‘기독교’로 이끌었다는 점 때

문이다.

386년 밀라노에서 그는 인생을 뒤바꿀 회심의 순간을 맞았다. 정원에서 방

황하던 그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어린아이의 “집어 들고 읽어라!”라는 음성을 

들었다. 그 말을 따라 성경을 펼쳤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말씀은 로마서 13장 

13-14절이었다.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걷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침실에서의 문란

함과 방탕에 빠지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오히려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

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이 말씀은 그의 마음을 깊이 꿰뚫었고 그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결단

했다. 이후 그는 골로새서 2장 8절, 곧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

희를 노략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 

원리들을 따르는 것들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들이 아니니라.”라는 경고를 

자신의 평생 신학적 토대 중 하나로 삼았다.

피상적으로 보면 이 이야기는 매우 감동적이다. 그러나 그의 회심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적 회심이었는지는 의문이다. 어거스틴의 후기 신학이 여전히 신

플라톤주의 철학과 마니교의 이원론이 깊이 혼합된 형태였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경고했다. 진정한 회심

은 성경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로 일어나지 결코 철학적 사색을 통해 이루어지

는 것이 아니다. 어거스틴의 회심이 신플라톤주의를 거쳐 이루어졌다는 사실

은 그의 신학이 성경보다 철학에 더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히포의 주교가 되다

어거스틴은 391년에 북아프리카의 작은 도시 히포(현재 알제리 아나바)에서 

장로로 안수를 받았고 395년에 히포의 주교가 되었다. 그는 430년 죽을 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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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35년 동안 그곳을 섬겼다.

이 기간에 그는 방대한 분량의 저술을 남겼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고

백록」(Confessions), 「하나님의 도시」(City of God), 「삼위일체론」(On the 

Trinity)이 있다. 그는 또한 수백 편의 편지와 설교를 남겼다. 어거스틴은 철

학, 신학, 수사학에 능통한 뛰어난 사상가였고 그의 글은 깊이와 설득력, 그리

고 문학적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었다. 중세 시대 내내 그는 가장 권위 있는 교

부로 여겨졌다. 그러나 뛰어난 지성이 항상 성경적 진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

다. 그의 많은 가르침은 성경과 맞지 않았다. 

교회가 칼을 든 날 - 도나투스파 박해

4세기의 갈림길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 기독교는 더 이상 박해받는 종교가 아니었다. 오히

려 황제의 총애를 받는 종교가 되었고 급속도로 제국의 권력 구조 속으로 편

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교회 안에 새로운 갈등을 불러왔다. 그중 가

장 심각한 갈등이 바로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난 도나투스파 논쟁이었다.

이 논쟁은 단순한 신학 논쟁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 사건을 통해 교회는 처

음으로 국가 권력을 빌려 자신과 다른 견해의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는 길을 

열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어거스틴이 “강제로라도 그들을 교회로 

데려오라.”는 신학적 정당화의 논리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이 논리는 그 이후 중세 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화형대로 보내는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침례교가 

정교분리와 양심의 자유를 그토록 강력하게 주장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도나투스파는 누구였는가?

이야기는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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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누스는 303년부터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했다. 이는 소위 ‘대

박해’로 알려진 마지막이자 가장 극심한 박해였다. 그는 교회 건물을 파괴하

라고 명령했고 성경을 불태우라고 지시했으며 성직자들을 체포하고 고문하

고 처형했다.

이 박해 기간에 많은 성직자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용감하게 순교했다. 

그러나 일부 성직자들은 극심한 압박과 두려움에 굴복했다. 그들은 성경을 

관리들에게 넘겨주었고 황제 숭배 의식에 참여했으며 심지어 다른 그리스도인

들을 고발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들은 ‘배교자들’, 즉 ‘넘겨준 자들’이라고 불

렸다.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박해가 마침내 끝났을 때 교회는 즉시 깊고도 민감

한 문제와 직면하게 되었다. 박해 동안에 변절한 성직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

는가 하는 질문이 교회 전체를 흔들었다. 그들이 다시 성직자로 활동할 수 있

는가? 그들이 박해 시절 집례한 침례 등은 유효한가? 이러한 문제들이 교회를 

심각하게 분열시키기 시작했다.

이 논쟁은 북아프

리카, 특히 카르타

고 지역에서 가장 격

렬하게 일어났다. 

311년에 카르타고

의 새 주교로 카이

킬리아누스가 임명

되었는데, 그 임명식

에 참여한 주교들 

가운데 한 사람인 

펠릭스가 박해 기간 동안 ‘배교자’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의혹은 이미 

카르타고 내부에 존재하던 분파 갈등과 결합되어 커다란 논쟁으로 번졌다. 이

에 반대파 주교들과 신자들은 카이킬리아누스의 임명을 무효라고 선언하고 

먼저 마요리누스를 경쟁 주교로 세웠다. 마요리누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

어거스틴과 도나투스파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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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그 뒤를 이은 도나투스(Donatus, 270-355)가 운동의 지도자로 부상하

였다. 이때부터 이 분파는 그의 이름을 따서 ‘도나투스파’(Donatists)라 불리

게 되었다.

도나투스파의 주장 - 순수한 교회를 위하여

도나투스파의 주장은 매우 명확했고 그들의 논리는 일관된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그들은 먼저 박해 시기에 신앙을 버린 성직자는 더 이상 참된 성직자

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박해 시대에 두려움에 굴복하여 성경을 넘겨주고 황

제 숭배 의식에 동참했으며 심지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했던 사람이 어

떻게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그들의 판단이었

다. 그들은 배교자들이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성도들을 배신했으며 하나님

께 거짓 맹세를 한 사람들인데, 그러한 자들이 거룩한 직분을 수행한다는 것

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도나투스파는 배교자가 집례한 성례전 역시 무효라고 보았다. 

침례든 주의 만찬이든 안수든, 성례전은 그것을 집행하는 사제의 도덕적 순결

과 거룩함에 따라 효력이 결정된다고 믿었다. 그들의 관점에서 성례전은 거룩

한 그릇을 통해 전달되어야 하는데, 배교자의 손을 거쳐 나온 성례전은 더러

운 그릇에 담긴 음식과 같아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배교자

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 모든 성례전은 무효라고 단정했다.

도나투스파에게 교회는 무엇보다 거룩한 자들로만 이루어진 순수한 공동

체여야 했다. 죄를 범한 자들, 박해 시기에 믿음을 저버린 자들, 국가 권력과 

타협한 자들과 섞여 있는 집단은 결코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것

이 바로 그들의 순수주의였고, 자신들이 초대 교회의 순교자 정신을 계승한다

고 주장한 근거였다.

그들은 자신들을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끝까지 지켜 낸 순교자들의 진정한 

후계자로 여겼다. 그리고 자신들의 분리 운동이야말로 초대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함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했다.

또한 도나투스파는 국가 권력과 결탁한 ‘공적 교회’를 철저하게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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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후원을 받는 카톨릭교회를 부패한 교회라고 규

정했다. 그들의 눈에 진정한 교회는 박해와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교회

였으며, 국가의 총애를 받는 교회는 이미 세속 권력과 타협하여 본질을 잃은 

교회였다. 교회가 국가 권력과 결합하는 순간 교회는 도덕적, 영적 순수성을 

잃고 세속화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도나투스파는 이러한 교회관을 바탕으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과 세상과 구

별된 거룩함을 끊임없이 외쳤고 십자가를 지는 제자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들의 구호는 ‘순교자의 교회’였으며 실제로 그들은 박해받는 초대 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았다는 자부심으로 가득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도나투스파는 북아프리카에서 엄청난 지지를 받았다. 

당시 추산으로는 북아프리카 그리스도인의 절반 이상이 도나투스파를 따랐

다고 전해지며 수십만 명의 신자들이 그들의 교회에 속했다. 도나투스파 진영

에는 수백 명의 주교들이 동참했고 이 운동은 단순한 지역 분파나 주변부 이

단이 아니라 로마 제국 내에서 거대한 세력을 이룬 광범위한 운동이었다.

카톨릭교회의 반론

카톨릭교회(당시에는 단순히 ‘보편 교회’ 또는 ‘공교회’라고 불렸다)는 도나

투스파의 주장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그들은 교회가 거룩한 자들만으로 구

성된 폐쇄적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보았다. 

그들은 교회 안에는 의인도 있고 죄인도 있으며,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

는 밭처럼 다양한 성향과 믿음의 깊이를 지닌 사람들이 공존한다고 주장했고 

지금은 서로 섞여 있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하실 것이므로, 인

간이 교회를 스스로 완전히 순수하게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

고 여겼다.

카톨릭교회는 또한 배교자라 할지라도 진심 어린 회개가 있다면 용서받을 

수 있고 성직도 회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

인했지만 끝내 회복을 경험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을 그들은 중요한 근거로 

제시했다. 교회는 죄인을 영원히 배제하는 곳이 아니라 회개한 자를 회복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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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성례전의 효력이 성직자의 도덕적, 영적 상태에 달려 있

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침례는 사

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며, 성찬 역시 집례자의 개인적 거룩함

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재에서 능력이 나온

다는 것이었다. 도나투스파처럼 성례전을 인간의 도덕성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은 성례전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판단했다.１ 

결국 이 논쟁은 단순한 절차적 문제나 성직자 개인의 자격 문제를 넘어 “교회

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에 대한 서로 다른 신학적 대답에서 비롯된 것

이었다. 도나투스파에게 교회는 ‘순수한 자들의 모임’이었고, 카톨릭교회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는 공동체’였다. 두 진영의 교회관은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출발점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 갈등은 신학적·영적 충돌로 확

대될 수밖에 없었다.

어거스틴의 딜레마

391년에 히포에 부임한 젊은 사제 어거스틴은 곧 이 논쟁 한가운데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히포와 그 주변 지역에서는 도나투스파의 세력이 매우 강했

고, 반대로 카톨릭교회는 소수파로 밀려난 상황이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어거

스틴은 도나투스파 논쟁을 단순한 신학적 갈등이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과 지

역 사회 전체의 신앙 질서를 뒤흔드는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초기 어거스틴은 국가가 종교 분쟁에 개입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반대했다. 그는 도나투스파가 신학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확신했지만 그들의 양심을 억압하거나 폭력을 통해 개종시키는 것은 옳지 않

다고 보았다. 어거스틴은 당시 “그들의 양심을 억압하지 말라. 신앙은 강요로 

１.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식사를 ‘주의 만찬’(Lord’s Supper)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로마 카

톨릭은 이를 ‘성찬’(Eucharist) 혹은 ‘성례전’(sacrament)으로 이해하는데, 그 이유는 미사를 

죄들의 용서를 전달하는 희생 제사 성례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통념을 따라 천주

교와 그 전통을 이어받은 개신교의 관례를 설명할 때만 ‘성찬’ 또는 ‘성례전’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며 성경적 의미를 말할 때는 ‘주의 만찬’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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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신앙의 본질이 자발성과 자유 의지에 있음

을 강조했다.

이렇듯 초기 어거스틴의 입장은 본질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정교분리

의 원리에 매우 가까웠다. 그는 진리가 논증과 설득을 통해 승리해야지, 칼이

나 감옥 같은 세속 권력을 동원해 억지로 무언가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확

신했다. 그에게 진리를 수호하는 길은 폭력이 아니라 설득이었고, 강제가 아니

라 양심의 자유였다.

만약 어거스틴이 이 원칙을 끝까지 지켰더라면 기독교 역사는 아주 다른 길

을 걸었을지 모른다. 그의 초기 신념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 양심의 자유, 복

음 전파의 방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사상과 신학은 이후 상황 변화 속에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것이 

후대 기독교 역사에 커다란 흔적을 남기게 된다.

어거스틴의 입장 변화 - 폭력이 사랑이 되는 순간

그러나 상황은 달라졌다. 390년대 후반부터 도나투스파 내부에서 급진적이

고 통제되지 않는 소그룹이 등장해 폭력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서큐리’(Circumcellions, ‘농가 주변을 돌아다니는 자들’이라는 뜻)라고 불

렸으며, 주로 가난한 농민과 일용 노동자들로 구성된 사회적 분노와 종교적 

열정이 결합된 과격 집단이었다. 그들은 도나투스파의 순교 정신을 극단적으

로 오해하고 폭력적 행동을 신앙적 열심으로 착각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지

역 사회 전체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서큐리는 카톨릭 성직자들을 공격했으며 카톨릭교회 건물을 파괴하고 카톨

릭 신자들의 재산을 약탈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살인까지 저질렀다. 그들은 

스스로를 순교자의 전통을 지키는 전사라고 여겼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종교

적 신념을 미명으로 내세운 테러리스트에 가까웠다. 이 지점은 중요한 교훈을 

준다. 어떤 운동이든 본래 의도가 좋다고 해서 그 안에 부작용이나 왜곡이 생

기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초기 도나투스파가 강조했던 순수함이나 배교

자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인정할 수 있지만, 폭력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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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화될 수 없다.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다루되, 폭력적 행동은 분명하게 

선을 긋고 비판해야 한다.

로마 제국의 관료들은 더 이상 이러한 혼란을 방치할 수 없었다. 제국은 질

서 회복을 무엇보다 우선시했고, 카톨릭교회의 지도자들은 도나투스파 전체

를 ‘질서 파괴자’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황제는 도나투스파를 억압하는 여러 

칙령들을 발표했고 그 과정에서 군대가 직접 동원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거스틴의 입장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에 

그는 주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국가의 강제 개입을 정당화하는 쪽으

로 기울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입장 변화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처음

에는 나도 강제를 반대했다. 그러나 경험이 나를 가르쳤다. 많은 이들이 강제

를 통해 진리로 돌아왔다.”

그가 강제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한 대표적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14

장 23절이었다. 이 구절은 큰 잔치의 비유에 등장하는 말씀이며, 주인이 종에

게 “큰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그들을 억지로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라.”

(눅 14:23)고 말하는 장면이다. 라틴어 불가타 성경에서 ‘억지로’ 혹은 ‘강권하

여’에 해당하는 단어는 ‘compelle’이었는데, 이는 ‘강제하다’, ‘억지로 하게 하

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어거스틴은 이 단어를 근거로 도나투스파를 교

회 안으로 강제로 데려오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강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며 그는 자신의 해석을 확증하

려 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의 의도를 완전히 왜곡한 해석이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억지로’라는 표현은 ‘간곡하게 권유하라’ 또는 ‘적극적으로 초대하라’는 의

미였지 결코 ‘폭력으로 끌고 오라’는 뜻이 아니었다. 그 말씀은 복음의 긴급성

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지 사람의 양심을 억압하

거나 강제 개종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었다.

어거스틴의 논리 - 어떻게 폭력이 사랑이 될 수 있는가?

어거스틴은 단순히 성경 구절 하나만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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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었다. 그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정교하고 설득력 있어 보이는 여러 신학적 

논증을 전개했다.

우선 그는 강제가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어거스틴은 “폭력 

자체는 악이다. 그러나 목적이 선하다면 그리고 그 결과가 영혼의 구원이라면 

폭력도 사랑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아버지가 아들을 훈육하기 위

해 매를 드는 것을 예로 들었다. 아버지가 아들을 때리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

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단을 강제로 교화하거

나 처벌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행동이라고 그는 설명

했다.

또한 그는 국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도구라고 가르쳤다. 로마서 13

장을 근거로 어거스틴은 국가 권력이 하나님께서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하

기 위해 주신 것이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이단은 명백히 악이며 진리를 왜곡하

고 영혼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존재이므로 국가가 이단을 억압하는 것은 하나

님께서 주신 정당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거스틴은 강제가 장기적으로 영혼에 유익하다는 논리도 제시했다. 그는 

“처음에는 억지로 교회에 들어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강제로라도 진리를 접하게 하면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것이

다.”라고 말하며, 실제로 어떤 도나투스파 신자들이 강제로 카톨릭교회에 편

입된 후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사례들을 언급했다. 그는 “보라, 그들

은 나중에 우리에게 감사한다. 우리가 그들을 강제로 교화하지 않았다면 그

들은 영원히 멸망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논리를 강화했다.

그는 또한 사회 질서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어거스틴은 서큐리

가 교회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다치게 하며 재산을 약탈했던 사실을 지적했

다. 이러한 폭력은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것이므로 국가는 시민들의 안전과 

질서를 지킬 의무가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 모든 논리를 종합하여 어거스틴은 결국 국가가 교회를 돕기 위해 강제력

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오히려 그것이 국가의 의

무라고까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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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어거스틴의 논리는 표면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어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근

본적으로 잘못된 전제 위에 서 있었다. 우선 이 논리는 신약 성경의 정신과 정

면으로 충돌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칼을 들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빼들자 즉시 칼을 거두라고 말

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네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 아버

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요 18:11). 사도

들은 로마 군대의 힘을 빌려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들은 설득과 사랑과 희

생을 통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다. 바울은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체

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고후 10:4)라고 말했다.

또한 어거스틴의 논리는 신앙의 본질을 왜곡한다. 참된 신앙은 마음에서 우

러나오는 자발적 반응이다. 강제된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그것은 위선이다. 

사람을 협박하여 교회에 나오게 하고 두려움으로 신조를 암송하게 만들 수는 

있다. 벌금을 통해 성례전에 참여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외적 압박

으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복음에 대한 반감

을 심어 주는 결과를 낳는다.

이 논리는 또한 교회와 국가의 역할을 혼동한다. 국가는 칼의 권세를 가지

고 외적 질서를 유지하는 기관이고, 교회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내적 변화를 

추구하는 공동체이다. 둘의 수단과 목적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르다. 교회가 

국가의 칼을 빌리는 순간 교회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복음은 칼

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전파되는 것이다.

어거스틴의 주장은 결국 “선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그는 교회의 순수성을 지킨다는 이유로 때로는 강제나 폭력도 허용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성경은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악한 수단을 정당

화할 수 없다고 가르친다. 바울은 “차라리,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악을 행

하자, 하고 말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롬 3:8)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만이 아니라 선한 방법도 요구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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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이다.

이 논리는 또한 양심의 자유를 부정한다.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직접 책임지는 영역이지 교회나 국가가 강제로 통제할 영역이 아니다. 하나님

조차 인간의 마음을 강제로 꺾지 않으신다면 사람에게 그럴 권리가 있을 수 

없다.

성경은 강제 대신 선택을 강조한다. 여호수아는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수 24:15)고 요청했다. 또한 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

께서는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라

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문을 두드리신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시지 않

는다.

도나투스파의 종말

어거스틴의 신학적 정당화와 로마 제국의 무력이 결합하면서 도나투스파는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다. 411년에 카르타고에서 대규모 종교 회의가 열렸고 

양측에서 수백 명의 주교들이 모였다. 회의는 3일 동안 계속되었으며 결국 황

제의 대리인은 카톨릭교회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 결정으로 도나투스파는 공

식적으로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그 후 본격적인 탄압이 시작되었다. 도나투스파 교회는 몰수되어 카톨릭교

회에 넘겨졌고 도나투스파 주교들은 추방되었다. 도나투스파 신자로 남는 것

은 불법이 되었으며 벌금과 재산 몰수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도나투스파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시 카톨릭교회에서 침례를 받아야 했다(아이러니하

게도 나중에 카톨릭교회는 재침례교인들을 박해하게 된다). 조직적인 운동으

로서의 도나투스파는 5세기 중반 이후 역사에서 사라졌다.

어거스틴의 유산을 평가하는 일은 매우 복잡하다. 그는 개인적으로 폭력을 

즐긴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진심으로 진리를 사랑하려 했고 도나투스파 신

자들의 영혼을 걱정했다. 그는 극단적인 형벌에는 반대했고 가능한 한 온건한 

방법을 사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사형에 반대했지만 그의 후계자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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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마저 무시했다.

그러나 선한 의도가 결과의 책임을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 어거스틴의 “억지

로 강제로라도 데려오라.”는 신학은 중세 천 년 동안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낳았다. 그의 논리는 강제 개종, 이단 처형, 종교 재판소, 십자군 전쟁, 유대인 

박해, 재침례교 학살, 신대륙 원주민 강제 개종과 같은 일들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진리를 보호

하기 위하여’,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라는 명분 아래 자행되었고 그 이론적 토

대는 어거스틴이 제공했다.

어거스틴은 도나투스 논쟁에서 ‘평화와 질서’를 원했다. 그러나 그가 만든 

신학은 평화가 아니라 폭력을, 질서가 아니라 공포를 가져왔다. 그는 교회를 

지키려 했지만 오히려 교회를 세상의 권력과 더 깊이 결탁시켰다.

어거스틴의 연옥 교리

어거스틴은 연옥(Purgatory) 개념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초대 신학자

였다. 연옥은 카톨릭이 가르치는 교리로 죽은 후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죄를 

정화하는 중간 상태를 의미한다.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다. 

신자가 죽을 때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된 상태가 아니라면 어떤 정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정화는 살아 있는 자들의 기도로 단축될 수 있고 따라서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개념의 근거

로 외경인 마카베오하 12장 43-45절을 인용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5절 

즉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같이 받으리라.”를 연옥의 비유로 해석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우선 외경은 정경이 아니다. 마카베오하는 개

신교가 인정하지 않는 외경이며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므로 교리

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모든 성경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하는 디모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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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3장 16절은 정경을 지칭하는 것이며 예수님과 사도들은 외경을 단 한 번도 

인용하지 않았다.

또한 어거스틴은 고린도전서 3장 15절을 왜곡했다. 이 구절의 불은 연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2-15절에서 신자의 일이 심판

받는 것을 비유로 설명했다. 나무와 풀과 짚으로 세운 건물이 불로 시험받는 

것은 신자의 사역이 주님 앞에서 평가받는다는 의미이지 죄를 정화하는 중간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가르치지 않는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

니”라고 선언한다. 죽음과 심판 사이에 연옥 같은 중간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

다. 또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에베소서 2장 8-9절은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

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한다. 만약 연옥이 존재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가 불완전하다는 뜻이 되며,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부인하는 심각한 오

류이다.

또한 죽은 자는 즉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

더라.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

사로를 보고”라는 누가복음 16장 22-23절은 불신자인 부자가 죽자마자 지

옥에 갔음을 보여 준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바울은 “이는 떠나서 그리스

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이라. 떠나는 것이 훨

씬 더 좋으나”라고 말했다. 이는 신자가 죽는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을 보여 준다.

연옥 교리의 끔찍한 결과는 매우 심각했다. 연옥 개념은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으며 어거스틴이 외경과 왜곡된 해석을 바탕으로 형성한 카톨릭의 비성경적 

교리이다. 그리고 이 교리는 중세에 끔찍한 결과를 낳았다. 연옥 교리는 면죄

부 판매의 신학적 근거가 되었고 중세 시대 카톨릭교회는 사람들에게 “연옥에 

있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돈을 내면 그들의 고통 기간이 단축될 



85  제3장 ● 어거스틴과 국가 교회

것입니다.”라고 가르쳤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약속을 믿고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 바쳤으며 카톨

릭교회는 이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결국 이것이 종교 개혁을 촉발한 

핵심 이슈 중 하나가 되었으며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논제를 발표한 것은 바

로 면죄부 판매에 대한 항의였다. 그리고 면죄부의 신학적 근거는 어거스틴이 

놓은 연옥 교리였다.

어거스틴의 마리아 신학

어거스틴은 마리아를 전례 없이 존경하는 신학

을 발전시킨 초대 신학자였다. 그는 마리아가 특별

한 영적 지위를 가진 인물이라고 가르쳤다. 어거스

틴은 마리아를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것을 직접 

장려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마리아에 대한 과

도한 존경의 문을 열어 두었고, 이는 후대 카톨릭

의 마리아 숭배로 발전하는 신학적 기초가 되었다. 

나중에 카톨릭은 어거스틴의 신학을 발전시켜 “마

리아가 잉태될 때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는 ‘마리아 

무염시태’(1854년 교리화)와 ‘마리아 승천’(1950년 교리화) 같은 교리를 형성

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먼저 마리아 자신이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했

다. 누가복음 1장 47절에서 마리아는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

였나니”라고 말했다. 이는 마리아가 자신에게도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고백한 

것으로, 그녀 역시 죄인임을 인정한 것이다. 만약 마리아가 죄 없는 자였다면 

왜 ‘구원자’가 필요했겠는가?

또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

하더니”라고 선언한다. 여기에 마리아 역시 포함된다. 예외는 오직 예수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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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도뿐이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

이에 한 중재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라고 말한

다. 여기에는 마리아가 중재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를 중보자로 삼으라는 가르침은 없다. 오히려 

성경은 마리아가 예수님 외의 다른 자녀들을 낳았음을 명확하게 보여 준다. 

마태복음 13장 55-56절은 예수님의 형제들인 ‘야고보와 요세와 시몬과 유

다’ 그리고 그의 누이들을 언급한다. 카톨릭은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라고 주

장하지만, 이는 성경의 기록과 명백히 다르다.

어거스틴의 마리아에 대한 과도한 존경은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에 위배된다. 

그의 신학은 후대 카톨릭의 비성경적 마리아론의 신학적 기초가 되었고 성경

보다 전통을 앞세우는 잘못된 흐름을 형성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했다.

어거스틴의 극단적 예정론

어거스틴이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친 신학은 극단적 예정론이었다. 그의 예

정론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건 전에 일부는 구원하시

기로 일부는 지옥에 보내기로 정하셨으며, 인간의 자유 의지는 타락 후 완전히 

파괴되어 선을 선택할 능력이 전혀 없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

택이며 인간의 의지나 행위와 무관하며,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자들은 구

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어거스틴은 초기에 자유 의지를 강력히 옹호했다. 그는 「자유 의

지론」(De Libero Arbitrio)에서 “의지는 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인간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이 있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나중에 펠라기우스와의 논쟁 이후 

어거스틴은 정반대의 입장으로 돌아섰다. 후기 어거스틴은 구원의 문제를 인

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예정으로 설명했는데, 이는 극단적 숙명

론(Fatalism)에 가까운 입장이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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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그분께서는[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

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선언한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이행이 더디다고 생

각하는 것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

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가르친다.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건 전에 일부를 지옥에 가도록 정하셨다면 이러한 구절

들은 의미를 잃게 된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

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

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한다. 히브리서 2장 9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

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라고 가르친다. 만약 하나님께서 일

부만 구원하기로 정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실 필요가 없

었을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인간의 책임을 강조한다. 요한복음 3장 18절은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

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라고 말한다. 또한 로마서 10장 

9-10절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

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라고 가르친

다. 만약 인간이 믿을 능력이 전혀 없다면 이러한 구절들은 아무 의미도 없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악의 창조자가 아니시다. 야고보서 1장 13절은 “아무도 자기

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말라. 하

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으실 수도 없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

느니라.”라고 분명히 선언한다. 만약 하나님께서 일부를 지옥으로 미리 정하

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악의 창조자가 되어 버린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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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어거스틴의 예정론은 전도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만약 구원이 전적으

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 이미 결정되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유

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는 어차피 구원받을 것이고 선택받지 않

은 자는 어떤 경우에도 구원받을 수 없다면 전도는 무의미해진다. 그러나 마

태복음 28장 19-20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

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

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한다.

어거스틴의 극단적 예정론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왜곡하고 인간의 책임

을 부인하며 전도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위험한 교리이다. 이는 마니교의 극단

적 이원론과 신플라톤주의의 숙명론이 혼합된 비성경적 사상이다.

하나님의 도시 - 국가 교회 신학의 완성

어거스틴의 가장 방대한 저작은 「하나님의 도

시」(City of God, 413-426)이다. 이 책은 22권

으로 구성된 거대한 역사신학 저작이다. 이 책은 

AD 410년 고트족에 의한 로마 약탈 이후 쓰였

다. 

로마가 수백 년 동안 ‘영원한 도시’로 여겨져 

왔던 만큼 이 사건은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특히 이교도들은 로마의 몰락을 기

독교 탓으로 돌리며 이렇게 비난했다. “로마가 

전통 신들을 버리고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

에 제국이 무너졌다.” 다시 말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것이 신들의 

진노를 불러왔고, 그 결과 로마가 멸망했다는 논리였다. 어거스틴의 「하나님

의 도시」는 바로 이 비난에 대한 신학적 답변으로 집필된 저작이다.

어거스틴은 이교도들의 주장을 단순히 반박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문제의 

「하나님의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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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 자체를 바꾸었다. 그는 로마 제국의 흥망을 기독교의 성패와 직접 연결시

키는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어거스틴은 인류 역사

를 ‘두 도시의 투쟁’이라는 틀로 해석했다. 하나는 ‘하나님의 도시’로, 하나님

을 사랑하고 자신을 낮추는 자들의 공동체이며, 다른 하나는 ‘땅의 도시’ 혹

은 ‘사탄의 도시’로,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의 공동체라고 

정의했다. 이 두 도시는 단순한 지리적 구분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무엇이냐

에 따라 나뉘는 영적 공동체였다.

이 구분을 통해 어거스틴은 중요한 주장을 펼친다. 로마 제국은 결코 ‘하나

님의 도시’가 아니었으며, 따라서 로마가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실패

한 것도, 기독교가 패배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로마는 처음부터 ‘자기를 사

랑하는 자들의 도시’, 곧 땅의 도시에 속해 있었고 그러한 도시는 흥망성쇠를 

겪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였다. 이로써 어거스틴은 “기독교 때문에 로마가 

망했다.”는 이교도들의 비난을 근본적으로 무력화시켰다. 로마의 몰락은 기

독교의 결과가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될 수 없는 제국의 역사적 

과정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어거스틴은 이 논증을 전개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도시’를 가시적 교회, 곧 카톨릭교회와 동일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하나님의 도시는 역사 속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며, 그것이 바로 카톨릭

교회라고 주장했다. 이 지점에서 그의 신학은 단순한 변증을 넘어 국가 교회 

체제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도시」는 이교

도들의 비난에 대한 강력한 반론이 되었을 뿐 아니라 동시에 ‘교회 =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사상을 강화하여 중세 카톨릭 국가 교회의 신학적 기초를 놓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도시」는 한편으로는 로마 제국을 하나님의 도시에서 분리

함으로써 이교도들의 공격을 차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도시를 

특정한 제도 교회와 동일시함으로써 이후 교회가 정치적·사회적 권력을 정당

화하는 신학적 토대를 제공하게 되었다. 바로 이 지점이 어거스틴 신학의 결정

적인 전환점이며, 침례교가 그의 교회관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핵심 이



90  신약 교회 역사 ┃ 제1부

유이기도 하다.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에 대한 해석은 

교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이룬다. 본래 이 본문은 고대 유대교와 초

대 교회에서 거의 일관되게 천사들과 인간 여성들의 결합으로 이해되었다. 그

러나 이 전통적 해석을 체계적으로 뒤집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경건한 셋의 

후손으로, ‘사람들의 딸들’을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으로 해석한 인물이 바로 

어거스틴이다. 이 해석은 「하나님의 도시」를 포함한 그의 저술을 통해 널리 확

산되었다.

성경 자체는 이 문제에 대해 비교적 분명하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

은 욥기 1장 6절, 2장 1절, 38장 7절에서 반복되며, 그 모든 경우에 천사를 가

리킨다. 동일한 히브리어 표현이 사용된 창세기 6장에서만 갑자기 인간 혈통

으로 바뀐다고 보는 것은 문맥과 성경 해석의 일관성을 무너뜨린다. 더 나아

가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6-7절은 노아의 홍수와 연결된 ‘죄지은 천

사들’, ‘자신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

을 언급함으로써, 창세기 6장의 사건을 실제 천사들의 타락과 연결하고 있다.

초대 교회의 이해도 동일했다. 유스티노스, 이레니우스, 터툴리아누스 등 초

기 교부들은 창세기 6장을 천사와 인간의 비정상적 결합으로 해석했으며 이

를 논쟁거리로 취급하지 않았다. ‘셋의 후손 대 가인의 후손’이라는 해석은 이 

시기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이 흐름을 바꾼 것이 어거스틴이다. 그는 신플라톤주의적 세계관의 영향 아

래, 천사들이 육체적 결합을 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

다. 그 결과 그는 창세기 6장을 초자연적 타락의 사건이 아니라 경건한 집단과 

불경건한 집단의 혼합으로 인한 도덕적 타락 이야기로 재해석했다. 이 해석은 

「하나님의 도시」에서 나타나는 그의 역사관, 곧 영적 질서를 체계화하고 불안

정한 초자연적 요소를 최소화하려는 시도와도 맞닿아 있다.

그러나 이 해석은 히브리어 본문이 말하는 ‘네피림’의 존재를 제대로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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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다. 단순한 인간 집단 간의 혼합으로, 본문이 묘사하는 비정상적인 거

인 종족의 출현과 전 지구적 심판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결국 어거

스틴의 해석은 성경 본문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결론이라기보다 철학적 전제를 

성경에 적용한 결과였다.

이 해석은 이후 중세 교회를 거쳐 개신교 전통 안에도 깊이 자리 잡았고 오늘

날까지도 많은 주석과 신학교 교육에서 거의 의심 없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성경 자체는 창세기 6장의 사건을 단순한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창조 질서 자

체를 훼손한 초자연적 반역으로 제시한다. 이는 노아의 홍수가 단순한 윤리적 

심판이 아니라 전면적이고 예외적인 심판이었던 이유를 설명해 준다.

이 점에서 창세기 6장에 대한 어거스틴의 재해석은 「하나님의 도시」가 가진 

한계를 드러낸다. 그는 이교도들의 비난에 응답하며 기독교 역사를 방어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성경이 말하는 불편한 초자연적 현실을 철학적으로 정리

하고 축소시켰다. 이 사례는 성경 해석에서 인간의 이성과 체계가 아니라 본문 

자체가 최종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핵심 신학: 교회가 곧 왕국이다

「하나님의 도시」의 가장 위험한 신학적 주장은 ‘교회가 곧 하나님의 왕국’이

라는 주장이다.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첫째, 천년 왕국은 현재 교

회 시대이다. 어거스틴은 계시록 20장의 천년 왕국을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

림까지의 교회 시대로 해석했다. 

그는 “지금 교회가 그리스도의 왕국이며 지금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통

치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둘째, 교회는 지상의 모든 권세 위에 있다고 보

았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교회가 곧 하나님의 왕국이므로 교회는 세속 정부

보다 우월한 권위를 갖게 된다. 이는 훗날 카톨릭 교황이 “황제도 교황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다. 셋째, 교회는 세상을 다스릴 

권리가 있다고 가르쳤다. 어거스틴은 교회가 단순한 영적 공동체가 아니라 정

치적, 사회적, 도덕적 권력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이는 카톨릭 국가 

교회 체제의 직접적 신학적 기반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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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천년설의 기원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시」는 “실제 천년 왕국이 없다.”는 무천년설의 고전

적 표현이다. 그는 계시록 20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첫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 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니

라.”는 구절은 문자적 부활이 아니라 상징으로 보았다. 어거스틴은 천 년(10×

10×10)이 완전한 수를 의미하며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교회 시대 

전체를 상징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그는 계시록 20장 5-6절의 ‘첫째 부활’을 

육체적 부활이 아니라 영적 중생(다시 태어남)으로 보았다. 즉, 죄인이 그리스

도를 믿을 때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다. 셋째, 그는 

사탄이 이미 결박되었다고 해석했다. 계시록 20장 2절의 사탄의 결박은 그리

스도의 초림 때 이미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지금이 사탄이 결박된 시대라고 그

는 주장하였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첫째, 교회는 왕국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

니하니라.”(요 18:36)라고 명백히 선언하셨다. 만약 예수님의 왕국이 지금 교

회라면 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마 6:10)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

셨겠는가? 왕국이 이미 왔다면 ‘왕국이 오게 하시며’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

둘째, 계시록 20장의 ‘천 년’은 문자 그대로의 기간이다. 계시록 20장 2-7절

은 ‘천 년’을 여섯 번 반복한다. 성경 해석의 기본 원칙은 문자적 의미가 불가

능하거나 모순되지 않는 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다. ‘천 년’이 반복적으

로 나오는 이유도 문자적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계시록 20장 5절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 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라고 

말한다. 만약 ‘천 년’이 상징이라면 ‘죽은 자들의 나머지’도 상징이어야 하는

데 그렇게 되면 구절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셋째, ‘첫째 부활’은 육체적 부활이다. 계시록 20장 6절은 “첫째 부활에 참여

할 몫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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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resurrection)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항상 육체적 부활을 뜻한다. 

예수님의 부활(마 28장), 나사로의 부활(요 11장), 마지막 날의 부활(고전 15

장) 모두 육체적 부활이다. 만약 ‘첫째 부활’이 영적 중생이라면 성경은 왜 ‘다

시 태어남’(regeneration)이란 정확한 단어 대신 ‘부활’이라는 혼란스러운 단

어를 사용했겠는가?

넷째, 사탄은 아직 결박되지 않았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

나니”라고 경고한다. 사탄이 결박되었다면 어떻게 마귀(사탄)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수 있겠는가? 에베소서 6장 12절도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

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라고 말한다. 사탄이 결박되었다

면 이러한 영적 전쟁은 존재할 수 없다. 요한일서 5장 19절은 “온 세상은 사악

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며”라고 말한다. 만약 교회가 지금 세상을 다스리

고 있다면 어떻게 세상 전체가 사악함 가운데 있을 수 있는가? 고린도후서 4

장 4절 역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라고 가르

친다.

다섯째, 교회가 세상을 다스린다는 주장은 성경과 모순된다. 현재 세상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으며 교회는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국이 아니다.

「하나님의 도시」의 끔찍한 결과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시」는 끔찍한 역사적 결과를 낳았다.

첫째, 카톨릭 국가 교회 체제를 정당화했다. ‘교회가 곧 왕국’이라는 신학은 

카톨릭 교황이 세속 군주들 위에 군림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1077년 카노사 굴욕 사건에서 교황 그레고리 7세가 독일 황제 하인리히 4세

를 무릎 꿇게 한 것은 어거스틴의 신학이 실제로 구현된 사례였다.

둘째, 종교 재판을 정당화했다. “교회가 세상을 다스릴 권리가 있다.”는 논

리는 교회가 이단을 처벌할 권리가 있다는 근거가 되었고 중세 종교 재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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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거스틴의 신학에 기초한 제도였다.

셋째, 십자군 전쟁을 정당화했다. ‘교회가 곧 왕국’이라는 신학은 ‘이슬람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일’이라는 논리로 이어졌다.

넷째, 전천년설을 억압했다. 어거스틴의 무천년설이 카톨릭의 공식 교리가 되

자 전천년설 신자들은 이단으로 낙인찍혔다. 초대 교회의 대부분은 전천년설

을 믿었지만(유스티노스, 이레니우스, 테르툴리아누스 등) 어거스틴 이후 전천

년설은 ‘유대적이고 육체적인 이단’으로 비난받았다.

「하나님의 도시」는 카톨릭 국가 교회 체제의 신학적 기초였다. 이 책은 무천

년설을 체계화했고 교회가 곧 왕국이라는 거짓 교리를 만들었으며 교회가 세

상을 다스릴 권리가 있다는 위험한 주장을 정당화했고 카톨릭 교황 권력의 

신학적 기반을 형성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

된다. 예수님께서는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요 18:36)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교회는 왕국이 아니며 교회가 세상을 다스릴 권리도 없

다. 왕국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지상에 세워질 문자 그대로의 천년 왕국이

다.

개신교는 왜 어거스틴을 숭배하는가?

어거스틴의 유산

어거스틴은 카톨릭 국가 교회 체제의 신학적 기초를 놓은 인물이었다. 그의 

신학은 다음과 같은 비성경적 결과들을 낳았다. 국가가 무력을 사용하여 종

교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했고, 이는 종교 재판을 낳았으며 결국 이단 

화형으로 이어졌다. 연옥 개념의 형성은 면죄부 판매의 신학적 근거가 되었고, 

이는 종교 개혁을 촉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마리아에 대한 과도한 존

경은 마리아 숭배로 발전했고, 이는 결국 우상 숭배에 이르게 했다. 무천년설

은 교회가 곧 왕국이라는 사상을 낳았고, 이는 교회가 정치적 권력을 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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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빌미가 되었다. 극단적 예정론은 숙

명론으로 기울어졌고, 결국 전도를 무

의미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이 모

든 것은 어거스틴의 비성경적 신학에서 

직접 흘러나온 열매들이었다.

개신교의 모순

그렇다면 왜 개신교는 이렇게 위험한 

인물을 계속 존경하고 따르는가? 

첫째 이유는 칼빈과 루터의 영향 때문

이다. 칼빈은 어거스틴의 예정론을 거의 

그대로 계승했고, 루터는 어거스틴파 

수도사였다. 종교 개혁자들이 어거스틴

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개신교도 자연스럽게 어거스틴을 따라가게 되었다.

둘째 이유는 국가 교회 체제를 유지하려는 욕구 때문이다. 루터, 칼빈, 츠빙

글리 모두 국가 교회 체제를 유지했다. 그들은 카톨릭의 교황 권력은 거부했

으나 국가와 교회의 결합 자체는 거부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어거스

틴이 세운 국가-교회 결합 이론이 여전히 필요했다.

셋째 이유는 교부 신학에 대한 과도한 존경 때문이다. 개신교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교부들, 특히 어거스틴을 거의 

성경과 같은 권위로 대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침례교는 다르다

침례교는 어거스틴을 거부한다. 침례교가 어거스틴을 거부하는 이유는 단순

하다. 어거스틴의 신학이 성경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침례교는 ‘오직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침례교는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루터를 따르지 않고 

오직 성경 말씀만을 따른다.

연옥 교리를 설명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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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모데후서 3장 16-17절은 이렇게 선언한다. “모든 성경기록은 하나님의 영

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

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어거스틴의 말도, 칼빈의 말도, 루터의 말도 영감을 받은 하나님

의 말씀이 아니다. 오직 성경만이 최종 권위이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

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들이 그러한지 알아

보려고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므로”라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도 마찬

가지로 어거스틴의 모든 가르침을 성경으로 검증해야 한다.

마태복음 15장 6-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

시며 “[너희가] 너희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였느니

라.”라고 말씀하셨다. 어거스틴 숭배는 바로 인간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

다 앞세우는 행위이다.

침례교가 회복하려는 것

침례교는 어거스틴 이전으로, 콘스탄티누스 이전으로, 초대 교회로 돌아가

려 한다. 그렇다면 초대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초대 교회는 국가로부터 

독립적이었고, 자발적으로 모인 신자들의 공동체였다. 그들은 신자 침례를 실

천했고, 회중이 함께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했다. 성경을 최고이자 최종 

권위로 삼았고 권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성장했으며 칼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

상에 전파되었다. 그들은 양심의 자유를 존중했고 강제가 아니라 설득과 가

르침으로 진리를 나누었다. 이것이 바로 침례교가 회복하려는 모습이다. 어거

스틴이 놓은 국가 교회 체제가 아니라 신약 성경이 보여 주는 순수한 교회의 

모습이다.

인간의 신학은 아무리 뛰어나도 성경으로 판단받아야 한다. 교부들의 권위

도, 종교 개혁자들의 권위도, 어떤 인간의 권위도 성경 위에 설 수 없다. 우리의 

최종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거스틴의 비성경적 신학을 거부하고,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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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거스틴과 국가 교회가 남긴 
핵심 질문 일곱 가지

1. 나는 ‘교부들의 권위’를 성경과 동등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어거스틴, 칼빈, 루터 등 어떤 신학자의 말도 절대화하지 않고, 모든 가르침을 날

마다 성경으로 검증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2. 나는 ‘목적이 선하면 수단도 정당화된다’는 논리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라는 명분 아래에서 거짓, 조작, 강압, 정치적 거래 

같은 비성경적 수단을 용인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

3. 교회가 국가 권력을 이용해 진리를 강제하는 것이 정당한가?

복음은 칼과 강제가 아니라 진리의 설득과 성령님의 역사로 전파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붙들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4. 나는 성경에 없는 교리를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가?

연옥, 마리아 숭배 등 성경에 근거가 없는 전통과 교리를 “교회가 말하니까”라는 

이유만으로 수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

5. 극단적 예정론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책임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과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음을 믿고 전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6. 나는 ‘교회가 곧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의 사명을 이 땅의 정치권력 장악이나 사회 지배로 이해하지 않고, 복음 전파

와 성도의 거룩함이라는,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본래의 역할로 이해하고 있는지 돌

아보아야 한다.

7. 나는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는가?

다른 이의 잘못된 믿음까지도 강제가 아니라 대화와 설득으로만 상대하려 하며, 

하나님조차 인간의 양심을 억지로 누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지 살

펴야 한다.

Check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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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카톨릭교회의 등장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되다 

Chapter 4

AD 476-1500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중세 천 년을 막연히 교회가 유럽을 지배하던 ‘기독교

의 전성기’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시기는 신약 교회가 가장 멀리 사라진 

영적 암흑기였다. 476년 서로마 제국이 무너진 뒤 로마 카톨릭교회는 정치, 법, 

교육, 경제, 군사 기능까지 떠안으며 유럽 전체를 지배했고, 교황은 왕들보다 

큰 권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권력이 커질수록 복음은 뒤로 밀려났다. 은혜는 성례와 행위로 대체

되고, 개인의 회심은 유아 세례 속에 묻혀 버렸으며, 성경의 권위는 전통과 교

황의 말 아래 종속되었다.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연옥의 기간을 줄일 수 있는가?”를 묻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 년을 반드시 살펴야 한다. 침례교가 회복하려 한 것은 

바로 이 시대에 잃어버린 신약 교회이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알아야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도 분명해진다. 이 장에서는 서로마 제국의 붕괴 이후 

교회가 어떻게 국가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교황권과 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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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 일곱 성사 체계, 유아 세례와 시민권의 결합, 그리고 연옥, 면죄부, 전통 

우위, 양심의 자유 박탈 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마지막

으로, 오늘 우리가 어떤 부분을 버리고 어떤 부분을 다시 붙잡아야 신약 교회

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로마 제국의 멸망과 교회의 부상

서로마 제국의 멸망, 역사의 분기점

476년 9월 4일, 약 천 년 동안 서구 문명의 중심이었던 서로마 제국이 마침내 

멸망했다. 게르만 족 용병 대장 오도아케르가 마지막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

스투스를 폐위시켰다. 이 마지막 황제의 이름에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담겨 있

었다. 로마를 건국한 전설적 인물 로물루스와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이

름을 합친 형태였기 때문이다. 그는 후대에 ‘아우구스툴루스’(Augustulus)

라고도 불렸는데, 이

는 라틴어 축소형에서 

나온 별칭으로 ‘작은 

아우구스투스’라는 

뜻이었다. 그는 475년

경 약 14세의 어린 나

이에 즉위하여 약 1년

간 통치했으나, 실권

은 전혀 없었다. 실제

로는 아버지 오레스테스가 정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형식상 황제로 옹립된 꼭

두각시에 불과했다. 결국 그는 군사적 저항 한 번 해보지 못한 채 476년 오도

아케르에 의해 왕좌에서 쫓겨났다.

동로마 제국(비잔틴 제국)은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1453년까지 존속했

지만, 서유럽은 이날을 기점으로 정치적 혼란의 심연 속으로 빠져들었다.

토마스 콜레의 <로마 제국의 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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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체계의 완전한 붕괴

서로마 제국의 멸망은 단순히 한 왕조의 종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백 년간 

서유럽을 하나로 묶어온 거대한 정치·행정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했다. 

중앙 정부가 무너지면서 제국을 하나로 묶어주던 행정 체계가 소멸되었다.

로마 제국은 속주(프로빈키아)로 나뉘어 있었고, 각 속주는 총독이 다스렸

다. 총독 아래에는 수많은 관

리들이 있었고, 이들은 세금 

징수, 치안 유지, 재판, 공공사

업 등을 담당했다. 이 모든 체

계가 순식간에 붕괴되었고 속

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

으며 총독도 관리도 사라졌

다. 제국 전역에 걸쳐 일관되

게 적용되던 행정 절차와 규정들이 의미를 잃었다.

로마 제국의 통일된 법률 체계 역시 붕괴했다. 로마법은 수백 년에 걸쳐 발전

한 정교한 법체계였다. 민법, 형법, 상법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제국 

전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법정이 있었고 법률가들이 있었으며 판례가 축

적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무너졌다. 법정은 문을 닫았고 법률가들

은 사라졌으며 판례집은 먼지만 쌓였다. 이렇게 법과 제도가 기능을 잃자, 법

의 지배는 힘의 지배로 대체되었다.

수백 년간 유지되어 온 군사 조직도 해체되었다. 로마 군단은 단순한 군대가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전문 군사 조직이었고 제국의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기

둥이었다. 엄격한 계급 체계, 표준화된 훈련, 보급 시스템, 군사 공학 등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476년 이후 이 모든 것이 사라졌다. 

군단들은 해체되었고 병영은 버려졌으며 무기고는 약탈당했다.

권력의 공백 속에서 게르만 족들은 유럽 곳곳에 작은 왕국들을 세웠다. 갈리

아 지역에는 프랑크 왕국이, 이베리아 반도에는 서고트 왕국이, 이탈리아에는 

동고트 왕국이, 북아프리카에는 반달 왕국이, 부르군디 지역에는 부르군트 

서로마와 동로마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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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국이 들어섰다. 각 왕국을 지배했던 게르만 족 전사 출신의 귀족들은 로마

식 행정이나 법률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력과 충성이었

다.

그러다 보니 이들 왕국은 로마 제국의 안정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서로 끊임

없이 전쟁을 벌였고 국경은 수시로 변했으며 왕조도 자주 교체되었다. 오늘의 

동맹이 내일의 적이 되었고, 강력한 왕이 죽으면 왕국은 곧바로 분열되었다. 

영토는 왕의 개인 재산처럼 아들들에게 분할 상속되었고 이는 더 많은 분쟁과 

혼란을 야기했다.

법과 질서가 붕괴하면서 서유럽은 사실상 무법천지가 되었다. 로마 시대에는 

여행자가 제국 어디를 가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도적이나 강도를 만

나면 지방 관리에게 고소할 수 있었고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 그러나 이

제 그러한 것은 없었다. 힘 있는 자가 정의였고, 무력이 법이었다. 약자는 보호

받을 방법이 없었고, 정의를 구할 곳도 없었다.

경제와 인프라의 급격한 쇠퇴

경제와 인프라 역시 급격히 붕괴했다. 로마 제국의 가장 눈에 띄는 업적 중 

하나는 방대한 도로망이었다. 로마 시대에 건설된 총 80,000킬로미터에 달하

던 포장도로는 제국 전역을 연결했다. 이 도로들은 단순한 길이 아니었다. 탄

탄한 기초 위에 여러 층의 자갈과 돌을 깔고 그 위에 평평한 돌판을 깔아 만든 

정교한 공학 구조물이었다. 배수를 위한 도랑이 양옆에 파여 있었고 이정표가 

세워져 있었으며 중요한 지점마다 역참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476년 이후 중앙 정부가 사라지면서 도로를 유지·보수할 주체도 없

어진 탓에 도로망은 자연스럽게 방치되었다. 포장은 깨지고 금이 갔으며, 배수

로는 막혔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다. 몇 세대가 지나자 한때 전차가 달리던 

로마의 대로는 진흙탕 오솔길로 전락했다. 여행은 느리고 위험한 일이 되었다.

수도교와 상하수도 시설도 무너졌다. 로마인들은 도시에 깨끗한 물을 공급

하기 위해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물을 끌어오는 거대한 수도교를 건설

했다. 로마 시만 해도 11개의 주요 수도교가 매일 수십만 톤의 물을 공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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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하수도 시스템을 통해 오폐수를 처리했다. 이러한 시설들이 로마 도시들

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했다. 그러나 이제 이 시설들이 파괴되거나 방치

되면서 도시의 위생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깨끗한 물을 구하기 어려워졌

고, 오물은 거리에 쌓였다.

로마 제국의 자랑이던 도시들은 급격히 쇠퇴했고 인구도 대폭 감소했다. 한

때 100만 명의 인구를 자랑하던 로마 시는 겨우 3만 명으로 격감했다. 밀라노, 

트리어, 아를 같은 주요 도시들도 비슷한 운명을 겪었다. 웅장한 공공건물들

은 버려졌고 화려한 저택들은 폐허가 되었다. 사람들은 도시를 떠나 시골로 

흩어졌다. 도시는 더 이상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가 아니었다.

상업 활동 역시 크게 위축되었다. 로마 시대에는 활발한 상업 활동이 있었다. 

이집트의 곡물, 스페인의 올리브유, 갈리아의 포도주, 동방의 향료와 비단이 

제국 전역에서 거래되었다. 전문 상인들이 있었고, 시장이 있었으며, 표준화된 

화폐가 통용되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이 사라졌다.

화폐 경제가 붕괴하고 물물교환으로 회귀했다. 로마 제국은 금화(아우레우

스), 은화(데나리우스), 동전(아스) 등 표준화된 화폐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이 화폐들은 제국 전역에서 통용되었고 안정적인 가치를 인정받았었다. 그러

나 게르만 왕국들은 안정적인 화폐를 발행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다. 사람들

은 다시 물물 교환에 의존하게 되었다. 밀 한 자루에 천 한 필을, 양 한 마리에 

철제 농기구 하나를 교환하는 식이었다.

경제는 농업 중심의 자급자족 체제로 퇴보했다. 각 지역, 각 장원은 스스로 

필요한 것을 생산해야 했다. 전문화와 분업은 사라졌다. 장거리 무역이 거의 

중단되면서 지역 간 경제적 교류도 크게 줄어들었다. 로마 시대에 지중해를 중

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해상 무역은 거의 사라졌다. 지중해는 더 이상 

‘로마의 호수’가 아니었고, 해적들이 활개를 치는 상황으로 변하고 말았다.

문화와 교육의 암흑기

교육과 문화의 쇠퇴는 더욱 심각했다. 로마 제국에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이 있었다.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은 문법 학교(그람마티쿠스)에서 라틴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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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어, 문학, 수사학을 배웠다. 한 단계 더 고급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은 

수사학 학교나 철학 학교에 진학했다. 주요 도시마다 공립 도서관이 있었고, 

로마 시에만 28개의 공립 도서관이 있었다. 지식인들은 책을 읽고 토론하며 

학문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로마 시대의 공립 학교 시스템이 붕괴하면서 교육 체계가 급격히 쇠

퇴했다. 학교는 문을 닫았고 교사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책은 너

무 비싸고 귀해서 일반인은 구할 수 없었다. 양피지에 손으로 베껴 쓴 책 한 권

의 가격은 소 한 마리 값과 버금갔다. 도서관들은 파괴되거나 방치되었고, 수

많은 고대 문헌들이 영원히 사라졌다.

문맹률이 급증하여 귀족조차 글을 못 읽는 경우가 많았다. 프랑크 왕국의 

초대 왕 클로비스는 자기 이름조차 쓸 줄 몰랐다. 8세기의 카롤링거 왕조 시대

에 이르러서도 많은 귀족들이 문맹이었다. 일반 백성 중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1%도 채 되지 않았다. 성직자들 중에서조차 라틴어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드물었다. 미사 때 라틴어 경문을 암송하면서도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신부들이 흔했다.

로마 시대에 발전했던 학문과 예술이 점차 사라졌다. 그리스 철학은 점차 잊

혀졌다. 플라톤의 대화편,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들은 서유럽에서 거의 알려

지지 않게 되었다. 겨우 몇몇 수도원에서 단편적인 인용문이 남아 있을 뿐이었

다. 로마 법학의 정교한 체계도 사라졌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편찬한 「로

마법 대전」은 서유럽에서 망각되었고, 12세기에 재발견될 때까지 먼지 속에 묻

혀 있었다.

고전 문학과 과학 지식도 사라져갔다. 키케로의 연설문, 베르길리우스의 서

사시, 리비우스의 역사서 같은 명작들은 극소수의 필사본만이 수도원에 보존

되었을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존재조차 몰랐다. 로마 시대의 의학, 건축, 

공학 기술도 소실되었다. 또한 갈레노스의 의학 지식, 비트루비우스의 건축 

원리, 로마인들의 콘크리트 제조 기술 등이 잊혀졌다. 6세기 이후 서유럽에서

는 로마 시대와 같은 웅장한 건축물을 지을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지적 암흑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지식은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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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실되었고, 과거의 위대한 업적들은 전설이 되었다.

약 천 년 동안 지속된 로마 제국의 서쪽 절반이 역사에서 사라지는 순간, 서

유럽은 문명의 급격한 약화를 넘어 완전한 혼돈과 무질서의 시대로 접어들었

다. 이 암흑기는 수백 년간 지속되었고 서유럽이 다시 문명의 빛을 회복하기까

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

교회, 혼란 속에서 부상하다

서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정치·경제·문화가 모두 붕괴하는 가운데, 오직 단 

하나의 조직만이 온전히 살아남았다. 바로 기독교 교회였다. 제국의 모든 것

이 무너졌지만 교회는 오히려 그 혼란 속에서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었

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네 가지 핵심 요인이 있었다.

첫째, 교회는 로마 전역에 정교하게 조직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제국의 행정 조직이 붕괴했을 때, 교회의 조직망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주요 

도시마다 주교가 있었고 주교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로마 주교

(교황), 밀라노 주교, 카르타고 주교, 알렉산드리아 주교 등은 정기적으로 서

신을 교환했고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공의회를 소집했다.

교회의 조직 체계는 로마 제국의 행정 구역을 그대로 따랐다. 제국의 속주마

다 대주교구가 있었고, 그 아래 여러 교구가 있었으며, 각 교구에는 주교가 있

었다. 주교 아래에는 사제들이 있었고, 사제들은 각 지역 공동체를 돌보았다. 

이 위계 구조는 명확했고 안정적이었다. 정치적 중앙 정부가 무너졌지만 교회

의 조직망은 온전히 남아 있었다.

더 중요한 점은, 이 조직망이 실제로 작동했다는 사실이다. 주교들은 정기적

으로 만나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을 내렸으며 그 결정을 각 교구에 전달했다. 

사제들은 주교의 지시를 따랐고 신자들은 사제의 가르침을 따랐다. 게르만 

왕국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국경이 수시로 바뀌는 와중에도 교회의 조

직은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교회는 유럽을 하나로 묶는 유일한 ‘범유럽적 조

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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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교회는 교육받은 사람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서로마 제국 멸망 후, 문맹률이 급증하면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극

소수에 불과했다. 게르만 왕들은 대부분 문맹이었다. 프랑크 왕국의 클로비

스, 서고트 왕국의 알라리크, 롬바르드 왕국의 왕들 모두 자기 이름조차 제대

로 쓸 줄 몰랐다. 귀족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말을 타고 칼을 

쓰는 일이 중요했지 책을 읽는 일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교들과 사제들은 달랐다. 그들은 라틴어를 읽고 쓸 수 있었다. 성

경을 읽어야 했고, 교회 교부들의 저술을 공부해야 했으며, 미사 전례문을 암

송해야 했기 때문이다. 수도원에서는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다. 젊은 수도

사들은 라틴어 문법을 배우고 성경을 필사하며 때로는 고전 문헌도 공부했

다.

이러한 교육은 교회를 당대 유일한 지식인 집단으로 만들었다. 행정 문서 작

성, 법률 문서 작성, 외교 서신 작성 등 모든 문서 업무는 사제들의 도움 없이

는 불가능했다. 게르만 왕들도 이를 잘 알고 있었기에 교회의 협력을 필요로 

했다. 왕실의 서기는 대부분 성직자였고 왕의 고문도 주교들이 맡았다. 교회

는 지식의 독점을 통해 세속 권력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했다.

셋째, 교회는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중세 초기 사람들은 내세를 믿었다. 천국과 지옥은 추상적 관념이 아니라 실

재하는 장소였다. 선한 삶을 살면 천국에 가고 악한 삶을 살면 지옥에 간다는 

믿음은 절대적이었다. 그리고 그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교회가 쥐고 있다고 사

람들은 생각했다.

교회는 성례전을 통해 구원의 수단을 제공했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고, 고해 성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으며, 성찬을 받아야 영생을 얻

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 교회만이 이 성례전을 집행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교

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Extra Ecclesiam 

nulla salus)는 구호가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여졌다.

왕들조차 교회의 파문을 두려워했다. 파문은 단순히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

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원한 저주를 의미했다. 사람들은 파문당하면 지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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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수밖에 없다고 믿었다. 더 나아가, 파문은 정치적 정당성에도 타격을 주었

다. 파문당한 왕은 하나님의 은총을 잃은 왕이었고, 따라서 백성들의 충성과 

정당성을 잃을 수 있었다. 신하들은 파문당한 왕에 대한 충성 서약에서 해방

되었다. 이러한 도덕적·정치적 권위 덕분에 교회는 세속 권력자들도 함부로 대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넷째, 교회는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고 있었다.

로마 제국 시대부터 수 세기 동안, 교회는 끊임없이 재산을 모았다. 신자들

의 헌금이 있었고, 부유한 신자들의 기부가 있었으며,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 재산을 교회에 남겼다. 황제들과 귀족들도 교회에 토지를 

기증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가 되면서 이러한 

기부는 더욱 증가했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계속되었다. 게르만 왕들과 귀

족들은 앞다투어 교회에 땅을 기증했다. 그들은 이를 통해 영혼의 구원을 보

장받고자 했고, 동시에 교회의 정치적 지지를 얻고자 했다. 전쟁에서 이기면 교

회에 토지를 기증하겠다고 서약했고 실제로 이기면 그 서약을 지켰다.

결과적으로 교회는 광대한 토지와 재정을 확보하게 되었다. 8세기에 이르면 

서유럽 경작지의 3분의 1 이상이 교회 소유였다는 추정도 있다. 주요 수도원

들은 수십, 수백 개의 장원을 소유했고, 수천 명의 농노를 거느렸다. 주교들은 

영주와 다름없는 부를 누렸다. 이러한 경제적 독립성은 교회의 권력 기반이 되

었다. 교회는 세속 권력자들의 재정적 지원에 의존하지 않았다. 오히려 교회가 

왕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많았다. 경제적 자립은 정치적 독립을 가능하

게 했고, 교회는 그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는 독자적 권력으로 성장할 수 있

었다.

이 네 가지 요인 — 조직력, 지식 독점, 도덕적 권위, 경제력 — 이 결합하여, 

교회는 서로마 제국 멸망 후 혼란의 시대에 유일한 안정적 기관으로 자리 잡

았다. 정치권력은 분열되고 약했지만, 교회 권력은 통합되고 강했다. 중세 천 

년 동안 교회가 서유럽을 지배할 수 있었던 기반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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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국가를 대체하다

로마 제국의 행정 구조가 무너졌을 때 그 자리에는 거대한 공백이 생겼다. 누

가 도시를 관리할 것인가? 누가 법을 집행할 것인가? 누가 외부의 위협으로부

터 백성을 보호할 것인가? 게르만 왕들은 전쟁에는 능했지만 행정에는 무능

했다. 그들에게는 로마식 관료 조직도 없었고 문서 업무 경험도 없었으며 법률 

체계도 없었다.

이 공백을 메운 것은 교회였다. 교회의 조직 구조가 로마 제국의 행정 구조

를 그대로 대체했다. 황제가 사라진 자리에 교황이 있었고, 지방 총독이 사라

진 자리에 주교들이 있었다. 교회는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정치권력의 

공백을 적극적으로 메우기 시작했다.

교황 - 로마 시의 실질적 통치자

로마의 주교, 즉 교황은 로마 시의 실질적인 행정관이 되었다. 5세기 중반, 서

로마 제국은 이미 형식적 존재에 불과했다. 황제는 라벤나에 숨어 있었고 로

마는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다.１ 이때 로마를 실제로 이끈 사람은 교황이었다.

교황 레오 1세(Leo I, 재임 440-461)는 이를 분명하게 보여 주었다. 452년, 

훈 족의 아틸라가 이탈리아를 유린하며 로마를 향해 진군하자 로마는 공포에 

휩싸였다. 아틸라는 ‘신의 채찍’이라 불렸고, 그가 지나간 곳에는 폐허만 남았

다. 황제 발렌티니아누스 3세는 무력했다. 군대는 약했고 재정은 바닥났으며 

１. 3세기 말부터 로마 제국의 실질적 수도는 이미 로마가 아니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시대부

터 밀라노가 서방 제국의 행정 중심지 역할을 했다. 밀라노는 북부 국경에서 가까워 게르만 족의 

침입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402년, 서고트 족의 알라리크가 이탈리아를 침

공하자 황제 호노리우스는 밀라노마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수도를 라벤나로 옮겼다. 라

벤나는 이탈리아 북동부 아드리아해 연안에 위치한 도시로, 주변이 습지와 늪으로 둘러싸여 게르

만 기병대의 접근이 거의 불가능했다. 또한 바다와 연결되어 있어 해상으로 동로마 제국과 연락

하고 보급을 받을 수 있었으며 위급할 때는 탈출도 가능했다. 이후 라벤나는 476년 서로마 제국

이 멸망할 때까지 제국의 수도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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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자신은 겁에 질려 있었다.

이때 교황 레오 1세가 나섰다. 그는 로마의 원로들과 함께 직접 아틸라의 진

영으로 갔다. 민치오 강(Mincio River) 근처에서 만난 두 사람 사이에 무슨 대

화가 오갔는지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결과는 놀라웠다. 아틸라는 로마 

공격을 포기하고 철수했다. 전설에 따르면 아틸라는 교황의 위엄에 압도되었

고 하늘에서 칼을 든 천사들이 나타나 위협했다고 한다. 실제로는 뇌물을 포

함한 협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였다. 황제가 아닌 

교황이 로마를 구했다.

3년 후인 455년, 반달 족의 왕 가이세리크가 로마를 공격했는데 이번에도 

황제는 무력한 모습을 보였다. 발렌티니아누스 3세는 이미 암살당한 후였고 

새 황제 페트로니우스 막시무스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다가 로마 시민들에게 

살해당했다. 완전한 무정부 상태였다.

또다시 교황 레오 1세가 나섰다. 그는 반달 족 진영으로 가서 가이세리크와 

협상했다. 약탈을 막을 수는 없었다. 반달 족은 이미 로마에 들어왔고 14일 

동안 체계적으로 재물을 약탈했다. 그러나 교황은 최소한의 양보를 얻어냈다. 

대규모 살육을 막았고, 건물의 무차별적 파괴를 막았으며, 납치와 강간을 제

한했다. 황제는 어디 있었는가? 황제는 죽었거나 도망쳤다. 실제 권력은 교황

에게 있었다.

교황 그레고리 1세 - 사실상의 국가 원수

교황 그레고리 1세(Gregory I, c.540-604, 재임 590-604)는 이 과정을 더

욱 발전시켰다. 그는 ‘대(大) 그레고리’라 불리는데 그 이유는 그가 교회를 실

질적 정부로 변모시켰기 때문이다.２

그레고리 시대에 로마는 비참한 상태였다. 540년대와 550년대에 동고트 족

과 동로마 제국 사이의 전쟁으로 이탈리아는 황폐화되었다. 이어서 568년 롬

바르드 족이 침입하여 이탈리아 북부를 장악하면서 로마는 고립되었다. 동로

２. 교황 그레고리 1세부터 교황은 명실상부하게 서방 교회의 최고 권위자이자 세속 권력을 겸한 존

재로 자리 잡았으며 이 시기를 중세 로마 카톨릭 교황권의 출발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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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국의 라벤나 총독은 멀리 떨어져 있었고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없었다. 게다가 590년에

는 페스트가 창궐하여 인구가 급감했다.

이 절망적 상황에서 그레고리는 교황으로 선

출되었다. 그는 귀족 출신으로 많은 교육을 받

았고 로마 시의 행정관을 역임한 경험도 있었

다.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첫째, 그레고리는 로마 시의 식량 공급을 관

리했다. 전쟁과 약탈로 농업 생산이 급감했고 

무역도 중단되어 로마 시민들은 굶주렸다. 그레고리는 교회 소유의 시칠리아 

장원에서 곡물을 가져와 로마 시민들에게 분배했다. 그는 상세한 장부를 작

성하여 누가 얼마나 받았는지 기록했다. 그는 단순히 자선을 베푼 것에 그치

지 않고 체계적인 식량 배급 시스템을 운영했다. 이는 황제가 했어야 할 역할이

었다. 그러나 황제는 없었고 교황이 그 일을 했다.

둘째, 그레고리는 군대를 조직하여 롬바르드 족의 침입을 막았다. 동로마 제

국의 군대는 무력했다. 그들은 로마를 방어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그레고

리는 교회의 재산으로 용병을 고용했다. 성벽을 수리했고 수비대를 배치했으

며 정찰병을 보냈다. 591년과 592년, 두 해에 걸쳐 롬바르드 족이 로마를 공격

했을 때 그레고리가 조직한 군대가 이를 막아냈다. 그는 또한 롬바르드 족과 

직접 협상하여 평화 조약을 맺었다. 라벤나의 총독은 그레고리가 자신의 권한

인 외교권을 행사하자 화를 냈다. 그러나 그레고리는 개의치 않았는데 이미 그

가 실제 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셋째, 그레고리는 외교 사절을 파견했다. 그는 콘스탄티노플의 황제와 서신

을 교환했고 프랑크 왕국, 서고트 왕국, 켄트 왕국 등 유럽 각지에 사절을 보

냈다. 597년에는 선교사 아우구스티누스를 잉글랜드에 파견하여 앵글로·색

슨 족을 개종시켰다. 이는 순수한 종교적 동기만은 아니었다. 그레고리는 유

럽 전역에 교회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로마 교황의 권위를 강화하려 했다. 교

그레고리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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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그레고리 1세는 성경이 말하는 개인의 회심과 거듭남을 중심에 둔 사람이 

아니었다. 그가 추진한 선교와 교회 확장은 ‘영혼 구원’이라는 신약 성경의 개

념보다는 로마 교황권에 종속된 기독교 세계를 정치적으로 조직화하는 데 목

적이 있었다.

넷째, 그레고리는 세금을 걷었다. 교회 소유의 광대한 토지에서 나오는 수입

을 관리했다. 그는 각 장원의 관리인들에게 상세한 지시를 내렸고 수입과 지

출을 엄격하게 감독했다. 그의 서신집에는 “시칠리아 장원에서 밀 600톤을 로

마로 보내라”, “나폴리 인근 포도원의 수확량을 보고하라.”는 식의 구체적 명

령이 가득하다. 이는 재정 관료의 일이었다.

다섯째, 그레고리는 법을 집행했다. 교회법을 확립하고 교회 법정을 강화했

으며 주교들의 부패를 단속했다. 그는 또한 세속 문제에도 개입했다. 노예 해

방, 상속 분쟁, 재산권 다툼 등을 중재했다. 사람들은 세속 법정보다 교회 법

정을 더 신뢰했다.

그레고리는 사실상 로마의 왕이었다. 그리고 이는 로마에만 국한되지 않았

다. 유럽 전역에서 주교들이 비슷한 역할을 했다. 투르의 주교, 랭스의 주교, 

밀라노의 주교, 톨레도의 주교 — 이들은 모두 자신의 도시를 통치했다. 주교

는 영주였고, 행정관이었으며, 군사령관이었고, 법관이었다.

교회의 다면적 기능 - 정부를 대체하다

교회는 이제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었다. 교회는 정부였다. 즉, 

국가가 해야 할 모든 일을 교회가 떠맡았다.

교육: 로마 시대의 공립 학교가 사라진 후, 교육은 거의 전적으로 교회의 몫

이 되었다. 중세 시대에 학교는 거의 전부 수도원이나 대성당에 속해 있었다. 

수도원 학교에서는 젊은 수도사들에게 라틴어, 성경, 전례, 음악을 가르쳤다. 

대성당 학교는 더 넓은 교육을 제공했다. 문법, 수사학, 논리학(트리비움), 산

술, 기하, 천문학, 음악(콰드리비움)을 가르쳤다. 물론 교육의 일차적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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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 양성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교회는 유럽의 유일한 교육 기관이 되었다.

책을 소장하고 필사하는 일도 수도사들이 했다. 수도원의 서고에서 수도사

들은 하루 종일 양피지에 글을 옮겨 적었다. 성경, 교부 문헌, 전례서는 물론이

고, 때로는 고전 문헌도 필사했다.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 키케로의 저

술, 심지어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까지도 수도원 서고에서 보존되었다. 

이들이 없었다면 이 책들은 영원히 사라졌을 것이다. 중세의 지적 생활은 전적

으로 교회에 의존했다.

사법: 주교들은 법을 집행했다. 교회법이 점차 체계화되었고 교회 법정이 생

겼다. 처음에 교회 법정은 성직자들 사이의 분쟁만 다루었다. 그러나 점차 관

할권이 확대되었다. 결혼 문제는 교회 법정의 전속 관할이 되었다. 교회는 결

혼을 성사(聖事)로 규정했고, 따라서 결혼의 유효성, 이혼, 혼인 무효 등은 모

두 교회가 판단했다. 상속 문제도 종종 교회 법정에서 다루어졌다. 특히 유언

장에 교회가 언급된 경우가 그러했다. 계약 분쟁, 특히 서약이나 맹세가 포함

된 경우도 교회 법정으로 갔다. 도덕 문제 — 간통, 불경죄, 거짓 증언 등 — 는 

당연히 교회의 관할이었다.

많은 경우 교회법이 세속법보다 더 강력했다. 세속 법정은 약하고 부패했으

며 종종 강자의 편을 들었다. 반면 교회 법정은 상대적으로 공정했고 법 절차

가 확립되어 있었으며 무엇보다 그 판결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려졌다. 교회 

법정의 판결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었다. 파문의 위협은 강

력한 집행 수단이었다.

교회가 정의하는 도덕규범이 사회 전체의 규범이 되었다. 무엇이 죄이고 무엇

이 죄가 아닌지를 교회가 결정했다. 간음은 죄였고, 고리대금은 죄였으며, 일

요일에 일하는 것도 죄였다. 누가 결혼할 수 있고 누가 결혼할 수 없는지도 교

회가 결정했다. 근친혼은 금지되었는데, 교회는 7촌까지를 근친으로 규정했

다. 이는 사실상 귀족들의 정략결혼을 크게 제한했다. 교회는 이혼도 금지했

다. 일단 맺어진 결혼은 죽을 때까지 유효했다. 왕들조차 이 규칙에서 자유롭

지 못했다. 교회는 또한 성직자의 결혼을 금지했다. 11세기 교황 그레고리 7세

의 개혁 이후, 성직자 독신제가 엄격히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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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의료: 이 기능도 교회의 몫이었다. 로마 시대에는 황제와 부유한 시

민들이 빈민 구제를 했다. 공공 목욕탕, 서커스, 무료 빵과 곡물 배급 등이 있

었다. 그러나 제국이 무너지면서 이 모든 역할이 마비되었고 교회가 그 자리를 

메웠다.

수도원들은 병원을 운영했다. 중세의 병원은 현대적 의미의 병원과는 달랐

다. 그곳은 주로 노숙자, 순례자, 병자를 위한 쉼터였다. 의학적 치료는 제한

적이었다. 로마 시대의 의학 지식이 대부분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

도 환자들은 깨끗한 침대와 음식을 제공받았고, 기도와 위로를 받았다.

수도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자선 사업을 했다. 매일 수도원 문 앞에

는 빈민들이 줄을 섰고, 수도사들은 빵과 수프를 나누어 주었다. 이는 단순한 

선행이 아니었다. 베네딕트 규칙서에는 “모든 손님을 그리스도처럼 맞이하라.”

고 명시되어 있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그리스도를 돕는 것이었고 따라

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필수적이었다.

수도원들은 순례자들을 위한 숙소를 제공했다. 중세에는 성지 순례가 매우 

성행했다. 예루살렘, 로마,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가는 순례자들이 수만 

명에 달했다. 그들은 길을 가면서 수도원에서 묵었다. 수도원은 숙소와 음식

을 무료로 제공했고 때로는 순례자를 위한 병원과 마구간도 갖추고 있었다. 

알프스를 넘는 고개에는 생베르나르 수도원이 있었고 수도사들은 조난당한 

여행자를 구조하기 위해 구조견을 기르기도 했다.

이 모든 면에서 교회는 필수적인 존재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교회 

없이는 살 수 없었다. 태어날 때 세례를 받았고, 교육받을 때 교회 학교에 갔으

며, 결혼할 때 교회에서 했고, 병들면 교회가 운영하는 병원에 갔으며, 죽을 때 

교회가 장례를 치러주었다. 삶의 모든 단계에서 교회가 있었다.

교회가 국가가 되다

결국 교회는 ‘국가의 빈자리를 대체한 권력’이 되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교회가 곧 국가가 되었다. 중앙 정부, 지방 행정, 사법 체계, 교육 기관, 복지 시

스템 — 이 모든 것이 교회였다. 세속 권력자들, 즉 게르만 왕들과 귀족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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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힘은 있었지만 통치 능력은 없었다. 그들은 교회의 협력 없이는 다스릴 

수 없었다.

이것이 중세 유럽의 근본적 특징을 만들었다. 서유럽은 정치적으로는 수백 

개의 작은 왕국과 공국으로 분열되어 있었지만, 종교적·문화적으로는 교회에 

의해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다. 교회는 국경을 초월했다. 프랑스의 주교나 독

일의 주교나 모두 같은 라틴어로 미사를 드렸고, 같은 교회법을 따랐으며, 같

은 로마 교황에게 복종했다. 유럽은 정치적으로는 파편화되었지만 종교적으

로는 통일되어 있었다. 이것이 ‘기독교 세계’(Christendom)의 탄생이었다.３

그리고 이 구조는 1,000년 이상 지속되었다. 교회의 권력은 중세 내내 계속 

강화되었고, 11세기와 12세기에는 절정에 달했다. 교황은 황제를 파문했고 왕

들을 무릎 꿇렸다. 교회는 십자군을 일으켰고 이단을 심판했으며 유럽의 정신

과 육체를 지배했다. 서로마 제국이 무너진 476년의 폐허 위에서 교회는 새로

운 제국을 건설했다. 정치적 제국이 아니라 영적 제국을. 그리고 이 제국은 로

마 제국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었다.

성경적 평가

이는 심각한 문제였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

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 18:36)

교회의 사명은 세속 정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

３. ‘기독교 세계’(Christendom)는 기독교가 국가와 사회 질서 속에 제도적으로 결합된 상태를 가

리킨다. 이 체제 안에서는 신앙이 개인의 회심과 결단이 아니라 출생, 국적, 문화적 소속에 의해 

규정되고, 교회는 정치권력과 결합하여 사회를 유지·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반면 ‘기독교’

(Christianity)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인의 자발적 회심과 믿음에 기초한 신앙이다. 여기서 

교회는 세상 속에 있으되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국가나 문화의 지배 구조가 아니라 복음 전파와 

성도의 거룩함이라는 성경이 가르치는 본래의 사명을 따라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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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신자들을 양육하며 예배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칼을 들

라고 하지 않으셨고 왕좌에 앉으라고도 하지 않으셨다.

로마서 13장은 정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고 가르치지만 정부와 교회

는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진다. 정부는 칼의 권세를 가지고 외적 질서를 유지하

며 교회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내적 변화를 추구한다. 둘의 목적과 수단은 본

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중세 교회는 이 구분을 허물어 버렸다. 교회가 칼을 

들었고 교회가 왕좌에 앉았으며 교회가 세금을 걷고 군대를 지휘했다. 그 결

과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었다. 교회는 제국이 되었다.

교황권의 절정 - 교회가 왕을 지배하다

교황령의 탄생 - 피핀의 기증

8세기에 들어서면서 교황의 세속 권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751년 롬바르드 

족이 이탈리아 북부를 정복하고 로마를 위협하자 동로마 제국은 너무 멀리 떨

어져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었다. 그러자 교황 스테파누스 2

세(Stephen II, 재임 752-757)는 전혀 새로운 동맹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알프스를 넘어 프랑크 왕국으로 갔다. 당시 프랑크 왕국의 실질적 지

배자는 피핀이었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왕이 아니라 ‘궁재’(궁정의 재상)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권력을 장악한 인물이었다. 교황은 이 인물과 

담판을 지었다.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겠으니 그 대가로 롬바르드 족으로부

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754년 교황은 피핀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임명했다. 이는 매우 중대한 선

례였다. 세속 통치자의 정당성이 교황의 인정에서 나온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

문이다. 피핀은 약속을 지켰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어 롬바르드 

족을 물리쳤다. 그리고 756년 이탈리아 중부의 광대한 지역을 교황에게 헌납

했다. 이것이 바로 ‘피핀의 기증’이다. 바로 이때 교황령 즉 ‘교황이 다스리는 

국가 혹은 영토’(Papal States)가 탄생했다. 교황은 더 이상 영적 지도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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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었다. 그는 실제 영토를 다스리는 세속 군주가 되었으며 이 교황령은 

1870년 이탈리아 통일까지 천 년 이상 존속했다. 교황은 이 영토에서 세금을 

걷고 법을 집행하고 군대를 유지했다.

더 나아가 중세 시대 전반에 걸쳐 교황은 서유럽 전체의 최고 권력자라고 주

장하게 되었다. 모든 왕들이 교황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쳤던 것이다.

카롤루스 황제의 대관식

800년 크리스마스에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는 역사적인 장면이 벌어

졌다. 프랑크 왕국의 카롤루스 대제(Charlemagne, 재위 768-814)가 무릎

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고, 그때 교황 레오 3세가 다가와 그의 머리에 황제 관

을 씌웠다. 군중이 환호했다. “찬양받으소서, 하나님께서 관을 씌우신 위대하

고 평화를 사랑하는 황제 카롤루스여!”

이 사건은 상징적 의미가 매우 컸다. 무엇보다도 첫째, 서로마 제국이 324년 

만에 ‘부활’한 것이었다.４ 둘째, 그리고 더 중요하게, 교황이 황제를 임명한다

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확인되었다. 황제의 지위조차 교황의 손에서 나온다는 

의미였다. 다시 말해 종교 권력이 세속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극적으

로 드러낸 것이다.

카롤루스 대제 자신은 이 대관식에 대해 매우 복잡한 감정을 가졌다고 전해

진다. 그는 이미 스스로를 황제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교황이 관을 씌움으로써 

마치 교황의 허락을 받아 황제가 된 것처럼 보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우려

는 정확했다. 후대의 교황들은 바로 이 논리를 사용하여 황제들을 굴복시키

게 된다.

교황 그레고리 7세의 혁명

11세기에 이르러 교황 그레고리 7세(Gregory VII, 재임 1073-1085)는 교황

의 절대적 우월성을 역사상 가장 분명하게 선언한 인물로 등장했다. 그는 원

４.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이 사건을 신성 로마 제국의 탄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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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힐데브란트라는 이름을 가진 수도사였지만 교황이 되면서 그레고리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다. 그는 강력한 의지와 확신을 가진 인물이었으며 교회 개혁

과 교황권 강화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1075년 그는 유명한 ‘교황 칙령’(Dictatus Papae)을 발표했다. 이 문서는 

27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중 핵심 조항은 다음과 같았다.

- 로마 교회는 주님에 의해서만 세워졌다

- 로마 주교(교황)만이 ‘보편적’이라는 칭호를 가질 수 있다

- 교황만이 황제를 폐위시킬 수 있다

- 교황만이 황제의 휘장을 사용할 수 있다

- 모든 군주는 교황의 발에 입을 맞춰야 한다

- 교황은 왕들을 폐위할 수 있다

- 교황은 어떤 인간에게도 심판받지 않는다

- 로마 교회는 결코 잘못을 범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 교황의 명령에 동의하지 않는 자는 카톨릭 신자로 여겨질 수 없다

이는 당시 기준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주장들이었다. 교황이 황제보다 높다

는 것, 교황은 무오(無誤)하다는 것, 교황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까지 선언한 것이었다.

카노사의 굴욕

그레고리 7세는 이러한 주장을 단순히 문서에 적어 두는 데서 끝나지 않았

다. 그는 실제로 세속의 최고 권력자와 충돌했다.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인리히 4세(Henry IV, 재위 1056-1105)와의 대립이 그것이다. 논쟁의 핵심

은 성직자 임명권 문제였다. 왕들은 전통적으로 주교를 임명해 왔지만 그레고

리 7세는 이것이 교회의 권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1076년 1월, 황제는 독일의 주교들을 소집하여 교황을 폐위시키기로 결정했

다. 그리고 교황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당신은 더 이상 교황이 아니다. 이제 



117  제4장 ● 중세 카톨릭교회의 등장

거짓 수도사일 뿐이다.”라고 통보했다. 그레고리 7세의 대응은 즉각적이었다. 

그는 황제를 파문했다. 파문은 단순히 교회에서 추방하는 절차가 아니었다. 

파문당한 사람은 성례전에 참여할 수 없고 성도들과 교제할 수 없으며 구원

의 소망이 없다고 선언되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교황이 황제의 모든 신하들

을 충성 서약에서 해방시켰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신하들은 더 이상 하인리히 

4세에게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었다.

결과는 치명적이었다. 독일 제후들이 하나둘 황제 곁을 떠나기 시작했고 일

부는 새로운 왕을 선출하겠다고 위협했다. 황제는 고립되기 시작했고 권력 기

반이 무너지고 있었다. 하인리히 4세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1077년 1월, 그

는 혹독한 겨울에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로 향했다. 교황은 당시 카노사 성

에 머물고 있었다. 황제는 성 밖에서 사흘 동안 맨발로 눈 속에 서서 교황의 용

서를 구했다. 그는 참회자의 옷을 입고 금식하고 있었으며 세 번이나 교황에

게 용서를 요청했다. 사흘째 되는 날에야 교황은 그를 받아들였고 파문을 해

제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이다. 세속 권

력의 정점에 있던 신성 로마 제

국의 황제가 교황 앞에 무릎

을 꿇은 사건이었다. 이 사건

은 중세 교황권의 상징으로 

남아 이후 수백 년 동안 교황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상징적 사건이 되었다.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 - 권력의 절정

13세기에 이르러 교황권은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Innocent III, 재임 

1198-1216) 시대에 절정에 달하였다. 그는 아마도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교황

이었을 것이다. 그는 37세의 젊은 나이에 교황이 되었고, 탁월한 법학자이자 

외교가였다. 인노켄티우스 3세는 교황의 권위에 대해 이렇게 선언하였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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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다. 하나님보다는 작지만 인간보다는 크다.” 그

는 또한 유명한 비유를 제시하였다. “교황은 해요, 황제는 달이다.” 달이 해의 

빛을 반사하듯이 세속 권력은 교황의 권위에서 나온다는 의미였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그는 실제로 이 권위를 광범위하게 행사하였다. 그는 

프랑스 왕 필립 2세를 파문하였다. 필립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

려 하자 교황이 이를 금지했으며 왕이 불복하자 파문을 단행하였다. 프랑스 

전체에는 성무금지령(Interdict)이 내려졌다. 이는 그 지역의 모든 교회가 문

을 닫고 모든 성례전이 중단된다는 의미였다. 결국 필립 왕은 굴복하였다.

그는 잉글랜드 왕 존(King John)을 굴복시켰다. 캔터베리 대주교 임명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자 교황은 존을 파문하고 잉글랜드 전체에 성무금지

령을 선포하였다. 6년에 걸친 투쟁 끝에 존 왕은 완전히 항복하였다. 그는 잉

글랜드 왕국을 교황에게 바치고 다시 봉신으로 받는 굴욕적인 조약에 서명하

였다. 이후 잉글랜드 왕은 매년 교황에게 공물을 바쳐야 했다.

그는 독일 황제 오토 4세를 폐위시키고 프리드리히 2세를 황제로 세웠다. 그

는 불가리아, 아라곤, 포르투갈의 왕들을 교황의 봉신으로 만들었다.

그는 제4차 십자군(1202-1204)을 조직하였다. 비록 이 십자군은 예루살렘

이 아닌 콘스탄티노플을 약탈하는 결과로 끝났지만 이것 또한 교황의 권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 주는 사건이었다.

그는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공의회에는 400명 이상

의 주교와 800명 이상의 수도원장이 참석하였다. 이 공의회에서 여러 중요한 

교리가 확정되었다. 화체설 즉 빵과 포도주５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５. 성경의 ‘wine’(yayin, oinos)은 현대와 달리 발효·비발효를 구분하지 않는 단어로, 알코올 포

도주와 신선한 포도즙 모두를 뜻하는 동형이의어였다. 따라서 주의 만찬의 wine이 반드시 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고, ‘포도나무의 열매’(fruit of the vine, 마 26:29)라는 표현은 비발효 포

도즙 사용과 일치한다. 성경 시대에는 문맥이 발효 여부를 결정했기 때문에, wine을 무조건 술로 

이해하는 것은 현대적 오해에 가깝다. 그럼에도 로마 카톨릭과 대부분의 개신교 전통에서는 관습

적으로 주의 만찬의 wine을 ‘포도주’로 이해하고 사용해 왔다. 그러나 많은 미국 침례교회들은 

비발효 포도즙을 사용하는데, 이는 성경에서 ‘포도나무의 열매’라고 표현한 본래 의미와 더 일치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주로 카톨릭의 화체설과 관련하여 ‘wine’이 등장하므로, 당

시 그들의 관례와 신학적 이해를 반영해 ‘포도주’라는 표현으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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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다는 교리, 일 년에 한 번 이상 고해 성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 그리고 

유대인들은 특별한 표식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 등이 결정되었다.

그의 시대에 교황은 문자 그대로 ‘왕들의 왕’이었다. 유럽의 모든 통치자가 

교황의 권위를 인정해야만 했다.

성경적 평가

이 모든 것은 신약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모순된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통치자들처럼 권력을 추구하지 말라

고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

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만 너희끼리는 그

리하지 말지니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크게 되려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

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려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마 20:25-27)

그러나 교황들은 정반대로 행동하였다. 그들은 왕들 위에 군림하려 했고 세

속 권력을 추구했으며 섬김이 아니라 지배를 원했다.

둘째, 베드로는 겸손을 가르쳤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

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히려 양 떼에게 본이 되라. (벧전 5:2-3)

교황들은 자신들을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

은 베드로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되었다. 베드로가 강조한 것은 ‘양 무리

의 본’이 되는 것이었지만 교황들은 오히려 ‘왕들의 왕’이 되려 하였다.

셋째, 바울은 교회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 명확하게 가르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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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 있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고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

하며 인내하고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고 자기 집을 잘 다스

려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엄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딤전 3:2-4)

그러나 교황들은 결혼을 금지하였다. 그들은 자기 영토를 다스렸지만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했다. 가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바울이 제시한 기본적 

자격조차 충족하지 못했다.

넷째, 성경 어디에도 한 사람이 모든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어야 한다는 가르

침은 존재하지 않는다. 초대 교회에는 사도들이 여럿 있었고, 초기에는 각 지

역에 장로들이 복수로 세워져 있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베드로가 아

니라 야고보였다(행 15장). 모든 사도는 동등한 권위를 가졌고 그 누구도 다

른 사도 위에 군림하지 않았다.

교황 제도는 성경에 근거가 없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제도이며, 권력욕에서 

태어난 구조이며, 복음을 왜곡한 비성경적 체계이다.

사제 계급과 성례전 체계

엄격한 위계질서

중세 카톨릭교회의 또 다른 핵심적 특징은 강력한 사제 계급 제도였다. 이 위

계질서는 엄격하면서도 거대한 피라미드 구조였다. 맨 위에는 교황이 있었고, 

그 아래로 추기경들, 대주교들, 주교들, 사제들, 부제들이 줄지어 있었다. 이들

과 별도로 수도사들과 수녀들이 독립된 조직을 이루었다.

이 구조 안에서 성직자들은 일반 성도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로 여겨

졌다. 성직자와 일반 성도는 두 개의 분리된 계급이었고 성직자는 거룩한 존재

로, 일반 성도는 세속적인 존재로 간주되었다. 성직자는 특별한 권한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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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으며 일반 성도는 그러한 권한을 가질 수 없었다.６ 

사제의 특별한 권한

성직자들은 일반 신자들이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

다.

1. 미사 집례 권한: 카톨릭교회는 화체설(Transubstantiation)을 가르쳤

다. 이는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면 그것이 실제로, 문자 그대로, 물리적

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교리이다. 외형은 여전히 빵과 포도주처

럼 보이지만, 본질은 완전히 변한다고 가르쳤다. 카톨릭은 사제만이 이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제가 “이것은 내 몸이니라.”라고 말하는 순간 빵

이 그리스도의 살로 변하고, “이것은 내 피니라.”라고 말하는 순간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로 변한다고 가르쳤다.

더 나아가 카톨릭은 미사가 그리스도의 희생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가르쳤

다. 매번 미사를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사를 자주 드릴수록 좋다고 하였다. 이 교리는 사제를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로 만들었다. 사제 없이는 미사를 드릴 수 없고, 미사 없이는 구원

에 이를 수 없다는 논리였기 때문이다.

2. 죄들의 용서 권한: 카톨릭교회는 사제가 죄들을 용서하는 권한을 가졌다

고 주장했다.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고해 성사를 받아야 했다.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은 사제에게 죄를 고백해야 했다.

６. 목사나 사제를 ‘성직자’로, 그 외의 성도들을 ‘평신도’로 구분하는 전통은 성경적 근거가 아니라 

중세 카톨릭교회에서 형성된 ‘성직자 계층과 일반 신자’(clergy/laity) 체계의 유물이다. 즉, 교회

를 전문 종교직과 일반 신자로 나누는 구조는 로마 카톨릭 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는 원리를 왜곡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평신도’라

는 용어 대신 ‘일반 성도’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사실 ‘일반’이라는 말조차 신약 교회 관점에서는 

불필요한 구분이지만, 오늘날 통념 속에서 목회자와 구분하여 부르는 관례가 널리 퍼져 있기 때

문에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시로 사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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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는 고해소에 앉아 있었고 신자는 옆 칸에서 격자를 통해 죄를 고백했다. 

사제는 죄가 용서받을 만한지, 어떤 속죄를 해야 하는지 판단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선언했다.

이 권한은 사제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었다. 사제는 사람들의 가장 깊은 비

밀을 알았고 필요하면 용서를 거부할 수도 있었다. 사제의 말 한마디가 사람

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어졌기 때문이다.

3. 파문 권한: 사제와 주교는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낼 수 있었다. 파문당한 

사람은 성례전을 받을 수 없고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할 수 없으며 구원의 소

망이 없다고 선언되었다. 파문은 단순한 종교적 제재가 아니라 사회적 죽음을 

의미했다.

4. 결혼과 장례의 권한: 사제 없이는 합법적으로 결혼식을 치를 수 없었다. 

또한 사제 없이는 기독교인 묘지에 묻힐 수 없었다. 인생의 모든 중요한 순간 

— 출생, 결혼, 죽음 — 마다 사제가 반드시 필요하도록 구성된 구조였다.

5. 일곱 성사 제도: 중세 시대에 이르러 교회는 일곱 가지 성사 제도를 체계화

했고, 이는 이후 피렌체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확정되었다.

첫째, 유아 세례. 아기가 태어나면 며칠 내에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했다. 이

것이 원죄를 씻어 준다고 가르쳤다.

둘째, 견진 성사. 아이가 7세에서 12세가 되면 주교에게 견진을 받아야 한다

고 가르쳤다.７

셋째, 성체 성사.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화시키는 

미사이다. 신자들은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은 성체를 받아야 했다.

７. ‘견진’(Confirmation)은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장한 뒤, 주교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름을 

바르며 “성령을 받는다.”고 선언하는 의식이다. 세례로 시작된 신앙을 ‘굳게 한다’는 의미에서 만

들어진 절차였지만 성경에 근거한 제도는 아니다. 성경은 성령님이 어떤 의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임하신다고 가르친다(엡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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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고해 성사.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여 용서를 받는 절차였다. 최소한 일 

년에 한 번은 의무적이었다.

다섯째, 병자 성사. 죽음이 임박했을 때 사제가 기름을 바르고 마지막 복을 

주는 의식이었다. 이것이 천국에 입장하는 필수 요소라고 가르쳤다.

여섯째, 성직 서품. 사제로 임명되는 의식이며, 일반인을 ‘특별한 존재’로 변

화시키는 절차라고 여겨졌다.

일곱째, 혼인 성사. 사제가 집례해야만 유효한 결혼으로 인정되었다.

이 성사들은 모두 구원에 필수적이라고 여겨졌고 모든 성사는 반드시 사제

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생의 모든 과정에 사제가 

필요하도록 만든 구조였다.

사제의 세속 권력

사제들의 권한은 영적 영역에만 머물지 않았고 그들은 세속 권력도 강력하

게 행사하였다. 사제들은 법을 집행하였는데 교회법은 세속법과 별도로 존재

했으며 종종 세속법보다 강력하였다. 

교회 법정은 결혼, 이혼, 상속 문제, 서약이 포함된 계약 분쟁, 간음, 신성모

독, 이단과 같은 도덕 문제, 십일조 분쟁 등을 다루었다. 사람들은 종종 세속 

법정보다 교회 법정을 더 두려워했는데 그 이유는 교회가 파문이라는 궁극적

인 제재 수단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제들은 교육을 독점하였다. 중세 유럽의 학교는 거의 모두 교회나 수도원 

소속이었다. 파리, 옥스퍼드, 볼로냐와 같은 대학도 교회가 설립하고 통제하

였으며, 따라서 교육받은 사람은 거의 다 성직자였다.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까

지는 모든 책을 손으로 필사해야 했고 그 일을 담당한 사람도 수도사들이었

다. 결과적으로 지식은 성직자에게 집중되었고 일반 성도들은 무지할 수밖에 

없었으며 사제들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었다.

사제들은 세금을 걷었다. 십일조는 법적으로 의무였고 모든 사람은 수입의 

십분의 일을 교회에 바쳐야 했다. 내지 않으면 파문될 수 있었다. 여기에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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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 수수료, 결혼 수수료, 장례 수수료, 미사 봉헌료, 고해 성사 헌금, 성지 순

례 비용, 유품 구입 비용 등 각종 비용이 부과되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모든 비용은 큰 부담이었다. 그러나 이 비용을 내지 

않으면 성례전을 받을 수 없었고, 성례전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쳐

졌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성경적 평가

이 모든 제도는 신약 성경의 가르침과 완전히 모순된다.

첫째, 신약 성경은 모든 신자의 제사장직을 가르친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

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

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벧전 2:9)

신약 시대에는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다. 따라서 별도의 제사장 계급이 필요

하지 않고 모든 신자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 중세 카톨릭이 만든 사

제 계급 제도는 신약의 이 명백한 가르침과 충돌한다.

둘째, 화체설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 그분께서 빵을 집어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

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 준 내 몸이니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눅 

22:19)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기억하는 것’(remembrance)이지 반복적 희생

이 아니었다.

성경은 더욱 분명히 말한다.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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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셔서”(히 10:12).

그리스도의 희생은 단 한 번, 영원히 유효한 희생이다. 그러므로 미사에서 그

리스도를 반복적으로 제물로 바친다는 교리는 성경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셋째,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신성모독 하

는 말을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느냐? 하매”(막 

2:7).

성경은 죄들의 용서는 하나님의 배타적 권한이라고 가르친다. 따라서 사제

가 개인에게 죄들의 용서를 선언할 수 있다는 교리는 하나님의 특권을 침해하

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 곧 “너희가 누구의 죄들이든지 사면하

면 그것들이 그들에게 사면될 것이요.”(요 20:23)라는 구절은 죄를 실제로 용

서하는 능력을 준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복음을 선포하는 권위,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들의 용서를 받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여전

히 죄들 가운데 머문다.”는 선언적 권위를 주신 것이다.

즉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며 사제가 사람의 죄를 직접 사할 

수 있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

넷째, 성례전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구원의 상징이다.

신약 성경은 침례나 성찬이 구원을 가져다주는 행위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는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다. 우리는 주의 만찬에 참여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음을 기념하

기 위해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

카톨릭의 성사 체계는 성례전을 구원의 통로로 만들어 신자를 사제와 교회

에 종속시키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주의 만찬을 ‘순종의 행

위, 기억의 행위, 고백의 행위’로 제시한다.

다섯째, 신약 성경은 카톨릭교회같이 위계질서를 두라고 말하지 않는다.

중세 교회의 위계질서 즉 교황 → 추기경 → 대주교 → 주교 → 사제 → 일반 

성도는 성경이 가르치는 수평적, 공동체적 지도 체제와 정반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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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세례와 시민권의 결합

유아 세례의 강제

중세 사회에서 유아 세례는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출생 신

고, 시민권 부여, 사회 소속 확인이 하나로 묶여 있는 중요한 사회 제도였다. 

아기가 태어나면 며칠 안에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했다. 교회법은 출생 후 8일 

이내에 세례를 실시할 것을 명령했고 이를 어기면 부모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

었다.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 

그 이유는 교회의 가르침 때문이었다. 당시 교회는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

은 아기는 지옥에 간다.”고 가르쳤다. 후대에 ‘림보’라는 중간 개념이 생겼지

만 그곳 역시 천국은 아니었다. 그래서 부모들은 혹시라도 아이가 세례를 받

기 전에 죽을까 두려워했고 위급한 상황에서는 산파가 직접 ‘긴급 세례’를 주

는 일도 흔했다.

유아 세례가 부여한 것들

유아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아기에게 동시에 여러 신분을 부여한 제

도였다.

첫째,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세례를 받으면 곧바로 카톨릭교회의 정식 회원

이 되었고 “원죄가 씻겼으며 구원받았다.”고 간주되었다.

둘째, 국가의 시민이 되었다. 세례 기록은 곧 출생 신고였다. 세례 증명서가 

오늘날의 출생증명서와 같은 역할을 했다.

셋째, 법적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 인정되었다. 세례를 받지 않은 아기는 ‘법

적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취급되지 않았다. 상속권도 보호권도 충분히 보장

되지 않았다.

넷째, 세금 납부자로 등록되었다. 교회 기록부는 곧 세금 명부였다. 세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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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순간부터 십일조 납부 의무가 생겼다.

다섯째, 사회적 신분이 확정되었다. 세례 때 대부모８가 지정되었고 이는 아이

의 장래와 사회적 관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귀족들은 귀족을 대부모로 

두었고 이는 사회적 신분을 확증하는 역할을 했다.

유아 세례 거부의 결과

중세 사회에서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회적 자살이었다.

첫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세례를 받지 않은 아이는 법적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간주되지 않았기에 살해되어도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었다.

둘째, 상속권이 없었다. 세례를 받지 않은 아이는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었다. 이는 부모에게 엄청난 압력 요소였다.

셋째, 기독교인 묘지에 묻힐 수 없었다. 세례를 받지 않은 아동은 복받은 땅

이 아닌 길가나 숲에 묻혔다. 이는 가족에게 큰 수치였다.

넷째, 결혼할 수 없었다.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교회 결혼이 불가능했고 교회 

결혼 없이는 법적 결혼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다섯째,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 중세의 대부분 직업 길드는 교회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길드에 가입할 수 없었다. 

즉, 대부분의 직업을 가질 수 없었다.

여섯째, 공직·군대 진출 불가. 국가 운영·군대·법 집행 등 모든 공적 영역에

서 배제되었다.

결과적으로 유아 세례를 거부한다는 것은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되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아무도 감히 거부할 수 없었다.

８. 중세 천주교에서 대부모(godparents)는 유아 대신 신앙을 고백해 주는 ‘영적 보호자’로 세워졌

다. 아이가 믿음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모가 그 믿음을 보증하고 이후 신앙 교육을 돕는 

역할을 맡았다. 동시에 대부모는 사회적 후견인 역할도 수행하여, 교회가 출생·신앙·사회적 관

계를 통제하는 데 중요한 제도적 기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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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심’의 개념이 사라지다

이 체계가 낳은 가장 심각한 영적 결과는 무엇인가? 바로 회심 개념 자체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행 16:31)

구원은 반드시 (1) 회개, (2) 믿음, (3) 개인적 결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유아 세례에서는 어떠한 개인적 결단도 없다. 아기는 아무것도 모르

는 상태에서 세례를 받는다. 아기는 선택하지 않는다. 부모와 교회가 대신 선

택한다.

결과적으로 중세 사람들은 이렇게 되었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 “아기 때 세례를 받았을 때입니다.”

“다시 태어났습니까?” → “세례를 통해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요 3:3)

다시 태어남은 물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되는 것이다. 유아 세례는 이 진리를 

완전히 왜곡했다.

교회가 국가가 되다

유아 세례 체계는 교회와 사회의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교회는 ‘다시 태

어난 신자들의 자발적 공동체’가 아니라 ‘한 나라 안의 모든 사람’이 되어버렸

다. 프랑스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자동적으로 카톨릭 신자였다. 독일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도 카톨릭 신자였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모두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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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교회와 국가는 사실상 같은 것이 되었다.

이는 신약 교회의 모습과 완전히 달랐다. 신약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

상에 속하지 않았다. 교회는 세상에서 나그네와 순례자였고(벧전 2:11) 믿음

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자발적 모임이었다. 그러나 중세의 ‘교회’는 지리적, 

정치적 실체였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출생의 문제였다. 이는 교회를 

근본적으로 변질시켰다.

성경적 평가

성경은 명백히 신자들의 침례만을 가르친다.

첫째, 침례는 믿음을 따른다.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

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막 16:16).

순서를 보라. 먼저 믿고 그다음 침례를 받는다. 아기는 믿을 수 없으므로 아

기에게는 침례를 줄 수 없다.

둘째, 침례는 회개를 요구한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

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

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행 2:38).

아기는 회개할 수 없으므로 아기에게는 침례를 줄 수 없다.

셋째, 침례는 신앙 고백을 동반한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

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행 8:37).

에티오피아 내시는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한 뒤 침례를 받았다. 아기는 

신앙을 고백할 수 없으므로 아기에게는 침례를 줄 수 없다.

넷째, 신약의 모든 침례 사례는 성인 신자들에 대한 것이다. 사도행전에 기록

된 모든 침례는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유아 세례의 사례는 단 

하나도 없다.

유아 세례는 성경적 근거가 없다. 그것은 2세기경 사람의 전통으로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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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되었고 4세기에 일반화되었으며 중세 시대에 강제되었다. 성경은 언제나 

회개하고 믿은 사람에게 침례를 주었음을 말한다. 그렇기에 유아 세례는 하나

님의 명령이 아니라 인간의 전통일 뿐이다.

구원론의 완전한 왜곡

행위 구원론

중세 카톨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구원론의 왜곡이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다. 신약 성경은 구원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

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르친다. 이는 복음의 핵심이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

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

하게 하려 함이라. (엡 2:8-9)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결론을 

내리노라. (롬 3:28)

이것보다 더 명확할 수 없다. 구원은 은혜이다. 구원은 선물이다. 구원은 행

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나 중세 교회는 구원을 복잡한 체계로 만

들어 버렸다. 구원은 더 이상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 구원은 성례전, 선행, 

고행, 기부, 순례, 면죄부 등의 복잡한 조합이 되었다.

구원을 얻기 위해 해야 할 것들

중세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해야 한다고 배웠다.

첫째, 유아 세례를 받아야 한다. 중세 교회는 이것이 원죄를 제거한다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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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쳤다.

둘째, 견진 성사를 받아야 한다. 중세 교회는 이것이 성령을 받게 한다고 가

르쳤다.

셋째, 정기적으로 미사에 참석해야 한다. 미사를 빠지는 것은 중죄였다. 특히 

주일 미사는 의무적이었다.

넷째,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은 고해 성사에서 죄를 고백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으면 파문당할 수 있었다.

다섯째, 사제가 부과한 속죄를 이행해야 한다. 사제는 죄를 용서한 후 속죄

를 지정했다. 예를 들어 “주기도문을 100번 외우라”, “성모 마리아께 50번 기

도하라”,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라.” 등이다.

여섯째, 선행을 쌓아야 한다. 중세 교회는 구원이 믿음만으로 되지 않는다고 

가르치며 선행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신도들은 가난한 사람을 돕고 병

든 사람을 방문하고 교회를 짓고 수도원에 기부해야 했다.

일곱째, 십일조와 헌금을 바쳐야 한다. 이는 의무였다. 중세 교회는 이를 구

원의 조건 중 하나로 가르쳤다.

여덟째, 성지 순례를 가야 한다. 중세 교회는 로마, 예루살렘 등의 성지를 방

문하는 것이 큰 공로를 쌓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아홉째, 유품(성인들의 뼈, 옷, 물건 등)을 숭배해야 한다. 교회와 수도원들

은 수많은 유품들을 소장했다. 사람들은 이 유품들이 기적을 일으킨다고 믿

었고 유품을 만지거나 절하는 것이 공로를 쌓는 것이라고 배웠다.

열째, 마리아와 성인들에게 기도해야 한다.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

는 대신 마리아나 성인들에게 중보를 구하라고 배웠다.

열한째, 임종 시 종부 성사를 받아야 한다. 중세 교회는 이를 받지 못하고 죽

으면 큰 문제라고 가르쳤다.

연옥과 면죄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해도 천국에 바로 가는 것이 아니었다. 중세 교회는 

연옥이라는 개념을 확고히 정착시켰다.



132  신약 교회 역사 ┃ 제1부

연옥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존재

하는 중간 상태로 이해되었다. 카톨

릭교회는 사람이 죽을 때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되지 않았다면 연옥에 

가서 남은 죄의 형벌을 치러야 한다

고 가르쳤다. 

연옥은 영원한 지옥은 아니지만, 

죄를 정화하기 위해 고통을 겪는 일

시적 처소로 여겨졌다.

연옥에 머무는 기간은 죄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어떤 사람은 몇 년, 어떤 사

람은 수백 년, 어떤 사람은 수천 년을 연옥에서 보낸다고 중세 교회는 가르쳤

다. 결국에는 모두 천국에 가지만 그 전에 연옥에서 고통받아야 한다는 것이

다.

그런데 중세 교회는 또한 연옥에서의 기간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 가르쳤

다. 살아 있는 가족들이 죽은 사람을 위해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하고 면죄부

를 사면 연옥에서의 기간이 단축된다는 것이다. 면죄부는 교회가 파는 서류였

다. 

이 면죄부를 사면 일정 기간의 죄에 대한 벌이 면제된다고 했다. 예를 들어 

‘100일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서 100일 동안 죄에 대한 벌이 단축된다는 것이

다. 부유한 사람들은 수십 년, 수백 년치의 면죄부를 샀다.９

더 나아가 교회는 죽은 사람을 위한 면죄부도 팔았다. “연옥에 있는 여러분

의 사랑하는 부모님, 조부모님을 위해 면죄부를 사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고

통이 줄어들 것입니다.”

９. 면죄부에 해당하는 ‘indulgence’는 본래 ‘죄의 형벌을 면제한다’는 의미이므로 ‘면벌부’가 더 정

확한 번역이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역사적으로 ‘면죄부’라는 표현이 이미 굳어진 관용어로 사

용되어 왔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면죄부’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영어 

‘indulgence’는 본래 라틴어 ‘indulgentia’(형벌을 풀어 줌, 관용)에서 온 신학 용어로, 죄의 형

벌을 감면해 주는 조치를 뜻한다. 오늘날 영어 ‘indulge’의 ‘탐닉하다’는 뜻은 후대적 의미 변화

일 뿐 원래의 기본 뜻은 ‘허용하다, 풀어 주다’였기에 ‘면벌부’ 개념이 형성되었다.　

중세에 판매되던 면죄부(면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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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개혁 시대에 유명한 면죄부 판매원 요한 테첼은 이러한 구호를 외쳤다. 

“동전이 헌금함에 떨어져 짤랑 소리를 내는 순간 연옥에서 고통받던 영혼이 

그 자리에서 풀려나 곧바로 천국으로 날아갑니다!”

이는 완전히 복음을 왜곡한 것이다. 구원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돈 주고 

살 수 있는 상품이 되었다. 돈이 있는 사람은 구원을 살 수 있고 돈이 없는 사

람은 오랫동안 연옥에서 고통받아야 했다.

성경적 평가

이 모든 것은 신약 성경을 정면으로 거역한다.

첫째, 연옥은 성경에 없다. 성경은 죽은 후에 단 두 곳, 즉 천국과 지옥만 있

다고 가르친다. 중간 장소는 없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

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히 9:27).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연옥이 아

니다.

둘째,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 야고보서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그렇게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약 2:26)라고 말한다. 그

러나 이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낳는다는 의미이다.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이다.

셋째, 그리스도의 희생은 완전하다. “이는 그분께서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써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히 10:14). 그

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으므로 연옥에서 추가로 정화받을 필요

가 없다.

넷째,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명령은 성경에 없다. 성경은 살아 있는 자

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친다. 죽은 자는 이미 자신의 운명이 정해졌다.

다섯째,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사마리아의 시몬이 돈으로 성령의 선물

(은사)을 사려 하자 베드로가 말했다.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나님

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네 돈이 너와 함께 썩어 없어질지어

다”(행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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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교회의 성경 금지

라틴어 독점

중세 교회가 저지른 또 다른 중대한 죄

악은 성경을 일반 성도들로부터 빼앗은 

것이다. 교회는 4세기 말 제롬(Jerome, 

347-420)이 번역한 라틴어 불가타

(Vulgate) 역본만이 권위 있는 성경이라고 주장했다.１０ 카톨릭교회는 이것만

이 정확한 번역이며 다른 번역은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라틴어를 읽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라틴어는 학

자들과 성직자들의 언어였고 일반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을 사용했다. 프랑

스 사람들은 프랑스어를, 독일 사람들은 독일어를, 영국 사람들은 영어를 사

용했다. 그런데 교회는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금지했다. 1229년 툴

루즈 공의회는 일반 성도가 성경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했고 1234년 타라고나 

공의회는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금지했다.

결과적으로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고 사제가 읽어주는 것을 들

을 뿐이었다. 미사는 라틴어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말

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단지 형식을 따라 할 뿐이었다.

성경 소유와 번역의 처벌

교회는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심각한 죄로 간주했다. 

성경을 몰래 읽다가 발각되면 이단으로 고발될 수 있었다. 그들은 이단 심문

１０. 불가타(Vulgate)는 라틴어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판’(vulgata editio)에서 나온 말로, 오늘날 

일반적으로는 제롬이 4세기 말에 개정·번역한 라틴어 성경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롬 이전에는 

구(舊) 라틴 성경(Vetus Latina) 이 여러 판본으로 존재했으며 이는 제롬의 불가타와 문헌 계열

이 전혀 다른 독립 전통이었다. 제롬의 번역본이 교회의 공식 표준으로 채택되면서 ‘불가타’라는 

명칭이 구 라틴어 성경이 아니라 제롬 계열의 라틴 성경을 가리키는 용어로 재정의되었다. 한국

어 표기 ‘불가타’와 영어식 표기 ‘벌게이트’(Vulgate)는 같은 말이다.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불태우는 사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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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인 종교 재판소에 회부되어 재판을 받았으며 회개하지 않으면 화형당했다.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한 사람들은 더욱 가혹하게 처벌받았다. 예를 들어 영

국의 존 위클리프(John Wycliffe, 1320-1384)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 그

는 생전에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보호를 받아 화형을 피했지만 죽은 후 카톨

릭교회는 그를 이단으로 정죄했다. 그리고 1428년, 죽은 지 44년 후에 그의 무

덤을 파헤쳐 뼈를 꺼내 불태웠고 그의 재는 강에 뿌려졌다.

위클리프의 후계자들인 롤라드파(Lollards)는 더욱 혹독하게 박해받았다. 

그들은 영어 성경을 손으로 베껴서 비밀리에 돌려 읽었고 발각되면 영어 성경

을 목에 매달고 화형당했다.

보헤미아의 얀 후스(Jan Hus, 1369-1415)도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하고 교

회의 부패를 비판하다가 콘스탄츠 공의회에 소환되었다. 공의회는 그에게 안

전 통행증을 주었지만 약속을 어겼다. 그는 재판을 받고 1415년 7월 6일 화형

당했다. 화형대에서 그는 시편을 노래했다.

영국의 윌리엄 틴데일(William Tyndale, 1494-1536)은 신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 그는 영국을 떠나 유럽 대륙에서 번역 작업을 했지만 결국 체포되었

고 1536년 10월 6일 목 졸려 죽은 후 불태워졌다. 그의 마지막 말은 “주여, 영

국 왕의 눈을 열어 주소서!”였다.

왜 카톨릭교회는 성경을 숨겼는가?

교회는 왜 이렇게 성경을 숨기려 했을까? 표면적으로는 “일반 성도들이 성

경을 잘못 해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

다. 만약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교회의 가르침이 성경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었다.

성경은 교황의 지상권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

보다 우월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베드로도 잘못을 범했고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다(갈 2:11-14). 성경은 연옥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면죄

부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는

다. 성경은 마리아 숭배나 성인 숭배를 가르치지 않는다. 성경은 유품을 숭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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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유아 세례를 명령하지 않는다. 성경은 신자 침례만을 가르친다.

성경은 사제가 죄를 사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라고 가르친다.

성경은 미사가 그리스도의 희생을 반복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그리

스도께서 ‘한 번’ 희생되셨다고 명백히 가르친다. 만약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면 교회의 권위는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숨겼다.

전통이 성경을 대체하다

교회는 성경보다 전통을 우선시했다. 트렌트 공의회(Council of Trent, 

1545-1563)는 공식적으로 “교회의 전통은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다.”고 

선언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비록 성경에 없어

도 권위가 있다는 의미이다. 교황의 말씀이 성경만큼 권위가 있다는 의미이다. 

공의회의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다는 의미이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성경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믿어

야 했다. 질문을 해서는 안 되고 의심해서도 안 되었다. 그저 교회가 말하는 것

을 받아들여야 했다. 이는 신약 교회의 원리를 완전히 뒤집은 것이었다. 초대 

교회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

아들이며 그것들이 그러한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기록들을 탐구하여 칭찬

을 받았다(행 17:11). 그러나 중세 교회는 “교회가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가?”

라고 물었다. 성경을 탐구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교회의 가르침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이단이었다.

성경적 평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했다. “모든 성경기록은 하나님의 영감

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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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함이라.”(딤후 3:16-17)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것이다. 성경은 모든 교리의 기초이다. 성

경은 우리를 완전하게 한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은 모든 그리

스도인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교회가 성경을 숨긴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둠 

속에 가두는 범죄였다. 이는 영적 학대였고 지적 억압이었으며 영혼에 대한 폭

력이었다.

양심의 자유 박탈

신앙의 강제

중세 카톨릭 체제의 또 다른 근본적 문제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완전히 부

정한 것이다. 신약 성경은 신앙이 개인의 자발적 선택임을 명백히 가르친다. 하

나님께서는 절대 강요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초대하시고 마음의 문을 두

드리실 뿐이다. 문을 여는 것은 각 사람의 선택이다.

그러나 중세 사회에서 신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였다. 한 사람이 무

엇을 믿을지는 그가 어디서 태어났는가에 의해 결정되었다. 프랑스에서 태어나

면 카톨릭 신자였다. 다른 것을 믿을 자유는 없었다. 스페인에서 태어나면 카

톨릭 신자였다. 이탈리아에서 태어나도 카톨릭 신자였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

다. 만약 누군가 다른 것을 믿거나 카톨릭의 가르침에 의문을 제기하면 이단

으로 고발되었다.

종교 재판소 - 이단 심문 및 양심의 재판１１

종교 재판 혹은 이단 심문(Inquisition)은 이 체제를 유지·강화하는 무서

운 도구였다. 이는 조직적이고 제도화된 양심의 박해였다. 종교 재판소(이

단 심문소)는 13세기 초에 시작되었다. 교황 그레고리 9세는 1231년 이단 심

１１. 이단 심문을 위한 중세 종교 재판은 침례교회의 모토인 양심의 자유와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므로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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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공식적으로 제도화했다. 이는 처음에 남프랑스의 카타리파와 알비파

(Albigenses)를 척결하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곧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이단 심문관은 특별한 권한을 가진 사제들이었다. 그들은 주로 도미니크회

나 프란체스코회 수도사들이었으며 그들은 마을과 도시를 순회하며 이단을 

찾아냈다. 이단 심문의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고발. 누구나 이웃을 이단으로 고발할 수 있었다. 익명 고발도 가능했

으므로 개인적 원한으로 무고한 사람을 고발하는 경우도 많았다.

둘째, 체포. 고발당한 사람은 즉시 체포되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도, 고

발자가 누구인지 알 권리도 없었다.

셋째, 심문. 심문관은 피고인을 문초했다. “너는 이단인가?”, “너는 교회의 

가르침을 믿는가?”, “너는 누구에게서 이러한 생각을 배웠는가?” 심문관은 피

고인이 다른 이단자들을 밀고하도록 강요했다.

넷째, 고문.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으면 고문을 가했다. 카톨릭교회는 고문을 

정당화했다. 교황 인노켄티우스 4세는 1252년 고문을 공식적으로 허용했다. 

고문의 종류는 다양했다. 물고문, 몸통 늘임대, 쇠사슬 매달기, 손가락 꺾기 

등이 사용되었다.

다섯째, 재판. 심문관이 재판관이었다. 배심원도 없고 공정한 재판도 없었다. 

유죄 판결은 거의 확실했다.

여섯째, 형벌. 경미한 경우에는 벌금, 채찍질, 순례 등이 부과되었고 심각한 

경우에는 종신 투옥이나 사형이 선고되었다.

일곱째, 화형. 회개하지 않는 이단자는 화형에 처해졌다. 교회법이 사제가 피

를 흘리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교회는 스스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고 대신 

세속 당국에 넘겼으나, 이는 형식에 불과했다. 세속 군주들은 교회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화형은 공개적으로 집행되었다. 마을 광장에 장작더미를 쌓고 이단자를 기

둥에 묶었다. 군중이 모였고 사제가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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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불을 붙였고 이단자는 산 채로 불에 타 죽었다.

‘사랑’의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

더 무서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사랑’의 이름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행

해졌다는 점이다. 교회는 이단자를 화형시키는 것이 자비로운 행동이라고 주

장했다. 그들의 논리는 이것이었다. 

“이단자는 영혼의 병에 걸린 사람이다. 병든 사지를 잘라내야 온몸이 살 수 

있듯이, 병든 영혼을 제거해야 교회 전체가 건강할 수 있다.”, “이단자를 죽임

으로써 우리는 그가 더 큰 죄를 짓는 것을 막는다. 이는 그의 영혼을 위한 것이

다.”, “이단자를 죽임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보

호한다. 이는 사랑의 행동이다.”

이것이 얼마나 복음을 왜곡한 논리인지는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는 

어거스틴이 도나투스파에게 사용한 논리와 똑같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수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이었다.

통계 -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역사가들은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이 종교 재판

소의 이단 심문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추정한다. 스페인 종교 재판소만 해도 

1478년부터 1834년까지 약 3만에서 30만 명이 화형당했다고 추정된다.

알비파를 제거하기 위해 카톨릭교회가 파견한 알비 십자군(Albigensian 

Crusade, 1209-1229)은 남프랑스 전역에서 수만 명의 카타리파 신자들을 

학살했다. 1209년 베지에(Béziers)가 함락되었을 때만 해도 약 2만 명이 몰살

된 것으로 전해진다.１２

１２. 이때 교황 특사 아르노 아모리는 “모두 죽여라.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을 아실 것이다.”라고 말

했는데, 이는 “누가 카타리파이고 누가 카톨릭 신자인지 구분할 필요 없다. 모두 죽이면 하나님

께서 알아서 의로운 자를 구별하실 것이다.”라는 뜻으로, 당시 학살이 얼마나 무차별적이고 잔

혹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상징적 발언으로 기록된다. 카타리파(Cathars)는 그들의 신학

적·영적 운동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이름이고, 알비파(Albigenses)는 그들이 주로 활동했던 프

랑스 남부 알비(Albi) 지역에서 유래한 지역 기반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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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스 전쟁(Hussite Wars, 1419-1434)에서도 수만 명이 죽었고 재침례파 박

해에서도 수천 명이 순교했는데 이 모든 것이 “정통 신앙을 지킨다.”는 명목으

로 자행되었다.

“그 지역의 종교는 통치자의 종교를 따른다.”는 원칙에 따라 국가도 이 체제

에 협력했다. 세속 군주들은 교회가 이단으로 판결한 사람들을 처형했다.

때로는 한 나라 전체의 종교가 왕의 결정에 따라 바뀌기도 했다. 왕이 카톨

릭이면 나라가 카톨릭이었고, 왕이 개신교로 바뀌면 나라도 개신교가 되었다.

이는 16세기 종교 개혁 후에 더욱 명확해졌다. 루터 이후 1555년 아우구스부

르크 화의는 “그 지역의 종교는 그 지역 통치자의 종교를 따른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루터의 종교 개혁 이후에도 개인의 양심이나 신앙

의 자유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당신이 무엇을 믿을지는 당

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통치자가 선택하는 것이었다.

만약 당신의 양심이 통치자의 종교와 다르다면 당신은 이단이었고 그 결과 

박해받거나 추방되거나 죽임을 당했다.

성경적 평가

이 모든 것은 신약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칼을 들라고 하지 않으셨고 무력을 사용하

여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것을 금지하셨다.

둘째, 사도들은 로마 군대의 힘을 빌려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들은 설득

과 사랑과 희생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다.

셋째, 초대 교회는 강제나 폭력이 아니라 사랑과 설득으로 사람들을 그리스

도께 인도했다. 

넷째, 양심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로마서 14장은 양심의 문제를 

다룬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양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했

다. 그리고 서로를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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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잃어버린 천 년

중세 천 년 동안 교회는 복음을 잃어버렸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복음을 왜

곡하고 가렸다. 구원은 더 이상 은혜의 선물이 아니라 성례전과 선행으로 얻어

야 하는 것이 되었다. 믿음은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유아 세례를 통해 자

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되었다. 교회는 자발적 신자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한 

나라의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제도가 되었다.

사제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필수적 중재자가 되었다. 교황은 왕들보다 

높은 권력을 주장했다. 성경은 사람들로부터 빼앗겼다. 전통이 하나님의 말

씀을 대체했다. 양심의 자유는 부정되었다. 이단자들은 화형당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었다. 그러나 빛은 어

둠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천 년 동안 소수의 사람들이 참된 복음을 지켰

다. 왈도파, 알비파, 롤라드파, 후스파 등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신약 교회의 

원리를 실천하려 했다. 그리고 마침내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으나 종교 

개혁마저도 완전하지 않았다. 루터와 칼빈은 일부 진리를 회복했지만 여전히 

국가 교회 체제를 유지했고 그들도 재침례교인들을 박해했다. 신약 교회를 완

전히 회복하려는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침례교의 선조들이었다. 그들은 천 

년 동안 잃어버렸던 다음과 같은 신약 교회의 원칙들을 되찾으려 했다.

- 오직 성경만이 최고 권위다

-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 교회는 다시 태어난 신자들의 자발적 공동체다

- 구원받은 신자의 침례만이 성경적이다

-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한다

- 양심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침례교는 결국 이것들을 회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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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카톨릭 시대가 남긴  
핵심 질문 일곱 가지

1. 교회가 정치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예수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날 교회가 정치

적 영향력과 제도적 특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

2. 사제 계급 제도를 만들고 일반 성도와 성직자를 나누는 것이 옳은가?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붙잡고, 교회 안에서 비성경적 계급 구

조가 형성되고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한다.

3. 현대 교회는 유아 세례적 사고방식으로 인해 ‘회심’의 개념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

은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태생이나 전통에 두지 않고, 다시 태어남이라는 성경적 요구

를 진지하게 붙드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4. 현대 교회는 구원을 복잡한 행위 체계로 만들어 은혜를 가리고 있지 않은가?

종교적 활동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오해되도록 만들고 있지 않은지, 오직 믿음을 

통한 은혜라는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5. 현대 교회는 성경보다 전통과 사람의 가르침을 앞세우고 있지 않은가?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도록 돕고 있는지, 아니면 목회자나 전통의 권

위를 더 높게 두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

6. 우리는 다른 견해를 가진 이들을 온유함으로 대하고 있는가?

신학적 차이를 이유로 비난과 정죄에 빠지지 않고, 진리를 말하되 사랑과 온유함으

로 행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7. 우리는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는가?

획일성과 강제를 통해 교회를 하나로 만들려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 의

지를 존중하시는 것처럼 서로의 양심을 존중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Check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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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종교 재판소

교회의 무력 사용과 
이단 탄압 

Chapter 5

AD 1184-1600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위해 어느 정도의 강제는 필요하

지 않은가?”, “국가의 힘을 빌려 도덕과 신앙을 지키는 것이 왜 나쁜가?”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진다. 그러나 중세 역사 속에서 이러한 생각이 실제로 어

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보면 교회가 칼을 들 때 무엇이 파괴되는지 선명하게 

드러난다. 476년 서로마 제국이 무너진 이후 로마 카톨릭교회는 정치, 법, 교

육, 경제, 군사 기능까지 떠안으며 대륙을 지배했고 권력이 커질수록 복음은 

뒤로 밀려났다. 

은혜는 성례와 행위로 대체되었고 개인의 회심은 유아 세례 속에 묻혀 버렸

으며 성경의 권위는 전통과 교황의 말 아래 종속되었다. 연옥, 면죄부, 강제 개

종과 같은 제도들이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 침례교가 회복하려 한 것은 바

로 이 천 년 동안 잃어버렸던 신약 교회이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히 알

아야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도 분명해진다. 이 장에서는 어거스틴의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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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데려오라.”는 원칙이 어떻게 중세 종교 재판소라는 거대한 폭력 시스템으

로 제도화되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양심의 자유가 어떻게 파괴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어떤 부분을 버리고 어떤 부분을 다

시 붙잡아야 신약 교회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제시하

려 한다.

어거스틴에서 종교 재판소까지

1077년 1월, 독일 황제 하인리히 4세는 한겨울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의 카

노사 성으로 갔다. 그는 맨발로 눈 속에 사흘 동안 서서 교황의 용서를 구했

는데 이것이 ‘카노사의 굴욕’이었다.

1415년 7월 6일, 보헤미아의 개혁자 얀 후스는 콘스탄츠 공의회의 재판을 받

고 화형대에 섰다. 그는 불길 속에서 시편을 노래했는데 그의 죄는 무엇이었는

가?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하고 교회의 부패를 비판한 것이었다.

1633년, 69세의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로마의 종교 재판소 앞에 무릎

을 꿇었다. 그는 지동설을 철회하도록 강요받았고 남은 생애를 가택 연금 상

태로 보내야 했다.

이 세 사건은 서로 다른 시대에 일어났지만 하나의 공통점을 가진다. 교회가 

국가의 권력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굴복시켰다는 것이다. 교회가 칼을 들었고 

교회가 강제로 억압했으며 교회가 죽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신학적 뿌리

는 4세기 어거스틴이 놓았다. 앞에서 살핀 대로, 어거스틴은 도나투스파 논쟁

에서 “강제로라도 데려오라.”는 원칙을 확립하며 누가복음 14장 23절을 국가

적 강제력의 근거로 사용했다. 그는 강제 무력 사용이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

다고 가르쳤고 이 사상은 중세에 이르러, 종교 재판소(Inquisition)는 무서운 

나무로 자라났다. 종교 재판소는 어거스틴의 사상을 제도화하고 조직화하고 

체계화한 기구였다. 만약 어거스틴의 원리가 ‘이론’이었다면 종교 재판소는 그 

이론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보여 주는 ‘실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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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재판소 - 국가 정책이 된 이단 심판

베로나 칙령(1184) - 공식적인 종교 재판소의 시작

종교 재판소의 기원은 12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 유럽 곳곳에서는 

로마 카톨릭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운동들이 등장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사

례가 왈도파와 알비파(카타리파)였다.

알비파는 남프랑스 랑그독(Languedoc) 지역에서 강력한 기반을 구축한 집

단으로, 영혼과 물질을 철저히 구분하는 이원론을 믿었고 극단적인 금욕주의

를 실천했다. 그들은 카톨릭의 성례전과 사제 제도를 거부했다. 왈도파 역시 

성경 중심의 신앙, 일반 성도 설교, 단순한 교회 형태를 추구하며 카톨릭의 권

위를 부정했다. 두 운동의 공통점은 로마 카톨릭교회를 최종 권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1184년, 교황 루키우스 3세(Lucius III, 재임 1181-1185)는 베로나에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프리드리히 1세(Frederick I Barbarossa, 재위 1155-1190)를 

만나 ‘폐지하기 위하여’라는 뜻을 가진 공동 칙령(Ad abolendam)을 발표했

는데 이 칙령은 이단을 공식적으로 조사하고 처벌하는 제도를 확립한 문서였

다. 베로나 칙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각 지역 주교는 매년 두 차례 자신의 관할 구역을 순회하며 이단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 이단으로 판정된 자는 세속 권력, 즉 국가에 넘겨져 형벌을 받아야 한다.

- 이단을 숨기거나 돕는 자 역시 처벌 대상이다.

- 이단의 재산은 몰수된다.

이 칙령은 공식적인 이단 심판 제도의 출발점이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제도가 교회와 국가가 공동으로 서명한 문서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어거스

틴이 제시한 원리, 즉 “교회가 국가의 칼을 빌려 이단을 억압할 수 있다.”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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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서유럽의 공식 정책으로 제도화되었음을 보여 준다.

교황청 종교 재판소 설립(1231)

1231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Gregory IX, 재임 1227-1241)는 결정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는 ‘파문’이라는 뜻의 교황 교서를 발표하며 교황청이 직접 

통제하는 종교 재판소를 공식적으로 설립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교황청 종

교 재판소 또는 중세 종교 재판소이다.

그레고리우스 9세가 이러한 제도를 만들게 된 이유는 분명했다. 지역 주교

들이 이단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어떤 주교는 

지나치게 관대했고 어떤 주교는 가혹했으며 또 어떤 이들은 부패했다. 그레고

리우스는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일관되게 작동하는 ‘전문 조직’이 필요하다

고 본 것이다. 교황청 종교 재판소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황의 직접 통제이다. 종교 재판관들은 지역 교회나 세속 권력에 속한 

인물이 아니라 교황이 직접 임명한 특별 사법관들이었다. 이들은 오직 교황에

게만 보고했으며 지역 주교들조차 그들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었다. 이는 단

순한 교리 문제를 넘어 교황권이 현장의 사법권까지 장악했음을 의미한다. 다

시 말해 종교 재판은 지역 교회의 자율적 판단이 아니라 로마 교황청의 중앙집

권적 권력이 지방까지 직접 행사된 체제였다.

둘째, 도미니크회 중심의 운영이다. 종교 재판관으로 활동한 인물들은 주로 

도미니크회 수도사들이었다. 이들은 카톨릭교회의 학문적 훈련이 뛰어났고 

엄격한 규율과 강한 조직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이단 색출에 매우 적극적이었

다.１ 이후에는 일부 프란치스코회 수도사들도 종교 재판에 참여했으나 중심

１. 도미니크(Dominic, 1170-1221)는 로마 교회의 교리를 ‘진리’로 확신하고 이를 설교로 확산시키

려 했으나, 이는 성경적 복음과 다른 체계였다는 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는 출발부터 오류였다. 

그의 수도회는 곧 교황권을 지키기 위한 교리 단속 기관으로 편입되었고 결국 중세 종교 재판소

의 핵심 세력이 되었다. 이는 신앙을 강제와 형벌로 통제하는 반(反)복음적 방식으로, 양심의 자

유를 억압하는 제도적 악을 낳았다. 성경 신자들은 회심은 성령님의 일이며 어떤 교회도 권력과 

폭력을 통해 신앙을 강요할 권한이 없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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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은 여전히 도미니크회였다.

셋째, 고문 사용의 공식화이다. 1252년 교황 인노켄티우스 4세는 이단을 

‘뿌리 뽑기 위하여’라는 명분으로 고문 사용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아드 엑

스티르판다’(Ad Extirpanda) 교서를 발표했다. 형식적으로는 ‘사망에 이르

게 하지 말 것’, ‘사지 훼손을 가하지 말 것’과 같은 제한이 명시되었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고문은 자백을 얻기 위한 정당한 수단

으로 간주되었고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고통 속에서 나온 진술이 판결의 근거

가 되었다.

넷째, 피고인의 권리 제한이다. 종교 재판에서는 고발자가 익명으로 보호되

었고 피고인은 누가 자신을 고발했는지 알 권리가 없었다. 이는 개인적 원한

이나 이해관계에 따른 무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였다. 변호사 선

임은 형식적으로 허용되었지만, 이단 혐의를 받은 사람을 변호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이단 혐의로 이어질 수 있었기에 사실상 불가능했다. 공정한 재판이라

는 개념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다섯째, 재산 몰수의 제도화이다. 이단으로 판정된 사람의 재산은 몰수되어 

교회, 세속 권력, 그리고 고발자에게 분배되었다. 이 제도는 종교 재판소의 부

패를 구조적으로 심화시킨 핵심 요인이었다. 부유한 사람을 이단으로 몰면 막

대한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순수성보다는 경제적 이해

관계가 재판에 개입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그 결과 종교 재판은 진리를 

수호하는 기관이 아니라, 권력과 탐욕이 결합된 억압적 장치로 전락하고 말았

다.

공포의 시스템 - 종교 재판의 절차

종교 재판소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살펴보면, 이는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이 아니라 국가 교회 체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양심의 자유가 얼

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 주는 중요한 교훈임을 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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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조사와 고발 

종교 재판관이 한 지역에 도착하면 먼저 일정 기간의 ‘은혜 기간’을 선포했

다. 이 기간(보통 2주에서 1개월) 동안 자발적으로 나와 이단 혐의를 고백하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사면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자백을 통해 추가 피의자들의 이름을 확보하려는 전략이었다. 

은혜 기간이 끝나면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종교 재판소는 정보원과 밀

정들의 네트워크를 운영했고 익명 고발을 적극 장려했다. 그러자 이웃, 친구, 

가족 간의 상호 고발이 빈번했고 고발 동기는 진짜 종교적 이유뿐 아니라 원

한, 경제적 이익, 시기심 등 다양했다. 일단 고발되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이는 바로 어거스틴이 열어 놓은 원칙, 즉 “강제로라도 데려오라.”가 현실에

서 어떻게 폭력적 감시 체계로 변질되었는지를 보여 준다.

2단계: 체포와 수감

이단 혐의가 제기되면 피고인은 체포되어 종교 재판소 감옥에 갇혔다. 이 감

옥들은 일반 감옥보다 더 열악했으며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몇 주에서 몇 년

까지 수감되었다. 심지어 재판을 받기도 전에 죽는 경우도 있었다.

수감자는 자신을 고발한 사람이 누구인지,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

지조차 모른 채 끝없는 불확실성과 공포 속에 지내야 했다. 이 자체가 심각한 

심리적 고문이었다.

3단계: 심문과 고문

심문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피의자는 어두운 심문실로 끌려갔고 

그곳에는 종교 재판관들과 서기만이 있었다. 변호인은 허용되지 않았다. 증인

도 없었다. 가족도 들어올 수 없었다. 피의자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이러한 비공개성 자체가 강력한 심리적 압박 도구였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

어나는지 알 수 없었고, 언제 풀려날지도 알 수 없었으며, 심지어 자신이 정확

히 무엇으로 고발당했는지조차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종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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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관들은 의도적으로 모호한 질문을 던졌다. “당신의 죄를 고백하시오.” 피의

자는 어떤 죄를 말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고, 그 당황함 자체가 유죄의 증거로 

간주되었다.

모든 진술은 상세히 기록되었다. 서기는 피의자가 말하는 모든 것, 심지어 망

설임, 말더듬, 표정의 변화까지도 기록했다. “피의자는 질문을 듣고 창백해졌

다”, “피의자는 답변하기 전에 긴 침묵을 유지했다”, “피의자의 손이 떨렸다.” 

같은 세부 사항들이 기록되었고 이 모든 것이 유죄의 정황 증거로 사용되었

다. 이 기록들은 나중에 유죄 판결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 종교 재판소는 자신

들의 절차가 합법적이고 체계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고 따라서 모든 

것을 문서화했다.

심문의 핵심 목표는 자백을 받아 내는 일이었다. 증거는 부차적이었다. 증인

의 증언도 부차적이었고 중요한 것은 오로지 피의자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죄

의 고백이었다. 이처럼 재판소의 논리는 단순하면서도 잔인했다.

“유죄이면 자백해야 하고, 설령 무죄라 해도 자백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이 논리의 배후에는 왜곡된 신학이 있었다. 종교 재판관들은 자백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단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참회하

면 적어도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반대로 죄를 부인하고 끝까

지 거짓말을 하면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옥에 떨어진다. 따라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은 잔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로운 것이며 피의자의 영원한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정당화했다.

또한 자백은 법적 절차를 단순화했다. 자백이 있으면 다른 증거가 필요 없었

다. 재판은 신속하게 끝났고 유죄 판결은 확실했다. 재판관들에게 자백은 가

장 효율적인 해결책이었다.

자백을 얻기 위해 고문이 체계적으로 사용되었다. 1252년 교황 인노켄티우

스 4세가 고문 사용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교서를 발표한 뒤 고문은 ‘진실

을 밝히기 위한 필요한 수단’으로 정당화되었다.

고문에는 여러 종류가 있었고 각각은 특정한 고통을 주도록 정교하게 설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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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문(Water Torture): 피의자를 경사진 판자에 묶어 머리를 낮추고 발을 

높였다. 입과 코에 천을 덮고 그 위에 물을 천천히 부었다. 천이 젖으면서 숨

을 쉴 수 없게 되었다. 익사하는 듯한 공포와 질식의 고통이 엄습했다. 몇 초 

만에 피의자는 공포 상태에 빠졌다. 물을 멈추고 천을 제거하면 피의자는 헐

떡이며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는 다시 천을 덮고 물을 부었다. 이 고문을 

수차례 반복했다. 육체적 상해는 거의 없었지만 심리적 고통은 극심했다. 많

은 이들이 몇 번의 반복 끝에 무엇이든 자백했다.

•스트라파도(Strappado): 피의자의 

양손을 등 뒤로 묶었다. 손목에 묶

인 밧줄을 천장의 도르래에 걸었다. 

그리고 피의자를 공중으로 끌어올

렸다. 피의자는 자신의 체중으로 인

해 어깨 관절이 뒤틀렸다. 몇 분만 

매달려 있어도 어깨가 탈구될 정도

로 고통은 엄청났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재판관들은 피의자를 갑

자기 떨어뜨렸다가 바닥에 닿기 직전에 밧줄을 당겨 멈췄다. 급격한 낙하와 

정지로 인해 관절이 더욱 심하게 손상되었다. 이 행위를 여러 번 반복했다. 때

로는 발에 무거운 추를 달아 체중을 더했다. 이 고문에서 살아남더라도 생존

자들은 평생 팔을 제대로 쓸 수 없었다.

•래크(The Rack): 이는 가장 

악명 높은 고문 기구였다. 긴 

나무판자 위에 피의자를 눕

히고 손목과 발목을 각각 판

자 양 끝의 롤러에 묶었다. 재

판관이 손잡이를 돌리면 롤러가 회전하면서 피의자의 사지가 반대 방향으로 

당겨졌다. 처음에는 근육이 늘어나는 고통이었다. 계속 돌리면 인대가 찢어

지는 소리가 들렸다. 더 돌리면 관절이 탈구되었다. 피의자는 비명을 질렀다. 

그래도 자백하지 않으면 더 돌렸다. 결국 팔다리가 몇 센티미터씩 늘어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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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었다. 많은 이들이 래크에서 의식을 잃었고 일부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고문 방법들이 사용되었다.

•엄지손가락 압착기(Thumbscrews): 엄지손가락을 금속 기구로 조여 으스

러뜨리는 것

•수레바퀴(The Wheel): 사지를 바퀴에 묶어 쇠막대로 뼈를 부수는 것

•유다의 요람(Judas Cradle): 피라미드형 뾰족한 좌석 위에 피의자를 앉혀 

체중으로 찢어지게 하는 것

•다리 압착기(The Boot): 다리를 금속 부츠에 넣고 쐐기를 박아 뼈를 부수는 

방식

•화형(Burning): 발바닥을 불에 지지거나 뜨거운 쇠로 지지는 방식

이런 고문의 기술들은 1660년대 메노나이트 신

자였던 튀레만 판 브라흐트가 집필한 「순교자들

의 거울」(Martyrs Mirror)에 잘 나타나 있다.２ 

교회법상 고문에 일정한 제한을 두기는 했다. 

규정상으로는 고문이 “죽음이나 영구적 상해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또한 

고문은 한 번만 시행되어야 했고, 재판관은 의사

의 입회하에 고문을 실시해야 했으며, 고문 중 얻

은 자백은 나중에 고문 없이 다시 확인되어야 했

다.

２. 재침례교도들을 포함한 비국교도 신자들이 국가 교회와 종교 권력에 의해 어떻게 잔혹하게 탄압

받았는지를 기록한 책이다. 이 저서는 단순한 역사 서술을 넘어, 강제 개종과 종교 폭력이 본질적

으로 반기독교적 행위임을 증언하는 고발 문서의 성격을 지닌다. 책에는 종교 재판과 국가 권력

에 의해 자행된 고문, 투옥, 화형, 참수, 익사 등의 장면이 상세히 서술되며, 특히 후대 판본들에는 

100점 안팎의 삽화가 수록되어 있다. 이 삽화들은 다양한 고문과 처형 방법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며, 중세와 근세 종교 박해의 실상을 독자에게 강렬하게 각인시킨다.

「순교자들의 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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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규정들이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한 번만’이라는 규

정은 교묘하게 우회되었다. 재판관들은 같은 고문 세션을 ‘중단’했다가 나중

에 ‘계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복적으로 고문을 가했다. 새로운 고문이 

아니라 같은 고문의 연장이라는 것이었다.３ 

“영구적 상해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공허한 문구였다. 많은 이들

이 고문으로 죽었다. 재판 기록에는 ‘심문 중 사망’이라고만 기록되었을 뿐 책

임을 묻는 사람은 없었다. 생존자들도 평생 불구가 되었다. 탈구된 어깨, 찢어

진 인대, 부러진 뼈, 그리고 정신적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야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문의 고통을 견디지 못했다. 그들은 고문실에 들어가

기 전부터 이미 공포에 질려 있었다. 고문 기구들을 보여 주는 것만으로도 많

은 이들이 자백했다. 실제로 고문이 시작되면 거의 모든 사람이 굴복했다.

그들은 종교 재판관이 원하는 대로 자백했다. 재판관이 “당신은 이단 집회

에 참석했는가?”라고 물으면 “예.”라고 답했다. “누가 있었는가?”라고 물으

면 재판관이 암시하는 이름들을 그대로 말했다. “마귀를 숭배했는가?”라고 

물으면 그렇게 했다고 자백했다. 실제로 한 일이 없어도, 심지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도,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인정할 수밖에 없었

다.

따라서 거짓 자백이 흔했다. 순진한 사람들이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자백했고 결백한 다른 사람들을 연루시켰다. 한 사람의 거짓 자백이 연쇄 체

포로 이어졌다. 고문으로 얻은 자백에서 언급된 사람들이 또 체포되었고 그들

도 고문을 받았으며 그들 역시 다른 이름들을 댔다. 이렇게 해서 무고한 사람

３. 중세 종교 재판소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는 박물관은 다음과 같다. (1) 프라하 중세 고문 박물관 

— 체코 프라하 구시가지 셀레트나(Celetná) 거리에 있는 박물관으로, 중세 유럽과 보헤미아 지역

에서 쓰였다고 전해지는 100여 점 이상의 고문 도구와 당시 법·재판 문화를 전시한다. 어두운 감

옥 분위기로 꾸며진 내부는 오디오·비주얼 효과와 함께 고문과 재판의 역사적 맥락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다. (2) 중세 고문·형사 박물관(Medieval Crime Museum) — 독일 로텐부르크 암 

타우버에 있는 박물관으로, 중세 형사 사법 제도와 함께 고문 도구들을 전시해 당시의 사법·사

회 구조를 조명한다. 유럽 전역에 비슷한 유형의 고문 박물관들이 다수 존재한다. (3) 스페인 톨

레도, 코르도바, 산틸리아나 델 마르 등 여러 도시에도 고문 도구 및 재판 관련 전시를 볼 수 있는 

박물관들이 있으며, 고문 역사와 종교·사법적 맥락을 함께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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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집단이 이단으로 몰려 처형되는 비극이 반복되었다.

종교 재판소의 기록은 이러한 거짓 자백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재판관

들은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개의치 않았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백 그 자체였지,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부차적이었다. 자백이 있으면 유

죄 판결을 내릴 수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4단계: 판결과 형벌

재판이 끝나면 판결이 내려졌다. ‘신앙의 행위’라 부르는 공개 의식에서 판결

이 선포되었다. 이는 종교 재판소의 권위를 과시하고 대중을 위협하기 위한 공

개 행사였다.

형벌의 종류는 다양했다. 가장 가벼운 형벌은 경고와 회개였다. 순례 명령, 

채찍질, 십자가 착용(옷에 노란색이나 빨간색 십자가를 달고 다녀야 했다), 수

도원 감금, 재산 몰수, 종신형 등이 있었다. 가장 극단적인 형벌은 화형이었다. 

완강한 이단자, 재발한 이단자, 회개를 거부한 자들이 화형당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있다. 공식적으로 교회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교회

법은 “교회는 피를 흘리지 않는다.”고 선언했고 그래서 교회는 사형 판결을 내

리지 않았다. 대신 이단자를 ‘세속 권력에 넘겨주었고’, 그 후에 국가가 실제

로 처형을 집행했다. 이는 교묘한 위선이었다. 교회는 형식적으로 손을 깨끗하

게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사

형을 명령한 것이

다. 게다가 교회

는 세속 권력자들

에게 엄청난 압력

을 가했다. 만약 

영주나 군주가 이

단자를 처형하기

를 거부하면 그 중세 종교 재판소의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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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이단 혐의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세속 권력자들은 교회가 넘겨

준 사람을 거의 예외 없이 처형했다.

이것이 바로 어거스틴이 확립한 원칙의 실제 적용이었다. 어거스틴은 “국가

가 이단을 억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가르쳤고 이제 그 원칙이 제도가 되었

다. 교회는 판결하고 국가는 집행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였다. 이것

이 바로 교회와 국가가 결합한 모습이었다.

화형의 상징

화형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학적 상징이었다. 

중세 신학자들은 화형이 ‘영혼을 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불이 몸

을 태우면서 마지막 순간에 죄들이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

은 화형이 부활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믿었다(물론 이는 비성경적인 미신이

었다). 화형은 공개적으로 보통 시장이나 광장에서 집행되었다. 군중이 모였

고 때로는 축제 분위기였다. 이는 대중을 위협하고 교회의 권위를 과시하는 

목적이 있었다. 메시지는 명확했다. “이것이 교회에 도전하는 자의 운명이다.”

화형을 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다. 만약 기둥에 묶인 

상태에서라도 회개하면 ‘자비’가 베풀어졌다. 즉, 불을 붙이기 전에 목을 졸라 

죽인 뒤 처형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면 산 채로 불태워졌다.

어거스틴의 논리가 제도가 되다 - 신학적 정당화

종교 재판소는 단순히 권력욕이나 잔인함의 산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학

적으로 정당화되었다. 종교 재판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다. 그리고 그 신학적 근거는 어거스틴이 제공했다.

어거스틴의 “강제로라도 데려오라.”

중세 신학자들은 어거스틴의 원칙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도미니크회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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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1274)는 중세 최고의 신학자였는데 

그 역시 이단을 처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명확하게 주장했다. 아퀴나스는 이

렇게 논증했다. 

“위조 화폐를 만드는 자를 세속 군주들이 정당하게 사형에 처한다면 이단자

들은 훨씬 더 정당하게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이단은 영혼의 화폐를 위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어거스틴의 논리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어거스틴이 “이단은 영혼의 살

인자이므로 육체의 살인자를 처형하듯이 이단도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아퀴나스는 이를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켰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은 초대 교회 교부 키프리아누스가 한 말이

었다. 원래 이 말은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의미였고 여기의 ‘교회’

는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했다. 그러나 중세에 이르러 이 말은 “로마 

카톨릭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의미로 왜곡되었다.

만약 교회가 유일한 구원의 통로라면 이단은 매우 위험한 존재이다. 이단은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따라서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이

단은 영혼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영혼의 살인자’이다. 그렇다면 육체를 죽이

는 살인자를 국가가 처형하듯이 영혼을 죽이는 이단을 교회가 제거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중세 신학자들의 논리였다.

사회 질서의 보호

중세 사회에서 종교와 사회는 분리될 수 없었다. 종교가 곧 법의 기초였고 

도덕의 근거였으며 사회 질서의 토대였다. 그러므로 이단은 단순히 신학적 오

류가 아니라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였다. 이단은 ‘공공의 적’이었다.

이 논리에 따르면 국가는 이단을 억압할 의무가 있었다. 국가가 도둑과 살인

자를 처벌하듯이 국가는 이단자를 처벌해야 했다. 아니, 이단은 더 위험했다. 

왜냐하면 이단은 전체 사회의 기초를 흔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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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에 대한 사랑

가장 기괴한 정당화는 이것이었다. 종교 재판관들은 자신들이 이단자를 ‘사

랑하기 때문에’ 고문하고 죽인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확히 어거스틴의 논리였

다. 어거스틴은 ‘국가가 이단을 강제로 교화하는 것은 사랑의 행동’이라고 주

장했다. 아버지가 아들을 훈육하기 위해 매를 드는 것처럼 교회가 이단자를 

처벌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이라는 것이다.

종교 재판관들은 이 논리를 완전히 받아들였다. 그들의 논리는 이러했다. 

“만약 우리가 이단자를 그대로 두면 그는 지옥에 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를 고문하여 진리로 돌아오게 하면 그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듯 잠깐의 고

통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닌가?”

심지어 화형도 ‘자비’로 정당화되었다. “만약 우리가 이단자를 살려두면 그

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여 지옥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를 죽임으로써 우

리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있다. 또한 불의 고통이 그의 영혼을 마지막 순

간에 정화할 수도 있다.”

이는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부르는 완전한 도덕적 전도였다. 어거스틴이 

AD 400년경에 뿌린 씨앗이 1200년대에 이러한 끔찍한 열매를 맺은 것이다.

종교 재판소의 희생자들

종교 재판소는 누구를 공격했는가? 공식적으로는 ‘이단자’였지만 실제로는 

매우 넓은 범위의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알비파 - 첫 번째 대규모 표적

종교 재판소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표적은 알비파였다. 그들은 12-13세기 

남프랑스 특히 툴루즈와 알비 지역에서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다. 알비파의 신

학은 영지주의적 요소를 포함한 이원론이었고 그들은 로마 카톨릭교회의 성

례전 체계, 사제 제도, 교회 조직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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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프랑스에서 알비파의 영향력은 너무 강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카톨릭교회

보다 더 지배적이었으므로 교황청은 알비파를 심각한 위협으로 보았다. 1208

년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는 알비파에 대한 십자군을 선포했는데 이것이 이른

바 ‘알비 십자군’이었다. 전쟁은 1209년부터 1229년까지 이어졌고, 그리스도

인이 그리스도인을 공격한 유럽 내부의 십자군 전쟁이었다.

십자군은 북프랑스의 귀족들이 이끌었고 교황의 사절이 동행했다. 그들은 

남프랑스를 침공하여 도시들을 포위하고 약탈하고 파괴했다.

1209년 베지에(Béziers) 시가 함락되었을 때 십자군이 도시 주민 전체를 학

살했는데 약 2만 명이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카톨릭 신자와 알비파 신자를 

어떻게 구별하느냐는 질문에 교황 특사 아르노 아모리(Arnaud Amalric)는 

악명 높은 말을 남겼다. “모두 죽여라. 모두 죽여라.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을 

아실 것이다.”

십자군 이후 종교 재판소가 남프랑스에 설립되어 남은 알비파를 체계적으로 

색출하고 제거했고 알비파는 14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거의 완전히 사라졌

다. 수만 명이 죽었고 한때 번영하던 남프랑스 문화는 파괴되었다.

왈도파 - 성경으로 돌아가려는 자들

종교 재판소의 또 다른 주요 표적은 왈도파였다. 왈도파는 성경 중심, 일반 

성도 설교, 단순한 교회, 교황권 비판을 특징으로 했다. 그들은 침례교의 많은 

원리들을 실행에 옮긴 사람들이었다.

1184년 베로나 칙령에서 왈도파는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그 뒤 

수백 년 동안 지속적인 박해를 받았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곳곳에

서 왈도파 신자들이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화형당했다.

그러나 왈도파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 그들은 알프스 산맥의 깊은 계곡

들, 특히 이탈리아 피에몬테(Piemonte) 지역으로 도망쳐 숨었다. 그곳에서 그

들은 작은 공동체들을 이루어 살면서 신앙을 지켰다. 그들은 동굴에 모여 밤

에 예배드렸고 성경 구절들을 암송하여 대대로 전했다.

왈도파에 대한 박해는 간헐적으로 계속되었다. 1655년에는 ‘피에몬테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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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절 학살’이라고 불리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사보이 공작의 군대가 왈

도파 마을들을 공격하여 수천 명을 학살했다.

왈도파는 16세기 샤랑콩 회의에서 개신교(칼빈주의 개혁파)와 연합하였으

며, 오늘날까지 이탈리아에 소규모 교단으로 남아 있다. 이들은 중세와 근대 

초기에 카톨릭교회의 반복된 박해 — 특히 피에몬테 지역의 학살 — 를 견디고 

살아남은 공동체로서 종교 자유와 신앙 고백의 역사적 증인으로 평가된다.

성경 번역자들과 성경 소유자들

종교 재판소는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이들을 특별히 표적으로 삼았다. 

로마 교회는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직접 읽는 것을 위험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라틴어 이외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금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왈도파는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로, 위클리프는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며 금지를 뚫고 나아갔다. 이러한 번역 작업은 철저한 비밀 속에

서 이루어졌고, 번역본은 손으로 필사되어 몰래 유포되었다.

그러나 성경을 번역하거나 소유하거나 읽다가 적발되면 종교 재판소에 회부

되었으며, 성경은 불태워지고 소유자는 처벌을 받았다. 끝까지 성경을 포기하

지 않으면 화형을 당하기도 했다. 성경을 사랑한 죄로 목숨을 잃게 되었다.

유대인과 무슬림

종교 재판소는 기독교 내부의 이단만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

과 무슬림에게도 강한 억압을 가했다. 특히 스페인에서는 이러한 박해가 극단

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1492년, 스페인 왕실은 유명한 유대인 추방 칙령을 발

표하여 유대인들에게 단 두 가지 선택만을 남겼다. 카톨릭으로 개종하거나, 

조국을 떠나는 것이었다. 많은 유대인들이 생존을 위해 겉으로는 개종했는데, 

이들은 ‘콘베르소’(conversos, 개종자)라 불렸다. 그러나 종교 재판소는 이 

콘베르소들이 비밀리에 유대교 관습을 지키고 있는지 끊임없이 감시했고, 조

금이라도 의심을 받으면 체포되어 혹독한 심문과 고문을 당했다. 상당수는 

이단자로 판정되어 화형장으로 끌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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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들 역시 동일한 압력을 받았으며 많은 이들이 강제 개종과 추방, 처벌

을 겪어야 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스페인 종교 재판소가 단순한 교회 재

판이 아니라 국가적·민족적 통합을 강요하는 억압 기구로 기능했음을 보여 

준다.

마녀와 지식인들

종교 재판소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단 심판을 넘어 다른 영역에도 깊이 관여

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중세 말과 근대 초에 유럽을 휩쓴 ‘마녀사냥’이

었다. 이 시기에 수만 명이 — 대부분은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들 — 마녀라는 

혐의로 고발되어 고문당하고 화형당했다. 마녀사냥은 단순히 미신적 공포의 

산물이 아니라 종교 재판소가 구축한 고발, 심문, 처형 구조가 광기에 기름을 

부은 결과였다.

종교 재판소는 또한 교회의 가르침과 충돌한다고 여겨지는 지식인들과 과

학자들도 표적으로 삼았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례가 갈릴레오 갈릴레

이(Galileo Galilei, 1564-1642)이다. 갈릴레오는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찰하

면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지지했으나 그의 주장은 지구 중심 우주관을 

고수하던 교황청과 충돌했다.４

1633년, 69세의 노과학자 갈릴레오는 종교 재판소 앞에 서게 되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실제 고문을 당하지는 않았으나, ‘필요하면 형벌을 가할 수 있

다’는 위협 아래 자신의 연구와 관측을 철회하라는 강한 압박을 받았다. 결국 

그는 무릎을 꿇고 지동설을 옹호한 것이 교회 기준에서는 오류라고 인정하도

록 강요받았으며, 지구가 움직인다는 견해를 다시는 가르치지 않겠다고 맹세

４. 지동설과 천동설은 역사적으로는 서로 대립된 개념처럼 여겨졌지만 물리학적으로 보면 두 체계 

모두 기술 가능하다. 현대 과학은 ‘절대적인 정지 기준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었고 

모든 운동은 관측자가 어떤 좌표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상대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우리가 지

구를 기준좌표로 삼으면 태양과 별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천동설의 기술이 가능하고, 태양

을 기준좌표로 삼으면 지구가 공전·자전하는 지동설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즉, 두 모델은 우

주의 실제 구조를 기술하는 정확성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운동을 수학적으로 표현한다는 관점에

서는 모두 성립 가능한 상대적 기술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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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했다. 재판 이후 갈릴레오는 여생을 가택 연금 상태로 보내야 했고, 그의 

저술은 금서 목록에 올라 200년 넘게 금지되었다.

교황청은 무려 1992년에 이르러서야 갈릴레오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잘못

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미 그때는 수백 년 동안 과학과 지성에 가해진 억압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이는 종교 재판소가 단순히 ‘이단 처벌 기관’에 그치지 않

고 지식·과학·사상을 통제하는 기구로 변질되었음을 보여 주는 대표적 사건

이었다.

스페인 종교 재판소 - 공포의 절정 (AD 1478-1834)

종교 재판소의 역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것은 스페인 종교 재판소였다. 스페

인 종교 재판소는 1478년에 설립되어 1834년까지 무려 350년 이상 지속되었

다.

독특한 특징

첫째, 스페인 종교 재판소는 교황이 아니라 스페인 왕이 통제했다. 물론 형

식적으로는 교황의 승인을 받았지만 실제 운영은 왕실의 손에 있었다. 이는 

교회와 국가가 완전히 결합한 형태였다.

둘째, 스페인 종교 재판소는 처음부터 정치적 목적이 강했다. 1492년 페르디

난드 왕과 이사벨라 여왕은 마지막 이슬람 왕국인 그라나다를 정복하면서 레

콘키스타５를 마침내 끝내고 통일 스페인을 건설했다. 그들은 종교적 통일이 

정치적 통일의 기초라고 보았다. 종교 재판소는 스페인을 ‘순수한 카톨릭 국

가’로 만드는 도구였다.

５. 레콘키스타(Reconquista)는 8세기 초 이슬람 세력(무어인)이 이베리아반도를 대부분 점령한 이

후, 스페인 북부의 기독교 왕국들이 조금씩 남쪽으로 영토를 되찾아 간 장기간의 투쟁을 말한다. 

이 과정은 711년 이슬람의 정복으로 시작되어 1492년 마지막 이슬람 왕국인 그라나다가 함락될 

때까지 약 781년 동안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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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스페인 종교 재판소는 특히 잔혹하기로 악명 높았다.

대종교 재판관

스페인 종교 재판소의 첫 번째 대(大)종교 재판관(Grand Inquisitor)은 토

르케마다(Tomás de Torquemada, 1420-1498)였다. 그는 도미니크회 수도사

였고 이사벨라 여왕의 고해 신부였으며 극도로 열정적인 종교 재판관이었다. 

토르케마다는 1483년부터 1498년까지 15년 동안 대 종교 재판관으로 활동했

다. 그는 종교 재판소를 고도로 조직화하고 체계화했고 상세한 지침서를 작

성하여 모든 종교 재판관들이 통일된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토르케마다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형되었는지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다. 보수적인 추정으로도 약 2,000명이 화형당했고 수만 명이 다른 형벌

을 받았다. 토르케마다의 이름은 종교적 광신과 잔혹함의 상징이 되었다.

신앙의 행위 공개 행사

스페인 종교 재판소는 ‘신앙의 행위’라고 불리는 공개 의식을 정교하게 발

전시켰다. 이는 종교 재판소의 판결을 선포하고 형벌을 집행하는 공개 행사였

다.

의식은 아침 일찍 시작되어 하루 종일 계속되었다. 먼저 종교 행렬이 있었다. 

십자가와 깃발을 든 수도사들, 종교 재판관들, 세속 권력자들이 행진했고 그 

뒤를 죄수들이 따랐다. 죄수들은 ‘산베니토’라고 불리는 특별한 옷을 입었는

데, 이는 노란색이나 검은색 옷으로 십자가와 불꽃무늬가 그려져 있었다.

죄수들은 광장의 높은 단상으로 인도되었다. 왕족, 귀족, 성직자, 그리고 수

천 명의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각 죄수의 죄명과 판결이 낭독되고 마지막으

로 형벌이 집행되었다. 화형당할 자들은 도시 밖의 화형장으로 끌려갔고 거기

서 기둥에 묶였으며 장작더미가 그들 주위에 쌓였다.

‘신앙의 행위’는 단순히 형벌 집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교회의 권위를 과시하

는 의식이었고 대중을 위협하는 공개 시위였으며 일종의 종교적 스펙터클이었

다. 군중은 이를 구경거리로 여겼고 때로는 축제 분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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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재판소의 결과

수만 명의 목숨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종교 재판소에 의해 처형된 사람들의 수는 최소 

수만 명에서 많게는 십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화형당한 사람들뿐 아니라 

고문으로 죽은 사람들, 감옥에서 죽은 사람들, 재산을 몰수당하고 굶어 죽은 

사람들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헤아릴 수 없다.

그러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이 겪은 고통이다. 가족에게서 찢

겨나가 감옥에 갇힌 두려움, 고문대 위에서의 비명, 화형대에서의 마지막 기도,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과 수치. 이 모든 것이 “진리를 보호한다.”는 명

분 아래 자행되었다.

지적 활동의 억압

종교 재판소는 유럽의 지적 활동을 심각하게 억압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

를 두려워했다. 교회의 가르침에 의문을 제기하면 이단으로 몰릴 수 있었으므

로 과학적 탐구도, 철학적 사색도, 신학적 논의도 위험했다. 안전한 것은 오직 

교회가 이미 승인한 것만 반복하는 것뿐이었다. 금서 목록이 만들어져 카톨릭 

신자들이 읽어서는 안 될 책들의 목록이 게시되었다. 이 목록은 1559년에 처음 

공식적으로 발표되었고 1966년까지 계속 갱신되었다.

양심의 자유 말살

종교 재판소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완전히 부정했다. 사람은 자기가 진리

라고 믿는 것을 따를 권리가 없었다. 교회가 진리를 정의했고 개인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했다. 의심하거나 질문하거나 다르게 믿는 것은 범죄였다.

이는 신앙의 본질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참된 신앙은 강제될 수 없다. 

신앙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종교 재판소는 외적 복종

만을 요구했고 내적 확신은 무시했으며 그 결과는 위선의 문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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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에 대한 증오

아이러니하게도 종교 재판소는 기독교에 대한 증오를 퍼뜨렸다. 종교 재판

소가 활동했던 지역들, 특히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남부에서 반교권주

의가 강하게 나타났다. 사람들은 교회를 억압의 도구로 보았고 성직자들을 

위선자로 경멸했으며 종교 자체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18세기 계몽주의는 부분적으로 종교 재판소에 대한 반발이었다. 프랑스 혁

명(1789년) 때 교회가 격렬한 공격을 받은 것도 수백 년 동안 쌓인 분노가 폭

발한 것이었다.

복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종교 재판소는 결국 복음에 대한 증오

를 낳았다.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교회가 공포의 도구가 되었다. 십자가

를 지라고 가르쳐야 할 교회가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었다.

교회의 도덕적 권위 상실

종교 재판소는 교회의 도덕적 권위를 회복 불가능하게 파괴했다. 교회는 더 

이상 도덕의 모범이 될 수 없었다. 어떻게 고문하고 죽이는 조직이 사랑을 가

르칠 수 있는가? 어떻게 거짓 고발을 장려하는 조직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가?

종교 재판소의 역사는 교회가 권력을 가질 때 얼마나 타락하는지를 보여 주

는 끔찍한 증거이다.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여야 하는데 지배하는 제국이 되었

다. 교회는 희생하는 존재여야 하는데 희생시키는 존재가 되었다.

결론 - 어거스틴에서 종교 재판소까지, 
그리고 침례교의 부름

국가 교회의 필연적 귀결

어거스틴의 도나투스 논쟁과 중세 종교 재판소는 표면적으로는 서로 다른 

시대의 다른 사건들처럼 보인다. 하나는 4세기 북아프리카의 신학 논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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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는 13-17세기 유럽의 제도적 박해이다. 시간적으로 800년 이상의 

간격이 있고 규모와 조직성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둘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의 다른 표현이다. 어거스틴은 씨앗을 뿌

렸고 종교 재판소는 그 씨앗이 자라난 나무였다. 어거스틴은 이론을 제공했고 

종교 재판소는 그 이론을 실천했다. 어거스틴은 “강제로라도 데려오라.”는 원

칙을 확립했고 종교 재판소는 그 원칙을 제도화했다.

둘 다 동일한 근본적 오류에서 나왔다. 그것은 “교회가 국가 권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교회와 국가가 결합하면, 교회가 칼을 들면, 교회가 

강제할 수 있다면 결국 어거스틴의 논리와 종교 재판소의 현실이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침례교가 정교분리를 그토록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이다. 침

례교는 역사로부터 배웠다. 즉, 교회가 국가 권력과 결탁하는 순간 복음은 사

라지고 폭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배웠다.

신앙은 강제될 수 없다

어거스틴과 종교 재판소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신앙은 강제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고문으로 화형으로 재산 몰수로 사회적 압력으로 사람을 교회에 데려올 수

는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 사람을 진정한 신자로 만들 수는 없다.

참된 신앙은 마음의 문제이다. 그것은 성령님의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

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내적인 영적 경험이며 외적 강제로는 이를 만들어 낼 수 없다.

강제된 신앙은 위선만 낳는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교회에 나오고 신조를 암

송하고 성례전에 참여하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이

익 때문에 사회적 압력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

을 보신다. 하나님께서는 외적 형식이 아니라 내적 진실을 원하신다.

침례교는 이를 이해했다. 그래서 침례교는 신자 침례를 주장한다. 침례는 이

미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자발적으로 받는 것이며 유아에게 강제로 주

어지는 것이 아니다. 침례교는 자발적 교회를 주장한다. 교회는 개인이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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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여 가입하는 공동체이며 국가가 시민을 자동으로 교회 회원으로 만드

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양심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

어거스틴과 종교 재판소는 양심의 자유를 부정했다. 그들은 교회가 진리를 

정의할 권리가 있고 개인은 그것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고 믿었다. 만약 개인

이 거부하면 교회는 강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는 사람을 자유 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조차 사람의 의지를 

강제로 억누르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권유하시고 설득하시고 부르시지만 

강요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문밖에서 두드리시지 문을 부수고 들어오

지 않으신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신다면 교회가 어떻게 그 자유를 침

해할 수 있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택할 권리를 주셨다면 교회가 

어떻게 그 선택을 강요할 수 있는가?

침례교는 양심의 자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믿는다.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 믿을 권리가 있다. 설령 그가 잘

못 믿는다 하더라도 그의 양심을 강제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교회는 진

리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다. 그러나 강제할 수는 없다.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한다

어거스틴과 종교 재판소의 역사는 왜 정교분리가 필수적인지를 보여 준다. 

교회와 국가가 결합하면 필연적으로 폭력이 나타난다. 왜냐하면 국가의 본질

적 도구는 강제력, 즉 칼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외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 국가는 범죄를 처벌하고 법을 

집행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물리적 힘을 사용할 권

리가 있다. 이것이 로마서 13장이 말하는 국가의 역할이다.

그러나 교회는 완전히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다. 교회는 영적 변화를 추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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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신자들을 양육한

다. 교회의 도구는 칼이 아니라 사랑이고 강제가 아니라 설득이고 폭력이 아니

라 희생이다.

만약 교회가 국가의 칼을 빌리면 교회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 교회

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세상의 왕국이 된다. 교회는 더 이상 섬기

는 자가 아니라 지배하는 자가 된다. 교회는 더 이상 십자가를 지는 자가 아니

라 십자가를 지우는 자가 된다.

침례교는 교회와 국가가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고 

믿는다. 국가는 시민의 외적 질서와 안전을 지키고 교회는 신자의 영적 성장과 

복음 전파를 추구한다. 둘은 협력할 수 있지만 하나로 결합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교회를 통제해서는 안 되고 교회는 국가 권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침례교의 외침 - 다시는 어거스틴의 길을 가지 말라

침례교는 어거스틴과 종교 재판소의 역사로부터 깊은 교훈을 얻었다. 침례

교의 선조들과 왈도파와 재침례교인들은 종교 재판소의 희생자들이었다. 그

들은 화형대에서 물속에서 칼 아래에서 죽어갔다.

그들의 피는 침례교인들에게 외친다. “다시는 그 길을 가지 말라. 다시는 교

회가 칼을 들지 말라. 다시는 신앙을 강제하지 말라.”

침례교의 역사를 쓰면서 우리가 어거스틴과 종교 재판소를 자세히 살펴본 

이유가 여기 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고발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다.

오늘날에도 유혹은 여전히 존재한다. 교회가 정치적 권력을 추구하고 국가

의 힘을 빌려 ‘기독교 국가’를 만들고 법으로 도덕을 강제하려는 유혹 말이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한다. 그 길의 끝에는 어거스틴의 논리와 종교 재

판소의 화형대가 있다고.

침례교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권력이 아니라 섬김의 길, 강제가 아니라 사랑

의 길, 칼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다. 이것이 쉬운 길은 아니다. 때로는 소수가 

택하는 길이고 박해받는 길이고 오해받는 길이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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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신 길이고 사도들이 간 길이고 순교자들이 간 길이다.

어거스틴은 천주교 교리를 확립한 신학자였다. 그의 많은 가르침들 중에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도 있다. 그러나 도나투스파 논쟁에서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고 그 실수는 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그의 철학과 사고 등은 존중하면서도 그의 실수로부터 배워

야 한다.

종교 재판소는 끝났다. 마지막 스페인 종교 재판소는 1834년에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오늘날 로마 카톨릭교회조차 종교 재판소가 잘못이었음을 인정

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2000년에 종교 재판소를 포함한 교회의 과거 

잘못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도가 아니라 원리이다. 종교 재판소라는 제도는 사라

졌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원리, 즉 “교회가 국가 권력을 사용하여 신앙을 

강제할 수 있다.”는 원리는 여전히 위험하다. 이 원리를 거부하고 정교분리와 

양심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침례교의 사명이다.

침례교 역사는 권력에 맞선 교회의 이야기이다. 그것은 칼에 맞선 십자가의 

이야기이고 강제에 맞선 자유의 이야기이다. 어거스틴과 종교 재판소의 역사

는 우리에게 이 사명이 왜 중요한지를 뼈아프게 일깨워 준다.

우리는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교회에게 우

리의 시대에게 이 교훈을 전해야 한다.

교회가 칼을 드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신앙이 강제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양심이 억압되는 순간, 복음은 사라진다는 것을.

이것이 침례교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이것이 침례교 역사를 쓰는 이유이다. 

어거스틴과 종교 재판소는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

리고 그 교훈 위에 침례교는 ‘해야 할 것’을 세웠다.

성경의 권위, 신자 침례, 자발적 교회, 회중 정치, 정교분리, 양심의 자유,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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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의 자유. 이것들은 단순히 한 교단이나 교파의 특징이 아니다. 이것들은 피

로 쓰인 원칙들이다. 화형대에서 고문실에서 감옥에서 강물에서 죽어간 수많

은 증인들의 피로 확증된 진리들이다. 우리는 이 유산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지켜야 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한다.

역사는 반복된다. 만약 우리가 과거로부터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것이다. 어거스틴과 종교 재판소의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한

다. 침례교 역사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 준다.

오늘날 우리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어거스틴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침

례교 순교자들의 길을 갈 것인가?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널찍하여 거기

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것을 찾

는 자들이 적으니라. (마 7:13-14)

침례교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했다. 그것은 때로 외로운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어거스틴과 종교 재판소는 우리에게 넓

은 길의 끝이 어디인지를 보여 주었다. 이제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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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종교 재판소가 남긴  
핵심 질문 일곱 가지

1. 나는 진리를 위해서라면 강제도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신앙이나 도덕을 이유로 타인에게 압력이나 강제를 행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야 한다.

2. 나는 타인의 양심을 존중하는가, 아니면 획일성을 강요하는가?

교단·가정·전통을 이유로 다른 사람의 양심 활동을 억누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

봐야 한다.

3. 내가 하는 비판과 고발이 ‘종교 재판소’와 비슷하지는 않은가?

정의라는 명분 아래 타인의 평판을 훼손하거나 집단 비난을 조장하고 있지는 않은

지 돌아봐야 한다.

4. 나는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쉽게 ‘이단’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성경적 기준 없이 다른 교단 신자들을 낮게 보거나 잘못된 신앙으로 단정하지 않는

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5. 나는 강력한 권력을 추구할 때 그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는가?

교회가 정치·제도적 영향력을 추구할 때 역사적 오용과 타락의 전철을 밟지 않는지 

경계해야 한다.

6. 나는 고통받는 소수자의 입장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힘없는 자, 소수자, 약자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의식적

으로 무조건 권력 편에 서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

7. 나는 양심의 자유가 왜 중요한지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자기 양심에 따라 믿고 행동할 자유를 기꺼이 인정하고 있는지 살펴봐

야 한다.

Check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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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 속의 등불

선구자들의 등장 

Chapter 6

AD 1170-1415

앞 장에서 우리는 교황권과 국가 권력이 결합했을 때 교회가 얼마나 잔혹해

질 수 있는지를 보았다. 종교 재판소는 양심을 꺾고, 성경을 읽으려는 사람들

을 이단으로 정죄해 형장의 이슬로 보내는 도구가 되었다. 중세 말 유럽은 겉

으로는 웅장한 성당과 교회 권세로 빛났지만, 실제로는 성경이 가려지고 복음

이 왜곡된 깊은 어둠의 시대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전체가 어둠으로만 채워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

으셨다. 가장 타락한 순간, 가장 강력한 억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자신의 

증인들을 남겨 두셨다. 제도권 교회가 부패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움직일 때에

도, 성경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 양심과 진리를 따르려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이 장은 그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루터 이전 100년, 200년, 혹은 300년 앞서 

종교 개혁의 원리인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전 성도 제사장직’을 발견하고 선

포했던 사람들. 그들은 교황권에 맞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걸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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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외침은 훗날 종교 개혁과 침례교 운동의 기초가 되었다. 이들은 어둠 

속에서 꺼지지 않은 등불들이었다.

종교 개혁의 선구자들: 어둠을 가른 최초의 빛

1170년, 프랑스 리옹의 한 부유한 상인이 거리에서 갑자기 쓰러져 죽어 가는 

사람을 보았고 그 광경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는 집으로 돌

아가 자신에게 물었다. “만약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의 

이름은 피터 왈도였다.

1370년경,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한 신학자가 라틴어 성경을 연구하다가 놀

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교회가 가르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이 너무나 달

랐다. 그는 평생을 바쳐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이름은 존 

위클리프였다.

1402년, 보헤미아 프라하의 한 젊은 사제가 위클리프의 책을 읽고 깊은 감

동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설교단에서 교황청의 부패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다. 수천 명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다. 그의 이름은 얀 후스

였다.

이것이 중세 말의 모습이었다. 로마 카톨릭교회가 권력과 부패의 절정에 이

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증인들을 남겨 두셨다. 어둠이 가장 깊

을 때 별빛이 가장 밝게 보이듯 교회가 가장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감한 

사람들을 일으키셨다.

12세기부터 15세기에 걸쳐 유럽 곳곳에서 용감한 사람들이 일어나 부패한 

교회 체제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나중에 ‘종교 개혁의 선구자들’로 불

리게 된다. 이들이 없었다면 16세기 종교 개혁도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들은 카톨릭 제국의 심장부에서 목숨을 걸고 성경의 진리를 외쳤다.

이들은 마르틴 루터보다 100년, 200년, 심지어 300년을 앞서 종교 개혁의 핵

심 원리들을 발견하고 선포했다. 그들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전 성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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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직’을 외쳤다. 그들은 교황권의 부패를 폭로했고 성례전 중심의 구원론

을 거부했으며 일반 성도의 권리를 주장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모든 것 때문

에 화형대에서 죽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명확했다. 첫째, 그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했다. 

전통이나 교황의 권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종 권위라고 선언

했다. 둘째, 그들은 교황권과 사제 계급의 부패를 비판했다. 셋째, 그들은 단

순하고 순수한 신약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 넷째, 그들은 이 모

든 것 때문에 혹독한 박해를 받았다.

그리고 다섯째, 이들의 많은 원리들이 후에 침례교가 주장하게 될 원리들과 

놀랍도록 일치했다. 이들은 침례교 역사의 서곡이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

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준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대에도 자신의 증인들을 남

겨 두신다는 것, 그리고 진리는 결코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왈도파 - 알프스 산맥의 증인들 (1170년경부터)

한 상인의 회심

왈도파의 시작은 한 부유한 상인의 극적인 회심에서 비롯되었다. 피터 왈도

(Peter Waldo, 1140-1218년경)는 프랑스 리옹에서 매우 성공한 상인이었다. 

그는 부유했고, 존경받았으며, 사회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나 

1170년경 어느 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한 가지 설명에 따르면 왈도는 거리에서 친구가 갑자기 쓰러져 죽는 것을 목

격했다. 또 다른 설명에 따르면 그는 음유 시인이 성인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노래하는 것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 어느 쪽이든 그는 영원에 대해 깊이 생각

하게 되었다. “만약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이 그를 

사로잡았다.

왈도는 성경을 읽고 싶었다. 그러나 라틴어를 모르는 그가 읽을 수 있는 성

경은 없었다.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만 존재했고 일반 성도가 성경을 소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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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조차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왈도

는 부유했기 때문에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돈으로 두 명의 

사제를 고용하여 성경의 일부를 라틴

어에서 프랑스어로 번역하게 했다. 특

히 복음서와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들

이 번역되었다.

성경을 읽은 왈도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

하신 것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

서 네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

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매”(마 19:21).

또한 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하신 말씀을 읽었다. “너희는 가

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병든 자들을 고

쳐 주고 나병 환자들을 정결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일으키고 마귀들을 내쫓

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돈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놋을 준비

하지 말고 여행을 위해 짐 보따리나 덧옷 두 벌이나 신이나 또 지팡이들을 준

비하지 말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마 10:7-10).

왈도는 이 말씀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고 즉시 순종하기로 결심했다. 그

는 자신의 사업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아내에게 충분한 재산을 남겨 주어 생

활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재산은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

는 거리로 나가 빵을 나누어 주고 돈을 나누어 주었으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1173년경 왈도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새로운 삶을 선언했다. 그는 화려한 옷

을 벗고 단순한 옷을 입었다. 그는 거리와 광장에서 설교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외쳤다. 그는 교회의 부패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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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사제들의 탐욕을 폭로했으며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호소했다.

‘리옹의 가난한 자들’의 탄생

왈도의 진정성과 열정이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

겨나기 시작했다. 남자들과 여자들이 그의 본을 따라 자신들의 재산을 나

누어 주고 복음 전파에 헌신했다. 이들은 ‘리옹의 가난한 자들’ 또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불렸고 나중에는 창시자의 이름을 따서 ‘왈도파’

(Waldensians)로 알려지게 되었다.１

이들은 놀라운 방식으로 조직되었다. 그들은 둘씩 짝을 이루어 다녔는데, 예

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방식을 따른 것이었다. “그분께서 열두 제자를 부

르사 그들을 둘씩 둘씩 보내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시고”(막 6:7). 한 쌍은 보통 남자 둘 또는 여자 둘로 구성되었다. 그

들은 맨발로 다니거나 간단한 샌들을 신었고 단순한 옷을 입었다. 그들은 돈

을 가지지 않았고 사람들의 환대에 의존했다.

그들은 마을에서 마을로, 도시에서 도시로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그들은 거

리에서 설교했고 시장에서 가르쳤으며 가정을 방문했다. 그들은 성경 구절들

을 암송했는데 많은 왈도파 전도자들은 신약 성경 전체를 암기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또한 왈도가 번역한 프랑스어 성경의 필사본들을 가지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읽어 주었다.

왈도파는 빠르게 확산되었다. 리옹에서 시작된 운동은 프랑스 남부 전역으

로 퍼져 나갔고 곧 이탈리아 북부, 독일, 스페인, 보헤미아까지 확산되었다. 수

천 명이 왈도파에 가입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왈도파가 카톨릭교회보다 더 많

은 추종자를 가지게 되었다.

１. 왈도파(Waldensians)는 후대에는 주로 알프스 산지, 특히 이탈리아 피에몬테(Piemonte)와 프

랑스와 스위스 접경지대에 정착하여 살아갔다. 이 지역의 프랑스어 계열 방언에서는 왈도파를 자

연스럽게 ‘보두아’(Vaudois)라고 불렀는데, 이는 ‘Waldensians’의 지역적·언어적 변형으로 같

은 공동체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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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도파의 신앙과 실천

왈도파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첫째, 그들은 성경을 절대적 권위로 삼았다. 

이것이 그들의 모든 신념과 실천의 기초였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

니까?”라고 물었다. 만약 어떤 교리나 관습이 성경에 없다면 그들은 그것을 거

부했다.

그들은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했다. 왈도의 프랑스어 번역이 시작이었고 곧 

이탈리아어, 독일어, 스페인어 번역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번역은 모두 손으로 

베껴야 했기 때문에 매우 귀했다. 한 권의 성경을 필사하는 데 몇 달이 걸렸지

만 왈도파는 이 일에 헌신했다. 그들은 숨어서 밤낮으로 성경을 필사했다.

그들은 성경을 암송했다. 왈도파 공동체에서는 어린아이들부터 성경을 외우

기 시작했다. 시편, 복음서, 서신서의 장들을 통째로 암기했다. 이는 박해 시대

에 매우 중요했다. 성경책을 빼앗길 수 있었지만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은 빼

앗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성경에 없는 것들을 거부했다. 연옥은 성경에 없으므로 거부했다. 면

죄부는 성경에 없으므로 거부했다. 마리아 숭배와 성인 숭배는 성경에 없으므

로 거부했다. 사제의 죄 용서 권한은 성경에 없으므로 거부했다. 화체설은 성

경에 없으므로 거부했다. 유품 숭배, 성지 순례, 수도원 제도 등도 모두 성경에 

없다고 보아 거부했다.

둘째, 그들은 일반 성도 설교를 실천했다. 

이는 당시로서는 극도로 급진적인 주장이었다. 로마 카톨릭교회는 안수받

은 사제만이 설교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일반 성도가 설교하는 것은 교회의 

권위를 침해하는 것이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며 이단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그러나 왈도파는 “사도 시대에는 어떠했습니까?”라고 질문했다. 그리고 성

경을 근거로 이렇게 답했다. “초대 교회에서는 모든 신자가 증언했습니다. 빌

립은 안수받은 사도가 아니었지만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행 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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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일반 성도였지만 아볼로를 가르쳤습니다(행 18:26). 

성경은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

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벧전 2:9)라고 말합니다. 성

경은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는데 어째서 일반 성도는 설교할 

수 없습니까?”

왈도파는 남자와 여자 모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는 더욱 파

격적이었다. 당시 여성이 공개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왈도파 여성들도 짝을 이루어 다니며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다.

셋째, 그들은 예배를 단순하게 드렸다.

왈도파의 예배를 로마 카톨릭의 화려한 미사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극명했

다. 카톨릭 미사는 웅장한 성당에서 드려졌다. 왈도파는 가정이나 헛간이나 

숲속에서 모였다. 카톨릭 미사는 화려한 제의, 금으로 된 성배, 향, 촛불, 종으

로 가득했다. 왈도파의 예배는 아무런 의식 도구 없이 단순했다. 카톨릭 미사

는 라틴어로 진행되어 일반 성도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왈도파는 자국어로 

예배드렸다. 카톨릭 미사의 중심은 사제가 집례하는 화체설이었다. 왈도파 예

배의 중심은 성경 낭독과 설교였다.

왈도파의 전형적인 예배는 이러했다. 그들은 비밀리에 어느 가정에 모였다. 

대개 밤에 모였고 문을 잠그고 밖에 망을 보는 사람을 세웠다. 예배는 기도로 

시작되었다. 그다음 성경이 낭독되었다. 필사본을 가진 사람이 읽거나 아니면 

암송한 사람이 구절들을 암송했다. 그다음 설교와 가르침이 있었다. 그들은 

함께 토론하고 질문하고 서로 권면했다. 그 뒤 그들은 간단한 찬송을 부르고 

기도로 마쳤다. 때로는 주의 만찬을 기념했는데, 이는 단순하게 빵과 포도즙

(포도주)을 나누는 것이었다.

넷째, 그들은 교황의 권위를 부정했다.

왈도파는 교황이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라는 주장을 성경에서 찾을 수 없다

고 했다. 그들은 이렇게 논증했다. “만약 베드로가 로마의 첫 번째 주교였다면 

왜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 간 것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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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베드로가 로마에 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

회에 보낸 편지인데 베드로를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로마 교

회의 지도자였다면 이것이 가능합니까?”

더 중요하게, 그들은 교황청의 현실을 보았다. 교황들은 부유했고 교황들

은 전쟁을 일으켰으며 교황들은 왕들과 권력을 다투었고 교황들은 면죄부를 

팔았다. 이것이 어떻게 가난하고 온유한 어부였던 베드로의 후계자일 수 있는

가?

왈도파는 교황청의 부패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들은 교황이 적그리스도

일 수 있다고 암시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주장이었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

았다.

다섯째, 그들은 경건한 삶을 강조했다.

왈도파는 단순히 교리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실천하려 했다. 

그들은 거짓 맹세를 거부했다. 성경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왕좌이기 때문이요.”(마 

5:34)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다. 중세 

사회에서 맹세는 법적 체계의 일부였다. 재판에서 증언하려면 맹세해야 했다. 

봉신이 되려면 영주에게 충성 맹세를 해야 했다. 왈도파가 맹세를 거부한 것은 

사회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졌다.

그들은 살인을 거부했다. 이것도 성경적 확신에서 나왔다. “살인하지 말라.”

(출 20:13)는 명령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기를 

거부했고 사형을 집행하는 것도 거부했다. 이는 그들을 비애국자로 낙인찍히

게 만들었다.

그들은 청빈한 삶을 실천했다. 왈도파 전도자들은 자기 손으로 일하며 겸손

하게 살며 사치를 피했다. 그들은 정직하게 장사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

다. 그들의 삶이 그들의 설교를 증명했다.

교회의 반응 - 박해의 시작

로마 카톨릭교회의 반응은 처음에는 다소 모호했다. 1179년 제3차 라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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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회에서 왈도와 그의 동료들은 교황 알렉산더 3세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허락을 구했다. 교황은 그들의 청빈 서약은 칭찬했지만 설교에 대해

서는 지역 주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리옹의 대주교는 허

락을 거부했다. 왈도파는 주교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설교하며 이렇게 대

답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느

니라”(행 5:29).

1184년 베로나 공의회에서 교황 루키우스 3세는 왈도파를 공식적으로 이단

으로 정죄했고 그 결과 왈도와 그의 추종자들은 파문되었다. 이는 단순히 교

회에서 쫓겨난다는 의미가 아니고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당한다는 의미였다. 

파문당한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고 그들의 재산은 몰수될 수 있었다. 

그들을 해치거나 죽여도 범죄가 아니었다.

박해가 시작되며 프랑스와 이탈리아 북부에서 왈도파 사냥이 벌어졌다. 종

교 재판소가 설립되어 왈도파를 색출하기 시작했고 체포된 왈도파 신자들은 

고문을 받았다. 그들은 회개하고 동료들을 밀고하라는 강요를 받았으며, 회

개를 거부하는 자들은 화형당했다.

수백 명이 화형대에서 죽어갔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며 죽었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며 죽었다. 그들은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진리를 위

해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알프스로 도피함

생존자들은 도망쳐야 했고 많은 왈도파 신자들이 알프스 산맥의 깊은 계곡

으로 피신했고 특히 이탈리아 피에몬테 지역의 계곡들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었

다. 이 계곡들은 접근하기 어려웠고 험준한 산들로 둘러싸여 있었으므로 추적

자들이 찾기 힘들었다.

그곳에서 왈도파는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다. 그들은 농사를 짓고 양

을 치고 간단한 공예품을 만들어 생계를 유지했다. 그들은 여전히 성경을 필

사했고 여전히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으며 여전히 비밀리에 모여 예배를 드

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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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속 깊은 곳에 있는 동굴들이 그들의 교회가 되었다. 그들은 밤에 모였다. 

낮에는 너무 위험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작은 소리로 찬송했다. 멀리서 들릴

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촛불 하나만 켜고 성경을 읽었다. 불빛이 

밖으로 새어 나갈까 봐 조심했기 때문이다.

왈도파는 또한 비밀 네트워크를 유지했다. 그들은 박해가 약한 지역으로 전

도자들을 계속 파송했다. 이 전도자들은 상인으로 위장하거나, 행상인으로 

위장하거나, 일꾼으로 위장했다. 그들은 왈도파 신자들의 집을 방문했고 비

밀 표시를 통해 서로를 알아보았으며 성경을 전달했고 소식을 나누었다.

왈도파의 지속과 확산

놀랍게도 천주교의 박해는 왈도파를 없애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은 더 널리 

퍼져 나갔다. 피난민들이 각지로 흩어지면서 왈도파의 가르침도 함께 전파되

었다.

프랑스 남부, 특히 프로방스와 도핀 지역에 왈도파 공동체들이 형성되었다. 

이탈리아에서는 피에몬테 계곡들 외에도 롬바르디아, 칼라브리아 지역에도 왈

도파가 있었다. 독일 남부와 오스트리아에도 왈도파가 퍼졌다. 보헤미아(현

재 체코)에도 왈도파가 전파되어 나중에 얀 후스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심지

어 스페인과 폴란드에도 왈도파 신자들이 있었다.

왈도파는 수백 년 동안 살아남았다. 그들은 13세기, 14세기, 15세기를 거쳐 

16세기 종교 개혁 시대까지 계속 존재했다. 박해는 간헐적으로 계속되었다. 특

히 1655년 ‘피에몬테의 부활절 학살’은 끔찍했다. 사보이 공작의 군대가 피에

몬테 계곡의 왈도파 마을들을 공격하여 수천 명을 학살했는데, 이때 여자들

과 어린이들까지 무자비하게 살해되었다.

그러나 왈도파는 살아남았다. 16세기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왈도파는 개

신교 개혁자들과 연합했다. 그들은 마침내 숨어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

다. 그들은 칼빈과 접촉했고 개혁 신학을 받아들였으며 개신교의 일부가 되었

다.

오늘날까지 이탈리아에는 왈도파 교회가 존재한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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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8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박해와 학살을 견디고 살아

남은 증인들이다.

왈도파와 침례교의 연결

왈도파는 침례교와 놀라울 만큼 유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다.

1. 성경 중심: 왈도파는 성경만이 최종 권위라고 믿었다. 이는 침례교의 핵심 

원리이다.

2. 일반 성도의 권리: 왈도파는 안수받지 않은 일반 성도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다고 믿었다. 침례교도 전 성도 제사장을 믿는다.

3. 단순한 예배: 왈도파는 화려한 의식을 거부하고 단순한 예배를 드렸다. 

침례교도 의식주의를 거부한다.

4. 교황권 거부: 왈도파는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침례교도 교회 

위에 교황이나 다른 인간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5. 정교분리 정신: 왈도파는 교회가 세속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 

비록 완전한 정교분리 원칙을 확립하지는 못했지만 그 방향을 향하고 있었

다. 침례교는 정교분리를 명확히 주장한다.

물론 왈도파는 침례교와 완전히 같지 않았다. 그들은 유아 세례를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고 회중 정치를 확립하지 못했다. 그들의 조직은 순회 전도자

들을 중심으로 했다. 그러나 그들의 핵심 원리들, 특히 성경의 권위, 모든 성도

의 제사장직, 단순한 교회에 대한 강조는 후에 침례교가 주장하게 될 원리들

과 일치했다.

일부 침례교 역사가들은 왈도파를 침례교의 직접적인 선조로 보았으며, 이

를 계승설이라 불렀다. 이 관점은 사도 시대부터 침례교와 유사한 교회들이 

끊임없이 존재해 왔고, 왈도파가 그 흐름 가운데 하나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역사적 자료를 살펴보면 이러한 직접적인 계승 관계를 입증할 만한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 왈도파는 신약 교회의 원리로 돌아가려는 운동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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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침례교 역시 독립적으로 같은 원리로 돌아가려 한 운동이라는 공통점이 있

을 뿐이다. 결국 두 집단이 비슷한 결론에 이른 이유는 동일한 성경을 읽고 해

석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왈도파는 침례교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

들은 종교 개혁 이전에 신약 교회의 순수성을 회복하려 했던 가장 중요한 운

동 가운데 하나였다. 그들의 용기와 헌신, 그리고 박해 속에서 겪은 고난은 후

대 침례교인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

존 위클리프(1320-1384) - 영국의 ‘종교 개혁 새벽별’

14세기 영국은 격동의 시대였다. 1348-1349년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었고 영

국 인구의 약 삼분의 일이 죽었다. 이 재앙은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다. 노동력 

부족으로 농노들의 지위가 향상되었고 봉건 제도가 약화되기 시작했다. 사람

들은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다. “왜 이러한 재앙이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하나

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동시에 교회의 부패는 절정에 달했다. 14세기는 교황이 로마가 아니라 프랑

스 아비뇽에 ‘포로’로 잡혀 있던 시기였다(아비뇽 유수라고 함).２ 교황청은 프

랑스 왕의 영향 아래 있었고 정치적 도구가 되어 있었다. 영국 사람들은 교황

청이 프랑스 편을 든다고 느꼈고 따라서 교황권에 대한 반감이 컸다. 게다가 

영국 교회는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 영국 토지의 약 사분의 일

２. 아비뇽 유수(Avignon Captivity)는 1309-1377년, 약 70년 동안 로마 교황청이 프랑스 남부의 

아비뇽으로 옮겨가 머물렀던 시기를 말한다. 아비뇽 유수가 일어난 이유는 주로 프랑스 왕권의 

정치적 압력과 교황권의 약화 때문이며 대표적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와

의 갈등 이후, 프랑스 왕 필리프 4세는 교황청을 자국의 영향권 안에 두려 했고, 결국 클레멘스 5

세를 아비뇽으로 이전하도록 압박했다. (2) 당시 로마는 내부 분쟁과 폭력 사태가 심해 교황들이 

안전하게 거주하고 통치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었다. (3) 중세 말 교황권은 유럽 국가들

의 힘이 커지면서 더 이상 절대적 권위를 유지하기 어려웠고 그 결과 강대국에 의존하는 경향이 생

겼다.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되어 교황청은 약 70년 동안 프랑스 왕 영향력 아래 머물게 되었고 역

사적으로 이를 ‘교황권의 유수’, 즉 포로 상태라고 부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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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회 소유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주교들과 수도원장들은 세속 영주들만큼 

부유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가 청빈과 검소를 설교하는 것은 위선으로 보

였다. 이러한 시대에 존 위클리프가 등장했다.

존 위클리프 - 학자에서 개혁자로

존 위클리프(John Wycliffe, c.1320-1384)

는 잉글랜드 요크셔에서 태어났다. 그는 옥스퍼

드 대학에서 공부했고 뛰어난 학자로 인정받았

다. 그는 철학, 신학, 법학에 정통했다. 그는 발

리올 칼리지의 학장이 되었고, 나중에는 옥스퍼

드 대학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학 교수 중 한 명

이 되었다.

처음에 위클리프는 정통 카톨릭 신학자였다. 

그러나 점차 교회의 문제점들을 보게 되었고 성

경 연구를 통해 교회의 가르침이 성경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용감하게 자신의 확신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기 시작했다.

위클리프의 혁명적 주장들

위클리프의 주장들은 당시로서는 극도로 급진적이었다. 그가 주장한 핵심 

원리들을 살펴보겠다.

첫째, 그는 성경만이 최종 권위라고 선언했다. 이것이 그의 모든 개혁 사상의 

기초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성경은 신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교황도, 공의회도, 성인들도, 교회의 전통도 성경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이는 ‘오직 성경’이라는 종교 개혁의 핵심 원리였는데 위클리프는 마르틴 루

터보다 150년 앞서 이 원리를 주장한 것이다. 그는 성경과 충돌하는 모든 교

리와 관습을 거부했다. 만약 어떤 것이 성경에 없다면 그것은 필수적이지 않

존 위클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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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만약 어떤 것이 성경에 반대된다면 그것은 거짓이라고 했다.

둘째, 그는 교황권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위클리프는 교황의 세속적 권력이 

성경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교황이 어

떻게 세속 군주처럼 영토를 다스리고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가?

위클리프는 교황의 영적 권위도 의문시했다.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라는 

주장이 성경에 없다고 했고 더 나아가 교황이 적그리스도일 수 있다고까지 말

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교황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와 반대로 

행동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다.” 이

는 매우 위험한 주장이었다.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사형에 해당

하는 이단이었다. 그러나 위클리프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셋째, 그는 화체설을 부정했다. 화체설은 카톨릭 신학의 핵심으로서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면 그것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교리

였다. 이는 사제를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로 만들었고 사제 계급의 권위를 

정당화했다.

위클리프는 이것이 성경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예수

님께서 “빵을 집어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

것은 너희를 위해 준 내 몸이니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눅 22:19)고 

하셨다. ‘기억하는 것’은 상징을 의미하며, 따라서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지 문자 그대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위클리프는 이렇게 논증했다. “만약 빵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로 변한다면, 

왜 여전히 빵처럼 보이고, 빵처럼 맛이 나고, 빵처럼 느껴지는가? 그렇다면 하

나님께서 우리의 감각을 속이신다는 말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만하시

는 분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는다.”

화체설을 부정한 것은 카톨릭 신학 전체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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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설이 무너지면 미사의 의미가 바뀌고 사제의 필요성이 약화되며 성례전 중심

의 구원론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넷째, 그는 사제 계급을 비판했다. 위클리프는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라고 

가르쳤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

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

게 하려 함이라”(벧전 2:9). 만약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라면 특별한 사제 계급

이 왜 필요한가?

위클리프는 신약 성경에 사제 계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초대 교회에는 장로

들과 감독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특별한 계급이 아니었다. 그들은 회중에서 선

출된 지도자들이었고 다른 신자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위클리프는 사제가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진다는 주장을 거부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사제는 단지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할 뿐

이지 실제로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

다섯째, 그는 교회의 재산과 세속적 권력을 비판했다. 위클리프는 교회가 땅

과 부를 소유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가

난했고 초대 교회는 재산을 서로 나누었다. 그런데 중세 교회는 유럽에서 가

장 큰 지주가 되었다.

위클리프는 이렇게 논증했다. “교회는 영적 사명을 가진 조직이다. 교회의 무

기는 칼이 아니라 말씀이다. 교회의 보화는 금이 아니라 복음이다. 만약 교회

가 세속적 부와 권력을 추구한다면, 교회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다.”

그는 국가가 교회의 재산을 몰수할 권리가 있다고까지 주장했다. 만약 교회

가 부패하고 사명을 저버렸다면, 국가는 그 재산을 가져다가 올바르게 사용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급진적인 주장이었고 많은 세속 권력자들이 

위클리프를 지지하게 만든 이유 중 하나였다.

여섯째, 그는 국가 교회 제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위클리프는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그는 이렇게 결론지었다. 참된 교회는 건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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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직이 아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보이지 않는 공동

체이다.

위클리프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구분했다. 보이는 교회는 

지상의 조직된 교회로서 여기에는 참된 신자들도 있지만 가짜 신자들도 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진정한 선택받은 자들의 공동체이

다. 이는 국가 교회 개념을 약화시켰다. 만약 참된 교회가 보이지 않는 것이라

면 지상의 어떤 조직도 ‘참된 교회’라고 주장할 수 없다. 교황도, 공의회도, 국

가 교회도 보이지 않는 교회와 동일시될 수 없다.

위클리프의 가장 위대한 공헌 - 성경 번역

그러나 위클리프의 가장 위대하고 지속적인 공헌은 성경 번역이었다. 위클리

프는 일반 성도들이 자기 언어로 성경을 읽을 권리가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이며 사제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

님의 말씀은 백성들에게 숨겨져서는 안 된다.”

위클리프와 그의 동료들은 성경을 라틴어 불가타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방대

한 작업을 시작했는데,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당시 영어는 아직 표준화

되지 않았고 신학 용어들을 영어로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인쇄술이 아직 

발명되기 전이었으므로 모든 성경을 손으로 필사해야 했다.

1382년경, 신약 성경의 영어 번역이 완성되었다. 1388년경, 구약 성경도 완성

되어 최초의 완전한 영어 성경이 탄생했다.３

위클리프 성경은 빠르게 퍼져 나갔다. 비록 손으로 베껴야 했기 때문에 매우 

３. 이는 영국 교회사에서 기념비적인 사건이었다. 위클리프는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 대

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서방 교회에서 통용되던 제롬의 라틴어 불가타(Vulgate)

를 기반으로 영어 성경을 번역했다. 중세 시대 서유럽에서는 원어 성경을 직접 연구할 수 있는 학

문적 환경이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라틴어 불가타를 성경의 표준 텍스트

로 사용했다. 따라서 위클리프의 번역은 불가타를 영어로 옮긴 것이지만, 그 목적은 평범한 백성

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국어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

한 전환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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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쌌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간절히 원했다. 한 권의 성경을 사기 위해 농부가 

헛간을 팔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부유한 사람은 한 권을 소유했고 가난

한 사람들은 여러 명이 함께 돈을 모아 한 권을 사서 돌려 읽었다. 어떤 사람

들은 성경의 일부만이라도 소유하려고 개별 책들을 구입했다.

사람들은 위클리프 성경을 열정적으로 읽었다. 저녁에 가족들이 모여 촛불 

아래서 성경을 읽었다. 이웃들이 함께 모여 성경을 읽는 사람의 말을 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구절들을 암기했다. 처음으로 영국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창 1:1)를 읽을 수 있게 되었

다.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

니”(요 3:16)를 자기 언어로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교회는 이를 큰 위협으로 보았다. 1408년 옥스퍼드 공의회는 주교의 허락 

없이 영어 성경을 소유하거나 읽는 것을 금지했다. 영어 성경은 압수되어 불태

워졌고 영어 성경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단으로 고발되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다. 성경은 이미 백성들에게 전해졌고 그 영향은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롤라드 - ‘가난한 설교자들’

위클리프의 추종자들은 ‘롤라드’(Lollards)라고 불렸다. 이 이름의 정확한 

유래는 불분명하다. 한 가지 가능성은 네덜란드어 ‘lollen’(중얼거리다)에서 

왔다는 것이다. 아마도 그들이 영어로 기도하고 성경을 암송하는 것을 조롱

하여 ‘중얼거리는 사

람들’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또 다른 가능

성은 ‘lolium’(가라

지)이라는 라틴어에

서 왔다는 것이다. 그

들을 가라지, 즉 나쁜 

씨앗으로 본 것이다.

롤라드는 위클리프 위클리프와 롤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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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르침을 열정적으로 실천했다. 그들 중 일부는 ‘가난한 설교자들’로 알려

진 순회 전도자들이었다. 이들은 위클리프의 제자들로 옥스퍼드에서 훈련받

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검소한 옷을 입고 지팡이를 들고 맨발이나 간단한 

샌들을 신고 영국 전역을 다니며 설교했다.

그들은 마을 광장에서 설교하고 시장에서 가르쳤고 가정을 방문했다. 그들

은 영어로 설교하고 영어 성경을 읽어 주었으며 사람들에게 성경을 암기하도

록 가르쳤다. 그들은 교황권을 비판하고 사제들의 부패를 폭로했으며 단순

한 신앙으로 돌아가라고 외쳤다.

롤라드는 영어 성경을 베껴서 널리 배포했다. 그들은 밤낮으로 성경을 필사

했는데 한 사람이 읽으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받아 적기도 했다. 그들은 완성

된 사본들을 비밀리에 운반하여 각지에 있는 롤라드 신자들에게 전달했다.

롤라드의 신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첫째, 그들은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믿었다. 성경이 말하면 그것이 진리이고 

성경이 침묵하면 그것은 필수적이지 않다고 했다.

둘째, 그들은 교황권을 거부했다. 많은 롤라드는 위클리프를 따라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믿었다.

셋째, 그들은 화체설을 부정했다. 주의 만찬은 기념 의식이지 그리스도의 몸

이 반복해서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다.

넷째, 그들은 일반 성도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권리를 주장하면서 성경은 사

제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다섯째, 그들은 화려한 예배 의식과 성상을 거부하고 단순한 예배, 영과 진

리로 드리는 예배를 강조했다.

여섯째, 그들은 사제의 독신 제도를 비판했다. 성경은 사제들의 결혼을 금지

하지 않으며 오히려 바울은 감독(주교)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함’을 강조했

다고 말했다.

일곱째, 그들은 전쟁과 사형을 반대했다. 이는 매우 급진적인 주장이었고 그

들을 위험한 사회 전복자로 보이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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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와 생존

위클리프는 1384년 12월 31일 세상을 떠났다. 그는 러터워스의 교구 교회에

서 미사를 드리던 중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며칠 후 숨을 거두었다. 그는 살아 

있는 동안 화형을 당하지는 않았다. 이는 여러 이유 때문이었다. 그는 옥스퍼

드의 존경받는 학자였고 강력한 정치적 후원자들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곤트

의 존(John of Gaunt) 공작이 그를 보호했고 영국 왕실은 교황권에 대항하

기 위해 위클리프의 주장을 이용했다.

그러나 그의 죽음 후 상황이 바뀌었다. 1401년 잉글랜드 의회는 ‘이단자 화

형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이단으로 정죄된 자를 화형에 처하는 것을 법제화

한 것으로 롤라드가 주요 표적이었다. 박해가 시작되자 롤라드는 체포되어 재

판을 받았고 많은 이들이 회개를 강요당했으며 일부는 두려움 때문에 회개했

지만 많은 이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

1410년 배드비라는 이름의 재단공이 화체설을 부정했다는 이유로 화형당했

는데 그는 화형대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철회하지 않았다. 1414년 올드캐슬 경

이 롤라드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하여 1417년에 화형당했다. 1428년에는 위

클리프의 유골이 파헤쳐져 불태워지고 재는 스위프트 강에 뿌려졌는데, 이는 

1415년 콘스탄츠 공의회의 명령을 나중에 집행한 것이다.

그러나 박해에도 불구하고 롤라드 운동은 계속되었다. 그들은 지하로 들어

갔고 비밀리에 모였으며 밤에 숲속에서 예배드렸다. 그들은 계속 영어 성경을 

읽었고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했다. 롤라드 운동은 15세기 내내 계속되었다. 그

들의 수는 줄어들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리고 16세기 종교 개혁

이 일어났을 때 롤라드는 개신교 운동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100

년 이상을 기다려 온 개혁이 마침내 왔다고 환영했다.

위클리프의 유산

위클리프는 ‘종교 개혁의 새벽별’로 불린다. 그는 루터보다 150년 앞서 종교 

개혁의 핵심 원리들을 발견했고 그의 영향은 영국을 넘어 유럽 대륙으로도 퍼

져 나갔다. 특히 그의 저작들은 보헤미아의 얀 후스에게 전해져 큰 영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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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위클리프 성경은 영국 종교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비록 나중에 이루어

진 틴데일의 번역이 더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긴 했지만 위클리프가 먼저 문을 

열었다. 그는 성경이 일반 성도의 손에 들어가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고 이 

원칙은 영국 종교 개혁의 토대가 되었다.

위클리프와 롤라드는 침례교의 많은 원리들을 먼저 성취했다. 성경의 권위, 

일반 성도의 권리, 단순한 예배, 교황권 거부 등은 모두 후에 침례교가 강조하

게 될 원리들이다.

얀 후스(c.1369-1415) - 보헤미아의 순교자 

보헤미아(현재 체코 공화국의 일부)는 14세기 말에서 15세기 초에 독특한 상

황에 있었다. 이 지역은 신성 로마 제국의 일부였지만 강한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보헤미아 사람들은 체코어를 사용했고 자신들의 문화를 자랑

스러워했다. 당시 프라하는 보헤미아의 수도이자 당시 유럽의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4세(Charles IV, 재위 1346-1378)가 

프라하를 제국의 수도로 만들었다. 그는 1348년 프라하 대학을 설립했는데, 

이는 중부 유럽 최초의 대학이었다.

그러나 교회의 부패는 보헤미아에서도 심각했다. 사제들은 부유했고 도덕적

으로 타락했으며 교회는 막대한 토지를 소유했고 면

죄부가 공공연히 팔렸다. 보헤미아 사람들은 교회 개

혁을 간절히 원했다.

얀 후스 - 설교자이자 개혁자

얀 후스(Jan Hus, c.1369-1415)는 보헤미아 남부의 

가난한 농부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총명했고 프라

하 대학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었다. 그는 뛰어난 학생 얀 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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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고 1396년에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사제로 서품되었고 프라하 대학

에서 가르치기 시작했고 1409년에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 되었다.

그러나 후스를 유명하게 만든 것은 그의 설교였다. 1402년 그는 프라하의 

베들레헴 교회의 설교자로 임명되었다. 이 교회는 특별했는데 그 이유는 그곳

이 라틴어가 아니라 체코어로 설교하도록 만들어진 교회였기 때문이다.

후스는 강력하고 감동적인 설교자였다. 그는 체코어로 설교했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했다. 수천 명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베들

레헴 교회로 몰려들었다. 교회는 3,000명을 수용할 수 있었는데 매번 가득 찼

고 후스의 명성은 보헤미아 전역에 퍼졌다.

위클리프의 영향

프라하 대학에서 후스는 위클리프의 저작들을 접하게 되었다. 어떻게 위클리

프의 책들이 보헤미아에 왔을까? 이는 흥미로운 이야기이다.

1382년 영국 왕 리처드 2세는 보헤미아 왕 바츨라프 4세의 누이 안네와 결

혼했다. 안네 왕비는 경건한 여성이었는데 그녀의 시종들 중 일부가 롤라드였

다고 한다. 그녀를 따라 보헤미아 학자들이 영국을 방문했고 위클리프의 저작

들을 보헤미아로 가져왔다. 후스는 위클리프의 책들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

았고 위클리프의 많은 주장에 동의했다. 그는 위클리프의 저작들을 체코어로 

번역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설교와 강의에서 위클리프의 사상을 가르쳤다. 그

러나 후스는 위클리프의 단순한 모방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위클리프보다 더 나아가는 부분도 있었다.

후스의 주장들

후스의 핵심 주장들을 살펴보겠다.

첫째, 그는 성경의 권위를 강조했다. 후스는 이렇게 선언했다. “성경의 진리

가 나의 유일한 권위이다. 나는 성경을 따를 것이다. 성경이 나를 인도하는 곳

이라면 어디든지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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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교황도 성경을 어길 수 없으며 성경에 어긋나는 교황의 명령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는데, 이는 교황의 무오성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둘째, 그는 교황청의 부패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후스는 설교단에서 두려

움 없이 교회의 죄악을 폭로했고 특히 그는 면죄부 판매를 신랄하게 공격했

다. 1411년, 대립 교황 중 한 명인 교황 요한 23세가 나폴리의 라디슬라오 왕

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 면죄부를 팔았다.４ 교황은 이렇게 선언했다. “이 면죄부

를 사는 자는 모든 죄의 용서를 받고 연옥에서의 벌을 면제받을 것이다.”

후스는 분노했고 설교에서 이렇게 외쳤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 죄를 용서하셨는데, 어떻게 교황이 종이쪽지를 팔아서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용서를 살 수 있다는 것은 복음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후스는 면죄부를 공개적으로 불태웠는데, 이는 매우 대담한 행동이었다.

셋째, 그는 사제들의 도덕적 타락을 비판했다. 후스는 이렇게 물었다. “사제

가 죄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사제가 

탐욕에 빠져 있으면서 어떻게 청빈에 대해 설교할 수 있는가?”

그는 사제의 도덕성이 그의 사역의 유효성을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부도덕

한 사제가 집행하는 성례전은 유효하지 않다고 말한 이 주장은 카톨릭 신학

과 충돌했다. 카톨릭은 성례전의 유효성이 사제의 도덕성과 무관하다고 가르

쳤기 때문이다.

넷째, 그는 교회의 정화를 주장했다. 후스는 교회를 떠나려 한 것이 아니었

다. 그는 교회를 사랑했고 교회를 개혁하기를 원했으며 교회가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가르쳤다. “참된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다.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선택받은 자들의 공동체이다.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다.”

４. 대립 교황(antipope)은 정통 교황이 존재하는데도 정치적·교회적 분열로 인해 경쟁적으로 교황

직을 주장한 인물을 말한다. 중세에는 교황권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심했고, 특히 서방 교회의 

대분열(1378-1417) 동안 로마와 아비뇽에서 각각 다른 교황이 선출되었으며, 피사 공의회에서는 

세 번째 교황까지 나타나는 혼란이 벌어졌다. 이 가운데 요한 23세는 피사 공의회에서 선출되었

으나 로마와 아비뇽 양측 모두에서 정통으로 인정받지 못해 대립 교황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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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그는 일반 성도에게도 빵과 포도주를 모두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

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이슈였다. 당시 카톨릭교회의 관습은 일반 성도에게는 

빵만 주고 포도주는 사제들만 마시는 것이었다. 교회는 포도주를 흘릴 위험

이 있다, 포도주가 비싸다, 일반 성도들은 빵만으로도 충분하다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댔다.

그러나 후스는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예수님께서는 “또 잔을 

집어 감사를 드리신 뒤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마 26:27)고 하셨는데 이 말은 제자들 전부, 즉 모든 신자가 마시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제만 포도주를 마시고 일반 성도는 못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후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빵과 포도주 둘 다를 먹고 마시는 ‘양종 성

찬’을 주장했다.５ 이는 후스파의 상징이 되었고 후스파의 깃발에는 성찬 잔이 

그려져 있었다.

박해의 시작

후스의 인기와 영향력이 커지자 로마 교회는 위협을 느꼈다. 1410년 교황 그

레고리우스 12세(Gregory XII, 재임 1406-1415)는 위클리프의 저작들을 불

태우라고 명령했고 후스가 위클리프의 사상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했지만 후

스는 거부했다.

1411년 교황은 후스를 파문했지만, 후스는 파문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설

교하며 가르쳤다. 그러자 교회는 1412년 프라하 시 전체에 ‘종교 금지령’

(interdict)을 내렸다. 이는 후스가 프라하에 있는 한, 프라하에서는 어떤 성례

전도 집행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 결혼식도, 장례식도, 미사도 할 수 없었고 시

민들에게는 엄청난 압력이었다.

후스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프라하를 떠나기로 결정하고 보헤미아 남

부의 시골로 피신했다. 그곳에서 그는 저술 활동을 계속했고 자신의 가장 중

５. 양종 성찬(Communion in both kinds)은 신자들이 빵과 잔(bread and the cup), 즉 두 종류

(both kinds) 모두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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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저작인 「교회론」을 완성했다. 이 책에서 그는 참된 교회의 본질, 교황권

의 한계, 성경의 권위 등을 논증했다.

콘스탄츠 공의회와 배신

1414년 콘스탄츠에서 공의회가 소집되었는데 이 공의회의 목적은 교회의 분

열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당시 세 명의 교황이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었다

(대분열 시대). 공의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이단 문제도 다루기로 했는

데 후스와 위클리프가 주요 표적이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지기스문트(Sigismund, 1368-1437)는 후스에게 편

지를 보내 후스에게 안전 통행증을 주며 공의회에 출석하여 자신을 변호할 기

회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안전 통행증은 후스가 콘스탄츠에 가고 돌아오는 

동안 어떤 해도 입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문서였다.

후스는 진지하게 고민했다. 그의 친구들은 가지 말라고 권하며 그것이 함정

일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후스는 공의회에 출석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를 진

리를 변호할 기회라고 생각했고 공의회 앞에서 성경으로 자신의 주장을 증명

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1414년 11월 3일 후스는 콘스탄츠에 도착했고 처음에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다. 그러나 11월 28일 그는 갑자기 체포되어 도미니크회 수도원의 감옥에 

갇혔고 안전 통행증은 무시되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렇게 주장했다. “이단

자에게 한 약속은 지킬 필요가 없다.”

후스는 열악한 감옥에서 몇 달을 보내면서 병이 들었다. 그는 친구들과의 접

촉이 차단되었고 변호사를 만날 수도 없었다.

재판과 순교

1415년 6월 5일부터 7월 6일까지 후스의 재판이 진행되었다. 이는 재판이라

기보다는 일방적인 심문이었다. 공의회는 이미 후스가 유죄이고 처형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

공의회는 후스에게 자신의 가르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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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주장이 나열되었고 후스는 이것들을 철회해야 했다. 그러나 그 주장들 

중 일부는 후스가 실제로 한 것이 아니었고 일부는 왜곡된 것이었다.

후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실제로 가르친 것들

에 대해서는, 만약 그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성경으로 증명해 주신다면, 기

꺼이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

다. 성경에 반하는 것을 말하도록 강요받는다면, 나는 거부합니다.”

이 말은 106년 후 마르틴 루터가 보름스 제국 의회에서 한 말과 거의 똑같

다.

공의회는 후스에게 무조건 철회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여러 사람들이 그를 

방문하여 설득했다. 어떤 이들은 친절하게 어떤 이들은 위협하며 말했다. “철

회하십시오. 그러면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철회를 거부하면 화형당할 것

입니다.”

후스는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증인이십니다. 나는 내가 가르친 것들이 진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거짓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양심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내가 진

리를 부정한다면, 나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해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차라리 죽겠습니다.”

1415년 7월 6일 공의회는 얀 후스를 이단으로 정죄하였다. 그는 세속 권력에 

넘겨져 화형당하게 되었다.

그날, 후스는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그에게 주교의 제의를 입혔다 벗

기는 의식을 수행했는데, 이는 그가 사제직에서 파면된다는 것을 상징했다. 

그의 머리에는 종이로 만든 모자가 씌워졌는데 거기에는 ‘이단의 우두머리’라

는 글이 적혀 있었다.

후스는 처형장까지 걸어갔다. 군중이 그를 조롱했지만 후스는 평온했다. 그

는 기도하고 찬송했으며 주변 사람들을 용서했다. 처형장에서 그는 기둥에 묶

였다. 그의 주위에 장작이 쌓인 뒤 마지막 순간에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졌다. 

“철회하겠는가?” 그러나 후스는 고개를 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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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붙여졌고 후스는 불길 속에서 찬송을 

불렀다.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계속 기도했다. 

“제가 지금 겪는 이 두려운 죽음 때문에, 그리

고 당신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당하는 

이 고통 때문에, 저를 받아 주소서.”

후스는 연기에 질식했거나 불에 타서 죽었

고 그의 재는 모아져서 라인 강에 뿌려졌다. 

로마 교회는 그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려 했

다. 그러나 후스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

이었다.

후스파 운동의 폭발

후스의 순교 소식이 보헤미아에 전해지자 백성들은 분노했다. 그들의 영웅

이, 그들이 사랑하는 설교자가, 안전 통행증에도 불구하고 배신당하고 화형

당했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보헤미아 귀족 452명이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그들은 후스를 변호하고 그

의 죽음을 비난했으며 후스의 가르침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공식적

으로 교황권과 결별하는 선언이었다.

후스파 운동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보헤미아 전역에서 사람들이 후스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양종 성찬’을 실천하기 시작했고 일반 성도들

도 빵과 포도주를 모두 받았다. 그들은 체코어로 예배를 드렸고 체코어 성경

을 읽었다.

로마 교회는 후스파를 진압하려 했고 교황은 십자군 원정을 선포했다. 

1420년부터 1434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십자군이 보헤미아를 침공했지만 

후스파는 용감하게 싸웠다. 그들은 얀 지슈카라는 탁월한 장군의 지휘 아래 

십자군을 여러 번 물리쳤다. 그때부터 후스파는 거의 100년 동안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독립된 상태를 유지했고 보헤미아는 사실상 개신교 국가가 되었

얀 후스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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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16세기 종교 개혁보다 100년 앞선 일이었다.

보헤미아 형제단

후스파 중에서 더 급진적인 그룹이 형성되었는데 이들은 1457년경에 조직되

어 ‘보헤미아 형제단’이라고 불렸다. 보헤미아 형제단은 더욱 철저하게 신약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려 했다. 그들은 사제 계급을 거부했고 회중이 스스로 

목회자를 선출했다. 그들은 단순한 생활을 실천하고 화려한 건물, 의식, 성상

을 모두 버렸다. 그들은 전쟁을 거부하고 맹세도 거부했으며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고 보급했다.

보헤미아 형제단은 후에 모라비안 형제단으로 계승되었는데 18세기에 진젠

도르프 백작(Count Nicolaus L. von Zinzendorf, 1700-1760)의 보호 아래 

모라비안 형제단은 위대한 선교 운동을 일으켰다. 그들은 전 세계로 선교사

들을 파송했고 영국의 웨슬리가 모라비안 형제단을 통해 회심했다.

보헤미아 형제단의 원리들은 침례교의 원리들과 매우 유사했다. 성경 중심, 

모든 성도의 제사장직, 회중 정치, 단순한 예배, 평화주의 등은 모두 침례교가 

후에 강조하게 될 원리들이다.

후스의 유산

얀 후스는 종교 개혁의 순교자였다. 그는 루터보다 102년 앞서 죽었지만 루

터가 주장하게 될 원리들을 이미 발견하고 선포했다. 루터 자신도 후스의 영

향을 인정했다. 루터는 후스의 저작들을 읽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제야 깨

달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후스파였다는 것을.”

후스의 순교는 보헤미아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고 그들은 후스를 민

족 영웅으로, 순교자로, 진리의 증인으로 기억했다. 오늘날 체코 공화국에서 7

월 6일은 얀 후스의 날로 기념된다.

후스파 운동은 종교 개혁의 선구자였다. 후스파는 루터보다 100년 앞서 로

마 카톨릭교회로부터 독립했다. 그들은 체코어 예배, 양종 성찬, 성경 중심 등

의 원리를 확립했다. 이 모든 것이 16세기 종교 개혁의 토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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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나롤라와 기타 선구자들

사보나롤라(1452-1498) - 피렌체의 불타는 대언자

이탈리아 피렌체에서는 15세기 말에 사보나롤라(Savonarola, 1452-1498)

라는 도미니크회 수도사가 교회의 부패를 맹렬히 비난

했다. 그는 1452년 이탈리아 페라라에서 태어났는데 의

학을 공부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도미니크회 수

도사가 되었다. 1490년 그는 피렌체로 와서 산 마르코 

수도원에 거주하며 설교하기 시작했다.

사보나롤라는 탁월한 설교자였으므로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피렌체 대성당이 가득 찼다. 1만 명 이상이 그

의 설교를 들으려고 모였다고 한다. 그는 구약의 대언자들처럼 열정적으로 설

교했다. 그는 무엇을 설교했을까? 

첫째, 그는 교황청의 부패를 신랄하게 공격했다. 특히 교황 알렉산더 6세(보

르자 가문 출신, 재임 1492-1503)를 맹렬히 비난했다. 알렉산더 6세는 역사상 

가장 부패한 교황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여러 명의 정부를 두었고 많은 사생아

를 두었으며 권력과 부를 탐했고 독살과 암살을 서슴지 않았다.

사보나롤라는 설교단에서 이렇게 외쳤다. “로마는 바빌론이 되었습니다! 교

황청은 부패의 온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둘째, 그는 성직자들의 음행과 탐욕을 폭로했다. 당시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

리아 교회는 세속화의 극치에 달했다. 많은 성직자들이 첩을 두었고 사치스럽

게 살았으며 성직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겼다.

셋째, 그는 르네상스 시대의 세속주의를 비판했다. 당시 피렌체는 르네상스 

문화의 중심지였고 예술, 문학, 철학이 번성했다. 그러나 사보나롤라는 이러

한 세속 문화가 영적 타락을 가져온다고 보았고 그래서 회개와 거룩한 삶을 

외쳤다.

사보나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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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그는 예언적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부패한 교

회와 도시 위에 임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그의 설교는 종말론적 긴박감으로 가

득했다.

사보나롤라의 영향력이 너무 커져서 한때 피렌체는 사실상 그의 지도 아래 

놓이게 되었다. 1494년 프랑스 왕 샤를 8세가 이탈리아를 침공했을 때 피렌체

의 통치자 메디치 가문이 도망쳤다. 그러자 정치적 공백이 생겼고 사보나롤라

가 실질적인 지도자가 되었다.

사보나롤라는 피렌체에서 도덕적 개혁을 시도했다. 그는 도박을 금지하

고 사치를 규제했으며 성매매를 단속했다. 그는 ‘허영의 화형식’을 주도했다. 

1497년과 1498년 사순절 기간 동안, 사보나롤라의 추종자들은 피렌체 시민

들에게 세속적이고 사치스러운 물건들을 모으도록 독려했다. 화장품, 거울, 

화려한 옷, 세속 음악, 예술 작품, 도박 도구, 외설적인 책 등이 모아졌고 이 물

건들은 피렌체 광장에 쌓여 불태워졌다.

그러나 사보나롤라는 너무 강력한 적들을 만들었다. 교황 알렉산더 6세는 

사보나롤라를 침묵시키려 했다. 1495년 교황은 사보나롤라를 로마로 소환

했으나 사보나롤라가 병을 이유로 거부하자 1497년에 교황은 사보나롤라를 

파문했다. 동시에 피렌체 내부에서도 반대 세력이 커졌다. 메디치 가문의 지지

자들, 도덕적 규제에 불만을 가진 시민들, 프란치스코회 수도사들(도미니크회

의 경쟁자)이 사보나롤라에 대항했다. 1498년에 정치적 상황이 바뀌자 사보나

롤라는 체포되었다. 사보나롤라는 고문을 받았고 고문관들은 그가 자신의 

예언과 가르침을 철회하도록 강요했다. 고문 아래서 사보나롤라는 일부 진술

서에 서명했지만 나중에 그것을 철회했다.

1498년 5월 23일, 사보나롤라는 두 명의 동료 수도사와 함께 피렌체 광장에

서 처형되었다. 그들은 먼저 교수형에 처해진 후 시신이 불태워졌다. 그의 재는 

아르노 강에 뿌려졌고 로마 교회는 그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려 했다.

사보나롤라는 완전한 개혁자는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카톨릭 신학의 틀 안

에 있었고 성례전을 믿었고 마리아 숭배를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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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를 두려움 없이 비난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강조했고 회개와 거룩

함을 외쳤다. 그는 종교 개혁의 선구자 중 한 명이었다.

기타 선구자들

이 외에도 중세 말에는 많은 개혁의 목소리들이 있었다. 그들 모두를 다룰 

수는 없지만 몇 명만 간단히 언급하겠다.

• 브레시아의 아놀드(Arnold of Brescia, 1090-1155)는 이탈리아의 수도

사로 교회의 세속적 재산 소유를 비판했다. 그는 로마에서 반란을 일으켰

다가 체포되어 1155년 교수형에 처해졌다.

• 마르실리우스(Marsilius of Padua, 1275-1342)는 이탈리아의 철학자로 

교황의 세속 권력을 부정하는 책을 썼다. 그는 국가가 교회보다 우선한다

고 주장했다.

• 퍼비(John Purvey, 1354-1428)는 위클리프의 제자로 위클리프 성경을 개

정하여 더 읽기 쉽게 만들었다. 그는 롤라드 운동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교회 개혁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고 대가

를 치렀다. 많은 이들이 파문당하고 추방당했으며 투옥되고 순교했다. 그러

나 그들의 메시지는 사라지지 않았다.

결론 - 선구자들의 공통된 메시지와 침례교와의 연결

일관된 외침

왈도파, 롤라드, 후스파, 그리고 기타 수많은 개혁 운동 참가자들이 전한 메

시지는 놀랍도록 일관되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나라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활동했지만 그들이 발견한 진리는 같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같은 성경을 읽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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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모두 이렇게 외쳤다.

“성경으로 돌아가라! 교황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성경

만이 최종 권위이다. 성경에 없는 것은 필수적이지 않고, 성경에 반대되는 것은 

거짓이다.

“교회는 권력의 제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세속적 부와 권

력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십자가를 지는 공동체이지 칼을 드는 조직

이 아니다.

“구원은 성례전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다!” 성례전과 선행으로 구원을 살 

수 없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모든 신자는 제사장이다!” 특별한 사제 계급이 필요하지 않다.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라!” 신앙은 강제될 수 없다. 각 사람은 자신의 양심

에 따라 하나님을 섬길 권리가 있다.

이들의 외침은 침례교가 주장하게 될 핵심 원리들을 미리 보여 주는 것이었

다. 이들은 국가 교회 체제가 성경적이지 않다고 보았고 강제된 종교가 참된 

신앙이 될 수 없다고 외쳤으며 교회는 회심한 신자들의 자발적 공동체여야 한

다고 믿었다.

침례교와의 연결

이들이 침례교의 직접적인 조상일까? 역사적으로 직접적인 계승을 입증하기

는 어렵다. 왈도파가 재침례교로 이어지고, 재침례교가 침례교로 이어졌다는 

식의 명확한 계보를 그리기는 힘들다. 그러나 영적으로, 원리적으로 이들은 침

례교의 선조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발견하고 실천한 원리들이 침례교가 주장

하게 될 원리들과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이다.

더 정확하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왈도파, 롤라드, 후스파, 그리고 침례교

는 모두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 뿌리는 신약 성경이다. 그들은 모두 신

약 교회의 순수성을 회복하려 했고 모두 초대 교회의 원리로 돌아가려 했다. 

그래서 비록 서로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어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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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개혁을 준비하다

이 선구자들이 없었다면 16세기 종교 개혁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들이 뿌

린 씨앗이 종교 개혁의 열매를 맺게 했다.

위클리프는 ‘오직 성경’ 원리를 확립했고 루터는 이를 계승했다. 후스는 교

황권에 도전하고 순교했으며 그의 용기는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왈도

파는 일반 성도의 권리를 주장했고, 이는 전 성도 제사장직 교리를 미리 보여 

준 것이었다.

이들 모두가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했고, 이는 종교 개혁의 토대가 되었다.

이들 모두가 순교했거나 박해받았지만 그들의 피가 종교 개혁의 씨앗이 되

었다. 테르툴리아누스의 유명한 말처럼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었다.

침례교를 위한 교훈

이 선구자들의 이야기가 침례교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대에도 당신의 증인들을 남겨 두신다. 아무리 어

두운 시대라도 빛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중세 천 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왈도, 위클리프, 후스와 같은 사람들을 일으키셨다.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

서 당신의 증인들을 가지고 계신다.

둘째, 진리는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 진리는 박해받고 억압받고 땅에 묻힐 

수 있지만 진리는 다시 일어난다. 성경이 금지될 수 있지만 성경의 메시지는 사

라지지 않는다. 개혁자들은 화형당했지만 그들의 외침은 지금까지 메아리치

고 있다.

셋째, 개혁은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왈도파, 롤라드, 후스파는 

모두 성경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의 부패를 볼 수 있었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개혁을 외칠 수 있었다. 침례교도 같은 원리를 따른다. 우

리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넷째, 진리를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왈도는 재산을 버렸고 위클리프

는 명예를 잃었으며 후스는 목숨을 바쳤다. 수많은 롤라드파와 왈도파 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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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화형당했다. 진리는 공짜가 아니지만 진리는 모든 희생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

다섯째,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르다. 왈도는 1170년대에 시작했지

만 종교 개혁은 1517년에 일어났다. 거의 350년의 시간이 걸렸다. 위클리프는 

1380년대에 활동했고 루터는 130년 후에 나타났다. 마치 하나님께서 천천히 

일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선구자

들이 뿌린 씨앗이 있었기에 종교 개혁의 추수가 가능했다.

기억하자

이 선구자들을 기억하자. 왈도, 위클리프, 후스, 그리고 수많은 이름 없는 순

교자들을. 그들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밝혔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 그들은 성

경의 권위를 증언했고 진리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우리는 그들의 후예이다. 그들의 피 위에 우리가 서 있다. 그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자유롭게 성경을 읽고,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이 시작한 일을 계속해야 한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야 한다. 우리는 신약 교회의 원리를 회복해야 한다. 우리는 진리를 수호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도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모

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 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

여 있는 경주 길을 달려가며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

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

디셨고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혀지셨느니라. (히 12:1-2)

선구자들이 증인이다. 그들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에게 말한다. “달

리라! 포기하지 말라! 진리를 지켜라!” 그리고 우리의 눈은 예수님을 향한다. 

그분은 우리의 본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다. 그분을 위해 선구자들이 살았고 죽

었다. 그분을 위해 우리도 살고 죽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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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 속의 등불, 선구자들이 남긴  
핵심 질문 일곱 가지

1. 나는 진정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성경이 실제로 내 판단과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말뿐인 신앙은 아닌

지 점검해야 한다.

2. 나는 대가를 치르는 신앙을 준비하고 있는가?

신앙 때문에 손해·손실·불이익이 온다면 기꺼이 감당할 마음이 있는지 솔직히 돌아

봐야 한다.

3. 나는 교회의 부패와 잘못을 보면서도 침묵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과 책임을 이유로 해야 할 책망을 회피하며 소극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

은지 살펴봐야 한다.

4. 나는 일반 성도로서 나의 제사장적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성경 연구·기도·나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5. 나는 신앙의 본질보다 화려한 형식에 더 끌리고 있지는 않은가?

예배당 규모, 음향, 프로그램에 좌우되며 말씀과 진실한 예배의 본질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

6. 나는 하나님의 긴 시간표를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는가?

즉각적 변화가 없다고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장기적 역사 방식을 

잊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

7. 나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밝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

다수의 분위기와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소수라도 진리 편에 설 용기가 내 

안에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Check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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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기 종교 개혁

좋은 시작, 미완의 개혁 

Chapter 7

AD 1517-1564

16세기 종교 개혁은 유럽의 어둠을 깨운 거대한 사건이었다. 루터와 칼빈, 츠

빙글리는 성경의 권위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회복했고 복음이 다시 선포

되기 시작했다. 많은 이들이 종교 개혁을 ‘완전한 회복’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로는 중요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개혁자들은 구원의 교리 면에서는 

중세 카톨릭주의를 떠났지만 교회 제도와 국가 교회 체제 면에서는 여전히 카

톨릭주의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했다.

왜 유아 세례가 계속 남았는가?

왜 국가가 종교를 결정하는 체제가 유지되었는가?

왜 재침례교인들은 카톨릭뿐 아니라 루터파와 칼빈주의자에게도 박해를 받

아야 했는가?

이 장은 종교 개혁이 회복한 진리와 남겨 둔 한계를 함께 살피며, 루터와 칼

빈, 츠빙글리의 공헌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이 교회론과 양심의 자유 문제에서 

왜 끝까지 나아가지 못했는지 검토한다. 또한 이러한 미완의 개혁이 어떻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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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교 운동과 침례교 전통의 등장을 불러오게 되었는지도 설명할 것이다.

이 이야기의 출발점은 루터가 문을 두드린 그날, 즉 종교 개혁의 시작점이다.

서론 - 새벽이 밝아 오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 교회 문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

다. 무슨 일인가 하고 다가가 보니, 문에 한 장의 라틴어 문서가 게시되어 있었

는데 그것은 바로 95개조 논제였다. 문서의 작성자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 마르틴 루터였다.１

그날 루터는 자신이 무엇을 시작하고 있는지 완전히 알지 못했다. 그는 단지 

학문적 토론을 제안하려 했을 뿐이지만 그 문서는 유럽을 뒤흔드는 폭풍의 

시작이었다. 그것은 천 년 동안 유럽을 지배해 온 로마 카톨릭교회의 독점을 

깨뜨리는 시작이었다. 즉, 그것은 종교 개혁의 시작이었다.

종교 개혁은 위대한 운동이었다. 복음이 다시 선포되었고 구원이 은혜로 믿

음으로 주어진다는 진리가 회복되었다. 성경이 일반 성도의 손에 들어갔고 그 

결과 수백만 명이 미신과 두려움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나 침례교의 관점에서 종교 개혁은 완전하지 않았다.

루터와 칼빈, 츠빙글리는 “무엇을 믿느냐?”(구원론)에서는 성경으로 돌아갔

지만, “교회란 무엇인가?”(교회론)에서는 중세 구조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

다. 그들은 유아 세례를 유지했고 국가 교회 체제를 유지했으며, 성경을 더 문

자적으로 이해한 재침례교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박해했다.

따라서 종교 개혁의 위대한 공헌과 분명한 한계를 모두 살피는 것은 매우 중

요하다. 우리는 개혁자들을 존경하지만 우상화하지 않는다. 그들이 회복한 

１. 루터의 95개조 논제는 흔히 ‘반박문’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학문적 토론을 열기 위해 제시

한 논제(theses)였다. 원래 제목도 ‘면죄부의 효력을 밝히기 위한 토론을 위한 논제’라는 토론용 

문서였고 당시 대학 관행에 따라 논제를 게시해 신학적 문제를 논의하려는 목적이었다. 내용은 

면죄부를 강하게 비판하지만, 형식적으로는 고발문이 아니라 토론을 위한 문제 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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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에 감사하지만, 회복하지 못한 진리 역시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

왜냐하면 침례교는 바로 그 ‘회복되지 못한 진리’를 다시 세우기 위해 등장

한 신학적·역사적 운동으로, 초대 교회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려는 지속적 흐

름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마르틴 루터(1483-1546) - 종교 개혁의 시작 

루터의 초기 삶과 영적 투쟁

마르틴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 독일 아이슬레벤에

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한스 루터는 광부였지만 나

중에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 루터는 엄격한 가정에

서 자랐다. 그의 부모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고 어린 

루터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 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심판하

는 하나님에 대한 공포였다.

루터는 총명한 학생이었다. 그는 에르푸르트 대학에

서 공부했고 1505년 석사 학위를 받았다. 아버지는 루터가 법학을 공부하기

를 원했고 루터도 그 길을 가려 했다. 그러나 1505년 7월 2일 그의 인생이 완

전히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다.

루터는 에르푸르트로 돌아가는 길에 갑작스러운 폭풍을 만났는데 번개가 

그의 바로 옆에 떨어졌다. 공포에 질린 루터는 “성 안나시여! 저를 구해 주소서!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외쳤다. 성 안나는 광부들의 수호성인이었

고 루터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서원을 한 것이다.

폭풍이 지나간 후 루터는 자신의 서원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법학 

공부를 포기하고 1505년 7월 17일 에르푸르트의 어거스틴(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에 들어갔다. 아버지는 분노했지만 루터는 돌아서지 않았다.

루터는 모범적인 수도사가 되려고 노력했고 엄격하게 수도원의 규율을 지켰

마르틴 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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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고행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 시간마다 

고해 성사에 갔다. 때로는 여섯 시간 동안 죄를 고백했다고 한다. 그의 고해 신

부가 지쳐서 말했다. “루터, 하나님께서는 자네에게 화를 내지 않으신다네. 오

히려 지금 자네가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어!”

그러나 루터는 평안을 찾을 수 없었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충분히 회

개했는가? 내가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는가?”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았고 결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절망에 빠졌다.

1507년에 루터는 사제 서품을 받았고 1508년에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가르

치기 시작했다. 1512년에 그는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성경 교수가 되었고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를 강의했다.

탑에서의 경험 - 복음의 발견

루터의 영적 투쟁은 계속되었다. 그는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한 구절에 걸려 

넘어졌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롬 1:17)

‘하나님의 의’(the righteousness of God)라는 말이 루터를 괴롭혔다. 그

는 이를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 이해했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다.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의로

우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벌하신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계속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이는 1518

년이나 1519년경 비텐베르크 수도원의 탑 방에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이

를 ‘탑에서의 경험’이라고 부른다). 루터는 깨달았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

의 의’는 우리를 정죄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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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루터는 나중에 이렇게 썼다. “마침내 나는 하나님의 긍휼로 밤낮으로 묵상

하면서 문맥에 주의를 기울였다.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나니… 의인은 믿

음으로 살리라’(롬 1:17).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의가 의인이 하나님의 선물로, 

즉 믿음으로 사는 그 의라는 것을 깨달았다.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를 수

동적 의로, 즉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하심으로 

의롭게 하시는 그 의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이때 나는 완전히 다시 

태어난 것 같았고 열린 문들을 통해 낙원 자체로 들어간 것 같았다.”

이것이 루터의 회심이었고 이것이 종교 개혁의 신학적 기초였다. 구원은 우

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함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를 믿는 우리에게 자신의 의를 선물로 주심으로써 얻는 것이다. 이것이 ‘칭의’

(Justification)이다.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칭의(Justification)란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법적·신학적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사람이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

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을 말한다. 칭의는 죄의 용서와 그리스

도의 의의 전가(imputation)를 포함하며, 구원 교리의 핵심을 이룬다.

95개조 논제 - 면죄부 논쟁

1517년 루터는 면죄부 판매의 남용에 분노했다. 테첼(Johann Tetzel, 

1465-1519)이라는 도미니크회 수도사가 독일 전역을 다니며 면죄부를 팔고 

있었다. 테첼은 이렇게 외쳤다. “동전이 헌금함에 떨어져 짤랑 소리를 내는 순

간 연옥에서 고통받던 영혼이 그 자리에서 풀려나 곧바로 천국으로 날아갑니

다!”

면죄부는 교황이 발행하는 문서로 그들은 이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서의 벌

이 감면된다고 주장했다. 교황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대성당 건축 자금을 마

련하기 위해 면죄부를 판매했다. 테첼은 유능한 판매원이었고 가난한 농부들

까지 마지막 돈을 털어 면죄부를 샀다.

루터는 이것이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죄의 용서는 돈으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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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값

이 치러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회개는 내

적 변화이지 외적 의식이나 금전 거래가 

아니다.

1517년 10월 31일, 만성절(모든 성인 대

축일) 전날, 루터는 ‘95개조 논제’를 작성

했다. 이는 면죄부와 관련된 95개 주장으

로 학문적 토론을 위해 제안된 것이었다. 

전통에 따르면 루터는 이를 비텐베르크 성 교회 문에 게시했다.

95개조 논제의 핵심 주장들을 보겠다.

제1조: “우리의 주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명하셨을 

때 그분은 신자의 전 생애가 회개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제27조: “동전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서 고통받던 영혼이 곧바로 

하늘로 날아간다고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교리를 설교하는 것이다.”

제36조: “참되게 회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면죄부가 없어도 죄와 형벌로

부터 완전한 사면을 받는다.”

제62조: “교회의 참된 보화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담긴 가장 거룩한 복

음이다.”

95개조 논제는 놀라운 속도로 퍼져 나갔다. 인쇄술 덕분에 몇 주 만에 독일 

전역으로, 몇 달 만에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사람들은 마침내 누군가 교

회의 부패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는 것에 환호했다.

로마와의 대결

로마 교회의 반응은 신속했다. 처음에는 루터를 단순히 말썽꾸러기 수도사

로 여겼고 교황 레오 10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루터는 술 취한 독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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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술이 깨면 생각을 바꿀 것이다.”

그러나 루터는 생각을 바꾸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대담해졌다. 1518년 아우

구스부르크에서 교황 특사 카예탄 추기경과 만났을 때 루터는 철회를 거부

했다. 이어 1519년 라이프치히 논쟁에서는 로마 측 대표 요한 에크(Johann 

Eck, 1486-1543)와 공개 토론을 벌이며 교황의 무오성과 공의회 권위가 절

대적일 수 없으며 교황과 공의회도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

다.

1520년 교황 레오 10세는 교황 교서 ‘주여 일어나소서!’를 발표했는데 이 교

서는 루터의 41개 주장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60일 내에 철회하지 않으면 파문

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루터의 대응은 극적이었다. 1520년 12월 10일, 비

텐베르크 성문 밖에서 루터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황 교서

를 불태웠는데, 이는 로마 교회와의 완전한 결별을 상징했다.

드디어 1521년 1월 3일, 교황은 마침내 루터에게 공식적인 파문을 선언했다. 

그러나 루터는 완전히 고립되지 않았다. 그에게는 강력한 후원자인 작센의 선

제후인 현자 프리드리히(Frederick the Wise, 1463-1525)가 있었기 때문이

다. 그는 끝까지 루터를 보호하며 위험한 순간마다 결정적 역할을 했다. 선제

후(Elector)는 중세·근세 독일의 신성 로마 제국에서 황제를 선출할 법적 권

한을 가진 제후를 의미한다. 이들은 제국 내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통치

자들로 정치·군사·종교 문제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프리드리히는 

작센(Saxony)의 선제후로 루터를 직접 지지한 인물은 아니었지만 법적 절차

와 독일의 자주권을 지킨다는 이유로 루터를 보호한 통치자였다.

보름스 제국 의회

1521년 4월, 루터는 보름스에서 열린 신성 로마 제국 의회에 소환되었고 황

제 카를 5세는 루터에게 안전 통행증을 주었다. 루터는 비텐베르크에서 보름

스까지 여행하면서 영웅처럼 환영받았다. 도시마다 군중이 그를 보러 모였다.

4월 17일, 루터는 의회 앞에 섰고 황제, 제후들, 주교들, 귀족들이 그를 둘러

쌌다. 탁자 위에는 루터가 쓴 책들이 쌓여 있었고, 황제 카를 5세를 대신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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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대변인 요하네스 폰 데어 에켄(Johannes von der Ecken)이 질문을 던졌

다. “이 책들이 당신이 쓴 것인가?” 루터는 “예.”라고 대답했다. 이어 그는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책들의 내용을 철회하겠는가?”

루터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하루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의 저술들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에 무엇을 철회하고 무엇을 지킬지 하나님 앞

에서 양심적으로 판단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그는 간절히 기도하며 이 

문제를 씨름했고 다음 날인 4월 18일 다시 의회 앞에 서서 신중하면서도 단호

한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자신의 저술을 세 부류로 나누어 설명했다. 첫째, 신앙의 기본 진리를 

다룬 책들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들이다. 둘째, 교황청의 폭정과 

부패를 비판한 글들이다. 셋째, 특정 인물들을 비판한 책들로, 어조가 지나쳤

을 수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루터는 내용 자체는 철회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면서 이렇게 결론지었다.

“나는 성경과 분명한 이성에 의해 확신되지 않는 한, 내 주장을 철회할 수 없

습니다. 나는 교황들과 공의회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주 잘못을 

범했고 서로 모순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안전하지도, 옳지도 않습니다. 나는 달리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이에 황제 카를 5세는 격분했고 곧 루터를 제국의 법 밖에 둔다는 칙령을 발

표했는데 이는 누구든 루터를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그를 살렸다. 루터가 보름스를 떠나 비텐베르

크로 돌아가는 길에 선제후의 부하들이 루터를 ‘납치’했는데, 이는 루터를 보

호하기 위해 미리 준비된 작전이었다. 루터는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옮겨져서 

안전하게 숨을 수 있었다.

바르트부르크 성 - 성경 번역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루터는 ‘융커 요르크’(Junker Jö rg, 기사 조지)라는 

가명을 사용했다. 그는 수염을 기르고 기사의 옷을 입었으며 거의 10개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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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곳에 머물렀다.

루터는 이 시간을 생산적으로 사용했다. 그는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

하기 시작했다. 그는 에라스무스가 편집한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사용했

다. 에라스무스가 편집한 1516년 그리스어 신약은 이후 공인 본문(Textus 

Receptus)의 기초가 되어 루터 성경, 틴데일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 결정적 영

향을 미쳤다. 그는 사본을 비교하면서 천주교가 선호하던 알렉산드리아 계열 

소수 사본을 채택하지 않았다. 이 사본들이 당시 교회가 널리 사용하던 비잔

틴 다수 사본 전통과 크게 달랐기 때문이다. 또한 소수 사본에는 축약과 생략 

등 편집의 흔적이 있다고 보았다. 반면 여러 지역에서 일관되게 보존된 다수 사

본은 원본의 신뢰할 만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이유로 그의 본문은 다

수 본문 계열을 따르게 되었고 이는 종교 개혁의 성경 번역 운동을 이끄는 토

대가 되었다.

 놀랍게도 루터는 단 11주 만에 신약 성경 전체를 번역했다.

루터의 번역은 단순한 직역이 아니었다. 그는 독일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

는 언어로 번역했다. 그는 시장에 가서 사람들의 말을 들었고 어린이들의 말

을 관찰했다. 그는 생동감 있고 이해하기 쉬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다.

1522년 9월, 루터의 독일어 신약 성경이 드디어 출판되었다. 이 성경은 흔히 

‘9월 신약’(September Testament)이라 불리며, 초판 3,000부가 몇 달 만에 

모두 팔려 나갔다. 이어서 재판이 계속 나왔고 독일 전역에 빠르게 퍼져 나갔

다. 독일 사람들은 마침내 자기 언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었

고, 루터의 번역은 독일어 자체의 표준화를 이끄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루터는 신약 번역 이후 곧바로 구약 성경 번역 작업에 착수했는데 이는 신약

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다. 히브리어는 그에게 익숙하지 않았고, 당대에 원어

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학자도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루터는 비텐베르

크의 히브리어 학자들과 랍비 문헌을 연구하며 원어의 뉘앙스를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긴 협력과 세밀한 교정 과정을 거쳐 1534년 루터 성경전서

(독일어 완역 성경)가 마침내 출판되었고, 이는 독일어의 표준화를 이끌고 유

럽 종교 개혁 확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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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터의 독일어 성경은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첫째, 종교 개혁의 확산에 결정

적 역할을 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루터가 가르치는 것이 진리임을 스

스로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독일어 자체의 표준화에 기여했다. 당시 독일은 

많은 방언들로 나뉘어 있었는데 루터의 성경이 표준 독일어의 기초가 되었다. 

셋째, 독일 문화와 교육에 큰 영향을 주었다.

루터의 신학적 기여

루터의 신학은 몇 가지 핵심 원리로 요약될 수 있다. 이것들은 나중에 ‘종교 

개혁의 다섯 솔라’로 정리되었다.

1. 오직 성경(Sola Scriptura): 성경만이 신앙과 실천의 최종 권위이며 교황

도, 공의회도, 전통도, 이성도 성경 위에 설 수 없다. 성경에 명백히 가르쳐

지지 않은 것은 구원에 필수적이지 않다.

2. 오직 믿음(Sola Fide):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으며 선행, 성례전, 고행, 

순례 등 인간의 어떤 노력도 구원에 기여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인정받는다.

3. 오직 은혜(Sola Gratia):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은 우리가 그럴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기 때문이

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구원을 주신다.

4. 오직 그리스도(Solus Christus):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마리아도, 성인들도, 사제들도 필요하지 않다. 오

직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5. 오직 하나님께 영광(Soli Deo Gloria): 구원의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만 돌려야 한다. 우리는 그저 은혜를 받은 죄인들일 뿐이며 그래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루터는 또한 전 성도 제사장직을 강하게 강조했다.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으며 누구나 중보자 없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214  신약 교회 역사 ┃ 제1부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제 계급은 필요하지 않고 모든 신자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며 진리를 분별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루터의 한계

그러나 루터의 개혁에는 심각한 한계가 있었다. 침례교의 관점에서 볼 때 루

터는 구원론 교리는 개혁했지만 교회론은 개혁하지 못했다.

첫째, 루터는 유아 세례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유아 세례가 성경적이라고 주장했는데 그의 논증은 이러했다. 루터는 

유아에게도 믿음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나님께서 유아에게 믿음을 주

실 수 있고 세례가 그 믿음을 확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다소 억지스러

운 논증이었다. 루터는 또한 대부모의 믿음이나 교회의 믿음이 유아를 대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성경은 대리 믿음을 가르치지 않는다.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믿어야 한다.

루터가 유아 세례를 유지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 가지 이유는 전통의 무게

였다. 유아 세례는 천 년 이상 교회의 관습이었고 루터는 성경에 명백히 금지되

지 않은 한 전통을 유지하려 했다.

또 다른 이유는 사회적 필요성이었다. 중세 사회에서 유아 세례는 출생 등록

이자 시민권을 부여받는 수단이었다. 따라서 그는 유아 세례가 폐지되면 사회 

질서가 무너질 것을 우려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루터가 교회를 여

전히 지역 공동체 전체와 동일시했다는 것이다. 루터는 ‘보이지 않는 교회’(참

된 신자들)와 ‘보이는 교회’(외적 조직)를 구분했지만 보이는 교회는 여전히 

한 지역의 모든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둘째, 루터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주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제후들의 도움으로 개혁을 진행했고 결국 제후들이 교회를 통

제하는 체제가 확립되었다.

루터는 ‘두 왕국 교리’를 가르쳤는데 이것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두 개의 통

치 방식을 세우셨다는 것이다. 그중 하나는 영적 왕국으로, 그것은 복음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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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을 통해 다스린다. 다른 하나는 세속 왕국으로 그것은 법과 칼을 통해 다스

린다. 교회는 영적 왕국에 속하고 국가는 세속 왕국에 속한다.

이 교리는 교회와 국가의 기능을 구분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지만 교회와 국

가의 분리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오히려 루터는 세속 권력자들이 교회의 외적 

질서를 유지하고 개혁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독일의 각 지역에서 제후가 종교를 결정했다. 제후가 루터파를 

선택하면 그 지역 백성들도 루터파가 되어야 했다. 이는 1555년 아우구스부르

크 화의에서 “그 지역의 종교는 그 지역 통치자의 종교를 따른다.”는 원칙으로 

공식화되었다.

이는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종교의 강제였다. 단지 누가 강제하는가만 바뀌

었을 뿐이다. 이후로는 교황이 아니라 제후가 강제하게 된 것이다.

셋째, 루터는 재침례교인들을 가혹하게 비판했고 그들에 대한 박해를 지지

했다.

재침례교인들은 신자 침례를 주장하고 유아 세례를 거부하며 교회와 국가

의 분리를 주장했는데 이것들은 루터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었다.

루터는 재침례교인들이 사회 질서를 파괴한다고 보았다. 그들이 유아 세례

를 거부하는 것은 기독교 사회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들

이 맹세를 거부하는 것은 법체계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루터는 재침례교인들을 처형하는 것을 지지했다. 이는 루터의 가장 큰 오점 

중 하나이다. 그 자신이 양심의 자유를 위해 싸웠지만 다른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는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넷째, 루터는 1524-1525년 독일 농민 전쟁에서 영주들의 강경 진압을 지지

했다.

당시 농민들은 오랫동안 억압받아 왔고 종교 개혁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해

방의 희망을 주었다. 만약 영적으로 모든 신자가 평등하다면 사회적으로도 평

등해야 하지 않겠는가?

일부 급진적 개혁자들 중 특히 뮌처(Thomas Müntzer, 1489-1525)가 농민

들을 지지하고 심지어 반란을 선동했다. 농민들은 ‘12개조 요구 사항’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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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데 과도한 세금 반대, 사냥과 낚시 권리 등 일부는 합리적이었다. 그러나 

반란은 점차 폭력적이 되었고, 귀족들의 성을 약탈하고 수도원을 파괴했다.

루터는 처음에 농민들에게 동정적이었다. 그는 귀족들이 농민들을 억압한 

것을 비판했지만 반란이 폭력적으로 변하자 입장이 바뀌었다.

1525년 농민전쟁이 격화되던 때, 루터는 「살인하고 약탈하는 농민 무리에 대

항하여」라는 소책자를 출판했다. 처음에는 양쪽 모두에게 절제를 요구했지만 

농민들이 무장 봉기를 일으키자 그는 태도를 바꾸어 제후들과 영주들에게 강

경 진압을 촉구했다. 루터는 글에서 “찌르고 때리고 죽일 수 있는 자는 그렇게 

하라.”라고 말했고, 농민들의 폭동을 ‘미친 개의 광기’에 비유하며 “미친 개는 

죽여야 한다.”고 적었다.

이 소책자는 루터의 가장 논란 많은 저술 가운데 하나로, 그의 격렬한 표현

은 이후 농민 학살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다.

영주들은 농민들을 잔인하게 진압했고 약 10만 명의 농민들이 살해되었으

며 뮌처도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루터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는 폭력적 반란이 복음을 훼

손한다고 보았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그의 언어는 

너무 가혹했고 그의 입장은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이 부족

했다.

이 사건은 루터가 기득권 세력의 편에 섰다는 인상을 주었다. 루터파 교회는 

제후들의 교회가 되었고 농민들과 평민들은 소외감을 느꼈다.

다섯째, 루터는 초기에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책임을 교회

에 있다고 보며 비교적 우호적이었다. 그러나 말년으로 갈수록 태도가 극단적

으로 변했다. 1543년에 그는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대하여」 같은 글에서 

유대 회당을 불태우고 랍비들의 가르침을 금지하며 유대인들을 독일에서 추

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러한 격렬한 반유대 발언은 후대에 큰 비판

의 대상이 되었고 더욱이 나치 시대에 악용되면서 더욱 논란이 되었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과 교회들은 루터 말년의 반유대 사상을 분명하게 문제시하며 그

의 사상 전체 중에서도 반드시 구분해 이해해야 할 부분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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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터의 유산

루터의 유산은 대단히 복잡하다. 긍정적 측면에서 루터는 복음을 회복했다. 

그는 구원이 은혜로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진리를 다시 선포했고 성경을 일반 

성도의 손에 들려주었다. 그는 로마 카톨릭의 독점을 깨뜨렸고 양심에 따라 

서는 용기를 보여 주었다.

부정적 측면에서 루터는 교회론 측면에서 중세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

는 국가 교회를 유지했고 유아 세례를 유지했으며 성경 신자들을 이단으로 몰

아 박해했다. 그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확립하지 못했고 양심의 자유를 완전히 

존중하지 못했으며 반유대인 정책을 지지하였다.

침례교의 관점에서 루터는 위대한 개혁자였지만 불완전한 개혁자였다. 그는 

반쯤 개혁했다. 그는 “무엇을 믿느냐?”는 개혁했지만 “교회란 무엇인가?”는 

전혀 개혁하지 못했다. 침례교는 루터가 시작한 일을 완성하려고 한다.

울리히 츠빙글리(1484-1531) - 스위스 개혁 

울리히 츠빙글리(Ulrich Zwingli, 1484-1531)는 루

터와 거의 동시에 스위스에서 개혁 운동을 시작했다. 

그는 1484년 1월 1일 스위스 빌트하우스에서 태어났

다. 그는 비엔나와 바젤에서 인문주의 교육을 받았고 

뛰어난 학자가 되었다. 그는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

았고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를 배웠다.

1506년 츠빙글리는 사제 서품을 받았고 글라루스와 

아인지델른에서 사제로 일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성

경을 깊이 연구했고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사용하여 바울의 서

신들을 암기했다.

1519년 1월 1일, 츠빙글리는 취리히의 그로스뮌스터 교회의 설교자가 되었고 

즉시 혁신적인 설교를 시작했다. 그는 전통적인 미사 본문 대신 성경을 연속적

울리히 츠빙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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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즉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여 성경을 순서대로 설교했다.

츠빙글리의 설교는 강력했다. 그는 성경을 명확하게 설명했고 교회의 부패

를 비판했으며 복음의 순수성을 외쳤다. 취리히 시민들은 그의 설교에 매료되

었다. 츠빙글리와 루터는 서로 독립적으로 개혁을 시작했다. 츠빙글리는 루터

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 자신의 독창적인 사상가였다. 일부 측면에서 츠빙글리

는 루터보다 더 급진적이었다.

취리히의 개혁

츠빙글리의 영향 아래 취리히는 점진적으로 개혁되었다. 1523년 1월, 취리히 

시 의회는 공개 논쟁을 주최했다. 츠빙글리는 67개조 논제를 제시했고 이를 

성경으로 변호했지만 카톨릭 측은 효과적으로 반박하지 못했다. 시 의회는 츠

빙글리의 편을 들었고 개혁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1524년 취리히에서 성상들이 제거되면서 교회의 조각상, 그림, 장식들이 모

두 철거되었다. 츠빙글리는 이것들이 우상 숭배를 조장한다고 보았다.

1525년 미사가 폐지되고 간단한 성찬 예식으로 대체되었다. 예배는 라틴어

가 아니라 독일어로 드려졌고 화려한 제의와 의식이 사라지고 단순한 예배가 

자리를 잡았다. 수도원들이 해산되었고 사제들의 독신 제도가 폐지되었다. 츠

빙글리 자신도 1522년 몰래 결혼했고 1524년에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츠빙글리의 신학

츠빙글리는 루터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둘 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주장했지만 중요한 차이점들도 있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주의 만찬에 대한 이해였다. 루터는 ‘실제 임재설’을 믿

었다. 비록 카톨릭의 화체설은 거부했지만 루터는 그리스도께서 빵과 포도주 

‘안에, 함께, 아래’ 실제로 임재하신다고 믿었다.

그러나 츠빙글리는 주의 만찬을 상징으로 보았다.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

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 했다. 주의 만찬은 기념 의식이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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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1529년 마르부르크 회담에서 루터와 츠빙글리가 만나 교리적 일치를 시도했

다. 필립 헤센 방백이 주선한 이 회담에서 두 사람은 14개 조항에서 합의했지

만 주의 만찬 문제에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루터는 “이것은 내 몸이니라.”(마 

26:26)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고, 츠빙글리는 “이것은 내 몸을 상징한다.”로 

이해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매우 중요했다. 이는 개신교 진영의 분열을 

가져왔고 루터파와 개혁파(츠빙글리-칼빈 전통)의 갈라짐으로 이어졌다.

츠빙글리의 한계

츠빙글리도 루터와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 츠빙글리는 유아 세례를 강력하게 옹호했다. 그는 유아 세례를 구약의 

할례와 동일시했다. 할례가 구약 백성을 언약 공동체에 포함시켰듯이, 유아 

세례는 신약 백성을 교회 공동체에 포함시킨다고 주장했다.

츠빙글리는 신자 침례를 주장하는 재침례교인들과 격렬하게 논쟁했다. 그의 

교회에서 일부 사람들이 신자 침례를 주장하며 나갔을 때 츠빙글리는 그들을 

강하게 반대했다.

둘째, 츠빙글리는 취리히 시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했고 교회 개혁은 시 의회

의 결정으로 시행되었다. 이는 교회와 국가가 여전히 결합되어 있음을 의미했

다. 취리히에서는 모든 시민이 개혁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했다. 개인의 선택권

은 없었고 유아 세례는 의무였으며 거부하는 부모는 처벌받았다.

1526년 3월, 취리히 시 의회는 재침례교인들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법을 통과

시켰다. 재침례를 받거나 주는 자는 물에 빠뜨려 죽인다는 것이었다(아이러니

하게도 침례의 방법으로 죽이는 것이다).

1527년 1월 5일, 펠릭스 만츠(Felix Manz)라는 재침례교인이 취리히에서 처

형되었는데 그들은 그를 취리히의 리마트 강에 빠뜨려 익사시켰다. 만츠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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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교에 의해 순교한 최초의 재침례교인이었다. 만츠는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라고 노래하며 죽었다.

츠빙글리는 이 처형을 지지했다. 그는 재침례교인들이 사회 질서를 위협한다

고 보았고 그들이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것은 기독교 사회의 기초를 무너뜨리

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는 츠빙글리의 가장 큰 오점이다. 그 자신이 종교 개

혁을 위해 싸웠지만 정작 다른 개혁자들은 박해한 것이나 다름없다.

츠빙글리의 죽음

츠빙글리는 전쟁터에서 죽었다. 스위스는 캔톤(canton)이라고 불리는 여러 

주로 나뉘어 있었다. 그중 일부는 개신교를 받아들였고 일부는 카톨릭을 유지

했으므로 종교적 긴장이 군사적 충돌로 번졌다.

1531년 10월 11일, 제2차 카펠 전투가 벌어지면서 취리히의 개신교 연합군과 

카톨릭 연합군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츠빙글리는 군대의 종군 목사로 전장에 

있었고, 전투 중 치명적인 부상을 입어 쓰러졌다. 카톨릭 군인들은 부상당한 

츠빙글리를 발견한 뒤 그의 신앙 고백을 요구했으나 츠빙글리가 이를 거부하

자 현장에서 즉시 처형했다.

그의 죽음 이후 시신은 모욕을 당했다. 카톨릭 군대는 츠빙글리의 시신을 사

지를 찢고, 심장을 도려내고, 몸을 불태우는 등 극도로 잔혹한 방식으로 훼손

했고 마지막으로 남은 재는 바람에 흩어져 사라지도록 내버려졌다. 이는 츠빙

글리와 그의 영향력을 완전히 지워 없애려는 상징적 조치였다.

츠빙글리는 47세에 죽었다. 그의 개혁은 불링거(Heinrich Bullinger, 

1504-1575)가 계승했고 나중에 존 칼빈에 의해 더욱 발전되었다.

츠빙글리의 유산

츠빙글리는 스위스 독일어권 지역의 종교 개혁을 이끌었고 그의 개혁은 취리

히, 베른, 바젤 등의 도시로 확산되었다. 그의 신학은 개혁교회 전통의 기초가 

되었다.

츠빙글리는 루터보다 일부 측면에서 더 급진적이었다. 그는 예배에서 성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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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모든 것을 제거하려 했고 결국 성상, 음악, 화려한 의식을 모두 없앴다. 

이러한 단순함은 개혁교회의 특징이 되었다.

그러나 츠빙글리도 교회론에서는 중세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 역시 국

가 교회를 유지했고 유아 세례를 옹호했으며 재침례교인을 박해했다. 침례교

의 관점에서 츠빙글리는 불완전한 개혁자였다.

존 칼빈(1509-1564) - 제네바의 개혁자 

칼빈의 초기 삶과 회심

칼빈(John Calvin, 1509-1564)은 1509년 7월 10

일 프랑스 누아용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대성

당의 행정관이었고 상류층과 연결되어 있어서 칼빈은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었다.

칼빈은 처음에 사제가 되기 위해 공부했다. 그는 파

리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으나 아버지가 법학이 더 

유망하다고 생각하여 칼빈을 오를레앙과 부르주로 

보내 법학을 공부하게 했다. 칼빈은 뛰어난 학생이었

고 1532년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칼빈의 진정한 관심은 인문학과 신학이었다. 그는 고전 라틴어, 그리

스어, 히브리어를 배웠고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았다. 1532년 그는 고대 로

마 철학자 세네카의 저작에 대한 주석서를 출판했다.

1533년경 칼빈은 회심을 경험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시기와 방법은 

알 수 없다. 칼빈 자신은 자신의 회심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

렇게 썼다. “하나님께서 갑작스러운 회심으로 내 마음을 복종시키셨다.”

칼빈은 루터의 저작들을 읽었고 개신교 신학을 받아들였으며 결국 로마 카

톨릭과 결별했다. 프랑스에서 개신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자 칼빈은 1534년 

프랑스를 떠나 스위스로 갔다.

존 칼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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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강요」 출판

1536년 칼빈은 26세에 「기독교 강요」의 초판을 출판했다. 이 책은 개신교 개

혁 신학의 체계적인 설명이었다.

초판은 비교적 작았다(6장). 그러나 칼빈은 평생 동안 이 책을 계속 확장하

고 개정했고 최종판(1559)은 4권 80장의 방대한 저작이 되었다.

「기독교 강요」는 개혁 신학의 가장 중요한 저작 중 하나가 되었다. 칼빈은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기독교 교리를 설명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죄, 구원, 

교회, 성례전, 기독교인의 삶 등을 다루었다.

칼빈의 신학은 하나님 중심적이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위

한 것이었다.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강조했고 이것이 나중에 ‘칼빈

주의’의 특징이 되었다.

제네바에서의 사역

1536년 칼빈은 제네바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단지 하룻밤만 머물 계획이

었으나 파렐(Guillaume Farel, 1489-1565)이라는 개혁자가 칼빈을 만나 제

네바에 머물면서 개혁을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파렐은 매우 열정적으로 요청

했고 칼빈이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칼빈을 저주하실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칼빈은 마지못해 동의했다. 그는 조용히 학문 연구를 하기를 원했지만 하나

님께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칼빈과 파렐은 제네바에서 엄격한 개혁을 시도했다. 그들은 교회 규율을 확

립하려 했고 도덕적 기준을 높이려 했다. 그러나 제네바 시민들은 이를 너무 엄

격하다고 느꼈고 1538년에 칼빈과 파렐은 제네바에서 추방되었다.

칼빈은 스트라스부르로 가서 프랑스 난민 교회의 목사가 되었다. 그는 그곳

에서 3년 동안 설교하고 가르치고, 주석과 변증서를 집필하며 비교적 평안한 

시기를 보냈다.

1540년, 그는 이델레트 드 뷔르(Idelette de Bure)와 결혼했다. 이델레트는 

재침례교 지도자였던 첫 남편을 잃고 두 자녀를 데리고 살던 과부였으며 남편

과 함께 한때 재침례교 운동과 연관된 삶을 살았다. 그녀는 첫 남편이 죽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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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침례교 공동체로부터 떠나 있었고 칼빈과 결혼한 후에는 개혁파 신앙을 따

랐다. 그러나 1541년 제네바 시 의회가 칼빈에게 돌아와 달라고 요청하자 칼

빈은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다. 1541년 9월 13일 칼빈은 제네바로 돌아왔고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제네바의 개혁

칼빈은 제네바를 기독교 모범 도시로 만들려 했다. 그는 교회와 시 정부가 

협력하는 체제를 확립했다. 교회는 영적 사안을 담당하고 시 정부는 세속 사

안을 담당했지만 둘은 긴밀하게 협력했다.

칼빈은 ‘교회 규례’를 작성했는데, 이는 교회의 조직, 직분, 규율을 정한 문서

였다. 칼빈은 네 가지 직분을 확립했다. 목사(말씀을 설교함), 교사(교리를 가

르침), 장로(규율을 감독함), 집사(가난한 자를 돌봄).

칼빈은 ‘당회’도 조직했고, 이는 목사들과 장로들로 구성된 기구로 교회 규

율을 담당했다. 당회는 매주 모여 시민들의 도덕적 행동을 조사했는데 여기에

는 술 취함, 도박, 춤, 연극, 간음, 이단 등이 포함되었다. 잘못이 발견되면 경

고, 견책, 성찬 정지, 파문 등의 처벌이 내려졌다.

칼빈의 제네바 개혁은 매우 엄격했다. 사람들은 주일에 예배에 참석해야 했

고 술집 출입이 규제되었다. 아이들의 이름은 성경적이어야 했고 음악, 춤, 연

극이 제한되었으며 의복도 규제되었다.

이러한 엄격함은 많은 반발을 일으켰다. 일부 제네바 시민들은 칼빈의 ‘독

재’를 싫어했고 특히 ‘자유주의자’로 알려진 그룹이 칼빈을 반대했다. 그들은 

칼빈이 외국인(프랑스인)이면서 제네바를 통제하려 한다고 불평했다.

그러나 칼빈은 점차 더 많은 지지를 얻었다. 많은 개신교 난민들이 제네바로 

왔고 그들은 칼빈을 지지했다. 1555년 칼빈의 반대자들이 정치적으로 패배하

면서 칼빈의 입지가 확고해졌다.

칼빈의 신학

칼빈의 신학은 몇 가지 핵심 강조점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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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님의 주권: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강조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어난다. 심지어 마귀

의 활동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2. 예정론: 칼빈은 이중 예정을 가르쳤는데 이것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도록 예정하셨고(선택), 어떤 사람들은 멸망하도록 예정하셨

다(유기)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공로나 의지와 무관하며 오직 하나님의 주권

적 뜻에 따른 것이다.

이 교리는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다. 칼빈은 이것이 성

경적이라고 믿었고 로마서 9장과 에베소서 1장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칼빈은 

이 교리가 인간의 교만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인다고 주장했다.

3. 전적 타락: 칼빈은 인간이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가르쳤다. 즉, 

인간은 타고난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참된 선을 행할 수도, 구원에 

어떤 공로를 더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

작되고 은혜로 완성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때때로 “인간의 부패가 곧 인간의 전적 무능력이다.”

라는 방식으로 오해되곤 한다. 성경이 말하는 타락은 인간의 도덕적, 영적 부

패를 가리키지 인간이 의지나 선택을 전혀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로까지 확장

해 해석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성경은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의롭거나 구원

받게 될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존재이며 복음을 들

을 때 회개하고 믿음으로 응답해야 하는 존재로 제시한다.

따라서 타락 교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것이어야 하지, 인

간의 책임과 반응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4. 그리스도의 제한 속죄: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만 

죽으셨다고 가르쳤다(이는 나중에 ‘제한 속죄’로 알려졌다). 그리스도의 죽음

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들을 위한 것이며 그들의 구원

을 확실하게 성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말한다

(요 3:16, 고후 5:15; 히 2:9; 요일 2:2; 딤전 2:4-6).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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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이 믿는 자에게 적용된다고 가르칠 뿐, 그 죽음의 범위 자체가 선택된 사

람들에게만 한정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화평 헌물이 되셨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분명히 

선언한다. 그러므로 제한 속죄는 성경이 밝히 말하는 명백한 진리, 곧 ‘모든 사

람을 위한 구속 사역’이라는 선언과 충돌한다.

5. 성화: 칼빈은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고 강조했

다. 칭의(의롭다 인정받음)와 성화(거룩하게 됨)는 분리될 수 없고 참된 믿음

은 반드시 선한 행위를 낳는다. 이는 칼빈이 경건한 삶을 강조하게 만들었다.

나중에 칼빈의 추종자들은 그의 신학을 ‘TULIP’이라는 다섯 가지 요점으

로 정리했다. 전적 타락(Total Depravity), 무조건적 선택(Unconditional 

Election), 제한 속죄(Limited Atonement), 불가항력적 은혜(Irresistible 

Grace), 성도의 견인(Perseverance of the Saints). 이것이 ‘칼빈주의 5대 강

령’이다.

칼빈의 한계

칼빈도 루터나 츠빙글리와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 칼빈은 유아 세례를 강력하게 옹호했고 언약 신학을 발전시켜 유아 세

례를 정당화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신약 시대에

도 계속된다고 주장했다. 구약에서 언약의 표시가 할례였다면 신약에서는 침

례가 언약의 표시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 유아가 할례를 받았듯이 

신약 시대에도 신자의 유아가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논증은 정교하지만 성경적이지 않다. 신약 성경은 언약 공동체를 다르게 

정의한다. 신약의 언약 백성은 육적 후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다(갈 3:7).

둘째, 칼빈은 제네바에서 교회와 국가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체제를 만들었

고 결국 모든 제네바 시민은 개혁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했다. 유아 세례는 의

무였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도 의무였으며 개인의 선택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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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빈은 이론적으로 교회와 국가의 기능을 구분하면서 교회는 영적 사안을 

다루고 국가는 세속 사안을 다룬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둘이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었다. 당회가 도덕적 잘못을 발견하면 시 정부가 처벌했고 시 정부

가 교회의 결정을 집행했다.

이는 정교분리가 아니었다. 오히려 정교 협력이었고 사실상 정교 결합이었

다. 개인의 양심의 자유는 여전히 인정받지 못했다.

셋째, 칼빈의 가장 큰 오점은 세르베투스(Michael Servetus, 1511-1553)의 

처형이다. 세르베투스는 스페인 출신의 학자로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면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창조물이라고 주장했다(이는 4

세기 아리우스의 이단과 유사하다).

세르베투스는 1553년 제네바로 왔는데 칼빈은 그를 체포하도록 했다. 세르

베투스는 재판을 받았고 이

단으로 정죄되었으며 제네바 

시 의회는 그를 화형에 처하

기로 결정했다.

칼빈은 세르베투스의 처형

을 지지했다. 칼빈은 세르베

투스에게 자신의 견해를 철

회하라고 권했지만 세르베

투스는 거부했다. 칼빈은 세

르베투스가 하나님을 모독했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으

므로 죽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칼빈은 유일하게 화형이 아니라 참수형을 요

청했으나(이것이 더 인도적이라고 생각했다) 시 의회는 화형을 고집했다.

1553년 10월 27일, 세르베투스는 제네바에서 화형당했다. 그는 불길 속에서 

“예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다. 

(만약 그가 “아들 예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여!”, 즉 단어 순서를 바꾸어 말

했다면 그는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는 신념을 끝까지 고집했다).

칼빈과 세르베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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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베투스의 처형은 칼빈에게 큰 비판을 가져왔고 심지어 일부 개신교인들

도 칼빈을 비판했다. 칼빈이 스트라스부르에서 돌아온 직후 제네바에서 함께 

일하던 카스텔리오(Sebastian Castellio, 1515-1563)는 ‘이단을 죽이는 것은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２

그러나 칼빈은 자신의 행동을 옹호했다. 그는 이단이 영혼을 죽이는 것이

므로 이단을 처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고 신명기 13장(거짓 대언자를 

죽이라는 명령)을 근거로 들었다. 이는 칼빈의 가장 큰 실수였다. 세르베투스

의 신학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그는 삼위일체를 부정했고, 이는 기독교의 핵

심 교리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신학을 가진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진리는 칼로 강요할 수 없고 사랑과 설득으로 전해져야 한

다.

세르베투스 사건은 침례교인들에게 중요한 교훈이다. 이는 국가가 종교적 

잘못을 처벌할 때 일어나는 일이고 교회가 국가 권력을 사용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 정교분리는 단순히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필수적인 원칙이다.

넷째, 칼빈도 재침례교인들을 박해했다. 그는 재침례교인들이 교회와 사회

를 파괴한다고 보았다. 그는 그들이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것은 언약 신학을 

부정하는 것이고 기독교 사회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재침례교도들을 ‘미친 자들’이라고 부르며 그들

의 교리를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재침례교 운동이 질서와 국가 권위를 무너

뜨리는 위험한 사상이라고 보았고 그들이 처벌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

했다. 

제네바에서도 재침례교도들은 여러 차례 체포되거나 추방되었으며 칼빈은 

이러한 조치들을 신학적으로 지지했다. 비록 재침례교도 처형은 제네바보다

는 다른 스위스 도시에서 더 많이 이루어졌지만, 칼빈의 사상은 당시 재침례교 

탄압 분위기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２. 제네바의 신정국가 체제 아래에서 형성된 칼빈의 강압적 질서에 맞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옹호

한 인문주의자 카스텔리오의 경험은, 슈테판 츠바이크의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바오 출판사, 

2009)에서 강렬한 대비와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 생생하게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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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빈의 유산

칼빈의 영향은 매우 컸다. 그의 「기독교 강요」는 개신교 개혁 신학의 표준 교

과서가 되었고, 그의 성경 주석은 신약의 거의 전체와 구약의 많은 부분을 다

루며 오늘날까지 연구되고 있다. 또한 수천 편에 이르는 그의 설교는 강력하

고 실제적이며, 개혁교회의 신학과 목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칼빈은 제네바를 ‘개신교의 로마’로 만들었다. 유럽 전역에서 개신교 학생들

이 제네바로 와서 칼빈 아래서 공부했고 그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 개혁을 

전파했다. 프랑스의 위그노, 네덜란드의 개혁교회,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영

국의 청교도들이 모두 칼빈의 영향을 받았다.

칼빈의 신학은 ‘개혁 신학’ 또는 ‘칼빈주의’로 알려지게 되었고, 이는 루터파

와 구별되는 개신교의 한 흐름이 되었다. 오늘날 장로교, 개혁교회, 회중교회, 

일부 침례교회가 칼빈주의 신학을 따른다.

그러나 칼빈도 교회론에서는 중세의 틀을 끝내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국가 

교회를 유지했고 유아 세례를 옹호했으며 이단을 박해했다. 침례교의 관점에

서 칼빈은 위대한 신학자였지만 불완전한 개혁자였다.

기타 개혁자들

멜란히톤  필립 멜란히톤(Philip Melanchthon, 1497-1560)은 루터의 가장 

가까운 동료였다. 그는 뛰어난 학자이자 교육자였고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Augsburg Confession, 1530)을 작성했는데, 이는 루터파의 핵심 신앙 

고백이 되었다. 멜란히톤은 루터보다 온건했고 카톨릭과의 화해를 모색했다. 

그는 루터가 죽은 후 루터파 신학의 발전을 이끌었다.

부처  마르틴 부처(Martin Bucer, 1491-1551)는 스트라스부르의 개혁자였

고 루터파와 츠빙글리파 사이를 중재하려 했다. 그는 교회 규율과 목회 돌봄

을 강조했고 나중에 영국으로 가서 영국 종교 개혁에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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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링거  하인리히 불링거(Heinrich Bullinger, 1504-1575)는 츠빙글리가 

죽은 후 취리히 개혁을 이끌었고 44년 동안 취리히의 지도자로 지냈다. 그는 

많은 저술을 남겼고 유럽 전역의 개혁자들과 서신을 교환했다. 그는 ‘제2차 

헬베틱 신앙 고백’(Second Helvetic Confession, 1566)을 작성했는데, 이는 

개혁교회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었다.

녹스  존 녹스(John Knox, 1514-1572)는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의 중심 인

물이었다. 그는 제네바에서 칼빈과 교류하며 칼빈주의 신학과 제네바의 교회 

정치 모델을 배웠고, 스코틀랜드로 돌아와 장로교 체제를 확립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녹스는 용감하고 타협하지 않는 설교자로, 로마 카톨릭 신앙을 

지킨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자신의 신앙을 담대히 말

했다.

종교 개혁의 공과 - 위대한 회복과 명백한 한계

위대한 회복

종교 개혁은 위대한 운동이었다. 개혁자들이 회복한 진리들을 정리해 본다.

1. 오직 성경: 성경만이 최종 권위이다. 교황도, 전통도, 이성도 성경 위에 설 

수 없다. 이는 혁명적인 원칙이었다. 이는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고 판단할 

권리를 주었다.

2.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음: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 

이는 복음의 핵심이며 사람들을 미신과 두려움에서 해방시켰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성례전과 선행으로 구원을 사려 하지 않아도 되었다.

3. 오직 은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

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다. 이는 인간의 교만을 낮추고 하나님의 

긍휼을 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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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마리아도, 성인

들도, 사제들도 필요하지 않다. 이는 그리스도의 충족성을 강조한다.

5. 전 성도 제사장직: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며 특별한 사제 계급이 필요하지 

않다.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6. 성경의 자국어 번역: 루터의 독일어 성경, 틴데일의 영어 성경 등이 출판되

었다. 사람들은 자기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7. 교황권의 독점 타파: 로마 카톨릭의 독점이 깨지고 더 이상 교황만이 기독

교를 정의하지 않았다. 다양한 개신교 교회들이 나타났다.

이 모든 것은 엄청난 진보였다. 복음이 다시 선포되었고 수백만 명이 진리를 

알게 되었다. 이것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명백한 한계

그러나 침례교의 관점에서 볼 때 종교 개혁은 완전하지 않았다. 개혁자들이 

회복하지 못한 것들을 정리해 보겠다.

1. 유아 세례 유지: 모든 주요 개혁자들이 유아 세례를 유지했다. 이는 신약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다. 성경은 신자 침례만을 가르친다. 유

아 세례를 유지함으로써 개혁자들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

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2. 국가 교회 체제의 유지: 개혁자들은 교회와 국가의 결합을 유지했다. 루

터는 제후들에게 의존했고 칼빈은 제네바 시 정부와 협력했으며 츠빙글리는 

취리히 시 의회의 지지를 받았다. 시민권과 교회 회원권은 여전히 동일했다. 이

는 신약 성경의 자발적 교회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다.

3. 정교분리의 부재: 개혁자들은 정교분리를 확립하지 못했다. 교회는 여전

히 국가 권력을 사용했고 국가는 여전히 종교를 강제로 주입했다. “그 지역의 

종교는 그 지역 통치자의 종교를 따른다.”는 원칙이 확립되었는데, 이는 종교

의 자유가 아니라 종교의 강제였다.

4. 양심의 자유 부정: 개혁자들은 양심의 자유를 완전히 존중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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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자신들의 양심을 위해 싸웠지만 다른 사람들의 양심은 존중하지 않았

다. 그들은 이단을 박해했다. 루터는 재침례교인과 유대인들을 박해했고 츠빙

글리는 재침례교인을 처형했으며 칼빈은 세르베투스를 화형시켰다.

5. 교회 규율의 국가 집행: 개혁자들은 교회 규율을 국가가 집행하도록 했

다. 교회가 이단이나 도덕적 잘못을 판결하면 국가가 처벌했는데, 이는 교회

와 국가의 역할을 혼동하는 것이다.

6. 회중 정치의 부재: 칼빈은 장로 제도를 발전시켰지만 진정한 회중 정치는 

확립되지 않았다. 일반 성도들은 여전히 교회 정책 결정에서 제한된 역할만 했

고 신약 성경이 보여 주는 회중의 자치는 회복되지 못했다.

결론 - 불완전한 개혁과 침례교의 부름

종교 개혁은 위대했지만 완전하지 않았다. 개혁자들은 “무엇을 믿느냐?”(교

리)에서는 크게 진전했지만, “교회란 무엇인가?”(교회론)에서는 중세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루터, 칼빈, 츠빙글리는 모두 복음의 핵심을 회복했다. 그들은 구원이 은혜

로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재발견했고 성경의 권위를 회복했으며 그리스

도의 충족성을 강조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개혁

자들을 존경한다. 그러나 그들은 신약 교회의 모습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

다. 그들은 여전히 국가 교회를 유지했고 유아 세례를 고수했으며 이단을 박

해하고 양심의 자유를 부정했다. 그들은 교회를 지역 공동체 전체와 동일시했

고 신자들의 자발적 공동체로 보지 못했다.

왜 개혁자들은 더 나아가지 못했을까? 여러 이유가 있다.

첫째, 전통의 무게였다. 천 년 이상 지속된 관습을 바꾸는 것은 어려웠고 유

아 세례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둘째, 사회적 현실이었다. 당시 사회에서 교회와 국가를 분리한다는 것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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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기 어려웠다. 유아 세례는 출생 등록이었고 시민권 부여였으므로 이를 없

앤다는 것은 사회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였다.

셋째, 정치적 필요성이었다. 개혁자들은 제후들과 시 정부의 보호가 필요했

다. 카톨릭의 박해로부터 살아남으려면 세속 권력의 지지가 필수적이었으므로 

그들은 타협했다.

넷째, 신학적 확신이었다. 개혁자들은 자신들의 입장이 성경적이라고 진정으

로 믿었다. 그들은 언약 신학으로 유아 세례를 정당화했고 구약의 신정 정치

를 근거로 교회와 국가의 협력을 옹호했다.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든 결과는 명백하다. 종교 개혁은 반쯤만 이루어졌다. 

교리는 개혁되었지만 교회론은 개혁되지 못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위대한 종교 개혁의 시작이었다. 루터가 문을 열었고 재

침례교인들이 그 문을 통해 더 나아갔고 침례교가 그 길을 계속 걷고 있다. 우

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신약 교회의 완전한 회복이다. 성경만을 따르고, 그리

스도만을 높이고, 은혜만을 자랑하는 교회이다.

개혁자들은 증인들이며 우리에게 길을 보여 주었지만 그들도 완전하지는 않

았다. 우리는 그들이 회복한 진리에 감사하면서도 그들이 회복하지 못한 진리

를 계속 추구해야 한다. 우리의 눈은 개혁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야 한

다. 그분만이 완전하시다. 그분만이 교회의 참된 머리이시므로 그분을 따라 

우리는 계속 전진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모

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 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

여 있는 경주 길을 달려가며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

보자. (히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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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기 종교 개혁이 남긴  
핵심 질문 일곱 가지

1. 나는 종교 개혁의 정신을 잃고 자족하고 있지는 않은가?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가며 자신을 점검하는 지속적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살

펴봐야 한다.

2. 나는 개혁된 교리에는 만족하면서도 개혁되지 못한 교회론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

은가?

교회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성경적 원리로 재점검하려는 태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 나는 진리를 위해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신앙 때문에 불이익·손실이 와도 타협하지 않고 진리 편에 설 결단이 있는지 돌아

봐야 한다.

4. 나는 내가 거부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양심의 자유만 주장하고 타인의 양심의 자유는 억누르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

5. 나는 국가 권력에 의존하면서 교회의 순수성을 잃고 있지는 않은가?

정치적 영향력과 사회적 특권을 추구하며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있지 않은지 

경계해야 한다.

6. 나는 전통의 관성에 빠져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전통이나 교단 체계보다 성경의 직접적이고 명확한 명령을 우선하고 있는지 확인해

야 한다.

7. 나는 ‘반쯤 개혁된 신앙’에 만족하지 않고 신약 교회의 온전한 회복을 추구하고 

있는가?

부분적 개혁에 안주하지 않고 신약 교회의 본질을 온전히 회복하려는 소명을 붙들

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Check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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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는 “침례교가 어떻게 신약 교회의 원형을 회복했는가?”를 다루며, 16세기 재침

례교에서 출발한 500년의 흐름을 추적한다. 종교 개혁이 부분적 개혁에 머물러 있을 때, 

스위스의 재침례교인들은 신자 침례, 자발적 교회, 양심의 자유, 정교분리라는 신약 교

회의 원리를 실제로 회복했다. 이 운동은 순교로 시작되었고, 이후 영국 분리주의 속에

서 스마이스와 헬위스를 통해 최초의 영국 침례교회가 조직되었다.

17세기 신대륙에서는 청교도 신정 국가와 달리 윌리엄스가 로드아일랜드의 프로비던

스를 세워 세계 최초로 법적으로 보장된 종교 자유를 확립했다. 이어 18세기 버지니아 

침례교인들의 자유를 위한 투쟁은 제퍼슨과 매디슨에게 깊은 영향을 주어, 버지니아 종

교 자유 법안과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미국의 침례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적 권리인 영혼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속에서 급성장했고, 케리와 저드슨 등의 선교로 전 세계에 확장되었다. 21세기에 이르러 

침례교는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를 제외한 기독교계 최대 교파로 성장했다.

침례교가 지키려 했던 신약 성경의 다섯 기둥은 모든 시대에 유효한 신약 교회의 원리

이며, 그 승리의 증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지속될 것이

다.

신약 교회 회복 
운동으로서의 침례교
신약 교회 원리의 부흥
500년의 신실한 증언

Pa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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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재침례교회

신앙의 자유를 향한 
여정의 출발 

Chapter 8

AD 1525-1530

재침례교라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뮌스터의 광신적 폭동, 과격한 종말론, 

사회 질서 파괴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곤 한다. 그러나 정말 재침례

교인들이 그렇게 위험한 집단이었는가?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신자 침례를 주

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왜 그들은 카톨릭뿐 아니라 루터파와 츠빙글리에게까

지 쫓기고 감옥에 갇히고 물에 끌려가 수장되어 죽어야 했는가? ‘오직 성경’을 

외치던 개혁의 한복판에서 왜 바로 그 성경대로 믿고 교회를 세우려 한 사람들

이 가장 먼저 이단으로 정죄되었는가?

이 장에서는 스위스 취리히 개혁의 중심에서 재침례교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최초의 신자 침례와 슐라이트하임 신앙 고백이 어떤 핵심 원리들을 세

웠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또한 그들이 왜 유아 세례와 국가 교회 체제, 그리

고 강제된 신앙을 거부했는지, 그로 인해 어떤 혹독한 박해와 순교를 겪었는

지를 정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스위스 재침례교가 신자 침례, 자발적 교회, 정교분리, 양심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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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는 원리를 통해 후대 침례교와 근대 자유 사회에 어떤 출발점을 제공했는

지도 함께 살펴보려 한다.

개혁의 불길이 알프스를 넘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 교회 문에 95개조 논제를 

게시한 후 불과 몇 년 만에 종교 개혁의 불길은 유럽 전역으로 번져나갔다. 독

일에서 시작된 개혁 운동은 알프스를 넘어 스위스에도 도달했는데 당시 스위

스는 독일과는 다른 정치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강력한 황제나 제후가 다

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치적인 도시 국가들의 연합이었으며 각 도시는 시 의회

가 다스렸고 상대적으로 높은 자치권을 누렸다. 이러한 정치적 환경은 종교 

개혁에 독특한 영향을 미쳤다. 독일에서는 제후들이 종교 개혁을 지지하거나 

반대했지만 스위스에서는 각 도시의 시 의회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교회 

개혁은 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진행될 수 있었다. 이것이 나중에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스위스 종교 개혁의 중심지는 취리히였다. 이 아름다운 도시는 리마트 강이 

흐르는 곳에 자리 잡았고 경제적으로 번영했으며 지적 활동이 활발했다. 이곳

에서 개혁이 시작되었고 또한 이곳에서 개혁보다 더 급진적인 운동이 태어났

다. 그것이 바로 재침례교 운동이었다.

울리히 츠빙글리 - 스위스의 개혁자

츠빙글리(Ulrich Zwingli, 1484-1531)는 1484년 1월 1일, 스위스의 빌트

하우스라는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는 뛰어난 학생이었고 바젤 대학교

와 빈 대학교에서 공부했다. 그는 인문주의 교육을 받았고 그리스어와 히

브리어를 배웠으며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았다. 그는 1506년에 사제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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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받은 후 여러 곳에서 사역했고 1519년 1월 1일 취리히의 그로스뮌스터

(Grossmünster) 교회의 사제로 부임했다.

취리히에 도착한 츠빙글리는 혁신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는 전통적인 미사 

본문을 따라 설교하는 대신 신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강해하기

로 한 것이다. 그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하여 한 구절씩, 한 장씩 설명해 

나갔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접근이었다. 중세 교회에서 설교는 교

회력에 따라 정해진 본문을 다루는 것이었고 사제의 개인적 해석보다는 교회

의 전통적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츠빙글리는 달랐다. 그는 성경 본문 자체를 깊이 파고들었고 교회의 

전통을 성경의 빛으로 검토했다. 그의 설교는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고 사람

들은 처음으로 자기 언어로 성경의 의미를 명확하게 듣게 되었다.

취리히 개혁의 진행

츠빙글리는 개혁을 점진적으로 진행했다. 1522년 그는 사순절 금식 규정에 

공개적으로 도전했다. 그의 지지자들이 사순절 기간에 소시지를 먹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큰 논쟁이 촉발되었고, 츠빙글리는 금식은 성경의 명령이 아니라 

단순한 인간의 전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1523년 1월, 취리히 시 의회는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츠빙글리는 67개조 논

제를 제시했고 이를 성경으로 변호했지만 카톨릭 측은 효과적으로 반박하지 

못했다. 시 의회는 츠빙글리의 편을 들었고 개혁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이것

이 취리히 종교 개혁의 공식적인 시작이었다.

그 후 츠빙글리는 여러 개혁을 단행했다. 교회에서 성상들을 제거했고 화

려한 미사 의식을 단순화했으며 성직자의 독신 제도를 폐지했다(그 자신도 

1524년에 결혼했다). 뿐만 아니라 라틴어가 아닌 독일어로 예배를 드렸다. 그

는 ‘오직 성경’의 원리를 선포했고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교회가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츠빙글리는 많은 면에서 루터보다 더 급진적이었다. 그는 주의 만찬에 대해 

루터와 다른 견해를 가졌다. 루터는 빵과 포도주 ‘안에, 함께, 아래에’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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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몸과 피가 있다고 믿었지만 츠빙글리는 주의 만찬이 단순히 기념 의식이

라고 보았다. 그는 교회에서 음악도 제거했고 오르간도 찬송도 없이 오직 설

교와 기도만으로 예배를 드렸다.

젊은 급진파들 -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많은 젊은이들이 츠빙글리의 개혁에 열정적으로 동참했다. 그들은 성경을 

공부했고 토론했고 개혁을 지지했다. 그중에 몇몇은 츠빙글리의 가장 열렬

한 제자들이자 협력자들이 되었다. 콘라트 그레벨(Conrad Grebel, c.1498-

1526), 펠릭스 만츠(Felix Manz, c.1498-1527), 게오르그 블라우록(Georg 

Blaurock, c.1491-1529)이 그들이었다.

그레벨은 취리히의 부유한 귀족 가문 출신이었고 빈 대학교와 파리 대학교

에서 공부한 지식인이었다. 그는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에 능통했고 인문

주의 교육을 받았다. 처음에 그는 세속적 삶을 살았지만 츠빙글리의 설교를 

듣고 깊은 영적 변화를 경험했다. 그는 츠빙글리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고 개

혁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만츠도 교육받은 가정 출신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취리히 대성당의 참사회

원이었다. 만츠는 탁월한 성경학자였고 특히 히브리어에 능통해서 구약 성경

왼쪽부터 펠릭스 만츠, 콘라트 그레벨, 게오르그 블라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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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원어로 읽고 연구할 수 있었다. 그는 조용하고 사려 깊은 성품의 소유자였

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확고함을 가지고 있었다.

블라우록은 앞의 두 사람과는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원래 카톨

릭 사제였다. 그는 결혼했는데, 이는 당시 카톨릭 사제에게는 금지된 일이었다

(그의 별명은 ‘파란 외투’였는데, 그가 사제복 대신 평민의 파란 외투를 입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열정적이고 대담한 성격이었다. 그는 뛰어난 설교자였고 사

람들을 설득하는 능력이 있었다.

성경 연구와 급진적 발견

이 세 사람과 다른 여러 젊은이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성경을 공부했다. 그들

은 신약 성경을 원어로 읽었고 초대 교회의 모습을 연구했으며 그것을 당시 교

회와 비교했다. 그리고 그들은 점점 더 급진적인 결론에 도달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발견한 바는 다음과 같았다. 신약 성경이 보여 주는 교회와 16세기 

교회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었다. 신약 교회는 자발적이고 회심한 신자들

로 구성되었지만 16세기 교회는 강제적이고 전체 인구를 포함했다. 신약 성경

에서 침례는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주어졌지만 16세기에는 갓 태어난 아

기들에게 주어졌다. 

신약 교회는 국가와 독립적이었지만 16세기 교회는 국가와 긴밀하게 연결되

어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그들을 고민에 빠뜨렸다.

“만약 신약 성경이 우리의 유일한 권위라면, 우리는 신약 성경이 보여 주는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만약 ‘오직 성경’이 우리의 원리라면 성경에 없는 것들을 우리는 왜 하고 있

는가?”

그들은 츠빙글리에게 더 철저한 개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왜 유아 세례를 계속하는가?”

“왜 교회가 여전히 시 의회의 통제 아래 있는가?”

“왜 개혁이 정치적으로 편리한 속도로만 진행되는가?”

그들은 “성경이 명령하지 않은 것은 교회가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주장했다.



241  제8장 ● 스위스 재침례교회

츠빙글리와의 간극

츠빙글리는 점점 불편해졌다. 그는 이 젊은이들이 너무 성급하고 비현실적이

며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개혁이 점진적으로 신중하게 시 의회의 승인을 

받으며 진행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급진적 변화는 혼란을 초래하고 개혁 전체

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두 그룹 사이의 간극은 점점 벌어졌다. 츠빙글리에게 개혁은 현실을 고려한 

점진적 개혁이었지만 젊은 급진파들에게 개혁은 성경적 명령에 대한 순종이었

다. 츠빙글리에게 현실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제한했지만 젊은 급

진파들에게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령했다. 충돌은 불가피했

다.

유아 세례 논쟁 - 갈등의 폭발

갈등이 폭발한 지점은 유아 세례 문제였다. 이는 단순한 신학 논쟁이 아니었

고 교회론, 국가론, 사회 구조 전체와 연결된 폭발적인 이슈였다.

중세 이래로 유아 세례는 단순히 종교 의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출생 등록이

었고 시민권 부여였으며 사회 편입이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며칠 내에 

교회에 가서 세례를 받았다. 이 의식을 통해 아기는 다음의 것들을 얻었다.

- 교회의 회원이 됨

- 기독교 세계의 일원이 됨

- 시민으로 등록됨

- 법적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 인정받음

- 세금 납부 의무자가 됨

따라서 유아 세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종교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을 의미했다. 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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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지 않은 아이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고 상속권도 없었으며 기독교인 

묘지에 묻힐 수도 없었다.

더 나아가 유아 세례는 국가 교회 체제의 핵심이었다. 유아 세례를 통해 모든 

시민이 자동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교회와 사회는 동일한 범위를 가졌다. 

취리히에 사는 모든 사람은 취리히 교회의 일원이었으며 교회를 떠난다는 것

은 곧 사회를 떠나는 것을 의미했다.

급진파들의 성경적 발견

그레벨, 만츠, 그리고 동료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다. 

신약 성경은 유아 세례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찾은 모든 침

례 사례는 다음의 순서를 따랐다.

① 복음 선포  ② 듣고 믿음  ③ 회개  ④ 침례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빌립이 내

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행 8:37-38)

항상 믿음이 먼저이고 침례가 그다음이었다.

그들은 또한 교회의 본질에 대해 새로운 이해에 도달했다. 교회는 한 지역의 

모든 주민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클레시아)의 공동체이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을 받아 거룩한 무리를 이룬 사람들이 교회이다.

만약 이러한 점이 사실이라면 유아 세례는 교회의 본질을 파괴하는 요소이

다. 유아 세례를 통해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결

과적으로 교회는 ‘다시 태어난 신자들의 공동체’에서 ‘한 지역의 모든 주민’으

로 변질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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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빙글리와의 격렬한 논쟁

그레벨 일행은 츠빙글리에게 이 문제를 제기했고 그들은 여러 차례 만나 토

론했다. 1523년부터 1524년에 걸쳐 긴장은 고조되었다. 츠빙글리는 처음에는 

유아 세례가 성경적 근거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듯했으나 실천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츠빙글리의 논리는 이러했다.

“유아 세례를 폐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아이들이 세례를 받지 않으

면 그들은 시민이 아니게 된다. 사회 질서가 무너질 것이다. 더 나아가 시 의회

가 이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 문제를 강요하면 시 의회는 개

혁 전체를 중단시킬 것이고 우리는 이미 얻은 것들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 더 인내하고,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젊은 급진파들은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레벨은 이렇

게 대답했다. 

“형제여, 당신은 ‘오직 성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경, 그리고 

시 의회의 승인’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성경이 명령하는 것을 시 의회가 금지하

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까?”

시 의회의 개입과 최후통첩

논쟁은 점점 더 격렬해졌다. 1524년 여름과 가을 동안 여러 공개 토론회가 

열렸으나 츠빙글리는 입장을 변경하지 않았고 젊은 급진파들도 물러서지 않

았다. 마침내 1524년 10월, 취리히 시 의회가 개입했고 의회는 모든 주민이 아

이들에게 세례를 주어야 한다고 명령했으며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자는 처벌

받는다고 경고했다.

1525년 1월 18일, 시 의회는 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그레벨, 만츠, 그리고 

다른 반대자들은 취리히를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고 만약 떠나지 않으면 투옥

된다고 통보했다. 더 나아가 모든 부모는 8일 이내에 아이에게 세례를 주어야 

한다고 명령했고 이를 거부하는 자는 추방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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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령은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었다. 젊은 개혁자들은 “시 의회에 순종하고 

자신들의 확신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결과를 감수할 

것인가?”에 대해 선택해야 했다.

1525년 1월 21일 - 재침례교의 탄생

역사적인 밤

1525년 1월 21일 저녁, 취리히의 한 집에서 소규모 모임이 있었다. 정확한 장

소는 기록에 따라 다르지만 아마도 만츠의 어머니 집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곳에 그레벨, 만츠, 블라우록, 그리고 몇몇 다른 사람들이 모였다.

분위기는 긴장되어 있었다. 사흘 전에 시 의회의 명령이 내려졌고 그들은 취

리히를 떠나야 했다. 그들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그들을 설득하려 했다.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마라. 타협하라. 시간을 가지라. 지금 싸우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는 단순한 신학적 의견 차이가 아니었고 그들

의 인생, 그들의 가족, 그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만약 그들이 시 의회에 복

종하지 않으면 그들은 범죄자가 될 것이다. 재산을 잃고, 가족과 헤어지고, 쫓

겨 다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어쩌면 목숨까지 잃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었다. 

“진리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그들은 성경을 펼치고 함께 기도했다. 그들은 초대 교회의 사례들을 다시 읽

었다.

그때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에게 순종하기보

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느니라. (행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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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결단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했다. 비록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든

지 간에. 비록 그것이 고난을 의미하든, 박해를 의미하든, 심지어 죽음을 의미

하든지 간에.

최초의 신자 침례

그때 블라우록이 일어서서 그레벨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그

레벨 형제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간청하오니 나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침례

를 주시오.”

이 순간은 매우 중요했다. 블라우록은 이미 유아일 때 세례를 받았고 카톨

릭 사제로 서품을 받을 때에도 세례의 유효성을 확인받았다. 그러나 이제 그

는 그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것이 성경적 침례가 아니라고 믿었다. 

그는 믿음을 고백하는 성인으로서 성경대로 침례를 받기를 원했다.

그레벨도 긴장되었을 것이다. 블라우록에게 침례를 주는 순간 그는 취리히 시 

의회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하게 되며 반역자가 된다. 그러나 그레벨도 결단했

다. 그레벨은 물 한 그릇을 가져와서 블라우록에게 신앙을 고백하게 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님과 구원자로 믿습니까?”

“믿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레벨은 블라우록의 머리에 물을 부으며 말했다. 

“나는 당신의 신앙 고백에 따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당신에

게 침례를 줍니다.”１

그 순간부터 재침례교 운동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신

1. 재침례교 운동의 첫 침례는 한겨울에 비밀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강이나 호수에서 침수

(immersion)로 시행할 수 없었다. 그날 모였던 그레벨, 블라우록, 만츠 등은 방 안에서 관수

(affusion, 머리에 물을 붓는 방식)로 침례를 받았고, 이후 계절이 풀리고 안전한 장소가 확보되

자 강이나 흐르는 물에서 신약 성경의 침수 침례를 행했다. 여기에서 핵심은 이들이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개인의 신앙 고백 이후에 다시 성인 침례를 받았다는 점이며 이것이 재침례교 운동의 출

발을 결정지은 본질적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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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교회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려는 역

사적 결단이었다. 블라우록은 침례를 

받은 뒤 다시 일어나 그레벨과 만츠, 

그리고 그곳에 모여 있던 이들에게 차

례로 침례를 주었다. 그날 밤, 그 작은 

방에서는 중세 이후 처음으로 신자 침

례를 받은 사람들의 교회가 탄생했다. 

그들은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

며, 곧 닥칠 고난에 대비해 마음을 굳

게 다졌다.

새로운 원리들의 확립

그날 밤 일어난 일은 단순히 침례 방식을 바꾼 것이 아니었고 교회론 전체의 

혁명이었다. 그 작은 모임에서 여러 가지 혁명적 원리들이 확립되었다.

1. 신자 침례: 침례는 믿음을 고백한 사람에게만 주어져야 한다. 아기는 아직 

믿을 수 없고 회개할 수 없고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할 수 없다. 침례는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2. 자발적 교회: 교회는 출생이나 국적으로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단으로 가입하는 공동체이다. 교회는 더 이

상 사회 전체와 동일하지 않으며 교회는 사회 안의 구별된 공동체이다.

3. 정교분리: 이는 아마도 가장 혁명적인 원리였을 것이다. 만약 교회가 믿는 

자들의 자발적 공동체라면 국가는 교회를 강제할 수 없고 반대로 교회도 국

가 권력을 사용할 수 없다. 이 원리는 천 년 이상 지속되어 온 기독교계의 국가 

교회 개념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었다.

4. 양심의 자유: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 믿을 권리가 

있고 아무도 다른 사람의 신앙을 강제할 수 없다.

최초의 재침례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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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중 정치: 각 지역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자율적 공동체이며 교

황도, 주교도, 시노드２도 지역 교회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재침례교의 신학과 실천 - 슐라이트하임 신앙 고백

1525년 1월 21일의 침례 사건 이후 재침례교 운동은 빠르게 확산되었다. 그

레벨, 만츠, 블라우록은 취리히 주변 지역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고 신자들에

게 침례를 주었고 사람들이 반응하면서 수십 명, 수백 명이 재침례를 받았고 

작은 공동체들이 형성되었다.

운동이 확산되면서 신학적 정리의 필요성이 생겼다. 재침례교인들은 무엇을 

믿는가? 그들은 어떻게 다른가? 그들의 실천은 무엇인가?

슐라이트하임 모임

1527년 2월 24일, 스위스와 독일 국경 근처의 슐라이트하임이라는 작은 마

을에서 재침례교 지도자들의 모임이 열렸다. 이 모임을 주도한 사람은 사틀러

(Michael Sattler, 1490-1527)였다. 사틀러는 원래 베네딕트 수도회 수도사

였다가 개혁 운동에 합류했고 재침례교인이 되었다. 이 모임에서 ‘슐라이트하

임 신앙 고백’이 작성되었는데, 이는 재침례교 신학의 가장 중요한 초기 문서 

중 하나이며 후대 침례교 신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슐라이트하임 신앙 고백 7개 조항

제1조: 침례  “침례는 믿음과 회개를 통해 자신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겼

다고 진정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

2. 노회(Presbytery)는 한 지역의 교회들을 대표하는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 이루는 기본 단위의 회

의체이다. 반면에 시노드(Synod)는 여러 노회가 함께 모여 구성하는 더 상위 단계의 회의로 지역 

전체의 교리·행정 문제를 다루는 광역 회의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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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세례는 명백히 거부되었다. 침례는 ‘믿음의 서약’이고 믿을 수 없는 유

아에게는 주어질 수 없다고 명확하게 선언했다. 이는 재침례교의 가장 기본적

이고 중요한 원리였다.

제2조: 파문(출회)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여야 한다. 만약 누군가 죄 가운데 

살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그 사람을 권면하고 경고해야 한다. 만약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는 그 사람을 교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마 18:15-

17). 이는 교회가 순수성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재침례교는 교회가 ‘다시 태어

난 신자들의 공동체’이기를 원했다.

제3조: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은 오직 침례를 받은 신자들만 참여할 수 있고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을 상징하므로 교회 밖의 사람들은 참여할 

수 없다. 주의 만찬은 단순히 의식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표현하는 

것이다.

제4조: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데 ‘세

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 가운데 사는 체계를 의미한다. 그리스도인은 세

상의 가치관, 세상의 오락,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 이는 문화적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구별을 의미한다. 재침례교인들은 ‘세상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고자 했다.

제5조: 목회자  각 교회는 목회자가 필요하며 목회자는 교회가 선택해야 하

고 외부 권위가 임명해서는 안 된다. 목회자의 역할은 성경을 가르치고 주의 

만찬 및 침례 같은 규례를 집행하고 교회를 돌보는 것이다. 목회자는 지배자

가 아니라 섬기는 자이다. 이는 회중 정치의 원리를 확립한 것이다.

제6조: 칼  이는 가장 논쟁적인 조항이었다. 재침례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칼’, 즉 무력이나 폭력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스도인은 군인이 

될 수 없고 치안 판사가 될 수 없고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네 칼

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잡는 자들은 다 칼로 망하리라.”(마 26:52)고 가

르치셨기 때문이다.

이는 재침례교인들이 철저한 평화주의자들이었음을 보여 준다. 그들은 비폭

력을 실천했고 원수를 사랑했으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했다. 이것이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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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가 권력과 결합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이유였다. 국가는 칼을 사용하지만 

교회는 칼을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맹세  그리스도인은 맹세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

셨기 때문이다(마 5:34). 그 결과 재침례교인들은 법정에서 맹세를 거부했고 

충성 서약을 거부했다. 그들의 ‘예’는 ‘예’이고, ‘아니요’는 ‘아니요’였다. 이것

만으로 충분해야 한다. 이는 당시 법체계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슐라이트하임 신앙 고백의 의의

슐라이트하임 신앙 고백은 재침례교 운동의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한 문서였

다. 이 신조에 담긴 원칙들은 재침례교를 다른 개신교 그룹과 뚜렷하게 구별

시켰다. 루터파와 개혁파는 여전히 국가 교회 체제를 유지했고 유아 세례를 시

행했으며 그리스도인이 군 복무나 치안 직무를 맡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

나 재침례교인들은 이러한 모든 관행을 거부했다.

이 신앙 고백은 후대의 침례교에도 영향을 미쳤다. 침례교는 비록 평화주의

(제6조)나 법정에서의 맹세 반대(제7조)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신자 침례, 교

회의 순수성, 회중 정치, 그리고 세상과의 구별과 같은 핵심 원리들은 침례교 

신학과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박해의 시작과 확산

당국의 두려움

취리히 시 당국은 재침례교인들을 매우 위험한 집단으로 보았다. 왜 그들을 

그토록 두려워했을까? 재침례교인들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정부를 전복

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조용하게 모여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평화

로운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당국이 보기에 재침례교의 원리들은 사회 전체의 기초를 흔드는 것이

었다. 유아 세례를 거부하면 출생 등록 체계가 무너진다. 교회를 자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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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면 국가가 교회를 통제할 수 없다. 국교 체제가 무너지면 사회 통합이 약

화되고 정치적 권위가 위협받게 된다.

당국은 재침례교를 단순한 종교적 이단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위협으로 

보았고 재침례교가 확산되면 사회 질서 전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두려워했다.

또한 재침례교는 기존 개혁자들에게도 위협이었다. 츠빙글리는 재침례교가 

자신의 개혁을 약화시킨다고 보았다. 만약 재침례교가 옳다면 츠빙글리의 개

혁은 충분하지 않은 것이 된다.

박해의 법적 근거

1525년 3월 7일, 취리히 시 의회는 재침례를 금지하는 법령을 발표하고 재침

례를 주거나 받는 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했다. 그러나 재침례교인들은 멈

추지 않았고 비밀리에 모였으며 계속 침례를 주었다.

1526년 3월, 시 의회는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서 재침례를 주는 자는 투옥

된다고 선언했다. 그 결과 여러 명의 재침례교인들이 체포되었고 그들 중 일부

는 고문을 당하고 일부는 추방되었으나 운동은 계속 자라났다.

1526년 11월, 슈파이어 제국 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에서는 재침례에 관한 제

국법이 통과되었다. 그들은 재침례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선언했고 법

령은 명확했다. “재침례를 받거나 주는 모든 남녀는 화형, 참수, 익사, 또는 다

른 방법으로 재판 없이 처형될 수 있다.”

이 법령은 로마법의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에 근거했는데, 이는 6세기에 도나

투스파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었다. 그 법이 무려 1,000년이나 지난 

뒤에 재침례교인들에게 적용되면서 역사는 반복되었다.

펠릭스 만츠의 순교

1527년 1월 5일, 취리히 리마트 강변에서 펠릭스 만츠가 처형되면서 그는 재

침례교 운동의 첫 번째 순교자 중 한 명이 되었다.

만츠는 1526년에 체포되어 투옥되었지만 감옥에서도 그는 계속 동료 죄수

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재침례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당국은 그를 설득하려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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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츠빙글리 자신도 감옥을 방문하여 만츠에게 회개하라고 권했다.

그러나 만츠는 거부하며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성경의 명령을 따랐을 뿐입

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것을 행했습니다. 나는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나는 내 양심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1527년 1월 5일, 시 의회는 만츠의 사형을 결정했는데 처형 방법은 수장형이

었다. 이는 일종의 잔인한 조롱이었다. “그가 물로 침례를 주었으니, 물로 죽

게 하자.”

그날 오후, 만츠는 리마트 강변으로 끌려갔고 군중이 모였다. 그의 어머니와 

형제도 그곳에 있었는데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에게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께 신실하라고 외치며 격려했다. 그러나 만츠는 평안했다. 그

는 시편 23편을 암송하기 시작했고 계속 기도했다. 그는 박해하는 자들을 위

해 기도했다. “아버지여, 그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처형관들은 만츠의 손과 발을 묶었다. 그들은 그를 배에 태웠고 배를 강 한

가운데로 저어 갔다. 거기서 그들은 만츠를 물속으로 밀어 넣었고 만츠는 가

라앉았다 다시 떠올랐다. 그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를 다시 

리마트 강의 펠릭스 만츠 순교 기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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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속으로 밀어 넣었다. 이번에는 그가 떠오르지 않았다.

만츠는 29세의 나이에 순교했다. 그는 성경을 믿은 죄로, 신약 성경의 교리

를 따른 죄로, 신자 침례를 실천한 죄로 죽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렇게 기록

되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사틀러의 순교

1527년 5월, 슐라이트하임 신앙 고백을 이끌었던 사틀러는 아내 마르가레

타와 함께 체포되어 독일 로텐부르크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는 재침례교 신앙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판결문에는 “그의 혀를 자르고 뜨거운 쇠로 몸을 

일곱 번 지진 뒤 그를 불태워 재로 만들라.”는 끔찍한 형벌이 기록되었다.

5월 21일, 이 형벌이 집행되었다. 사틀러는 고문 속에서도 박해자들을 위해 

기도했고, 화형장 기둥에 묶여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참된 

증인이 되십시오. 내가 진리를 위해 죽는 것을 보십시오!”라고 외쳤다. 불길이 

타오르자 그는 “아버지여, 제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라고 기도하며 순

교했다. 그의 아내 마르가레타 역시 며칠 뒤 근처 강가에서 수장형을 당했다.

박해의 확산

1527년 만츠와 사틀러의 처형은 시작에 불과했다. 재침례교 박해는 곧 스위

스 전역으로 번졌고 이어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취리히에서 추방된 블라우록은 티롤로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며 침례를 베풀

었으나 1529년 9월 6일 체포되어 화형을 당했다. 그는 기둥에 묶인 채 불길 속

에서 찬송을 불렀다고 기록된다.

그레벨은 1526년에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으나 탈옥에 성공했다. 그러나 곧 

병에 걸려 같은 해 여름, 아마도 흑사병으로 약 스물여덟의 나이에 세상을 떠

났다. 그는 순교로 죽지는 않았지만 재침례교 운동의 신학적, 실천적 기초를 

놓은 핵심 인물이었다.

1529년 아우구스부르크에서는 약 90명의 재침례교도들이 처형되었고,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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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암스테르담에서도 수십 명이 화형을 당했다. 재침례교인들의 피는 유럽 곳

곳에 흘렀고 초기 재침례교 운동은 혹독한 박해 속에서 확산되어 갔다.

생존자들과 운동의 확산

모든 재침례교인들이 순교한 것은 아니었고 많은 이들이 도망쳐 숨었다. 그

들은 산속으로, 숲속으로, 외딴 마을로 피신했다. 그들은 비밀리에 모여 밤에 

예배를 드렸고 조심스럽게 신앙을 전했다.

일부는 모라비아(현재 체코의 일부)로 갔는데 모라비아의 일부 귀족들이 재

침례교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했다. 거기서 재침례교인들은 공동체를 형성하

고 평화롭게 살 수 있었다.

후터(Jakob Hutter, 1500-1536)가 이끄는 그룹은 공동 소유 제도를 실천

하는 공동체를 만들었다. 그들은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를 본받아 믿는 모든 

자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살았는데 이들이 바로 후

터파이다. 후터 자신은 1536년 오스트리아에서 화형당했지만 그의 공동체는 

살아남았다. 후터파는 유럽에서 지속적인 박해를 받자 19세기 후반 북미로 이

주하여 캐나다와 미국 중북부 지역에 정착했고, 오늘날까지도 전통적인 공동

체(콜로니)를 유지하며 생활·노동·신앙을 함께하는 독특한 공동체적 삶을 

이어 가고 있다.

메노 시몬스와 네덜란드 재침례교

네덜란드에서는 메노 시몬스(Menno Simons, c.1496-1561)가 재침례교 운

동을 조직하고 가르쳤다. 메노는 원래 카톨릭 사제였지만 성경을 연구하면서 

카톨릭의 많은 가르침이 성경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특히 화체설을 

의심하게 되었다.

1531년 메노는 자신의 형제 피터가 재침례교인으로 체포되어 처형되는 것을 

목격했고 이 사건은 메노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는 재침례교인들의 신앙



254  신약 교회 역사 ┃ 제2부

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성경적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1536년, 메노는 카톨릭을 떠나 재침례교인이 되었

고 즉시 지도자가 되었다. 메노는 뛰어난 지도자였

다. 그는 박해받고 흩어진 재침례교인들을 조직하

고 가르치며 격려했다. 그는 많은 책과 팸플릿을 썼

고 재침례교 신학을 체계화하고 변호했다.

메노는 평생 도망다니며 살았다. 그에게는 현상금

이 걸려 있었으므로 그는 한곳에 오래 머물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계속 사역

했고 1561년 평화롭게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재침례교 운동에 헌신했다.

메노의 추종자들은 ‘메노나이트’(메노파)라고 불리게 되었다. 오늘날 전 세

계에 약 200만 명의 메노나이트가 있다. 그들은 메노의 가르침을 계승하여 평

화주의, 단순한 생활, 공동체 중심의 삶을 실천하고 있다.

스위스 형제단

스위스의 재침례교인들 가운데 일부는 심한 박해를 피하기 위해 알프스 산

맥의 깊은 계곡으로 숨어들었는데, 베른 지역의 에멘탈 계곡이 그들의 주요 피

신처 가운데 하나였다. 그곳에서 그들은 조용히 농사를 지으며 신앙을 지켜 

나갔다. 사람들은 이들을 스위스 형제단이라 불렀고, 그들은 슐라이트하임 

신앙 고백의 원칙을 지키며 신자 침례, 평화주의, 단순한 삶, 세상과의 구별을 

철저히 실천했다.

17세기와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들 중 일부는 계속되는 박해를 피해 북아메

리카로 이주하여 미국의 펜실베이니아와 캐나다 등에 정착했다. 그들 가운데 

한 분파는 지도자 암만(Jakob Ammann, 1644-1730)을 따라 더욱 엄격한 

분리주의를 추구하게 되었고, 바로 아미쉬가 되었다. 아미쉬는 현대 기술을 거

부하며 단순하고 분리된 공동체 생활을 유지했고 오늘날 미국과 캐나다에 약 

35만 명이 살고 있다. 이들의 존재는 1525년 취리히에서 시작된 신자 침례의 

원리가 얼마나 강력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 준다.

메노 시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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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스터의 비극 - 재침례교의 오명

재침례교 역사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언급해야 할 비극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뮌스터 사건이다. 이 사건은 재침례교 운동 전체에 씻기 어려운 

오명을 남겼고 유럽 전역의 박해를 더욱 격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534년부터 1535년까지 독일의 뮌스터 시에서는 일부 급진적 재침례교도들

이 도시를 장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들의 지도자는 네덜란드 출신의 열광

적 인물인 반 라이덴(Jan van Leiden, 1509-1536)이었다. 그는 자신을 ‘새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선언하며 재산 공유를 강요하고 일부다처제를 도입했

으며 반대자들을 처형했다. 그는 천년 왕국이 뮌스터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주

장하며 무력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다.

결과는 재앙이었다. 주변의 카톨릭과 루터파 제후들이 연합해 뮌스터를 포

위했고, 1535년 6월 마침내 도시는 함락되었다. 반 라이덴과 지도자들은 끔찍

한 고문 끝에 처형되었고 그들의 시신은 철장에 넣어져 성 람베르트 교회 탑에 

매달렸다. 그 철장은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어 당시의 비극을 전한다.

뮌스터 사건은 재침례교 전체에 큰 타격이었다. 이 사건 이후 당국은 모든 재

침례교도들을 광신적 혁명가나 위험한 과격파로 간주했고 박해는 더욱 잔혹

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수많은 평화로운 재침례교 신자들이 뮌스터와 

아무 관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명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

그러나 뮌스터 사건은 결코 재침례교 운동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 스위스 

재침례교도들, 메노나이트들, 그리고 대부분의 재침례교 신자들은 이 사건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메노 시몬스는 분명히 선언했다. “뮌스터의 사람들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들은 재침례교의 원리를 배신했다. 우리는 평화를 믿고 비폭력을 실천

하며 세상의 권력을 거부한다.”

슐라이트하임 신앙 고백이 무력 사용을 명확히 거부한 이유도 부분적으로

는 이러한 급진적 운동과 거리를 두기 위한 것이었다. 주류 재침례교는 뮌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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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폭력 혁명 운동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다. 그러나 역사는 종종 불공평

하다. 

뮌스터에서 벌어진 광신과 폭력은 오랫동안 재침례교 전체의 이미지를 훼손

했고 ‘재침례교인’이라는 이름은 ‘위험한 과격파’라는 의미로 오해되었다. 그 

결과 아무 잘못도 없는 수많은 온건하고 평화로운 재침례교 신자들이 뮌스터

의 그림자 아래서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야 했다.

케언스의 재침례교 분류와 그 역사적 의미

재침례교에 대한 역사적 이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반복되어 온 오류는, 이 운

동을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단순화해 온 개신교 교회사의 관점에 있다. 

종교 개혁 이후 형성된 주류 교회사 서술은 대체로 루터파와 개혁파, 곧 국가 

교회 전통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국가 교회 전통을 벗어난 

재침례교’는 그 내부에 존재하던 다양한 흐름이 충분히 구분되지 못한 채 교

회사 서술의 주요 흐름에서 제외되었다. 

이로 인해 재침례교는 서로 다른 신학과 태도를 가진 여러 집단의 모임이었

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집단으로 일반화되어 인식되었으며 이러한 인식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 결과 재침례교는 종종 무질서나 극단주의, 나

아가 이단성과까지 동일시되었고, 이는 침례교 역사 전반에 대한 오해로 이어

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사학자 케언스(Earle 

E. Cairns, 1920-2008)가 그의 저서 「시대를 관

통하는 기독교」(Christianity Through the 

Centuries)에서 제시한 재침례교 분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케언스는 휘튼 대학교에서 교회사 

석좌교수로 재직했으며, 그의 저서는 수십 년 동안 

많은 신학 대학과 신학 대학원에서 표준 교과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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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그가 제시한 구분은 개인적 신념이나 특정 교단을 옹호하기 위한 시

도가 아니라, 광범위한 사료와 기존 연구를 토대로 한 학문적 정리로 이해해

야 한다.

케언스는 재침례교 운동을 ‘성경적 재침례교’, ‘극단적 재침례교’, ‘이단적 재

침례교’라는 세 부류로 구분한다. 이 구분의 기준은 단순한 행동 양식이나 정

치적 태도가 아니라 성경관, 교회 이해, 그리고 신학적 일관성에 있다.

먼저 ‘성경적인 재침례교도들’(Biblical Anabaptists)은 재침례교 운동의 

가장 근본적인 흐름을 이룬 집단이다. 

이들은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신자의 침례를 주장했지만, 이는 기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급진적 행동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 질서를 회복하

려는 시도였다. 이들은 성경을 신앙과 실천의 최종 권위로 인정했으며, 삼위일

체 교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포함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또한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주장하면서도 무장 봉기나 폭력 혁명을 

거부했고 강제 개종이나 종말론적 선동과도 거리를 두었다. 케언스는 이러한 

흐름이 역사적으로 지속되어 오늘날의 침례교회들로 이어졌다고 보며 이들을 

재침례교 운동 가운데 가장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건전한 계보로 평가한다.

반면 ‘극단적인 재침례교도들’(Extreme Anabaptists)은 재침례라는 외형

적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성경 해석에서 균형을 상실한 집단이었다. 이들은 개

인적 계시와 환상, 종말에 대한 과도한 확신을 성경 위에 두었고 그 결과 사회 

질서와 교회 질서를 동시에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뮌스터 사건은 이

러한 극단주의의 대표적 사례로, 종말의 시기를 단정하고 신정 국가 수립을 시

도하며 폭력과 강압을 정당화했다. 

케언스는 이 집단의 존재를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이들을 재침례교 전체로 일

반화하는 것은 역사적 왜곡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성경적인 재침례교도들

은 이러한 극단적 흐름을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자신들과의 차이를 분명히 했

다.

세 번째 부류인 ‘이단적인 재침례교도들’(Heretical Anabaptists)은 재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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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의 틀을 빌려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 집단들이다. 이들은 성경 외의 

추가 계시를 주장하거나 성경의 권위를 근본적으로 훼손했으며 삼위일체 교

리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거나 재해석했다. 케언스는 이러한 이단적 경

향이 단순히 종교 개혁 내부의 변형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서 이탈한 새로운 

종교 체계로 발전했다고 보았고 그 예로 몰몬교와 여호와의 증인을 언급한

다. 이는 모든 재침례교를 이단으로 규정하려는 주장이 아니라, 재침례라는 형

식이 반드시 성경적 개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역사적 사실을 지적한 것이

다.

이처럼 케언스의 구분은 재침례교 운동을 미화하거나 축소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라, 그 내부에 존재했던 실제 차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위한 시도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종교 개혁 이후 형성된 개신교 교회사 서술이 국교회 체제와 유아 세

례를 정당화하는 틀 속에서 이러한 구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결과 재침례교는 종종 극단주의나 이단성이라는 이미지로 획일적으로 규

정되었고 성경적 재침례교 전통은 역사 속에서 가려졌다.

따라서 케언스의 분류를 인정하는 것은 특정 교단을 옹호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재침례교와 침례교의 역사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필

수적인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 구분 없이 재침례교를 논할 경우, 침례교의 

기원과 정체성, 그리고 종교 개혁 시대 교회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온전히 이해

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재침례교가 침례교에 남긴 유산

재침례교와 후대 침례교의 관계는 오랫동안 침례교 역사가들 사이에서 논쟁

의 주제였다. 과연 두 운동 사이에 직접적인 조직적 연속성이 있는가? 아니면 

영적, 신학적 계승 관계인가?

일부 침례교 역사가들은 ‘계승론’을 주장하며 예수님과 사도들의 시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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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교와 동일한 원리를 지닌 교회들이 끊이지 않고 존재해 왔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러한 주장이 충분한 역사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

다고 본다.

이에 반해 또 다른 학자들은 ‘영국 기원론’을 주장한다. 즉, 침례교는 17세기 

초 영국에서 독립적으로 시작된 운동이며 재침례교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더 균형 잡힌 그림을 제시한다. 비록 두 운

동 사이에 직접적인 조직적 계승 관계는 없지만 영향과 연결은 분명히 존재했

다. 

17세기 초 영국 침례교를 이끌었던 초기 지도자들은 네덜란드에서 활동했으

며 그곳에서 메노나이트들과 교류했다. 특히 스마이스(John Smyth)는 메노

나이트 공동체와 가까이 지내며 그들의 신학과 실천에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이해는 이것이다. 침례교는 재침례교의 직접적 조직적 후

예는 아니지만 재침례교가 남긴 신학적, 영적 유산을 계승한 후대의 열매라는 

점에서 분명한 연속성이 있다. 재침례교가 박해 속에서 피로 확증한 원리들을 

침례교가 이어받아 발전시키고 세계적 운동으로 성장시킨 것이다.

7가지 핵심 유산

스위스 재침례교가 후대 침례교에 남긴 유산을 살펴보자.

1. 신자 침례: 재침례교는 침례가 믿는 자에게만 주어져야 한다는 원리를 목

숨을 걸고 지켰고 이는 침례교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되었다. ‘침례교도’

(Baptist)라는 이름 자체가 이 원리에서 나온 것이다. 신자 침례는 단순히 침례 

방식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구원론의 문제이고 교회론의 문제이고 자유의 

문제이다.

2. 성경의 절대 권위: 재침례교인들은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교회는 하지 않

는다.”는 원리를 따랐다. 그들은 전통이나 교회 권위가 아니라 오직 성경만을 

최종 권위로 받아들였다. 이는 침례교의 핵심 원리가 되었다.

3. 자발적 교회: 재침례교는 교회를 자발적 공동체로 이해했다. 사람은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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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으로 교회에 가입하며, 이는 침례교회론의 토대이다. 침례교는 국가 교회

를 거부하고 지방 정부가 지정하는 교회 역시 거부한다.

4. 정교분리: 재침례교는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최초의 

그룹 중 하나였다. 이는 침례교의 가장 중요한 기여 중 하나가 되었다. 침례교

는 종교의 자유를 위해 싸웠고 정교분리가 교회를 순수하게 지키고 국가를 

폭정으로부터 보호한다고 믿었다.

5. 양심의 자유: 재침례교는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 믿

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침례교는 이 원리를 계승하여 종교의 자유를 모

든 사람에게 보장해야 한다고 믿는다.

6. 회중 정치: 재침례교는 각 지역 교회가 자율적이어야 한다고 믿었고 침례

교는 이 원리를 발전시켰다. 침례교회는 독립적이고 자치적이다.

7. 순교의 정신: 재침례교는 진리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펠릭스 만츠, 미카

엘 사틀러, 게오르그 블라우록, 그리고 수천 명의 이름 없는 순교자들의 피가 

재침례교 운동의 토대가 되었고 침례교는 이 순교의 정신을 계승했다.

스위스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재침례교의 영향은 스위스에서 시작되어 영국으로,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이

어지며 폭넓게 확산되었다. 16세기 말과 17세기 초, 영국에서도 국가 교회 체제

에 만족하지 못한 분리주의자들이 등장했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박해를 피

해 네덜란드로 건너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메노나이트들과 접촉하며 재침례교 전통의 신학과 실천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존 스마이스와 토마스 헬위스 같은 지도자

들이 배출되었고, 영국 최초의 침례교회가 탄생했다.

영국에서 시작된 이 흐름은 곧 대서양을 건너 북미로 이어졌다. 로저 윌리엄

스는 재침례교 전통에서 강조해 온 양심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실천하

며 로드아일랜드를 세웠고,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식민

지를 만들었다. 

이후 이러한 원리는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에까지 반영되면서 국가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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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초가 되었다.３

이처럼 1525년 취리히에서 시작된 신앙과 자유의 원리는 영국을 거쳐 미국에

까지 전해져, 결국 한 나라의 헌법을 제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강력한 

역사를 만들어 냈다.

이렇게 1525년 취리히에서 시작된 정교분리의 원리는 266년 후 미국 헌법의 

근간이 되었다. 만츠가 리마트 강에서 수장형을 당했을 때, 그리고 사틀러가 

화형당했을 때 그들의 원리가 훗날 한 나라의 헌법적 기초가 될 것이라고 누

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결론 - 취리히의 유산과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

작은 방에서 시작된 거대한 운동

1525년 1월 21일 저녁, 취리히의 한 작은 방에서 일어난 일은 세계사를 바꾸

었다. 그날 밤 몇 명의 젊은이들이 서로에게 침례를 주었을 때 그들은 단순히 

종교 의식을 거행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혁명을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적 혁명이 아니었다. 그들은 정부를 전복하거나 권력을 

장악하려 하지 않았다. 그것은 신학적 혁명이었다. 그들은 천 년 이상 지속되

어 온 교회관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그들은 국가 교회 체제에 도전했고 유

아 세례를 거부했으며 자발적 교회를 주장했다.

그들이 얼마나 급진적이었는지 우리는 종종 잊어버린다. 우리가 오늘날 당

연하게 여기는 것들 —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 양심의 자유, 신자 침례 — 이 

모든 것이 16세기에는 혁명적이고 위험한 생각이었다. 이를 주장한 사람들은 

목숨을 잃었다.

3.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는 흔히 한국어로 ‘수정 헌법 1조’라고 불리지만 이 표현은 엄밀히 말

해 부정확하다. 미국에는 하나의 헌법만 존재하며, ‘수정 조항(Amendment)’은 그 헌법을 개

정·보완하여 추가된 조항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확한 표현은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First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이다. 본서는 의미의 정확성을 위해 이 표현

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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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작은 방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시작하는 일이 어디로 이어질지 알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원리가 수백 년 후 한 나라의 헌법이 되리라고 상상

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되리라고도 꿈꾸지 못

했다. 그들은 단지 성경에 순종하려 했을 뿐이다. 그들은 단지 진리를 따르려 

했을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실함을 사용하셨다. 그들의 피가 씨앗이 되

었고 그들의 고난이 토대가 되었으며 그들의 용기가 후대에 영감을 주었다.

침례교 역사에서 재침례교가 갖는 의미

재침례교는 침례교의 영적 뿌리이다. 조직적으로는 직접 연결되지 않을지 몰

라도 영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 재침례교가 처음 

선언한 원리들의 다수는 침례교가 계승한 원리들이다.

재침례교는 침례교에게 순교의 정신을 물려주었다. 침례교 역사도 고난의 역

사이다. 침례교인들도 박해받았고 투옥되었고 추방당했지만 재침례교 순교

자들의 본을 따라 굴복하지 않았다.

재침례교는 침례교에게 비전을 주었다. 신약 교회로 돌아갈 수 있다는 비전. 

성경의 순수한 원리를 회복할 수 있다는 비전. 국가 권력에 의존하거나 신앙의 

원칙을 타협하지 않고도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비전. 이 비전이 침례교를 

움직여 왔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

취리히의 재침례교 역사는 우리에게 여러 중요한 교훈을 준다.

첫째, 성경에 대한 순종은 대가를 치른다. 재침례교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려 했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그들은 편한 길을 선택할 수도 있

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성경에 

순종하기 위해 얼마나 기꺼이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둘째, 타협은 결국 더 큰 것을 잃게 한다. 츠빙글리는 현실주의자였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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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 개혁을 믿었고 정치적으로 가능한 것을 추구했다. 그러나 그의 개혁은 

절반에 그쳤다. 반대로 재침례교인들은 타협하지 않았다. 그들은 엄청난 고난

을 겪었지만 순수함을 지켰다.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친다. 진리를 지키기 위한 

단기적 고난은 진리를 타협함으로써 얻는 장기적 안락보다 낫다는 것을.

셋째, 소수가 옳을 수 있다. 1525년 취리히에서 재침례교인들은 극소수였다. 

거의 모든 사람이 그들을 반대했지만 역사는 재침례교인들이 옳았음을 증명

했다. 다수가 가는 길이 항상 옳지는 않으며 인기 있는 주장이 항상 진리는 아

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일하신다. 재침례교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

이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의 운동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하나님

께서 그들의 고난을 사용하셨다. 테르툴리아누스가 말했듯이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었다. 박해는 재침례교를 약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정화하고 

강하게 만들었다.

침례교의 정체성

스위스 재침례교의 이야기는 침례교가 무엇인지, 침례교가 무엇을 위해 존재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 준다.

침례교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교파가 아니며 권력을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

다. 침례교는 다수의 인기를 얻으려는 운동이 아니며 성경의 순수한 원리를 회

복하고 지키려는 운동이다. 침례교는 타협하지 않는다. 설령 그것이 고난을 의

미하더라도. 설령 그것이 소수로 남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침례교는 성경이 가

르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고 실천하려 한다.

이 모든 원리는 1525년 취리히의 작은 방에서 확립되었다. 그날 밤 몇 명의 

젊은이들이 서로에게 침례를 주었을 때 그들은 침례교의 DNA를 형성했다. 그

들의 용기, 그들의 확신, 그들의 순교가 침례교를 만들었다.

우리의 책임

오늘날 우리가 침례교인이라고 자처한다면 우리는 그 유산을 계승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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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는 펠릭스 만츠의 후예이다. 우리는 미카엘 사틀러의 후계자이다. 우

리는 콘라트 그레벨의 영적 자녀들이다. 그들의 피가 우리의 토대이고 그들의 

고난이 우리의 유산이며 그들의 원리가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걸은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한다. 타협하지 않는 길, 

성경에 순종하는 길, 십자가를 지는 길. 이는 쉬운 길이 아니며 인기 있는 길도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침례교의 길이다. 이 길이 취리히에서 시작된 길이고 생

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이다.

1525년 1월 21일 밤, 취리히의 작은 방에서 촛불이 켜졌지만 그 촛불은 거센 

바람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다. 그것은 500년 가까이 계속 타오르고 있고 오늘

날 우리에게 전해졌다. 이제 우리의 책임은 그 촛불을 꺼뜨리지 않고 다음 세

대에게 전하는 것이다.

취리히의 유산은 우리의 유산이고 재침례교의 원리는 우리의 원리이며 그들

의 사명은 우리의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사명을 완수

하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펠릭스 만츠가 리마트 강에서 죽어 가면서 암송한 시편 23편은 오늘날 우리

에게도 큰 울림을 준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걷든 주님께서 함께하신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든 주님께서 지키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

아가야 한다. 취리히에서 시작된 그 길을, 수많은 순교자들이 걸었던 그 길을, 

침례교의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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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재침례교 운동이 남긴 
핵심 질문 일곱 가지

1. 나는 진정한 신앙을 위해 안락함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신앙 때문에 손해와 불편을 감수할 결단이 실제로 내 안에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2. 나는 전통의 무게에 눌려 성경의 명확한 명령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단 전통이나 관습을 이유로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을 뒤로 미루고 있지 않은지 점

검해야 한다.

3. 나는 정치적 영향력이나 사회적 인정을 얻기 위해 신앙의 순수성을 타협하고 있

지는 않은가?

원칙보다 유익을 앞세우며 세상의 인정과 편의를 따라가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

4. 나는 소수라는 이유로 나의 신앙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수의 의견에 휩쓸려 진리의 가치를 흔들리게 두지 않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5. 나는 진정한 신앙 공동체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는가?

교회가 ‘전체 사회’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결단 공동체’임을 분

명히 인식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6. 나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정교분리의 원리를 이해하고, 국가 권력이 신앙을 규정하거나 통제하는 것을 경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7. 나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신앙의 책임을 깨닫고 있는가?

순교자들이 지킨 성경적 원칙을 오늘 내 삶에서 실제로 붙잡고 있는지 진지하게 확

인해야 한다.

Check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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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침례교의 
탄생 및 확산

분리주의에서 침례교로 

Chapter 9

AD 1534-1689

영국 침례교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청교도 나라 영국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보수적 복음주의 전통’ 정도로 막연히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실제로 16~17

세기 영국 교회는 국왕이 머리이고 유아 세례가 시민 등록이며 주일 예배 출석

이 법으로 강제되는 전형적인 국가 교회 체제였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회심한 신자들의 자발적 교회, 신자 침례, 정교분

리,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는 침례교가 태어날 수 있었을까? 헨리 8세의 정치적 

종교 개혁과 ‘엘리자베스 타협’, 그 안에서 몸부림치던 청교도와 분리주의자

들, 그리고 감옥과 화형터로 끌려가던 소수 침례교인들의 길은 서로 어떻게 이

어졌는가?

이 장에서는 헨리 8세의 종교 개혁과 영국 국교회 체제가 가진 문제를 먼저 

짚어 보고, 그 안에서 청교도와 분리주의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 침례교의 토양

을 만들었는지 살펴본다. 이어서 스마이스와 헬위스, 일반 침례교와 특수 침례

교의 형성과 신학적 특징, 왕정복고 이후의 박해와 1689년 관용법에 이르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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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과정을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영국 침례교가 신자 침례, 자발적 교회, 정

교분리, 양심의 자유라는 원리를 통해 후대 침례교와 근대 자유의 역사에 어떤 

출발점을 제공했는지도 살펴보려 한다. 이 모든 흐름의 출발점은 헨리 8세의 

이른바 ‘영국 종교 개혁’이었다.

헨리 8세의 종교 개혁 - 
권력의 이동, 복음의 회복은 아니었다

16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종교 개혁은 대륙의 종교 개혁과는 매우 달랐다. 마

르틴 루터는 신학적 확신으로 교회를 개혁했다. 그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등의 원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싸웠다. 츠빙글리도, 칼빈도 성

경 연구에서 나온 신학적 확신으로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영국의 종교 개혁은 다른 이유로 시작되었다. 헨리 8세(Henry VIII, 

재위 1509-1547)는 신학자가 아니었고 복음에 대한 열정도 없었다. 그는 실

용적인 정치가였고 그의 종교 개혁은 매우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이유에서 비롯

되었다.

이야기는 152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헨리 8세는 아라곤의 캐서린

(Catherine of Aragon)과 결혼한 지 18년이 되었지만 아들이 없었고 딸 메리

만 있었을 뿐이다. 헨리는 왕조의 계승을 걱정했고 새로운 결혼을 원했다. 그

는 교황에게 혼인 무효를 요청했지만 교황 클레멘트 7세는 거부했다. 캐서린

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의 이모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교황은 헨리

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었다.

헨리는 분노했고 1534년에 의회를 통해 ‘수장령’(Act of Supremacy)을 통

과시켰다. 이 법은 영국 왕을 ‘영국 교회의 유일한 최고 수장’으로 선언했고 그 

결과 교황의 권위는 영국에서 완전히 부정되었다. 헨리는 교황과 결별하고 앤 

볼린과 결혼했다.

이것이 영국 종교 개혁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이는 신학적 개혁이 아니라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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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이동이었다. 로마 교황이 가지고 있던 권위가 

영국 국왕에게로 넘어간 것이다. 교회의 머리가 교

황에서 국왕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헨리 8세 치하에서 일부 변화가 있었다. 수도원

들이 해체되었고 그 재산은 왕실과 귀족들에게 분

배되었다. 성경이 영어로 번역되어 교회에 비치되

었는데, 이는 틴데일(William Tyndale, c.1494–

1536)의 순교적 번역 작업의 결실이었다. 미사가 영

어로 드려지기 시작했고 성직자의 결혼이 허용되었

다(비록 헨리 자신은 이를 반대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거의 없었고 교리는 여전히 카톨릭 색채

를 강하게 띠고 있었다. 헨리는 1539년에 이른바 ‘6개조법’(The Act of Six 

Articles)을 제정해 화체설, 고해 성사, 사제 독신제 등 핵심적인 카톨릭 교리

를 그대로 유지했고 누구든지 이를 어기면 즉시 이단으로 처벌받았다. 교회 구

조 역시 종전과 다를 바 없었는데, 대주교, 주교, 사제, 부제로 이어지는 위계

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예배 역시 전례 중심의 형식을 유지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여전히 국가의 기관으로 존재했다는 점이다. 

단지 통제권이 로마에서 런던으로 넘어갔을 뿐, 본질적으로는 정치권력 아래 

놓여 있는 국가 교회 체제가 계속된 것이다. 이는 콘스탄티누스 시대 이후 이어

져 온 국가 교회의 전통이 잉글랜드에서도 변함없이 유지되었음을 보여 준다.

에드워드 6세와 메리 1세 - 종교 개혁의 진전과 후퇴

헨리 8세가 1547년에 죽었을 때 그의 아들 에드워드 6세(Edward VI, 재위 

1547-1553)가 왕위에 올랐다. 에드워드는 겨우 아홉 살이었지만 그를 보좌

한 섭정들은 개신교 성향이었으므로 에드워드 치하에서 영국 교회는 더 개신

교 색채를 띠게 되었다.

윌리엄 틴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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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년, 크랜머 대주교가 작성한 ‘공동기도서’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영어로 

된 예배서였고 모든 교회에서 사용되도록 법으로 강제되었다. 1552년에는 더 

개신교적인 개정판이 나왔다. 미사는 ‘성찬식’으로 바뀌었고 제단은 ‘성찬대’

가 되었으며 사제의 의복도 단순화되었다.

그러나 에드워드는 1553년, 불과 열다섯 살의 나이에 결핵으로 죽었고 그의 

이복누이인 메리 1세(Mary I, 재위 1553-1558)가 왕위를 계승했다. 메리는 헨

리 8세와 캐서린의 딸이었고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으므로 영국을 다시 로마 

카톨릭으로 돌리려 했다.

메리는 교황과의 관계를 회복했고 에드워드 시대의 개신교 개혁을 모두 뒤

집었다. 공동기도서를 금지하고 라틴어 미사를 부활시켰으며 개신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 1555년부터 1558년 사이에 약 280명의 개신교인들이 화

형당했다. 그들 중에는 크랜머 대주교, 래티머 주교, 리들리 주교 같은 저명한 

지도자들도 있었다. 이에 수백 명이 대륙으로 망명했고 메리는 ‘블러디 메리’

(피의 메리)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러나 메리의 박해는 역효과를 낳았다. 순교자들의 피는 개신교 신앙을 더

욱 강화시켰다. 폭스(John Foxe, 1516-1587)가 쓴 「순교자 열전」(「Book of 

Martyrs」, 1563)은 이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기록했고 이 책은 수백 

년 동안 영국 개신교인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엘리자베스 1세와 영국 국교회의 확립

메리는 1558년에 죽었고 그녀의 이복동생인 엘리자베스 1세(Elizabeth I, 

1533-1603, 재위 1558-1603)가 왕위에 올랐다. 엘리자베스는 헨리 8세와 앤 

볼린의 딸이었다.１ 그녀는 메리 치하에서 위험한 시기를 보냈고 종교 문제가 얼

1.  헨리 8세는 총 여섯 명의 아내를 맞이했다. 그 가운데 세 명의 아내를 통해 세 명의 자녀, 즉 메리 1

세, 엘리자베스 1세, 에드워드 6세를 두었다. 각각 다른 종교적·정치적 성향을 가진 이 세 군주는 

영국의 종교 개혁 방향을 결정짓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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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 폭발적인지 잘 알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중도적 절충을 추구했다. 그녀는 영국을 다시 개신교 국가로 

세우되 카톨릭 신자들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으려 했다. 1559년에 통과된 

‘수장령’과 ‘통일령’은 이러한 방향성을 법적으로 확립한 것으로 이 두 법은 영

국 국교회(성공회)의 성격을 결정짓는 기초가 되었다.

‘엘리자베스 타협’이라고 불리는 이 정책적, 제도적 안정 체계 확립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국왕이 교회의 ‘최고 통치자’로 규정되어 교황의 권위가 배제되었다. 

둘째, 교리는 개신교적 방향을 따르지만 예배 형식과 주교 제도는 카톨릭적 

요소를 그대로 유지했다. 

셋째, 1563년에 제정된 39개 신조가 교리의 기준이 되었는데, 이는 온건한 개

신교 신학을 담고 있다.

넷째, 1559년판 공동기도서가 모든 예배의 공통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엘리자베스는 “사람들의 영혼 속을 들여다보는 창문을 만들고 싶지 않았

다.”고 말한 바 있다. 다시 말해, 외적으로 국가가 정한 예배와 규범을 따르면 

개인의 내적 신념까지 국가가 나서서 조일 생각은 없다는 뜻이었다. 이러한 정

책은 정치적으로는 안정과 화합을 가져왔지만 영적으로는 분명한 타협이었

다.

국가 교회 체제의 문제점

‘엘리자베스 타협’으로 확립된 영국 국교회 체제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가지

고 있었다. 

이 문제들이 나중에 청교도 운동과 분리주의 운동, 그리고 결국 침례교의 탄

생으로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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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왕이 교회의 머리였다. 이는 성경적

이지 않았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엡 5:23). 국왕은 주교

들을 임명했고 교회법을 승인했으며 예배 형

식을 결정했다. 만약 국왕이 경건하다면 그

나마 나았겠지만 국왕의 신앙과 상관없이 

국왕이 교회를 지배했다.

둘째, 교회 출석이 법적 의무였다. 1559년 

통일령에 따라 모든 사람은 일요일마다 자

기 지역 교회에 출석해야 했고 만일 출석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었다. 이는 신앙을 강제하는 것이었고 사람들은 믿음 때

문이 아니라 법 때문에 교회에 갔다.

셋째, 교구 체제가 유지되었다. 영국은 교구로 나뉘어 있었고 각 교구에는 

하나의 교회가 있었다. 그 교구에 사는 모든 사람은 자동으로 그 교회의 일원

이었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사람이 어디에 살든지, 그 지역 교회가 그 사람

의 교회였다.

넷째, 유아 세례가 시민 등록 제도였다. 중세와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도 아

기가 태어나면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이는 출생 등록이었고 시민권 부여

였다.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법적 권리를 완전히 가질 수 없었으므로 유아 

세례는 종교 의식이 아니라 사회 제도였다.

다섯째, 회심이 불필요해 보였다. 국가 교회 체제에서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

었습니까?”라는 질문은 의미가 없었다.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

기 때문이다. 그들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

인이었다. 개인적인 회심의 경험, 다시 태어남,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하

는 것 같은 개념들은 강조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고 결국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 사람들은 점점 더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엘리자베스 1세



272  신약 교회 역사 ┃ 제2부

청교도의 등장 - 안에서 개혁하려는 시도

엘리자베스 여왕과 그 뒤를 이은 군주들의 치하에서 ‘청교도’(Puritans)라 

불리는 그룹이 등장했다. ‘청교도’라는 이름은 애초에 그들을 조롱하기 위해 

붙여진 별칭이었다. 그들이 교회를 더 “순수하게 정화한다.”고 주장한다는 점

을 비꼬아 부른 것이다.２

청교도들은 영국 국교회 안에 남아 있으면서 교회를 개혁하려 했다. 그들이 

원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첫째, 그들은 예배를 더 단순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들은 공동기도서가 여전

히 카톨릭 색채를 많이 띠고 있다고 생각했고 또 사제의 의복, 제단의 장식, 무

릎 꿇기, 십자가 표시 같은 것들을 제거하고 싶었다. 그들은 예배가 말씀 중심

이 되기를 원했다.

둘째, 그들은 설교를 강조했다. 그들은 공동기도서의 정해진 기도문을 읽는 

것보다 성경을 강해하는 설교가 더 중요하다고 믿었으며, 잘 교육을 받고 경

건한 목회자들을 원했다.

셋째, 그들은 안식일을 매우 엄격하게 지키고자 했다. 그들은 일요일을 신약 

시대의 안식일로 이해했으며 그날은 철저히 휴식과 예배에 전념하는 날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들은 일요일에는 세속적 활동을 삼가야 한다고 믿

었다.

넷째, 그들은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경건을 강조했고 개인기도, 성경 읽기, 가

정 예배를 중시했다.

다섯째, 일부 청교도들은 더 나아가 교회 정치 구조도 바꾸고 싶어 했으며 

２. 청교도는 16세기 후반 영국 국교회의 개혁이 미완성이라고 판단하여, 교회를 성경대로 더 ‘순수

하게’(purify) 만들고자 한 신앙인들로 대개 강한 칼빈주의 성향을 지녔다. 그들은 주교(감독)제

와 국가 교회 체제를 거부하고 회중교회(자치 교회)와 경건한 삶,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강조했다. 

영국에서 점점 심한 탄압을 받자 그들의 일부는 네덜란드로, 또 일부는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

대륙으로 건너가 미국 초기의 종교·정치 문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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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 제도를 폐지하고 장로 제도로 바꾸고 싶어 했다. 그래서 이들을 ‘장로교

적 청교도’라고 부른다.

청교도들은 의회와 대학, 교회 전반에서 영향

력을 확대하며 많은 신학자와 설교자를 배출했

다.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의 지도자 존 낙스(John 

Knox, c.1514-1572)를 비롯해, 청교도 신학의 

거장 존 오웬(John Owen, 1616-1683), 목회

적 권면의 대가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 

1615-1691), 깊은 영성을 전한 리처드 십스

(Richard Sibbes, 1577-1635), 그리고 청교도 

신학을 체계화한 토머스 굿윈(Thomas Goodwin, 1600-1680) 등이 청교도 

전통을 대표하는 거장들이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근본적인 딜레마에 직면했다. 그들은 국교회를 개혁하고 

싶어 했지만 국교회는 국가가 통제했다. 그들이 원하는 변화는 국왕과 의회

가 허락해야만 가능했는데 국왕과 의회는 종종 그들의 요구를 거부했고 따라

서 청교도들은 정치적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분리주의의 등장 - 밖으로 나가는 선택

16세기 말, 일부 급진적인 개혁자들은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 

“국교회는 개혁될 수 없다.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는 한 참된 개혁은 불가능

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교회를 떠나야 한다. 우리는 성경에 따라 독립적인 

회중을 세워야 한다.”

이들이 바로 ‘분리주의자들’(Separatists)이었다. 그들은 청교도들과 많은 

신학적 확신을 공유했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 청교도들은 국교

존 낙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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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안에 남아 개혁을 추구했지만 분리주의자들은 국교회를 떠났다.

분리주의자들의 주장은 명확했다.

첫째, 참된 교회는 회심한 신자들의 자발적 공동체여야 하며 한 지역의 모든 

주민이 자동으로 교회 회원인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교회는 믿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므로 국왕이나 의회가 교회를 통제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에만 복종해야 한다.

셋째, 각 지역 교회는 자율적이어야 하므로 주교나 대주교가 교회들을 지배

해서는 안 된다. 각 회중은 스스로 목회자를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

로 성경에 순종해야 한다.

넷째, 예배와 교회 생활의 모든 면이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 인간의 전통이나 

교회의 관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다.

이러한 주장은 매우 위험했고 분리주의는 불법이었다. 법에 따르면 모든 사

람은 자기 지역 교회에 출석해야 했고 국교회를 떠나 독립적인 회중을 세우는 

것은 반역으로 간주되었다. 그 결과 분리주의자들은 체포되고 투옥되고 일부

는 처형되었다.

1593년, 배로(Henry Barrow)와 그린우드(John Greenwood)라는 두 명의 

분리주의 지도자가 런던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들의 죄목은 ‘여왕 폐하의 권위를 부정하고 국교회를 비방하며 반란을 선

동한 죄’였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한 일은 성경에 따라 독립적인 교회를 세운 

것뿐이었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분리주의 운동은 계속되었다. 

노팅엄셔의 스크루비라는 작은 마을과 링컨셔의 게인즈버러에서 분리주의 

회중들이 형성되었다. 이들 중 일부는 나중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 플리머스 식민지를 세우게 된다. 그리고 이 분리주의 운동 속에서 침례

교가 탄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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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스마이스 - 진리를 찾는 순례자

존 스마이스(John Smyth, c.1570-1612)는 영국 링컨셔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크라이스트 칼리지에서 공부했고 뛰어난 

학생이었다. 그는 1594년에 학사 학위를, 1598년에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신학을 공부했고 영국 국교회의 사제로 서품을 받았다.

1600년경, 스마이스는 링컨 시의 공식 설교자로 임명되었는데, 이는 명예로

운 직책이었다. 그는 성경을 강해하는 강력한 설교자로 알려졌으나 그의 설교

는 점점 더 국교회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게 되었다.

스마이스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국교회의 많은 관행들이 성경적 근거가 없다

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공동기도서의 정해진 기도문, 사제의 의복, 십자가 표

시, 무릎 꿇기. 더 근본적으로, 국왕이 교회를 통제하는 것, 유아 세례를 통해 

모든 사람이 교회 회원이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신약 성경의 교회 모습과 맞지 

않는다고 느꼈다.

1602년, 스마이스는 그의 설교가 상당히 논쟁적이라는 이유로 링컨 시로부

터 해임되었고 이에 게인즈버러로 이주했으며 거기서 분리주의 회중에 합류했

다. 이는 중대한 결정이었다. 국교회를 떠나 불법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그의 

경력을, 안전을,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었다.

게인즈버러 회중은 비밀리에 모였다. 그들은 개인 가정에서 만났고 함께 성

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했다. 스마이스는 곧 이 회중의 지도자 

중 한 명이 되었다. 그의 학식과 설교 능력은 회중에게 큰 유익이 되었다.

그러나 1606-1607년경,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박해가 더 심해졌고 국교회에

서 분리한 자들을 색출하고 처벌하려는 시도가 강화되었다. 분리주의자들은 

‘영국에 남아 박해를 견딜 것인가, 아니면 망명할 것인가?’라는 어려운 결정에 

직면했다. 

결국 스마이스와 그의 회중은 망명을 선택했고 1607-1608년에 몰래 네덜란

드로 탈출했다. 목적지는 암스테르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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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스테르담 - 자유의 도시

암스테르담은 17세기 초 유럽에서 가장 관용적인 도시 중 하나였다. 네덜란

드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종교의 자유의 중요성을 깊

이 깨달았다. 네덜란드인들 자신이 카톨릭 스페인의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

들은 종교적 망명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했다.

암스테르담에는 이미 다양한 종교 집단들이 있었다. 칼빈주의 개혁교회가 

주류였지만 루터파, 메노나이트, 카톨릭, 유대인, 그리고 영국에서 온 분리주

의자들도 있었다. 물론 그들 모두가 완전한 자유를 가지지는 못했다. 왜냐하

면 공식적으로는 칼빈주의 개혁교회만이 공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이

다. 그래서 다른 집단들은 개인 가정이나 창고 같은 곳에서 조용히 모여야 했

다. 그러나 당국은 대체로 관용적이었고 다른 종교 집단들을 적극적으로 박

해하지 않았다.

스마이스와 그의 회중이 암스테르담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미 거기 있던 

다른 영국 분리주의 회중을 만났는데 이 회중은 존슨(Francis Johnson)과 

에인스워스(Henry Ainsworth)가 이끌고 있었다. 처음에는 두 회중이 협력했

지만 곧 신학적 의견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암스테르담의 자유로운 분위

기는 스마이스에게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할 기회를 주었다. 그는 영국에서 박해

와 생존의 위협 때문에 조용히 지낼 수밖에 없었지만, 암스테르담에서는 비교

적 안전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글을 쓸 수 있었다.

메노나이트와의 만남

암스테르담에는 상당히 큰 메노나이트 공동체가 있었다. 앞에서 살펴본 대

로, 메노나이트는 16세기 재침례교 운동의 후예들로서 신자 침례, 평화주의, 

정교분리, 단순한 생활을 실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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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이스는 메노나이트들과 접촉하게 되었다. 그

는 그들의 예배에 참석했고 그들의 지도자들과 대화

했으며 그들의 책들을 읽었다. 특히 메노 시몬스의 

글들이 스마이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메노는 

신자 침례의 성경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했고 자발

적 교회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교회와 국가의 분리

를 주장했다.

시간이 갈수록, 스마이스는 당시 교회의 관행이 비

성경적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유아 세례는 성경적 근거가 없다. 신약 성경의 모든 침례 사례를 보면 순서

가 명확하다. 복음 선포, 믿음, 회개, 그리고 침례. 따라서 유아는 아직 믿을 수 

없고 회개할 수 없으므로 침례를 받을 수 없다. 침례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

은 사람이 그 구원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이 확신은 스마이스에게 큰 딜레마를 안겨 주었다. 만약 유아 세례가 무효라

면 그 자신도 참된 침례를 받지 못한 것이며 그의 회중 사람들도 마찬가지이

다. 그들은 모두 유아일 때 국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그것은 성경적 침례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참된 침례를 받아야만 한다면 누가 그 침례

를 줄 수 있는가? 

메노나이트에게 가서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스마이스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했다. 

그러나 그는 곧 또 하나의 근본적인 의문에 직면했다. 메노나이트의 침례는 

과연 유효한가? 그들의 침례는 누구에게서 비롯된 것인가? 그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카톨릭이나 국가 교회의 침례에 닿게 되지 않는가?

스마이스는 침례의 정당성과 기원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참된 침례는 어디

서 시작되어야 하는가? 

만약 모든 기존 교회의 침례가 무효라면 어떻게 처음 침례를 시작할 수 있는

가?

존 스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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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년 - 자기 침례와 최초의 침례교회

1609년에 스마이스는 대담한 결론에 도달했다.

“신약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사도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 외적 계승이 아니라 성경적 원리로 돌아가야 한다.”

스마이스는 이렇게 주장했다.

“침례의 권위는 사람의 계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령에서 

나온다. 만약 우리가 성경의 명령을 따라 신자에게 침례를 준다면, 그것은 유

효한 침례다. 누가 그 침례를 주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1609년 어느 날 스마이스는 자신의 회중들 앞에서 놀라운 행동을 했다. 그

는 자신에게 스스로 침례를 주었다. 바로 ‘자기 침례’였다. 그는 자신의 신앙

을 고백하고 자신에게 물을 부으며 침례를 베풀었다.

이는 매우 논란이 된 행동이었고 지금도 역사가들 사이에 논쟁이 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며 침례는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지 자기 

자신에게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른 이들은 스마이스의 논리를 이해한다. 만약 모든 기존 침례가 무효라면 

누군가는 처음을 시작해야 했고 스마이스는 자신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었다.

어쨌든 스마이스는 자기 침례 후 즉시 회중의 다른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기 

시작했다. 헬위스(Thomas Helwys)가 침례를 받았고 회중의 다른 사람들, 

약 40명 정도가 침례를 받았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고 스마이

스가 그들에게 침례를 주었다.

이것이 최초의 영국 침례교회의 탄생이었다.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만 1609년 

초로 추정되며 장소는 암스테르담의 한 빵집 뒤쪽에 있던 작은 집이었다. 스

마이스는 나중에 이 사건에 대해 글을 썼다. 

그는 자신들이 ‘유아 세례의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신약 성경의 질서’로 돌

아왔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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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이스의 신학 - ‘일반 침례교’의 기초

스마이스와 그의 회중은 신학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들은 

나중에 ‘일반 침례교’(General Baptists)라고 불리게 되는데 그러면 왜 ‘일반’

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핵심은 구원론, 특히 속죄론에 있었다. 17세기 초 개신교 신학은 칼빈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 사이의 논쟁으로 뜨거웠다. 이 논쟁의 중심 주제 중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였다.

칼빈주의는 ‘제한 속죄’ 또는 ‘특정 속죄’, 즉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속죄

를 주장했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 죽으셨다

는 의미이다. 즉, 그분의 죽음은 목적과 효력에 있어서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

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반면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일반 속죄’ 또는 ‘보편 속죄’를 주장했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의미이다. 그분의 죽음은 충분

하고 진실하게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며,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스마이스는 일반 속죄를 믿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의 모든 사람과 각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며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었다. 

이것 때문에 스마이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일반 침례교’라고 불리게 되었다.

일반 침례교의 다른 특징들은 다음과 같았다.

1. 신자 침례: 이것이 가장 명확한 특징이었다. 침례는 믿음을 고백한 성인에

게만 주어진다.

2. 자발적 교회: 교회는 회심한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공동체이다. 출생

이나 거주지로 자동으로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다.

3. 회중 정치: 각 지역 교회는 그리스도 아래에서 자율적이다. 주교나 상급 

권위가 지역 교회를 통제하지 않으며 회중이 함께 결정하고 함께 목회자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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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고 함께 교회를 운영한다.

4. 정교분리: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한다. 국가는 교회 문제에 간섭해서

는 안 되고 교회는 국가 권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양심의 자유: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 믿을 권리가 

있다. 신앙은 강제될 수 없다.

6. 성경의 절대 권위: 성경만이 신앙과 실천의 최종 권위이다. 전통이나 교회 

권위가 성경 위에 설 수 없다.

7. 단순한 예배: 예배는 성경 읽기, 설교, 기도, 찬송으로 이루어지며 화려한 

의식이나 전례는 필요 없다.

이 원칙들은 스위스 재침례교가 주장했던 것들과 매우 유사했다. 스마이스

는 메노나이트를 통해 재침례교의 신학을 접했고 그것을 영국적 맥락에서 발

전시켰다.

스마이스와 헬위스의 분리

그러나 스마이스의 이야기는 복잡하게 전개된다. 1610년경, 스마이스는 자

신의 자기 침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메노나이트의 침례가 유

효하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그 결과 자신과 회중이 메노나이트로부터 침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회중 내에 심각한 분열을 일으켰다. 헬위스와 다른 사람들은 스마이스

의 새로운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고 헬위스는 이렇게 주장했다. “우리가 받은 

침례는 유효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적 원리에 따라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 다른 침례가 필요하지 않다.”

더 나아가 헬위스는 스마이스가 메노나이트의 일부 교리를 받아들이려 한다

고 우려했다. 메노나이트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지 않으셨고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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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과하여 오셨다고 믿었다(이는 메노 시몬스가 가르친 것이었다). 이는 정

통 기독론에서 벗어난 것이었으므로 헬위스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1610-1611년경, 회중은 둘로 나뉘었다. 스마이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메노

나이트와 합류하려 했고 헬위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독립을 유지하기로 했다.

스마이스는 1612년 8월경 42세의 나이로 결핵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 그의 

짧은 생애는 진리를 찾는 순례로 가득했다. 국교회에서 분리주의로, 분리주의

에서 침례교로, 침례교에서 메노나이트로. 그는 완전함을 찾아 계속 나아갔지

만 어쩌면 너무 불안정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공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최초의 영국 침례교회를 세웠고 신자 침례의 

원리를 회복했으며 후대 침례교의 토대를 놓았다.

토마스 헬위스 - 영국 땅에 침례교를 심다

토마스 헬위스(Thomas Helwys, 1575-1616)는 노팅엄셔의 부유한 귀족 

가문 출신이었다. 그는 스마이스와 달리 대학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지적이고 

용감한 사람이었다. 그는 스마이스의 분리주의 회중에 합류했고 암스테르담

으로 망명했고 1609년 스마이스로부터 침례를 받았다.

그러나 스마이스와 의견이 갈라진 후 헬위스는 영국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암스테르담에 머물러 안전하게 지내는 것보다 위험하

더라도 영국에 가서 침례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다.

1611년이나 1612년 초, 헬위스와 약 10-12명의 동료들이 영국으로 돌아왔

다. 그들은 런던 외곽의 스피털필즈(Spitalfields) 지역에 정착했고 거기서 헬

위스는 자신의 집에 작은 회중을 모았다. 이것이 영국 땅에 세워진 최초의 침례

교회였다.３ 이 교회는 초기 십여 명에 불과할 정도로 작은 규모였고 그들은 비

３. 스피털필즈는 영국 런던 동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오늘날 타워 햄릿(Tower Hamlets) 자치구에 

속한다. 17세기에는 종교적 난민들과 장인·직조업자들이 모여 살던 곳으로, 초기 영국 침례교회

가 자리 잡고 성장한 중요한 역사적 장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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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에 모였다. 분리주의는 여전히 불법이었고 침례교는 더욱 급진적으로 간

주되었다. 그들은 조용히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했으며 새로

운 신자들이 합류하면 그들에게 침례를 주었다.

헬위스는 탁월한 지도자였다. 그는 당대 교육을 많이 받지는 않았지만 성경

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여러 권의 책과 팸플릿을 썼고 

침례교 신앙을 변호하며 국교회의 오류를 폭로하고 종교의 자유를 주장했다.

“왕은 영혼의 주인이 아니다.” - 헬위스의 대담한 선언

1612년, 헬위스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책을 출판했는데 제목은 「불법의 신비

에 대한 짧은 선언」이었다. 이 책은 약 200페이지 분량으로 로마 카톨릭과 영

국 국교회의 오류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책의 가장 혁

명적인 부분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선언이었다. 헬위스는 이렇게 썼다.

“왕은 필멸의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므로 왕은 사람의 영혼에 대한 

권력이 없으며, 영혼을 위해 법을 만들 수도 없고, 영혼을 다스릴 수도 없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영혼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 왕은 영혼과 양심을 지배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이단자든, 터키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떤 종교를 가졌든 간에, 그것은 땅의 왕의 평화를 방해하지 않

는다.”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라. 헬위스는 국왕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믿으라고 

강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국교회 체제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헬위스는 종교의 자유가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터키인’(무슬림), 유대인, 이단자에

게도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17세기 초에 극도로 급진적인 주장이

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가가 종교를 통제해야 하고 이단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믿었다. 카톨릭도, 루터파도, 칼빈주의자도, 성공회도 모두 국가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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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를 지지했고 오직 재침례교와 침례교만이 양심의 자유와 정교분리를 주

장했다. 헬위스는 이 책을 제임스 1세 왕에게 직접 보냈고, 겉장에는 왕을 향

한 헌정사를 손수 적어 넣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왕은 필멸의 인간일 뿐이니 불멸의 영혼 위에는 주 하나님 외에 어떤 권세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다. 헬위스는 왕의 권위를 공개적으로 

제한했고 왕에게 당신이 영혼을 다스릴 수 없다고 말했는데, 이는 반역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

헬위스의 순교

헬위스의 대담한 선언은 결국 가혹한 결과를 초래했다. 1613년경, 그는 체포

되어 런던의 뉴게이트 감옥에 수감되었는데 그에 대한 혐의는 분리주의, 침례

교 신앙, 그리고 왕의 권위에 대한 반역적 글쓰기였다.

헬위스는 감옥에서 몇 년을 보냈다. 정확한 기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1613

년부터 1616년까지로 추정된다. 뉴게이트 감옥은 런던에서 가장 악명 높은 감

옥 중 하나였고 그곳은 어둡고 습하고 비위생적이고 질병이 만연했다. 수감자

들은 제대로 먹지 못했고 추위와 더위에 노출되었고 학대를 받았다.

헬위스는 1616년경 감옥에서 죽었다. 

그의 정확한 사망 날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때 그는 약 41세였다. 그의 

시신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디에 묻혔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아마도 감옥 밖

의 공동묘지에 이름 없이 묻혔을 것이다.

헬위스는 순교자였다. 그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 정교분리를 위해, 침례교의 

원리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그는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고 암스테르담에 남

아 안전하게 지낼 수도 있었다. 또는 영국에서 조용히 살면서 국교회에 순응

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진리를 타협할 수 없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

고 그 순종의 대가를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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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위스 이후 - 영국 일반 침례교의 성장

헬위스가 죽은 뒤에도 그가 세운 스피털필즈 교회는 계속 존속했고 머턴

(John Murton, 1580-1626)이 교회를 이끌었다. 머턴도 헬위스와 함께 암스

테르담에서 침례를 받았고 영국으로 돌아온 초기 멤버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능력 있는 지도자였고 여러 책을 저술했다.

1620년대와 1630년대를 지나면서 영국의 일반 침례교는 느리지만 꾸준하게 

성장했다. 런던에는 몇 개의 교회가 추가로 세워졌고 지방 곳곳 — 켄트, 링컨

셔, 요크셔 등지 — 에도 작은 침례교 공동체들이 형성되었다. 이 교회들은 여

전히 불법으로 간주되었고 지속적인 박해를 받았다. 성도들은 비밀리에 모이

고 조심스럽게 활동했지만, 때로는 구성원들이 체포되어 벌금을 물거나 감옥

에 갇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은 멈추지 않고 계속 확장되어 

갔다.

1624년, 영국 일반 침례교는 최초의 신앙 고백을 출판했는데, 이는 ‘표준 신

앙 고백’ 또는 ‘1624년 신앙 고백’으로 알려져 있다. 이 문서는 일반 침례교의 

신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일반 속죄: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 신자 침례: 침례는 믿음을 고백한 자에게만 준다

- 자발적 교회: 교회는 회심한 신자들의 공동체이다

- 회중 정치: 각 교회는 자율적이다

- 정교분리: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한다

- 양심의 자유: 모든 사람은 신앙의 자유가 있다

이 신앙 고백은 영국 일반 침례교의 정체성을 확립했고 그들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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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침례교의 등장

1630년대에 영국에서 또 다른 종류의 침례교가 나타났는데 이들은 ‘특수 침

례교’라고 불렸다. 왜 ‘특수’라는 이름이 붙었을까?４

특수 침례교는 칼빈주의 신학을 받아들였기에 ‘제한 속죄’ 또는 ‘특정 속죄’

를 믿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다. 이것이 일반 침례교와의 주요 차이점이었다.

특수 침례교의 기원은 런던의 한 독립교회에서 비롯되었다. 이 교회는 원래 

회중교회였으며 유아 세례를 실천했다. 그러나 1630년대에 이 교회의 일부 멤

버들이 유아 세례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신

자 침례만이 성경적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1638년경, 이들 중 일부가 교회를 떠나 독립적인 침례교 회중을 형성했고 이

것이 최초의 특수 침례교회였다. 그들은 네덜란드로 사람을 보내 거기서 침례

를 받게 했고 그가 돌아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다.

특수 침례교는 빠르게 성장했다. 1640년대 영국 내전 기간 동안 정치적 혼란

이 있었고 종교적 통제가 약화되었다. 이 기회에 특수 침례교는 크게 확장되었

다. 1644년, 런던의 일곱 개 특수 침례교회가 함께 모여 ‘제1차 런던 신앙 고백’

을 발표했다.

이 신앙 고백은 52개 조항으로 구성되었고 특수 침례교의 신학을 명확하게 

정리했다. 주요 내용은 칼빈주의 5대 교리와 신자 침례, 회중 정치, 정교분리를 

결합한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영국 침례교는 두 주요 갈래인 일반 침례교(아

르미니우스주의)와 특수 침례교(칼빈주의)로 발전했다. 이 두 그룹은 구원론

에서는 달랐지만 침례, 교회론, 정교분리에서는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４. ‘Particular Baptists’의 ‘particular’라는 용어는 “그리스도께서 특정하게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 죽으셨다.”는 칼빈주의 속죄관을 가리킨다. 원래 particular는 ‘특정한·한정된’이라는 뜻이 

가장 정확하지만, 한국 신학계에서는 이미 관용적으로 ‘특수 속죄’, ‘특수 침례교회’라는 표현을 

널리 사용해 왔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통용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관례적 표현을 그대로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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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의 시대, 기회의 시대

1640년대 영국은 격변의 시기를 맞이했다. 찰스 1세(Charles I, 재위 1625-

1649)와 의회 사이의 긴장이 폭발하여 내전이 일어났다. 이것이 바로 청교도 

혁명 또는 영국 내전이다(English Civil War, 1642-1651). 왕당파와 의회파

가 충돌했고 종교적 논쟁이 정치적 갈등과 뒤엉켰으며 영국 전역이 전쟁의 소

용돌이에 휩싸였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는 재앙이었다. 수만 명이 죽었고 가족들이 분열되었으

며 경제가 파괴되었다. 1649년에는 찰스 1세가 재판을 받고 참수되는 충격적

인 사건까지 일어났다. 군주가 신민들에 의해 처형된 것은 유럽 역사에서 전례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 혼란 속에서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침례교가 폭발적

으로 성장한 것이다. 1640년 무렵 영국에는 침례교회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지

만, 1660년 무렵에는 영국 전역에 수백 개의 침례교회가 퍼져 있었다. 어떻게 이

러한 성장이 가능했을까?

국교 체제의 약화

첫째, 국교 체제가 약화되는 사회적 배경이 형성되었다. 내전 이전에 영국 성

공회는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성공회 대주교 로드(William Laud, 

1573-1645)는 예배의 통일성을 강제하려 했고 국교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가혹하게 박해했으며 귀를 자르고, 코를 찢고, 낙인을 찍는 형벌이 자행되었

다. 분리주의자들과 침례교인들은 숨어서 모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내전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의회파가 승리하면서 성공회의 

권위가 크게 약화되었고 1645년에 로드는 반역죄로 처형되었다. 주교 제도가 

폐지되고 공동기도서 사용이 금지되면서 국교 체제가 사실상 붕괴되었다.

이러한 일들이 침례교에게 숨통을 틔워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숨어서 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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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없었고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며 새로운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물론 여전히 어려움은 있었지만 이

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환경이었다.

종교적 다양성의 확대

둘째, 종교적 다양성이 점차 허용되기 시작한 환경이 마련되었다. 내전 동안 

의회파 진영 내에는 다양한 종교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장로교인

들, 독립교회주의자들, 침례교인들, 그리고 더 급진적인 그룹들까지 모두 왕

당파에 맞서 싸웠다. 이들은 신학적으로는 서로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출발점 하나에서는 뜻을 같이했다. 로마 카톨릭의 단일 국교 체제를 모든 사

람에게 일괄 적용하는 방식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방향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장로교인들은 개혁된 장

로교를 새로운 국교로 세우기를 원했고, 독립교회주의자들은 각 교회의 자율

성을 주장했으며, 침례교인들은 그 어떤 국교 체제도 거부하고 완전한 정교분

리를 외쳤다.

그 이후, 크롬웰(Oliver Cromwell, 1599-1658)이 의회파의 지도자로 등장

하면서 상황은 개선되었다. 크롬웰은 독립교회주의자였고 종교적 관용을 지

지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예배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 다만 그의 관용에도 한계는 있었다. 

그는 카톨릭과 극단적 분파들을 용납하지는 않았지만 청교도, 장로교, 독립

교회, 침례교 같은 개신교 그룹들에게는 상당한 자유를 허용했다.

크롬웰의 신형 군대에는 많은 침례교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용감한 군인들

이었고 크롬웰은 그들을 신뢰했다. 크롬웰은 종교적 신념 때문에 유능한 군

인을 배제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보았다. 그의 유명한 말이 있다. “나는 무엇을 

믿는지보다 어떻게 싸우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서 침례교는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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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침례교의 부흥과 확산

이 시기에 특히 눈부신 성장을 보인 것은 일반 침례교였다. 앞에서 살펴본 대

로 일반 침례교는 존 스마이스와 토마스 헬위스에게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일반 속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고 구원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신학을 믿었다.

일반 침례교의 신학은 대중에게 큰 호소력이 있었고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메시지는 희망을 주었다. “당신이 선택받았는지 확신할 수 없습

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당신이 믿으

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전도하기 쉬웠다.

일반 침례교 지도자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하나는 램(Thomas 

Lamb, 1590-1673)이었다. 그는 런던에서 활동했고 탁월한 설교자였으며 여

러 권의 책을 저술했다. 그의 교회는 수백 명의 회중을 가진 큰 교회로 성장했

고 램은 침례교의 원리들을 명확하게 가르쳤다: 신자 침례, 회중 정치, 정교분

리,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

일반 침례교는 일반 성도 설교를 강조하면서 정식 신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

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설교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 역시 교회가 빠

르게 확산되도록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일반 성도 지도자들이 곳곳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할 수 있었으므로 목회자가 부족하여 교회 개척이 지연

되는 일이 없었다. 일반 침례교는 또한 사회적으로 더 포용적이었고 그들의 교

회에는 가난한 사람들, 장인들, 상인들, 평범한 노동자들이 많았다. 귀족이나 

학자들은 드물었지만 일반 대중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공동체였다. 예배는 

단순했고 언어는 평이했으며 분위기는 따뜻했다.

1650년대 무렵, 일반 침례교는 영국 전역에 수십 개의 교회를 가지고 있었다. 

런던에만 여러 개의 큰 교회가 있었고 지방 도시들에도 교회들이 세워졌다. 그

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협의회를 열었고 신앙 고백을 작성했으며 서로를 격려

하고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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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년, 일반 침례교는 ‘표준 고백’이라는 신앙 고백을 발표했다. 이는 30개 

조항으로 구성되었고 일반 침례교의 신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 고

백서는 삼위일체, 성육신, 속죄, 부활, 재림 같은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들을 확

증했다. 동시에 침례교의 독특한 원리들 — 신자 침례, 회중 정치, 정교분리 — 

을 명확하게 선언했다.

성경 중심과 단순한 예배의 힘

침례교가 이 시기에 성장한 또 다른 이유는 성경 중심의 접근과 단순한 예배

였다. 영국 성공회는 화려한 예배 의식, 복잡한 전례, 정교한 성직 제도를 가지

고 있었다. 이것들은 오랜 전통의 산물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형식적이

고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침례교 예배는 완전히 달랐다. 교회 건물은 단순했고 화려한 제단도, 

성상도, 스테인드글라스도 없었다. 성직자는 화려한 제의를 입지 않았고 예배

의 중심은 설교였다. 설교자는 성경을 펼치고 본문을 설명하고 적용했다. 사

람들은 성경을 들고 와서 따라 읽고 이해하며 삶에 적용하려 했다.

침례교는 또한 회중 참여를 강조했다. 예배는 성직자만의 공연이 아니었다. 

회중이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간증을 했다. 교회 업무는 회중이 함

께 결정했다. 목회자를 선택하는 것도, 새로운 회원을 받아들이는 것도, 권징

을 시행하는 것도 모두 회중의 일이었다.

이러한 참여적 모델에 사람들은 큰 매력을 느꼈다. 회중들은 단순히 구경꾼

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었고 그 결과 그들은 교회가 자신들의 것이라고 느꼈

다. 이는 강한 소속감과 헌신을 만들어 냈다.

침례교는 또한 회심을 강조했다. 침례교인이 되려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나야 했다. 단순히 영국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부모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각 사람은 개인적

으로 회개하고 믿고 변화를 경험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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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강조는 진정성을 만들어 냈다. 침례교회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로 가득한 곳이 아니었다. 물론 완벽한 교회는 없었지만 적어도 이상은 명확

했다. 교회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정성이 혼란의 시대에 영적 갈증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당겼다.

전쟁과 혼란 속의 안정

역설적이게도 전쟁과 혼란의 시기가 침례교회에게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 사

람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확실한 것을 찾았고 정치적 권위가 흔들릴 때 영적 

권위를 찾았다. 외적 구조가 무너질 때 내적 확신을 갈망했다.

침례교는 이러한 필요에 응답할 수 있었다. 침례교는 국가 권력에 의존하지 

않았기에 왕이 누구든, 의회가 누구를 지배하든 상관없었다. 침례교회의 머리

는 그리스도였고, 권위는 성경이었으며, 힘은 성령님이었다. 이것들은 정치적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침례교는 또한 공동체를 제공했다. 전쟁은 사람들을 분리시켰고 가족들을 

흩어놓았으며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파괴했지만 침례교회는 새로운 종류의 

가족을 제공했다. 혈연이 아니라 믿음으로 연결된 가족, 서로를 돌보고 지지

하는 공동체였다. 침례교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

았으며 병든 사람을 방문하고 어려움에 처한 형제자매를 경제적으로 지원했

다. 이러한 실제적인 사랑의 실천이 복음의 진정성을 증명했다.

1660년 - 왕정복고와 새로운 시련

1658년 올리버 크롬웰이 죽고 그의 아들 리처드 크롬웰이 후계자가 되었지

만, 그에게는 아버지의 권위와 능력이 없었다. 정부는 혼란에 빠졌고 군부는 

분열했으며 의회는 기능을 잃었다. 영국은 다시 무정부 상태에 빠질 위기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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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는 왕정 복귀를 결정했다. 1660년 찰스 2

세(Charles II, 재위 1660-1685)가 프랑스 망명에서 돌아와 왕위에 올랐는

데, 이것이 왕정복고이다. 영국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내전과 혼란

의 시대가 끝나고 평화가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침례교회에 왕정복고는 재앙이었다. 찰스 2세는 국교 체제를 복구하

기로 결심했다. 그는 성공회를 다시 국교로 만들고 모든 반대자들을 억압하

기로 했다. 주교 제도가 복구되었고 공동기도서가 다시 도입되었으며 국교에 

순응하지 않는 자들은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의회는 일련의 법률을 통과시켜 국교를 따르지 않는 비국교도들을 억압했

다. 이러한 법들은 당시 수상이었던 클래런던 백작의 이름을 따서 ‘클래런던 

법전’이라 불렸다.

박해의 법률들

1661년에는 ‘지방 자치법’이 통과되었는데 이 법은 모든 지방 공직자가 성공

회의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즉, 이는 침례교인들이 공직에서 완전

히 배제된다는 의미였으며, 따라서 그들은 시장도, 시의원도, 치안 판사도 될 

수 없었다.

1662년에는 통일령이 통과되었는데 이 법은 모든 성직자가 공동기도서를 사

용해야 하고, 주교로부터 안수를 받아야 하며, 국왕에 대한 충성 서약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거부하는 성직자는 교회에서 쫓겨났고 결과적으로 약 

2,000명의 청교도와 비국교도 목회자들이 교회를 떠나야 했다. 이 사건은 ‘대

추방’이라고 불린다.

1664년에는 ‘콘벤티클 법’이 통과되었는데 이 법은 5명 이상이 가정에서 모

여 예배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위반자는 처음에는 벌금형, 두 번째는 

더 큰 벌금이나 투옥, 세 번째는 추방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 이 법은 침례교회

를 직접 겨냥한 것이었다. 침례교는 성공회 건물을 사용할 수 없었고 자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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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주로 가정에서 모였는데 이제 그것마저 불법이 된 것

이다.

1665년에는 ‘5마일 법’이 통과되었는데 이 법은 통일령을 거부한 목회자들

이 도시, 자치구, 또는 그들이 이전에 섬기던 교구에서 5마일(약 8km) 이내에 

거주하거나 접근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그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금

지했다. 이는 비국교도 목회자들을 경제적으로 파괴하고 그들의 영향력을 무

력화하려는 조치였다.

감옥과 순교

이 법률들의 결과는 가혹했고 수백 명의 침례교인들이 체포되어 투옥되었다. 

감옥 환경은 끔찍했다. 어둡고 추웠으며 습하고 비위생적이어서 많은 사람들

이 감옥에서 병들어 죽었다. 가족은 파산했고 아이들은 아버지 없이 자라야 

했다.

가장 유명한 침례교 죄수는 번연(John Bunyan, 1628-1688)이었다. 번연

은 가난한 땜장이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정식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지만 

영적 갈망이 깊었다. 그는 회심한 후 침례교인이 되었고 설교하기 시작했다. 그

의 설교는 강력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기 위해 모였다.

1660년 왕정복고 직후 번연은 체포되었다. 그의 죄명은 ‘허가 없이 설교한 

죄’였다. 재판관은 그에게 제안했다. “설교를 중단

하겠다고 약속하면 석방해 주겠소.” 번연은 거부했

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감

옥에서 나가는 순간 다시 설교할 것입니다. 하나님

께서 나를 막으시지 않는 한, 사람이 나를 막을 수 

없습니다.”

번연은 12년 동안 베드퍼드 감옥에 갇혔다(1660-

1672). 그는 아내와 네 명의 어린 자녀를 남겨 두고 존 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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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되었는데 그중 맏딸 메리는 시력을 잃은 맹인이었다. 번연은 감옥에서 자

녀 생각에 가슴 아파하며, “내 딸 메리의 형편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찢어

지는 듯했다. 가난하고, 앞을 보지 못하고, 게다가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

안… 오, 그런 생각들은 내가 겪는 고통보다 수천 배나 더 나를 아프게 했다!”

라고 썼다.

그러나 번연은 감옥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 어두운 감방에서 영어 문학의 가장 위대한 작품 중 하나가 탄생했다. 그것

은 바로 「천로역정」(The Pilgrim’s Progress)이다.

「천로역정」은 1678년에 출판되었고 즉각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이 책은 크리

스천이라는 이름의 순례자가 멸망의 도시를 떠나 천성을 향해 가는 여정을 그

린 알레고리이다. 그는 여정에서 절망의 늪, 의심의 성,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 

등 많은 어려움을 만난다. 그러나 그는 계속 전진하고 마침내 천성에 도달한

다. 「천로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기독교 고전이 되었다. 2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수백만 부가 판매되었다. 번연이 감옥에 갇히지 않

았다면 아마도 이 책은 쓰이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박해조차 사용하

셔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셨다.

번연 외에도 수많은 침례교인들이 투옥되었다. 어떤 이들은 몇 주, 어떤 이들

은 몇 달, 어떤 이들은 몇 년 동안 갇혀 있었다. 일부는 감옥에서 죽었지만, 그

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고난 속에서

도 하나님께 찬송했고 동료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서로를 격려했다.

지하 교회

많은 침례교회들은 지하로 들어갔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모일 수 없었기 때

문에 비밀리에 모였다. 한밤중에 숲속 혹은 동굴에서,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사

람의 집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렸다. 파수꾼을 세워 관리들이 오는지 감시했고 

만약 위험이 닥치면 빨리 흩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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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교회는 계속해서 이동했다. 매번 다른 장소에서 모여 당국이 패턴을 파

악하지 못하게 했다. 어떤 교회는 작은 그룹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곳에서 모

였다가 가끔 안전할 때 함께 모였다. 설교자들은 변장을 하고 다녔다. 목회자

라는 것을 들키면 즉시 체포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상인이나 농부처럼 옷

을 입고 조심스럽게 이동했으며 밤에 설교했다.

이는 초대 교회의 상황과 비슷했다.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이 카타콤(지하 묘지)에서 모였던 것처럼, 17세기 영국의 침례교인들도 숨어서 

모였다. 그리고 초대 교회처럼 박해는 그들을 약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정

화하고 강하게 만들었다.

박해 속의 성장

역설적이게도 박해는 침례교를 멈추지 못했고 오히려 일부 면에서는 침례교

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박해는 명목상의 신자들을 걸러냈고 편리함을 추구

하는 사람들은 떠났다. 그러나 진정한 신자들은 남았는데 그들은 목숨을 걸

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었다. 박해는 또한 침례교의 핵심 원리를 확증했다. 

정교분리가 왜 중요한가? 바로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면 국가는 언제든지 진

리를 억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심의 자유가 왜 필수적인가? 바로 양심의 자

유가 없으면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을 위해 투옥되고 처형되기 때문이다.

침례교인들은 고난을 견디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그들은 단순히 개신교의 한 분파가 아니고 신약 교회를 회복하려는 

운동이었다. 그들은 권력이나 특권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

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유롭게 예배하기를 원했을 뿐이다.

1672년, 찰스 2세는 ‘관용 선언’을 발표했는데 이는 비국교도들에게 일부 

자유를 허용하는 조치였다. 공개 예배가 다시 허용되었고 많은 죄수들이 석방

되었다. 존 번연도 이때 풀려났다. 

그러나 이 자유는 오래가지 않았다. 의회가 반대했기에 결국 왕은 그 선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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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해야 했다. 박해가 다시 시작되었으나 이미 침례교는 살아남는 법을 배웠

다. 그들은 이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모이기를 멈추지 않았고 끊임

없이 성장했다.

1689년 - 관용법과 새로운 시대

1685년 찰스 2세가 죽고 그의 동생 제임스 2세가 왕위에 올랐다. 제임스는 

카톨릭 신자였고 카톨릭을 복구하려 했는데, 이는 개신교 영국에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1688년, 의회는 제임스를 폐위시키고 그의 딸 메리와 사위 윌리

엄을 공동 군주로 초청했는데 이것이 ‘명예혁명’(Glorious Revolution)이다.５

1689년, 새 정부는 ‘관용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삼위일체를 믿는 모든 

개신교도에게 예배의 자유를 허용했다. 물론 완전한 자유는 아니었다. 비국교

도들은 여전히 공직에서 배제되었고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에 입학할 수 

없었으며 여러 제한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유가 보장되어, 투옥되거나 처형당할 염려 없

이 모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침례교에게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되었다. 그들

은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다. 공개적으로 예배당을 세울 수 있었고 자유롭

게 설교할 수 있었으며 합법적으로 교회를 조직할 수 있었다. 물론 사회적 차

별은 여전히 있었지만 법적 박해는 끝났다.

결론 - 대서양을 향하여

17세기를 거치면서 영국 침례교는 견고한 기초를 세웠다. 1609년 암스테르

5.‘명예혁명’이라 불리는 이유는 제임스 2세가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폐위되고, 의회가 메리와 윌리

엄을 공동 군주로 맞아들이는 방식으로 권력이 평화롭게 교체되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왕권

이 제한되고 의회 중심의 입헌군주제가 확립되었다는 점이 ‘명예로운 변화’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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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에서 존 스마이스가 자기 침례를 행했을 때 그것은 작지만 논쟁적인 시작이

었다. 1612년 토마스 헬위스가 영국으로 돌아와 스피털필즈에 교회를 세웠을 

때 그것은 십여 명의 작은 모임이었다.

그러나 80년 후인 1689년, 침례교는 영국 전역에 수백 개의 교회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박해를 견뎌냈고 순교자들을 배출했으며 신학을 체계화하고 

신앙 고백을 작성했다. 그들은 일반 침례교와 특수 침례교라는 두 흐름으로 

발전했지만 신자 침례, 자발적 교회, 정교분리, 양심의 자유, 성경 권위, 회중 

정치 등 핵심 원리에서는 하나였다.

영국 침례교가 남긴 유산은 무엇이었는가?

첫째, 그들은 신자 침례를 회복했다. 종교 개혁은 교리를 개혁했지만 교회론

은 중세에 머물렀다. 이제 침례교는 교회론도 성경으로 돌렸다.

둘째, 그들은 양심의 자유를 선언했다. 헬위스가 1612년에 쓴 “왕도 영혼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원칙은 침례교의 DNA가 되었다. 이 원리는 혁명적이었

고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셋째, 그들은 정교분리를 실천했다. 영국 침례교는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

야 한다고 주장한 최초의 영국 내 그룹이었다. 청교도들도 국교회를 비판했지

만, 여전히 국가가 참된 종교를 지지해야 한다고 믿었다. 침례교만이 완전한 

정교분리를 주장했다.

넷째, 그들은 회중 정치를 확립했다. 침례교는 각 지역 교회가 자율적이라고 

믿었다. 이는 카톨릭의 교황 체제나 성공회의 주교 체제나 장로교의 노회 체제

와 달랐다.

다섯째, 그들은 박해 속에서 성장했다. 그들은 법적 보호가 없었고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다. 헬위스의 순교, 번연의 

투옥, 수많은 멤버들이 당한 고난과 고통이 오히려 침례교를 정화하고 강하

게 만들었다.

17세기 말, 영국 침례교의 원리들은 대서양을 건너기 시작했다. 영국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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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북미로 갔는데 그들 중 일부는 침례교인이었다. 그들은 새로운 땅에 침

례교회를 세웠고 침례교 원리를 전파했다.

미국에서 침례교는 특별한 역할을 하게 된다. 침례교는 종교의 자유를 위해 

싸웠고 정교분리를 주장했으며 양심의 자유를 옹호했다. 로저 윌리엄스, 존 

릴랜드, 아이작 백커스 같은 침례교 지도자들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에게 영

향을 미쳤고 미국 헌법의 종교 조항 형성에 기여했다.

스위스 취리히에서 시작된 씨앗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거쳐 영국에 심어

졌고 그것이 다시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서 거대한 나무로 자랐다. 1525년 작

은 방에서 몇 명이 서로에게 침례를 주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시작한 일이 

전 세계로 확산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신다. 작은 것에서 큰 것이 나오고 약한 것

이 강한 것을 이기며 소수의 신실함이 다수의 타협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재침례교의 순교자들, 영국 분리주의자들, 그리고 박해받은 침례교인들의 고

난은 헛되지 않았다. 그들의 피가 씨앗이 되어 전 세계에 침례교회들이 세워졌

다.

침례교 역사는 권력이 아니라 원리의 승리이다. 침례교는 왕의 후원도, 국가

의 지원도, 군대의 힘도 없이 성장했다. 침례교가 가진 것은 오직 성경의 진리

와 그 진리에 대한 확신뿐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다. 진리는 결국 승

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권능이 있느니라.”(히 4:12)는 말씀이 재침례교

의 기반이 되었고, 영국 침례교를 형성했으며, 전 세계 침례교를 세웠다. 그리

고 이 말씀이 앞으로도 침례교를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

고 그 능력은 쇠하지 않기 때문이다.

1609년 암스테르담에서 시작된 횃불이 영국 전역을 밝혔고 이제 그 불빛은 

대서양 너머 신대륙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침례교가 미

국이라는 새로운 땅에서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미국 사회를 형성하

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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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침례교가 남긴 
핵심 질문 일곱 가지

1. 나는 신앙을 위해 안전한 망명지를 떠나 위험한 조국으로 돌아갈 용기가 있는가?

편안함보다 진리를 우선하며 위험과 손해를 감수할 결단이 실제로 내 안에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2. 나는 전통적 권위자들의 견해에 도전할 수 있는가?

전문가, 전통, 권위에 기대지 않고 성경을 직접 읽고 판단하려는 용기와 분별이 있는

지 점검해야 한다.

3. 나는 사회적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신앙 때문에 손해, 불이익, 비난을 받더라도 변함없이 진리를 붙잡을 준비가 되어 있

는지 살펴봐야 한다.

4. 나는 불완전한 개혁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가?

겉모습만 바뀐 개혁에 안주하지 않고 성경이 요구하는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

는지 확인해야 한다.

5. 나는 “왕도 영혼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헬위스의 선언을 이해하고 있는가?

어떤 권력도 내 양심을 지배할 수 없다는 성경적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점검

해야 한다.

6. 나는 박해 속에서도 신앙 공동체를 지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가?

외적 보호나 제도적 지지가 없어도 견고히 지속될 만큼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세우

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7. 나는 박해의 역사 속 순교자들의 소망을 기념하며 계승하고 있는가?

순교자들이 지킨 원칙과 믿음을 오늘 나의 삶과 사역 속에서 실제로 이어가고 있는

지 살펴봐야 한다.

Check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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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륙의 청교도 신정 국가

광야에서 피어난 자유 

Chapter 10

AD  1620-1707

미국 하면 우리는 흔히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를 떠올린다. 그런데 정

작 그 출발점이 된 청교도 식민지, 매사추세츠에는 왜 종교의 자유가 거의 없

었는가? 

영국의 박해를 피해 목숨 걸고 대서양을 건넌 사람들이, 왜 자신과 다른 신

앙을 가진 이들을 추방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교수형까지 집행했는가? 

그렇다면 미국에서 침례교가 말하는 정교분리와 양심의 자유, 국가 권력으로

부터 완전히 독립된 교회라는 이상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 비로소 역사 

속에 모습을 드러냈는가?

이 장에서는 청교도들의 신대륙 이주와 매사추세츠 신정 국가의 구조 및 한

계를 먼저 살펴본다. 그다음 로저 윌리엄스가 로드아일랜드에서 시작한 종교 

자유 실험이 미국 최초의 침례교회로 이어지는 과정, 나아가 이것이 미국 침례

교 확산과 미국적 자유 개념 형성에 어떤 토대를 마련했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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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교도들의 이주 - 또 다른 탈출

17세기 초 영국은 분리주의자들과 청교도들에게 여전히 위험한 곳이었다. 제

임스 1세(재위 1603-1625)는 국교 체제를 강화했고 반대자들을 가혹하게 탄

압했다. 그는 1604년 햄프턴 코트 회의에서 청교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했다. 

“나에게 순응하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떠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쫓겨났고 일부는 네덜란드로 갔지만 네덜란드에서의 

삶도 쉽지 않았다. 언어가 달랐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며, 자녀들이 네덜란드 

문화에 동화되어 영국인의 정체성을 잃을까 우려했다.

그들은 새로운 선택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신대륙 아메리카였다. 대서양 건너편에는 광활한 미개척지가 있었다. 그곳에

서는 영국 왕의 손길이 닿지 않았고 대주교의 명령이 미치지 않았다. 국교 체제

가 작동하지 않는 그곳에서라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았

다.

1620년 9월, 102명의 청교

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

고 영국을 떠났는데 그들은 

‘순례자들’(Pilgrims)이라

고 불린다. 66일간의 험난

한 항해 끝에 그들은 현재

의 매사추세츠 주 플리머스

(Plymouth)에 도착했다.

그들은 첫 겨울에 엄청난 고난을 겪었다. 102명 중 거의 절반이 추위, 굶주림, 

질병으로 죽었다. 그러나 살아남은 사람들은 정착지를 건설하고 농사를 짓고 

공동체를 만들었다.

1630년에는 더 큰 이주 물결이 있었다. 약 1,000명의 청교도들이 11척의 

배를 타고 매사추세츠만에 도착했다. 그들의 지도자는 존 윈스럽(John 

영국에서 신대륙으로 건너 간 메이플라워호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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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hrop, 1588-1649)이었다. 윈스럽은 배 위에서 유명한 설교를 했다. “우

리는 ‘언덕 위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의 눈이 우리를 주목할 것입니

다.” 그는 매사추세츠를 ‘새 예루살렘’, 즉 신정 국가로 만들려고 했다.

1630년대 동안 약 2만 명의 청교도들이 매사추세츠로 이주했는데 이는 ‘대

이주’라고 불린다. 그들은 보스턴을 중심으로 여러 마을들을 세웠다. 교회들

이 세워졌고 학교들이 설립되었으며 정부가 조직되었다.

매사추세츠는 빠르게 번영하는 식민지가 되었다. 그러나 청교도들이 세운 

매사추세츠는 진정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이 아니었다. 청교도들은 자신들

이 영국에서 박해받았던 것을 기억했지만 정작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

람들에게 똑같은 박해를 가했다.

매사추세츠의 신정 국가

청교도들이 세운 매사추세츠 식민지는 교회와 국가가 긴밀하게 결합된 체

제였다. 그들은 사실상 또 다른 국교 체제를 세웠다. 영국 성공회 대신 청

교도 교회가 지배했을 뿐 본질은 같았기 때문이다. 이 체제는 ‘회중교회’

(Congregational Church)라 불렸으며, 교회는 회중이 스스로 다스리는 구

조였다. 그러나 식민지의 국가 운영이 청교도 교회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또 다른 형태의 ‘국가 교회’로 기능하게 되었다.

식민지 국가 운영에 대한 정치적 투표권은 교회 회원들에게만 주어졌다. 교

회 회원이 되려면 회심 경험을 공개적으로 증언해야 했고 교회는 그것을 심사

하고 승인해야 했다.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은 투표할 수 없었고 공직을 가질 

수도 없었다. 사실상 정치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이 체제는 수많은 가정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어떤 남성은 20년 동안 식민

지에 살면서 세금을 내고 땅을 일구었지만 교회가 그의 회심 간증을 의심스럽

게 여겨 회원 자격을 거부하는 바람에 결국 그는 평생 정치적 권리 없이 이등 

시민으로 살았다. 그의 아들들도 똑같은 운명을 물려받았다. 아버지가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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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아니면 아들들도 차별받았기 때문이다.

주일 예배 참석은 법적 의무였으므로 모든 주민은 주일에 교회에 가야 했다. 

불참하면 벌금을 물어야 했는데 가난한 가정에 이 벌금은 큰 부담이었다. 한 

과부는 병든 아이를 돌보느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다가 벌금을 물었다. 그녀

는 벌금을 낼 돈이 없어서 공개적인 모욕을 당했다.

주일에 일하거나 여행하거나 오락을 즐기는 것은 불법이었다. 한 농부는 추

수철에 비가 오기 전에 급히 곡식을 거두다가 주일 노동으로 고발되었다. 그

는 벌금을 물고 공개적으로 책망을 받았다. 또 다른 남성은 주일에 아픈 말을 

돌보다가 안식일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안식일 법은 자비 없이 집행되었다.

신학적 의견의 차이는 용납되지 않았다. 청교도 교리를 의심하거나 비판하

면 처벌받았다. 재판을 받고 벌금을 물고 투옥되고 추방될 수 있었다. 심한 경

우 사형까지 가능했다.

1656-1661년 사이에 4명의 퀘이커교도들이 

매사추세츠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 첫 희생

자는 로빈슨(William Robinson)과 스티븐

슨(Marmaduke Stephenson)이었다. 그들

은 1659년 10월 27일 보스턴 커먼에서 함께 교

수형에 처해졌다. 그들의 죄는 퀘이커 신앙을 

가진 것과 추방 후 다시 매사추세츠로 돌아온 

것이었다.

그날 메리 다이어(Mary Dyer)라는 여성도 

함께 교수대에 올라갔다. 그녀는 두 남성이 처

형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목에도 올가

미가 걸렸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녀의 아들이 

총독에게 간청하여 사면을 얻어냈다. 48시간 내에 매사추세츠를 떠나는 조건

이었다. 메리는 바로 떠나기는 했지만 1660년 5월에 다시 돌아왔다. 그녀는 불

의한 법에 항거하려고 했으나 다시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았다.

1660년 6월 1일, 메리 다이어는 교수형에 처해졌다. 교수대에 올라가면서도 

메리 다이어의 교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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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랐을 뿐입니

다. 사람의 법은 하나님의 법과 충돌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여섯 자녀를 남기고 죽었으며 그녀의 가족은 평생 이 트라우

마를 안고 살아야 했다.

1661년에는 윌리엄 레드라(William Leddra)가 처형되었다. 그는 감옥에서 

이렇게 썼다. “나는 기쁘게 죽습니다. 진리를 위해 고난받는 것은 영광입니다.”

이것이 청교도들이 신대륙에서 구현한 ‘종교의 자유’의 실상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자유롭게 실천할 자유를 원했지만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

들에게는 같은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 진리를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

라고 믿었다. 오류는 용납될 수 없었고 이단은 제거되어야 했다.

매사추세츠의 지도자 중 한 명인 워드(Nathaniel Ward)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이단과 잘못된 신앙과 분파들에게 무제한의 관용을 허용하는 자는, 결

국 자기 자신의 판단을 스스로 의심하게 만드는 셈이다.”

존 코튼(John Cotton) 목사는 더 직설적이었다. “이단자를 관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이다.”

로저 윌리엄스 - 다른 목소리

바로 이러한 매사추세츠에 1631년 2월, 한 젊은 목회자가 도착했는데 그의 

이름은 로저 윌리엄스(Roger Williams, c.1603-1683)였다. 그는 곧 매사추

세츠 청교도들과 깊은 갈등을 빚게 되며, 결국 미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원

리들 중 하나를 확립하는 인물이 되었다.

로저 윌리엄스는 1603년경 런던에서 태어났다. 그의 가정은 중산층이었지만 

넉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젊은 윌리엄스는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 그는 속기

술에 능했고 이 재능 덕분에 유명한 법률가 에드워드 코크 경의 눈에 띄었다.

코크는 윌리엄스를 후원하여 교육받을 수 있게 해 주었다. 윌리엄스는 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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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지 대학의 펨브로크 칼리지에 입학했고 거기서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

어, 프랑스어, 네덜란드어를 배웠다. 그는 나중에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도 여

러 개 배울 정도로 언어에 재능이 있었다.

윌리엄스는 신학을 공부했고 성공회 성직자로 서품을 받았으나 대학 시절 

청교도 사상에 끌렸다. 그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영국 국교회가 성경적이

지 않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점점 더 급진적인 견해를 갖게 되었다. 단순

히 교회를 개혁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교회는 국가로부터 완전히 분

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1629년, 윌리엄스는 제인 왈리(Jane Whalley)와 결혼했고 제인은 그의 평

생 동반자가 되어 모든 고난을 함께 견뎠다. 결혼 후 윌리엄스는 영국에서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의 견해는 너무 급진적이었고 박해가 임박해 있었

기에 그는 아메리카에 가기로 결정했다.

1631년 2월, 윌리엄스와 제인이 보스턴에 도착했을 때 그는 28세였다. 매사

추세츠 청교도들은 처음에는 그를 환영했다. 그는 케임브리지에서 교육받은 

학자였고 능력 있는 설교자였으며 열정적인 청교도였다.

보스턴 교회가 윌리엄스에게 목사직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

했다. 오히려 그는 보스턴 교회가 여전히 영국 국교회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스턴 교회가 ‘분리되지 않은 교회’라고도 했는데 

이 발언 역시 보스턴 지도자들을 당황하게 했다. 이 젊은이는 너무 극단적인 

것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대두되었다.

윌리엄스는 보스턴을 떠나 살렘으로 갔고 거기서 목회자로 섬겼으나 곧 그

의 급진적 견해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윌리엄스의 위험한 생각들

윌리엄스는 여러 가지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들은 매사추세츠 청교도 지도

자들을 크게 불안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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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가는 종교를 강제할 수 없다. 윌리엄

스는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첫 네 명령, 하나님

과의 관계)과 두 번째 돌판(나머지 여섯 명령, 

사람들과의 관계)을 구별했다. 그는 국가가 두 

번째 돌판, 즉 사람 사이의 관계만 규제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 같은 

죄들은 국가가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첫 번째 돌판,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

과 예배는 국가가 강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렇게 말했다. “강제된 예배는 하나님의 코에 역겨운 냄새입니다. 하나님께서

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 예배를 원하십니다. 칼로 위협받아 드리는 예

배는 위선일 뿐입니다.”

이는 매사추세츠 체제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만약 국가가 예배를 강제

할 수 없다면 주일 예배 의무법은 무효가 된다. 만약 국가가 교리를 집행할 수 

없다면 이단 처벌법도 무효가 된다.

둘째, 교회는 순수해야 한다. 윌리엄스는 매사추세츠 교회들이 여전히 불순

하다고 비판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을 회원으로 포함하

고 있기 때문이다. 투표권이 교회 회원에게만 주어진다고 해도 많은 교회 회원

들이 진정한 회심 없이 형식적으로 가입했다. 윌리엄스는 교회는 진정으로 다

시 태어난 사람들만의 공동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교회가 국가 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비판했다. 교회는 설득과 가

르침, 기도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하며, 칼을 빌리는 순간 타락하게 된다고 주

장했다.

셋째, 영국 왕은 원주민의 땅에 대한 권리가 없다. 이 주장은 당시로서는 매

우 파격적이었다. 매사추세츠 식민지는 영국 왕으로부터 인가서를 받아 설립

되었으므로 왕이 그들에게 땅을 준 것이다. 그러나 윌리엄스는 물었다. “왕이 

어떻게 자기 것이 아닌 땅을 줄 수 있습니까?”

윌리엄스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그 땅의 정당한 소유자라고 주장했다. “영

로저 윌리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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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려면 원주민들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사야 한

다. 왕의 인가서는 무효이다. 왕은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줄 수 없기 때문이

다.”

이는 식민지의 법적 기초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만약 왕의 인가서가 법

적 효력이 없다면 매사추세츠 정부는 어떤 권위로 존재하는가? 윌리엄스는 정

부를 전복하려는 반역자로 비쳐졌다.

넷째, 윌리엄스는 각 사람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권리가 있

다고 주장했다. 설령 그 사람이 잘못 믿는다 하더라도 그의 양심은 강제되어

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셨고 사람이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그는 “나는 세상의 모든 양심을 위해 자유를 요구한다. 카톨릭의 양심도, 유

대인의 양심도, 터키인(무슬림)의 양심도, 이교도의 양심도 마찬가지다. 나는 

단지 내 양심의 자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양심의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당시로서는 극도로 급진적인 주장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류에는 어떤 권리도 없다고 믿었다. 진리는 보호받아

야 하지만 거짓은 억눌러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윌리엄스는 전혀 다

른 입장을 취했다. 그는 양심의 자유는 진리뿐 아니라 오류를 믿는 사람들에

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과 추방

매사추세츠 당국은 윌리엄스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1635년 10월, 그는 

총회 앞에 소환되었는데 총회는 입법부이자 최고 법원이었다. 존 윈스럽 총독

과 다른 지도자들이 그를 심문했고 그들은 윌리엄스를 설득하려 했다.

“당신의 견해를 철회하시오. 당신은 혼란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

부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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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스럽은 개인적으로 윌리엄스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가 회개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윌리엄스는 거부했다.

“나는 내 양심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내가 잘못되었음을 성경으로 증명하십시오. 그러면 철회하겠습니

다. 그러나 내가 옳다면, 나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결국 총회는 윌리엄스에게 ‘새롭고 위험한 의견들을 퍼뜨리고, 정부와 교회

의 권위를 거스른 죄’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고 매사추세츠 식민지에서 추방했

다. 그는 6주의 유예 기간을 받았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영국으로 돌아가든지, 

다른 곳으로 가든지 선택해야 했다.

처음에 당국은 윌리엄스에게 봄까지 머물도록 허락했다. 그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한겨울에 떠나는 것은 너무 위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이

상 자신의 견해를 퍼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하지만 윌리엄스는 침묵할 수 없었다. 그는 집에서 사람들을 만나 계속 가르

치고 토론했다. 곧 소문이 퍼졌고, 당국은 그가 새로운 정착지를 세우려 한다

는 정보를 얻게 되었다. 결국 그를 체포해 영국으로 강제 송환하기로 결정했

다.

1636년 1월, 관리들이 윌리엄스를 체포하러 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는 떠난 

뒤였다. 친구들이 미리 경고해 준 덕분이었다. 윌리엄스는 한겨울의 폭풍 속으

로 도망쳐 숲으로 숨어 들어갔다.

광야에서의 14주

이후에 윌리엄스가 겪은 14주는 그의 생애에서 가장 고난스러운 시간이었다. 

그는 훗날 이렇게 기록했다. “혹독한 겨울 속에서 14주를 쫓겨 다녔습니다. 집

도, 침대도, 빵도 없었습니다.”

1월의 뉴잉글랜드, 즉 미국 동북부의 겨울은 잔혹하다. 눈은 깊이 쌓여 있고 

바람은 살을 에듯 불어오며 기온은 연일 영하로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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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스는 숲속을 헤매며 지냈다. 나무 아래에서 잠을 청했고, 얼어붙은 개

울의 얼음을 깨서 물을 마셨으며, 손에 쥔 얼마 안 되는 식량으로 버텨야 했다.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도움 덕분이었다. 윌리

엄스는 영국에서도, 매사추세츠에서도 원주민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

었다.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을 공정하게 대하며, 그들의 권리를 존중했

다. 이제 그들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윔파노아그 족과 나라간셋 족의 추장들은 윌리엄스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들은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피난처를 제공하며, 혹독한 겨울을 견디는 법

을 가르쳐 주었다. 윌리엄스는 그들과 함께 겨울을 보내며 오랜 우정을 쌓았

다.

이 은혜는 그의 평생에 깊이 새겨졌다. 윌리엄스는 원주민들을 단순히 ‘야만

인’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로 존중했고, 그

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그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후에는 원주민 

언어 사전까지 편찬하여 그들의 문화를 기록으로 남기기도 했다.

프로비던스 - 하나님의 섭리

1636년 봄, 윌리엄스는 마침내 새로운 정착지를 세우기로 결심했다. 그는 나

라간셋 부족의 추장들에게서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땅을 샀다. 그리고 그 땅

을 ‘프로비던스’(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름 지었다. 하나님께서 자

신을 이곳으로 이끄셨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곧 그의 아내 제인과 두 딸이 합류했고 살렘에서 많은 가족들이 뒤따라왔다. 

그들은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교회를 세웠다. 그러나 

이 공동체는 당시의 어떤 정착지와도 달랐다. 프로비던스는 완전한 종교의 자

유를 보장한 최초의 정착지였다.

윌리엄스는 공동체의 원칙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선언했다. 프로비던스의 정

부는 오직 ‘세속적 문제들’만 다루며, 종교적 문제는 전적으로 개인의 양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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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긴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는 실제로 무엇을 의미했을까?

- 예배 참석을 강요하지 않는다.

- 누구에게도 시나 국가가 특정 교리를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 정치적 투표권은 신앙과 무관하다.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교회 회원이든 

아니든, 재산을 가진 남성이라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다.

- 공직 진출에 종교적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다.

- 교회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다. 각 교회가 스스로 재정을 마련한

다.

- 정부는 교회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

이 모두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원칙이었다. 유럽 어디에도 이러한 체제가 존

재하지 않았고 매사추세츠 역시 신정 정치가 지배하고 있을 때였다. 프로비던

스는 그와는 전혀 다른 실험이었다.

물론 프로비던스가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었다. 노예제는 여전히 존재했고

(비록 윌리엄스는 개인적으로 반대했지만), 여성은 투표권을 가지지 못했으며, 

원주민들 역시 여러 면에서 압박을 받았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에 관한 한, 프로비던스는 시대를 몇 세기나 앞서간 곳이

었다.

1638년 - 미국 최초의 침례교회

프로비던스에 정착한 뒤에도 윌리엄스는 계속 성경 연구에 몰두했다. 특히 

그는 교회론과 침례 문제에 큰 관심을 가졌다. 영국에서 재침례교와 침례교에 

관한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들의 주장을 다시 깊이 연구하

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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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638년경, 그는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다. 유아 세례는 성경적이지 않

다는 것이었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 침례를 주라고 가르치는데 유아는 아직 믿

을 수 없으므로 유아 세례는 무효라는 판단이었다.

윌리엄스는 자신이 유아 때 받은 세례도 무효라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다시 

침례를 받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문제는 누가 그에게 침례를 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당시 프로비던스에는 성경적 침례를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침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윌리엄스는 일시적으로 스스로 침례를 주는 ‘자기 침례’(self baptism)

도 고려했지만 결국 다른 선택을 했다. 그는 같은 신념을 가진 동료 홀리만

(Ezekiel Holliman)에게 자신에게 침례를 행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홀리만 역

시 유아 세례가 무효라고 확신한 사람이었다. 홀리만은 윌리엄스에게 침례를 

주었고 이어서 윌리엄스는 홀리만을 포함한 약 10명에게 침례를 주었다.

이렇게 1638년에 미국 최초의 침례교회가 프로비던스에 세워졌다. 이 교회는 

오늘날까지 존재하며 ‘프로비던스 제일침례교회’(First Baptist Church in 

America)로 불린다.１

이 교회는 초창기부터 침례교의 핵심 원리를 실천했다.

“신자 침례만 인정하고 회중 정치를 따르며 정부와 완전히 분리되고 성경을 

유일한 권위로 삼고 각 개인의 양심 자유를 존중한다.”

흥미롭게도 윌리엄스는 이 교회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약 4개월 만에 그는 

교회를 떠났는데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일부 역사가들은 그가 사도적 계승 

문제로 마음이 흔들렸다고 추정한다. 진정한 교회는 사도들로부터 이어지는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그 연속성이 단절된 것처럼 느껴져 확신을 

잃었다는 해석이다.

윌리엄스는 자신을 ‘진리를 찾는 사람’(seeker)이라고 불렀다. 그는 완전한 

진리를 아직 다 찾지 못했다고 겸손히 고백하며 어떤 특정 교파에도 속하지 않

1. 이 교회는 로드아일랜드의 프로비던스 중심부에 위치하며, 18세기 후반에 현재의 회중 예배당 건

물이 세워졌다(1775-1776). 초기에는 작은 목조 예배처에서 시작했으나 이후 미국 식민지 시대 

건축의 대표적 침례교 예배당으로 발전해 오늘날까지 역사적 랜드마크로 보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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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지만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기꺼이 교제했다.

그러나 그가 떠난 뒤에도 교회는 계속 성장했다. 새로운 지도자들이 목회를 

이어갔고 많은 이들이 회원으로 합류하면서 교회는 번영하였다. 이 교회가 훗

날 미국 침례교 운동의 씨앗이 되었다. 

  「피로 물든 박해의 교리」 - 윌리엄스의 대작

1644년, 윌리엄스는 런던에 가서 한 권의 책을 출

판했는데 그것의 제목은 「피로 물든 박해의 교리」

(The Bloudy Tenent of Persecution)였다. 이 책

은 종교적 박해를 정당화하는 모든 논리를 공격하

는 강력한 저술이었다.

이 책은 진리와 평화라는 두 인물이 대화하는 형

식으로 된 독특한 구조였다. 진리는 윌리엄스의 견

해를 대변하고 평화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다가 결

국 평화도 진리의 논증에 설득된다는 내용이었다.

책의 핵심 주장들은 이렇다.

첫째, 양심의 강제는 양심의 강간이다. 윌리엄스는 이렇게 썼다. “영혼에 대

한 강제는 일종의 강간이다. 영혼의 강간이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양심

을 주셨으므로 양심은 하나님과 각 개인 사이의 것이다. 이러한 양심에 정부나 

교회가 폭력을 가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파괴하는 것이다.

둘째, 박해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순된다.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인내를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

도하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칼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셨다. 그

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박해할 수 있는가?

셋째, 박해는 역효과를 낸다. 강제로 만들어진 신자는 위선자일 뿐이다. 진

「피로 물든 박해의 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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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신앙은 마음에서 나온다. 두려움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

스도인이 아니다. 박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들 뿐이다.

넷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

음 13장의 가라지 비유를 인용하여 박해를 정당화한다. 그들은 “가라지를 뽑

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윌리엄스는 이것이 잘못된 해석이라고 주장한

다. 예수님께서는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라.”(마 13:30)고 하셨다.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지 사람의 것이 아니다.

다섯째, 역사가 박해의 결과를 보여 준다.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

했는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교회가 더 성장했다. 카톨릭교회가 개신교인

들을 박해했다. 그 결과는 종교 개혁의 확산이었다. 박해는 진리를 막을 수 없

다.

여섯째, 진정한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이다. 윌리엄스는 이렇게 썼다. “어린양

의 참된 교회는 박해하지 않는다. 교회는 박해를 받는다.” 박해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교회이다.

이 책은 영국에서 곧바로 금서로 지정되었다. 그의 사상이 지나치게 위험하

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의회는 책을 불태우는 명령까지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책은 계속 유통되었고, 사람들은 이를 몰래 읽으며 그의 사상은 점차 확

산되었다.

로드아일랜드 - 피난처가 된 식민지

프로비던스가 성공하자 다른 추방자들과 박해받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

작했다.

1638년, 허친슨(Anne Hutchinson)이라는 여성이 매사추세츠에서 추방되

어 왔다. 그녀는 신학 토론에 참여했다가 이단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그녀와 

그녀의 추종자들은 로드아일랜드 섬에 정착지를 세웠다.

1639년, 코딩턴(William Coddington)은 조력자들과 함께 포츠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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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smouth)를 세웠다.

1639년, 뉴포트(Newport)가 세워졌다.

1642년, 워릭(Warwick)이 세워졌다.

이 네 개의 정착지가 합쳐져 로드아일랜드 식민지가 되었다.

1644년, 윌리엄스는 영국에 가서 영국 의회로부터 로드아일랜드 개척지에 대

한 허가서를 얻었는데 이 허가서는 로드아일랜드의 독특한 원칙, 즉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 자치권을 보장했다.

로드아일랜드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식민지가 되었다. 로드아일랜드는 17

세기 아메리카에서 유일하게 완전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이었다. 그러자 침

례교인들과 퀘이커교도들이 왔다(그들은 매사추세츠에서 처형당했다). 또 유

대인들이 왔고 1658년에는 뉴포트에 북미 최초의 유대교 회당이 세워졌다.

여러 종교들이 평화롭게 공존했지만 다른 식민지에 정착한 사람들은 로드

아일랜드를 경멸했다. 그들은 로드아일랜드를 ‘뉴잉글랜드의 하수구’, ‘온갖 

오류의 쓰레기장’이라고 불렀다.

매사추세츠의 청교도들은 로드아일랜드가 이단들의 소굴이라고 비난했지

만 로드아일랜드는 번영했다. 종교의 자유는 사람들을 끌어당겼고 그곳은 

박해받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경제적으로도 성공했다. 뉴포트는 중요

한 무역 항구가 되었다.

중요한 점은 로드아일랜드가 하나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있다. 종교의 자

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도 사회가 붕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다양한 종교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것

을 실증했다.

윌리엄스의 유산

윌리엄스는 1683년 약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부유하지 않았고 

권력도 없었으며 명성도 크지 않았다. 그의 장례식은 조용했고 그의 무덤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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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위치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남긴 유산은 막대했다. 그는 몇 

가지 혁명적인 원리를 확립했다.

첫째, 정교분리: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한다. 국가는 시민적 문제를 다

루고, 교회는 영적 문제를 다룬다. 둘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둘째, 양심의 자유: 각 사람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권리가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셋째, 종교의 자유: 정부는 종교를 강제할 수 없다. 예배 참석을 의무화할 수 

없고 교리를 강요할 수 없으며 이단을 처벌할 수 없다.

넷째, 신자 침례: 침례는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져야 한다. 유아 세례는 성경

적이지 않다.

다섯째, 원주민의 권리: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그들의 땅에 대한 정당한 권리

를 가지고 있다. 유럽인들은 그들의 땅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

이 원리들은 처음에는 극소수만 받아들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

은 사람들이 그 지혜를 인식하게 되었고 100년 후 이 원리들은 미국 헌법의 기

초가 되었다.

미국 침례교의 확산

윌리엄스가 세운 침례교회는 계속 성장했다.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초에 더 

많은 침례교회들이 뉴잉글랜드에 세워졌다. 1665년, 보스턴에 침례교회가 세

워졌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은 윌리엄스를 추방했던 바로 그 도시였다.

보스턴 침례교회는 처음에 많은 박해를 받았다. 교회 건물이 파괴되고, 목사

가 투옥되고, 회중들이 벌금을 물었으나 교회는 살아남았고 성장했다.

1707년, 필라델피아에서 여러 침례교회들이 모여 협의회를 조직했는데, 이는 

미국 최초의 침례교 협의회였다. 협의회는 각 교회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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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과 상호 지원을 제공했다.

18세기에 일어난 대각성 운동은 영적 부흥 운동이었다. 휫필드(George 

Whitefield)와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같은 설교자들이 운동을 이끌

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했고 교회들이 성장했다. 침례교는 대각성 운동의 큰 

수혜자였다. 침례교의 신자 침례 강조와 회심에 대한 강조는 부흥 운동의 정

신과 잘 맞았기 때문에 침례교회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결국 18세기 

말 무렵 침례교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파 중 하나가 되었다.

침례교는 특히 남부에서 강했다.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

이나, 조지아에서 침례교가 빠르게 성장했다. 침례교는 농부, 노동자, 노예 같

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었다. 침례교 예배가 단순하고 설교가 명확

하며 메시지가 희망적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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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륙 청교도 신정 국가가 남긴 
핵심 질문 일곱 가지

1. 나는 박해받는 사람이 되면 자동으로 올바른 신앙을 가지게 된다고 믿는가?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에도 동일한 겸손과 절제를 유지할 수 있는지, 박해받았던 과

거를 면죄부로 삼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

2. 나는 ‘진리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타인의 양심을 강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가?

내가 틀렸을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스스로 판단한 ‘이단’을 마음속에서 제거

하려는 위험한 태도를 갖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3. 나는 정교분리가 종교를 약화시키는지, 아니면 더 순수하게 지키는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국가의 지원과 결합이 교회를 강화하는지, 아니면 타락과 박해의 길로 이끄는지를 

성경적 시각으로 성찰해야 한다.

4. 나는 다른 신앙과 비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의 양심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

는가?

내 신앙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양심의 자유를 낮게 보거나 억누르려는 마

음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5. 나는 권력을 얻으면 나의 신앙적 원칙을 버릴 위험이 있지는 않은가?

자유를 외치던 사람이 권력을 잡는 순간 남의 자유를 억압했던 청교도들의 실수를 

나도 반복하지 않을 것인지 점검해야 한다.

6. 나는 불의한 법을 거역할 용기가 있는가?

양심의 명령이 국가의 명령과 충돌할 때, 진리를 따라 법을 거스르는 책임 있는 용기

를 낼 수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7. 나는 정교분리,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성경적이라는 윌리엄스의 원리를 진

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기독교 국가’라는 이상보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의 자유와 양심의 영역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Check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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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에서의 자유 투쟁

세계 최초의 
정교분리 성취 

Chapter 11

AD  1760-1791

신대륙의 북쪽 끝, 작은 로드아일랜드에서 로저 윌리엄스가 ‘양심의 자유’와 

‘정교분리’를 외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위험한 공상이라고 여겼

다. 로드아일랜드는 작았고 가난했고 다른 식민지들 눈에는 그저 ‘이단들의 

하수구’에 불과했다. 정교분리는 하나의 실험일 뿐 대세가 될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역사는 전혀 다른 길로 흘러갔다.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부유하고 영

국 국교 체제가 가장 단단했던 버지니아에서 바로 그 로저 윌리엄스의 사상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다. 국교인 성공회가 사회 질서를 떠받치는 기둥이

었고 교회세와 법과 관습이 서로를 단단히 지탱하던 곳, 그야말로 ‘정교 결합

의 본진’에서 자유의 불씨가 피어올랐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변화는 계몽주의 지식인들만의 작품도 아니었고 위에서 

내려온 개혁도 아니었다. 감옥에 갇힌 시골 침례교 목사들, 채찍에 맞으면서

도 설교를 멈추지 않던 무명의 설교자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분노하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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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하던 젊은 제임스 매디슨과 토마스 제퍼슨 같은 이들이 함께 만들어 낸 기적

이었다. 어떻게 버지니아 같은 ‘국교의 철옹성’에서 세계 최초로 정교분리가 법

으로 선포되었을까? 어떻게 감옥 창문에서 들려오던 침례교 설교가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라는 위대한 결과로 연결되었을까?

이 장에서는 18세기 버지니아를 배경으로, 국교 체제 아래에서 고통받던 침

례교인들의 투쟁, 제퍼슨과 매디슨의 사상, 그리고 마침내 세계 최초로 법제화

된 정교분리의 과정을 함께 알아보려 한다. 먼저 우리는 먼저 그 시대의 모순

된 풍경부터 살펴보자.

신대륙의 아이러니

먼저 18세기 중반 미국 식민지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매우 아이러니한 광경

을 목격하게 된다. 유럽에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 온 사람들이 세운 땅,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이민자들의 나라’라고 불리는 곳에서 여전히 종교적 박해가 계

속되고 있었다.

매사추세츠에서는 청교도들이 자신들

만의 신정 국가를 세우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가혹하게 탄압했다. 앞

에서 살펴본 대로 퀘이커교도들은 교수

형에 처해졌고 로저 윌리엄스는 추방당

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다.

버지니아는 또 다른 방식으로 억압적

이었다. 매사추세츠가 청교도 국교를 세

웠다면 버지니아는 영국 성공회를 그대

로 이식했다. 초기 13개 식민지 중 대부

분이 어떤 형태로든 국교 체제를 유지했

다. 코네티컷, 뉴햄프셔, 매사추세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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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중교회(청교도)를 사실상 국교로 삼았고, 버지니아, 메릴랜드, 노스캐롤라

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는 성공회를 국교로 정했다.

일부 중부 식민지들은 좀 더 관대했다. 펜실베이니아는 퀘이커교도인 윌리엄 

펜(William Penn, 1644-1718)이 세웠고 상대적으로 종교적 관용이 있었다. 

뉴욕에도 여러 종교들이 공존했지만 완전한 종교의 자유는 없었다. 여전히 제

한이 있었고 차별이 있었으며 특혜가 있었다.

진정한 의미에서 완전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곳은 오직 로드아일랜드뿐

이었다. 로저 윌리엄스가 세운 그 작은 식민지만이 모든 사람에게 양심의 자유

를 허락했다. 그러나 로드아일랜드는 작고 가난했으며 다른 식민지들로부터 

경멸받았다. 그 당시에는 로드아일랜드의 모델이 다른 곳으로 확산되는 것처

럼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18세기 중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변화가 시작되었다. 바로 버지니아

에서였다. 13개 식민지 중 가장 크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버지니

아. 국교 체제가 가장 강력했던 그곳에서 종교의 자유를 위한 투쟁이 시작되

었고 마침내 승리했다. 그리고 그 투쟁의 중심에는 침례교가 있었다.

버지니아 - 식민지의 거인

버지니아(Virginia)는 1607년 제임스타운(Jamestown)에서 시작된 영국의 

첫 번째 성공적인 식민지였다.１ 17세기와 18세기를 거치면서 버지니아는 가장 

１. 버지니아라는 이름은 16세기 후반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에게서 비롯되었다. 그녀가 결혼하지 않

은 ‘처녀 여왕’으로 불렸기 때문에, 북아메리카에 대한 초기 영국 탐험가들과 정착 시도자들은 새 

땅을 ‘처녀 땅’ 즉 버지니아라 명명하였다. 이후 이 명칭은 영국의 첫 성공적 식민지인 제임스타운

이 자리 잡은 광범위한 지역의 공식 이름이 되었다. 제임스타운은 1607년 영국이 북아메리카에 세

운 최초의 영구적 식민지 정착지로 오늘날 버지니아에 위치한다. 이 정착지는 당시 영국 왕 제임스 

1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으며, 버지니아 회사(Virginia Company)가 설립을 추진했다. 이곳

은 열악한 환경, 기근, 질병, 원주민 갈등 속에서도 생존에 성공하여 이후 영국 식민지 확장의 중

요한 출발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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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영하는 식민지가 되었다. 담배 농장이 막대한 부를 창출했고 노예 노동이 

경제를 지탱했으며 대농장주들이 사회를 지배했다.

버지니아는 귀족 사회였다. 소수의 부유한 가문들이 거대한 농장을 소유했

고 정치를 장악했으며 문화를 주도했다. 워싱턴(1대), 제퍼슨(3대), 매디슨(4

대), 먼로(5대) 등 초기 미국 대통령 5명 중 4명이 버지니아 출신이었던 것은 우

연이 아니다. 버지니아는 식민지 미국의 지도자였다.

그리고 버지니아의 귀족 사회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 중 하나가 영국 성공

회였다. 성공회는 단순히 종교 기관이 아니라, 사회 질서의 일부였고 정치 체제

의 연장이었으며 계급 구조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였다.

버지니아의 국교 체제

버지니아의 국교 체제는 철저하고 포괄적이었다. 1619년부터 법으로 확립된 

이 체제는 다음과 같이 작동했다.

첫째, 모든 주민은 자동으로 성공회 교구에 속했다. 버지니아 전체가 여러 

교구로 나뉘어 있었고 각 사람은 자기가 사는 지역의 교구에 속했다. 이는 선

택의 문제가 아니었고 태어나면 누구나 자동으로 교구민이 되었다.

둘째, 교회세는 강제적으로 부과되었다. 모든 주민은 성공회를 지원하기 위

해 세금을 내야 했다. 본인이 성공회 신자인지 아닌지, 혹은 예배에 참석하는

지 안 하는지는 상관없었다. 성공회가 버지니아의 공식 교회이므로 모든 주민

이 재정적으로 교회를 지원할 의무가 있었다.

이 세금은 담배나 현금으로 납부되었고 거부하면 재산이 압류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믿지도 않는 교회를 위해, 자신이 다니지도 않는 예배를 위

해, 자신이 존경하지도 않는 성직자를 위해 세금을 내야 했다.

셋째, 성직자 임명은 교구 위원회가 했는데 이 위원회는 지역 귀족들로 구성

되었다. 평범한 교인들은 자기 목사를 선택할 권리가 없었다. 교구 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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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했고 총독이 승인했다. 이는 철저히 하향식 구조였다.

넷째, 성공회 예배 참석은 법적 의무였기에 주일에 교회에 가지 않으면 벌금

을 물어야 했다. 물론 이 법이 항상 엄격하게 집행되지는 않았지만 언제든지 처

벌될 가능성은 있었다.

다섯째, 다른 종교 집단의 예배는 허가가 필요했다. 성공회가 아닌 집단이 

모여 예배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허가 없이 예배하면 불법 집회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었다.

여섯째, 공직은 성공회 신자들에게만 열려 있었다. 하원 의원, 치안 판사, 민

병대 장교 등 공직을 맡으려면 성공회 신자여야 했다. 더 정확히는 성공회 성

찬에 참여하는 사람이어야 했다. 이는 비성공회 신자들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배제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이러한 법규들이 결합하여 강력한 통제 체계가 이루어졌다. 성공회는 단순히 

하나의 교파가 아니라 버지니아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제도였다. 성공회에 도

전하는 행위는 단순한 종교적 의견 표현이 아니라 사회 질서 전체에 대한 위협

으로 간주되었다.

대각성 운동 - 변화의 바람

18세기 중반, 대각성 운동(Great Awakening)이라고 불리는 영적 부흥이 

미국 식민지들을 휩쓸었다. 1730년대와 1740년대에 절정에 달한 이 운동은 

조지 휫필드, 조나단 에드워즈, 길버트 테넌트 같은 강력한 설교자들이 이끌

었다.

대각성 운동은 개인의 회심 경험을 강조했다.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

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각 사람은 개인적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스

도를 믿고 다시 태어나야 했다. 설교자들은 열정적으로 외쳤다. “당신은 다시 

태어났습니까?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 메시지는 기존 교회 체제에 대한 도전이었다. 국교 체제에서는 사람이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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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면 자동으로 교인이 되

고 유아 세례를 받으면 그

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나 

대각성 운동은 그러한 형

식적 종교를 거부했다. 진

정한 그리스도인은 영이 가

난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

르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가르쳤다. 버지니아에 대각성 운동이 도달한 

것은 1740년대였다. 처음에는 장로교 목사들이 이 부흥을 이끌었다. 데이비

스(Samuel Davies, 1723-1761) 같은 설교자들이 버지니아 여러 지역을 순회

하며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다. 그러나 1750년대와 1760년대에 

더 급진적인 그룹이 등장했다. 바로 침례교였다. 침례교는 단순히 회심을 강조

하는 것을 넘어서 교회론 전체를 재구성했다.

침례교의 등장 - 뿌리부터 다른 교회

버지니아에 침례교가 처음 나타난 것은 1750년대였다. 처음에는 북부 식민

지에서 온 소수의 침례교인들만 있었으나 1760년대에 침례교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버지니아 침례교는 주로 ‘세퍼레이트 침례교’(Separate 

Baptists) 또는 ‘정규 침례교’(Regular Baptists)였다. 세퍼레이트 침례교는 

뉴잉글랜드 대각성 운동에서 나온 그룹으로 열정적이고 감정적인 예배를 특징

으로 했다. 정규 침례교는 좀 더 절제되고 칼빈주의적이었다.２ 그러나 두 그룹 

모두 핵심 침례교 원리들을 공유했다.

침례교가 버지니아에서 빠르게 성장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２. 그들은 1689년 런던 신앙 고백(혹은 1742년 필라델피아 신앙 고백) 같은 체계적이고 정통적인 칼

빈주의 신앙 고백을 따랐다. 그래서 ‘정규 침례교’, 즉 ‘정해진 규범을 따르는 침례교’라고 불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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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침례교 메시지는 직접적이고 개인적이었다. 반면 성공회 예배는 형식적

이고 의례적이었다. 기도문을 낭독하고 정해진 순서를 따르며 고상한 언어를 

사용했다. 이러한 성공회 예배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루하고 의미 없게 느껴졌

다. 반면 침례교 설교는 생생했다. 설교자들은 지옥의 공포를 생생하게 묘사

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동적으로 전했으며, 회개의 긴급함을 열정적으로 

외쳤다.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청중은 울었고, 소리쳤고, 기뻐

했다.

둘째, 침례교는 신자 침례를 실천했다. 이는 단순히 예식의 차이가 아니었고 

교회에 대한 완전히 다른 이해였다. 침례교에서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은 진지한 

일이었다. 각 사람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했다. 

회중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야 했고 침례를 받아야 했다.

침례 의식 자체가 강력한 증거였다. 강이나 개울에서 온몸을 물에 잠그는 침

례는 극적이고 기억에 남는 경험이었다. 수백 명이 강변에 모여 침례를 지켜보

았다. 이는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었고 세상과의 결별이었으며 새로운 삶의 시

작이었다.

셋째, 침례교는 평등을 강조했다. 성공회는 계급적이었다. 부유한 농장주들

은 교회 앞좌석에 앉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뒷좌석에 앉았으며 노예들은 발코

니나 별도 공간에 격리되었다. 성직자들은 흔히 부자들의 친구였고 가난한 사

람들을 경멸했다.

침례교는 달랐다. 침례교회에서는 농장주와 소작농이 나란히 앉았다. 부자

와 가난한 자 모두 똑같은 회원이었다. 심지어 노예들도 침례를 받고 교회 회

원이 될 수 있었다. 물론 사회적 평등까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적어도 영적으

로는 동등하다고 인정되었다.

침례교 목사들도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들 중 많은 이가 농부였고 장인이

었고 평범한 노동자였다. 그들은 대학 교육을 받지 못했고 신학 학위가 없었

으며 귀족층과 친분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알았고 하나님을 두려워

했으며 사람들을 사랑했다.

넷째, 침례교는 회중 정치를 실천했다. 성공회에서 일반 성도는 교회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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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관여하지 못했다. 성직자와 교구 위원회(부유한 귀족들)가 모든 것을 결

정했고 평범한 교인들은 단지 따르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침례교에서는 모

든 회원이 교회 업무에 참여했다. 목사를 선택하는 것도, 새 회원을 받아들이

는 것도, 권징을 시행하는 것도, 정책을 정하는 것도 모두 회중이 함께 결정했

다. 이는 민주적이고 참여적이었다. 사람들은 교회가 자신들의 것이라고 느꼈

다.３

다섯째, 침례교는 열정적이고 감정적인 예배를 드렸다. 성공회 예배는 절제되

고 격식이 있었다. 큰 소리를 내거나, 손을 들거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부적

절하다고 여겨졌다. 반면에 침례교 예배는 자유로웠다. 사람들은 “아멘!”이라

고 외쳤고 “할렐루야!”라고 소리쳤으며 기쁨으로 울었다. 긴 기도 시간이 있었

고 간증 시간이 있었으며 찬송이 넘쳤다. 이러한 예배는 억눌려 있던 사람들에

게 해방감을 주었다.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하여 침례교는 버지니아에서 급속히 성장했다. 1760

년대 초에는 침례교회가 거의 없었으나 1770년대 초에는 수십 개의 교회가 있

었고 수천 명의 회원이 있었다. 성장은 계속되었다.

버지니아 지배층의 공포

침례교의 급속한 성장은 버지니아 지배층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침례교는 

단순히 또 하나의 종파가 아니었다. 침례교는 버지니아 사회 질서 전체에 대한 

도전이었다. 성공회 성직자들은 침례교를 ‘광신자들’, ‘열광주의자들’, ‘무지

한 자들’이라고 비난했다. 그들은 침례교의 감정적 예배를 조롱했고 일반 성

３. 미국의 침례교회는 교회를 창립하는 성도들이 자신들의 헌법·신앙 고백·운영 원칙을 직접 제정

하며, 외부 상위 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모든 권한은 회중에게 있고 중요한 결정은 회중 투

표로 이루어진다. 반면 한국 교회 대부분은 교단 헌법과 총회 규정이 존재하여, 개교회가 독자적

으로 모든 규칙을 정하지 못하고 교단의 기준과 지침을 따라야 한다. 담임목사 청빙, 안수 방식, 

재정 보고 형식, 권징 절차 등도 상당 부분 교단 헌법에 의해 규정된다. 즉, 미국 침례교회는 완전

한 자치 교회 모델이고, 한국 교회는 일반적으로 교단 체제 안에서 움직이는 연결된 교회 모델을 

따른다는 점에서 구조적 차이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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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설교를 경멸했으며, 침례 의식을 미신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그들은 침례교를 정치적·사회적으로도 심각한 위협으로 보았다. 

침례교는 기존 권위 구조를 위협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가르침은 사회적 계급 질서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회중 정치의 실

천은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나아가 국교 체제 

거부는 정부 권위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었다.

결국 지배층은 침례교를 사회적 위험으로 보았다. 그들은 침례교가 질서를 

파괴하고 전통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권위를 약화시킨다고 믿었다. 그들은 

침례교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결심했다.

박해의 시작 - 법의 이름으로

버지니아 당국은 침례교를 억압하기 위해 법을 사용했다. 주된 수단은 ‘허가

법’(Licensing Law)이었다. 1662년 영국 의회가 통과시킨 이 법은 버지니아에

도 적용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성공회가 아닌 집단이 예배하려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론적으로는 침례교도 허가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예배할 수 있었지만 실제

로 허가를 받기가 매우 어려웠다. 신청 절차가 복잡했고 요건이 까다로웠으며 

승인이 자주 거부되었다. 설령 허가를 받더라도 많은 제한이 따랐다. 특정 장

소에서만 모일 수 있고 특정 시간에만 예배할 수 있으며 순회 설교는 금지되었

다. 많은 침례교인들은 허가 제도 자체를 거부했다. 그들은 예배할 권리가 하

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믿었다. 정부가 그것을 허가하거나 금지할 권한이 없다

는 것이다. 그들은 허가 없이 예배했고 위법으로 간주되어 체포되었다.

감옥에 갇힌 목사들

1768년부터 1776년까지 약 8년 동안 최소 30명 이상의 침례교 목사들이 버

지니아에서 투옥되었는데 실제 숫자는 그 이상으로 추정된다. 모든 사건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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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으로 남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의 죄는 ‘무허가 설교’였다. 그들이 정부의 허가 없이 설교했기 때문에 

법 위반이었다. 재판관들은 그들에게 말했다. “설교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하

면 석방해 주겠소.” 그러나 대부분은 거부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

았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멈출 수 없습니다.”

18세기 감옥은 어둡고 춥고 습했으며 더러워서 끔찍했다. 쥐들이 들끓었고 

벼룩과 이가 만연했으며 각종 질병이 퍼졌다. 음식은 형편없었고 침대는 없었

으며 위생 시설도 거의 없었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많은 죄수들이 감옥에서 병

들어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교 목사들은 감옥에서도 설교를 멈추지 않았다. 그

들은 감옥 창문을 통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했고 소문이 퍼지자 군중

이 모였다. 수백 명이 감옥 밖에 모여 설교를 들었다. 어떤 때는 교회의 일반 예

배보다 감옥 설교를 듣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더 큰 집회가 되기도 했

다.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다.

제임스 아일랜드 - 독극물 공격을 견디다

아일랜드(James Ireland, 1748-1806)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젊은 목사

였다. 그는 열정적인 설교자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통해 회심했다. 

1769년 그는 컬페퍼 카운티에서 체포되어 투옥되었다. 아일랜드는 감옥 창문

을 통해 밖에 모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설교하며 복음을 전했다. 이 사실은 

성공회 지지자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침묵시키기로 결

심했다.

어느 날, 감옥으로 온 폭도들이 유

황과 인도 고추를 불에 태우며 독한 

연기를 만들어 감옥 창문을 통해 불

어넣었다. 아일랜드를 질식시키거나 

병들게 해서 설교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다. 아일랜드는 나중에 이렇 제임스 아일랜드의 묘비명



327  제11장 ● 버지니아에서의 자유 투쟁

게 썼다. “독한 연기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내 눈이 타

는 것 같았고, 내 목구멍이 닫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죽는다고 생각했습니

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고, 주님께서 나를 지켜 주셨습니다.”

아일랜드는 살아남았고 건강이 회복되자마자 다시 설교하기 시작했다. 박

해는 그를 멈출 수 없었다.

존 월러 - ‘채찍질당한 존’

월러(John Waller, 1741-1802)는 원래 성공회 신자였고 방탕한 생활을 했

던 사람이었다. 그는 침례교를 조롱하고 박해하는 자들 중 하나였지만 침례

교 설교를 듣고 극적으로 회심했다. 그는 침례를 받고 목사가 되었으며 가장 

열정적인 전도자 중 한 명이 되었다.

1771년, 월러가 야외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갑자기 성공회 지지자들이 나타

나 그를 공격했다. 그들은 그를 땅에 쓰러뜨리고 채찍으로 때렸다. 월러의 등

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군중은 공포에 질려 흩어졌다. 그러나 월러는 등에서 피

가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일어서서 계속 설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

추지 않았다. “형제자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 조금 고통받는다 한들, 그것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이 사건 이후 월러는 ‘채찍질당한 존’(Whipped John)이라고 불리게 되었

다. 그러나 이 별명은 조롱이 아니라 존경의 표시였다. 사람들은 진리를 위해 

기꺼이 고통받는 그의 용기를 존경했다.

크레이그 형제

루이스 크레이그(Lewis Craig)와 그의 형 일라이저 크레이그(Elijah Craig)

는 둘 다 침례교 목사였다. 1768년, 그들은 오렌지 카운티에서 함께 체포되어 

수개월 동안 투옥되었다. 감옥에서 형제들은 서로를 격려했고 함께 기도했으

며 창문을 통해 설교했다. 그들의 어머니가 감옥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울면

서 아들들을 보았다. 루이스는 어머니를 위로했다. “어머니, 우리를 위해 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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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라이저 크레이그는 석방된 뒤 켄터키로 이주했으며 거기서 침례교회들을 

세웠고 학교를 설립하였다.

창문 밖 예배 - 박해가 만든 부흥

감옥에 갇힌 목사들이 창문을 통해 설교하는 광경은 버지니아 곳곳에서 벌

어졌다. 이는 기묘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침례교를 억압하려고 목사들을 감옥

에 가두었으나 감옥이 오히려 설교단이 되었다.

사람들은 ‘감옥 설교’를 듣기 위해 몰려들었다. 어떤 이들은 호기심 때문에 

왔다. 감옥에서 설교하는 목사를 보는 것은 특이한 구경거리였다. 그러나 많

은 이들은 진지한 구도자였다. 그들은 감옥에 갇힐 정도로 강한 확신을 가진 

사람의 메시지를 듣고 싶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감옥 창문 밖에서 드

리는 예배가 일반 교회 예배보다 더 강력했다. 목사의 고난이 그의 메시지에 권

위를 더했다. 그가 감옥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진리를 믿는다는 증거였다.

한 침례교 목사는 이렇게 기록했다. “나는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있을 때보

다 감옥 안에서 더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진

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내가 전하는 복음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고

통받고 있었습니다.”

박해는 침례교를 약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강화시켰다. 테르툴리아누스가 

2세기에 했던 말이 18세기 버지니아에서도 사실로 입증되었다. “순교자의 피

는 교회의 씨앗이다.”

폭력과 모욕 - 법 밖의 박해

감옥형만이 침례교인들이 겪은 고난의 전부가 아니었다. 많은 경우 폭도들

이 침례교 집회를 직접 공격했는데 이러한 공격은 종종 당국의 묵인 아래 일어

났고 때로는 지역 귀족들이 조직했다.

침례교인들이 야외에서 침례를 행할 때 공격이 자주 일어났다. 침례는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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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나 개울에서 이루어졌고 많은 군중이 모였다. 이는 공개적이고 극적인 행

사였기 때문에 성공회 지지자들을 자극했다.

폭도들은 침례 의식을 방해하려고 돌을 던지고 막대기로 위협했으며 소리를 

질러 방해했다. 어떤 경우에는 물에 들어가 목사를 공격하기도 했다. 침례를 

받는 사람을 물 밖으로 끌어내려 하기도 했다. 한 기록은 이렇게 전한다. “목

사가 한 여성에게 침례를 주려 할 때, 몇 명의 남성들이 달려들어 그 여성을 끌

어내려 했다. 그러나 침례교 남성들이 그들을 막았고 침례가 완료될 때까지 그

들을 저지했다. 이때에는 그 일이 거의 싸움으로 번질 뻔했다.”

실내 예배도 안전하지 않았다. 폭도들이 예배 중에 건물에 침입하기도 했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예배를 중단시키려 했다. 어떤 경우에는 

건물을 파괴하기도 했다. 창문을 깨고, 문을 부수고, 벽을 허물었다.

여성들도 모욕을 당했다. 침례교 여성들이 길을 갈 때 조롱을 받았다. “광신

자!”, “위선자!”, “이단!” 같은 소리를 들었다. 때로는 진흙이나 오물을 던지기

도 해서 여성들에게 큰 수치를 주고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다.

침례교 목사들은 폭행도 당했다. 길에서 기습 공격을 받았고 집에서 끌려 나

와 구타당했으며 공개적으로 채찍질을 당했다. 존 월러의 경우처럼 설교 중에 

공격받는 일도 있었다. 한 침례교 목사는 이렇게 기록했다. “설교를 마치고 집

으로 가는 길에 숲에서 매복해 있던 자들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나

를 땅에 쓰러뜨리고 발로 찼습니다.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을 때 내 모습은 

피투성이였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

다. 그들이 나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폭력과 모욕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 첫째는 침례교인들을 두렵게 

만들어 그들이 신앙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었다. 둘째는 다른 사람들이 침례교

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 “침례교인이 되면 당신도 이러한 고

통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효과는 정반대였다. 폭력은 사람들에게 침례교의 진정성을 확신시켰

다. “저들이 저렇게 고통받으면서도 신앙을 지킨다면 그들이 가진 것은 진짜

임이 틀림없다.” 박해는 침례교의 성장을 막는 대신 오히려 가속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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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매디슨 - 22세 청년의 각성

이러한 박해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 중에 한 젊은이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 

1751-1836)이었는데 그는 버지니아의 유명한 가문 출신

으로 프린스턴 대학(당시에는 뉴저지 칼리지)에서 교육받

았으며 뛰어난 지성과 깊은 사색으로 알려진 청년이었다.

1768년, 당시에 17세였던 매디슨은 오렌지 카운티에 있

는 가족 농장 몬트펠리어에서 살고 있었다. 바로 그 카운

티에서 여러 명의 침례교 목사들이 체포되어 투옥되었는데 매디슨은 이 사건들

을 가까이에서 목격했다.

매디슨은 감옥에 갇힌 목사들이 창문을 통해 설교하는 모습을 보았고 폭도

들이 침례교 집회를 공격하는 장면도 목격했다. 그는 평화롭고 선량한 사람

들이 오직 자신의 양심에 따라 예배했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받는 현실을 보았

다. 이러한 장면은 매디슨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다. 그는 자유를 사랑하는 사

람이었고, 계몽주의 사상을 공부했고 자연권을 믿었으며 정부 권한의 제한을 

지지해 왔다. 그러한 그가 자유가 억압되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을 뿐 아니라, 

그 일이 자신의 고향이자 자신의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1774년 1월, 매디슨은 대학 친구 브래드퍼드에게 편지를 썼다. 이 편지에서 

그는 버지니아의 종교적 박해에 대한 분노를 표현했다.

“여기 버지니아에서는 지옥 같은 원칙이 여전히 만연해 있네. 다섯 명 또는 여

섯 명의 정직한 침례교 목사들이 감옥에 갇혀 있어. 그들의 죄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설교한 것뿐이라네. 이러한 악마적이고 잔인한 광경을 보니 내 영혼에 분

노와 치욕이 가득 차 버렸지. 자유와 권리에 관해 그토록 많이 말하고 글을 쓰

면서도, 우리 이웃의 양심을 이렇게 짓밟는다니! 이 현실을 생각할 때마다 나

는 피가 끓어오른다네!”

이 편지는 젊은 매디슨의 열정과 확신을 보여 준다. 그는 단순히 지적으로만 

제임스 매디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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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믿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감정적으로, 도덕적으로 자유를 사랑했다.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보는 것이 그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 경험은 매디슨의 평생 사상을 형성했다. 그는 종교의 자유가 모든 자유의 

기초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만약 정부가 사람의 종교를 통제할 수 있다면 정

부는 무엇이든 통제할 수 있다. 만약 양심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어떤 권리도 

안전하지 않다. 매디슨은 나중에 이렇게 썼다. “양심은 인간의 가장 신성한 권

리이다. 양심은 정부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정부가 빼앗을 수도 없다. 양

심은 창조자께서 각 개인에게 직접 주신 선물이다.”

독립 전쟁과 일시적 자유

1775년, 미국 독립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이 전쟁은 침례교에게 예상하지 못

한 기회를 주었다. 전쟁이 발발하자 국교 체제를 엄격하게 집행할 여유가 없어

졌다. 정부는 영국과 싸우느라 바빴고 침례교를 박해할 시간이 없었다.

더 중요한 점은 침례교인들이 애국자 편에 섰다는 사실이다. 침례교인들은 

영국의 폭정에 반대하며 대의를 위해 싸웠고 민병대에 가입했으며 전쟁 노력을 

지원했다. 많은 침례교 목사들이 군종 목사가 되었고 침례교 청년들이 전투에 

참여했다.

버지니아 정부는 침례교의 지원을 환영했다. 영국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모

든 사람의 협력이 필요했다. 정부는 침례교에 대한 박해를 중단했고 일부 수

감자들을 석방했으며 침례교가 더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허락했다.

침례교는 이 기회를 활용했다. 그들은 더 많은 교회를 세웠고 더 많은 사람

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더 공개적으로 활동했다. 전쟁 기간 동안 침례교는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침례교는 단순히 일시적 자유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

들은 영구적인 종교의 자유를 원했다.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국교 체제

가 다시 강화될까? 박해가 다시 시작될까? 침례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

도록 하기로 결심했다.



332  신약 교회 역사 ┃ 제2부

청원의 폭풍 - 침례교의 정치적 투쟁

1776년, 버지니아는 새로운 헌법을 작성하고 있었다. 독립을 선언한 이상, 

식민지 체제를 버리고 새로운 정부를 세워야 했는데, 이는 침례교에게 절호의 

기회였다. 새로운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포함시킬 수 있다면 그들의 투쟁은 영

구적인 승리를 거둘 것이다.

침례교는 조직적인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버지니아 곳곳의 침례교회들이 청

원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했다. 이 청원서들은 명확한 요구를 담고 있었다.

- 국교 체제를 폐지하라. 어떤 교회도 법적으로 다른 교회보다 우월한 지위

를 가져서는 안 된다.

- 교회세를 폐지하라. 아무도 자기가 믿지 않는 교회를 지원하도록 강제되

어서는 안 된다.

- 모든 교파에 평등한 권리를 주어라. 침례교, 성공회, 장로교, 감리교, 퀘이

커, 모두가 법 앞에 동등해야 한다.

-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라. 각 사람은 자기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권리가 있다.

- 종교적 이유로 처벌하지 마라. 아무도 자기 종교 때문에 벌금, 투옥, 또는 

어떤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된다.

이 청원서들에 서명한 사람은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에 달했다. 침례교

뿐 아니라 다른 비국교도들도 서명했다. 장로교인들, 감리교인들, 퀘이커교도

들도 침례교의 요구를 지지했다.

버지니아 의회는 이 청원서들을 무시할 수 없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의 목소

리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은 독립 전쟁을 지지하는 애국자들이었으므로 그들을 소외시키

는 것은 정치적으로 현명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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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퍼슨 - 이성의 빛으로 신앙의 자유를 옹호하다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 1743-1826)

은 이미 독립선언서의 초안을 작성한 사람으로 명

성이 높았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자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는 그 유명한 문장이 그의 펜에서 나왔다.

제퍼슨은 계몽주의 사상가였다. 그는 이성을 신

뢰했고 미신을 혐오했으며 종교적 강제를 폭정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의 종교관은 복잡했다. 그는 기

독교의 도덕적 가르침을 존중했지만 많은 교리를 

의심했다. 그는 예수님을 위대한 도덕 교사로 보았을 뿐이며 그분의 신성을 

믿지는 않았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에 관해서는 제퍼슨의 입장이 명확했다. “정부는 종교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각 사람은 자기 양심에 따라 믿을 권리가 있다. 강제된 신

앙은 위선을 낳을 뿐이고, 박해는 사회를 분열시킬 뿐이다.”

제퍼슨은 침례교와는 신학적으로 매우 달랐다. 침례교는 성경을 문자 그대

로 믿었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증했으며 복음주의적이었으나, 제퍼슨은 성

경을 비판적으로 읽었고 기적을 회의적으로 보았으며 이성주의적이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라는 원칙에서 그들은 완전히 일치했다. 제퍼슨은 침례

교가 박해받는 것을 보며 분노했고 침례교는 제퍼슨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 싸

우는 것을 보며 감사했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지지했으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했다.

제퍼슨은 나중에 이렇게 썼다. 

“나와 침례교인들은 많은 신학적 문제에서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라는 위대한 원칙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

제입니다.”

토마스 제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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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권리 장전 - 첫 번째 승리

1776년 6월, 버지니아는 새로운 헌법과 함께 ‘버지니아 권리 장전’을 채택했

는데, 이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권리 장전이었고 후에 연방 권리 장전의 모델이 

되었다.４

제임스 매디슨은 이 권리 장전의 종교 조항 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원

래 초안은 조지 메이슨(George Mason)이 작성했으며 “모든 사람은 종교를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충분한 관용을 누려야 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매디슨은 ‘관용’(toleration)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았다. 관용

은 정부가 베푸는 은혜를 암시한다. 마치 정부가 종교를 통제할 권리가 있지

만 친절하게도 허락해 준다는 뉘앙스였기 때문에 그 단어는 잘못되었다고 생

각했다. 종교의 자유는 정부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이

다. 매디슨은 수정안을 제안했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확신의 명령에 따라 종

교를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즉, 관용이 아니라 권

리를 선언하는 것이다. 약간의 논쟁 끝에 최종 문구가 채택되어 제16조는 이렇

게 선언했다.

“종교, 즉 우리가 창조자께 지는 의무와 그것을 이행하는 방식은 오직 이성

과 확신에 의해서만 지도될 수 있으며 강제나 폭력으로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양심의 명령에 따라 종교를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는 동등한 권

리를 가진다.”

이는 중요한 승리였다. 버지니아가 공식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헌법적 권리

로 인정한 것이다. 이는 침례교와 다른 비국교도들의 오랜 투쟁이 결실을 맺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권리 장전은 종교의 자유를 

４. 권리 장전(Bill of Rights)은 국가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시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

기 위해 제정된 법적 선언문이다. 표현·종교·집회의 자유, 적법 절차의 권리 등 핵심 자유를 명시

하여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미국의 권리 장전은 현대 민주주의와 시민권 개

념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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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했지만 국교 체제는 여전히 존재했다. 성공회는 여전히 법적으로 특혜를 

누렸고 교회세는 여전히 징수되었다. 권리 장전은 원칙을 천명했지만 실제 제

도를 바꾸지는 못했다.

10년의 투쟁 - 법을 바꾸기까지

1776년부터 1786년까지 10년 동안 버지니아에서는 종교 문제를 둘러싼 치

열한 정치적 투쟁이 계속되었다. 한쪽에는 침례교, 장로교, 그리고 다른 비국

교도들이 있었다. 그들은 국교 체제의 완전한 폐지를 요구했다. 다른 한쪽에

는 성공회와 그 지지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기존 체제를 유지하거나 최소한 

교회에 대한 정부 지원을 계속하기를 원했다.

매디슨과 제퍼슨은 완전한 정교분리를 지지했다. 그러나 그들조차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많은 버지니아 사람들은 여전히 정부가 종교를 지

원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들은 종교가 도덕의 기초이고 정부는 도덕을 증진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트릭 헨리(Patrick Henry, 1736-1799) 같은 영향력 있는 지도자는 절충

안을 제안했다. 모든 교파를 평등하게 대우하되 정부가 모든 교회를 재정적으

로 지원하자고 설득했다. 결과적으로 납세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교파를 지정

하여 세금을 낼 수 있게 되었고 이를 ‘일반 세금’이라고 불렀다.

성공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파가 지원을 받으므로 표면적으로 이 세금은 공

평해 보였다. 그러나 매디슨과 침례교는 명확한 논리를 내세워 이를 강력하게 

반대했다. 정부가 종교를 지원하는 순간 정부는 종교를 통제할 권리를 주장

하게 되고 재정 지원은 결국 정부 간섭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었다.

그들은 더 근본적으로 종교는 자발적이어야 하고 교회는 신자들의 자발적 

헌금으로 지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교회

와 목사들은 신자들이 아니라 정부를 의식하게 되어 결국 타락한다고 여겼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정치적 편의를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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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했다. 1785년, ‘일반 세금’ 법안이 버지니아 의회에 제출되었다. 패트릭 

헨리가 이 법안을 강력하게 지지했고 많은 의원들이 동조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다.

매디슨의 ‘기념과 항의’ - 결정적 반격

위기의 순간에 제임스 매디슨이 나섰다. 그는 ‘종교의 자유에 관한 기념과 항

의’라는 익명의 팸플릿을 작성했다. 이는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는 가장 강력

하고 명료한 논증 중 하나가 되었다. 매디슨은 15개 항목으로 자신의 논증을 

전개했다. 핵심 논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는 창조자와 개인 사이의 문제이다. 

“각 사람이 창조자께 지는 의무는 창조자께 대한 사람의 확신이 명령하는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이는 모든 다른 의무보다 선행하고, 어떤 시민 사

회의 권위에도 복종할 수 없다.” 정부는 시민들 사이의 계약으로 형성된다. 그

러나 종교는 시민 사회 이전에 존재한다. 사람은 정부를 형성하기 전에 이미 하

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종교를 규제할 권리가 없다.

둘째, 종교에 대한 정부 지원은 소수자를 억압한다.

“누가 다수가 될지, 누가 소수가 될지 누가 아는가? 오늘의 다수가 내일의 

소수가 될 수 있다. 만약 정부가 종교를 지원할 권리를 갖는다면, 다수파가 

소수파를 억압할 테고 이는 곧 폭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셋째, 종교적 강제는 기독교 역사에서 재앙이었다.

“15세기 동안 기독교의 법적 확립은 그것을 지지하기는커녕, 오히려 타락, 부

패, 무관심, 교만, 잔인함을 낳았다.” 매디슨은 역사를 인용했다. “콘스탄티누

스 이후 교회가 국가 권력과 결탁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종교 재판

소, 박해, 전쟁. 교회는 권력을 얻었지만 영혼을 잃었다.

넷째, 진정한 종교는 정부 지원이 필요 없다.

“우리의 종교는 정부의 지원 없이 존재했고 번영했다. 아니,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번영했다.” 초대 교회는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성장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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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도의 왕국은 이 세상의 왕국이 아니다. 교회는 칼이 아니라 성령으로 전진

한다.

다섯째, 종교의 자유는 다른 모든 자유의 토대이다.

“종교의 자유를 사수하지 않으면, 우리의 다른 자유들도 사라질 것이다.” 

만약 정부가 사람의 양심을 통제할 수 있다면 정부는 무엇이든 통제할 수 있

다. 양심의 자유는 모든 자유의 파수꾼이다.

이 ‘기념과 항의’ 팸플릿은 버지니아 전역에 배포되었다. 매디슨의 친구들과 

침례교 지도자들이 조직적으로 이를 퍼뜨렸고 사람들은 읽고 토론하고 서명

했다. 수천 명의 서명이 모였다. 동시에 침례교 역시 자체적으로 청원 운동을 

계속했다. 릴랜드(John Leland, 1754-1841)라는 침례교 목사는 특히 영향력

이 있었다. 웅변가이자 조직가였으며 열정적인 자유의 옹호자였던 그는 버지

니아와 매사추세츠를 오가며 침례교를 조직하고 종교의 자유를 위해 싸웠다.

릴랜드와 다른 침례교 지도자들은 회중들을 동원하기도 했다. 교회마다 청

원서를 작성했고 회원들이 서명했으며 의회에 제출했다. 침례교의 목소리는 

너무 강력해서 무시할 수 없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일반 세금’ 법안을 지지했던 무리가 패배했다. 의회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고 결국 매디슨과 침례교의 연합 전선이 승리했다.

1786년 - 버지니아 종교의 자유법

‘일반 세금’ 법안이 패배한 직후 매디슨은 재빨리 움직였다. 그는 7년 전에 토

마스 제퍼슨이 작성한 법안을 꺼냈다. ‘버지니아 종교의 자유법’이었다. 제퍼

슨이 이 법안을 작성했던 1779년 당시에는 반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당시에는 상황이 바뀌었다. 독립 전쟁

이 끝났고 침례교가 성장했으며 여론이 변했기 때문에 매디슨은 지금이 기회라

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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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6년 1월, 버지니아 의회는 제퍼슨의 법안을 심의할 때에도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 보수파는 이 법이 너무 급진적이라고 반대했다. 종교에 대한 모든 정

부 지원을 없애면 종교가 쇠퇴하고 사회가 타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매디슨은 침례교와 다른 비국교도들의 지지를 확보했다. 그들은 의원들에게 

압력을 넣었고 여론을 동원했으며 이 법의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했다.

마침내 1786년 1월 16일, 버지니아 의회는 종교의 자유법을 통과시켰다. 이

는 세계사적 사건이었다. 정교분리를 법으로 확립한 최초의 입법이었기 때문이

다. 법의 전문은 제퍼슨의 명료한 문체로 시작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정신을 자유롭게 창조하셨다. 정신을 강제

로 억누르려는 모든 시도는 폭정을 낳을 뿐이다. 위선적이고 비열한 자들에게 

교회나 국가의 권력을 넘겨주면, 그들은 이 권력을 종교 자체를 파괴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

법의 핵심 조항은 명확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종교적 예배나 모임, 사역에 참석하거나 이를 지원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그 이유로 몸이나 재산에 손해를 입거나, 어떤 방

식으로든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된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종교적 의견이

나 신념 때문에 그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된다.”

이 법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교회세 폐지

2. 국교 체제 폐지

3. 종교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 금지

4. 완전한 종교의 자유 보장

법은 또한 미래 세대를 위한 보호 조항을 포함했다.

“우리는 이 법이 자연권을 선언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만약 미

래의 의회가 이 법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려 한다면 그런 행위는 자연권을 침해

하는 시도로 간주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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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퍼슨은 나중에 이 법을 자신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로 여겼다. 그는 

자신의 묘비에 세 가지만 기록하라고 유언했다.

“토마스 제퍼슨. 미국 독립선언서의 저자, 버지니아 종교의 자유법의 저자, 

버지니아 대학교의 아버지.”

그는 자신이 대통령을 두 번 역임한 것(제3대 대통령, 1기와 2기 총 8년간)은 

언급하지 말라고 했다. 그만큼 그는 종교의 자유법을 중요하게 여겼다.

침례교의 승리 - 150년 투쟁의 결실

버지니아 종교의 자유법은 침례교에게 역사적 승리였다. 1525년 취리히에서 

재침례교가 처음 정교분리를 주장한 이래 261년이 지났다. 펠릭스 만츠가 리

마트 강에서 수장형을 당한 이래 259년이 지났다. 로저 윌리엄스가 매사추세

츠에서 추방된 이래 150년이 지났다.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위해 고통받았다. 재침례교 순

교자들, 영국 침례교 죄수들, 버지니아의 박해받은 목사들의 피가 헛되지 않았

다. 그들이 뿌린 씨앗이 마침내 열매를 맺었다.

버지니아 침례교 지도자들은 환호했다. 한 침례교 목사는 이렇게 기록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싸워 온 투쟁이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박해 없이 복음

을 전할 수 있으며 억압 없이 양심을 따를 수 있습니다.”

릴랜드 목사는 제퍼슨과 매디슨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이렇게 썼다. 

“우리 침례교인들은 이 위대한 업적에서 제퍼슨과 매디슨의 역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와 신학적으로 다른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

유의 원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섰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정치가의 표시입니다.”

제퍼슨과 매디슨도 침례교에게 감사했다. 매디슨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버지니아에서 종교의 자유가 확립된 것은 침례교인들의 공로입니다. 그들

은 자신들이 당한 불의를 결코 잊지 않았고 그 불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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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끈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른 주들로의 확산

버지니아 종교의 자유법은 다른 주들에도 영향을 미쳤다. 버지니아는 가장 

큰 주였고 가장 영향력 있는 주였으며 많은 건국의 아버지들의 고향이었다. 버

지니아가 한 일은 다른 주들에게 모델이 되었다. 물론 다른 주들이 즉시 동조

하지는 않았다. 매사추세츠는 1833년까지 회중교회를 사실상 국교로 유지했

고, 코네티컷은 1818년까지 국교 체제를 폐지하지 않았으며, 뉴햄프셔도 1819

년까지 기다렸다. 변화는 점진적이었지만 방향은 명확했다. 미국은 천천히 그

러나 확실하게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침례교가 있었다. 매사추세츠에서, 코네티

컷에서, 뉴햄프셔에서 침례교인들은 국교 체제에 저항했고 종교의 자유를 요

구했으며 결국 승리를 거두었다. 침례교는 미국 전역에서 종교의 자유를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섰다.

1787년 - 헌법 제정 회의

1787년 여름, 필라델피아에서 헌법 제정 회의가 열려서 13개 주 대표들이 모

여 새로운 연방 정부의 헌법을 작성했다. 제임스 매디슨이 주도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를 ‘헌법의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나 원래 헌법 초안에는 종교의 

자유에 관한 명시적 조항이 없었다. 헌법 제6조는 “어떤 종교적 자격도 연방 

공직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는 중요한 원칙이긴 했지만 충분하

지 않았다. 종교의 자유 자체를 보장하는 조항은 없었다.

왜 그랬을까? 제정자들은 종교 문제를 각 주에 맡기려 했다. 연방 정부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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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된 권한만 가지고 종교는 각 주가 알아서 처리하게끔 한다는 생각이었다. 

또한 그들은 헌법이 연방 정부에 종교를 규제할 권한을 주지 않았으므로 명시

적 보호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느꼈다. 특히 침례교인들

은 크게 우려했다.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지 않으면 미래의 정부가 종

교를 억압할 수 있지 않을까?”, “명시적 보호가 필요하지 않을까?”

침례교의 압력 - 권리 장전을 요구하다

헌법이 각 주에서 비준되어야 할 때 침례교는 조건을 제시했다. “헌법에 개인

의 권리 장전을 추가하라. 그리고 그 권리 장전에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라.”

버지니아에서는 이 문제가 특히 중요했다. 버지니아는 큰 주였고 버지니아의 

비준 없이는 헌법이 성공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버지니아에는 강력한 침례교 

공동체가 있었다.

1788년 3월, 침례교 목사 릴랜드는 제임스 매디슨을 만났다. 매디슨은 헌법 

비준을 위해 버지니아 대표로 선출되려 했으나 릴랜드도 같은 선거구에서 출

마를 고려하고 있었다. 만약 릴랜드가 출마하면 침례교 표가 분산되어 둘 다 

패배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오렌지 카운티의 한 교회 근처에서 만났다. 정확

한 장소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릴랜드-매디슨 기념비’

라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나무 그늘 아래에서 몇 시간 동안 이야기했

다. 릴랜드는 매디슨에게 말했다. 

“우리 침례교인들은 헌법을 지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헌법에 종교의 자유

를 보장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우려됩니다. 만약 당신이 권리 장전을 추가

하고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겠다고 약속한다면 우리는 당신을 지지하겠습니

다.”

매디슨은 처음에는 권리 장전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양피지 위의 

장벽’이 실제로 자유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우려했고 진정한 보호는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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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와 권력의 분산에서 온다고 믿었다. 그러나 릴랜드와의 대화를 통해 매디

슨은 마음을 바꾸었다. 권리 장전이 완벽한 보호 장치는 아닐지라도 중요한 

상징적, 법적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더 나아가 헌법 비준을 얻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권리 장전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매디슨은 릴랜드에게 약속했다. “만약 내가 선출되면 나는 권리 장전을 추

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그 권리 장전의 첫 

번째 조항이 될 것입니다.”

릴랜드는 매디슨의 약속이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출마를 철회하고 그를 지지

했다. 결과적으로 침례교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은 매디슨이 버지니아 

대표로 선출되었으며 버지니아는 헌법을 비준했다.

1789년 - 권리 장전 초안

1789년 봄, 제임스 매디슨은 새로 구성된 하원 의원이 되었다. 그는 즉시 약

속을 이행하기 시작했고 권리 장전 초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했다.

매디슨은 버지니아 권리 장전, 버지니아 종교의 자유법, 그리고 여러 주에서 

제안한 수정안들 등 여러 출처에서 영감을 받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영향

은 자신이 직접 버지니아에서 침례교 박해를 목격한 경험, 종교의 자유를 위해 

싸운 경험, 침례교 지도자들과 협력한 경험 등이었다.

매디슨이 제안한 수정안 중 첫 번째는 종교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것이었다. 

원래 문구는 이러했다.

“시민의 양심권은 어떤 식으로든 침해되어서는 안 되고 어떤 국교도 세워져

서는 안 되며 종교를 공언하거나 믿는 모든 사람의 완전하고 평등한 권리는 

어떤 식으로든 축소되거나 제한되거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의회는 이 문구를 논의하고 수정했는데 일부는 ‘국교’의 정의에 대해 논쟁했

고 일부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우려했다. 여러 번의 수정

을 거쳐 최종 문구가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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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년 - 헌법 수정 조항 제1조

1791년 12월 15일, 권리 장전이 비준되면서 12개 최종안 가운데 처음 10개 수

정 조항이 헌법의 일부가 되었다. 그중 첫 번째 조항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실천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으며, 언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 평화롭게 집회할 권리, 그리고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해 정부에 청원할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이 45개 단어는 미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중 하나가 되었으며 구체적

으로 두 가지를 보장했다.

첫째, 국교 금지:  “의회는 국교를 정할 수 없다.” 연방 정부는 어떤 종교도 

공식 종교로 세울 수 없고 어떤 교회도 법적으로 다른 교회보다 우월한 지위

를 가질 수 없다. 정부는 종교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종교적 의무를 강

제할 수 없으며 종교적 가르침을 법으로 만들 수 없다.

둘째, 자유로운 종교 실천:  “의회는 종교의 자유로운 실천을 금지하는 법률

을 제정할 수 없다.” 각 사람은 자기 양심에 따라 종교를 믿고 실천할 권리가 

있다. 정부는 사람들의 예배를 금지할 수 없고 신앙을 억압할 수 없으며 양심

을 강제할 수 없다.

이 두 조항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확립했다. 정부는 어떤 종교를 세울 수도 

없고 어떤 종교의 자유로운 실천을 막을 수도 없다. 정부는 종교 문제에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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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히 중립적이어야 하며 교회와 국가는 각자의 영역에서 작동하고 서로의 영역

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는 데 의의가 있다.

1525년에서 1791년까지 - 266년의 여정

1525년 1월 21일 취리히의 작은 방에서 재침례교가 정교분리를 처음 주장한 

후 266년이 지난 1791년, 그 원리가 마침내 한 나라의 최고법에 새겨졌다. 이 

여정은 결코 짧지 않았으며, 여러 세대에 걸친 투쟁의 결과였다.

펠릭스 만츠는 1527년 리마트 강에서 수장형을 당했다. 그는 “교회와 국가

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죄로 죽었다. 264년 후, 그의 주장이 미국 헌

법에 포함되었다. 미카엘 사틀러는 1527년 화형당했다. 그는 “국가는 영혼을 

강제할 수 없다.”고 가르쳤다. 264년 후, 그의 가르침이 미국의 기본법이 되었

다. 

토마스 헬위스는 1612년경 감옥에서 죽었다. 그는 “국왕은 영혼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179년 후, 그의 선언이 헌법으로 확증되었다. 

존 번연은 12년 동안 투옥되었다. 그는 “강제된 예배는 하나님께 역겨운 것

이다.”라고 믿었다. 약 120년이 흐른 뒤, 그의 신념은 법의 형태로 제도화되었

다.

로저 윌리엄스는 1636년 혹한 속에서 추방되었다. 그는 “양심의 자유는 하

나님께서 주신 권리이다.”라고 주장했다. 155년 후, 그의 주장은 헌법에 명시

되었다. 버지니아의 침례교 목사들은 1760-1770년대에 감옥에 갇혔다. 그들

은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권리가 있다.”고 외쳤다. 20-30년 후, 

그들의 외침은 제도적 응답으로 이어졌다.

이 모든 사람들과 고난, 그리고 투쟁은 마침내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라

는 결실로 나타났다.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고, 그들의 고통은 무의미하

지 않았다. 그들의 용기는 미래 세대를 위한 자유의 기초를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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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교의 공헌이 인정을 받다

헌법 수정 조항 제1조가 통과된 후 

침례교의 역할은 널리 인정받았다. 제

퍼슨, 매디슨, 그리고 다른 건국의 아버

지들은 침례교에 감사를 표했다.

1802년, 토마스 제퍼슨은 대통령으

로서 코네티컷의 댄버리 침례교 협의회

에게 편지를 썼다. 이 협의회는 코네티

컷에 여전히 존재하는 국교 체제에 대

해 우려를 표명했고 이에 제퍼슨은 그

들을 위로하며 이렇게 썼다.

“저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종교는 

전적으로 개인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

라고 믿습니다. 종교에 관해 그는 누구에게도 설명할 의무가 없으며, 그의 예

배 방식이나 교리 때문에 어떤 고통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미국 국민의 정당

한 대표들이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실천을 금지하는 법

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선언했을 때, 그들은 교회와 국가 사이에 ‘분리의 벽’

을 세웠습니다.”

‘분리의 벽’은 제퍼슨이 만든 표현이고, 후에 헌법 수정 조항 제1조를 해석하

는 중요한 개념이 되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침례교에게 보낸 편지에 처음 사

용되었다. 제임스 매디슨도 침례교와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그는 1811

년 침례교 지도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종교의 자유는 우리나라의 가장 소중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이 권리가 헌

법에 명시된 것은 침례교인들의 열정과 끈기 덕분입니다. 침례교는 이 원리를 

위해 고통받았고 이 원리를 위해 싸웠으며 이 원리의 승리를 보았습니다. 공화

국은 침례교에게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댄버리 침례교 협의회에 보낸 제퍼슨의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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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교의 성장 - 자유의 열매

헌법 수정 조항 제1조가 통과된 후 침례교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자 침례교는 더 이상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활동할 수 있었

다.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졌고 목사들이 자유롭게 설교했으며 회원들이 급증

했다.

18세기 말에는 침례교가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교파였다. 당시에는 청

교도들의 회중교회, 성공회, 장로교회의 규모가 더 컸다. 그러나 19세기 초에 

상황이 역전되었고 침례교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파가 되었다.

이 성장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다. 

첫째, 침례교는 개척지에 잘 적응했다. 미국이 서쪽으로 팽창하면서 새로운 

개척지들이 형성되었다. 침례교 목사들은 이 개척지들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 

침례교에는 일반 성도 설교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동성이 좋았다. 그들은 정

식 안수나 신학 학위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에 빨리 진출할 

수 있었다.

둘째, 침례교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었다. 침례교회는 민주적이었

고 회중 중심이었으며 계급이 없었다. 개척지의 농부들, 노동자들, 평범한 사

람들은 침례교회에서 자신들이 환영받는다고 느꼈다.

셋째, 침례교는 부흥 운동에 적극적이었다. 19세기 초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침례교는 그 운동의 선봉에 섰다. 침례교 설교자들이 부흥 집회를 

이끌었고 수천 명이 회심하여 침례를 받았다.

1790년경 미국에는 약 5만 명의 침례교인이 있었지만 1820년경에는 약 20만 

명이 되었고 1850년경에는 약 100만 명이 되었다. 19세기 말에는 침례교가 미

국에서 가장 큰 기독교 교파 중 하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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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교의 영향 - 미국 문화를 형성하다

침례교는 단순히 규모 면에서만 성장하지 않았다. 침례교는 미국 문화와 가

치관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첫째, 민주주의. 침례교의 회중 정치는 민주적 정치 문화를 촉진했다. 침례교

회에서 회원들은 투표하고 토론하고 결정에 참여했다. 이러한 경험은 정치적 

민주주의로 이어졌고 침례교회는 민주주의의 학교였다.

프랑스 사상가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은 1830년대에 미국을 방문

하여 관찰한 뒤, “미국의 민주주의는 타운홀(시청)보다 교회에서 더 많이 배운

다.”라고 소감을 남겼다. 특히 침례교와 같은 회중 정치 교회들이 평범한 시민

들에게 자치와 참여의 경험을 제공했다.

둘째, 개인주의. 침례교는 개인의 신앙과 개인의 책임을 강조했다. 각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스스로 선택해야 하며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이러한 강조는 미국의 개인주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셋째, 자발성. 침례교는 자발적 결사의 원리를 실천했다. 교회는 강제가 아니

라 자유로운 선택으로 형성된다. 이 원리는 교회를 넘어 확산되었다. 미국 사

회는 수많은 자발적 조직들 — 클럽, 협회, 자선 단체, 개혁 운동 — 로 특징지

어진다. 이는 부분적으로 침례교에 의한 영향이다.

넷째, 교파의 다양성. 침례교가 종교의 자유를 위해 싸운 결과 미국은 교파

적으로 다양함을 인정하는 사회가 되었다. 수백 개의 교단, 수천 개의 교회, 수

많은 종교 전통들이 평화롭게 공존한다. 이는 세계 역사에서 드문 현상이고 

침례교의 원리 덕분이다.

다섯째, 정교분리. 침례교가 확립한 정교분리의 원칙은 미국 정치 체제의 근

본이 되었다. 정부는 종교를 지원하지 않고 종교는 정부를 통제하지 않는다. 

이 분리가 역설적으로 종교와 정치 모두를 건강하게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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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자유 투쟁이 남긴 
핵심 질문 일곱 가지

1. 나는 박해가 끝나면 자동으로 자유가 온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상황이 좋아졌다고 안주하지 않고, 원칙과 제도를 통해 자유를 영구적으로 확보하

려는 태도가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2. 나는 나와 신학이 다른 사람과도 공동의 선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가?

교리의 차이를 이유로 관계를 끊지 말고, 더 큰 원칙을 위해 협력할 분별과 유연성

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3. 나는 ‘모든 교회를 평등하게 지원하자’는 절충안의 위험성을 이해하는가?

정부의 지원은 곧 통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겉보기 공평한 정책 뒤에 있는 함정을 

분별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4. 나는 266년의 인내를 견딜 수 있는가?

내 생애에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진리를 위해 꾸준히 싸울 인내와 긴 호흡을 갖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5. 나는 감옥마저도 설교단이 될 수 있음을 믿는가?

고난이 신앙의 증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고난을 회피만 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

6. 나는 22세의 매디슨처럼 불의를 보고 ‘피가 끓는’ 의로운 분노를 느끼는가?

타인의 고통과 억압을 외면하지 않고, 정의감과 공감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봐

야 한다.

7. 나는 정교분리가 종교를 약화시키는지, 아니면 강화하는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정부에 대한 의존을 멀리하고, 오히려 자유 속에서 교회가 더 순수하고 강력해진다

는 원리를 믿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Check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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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교 신학이 법이 되다

266년 투쟁의 완성 

Chapter 12

AD  1525-1791

오늘날 미국을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부르지만, 처음부터 그러하

지는 않았다. 18세기 중반까지도 대부분의 식민지에는 국교가 있었고 침례교

인들은 감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했다. 

그런데 어떻게 유럽에서 가난하고 소수였던 침례교회의 신학이 결국 미국의 

최고법이 되었을까? 교회와 국가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는 급진적 주장이 

어떻게 왕과 제후, 식민지 정부를 넘어 헌법의 언어가 되었을까? 

그 과정은 단순한 정치적 타협이 아니라 266년에 걸친 눈물과 피, 순교와 투

쟁의 결과였다.

이 장에서는 재침례교에서 시작된 정교분리의 신학이 영국과 신대륙을 지나 

어떻게 제퍼슨과 매디슨에게 영향을 주어 결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로 결실을 

맺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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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년의 여정: 침례교 신학이 최고법이 되기까지

1791년 12월 15일, 헌법 수정 조항 제1조가 비준되었다.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실천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모두 45개 단어로 이루어진 짧은 문장이었다. 그러나 이는 인류 역사에서 전

례 없는 혁명이었다. 이 문장이 만들어지기까지 무려 266년이 걸렸다. 정교분

리의 원리는 1525년, 취리히의 작은 방에서 시작되었다. 펠릭스 만츠와 콘라트 

그레벨이 처음으로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선언한 순간이었다.

1612년에는 런던의 감옥에서도 계속되었다. 토마스 헬위스가 “국왕은 영혼

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썼다. 1636년에는 신대륙 뉴잉글랜드의 눈보라 속에

서 실천되었다. 로저 윌리엄스가 프로비던스에서 완전한 정교분리를 세웠다.

1770년대에는 버지니아의 감옥에서 울려 퍼졌다. 침례교 목사들이 쇠창살을 

붙잡고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외쳤다.

그리고 마침내 1791년, 그 외침이 미국의 최고법이 되었다.

이는 승리의 행진이 아니었다. 고난의 행진이었다. 수천 명이 물에 빠져 죽었

고 수백 명이 화형당했으며 수

만 명이 투옥되었다. 수십만 명

이 추방되었고, 수백만 명이 차

별을 겪었다. 그러나 그들은 굴

복하지 않았다. 한 세대에서 다

음 세대로 원리가 전해졌고,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진리가 

옮겨졌다.

한 순교자의 피는 다음 증인

의 용기가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1791년, 266년의 고난이 45개의 단어로 결실

을 맺었다.

필라델피아 독립기념관 앞에 있는 미합중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1791년 12월 15일) 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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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수정 조항 제1조 - 두 조항, 하나의 원리

많은 사람들은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가 얼마나 혁명적인 조항인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이 조항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법학

에서는 이를 ‘국교 금지 조항’과 ‘종교의 자유 실천 조항’이라 부른다.

국교 금지 조항

“의회는 국교를 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첫째, 정부는 특정 종교를 선호하거나 지지할 수 없다. 모든 종교는 법 앞에

서 동일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

둘째, 정부는 종교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교회세를 부과할 수 없고, 

세금으로 교회를 세울 수도 없으며, 공공 자금으로 성직자를 후원할 수도 없

다.

셋째, 정부는 종교적 교리를 법으로 강요할 수 없다. 주일 예배 참석을 의무

화하거나, 십일조를 법률로 요구하거나, 특정 신앙 고백을 공직 요건으로 만

들 수도 없다.

넷째, 정부는 종교 기관을 통제할 수 없다. 목사를 임명하거나 교회 정책을 

결정할 수 없고, 신학적 논쟁에 개입할 수도 없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침례교가 266년 동안 주장해 온 내용이었다.

1525년, 재침례교는 선언했다. “교회는 국가의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

1612년, 토머스 헬위스는 외쳤다. “국왕은 영혼의 주인이 아니다.”

1636년, 로저 윌리엄스는 실천했다.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한다.”

1770년대, 버지니아 침례교는 절규했다. “정부는 교회에 간섭하지 마라.”

그리고 1791년, 이 주장이 미국의 최고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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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 실천 조항

“의회는 종교의 자유로운 실천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이 조항은 국교 금지 조항의 또 다른 면이다. 정부가 특정 종교를 ‘세울’ 수 없

다면, 정부는 또한 특정 종교를 ‘금지’할 수도 없다. 이 조항은 다음의 자유를 

보장한다.

첫째, 각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종교를 믿을 권리가 있다. 정부는 그 선택에 

간섭할 수 없다.

둘째, 각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자유롭게 실천할 권리가 있다. 예배하고, 기

도하고, 찬송하고, 성경을 읽고, 교회에 다니며,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할 권리

가 있다.

셋째, 각 사람은 종교적 확신에 따라 행동할 권리가 있다. 물론 무제한은 아

니지만,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신앙을 실천할 자유가 있다.

넷째, 각 사람은 종교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공직에서 배제

될 수 없고, 시민권이 제한될 수 없으며,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없다.

이 역시 침례교가 수백 년 동안 요구해 온 것이다.

재침례교는 박해 속에서 소리쳤다. “우리에게 양심의 자유를 달라!”

영국 침례교는 감옥에서 간청했다.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게 하라!”

버지니아 침례교는 고난 중에서도 요구했다. “우리 신앙 때문에 우리를 처벌

하지 마라!”

그리고 1791년, 그 외침은 마침내 법이 되었다.

두 조항의 조화 - 완전한 정교분리

이 두 조항이 함께 작동하여 완전한 정교분리를 만든다. 정부는 국교를 세

울 수도 없고(국교 금지 조항), 특정 종교를 금지할 수도 없다(자유 실천 조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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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종교 문제에서 중립적이어야 한다.”１

이것이 침례교가 266년 동안 꿈꾸어 온 비전이었다. 교회와 국가 사이의 완

전한 분리. 그 꿈이 이제 현실이 되었다.

1802년 - ‘분리의 벽’

1801년 10월, 코네티컷의 댄버리 침례교 협의회는 새로 당선된 제퍼슨 대통

령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들은 제퍼슨의 당선을 축하했다. 제퍼슨이 종교의 

자유를 지지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들은 우려를 표명했다. 코네티컷은 여전히 청교도들의 회중교회를 

사실상 국교로 유지하고 있었고 침례교인들은 차별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

다. 

댄버리 침례교인들은 이렇게 썼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유명한 조상들의 감정과 일치합니다. 종교는 언제나 

하나님과 각 개인 사이의 문제이며, 정부와는 무관합니다. 종교는 입법부의 권

한 밖에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했다. 

“일부 주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여전히 ‘특권’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마치 

정부가 베푸는 은혜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특권이 

아니라 권리라고 믿습니다.”

제퍼슨은 이 편지를 받고 신중하게 답장을 작성했다. 그는 이것이 단순히 한 

１. “정부는 종교 문제에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은 종교를 공적 영역에서 배제하거나 다수 종

교의 기준을 강요하라는 뜻이 아니다. 이 원칙의 본래 취지는 국가가 특정 종교를 우대하거나 억

압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개인과 소수 집단의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원칙이 왜곡되어, 대형 교단이나 다수 종교가 자신들의 입장을 ‘중립’이나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소수 종교의 신앙 표현과 실천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

기도 한다. 이는 국가 권력이 다수 종교의 논리를 대신 집행하는 또 다른 형태의 국가 종교를 만

들어 내는 것으로, 정교분리가 막고자 했던 바로 그 위험이다. 정교분리는 종교를 약화시키기 위

한 장치가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신앙을 지키기 위한 방패이다. 따라서 정부의 중립성은 종교적 

발언을 침묵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신앙이 강제나 불이익 없이 공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적극적 보호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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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침례교 협의회에 대한 답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는 종교와 정부의 

관계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표명할 기회였다.

그는 여러 번 초안을 수정했고 심지어 법무장관에게 검토를 요청했다.

1802년 1월 1일, 제퍼슨은 답장을 보냈다.

“신사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종교는 오직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

라고 믿습니다. 종교에 관해서 개인은 어느 누구에게도 해명할 책임이 없으며 

예배 방식이나 교리에 관해 어떤 사람도 고통받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미국 

국민 전체가 공표한 헌법 수정 조항 제1조를 최고의 경외심으로 바라봅니다.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실천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그들은 교회와 국가 사이에 분리의 벽(wall 

of separation)을 세웠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최고의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

봐야 할 대상이며 인간의 양심에 대한 모든 침해를 막는 주권적 장벽을 제공

한다고 믿습니다.”

‘분리의 벽’ — 이 표현은 즉시 유명해졌다.

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벽은 경계이다. 두 영역을 나눈다. 한쪽은 교회의 

영역이고 다른 쪽은 국가의 영역이다. 

벽은 양방향이다. 국가가 교회를 침범하지 못하게 막는 동시에 교회도 국가

를 통제하지 못하게 막는다. 벽은 보호이다. 정부의 권력이 종교의 자유를 침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장벽이다.

제퍼슨이 이 편지를 침례교인들에게 보낸 것은 우연이 아니다. 침례교인들이

야말로 이 원리를 가장 오래, 가장 일관되게, 가장 용감하게 주장한 사람들이

었기 때문이다. 제퍼슨은 침례교인들이 이 원리를 이해하고, 가치를 알며 지키

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20세기에 미국 대법원이 정교분리 관련 사건들을 다룰 때, 제퍼슨의 ‘분리의 

벽’ 표현을 반복적으로 인용했다. 1947년 ‘에버슨 대 교육위원회’ 판결에서 대

법원은 이렇게 선언했다. 

“헌법 수정 조항 제1조는 교회와 국가 사이에 벽을 세웠습니다. 그 벽은 높

아야 하고 뚫을 수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벽에 구멍을 내는 것을 승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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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습니다.”

그 결과, 이후 여러 사안에서 ‘국가가 특정 종교를 설립하거나, 종교 기관을 

직접 재정, 행정적으로 지원하거나 종교 활동을 통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기

준이 세워졌다.

제퍼슨이 1802년에 댄버리 침례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표현이 145년 후 대

법원 판결의 기초가 된 것이다.

침례교 - 정교분리의 창조자

여기에서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한다. 침례교는 정교분리를 단

순히 지지한 것을 넘어 그 개념을 형성하고 확립한 주역이었다. 이는 결코 과

장이 아니며 역사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실이다.

1525년 이전에는 정교분리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다. 중세 유럽에서 교회와 

국가는 긴밀하게 얽혀 있었다. 카톨릭교회는 막대한 정치권력을 가졌고, 왕들

은 교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종교 개혁도 처음에는 이 구조를 바꾸지 못했다.

루터는 제후들의 보호를 받았고 결국 “그 지역을 다스리는 자의 종교가 곧 

그 땅의 종교이다.”라는 원칙을 받아들였다.

칼빈은 제네바를 신정 도시로 만들었다. 영국 국교회는 왕이 교회의 머리였

다. 심지어 청교도들도 매사추세츠에서 신정 국가를 세웠다.

그러나 1525년 재침례교가 처음으로 말했다.

“아니다.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한다. 국가는 교회를 통제할 수 없고 교

회는 국가 권력을 사용할 수 없다.”

이는 1,500년의 전통을 부정하는 혁명적 주장이었다. 재침례교는 이 주장 때

문에 박해받았고 고문당했고 처형당했다. 그러나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다.

영국 침례교가 이 원리를 이어받았다.

1612년 토마스 헬위스는 「종교적 자유에 대한 짧은 선언」에서 이렇게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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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왕은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의 영적 주인이 아니다. 국왕의 권력은 사람들

의 영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들의 몸과 재산에 관한 것이다.”

이는 영어로 쓰인 최초의 종교의 자유 선언이었다. 헬위스는 이 책을 제임스 

1세에게 보냈다가 감옥에 갇혀 그곳에서 죽었다.

로저 윌리엄스가 이 원리를 아메리카에 가져왔다. 1636년 그가 세운 프로비

던스는 완전한 정교분리를 실천한 최초의 정부였다.

버지니아 침례교가 이 원리를 위해 싸웠다. 1760-1770년대 그들은 투옥되

고 폭행당하고 모욕당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외쳤다. “교회와 국가는 분리

되어야 한다!”

매디슨과 제퍼슨이 이 원리를 헌법에 새겼다. 그들은 침례교로부터 배웠다. 

그들은 침례교의 고난을 목격했고 침례교의 논리를 이해했다. 그리고 그들은 

침례교의 원리를 미국의 법으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정교분리는 침례교 신학의 산물이다. 침례교가 없었다면, 정교분리

도 없었을 것이다. 침례교가 없었다면,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도 없었을 것

이다. 침례교가 없었다면, 미국은 종교의 자유의 나라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침례교 신학에서 미국 헌법까지 - 명확한 경로

이제 우리는 정교분리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그 흐름을 명확히 볼 수 있

다.

그 여정은 1525년, 재침례교가 신학적 원리를 세우면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교회를 믿는 자들의 자발적 공동체로 규정했고 국가는 영혼을 강제할 수 없

다고 선언했다. 또한 교회와 국가는 서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웠다.

1612년에는 토마스 헬위스가 이 신념을 더욱 명확하게 밝혔다. 그는 “국왕

은 영혼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며 종교의 자유는 모든 사람의 권리이

고 양심은 그 누구에 의해서도 강제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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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6년에 이르러 로저 윌리엄스는 이 원리를 실제 정치에 적용했다. 그는 프

로비던스에서 완전한 정교분리를 실현했고 종교의 자유를 정부 운영의 근본 

원리로 세웠다. 그에게 양심의 자유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해야 

할 권리였다.

1644년, 윌리엄스는 「피로 물든 박해의 교리」를 통해 종교적 강제를 체계적

으로 비판하며 양심의 자유에 대한 철학적, 신학적 정당화를 제시했다. 이 책

은 정교분리의 이론적 기초를 놓은 명저가 되었다.

1760-1770년대에는 버지니아 침례교인들의 고난이 이어졌다. 그들은 감옥

에 갇히고 폭행을 당하고 수많은 박해를 겪었지만 이를 통해 정교분리의 필요

성을 세상 앞에 입증했다. 이들의 청원과 저항은 제임스 매디슨의 마음을 움직

였고 그의 정치 철학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1776년, 버지니아 권리 장전이 제정되며 종교의 자유는 처음으로 헌법적 권

리로 선언되었다. 매디슨의 영향 아래, 이 문서에는 “모든 사람은 양심의 명령

에 따라 종교를 자유롭게 실천할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어서 1779년, 제퍼슨은 버지니아 종교 자유법 초안을 작성해 침례교 신학

을 법률 언어로 번역했다. 그는 종교의 자유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천명했

다.

1785년에는 매디슨의 「기념과 항의」가 발표되었다. 이 문서는 종교의 자유

를 지지하는 15가지 논증을 제시하며 침례교 원리를 철학적으로 정리하였다.

1786년, 버지니아 종교 자유법이 통과되자 국교 체제는 공식적으로 폐지되

었고 완전한 종교의 자유가 확립되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정교분리 입

법이었다.

1788년에는 릴랜드와 매디슨의 회담이 이루어졌다. 침례교인들은 권리 장전

을 헌법에 추가하기로 한 약속을 전제로 헌법 제정을 지지했고 매디슨은 그 약

속을 받아들였다.

1789년, 매디슨은 권리 장전 초안을 제출하며 종교의 자유를 첫 번째 권리로 

제안했다.

그리고 1791년, 헌법 수정 조항 제1조가 비준되면서 침례교의 신학이 마침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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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최고법이 되었다. 국교 금지와 종교의 자유 실천은 헌법에 의해 공식적

으로 보장되었다.

1802년, 제퍼슨은 댄버리 침례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헌법 수정 조항 

제1조를 설명하며 교회와 국가 사이에 ‘분리의 벽’이 세워졌다고 명확히 해석

했다. 정교분리는 미국의 공식 원리로 자리 잡았다.

이 모든 과정은 결코 우연의 연속이 아니다. 이는 명백한 인과 관계로 이어진 

흐름이다.

침례교 신학 → 침례교의 증언 → 침례교의 고난 → 건국자들의 각성 → 헌법적 확립

각 단계는 다음 단계를 낳았고, 마침내 오늘 우리가 아는 종교 자유의 토대

가 완성되었다.

침례교의 독특한 기여

침례교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는 침례교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남긴 독특한 

기여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 많은 교파들이 종교 개혁에 참여했고, 교회의 

개혁을 추구했으며, 성경으로 돌아가려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교는 그들 모두와 다른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을 지니

고 있었다. 침례교는 처음부터, 그리고 일관되게, 타협 없이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를 주장해 왔다.

루터파는 제후들의 보호를 받았고 결국 국가 교회 체제를 수용했다. 개혁파

(칼빈주의자들)도 제네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에서 국가의 지원을 기반으로 

체제를 세웠다. 성공회는 말할 것도 없이 국왕이 교회의 머리였다. 심지어 종교

적 열심으로 알려진 청교도들조차 매사추세츠에서 신정 국가를 만들었다.

그 가운데 오직 침례교만이 처음부터 국가 권력을 거부했다.

1525년 재침례교가 그러했고, 1610년대 영국 침례교가 그러했으며, 18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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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침례교도 역시 그 원칙을 붙들었다. 그들은 권력을 가질 기회가 있을 때

조차 거절했고, 어느 상황에서도 그 원칙을 타협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때로는 침례교가 약해 보이기도 했다. 국가의 후원이 없었기에 재

정이 늘 부족했고, 정부의 보호가 없었기에 박해에 쉽게 노출되었다. 사회적 

특권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영향력도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

듯, 장기적으로 이것이 침례교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국가 권력에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력에 의해 타락하지 않았고, 국가 지원에 기대지 않았기 때문

에 신앙의 순수함을 지킬 수 있었다.

침례교는 외적 강제가 아니라 내적 확신으로 성장한 교회였다.

침례교가 지켜 낸 이 원리는 결국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 국가들이 어떤 형태로든 정교분리와 종교 자유를 채

택하고 있다. 이는 침례교가 처음 주장하고 고난 가운데 증명하며, 끝까지 붙

들어 온 원리였다.

침례교의 여정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진리의 길, 그리고 자유를 향한 오랜 

투쟁과 승리의 역사였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

침례교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여러 중요한 교훈을 던진다.

첫째, 진리는 대가를 요구한다.

재침례교인들은 진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았고, 영국 침례교인들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 감옥에 갇혔으며, 버지니아 침례교인들은 진리를 위해 고통을 감

수했다. 오늘 우리에게 순교가 요구되지는 않을지라도, 진리를 붙드는 데는 

언제나 비용이 따른다. 우리는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를 각오가 있어야 한다.

둘째, 소수가 옳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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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침례교는 말 그대로 극소수였다. 카톨릭, 루터파, 개혁파, 국가, 사회, 모두

가 그들을 반대했다. 그러나 역사는 증언한다. 소수가 옳았다. 오늘날 우리도 

다수가 항상 정답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때로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 소수의 

편에 서야 할 때가 있다.

셋째, 원칙은 타협될 수 없다.

침례교는 정교분리라는 원칙을 결코 굽히지 않았다. 편리함을 위해서도, 안

정과 세력을 위해서도 그 원칙을 포기하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도 성경적 원칙

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세상의 압력과 문화의 변화 속에서도 원

칙은 지켜져야 한다.

넷째, 고난은 헛되지 않다.

재침례교의 순교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들의 피는 씨앗이 되어 전 세계에 

자유의 나무를 자라게 했다.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

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희생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

다섯째,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우리가 누리는 종교의 자유는 수백 년의 투쟁과 희생 속에서 얻어진 것이다. 

이를 위해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싸우고 목숨을 내놓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자유

를 지키고 보호하며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한다.

침례교의 사명 - 어제, 오늘, 내일

침례교의 사명은 변하지 않았다. 1525년에도, 1791년에도, 오늘날에도 똑같

은 사명이다.

첫째, 복음을 전하라. 침례교는 언제나 전도하는 교파였다. 우리는 모든 사

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원한다.

둘째, 성경을 지키라. 침례교는 성경을 유일한 권위로 고백한다. 세상이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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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셋째, 자유를 옹호하라. 침례교는 종교의 자유를 위해 싸워 온 역사를 가지

고 있다. 그 사명은 끝나지 않았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종교의 자유는 여전

히 위협받고 있다.

넷째, 교회를 순수하게 지키라. 침례교는 신자 침례, 회중 정치, 정교분리를 

실천한다. 이것들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원리이다.

다섯째, 섬기고 사랑하라. 침례교는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섬기는 

교회이며,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는 교회이다.

마지막으로

취리히의 작은 방에서 시작된 한 줄기 불꽃이 오늘날 전 세계를 밝히고 있다.

펠릭스 만츠가 리마트 강에서 생명을 바쳐 증거했던 진리는 수억 명의 마음

속에서 여전히 살아 있다.

로저 윌리엄스가 눈보라 속에서 꿈꾸었던 자유는 여러 나라의 헌법에 새겨졌

고, 버지니아 침례교인들이 감옥에서 부르던 찬송은 오늘날 우리 입술의 찬송

이 되었다.

침례교 역사는 하나님께서 작은 것을 사용해 큰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 준다. 소수의 신실함이 다수의 타협보다 더 깊고 먼 영향을 미친다는 사

실을 증명한다.

그리고 진리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확증한다. 우리는 이 거룩한 유산의 

상속자들이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다. 자유롭게 예배할 특권, 

두려움 없이 신앙을 고백할 특권, 억압 없이 복음을 전할 특권이 주어졌다.

그러나 특권에는 책임이 따른다. 우리가 받은 것을 지키고, 보호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할 책임이 있다.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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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씀은 침례교 역사의 모든 순간을 관통하는 진리이다. 진리가 재침례교

인들을 자유롭게 했다. 그들은 물속에서 죽어 갔으나, 그들의 영혼은 자유로

웠다.

진리가 버지니아 침례교인들을 자유롭게 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혀 있었으

나, 그들의 마음은 자유로웠다. 그리고 진리가 오늘날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분명하다. 이 진리를 지키고, 이 자유를 보호하며, 

이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우리 선조들이 피로 확증했던 원리

를 우리도 삶으로 증언해야 한다. 그들이 고난으로 얻어낸 자유를 우리도 신

실함으로 지켜야 한다.

침례교 역사는 끝난 이야기가 아니다.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바

로 우리가 그다음 장을 쓰고 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신실함이, 우리의 용

기가 다음 세대를 위한 역사로 남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선조들의 길을 계속 걷게 하시기를 기도한

다.

“그들이 지킨 진리를 우리가 지키고, 그들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증언하며, 

그들이 사랑한 자유를 우리가 사랑하고 지키게 하소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고전 15:58)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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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년의 결실이 남긴 
핵심 질문 일곱 가지

1. 나는 내가 누리는 자유가 수백 년 투쟁의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가?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피와 눈물로 얻어진 특권임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2. 나는 ‘소수가 옳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가?

다수의 반대 앞에서도 진리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을 내적 확신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3. 나는 원칙을 타협하기보다 고난을 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편리함보다 성경적 원칙을 우선하며,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타협하지 않을 결단이 있

는지 확인해야 한다.

4. 나는 정교분리가 교회를 약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더 순수하게 지키는지를 바르

게 이해하고 있는가?

정부 의존을 신앙의 안전장치로 착각하지 않고, 교회의 순수성은 오직 자유 속에서 

유지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5. 나는 ‘분리의 벽’ 개념의 실제 기원을 알고 있는가?

정교분리 사상이 제퍼슨의 발명이 아니라 재침례교의 신학에서 시작되었다는 진실

을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6. 나는 내가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가?

신자 침례, 회중 정치, 정교분리, 양심의 자유 등 침례교가 세운 핵심 원리들의 가치

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7. 나는 선조들의 유산을 단순히 누리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지키고 전할 것인가?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자유를 다음 세대에 전할 책임을 인식하며, 지금 내 삶으로 

어떤 신앙 유산을 남기고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

Check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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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 열매

미국 침례교의 
폭발적 성장 

Chapter 13

AD  1707-1890

정교분리가 법이 된 뒤에 남는 질문이 하나 있다.

“그렇다면 침례교회가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으며 쟁취한 그 자유는 교회

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역사 속에서 자유는 언제나 양날의 검이었다. 박해가 교회를 단련하기도 했

지만, 자유가 교회를 무너뜨린 경우도 많았다. 국교 체제가 무너진 뒤 급속히 

세속화된 유럽의 교회들을 떠올려 보라. 특권을 잃은 뒤 복음의 능력을 회복

한 교회도 있었지만 편안함 속에서 힘을 잃고 문화의 한구석으로 밀려난 교회

들도 적지 않았다. 그렇다면 종교의 자유를 세계 최초로 헌법에 새긴 나라, 미

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박해의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허가증 없이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교회는 타락했는가, 아니면 

새롭게 타올랐는가?

놀랍게도 미국 침례교는 자유를 누리는 순간부터 급속히 약해진 것이 아니

라 오히려 전례 없이 강해졌다. 국교의 지원도, 국가의 돈도, 법적 특권도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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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불과 한 세대, 두 세대 만에 미국 종교 지형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자유가 가져온 변화

1791년 12월 15일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가 비준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법적 문서가 아니었다. 이는 침례교에게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했다. 처음

으로 침례교는 완전히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더 이상 박해를 두려워

하지 않아도 되었고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었으며 감옥에 갇힐 염려도 없었다.

이 자유는 곧 놀라운 성장으로 이어졌다. 18세기 말 침례교는 미국에서 상대

적으로 작은 교파였다. 성공회, 회중교회(청교도), 장로교회가 훨씬 더 컸고 더 

영향력이 있었으며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에 들어

서면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다. 침례교가 미국에서 가장 큰 기독교 교파가 

되었다.

무엇이 이러한 놀라운 성장을 가능하게 했을까? 여러 요인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침례교의 본질 자체가 미국이라는 새로운 나라와 완벽하게 맞았

다는 사실이다. 침례교의 모든 원리들 — 신자 침례, 회중 정치, 성경 중심, 단

순한 예배, 평등의 교리 — 이 미국의 개척 정신, 민주적 이상, 평등주의 문화와 

조화를 이루었다.

1707년 - 필라델피아 침례교 협의회

1707년, 필라델피아 지역의 여러 침례교회들이 모여 협의회(Association)를 

조직했는데, 이는 미국 최초의 침례교 협의회였다. ‘필라델피아 침례교 협의회’

라고 불리는 이 조직은 미국 침례교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침례교는 회중 정치를 믿는다. 각 교회는 자율적이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

며 다른 교회나 조직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협의회를 만들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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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그 이유는 통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협력을 위해서였다. 협의회는 각 교회

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다.

첫째, 교리를 가르치고 보호했다. 협의회는 신앙 고백을 채택하고 건전한 교

리를 전파하며 이단을 경계했다. 각 교회가 혼자서는 신학적 깊이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 협의회가 도움을 제공했다.

둘째, 목회자를 훈련하고 지원했다. 18세기 초 미국에는 침례교 신학교가 없

었다. 목회자들은 어떻게 준비되었을까? 주로 경험 많은 목사들이 젊은 목사

들을 도제식으로 가르쳤는데 협의회는 이러한 훈련을 조직하고 지원했다. 정

기적인 모임을 통해 목사들이 서로 배우고 격려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

셋째, 선교 사역을 협력했다. 한 교회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선교 사역을 여

러 교회가 함께 감당했다. 새로운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거나 원주민들에게 복

음을 전하거나 가난한 지역을 돕는 일을 협의회가 조직적으로 수행하였다.

넷째, 문서를 출판하고 배포했다. 협의회는 신앙 고백, 교리 문답, 찬송가, 

설교집을 출판했다. 개별 교회는 이러한 자원을 만들 능력이 없었지만 협의회

는 가능했다.

다섯째, 교회 간 분쟁을 중재했다. 때로는 교회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고 

목사의 자격, 교리의 해석, 실천의 문제 등에서 갈등이 생겼다. 협의회는 중립적

인 입장에서 지혜와 성경적 원칙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도왔다.

필라델피아 협의회는 모델이 되었고 곧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협의회들이 

조직되었다. 찰스턴 협의회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워렌 협의회가 로드아일

랜드에서, 샌디 크릭 협의회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만들어졌다. 이 협의회들

은 각기 독립적이었지만 같은 원칙을 공유했고 서로 협력했다.

이러한 조직 구조는 침례교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침례교는 위계적 조직을 

거부하기 때문에 주교도 없고, 총회도 없으며, 중앙 권위도 없다. 그렇다고 해

서 침례교는 고립을 추구하지도 않는다. 침례교회들은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서로를 돕고 함께 사역하며 자율성과 협력, 독립과 연합으로 조화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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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대각성 운동 - 침례교와 부흥의 만남

1730년대와 1740년대 미국 식민지 전역을 휩쓴 강력한 영적 부흥의 물결은 

‘제1차 대각성 운동’이라 불린다. 이 운동은 미국 종교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

건 중 하나였고 침례교의 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대각성 운동은 누가 시

작했을까? 여러 사람이 기여했지만, 세 사람이 특히 중요했다.

1. 조너선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1703-1758) - 그는 매사추세츠 

노샘프턴의 회중교회 목사로서 

탁월한 지성과 깊은 영성을 겸비

한 사람이었다. 1734-1735년 그

의 교회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

났으며 수백 명이 회심했고 마을 

전체의 분위기가 변했다. 에드워

즈는 이 경험을 기록하고 출판했

다.１ 그의 설교 ‘진노하신 하나님

의 손에 있는 죄인들’(1741)은 미

국 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 중 하나가 되었다.

１. 에드워즈 뉴잉글랜드 대각성 운동의 중심 인물이었지만 교회 안에 만연한 ‘형식적 신자’, 곧 회심 

없는 교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다가 결국 자신의 교회에서 쫓겨났다. 그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

려면 단순한 도덕성이나 가문이 아니라 분명한 회심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노샘프턴 

교회를 수십 년간 이끌었던 외조부 솔로몬 스토다드(Solomon Stoddard, 1643-1729)로부터 

이어진 ‘반쯤 교인 제도’(Half-Way Covenant)를 공개적으로 거부했다. 스토다드는 주의 만찬

을 회심을 돕는 수단으로 보아 회심의 확증이 없는 이들에게도 참여를 허용했지만, 에드워즈는 

이것이 교회를 회심 없는 공동체로 만들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다수의 교인들은 그의 입장

을 지나치게 엄격하고 전통을 거스르는 것으로 여겼고, 결국 1750년 에드워즈는 자신이 23년간 

목회하던 노샘프턴 교회에서 해임되었다. 이 사건은 회심 중심 신앙과 제도화된 교회 문화 사이

의 충돌을 극명하게 보여 주며, 이후 미국 교회 역사에서 ‘회심 없는 교회 회원권’이 초래하는 영

적 타락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대표적 사례로 남았다.

▲조너선 에드워즈

▶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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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지 휫필드(George Whitefield, 1714-1770) - 

그는 영국 성공회 목사였지만 야외 설교의 선구자였

다. 그는 극적인 설교 스타일로 유명했고 그의 목소리

는 너무 커서 수만 명이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벤저

민 프랭클린은 실험을 통해 휫필드의 목소리가 3만 명

에게 도달할 수 있다고 계산했다.２ 휫필드는 1739년 

미국에 처음 간 이후로 여러 번 방문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수천 명이 모였고 많은 사람이 회심했다.

3. 길버트 테넌트(Gilbert Tennent, 1703-1764) - 그는 장로교 목사였고 

열정적인 부흥 설교자였다. 그는 형식적이고 생명 없는 종교를 강하게 비판했

다. 그의 설교 ‘회심하지 않은 목회자의 위험’(1740)은 큰 논쟁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는 목회자 자신이 회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회심으로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각성 운동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첫째, 개인적 회심이 필수적이다. 단순히 교회에 다니거나 유아 세례를 받거

나 도덕적으로 살거나 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각 사람은 개

인적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요 3:7).

둘째, 회심은 극적이고 감정적일 수 있다. 대각성 운동 이전의 예배는 대체로 

격식 있고 절제되었다. 그러나 부흥 집회에서는 사람들이 울고 소리치고 몸을 

떨었으며 때로는 쓰러지기도 했다. 비판자들은 이를 ‘열광주의’라고 비난했으

나 부흥 지도자들은 이것이 성령님의 일이라고 믿었다.

셋째, 성경이 최고 권위이다. 전통, 교회법,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성경이 최고

２. 계몽주의 철학자요 불신자인 데이비드 흄(David Hume, 1711-1776)은 휫필드의 신학에는 동의

하지 않았지만, 그의 설교 능력과 진정성만큼은 높이 평가했다. 흄은 휫필드에 대해 이렇게 말했

다. “나는 그가 전하는 내용을 믿지는 않지만, 그가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느낄 수 있

다. 내가 지금까지 들은 설교자 가운데 그는 가장 탁월한 인물이다.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라면 

이십 마일을 여행할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 말은 교리적 동의 여부를 넘어 설교자의 확신

과 전달력이 청중에게 얼마나 강력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지를 잘 보여 준다.

조지 휫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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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위이다. 설교자들은 성경을 열정적으로 선포했고 청중들은 성경 구절로 

자신의 경험을 평가했다.

넷째, 변화된 삶이 그 증거이다. 진정한 회심은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 술주

정뱅이가 술을 끊고 도둑이 정직해지고 분노한 사람이 온유해지고 이기적인 

사람이 관대해진다. 이러한 변화가 회심의 진정성을 증명한다.

침례교와 대각성 운동 - 완벽한 조화

대각성 운동은 여러 교파에 영향을 미쳤다. 회중교회, 장로교회, 성공회, 감

리교회 모두 부흥을 경험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침례교가 가장 큰 수

혜자였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첫째, 침례교 신학은 대각성 운동의 메시지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대각성 운

동은 개인의 회심을 강조했는데 침례교도 똑같이 강조했다. 침례교는 처음부

터 신자 침례를 실천했고, 이는 회심 후에만 침례를 준다는 의미였다. 유아는 

회심할 수 없으므로 침례를 받을 수 없다. 오직 스스로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

한 사람만 침례를 받을 수 있다.

대각성 운동 집회에서 수백 명이 회심했는데 그다음 단계는 무엇이었을까? 

침례교는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었다. 회심했으면 침례를 받아야 한다. 침례

교 목사들은 집회가 끝난 후 근처 강이나 개울로 가서 새로 회심한 사람들에

게 침례를 주었다. 한 번에 수십 명, 때로는 수백 명이 침례를 받았다. 이는 강

력한 증거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겼다.

다른 교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을까? 회중교회와 장로교회는 여전

히 유아 세례를 행했다. 그들의 신학에서 세례는 언약의 표시였고 믿는 부모의 

자녀는 유아일 때 세례를 받았다. 그렇다면 부흥 집회에서 회심한 성인은 어떻

게 해야 할까? 만약 그가 이미 유아 세례를 받았다면 다시 세례를 줄 수 없었

다. 그는 단지 신앙을 고백하고 교인이 될 뿐이었다. 그러나 이는 회심의 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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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과 비교하면 다소 평범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침례교는 달랐다. 회심한 사람이 받는 침례는 공개적이고 극적이며 

기억에 남는 경험이었다. 온몸을 물에 잠그는 침수례는 시각적으로 강렬했다. 

수백 명이 강변에 모여 지켜보았다. 이는 회심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었

고 옛 삶과의 결별이었으며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둘째, 침례교 예배는 단순하고 유연했다. 대각성 운동의 많은 집회가 야외에

서 열렸다. 교회 건물이 없거나 건물이 너무 작아서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없

었기 때문이다. 들판에서, 숲속에서, 마을 광장에서 집회가 열렸다. 침례교는 

이러한 환경에 완벽하게 적합했다. 침례교 예배는 복잡한 전례를 요구하지 않

았다. 제단도, 성상도, 특별한 제의도 필요 없었다. 필요한 것은 성경, 설교자, 

그리고 모이는 사람들뿐이었다. 침례교는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었다.

반면 성공회는 공동기도서를 사용했고 특정한 절차를 따라야 했으며 안수

받은 성직자가 필요했다. 장로교도 상당히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 이러한 교

파들은 야외 집회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셋째, 침례교는 일반 성도 지도력을 활용했다. 대각성 운동은 목회자 부족 

문제를 야기했다. 수백 개의 새로운 교회가 생겨나는데 비해 훈련받은 목사가 

충분하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장로교회와 회중교회는 높은 교육 수준을 요구했다. 목사는 대학을 졸업하

고 신학을 공부하고 자격 심사를 통과해야 했다. 이러한 요건은 질을 보장했

지만 수를 제한했다.

그러나 침례교는 다른 접근을 했다. 침례교는 정식 신학 교육을 선호했지만 

필수로 여기지는 않았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성경 지식, 그리고 경

건한 삶이었다. 그래서 농부, 장인, 상인들이 목사가 되었다. 그들은 주중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설교했는데, 이는 ‘이중 직업 목회’라고 불린다.

이러한 접근은 빠른 확장을 가능하게 했다. 새로운 정착지가 생기면 신앙이 

깊은 일반 성도가 모임을 시작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를 조직할 수 있었

다. 몇 달 안에 새로운 침례교회가 세워졌다.

넷째, 침례교는 회중 정치를 실천했다. 미국은 민주적 이상이 성장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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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사람들은 자치를 원했는데 침례교 회중 정치는 이 정신과 완벽하게 맞

았다. 침례교회에서 회원들은 모든 중요한 결정에 참여했다. 그들은 목사를 

선택하고 새 회원을 받아들이고 징계를 실시하고 교회 정책을 결정했다. 이는 

민주주의 훈련이었다. 평범한 사람들이 발언권을 가지고 투표하고 책임을 지

는 경험을 했다.

다른 교파들은 위계적이었다. 성공회는 주교가 통치했고 장로교회는 노회

가 많은 권한을 가졌으므로 일반 성도의 역할은 더 제한적이었다.

침례교의 평등주의는 미국인들에게 매력적이었다. 특히 개척지의 농부들, 노

동자들, 평범한 사람들에게 침례교는 그들의 교회처럼 느껴졌다.

남부에서의 폭발적 성장

18세기 후반, 침례교는 남부에서 특히 빠르게 성장했다. 버지니아, 노스캐롤

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에서 수백 개의 침례교회가 세워졌다. 이러

한 성장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첫째, 남부는 개척 지역이었다. 18세기 남부의 많은 지역이 여전히 미개척지였

기 때문에 사람들은 동부 해안에서 내륙으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정착지를 계

속해서 만들었다. 이제 막 개척된 남부 지역에는 제대로 자리 잡은 교회가 거

의 없었기 때문에 침례교가 교회를 빠르게 세울 수 있었다.

둘째, 남부 사회는 계급적이었고 침례교는 평등을 제공했다. 남부는 대농장 

중심 사회였다. 소수의 부유한 농장주들이 거대한 토지를 소유했고 노예들을 

부렸으며 정치와 사회를 지배했다. 대부분의 백인들은 소농이거나 소작농이

었고 사회적 계층에서 낮은 위치에 있었다.

성공회는 남부 귀족들의 교회였다. 농장주들이 교구 위원회를 장악했고 성

직자들은 흔히 귀족 가문 출신이었으며 예배는 격식 있고 고상했다. 가난한 

백인들은 성공회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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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침례교는 완전히 달랐다. 침례교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

하다.”고 가르쳤다. 농장주와 소작농이 같은 자리에 앉았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같은 찬송을 불렀다. 교육받은 자와 문맹인 자가 같은 설교를 들었고 

교회 회의에서 각 회원은 똑같이 한 표를 가졌다.

이 평등주의는 혁명적이었다. 한 역사가는 이에 대해 “침례교는 남부에서 유

일하게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기관이었다.”라고 평가했다.

셋째, 침례교는 감정적 표현을 허용했다. 남부 사람들은 열정적이고 감정 표

현이 풍부한 편이었다. 그들은 신앙도 그렇게 뜨겁고 생생하게 경험하기를 원

했다. 침례교 예배는 그러한 분위기에 잘 맞았다. 예배는 자유로웠고 사람들

은 “아멘!”을 외치며 손뼉을 치고, 울고, 기뻐했다. 설교는 강렬했고 찬송은 열

정적이었으며 기도는 마음에서 우러나왔다.

반면에 성공회 예배는 절제되고 품위 있었다. 공동기도서를 낭독하고 정해

진 순서를 따르고 격식을 유지했는데, 이는 많은 남부 사람들에게 차갑고 생

명력이 없는 것으로 느껴졌다.

넷째, 침례교 설교자들은 평범한 언어를 사용했다. 성공회 성직자들은 대학 

교육을 받았고 세련된 영어를 사용했으며 라틴어를 인용했다. 그들의 설교는 

지적이었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침례교 설교자들은 

달랐다. 그들 중 많은 이가 농부였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으며 고등 교육을 받

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알았고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사람들의 언어

로 말했다. 그들의 설교는 단순했지만 강력했고 학문적이지 않았지만 감동적

이었다. 한 남부 농부는 이렇게 말했다. “성공회 목사님은 저 위에서 말씀하시

는데 침례교 목사님은 우리와 함께 말씀하십니다.”

흑인들과 침례교 - 억압 속의 희망

침례교는 남부 흑인들 사이에서도 빠르게 확산되었는데, 이는 미국 역사에

서 중요한 현상이었다. 노예제라는 가장 억압적인 체제 안에서 어떻게 복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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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져 나갈 수 있었을까?

18세기와 19세기 초 남부에는 수백만 명의 흑인 노예들이 있었다. 그들은 아

프리카에서 강제로 끌려와 인간 이하로 취급받았으며 가족과 분리되었고 교

육을 받을 수 없었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었다. 그들의 삶은 고통과 절망

이었다.

침례교는 이 절망 속에 희망을 가져왔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첫째, 침례교의 평등 메시지는 흑인들에게 강력한 울림을 주었다. 침례교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가르쳤다. 주인도 종도, 백인도 흑

인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며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이는 노예들에게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었다. 백인 주인이 그들을 재산으로 

취급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녀로 보셨다. 사회가 그들의 가치를 전혀 인

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 주셨다.

둘째, 침례교의 회심 강조가 흑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흑인 노예들은 이 세

상에서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었다. 그들은 자기 몸도, 자기 시간도, 자기 가

족도 통제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주인의 뜻에 달려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주인도 통제할 수 없었다. 바로 영혼이었다. 노예는 자기 

영혼의 주인이었다. 그는 스스로 그리스도를 믿을지 거부할지 선택할 수 있었

다. 이는 그가 가진 유일한 자유였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자유였다.

회심은 내적 해방이었다. 비록 몸은 여전히 노예였지만 영혼은 자유로웠다. 

비록 지상에서는 억압받지만 천국에서는 해방될 것이었다(갈 5:1).

셋째, 침례교 예배는 흑인 문화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었다. 아프리카 전

통은 음악과 춤, 구전 문화가 풍부했는데, 침례교 예배는 이러한 요소들을 넉

넉히 담아낼 수 있었다. 흑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성경 이야기를 결합해 영가

를 만들어 불렀다.

“내 백성을 보내라”(Go Down, Moses),

“나는 때로 집 없는 나그네처럼 느낀다”(Sometimes I Feel Lik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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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herless Child),

“스윙 로우, 스윗 채리엇”(Swing Low, Sweet Chariot).

이러한 노래들은 깊은 영적 갈망과 해방에 대한 소망을 담아냈으며 흑인 신

앙 공동체의 심장 박동과도 같았다.

침례교 설교도 아프리카 구전 전통과 맞았다. 설교자와 회중 사이의 호응, 

반복, 리듬, 극적 표현, 이 모든 것이 흑인 예배 스타일이 되었다.

넷째, 침례교회는 흑인 공동체의 중심이 되었다. 노예들은 거의 모든 것을 빼

앗겼지만 교회는 그들의 것이었다. 교회에서 그들은 형제자매였고 지도자였

으며 의미 있는 존재였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 장소가 아니라 공동체의 중심이

었고 정체성의 원천이었으며 저항의 기반이었다.

많은 흑인 침례교회가 비밀리에 조직되었다. 주인들은 노예들이 모이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종종 이들의 모임을 저지했지만 노예들은 밤에, 숲속에서, 

조용히 모였다. 그들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들었다. 그들은 이를 ‘보이

지 않는 교회’라고 불렀다.

일부 흑인 침례교회는 공개적으로 조직되었다. 1773년, 조지아 사바나에서 

최초의 흑인 침례교회가 세워졌고 1788년, 버지니아 피터스버그에서 또 다른 

교회가 조직되었다. 19세기 초까지 남부 전역에 수십 개의 흑인 침례교회가 세

워졌다. 이 교회들에서 흑인 설교자들이 등장했는데 그들 중 일부는 노예였고 

일부는 자유민이었다. 그들은 탁월한 설교자였고 강력한 지도자였으며 그 백

성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노예제가 폐지된 이후, 흑인 침례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해방된 노예

들은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며, 교단을 조직해 나갔다.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큰 흑인 교단들은 모두 침례교 교단이다.

- 전국 침례회(National Baptist Convention, 1895년 설립)

- 미국 전국 침례회(National Baptist Convention of America, 1915년 설립)

- 진보적 전국 침례회(Progressive National Baptist Convention, 1961년 

설립) 



375  제13장 ● 자유의 열매

이 교단들의 회원 수를 합치면 약 천만 명에 달한다.

침례교는 흑인 미국 역사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다. 노예제 시대에 희망을 주

었고 재건 시대에 공동체를 조직했으며 민권 운동 시대에 저항을 이끌었다. 미

국 흑인 인권 운동의 상징적 지도자인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Martin Luther 

King Jr., 1929-1968)는 침례교 목사였고 그의 운동은 침례교회들을 기반으

로 했다.

서부 개척지로 - 침례교의 이동

18세기 말과 19세기 초, 미국인들은 서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여 애팔래치

아 산맥을 넘어 켄터키, 테네시, 오하이오, 인디애나로 향했다. 그들은 새로운 

땅, 새로운 기회, 새로운 시작을 찾았다.

침례교인들은 수많은 개척자들과 함께 서부로 이동했다. 동부에 살던 이들

은 연방 정부가 판매하던 서부 변경지의 토지를 구입해 농장을 일구고 정착지

를 세웠다.

서부 개척지는 침례교에게 이상적인 환경이었다. 그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첫째, 서부에는 확립된 교회가 없었다. 동부에서는 성공회, 회중교회, 장로교

회가 이미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들은 교회 건물, 교육받은 성직

자, 재정적 자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새로운 교파가 경쟁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서부는 빈 캔버스였다. 누구도 우위를 차지하지 않았고 모든 교파가 

평등하게 시작할 수 있었다. 침례교는 이 기회를 활용했다.

둘째, 서부의 정착지는 규모도 작고 매우 가난했다. 초기 정착지는 몇 가구

가 전부였다. 사람들은 통나무집에서 지내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일했고 사용

할 수 있는 자원도 거의 없었다. 그러한 환경에서는 화려한 교회 건물을 지을 

수도 없었고 목사에게 전임 사례비를 지급할 수도 없었으며 복잡한 교회 조직

을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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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교는 이러한 환경에 오히려 잘 맞았다. 침례교는 화려한 건물이 없어도 

예배할 수 있었다. 통나무집이든 헛간이든, 아니면 야외이든 어디든 교회가 되

었다. 전임 목사도 필수 조건이 아니었다. 일반 성도 지도자나 생업을 겸하는 

이중 직업 목사가 충분히 섬길 수 있었다. 복잡한 조직도 필요하지 않았다. 회

중이 스스로 교회를 운영하며 공동체를 세워 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 서부 사람들은 독립적이었다. 개척자들은 자립적이고 자수성가하며 

권위를 싫어했다. 그들은 멀리 떨어진 주교나 노회가 자신들의 교회를 통제하

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침례교 회중 정치는 서부 개척 정신

과 잘 맞았다. 각각의 침례교회는 자율적이었다. 외부 권위가 없었고 각 교회

가 스스로 결정했으며 회중이 주인이었다. 이는 서부의 독립 정신을 반영했다.

넷째, 서부 지역에는 순회 목회자(circuit rider 혹은 itinerant preacher)

가 꼭 필요했다.３ 정착지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고 한 정착지의 규모만으

로는 전임 목사를 부양할 수 없었다. 그래서 등장한 해결책이 바로 순회 목회

자였다. 한 목사가 여러 정착지를 돌아다니며 설교하고 돌보는 방식이었다.

침례교와 감리교가 이 방법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했다. 순회 목회자는 말

을 타고 때로는 수백 마일을 여행하며 여러 교회를 섬겼다. 그는 한 달에 한 번 

각 정착지를 방문했고 그 사이에 일반 성도 지도자들이 주일 예배를 인도했

다.

이 목회자들은 헌신적이었다. 그들은 위험한 여행을 감수했고,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을 견뎠으며, 매우 낮은 보수를 받는 데다 가족과도 오래 떨어져 지

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겼다.

한 유명한 순회 목회자는 카트라이트(Peter Cartwright, 1785-1872)였다. 

그는 감리교인이었지만 사역 방식은 침례교 순회 목회자들과 매우 비슷했다. 

그는 50년 넘게 켄터키, 인디애나, 일리노이 지역을 넘나들며 설교했고, 약 만 

명에게 세례(당시 감리교는 유아 세례와 성인 세례를 모두 시행했다)를 베풀었

３. 순회 설교자(Circuit rider)는 원래 감리교 전통에서 사용된 용어로 정해진 ‘순회 구역’(circuit)

을 따라 말을 타고 여러 마을과 예배처를 돌며 설교한 목회자를 가리킨다. 18-19세기 미국 변경 

지대에서 교회 조직이 미비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사역은 필수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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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수백 개의 교회 개척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의 자서전은 

서부 개척지의 거친 환경과 생생한 현실을 보여 주는 귀중한 기록으로 남아 있

다. 침례교 순회 목회자들도 비슷한 사역을 했다. 그들은 말을 타고 성경과 찬

송가를 가지고 서부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

가 세워졌다.

제2차 대각성 운동 - 침례교 성장의 가속화

1790년대 말부터 1840년대까지 미국은 또 다른 거대한 영적 부흥을 경험했

는데, 이는 ‘제2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불린다. 이 운동은 제1차 대각성 운동

보다 더 길고, 더 광범위하고, 더 다양했다. 그리고 침례교에게는 전례 없는 성

장의 기회를 제공했다.

제2차 대각성 운동은 미국 여러 지역에서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 뉴잉글랜드

에서는 대학 캠퍼스들을 중심으로 부흥이 일어났는데 예일 대학교 총장 드와

이트(Timothy Dwight IV, 1752-1817)의 설교를 통해 수백 명의 학생들이 

회심했다. 이들 중 많은 이가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 부흥의 불길을 전

국으로 퍼뜨렸다. 그러나 제2차 대각성 운동의 진정한 중심지는 서부 개척지

였다. 그곳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부흥 집회가 등장했는데 그것은 바로 

‘캠프 미팅’이었다.

캠프 미팅 - 야외의 오순절

1801년 8월, 켄터키 케인 리지에서 역사상 가장 큰 부흥 집회 중 하나가 열렸

고 약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이 모였다. 당시 켄터키 전체 인구가 약 22만 명이

었으니 주민의 약 10분의 1이 한곳에 모인 것이다. 사람들은 수십 마일을 여행

해서 왔다. 마차와 말을 타고 때로는 걸어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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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사람들은 천막을 치고 야영을 했으며 낮과 밤

으로 예배에 참석했다. 여러 설교자들이 동시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설교했다. 

한 관찰자는 “일곱 개의 강단이 동시에 사용되었다.”고 기록했다. 장로교, 감

리교, 침례교 설교자들이 모두 참여했다.

집회의 분위기는 강렬했다. 사람들이 울고 소리치고 몸을 떨며 땅에 쓰러졌

다. 그들은 이러한 현상을 ‘신체적 운동’(bodily exercises)이라고 불렀다. 비

평가들은 이를 광기라고 비난했으나 지지자들은 이것이 성령님의 강력한 일이

라고 믿었다.４ 케인 리지 집회는 모델이 되었고 곧 서부 전역에서 비슷한 캠프 

미팅들이 열렸다. 켄터키, 테네시, 오하이오, 인디애나, 일리노이 — 개척지마다 

여름이면 캠프 미팅이 열렸다.

캠프 미팅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전형적인 캠프 미팅을 살펴보자.

1. 준비 단계:  여름 초에 날짜와 장소가 공지된다. 보통 숲속의 넓은 공터가 

선택된다. 물이 가까이 있어야 한다(마시기 위해서, 그리고 침례를 위해서). 몇 

주 전부터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린다. “8월 첫째 주에 오크 그로브에서 캠프 

미팅이 있습니다!”

2. 도착:  목요일이나 금요일부터 사람들이 도착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마

차에 음식, 침구, 천막을 싣고 온다. 가족 단위로 오고, 때로는 마을 전체가 함

께 온다. 그들은 나무 아래에 천막을 치고 모닥불을 피우고 야영지를 만든다.

3. 예배:  금요일 저녁에 첫 예배가 시작된다. 중앙에 있는 큰 강단에 설교자

가 올라가 설교한다. 수백 명, 때로는 수천 명이 앉아서 듣는다. 횃불과 모닥

불이 밤을 밝힌다. 설교는 열정적이고 극적이다. 설교자는 지옥의 공포를 생

생하게 묘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동적으로 전하며 즉각적인 회개를 촉

구한다.

4. 회심 촉구:  설교가 끝나면 ‘초청’이 있다. 설교자가 말한다. “그리스도를 

４. 이러한 신체적 반응은 서부 캠프 미팅의 특징이었지만 이것이 모두 올바르다고 볼 수는 없다. 조

나단 에드워즈조차 이러한 현상을 ‘성령의 역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그는 

진정한 부흥의 증거는 감정적 현상이 아니라 ‘삶의 변화와 거룩한 열매’라고 가르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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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사람들이 울면서 앞으로 나오고 무릎

을 꿇고 기도한다. 목회자들과 일반 성도 지도자들이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상담하고 격려한다. 그들은 이를 ‘통회의 자리’ 또는 ‘구원을 갈망하는 자리’

라고 불렀다.

5. 밤샘 기도:  예배는 밤늦게까지, 때로는 밤새도록 계속된다. 작은 그룹들

이 천막 주변에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간증한다. 어떤 사람들은 잠을 자지

만 많은 사람들이 영적 교제를 계속한다.

6. 토요일과 주일:  집회는 주말 내내 계속되며 하루에 여러 번 예배가 있다. 

아침 예배, 오전 설교, 점심 후 집회, 오후 설교, 저녁 예배. 사람들은 먹고 쉬고 

다시 모였다.

7. 침례: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면 침례 의식이 거행된다. 침례교 목사들은 회

심자들을 근처 강이나 개울로 인도하고 수백 명이 강변에 모여 지켜보게 된다. 

목사가 각각의 회심자에게서 신앙 고백을 듣고 침례를 준다. 한 번에 수십 명, 

때로는 수백 명이 침례를 받는다. 이는 강력한 시각적 증거였고 더 많은 사람

들을 감동시켰다.

8. 귀가:  주일 저녁이나 월요일 아침에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간다. 그들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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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었다. 많은 이들이 회심했고 교회에 가입할 준비가 되었으며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 자기 지역에서 부흥을 확산시킨다.

캠프 미팅과 침례교 - 완벽한 결합

캠프 미팅은 감리교가 가장 조직적으로 활용했지만 침례교도 큰 수혜자였

다. 캠프 미팅의 모든 특징이 침례교의 강점과 일치했기 때문이다.

첫째, 캠프 미팅은 야외에서 열렸고 교회 건물이 필요 없었다. 침례교는 건물 

없이도 예배할 수 있었으므로 캠프 미팅에 완벽하게 적합했다.

둘째, 캠프 미팅에는 일반 성도가 참여했다. 안수받은 성직자만 설교하는 것

이 아니라 일반 성도 설교자들도 활동했다. 침례교는 일반 성도 설교를 오랫

동안 실천해 왔으므로 이러한 형태가 자연스러웠다.

셋째, 캠프 미팅은 회심을 강조했다. 캠프 미팅의 목표는 사람들을 회심으로 

인도하는 것이었는데 침례교의 신자 침례 신학은 이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회

심한 사람은 즉시 침례를 받을 수 있었다.

넷째, 캠프 미팅은 감정적 표현을 허용했다. 사람들이 울고 소리치고 기뻐하

는 모습이 환영받았다. 침례교 예배는 이미 이러한 자유를 가지고 있었다.

다섯째, 캠프 미팅은 평등을 실천했다. 부자와 가난한 자, 교육받은 자와 문

맹인 자, 백인과 흑인이 함께 모였다. 물론 완전한 평등은 아니었다(흑인들은 

종종 별도 구역에 앉았다). 그러나 적어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설교를 들었는

데, 이는 침례교의 평등 정신과 부합했다.

캠프 미팅의 결과는 놀라웠다. 한 번의 캠프 미팅에서 수백 명이 회심했고 그

들 중 많은 이가 침례교회에 가입했다. 

역사학자들은 제2차 대각성 운동 동안 수십만 명이 침례교인이 되었다고 추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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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교 확산의 숫자

숫자로 침례교의 성장을 살펴보면 그 규모가 더욱 분명해진다.

1790년에 미국에는 약 5만 명의 침례교인이 있었고 교회는 약 1,000개에 불

과했다. 당시 침례교는 작은 교파였다.

그러나 1820년이 되자 침례교인은 약 20만 명으로 늘어났다. 불과 30년 만

에 4배로 성장한 것이다. 교회 수도 약 2,500개에 이르렀다.

1850년에는 침례교인이 약 100만 명에 달했다. 60년 사이에 무려 20배 증가

한 셈이다. 교회는 약 9,000개로 늘어났고, 침례교는 미국에서 가장 큰 기독교 

교파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1860년에는 약 150만 명의 침례교인이 있었으며, 

교회 수도 12,000개에 이르렀다.

이 수치는 공식적으로 침례를 받고 교회 회원 명부에 등록된 사람들만을 집

계한 것이다. 침례교 예배에 참석하지만 아직 침례를 받지 않은 이들, 침례교 

가정의 어린이들, 침례교를 지지하지만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실제 규모는 훨씬 더 컸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1860년경 미국 전체 

인구의 약 15-20%가 어떤 형태로든 침례교와 연결되어 있었다고 추정한다.

지리적으로 보면 침례교는 남부와 서부에서 특히 강세를 보였다.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켄터키, 테네시 같은 지역에서는 

침례교가 사실상 지배적 교파였으며 많은 카운티에서는 주민의 절반 이상이 

침례교인이었다.

침례교가 미국 문화에 미친 영향

19세기 중반이 되면, 침례교는 단순히 규모가 큰 교파가 아니라 미국 문화를 

형성하는 주요 세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침례교는 여러 측면에서 미국 사회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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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민주주의의 확산 

침례교의 회중 정치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민주적 참여 경험을 제공

했다. 교회 회의에서 성도들은 발언하고 토론하고 투표하며 공동체의 결정을 

함께 만들었다. 이러한 경험은 자연스럽게 정치적 민주주의로 이어졌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침례교와 다른 회중 정치 전통의 교회들이 미국 민주주의 발전

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한다.

둘째, 교육의 촉진

침례교는 성경 중심의 신앙을 고백했다. 성경을 읽고 이해하려면 문해력이 필

요했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교육을 강조하게 만들었다. 침례교회들은 주일 학

교를 조직했을 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평일 학교까지 운영했다. 또한 많은 

대학을 설립했다. 브라운 대학교(1764), 콜게이트 대학교(1819), 웨이크 포레

스트 대학교(1834), 리치몬드 대학교(1830) 등 여러 명문 대학들이 침례교에 

의해 세워졌다.

셋째, 사회 개혁 운동 참여

침례교인들은 다양한 사회 개혁 운동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금주 운동은 침

례교가 특히 강력하게 지지한 운동이었다. 많은 침례교인들은 알코올 사용을 

죄로 보았고 금주를 열정적으로 촉진했다. 일부 침례교인들은 노예제 폐지 운

동에도 적극 참여했다(물론 다른 침례교인들은 노예제를 지지했다. 이는 후에 

침례교회의 남북 분열을 초래한다). 그 밖에도 교도소 개혁, 정신병원 개선, 빈

민 구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침례교인들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넷째, 선교 운동의 발전

침례교는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 모두에 열정적이었다. 1814년, 미국 침례

교인들은 ‘해외 선교를 위한 침례교 총회’를 조직했다. 3년마다 모였기 때문

에 ‘삼년 총회’라고 불렸다. 이 조직은 버마(현 미얀마)에 아도니람 저드슨

(Adoniram Judson)과 앤 저드슨(Ann Judson)을 선교사로 파송했으며 저

드슨 부부의 사역은 미국 전역에 감동을 주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 헌금을 

모으는 계기가 되었다.

다섯째, 미국적 정체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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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교는 특별히 ‘미국적’인 교파로 여겨졌다. 침례교의 원리 — 개인주의, 평

등, 자유, 자치, 성경의 권위 — 는 미국의 이상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유

럽에서는 국교 체제가 지배적이었지만 미국에서는 자발적 교회들이 번성했고 

그중에서도 침례교가 단연 돋보였다. 외국인 방문자들은 종종 ‘미국에서 침례

교가 가진 힘과 영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침례교의 다양성과 분열의 씨앗

침례교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교파 내부의 다양성도 함께 증가했다. 모든 침

례교인들이 신자 침례, 회중 정치, 정교분리라는 핵심 원리에는 동의했지만 다

른 여러 문제들에서는 견해가 서로 달랐다.

먼저 신학적 차이가 있었다. 영국에서부터 이어져 온 일반 침례교와 특수 침

례교의 구분은 여전히 존재했다. 일반 침례교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

해 죽으셨다는 일반 속죄를 믿었고, 특수 침례교는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선택

된 자들을 위해서만 죽으셨다는 제한 속죄를 믿었다. 19세기 미국의 침례교는 

대체로 특수 침례교(칼빈주의)가 다수였으나 일반 속죄를 믿는 일반 침례교 

전통도 계속 남아 있었다.５

또한 칼빈주의에 대한 태도도 다양했다. 어떤 침례교인들은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모두 받아들이는 극단적 칼빈주의자였고 어떤 이들은 몇 가지 교리만 

받아들이는 온건한 칼빈주의자였다. 또 다른 이들은 인간의 자유 의지를 강

조하는 알미니우스주의적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실천적 차이도 컸다. 어떤 침례교회들은 침례를 받은 침례교 회원

만 주의 만찬에 참여시키는 ‘닫힌 만찬’을 유지했지만, 다른 교회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만찬을 열어 두는 ‘열린 만찬’을 실천했다.

그러나 침례교를 가장 깊이 갈라놓은 문제는 노예제였다. 남부의 침례교인

５. 현시대(20-21세기)에는 일반 침례교(General Baptist) 신학, 즉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일반 속죄를 믿는 침례교인이 훨씬 더 많다.



384  신약 교회 역사 ┃ 제2부

들은 대체로 노예제를 옹호하거나 최소한 용인했다. 그들은 성경이 노예제를 

명시적으로 금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북부의 많은 침례교인

들은 노예제를 도덕적 악으로 규정하며 폐지를 주장했다.

이 갈등은 1840년대에 절정에 이르렀다. 1844년, 조지아의 한 침례교인이 해

외 선교사로 임명되길 원했으나 그는 노예 소유자였다. ‘삼년 총회’의 선교 이

사회는 그를 거부했고 이는 남부 침례교인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결국 1845년 5월, 남부 침례교 대표들이 조지아의 어거스타(Augusta)에 모

여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미국 남침례교 총회의 탄생이었다. 

이는 미국 침례교의 공식적인 분열이었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북부 침례교인들은 기존의 ‘미국 침례교 선교 연합’과 여러 조직들을 통해 계

속 협력했다. 이후 1907년, 그들은 미국 북침례교 총회를 창립했으며, 이는 훗

날 미국 침례교회들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 분열은 침례교 역사에서 큰 비극이었지만 침례교의 성장을 막지는 못했

다. 남침례교 총회는 남부 지역에서 지배적 교단으로 자리 잡았고 오늘날 미국 

최대의 기독교 교단(약 1,300만 명)이 되었다. 북침례교 총회 역시 여전히 강력

한 영향력을 유지했다.

침례교 - ‘미국적 기독교’의 상징

19세기 중반이 되면 침례교는 확고하게 미국 종교 풍경의 중심에 자리 잡았

다. 더 이상 박해받는 소수파가 아니었다. 침례교는 주류가 되었고 영향력을 

갖게 되었으며, 사회로부터 존경까지 받는 교파가 되었다.

침례교는 점점 ‘미국적 기독교’의 대표로 인식되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

을까? 그 이유는 침례교의 핵심 원리들이 미국의 핵심 가치들과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일치했기 때문이다.

1. 개인의 자유:  침례교는 각 사람이 스스로 신앙을 선택해야 한다고 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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쳤다. 이는 미국의 개인주의와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졌다.

2. 평등:  침례교는 모든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고 믿었다. 이는 “모

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미국 독립 정신과 일치했다.

3. 민주주의:  침례교의 회중 정치는 본질적으로 민주적이었다. 이는 미국의 

정치 체제와 방향성을 같이했다.

4. 성경의 권위:  침례교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삼았다. 이는 미국 헌법 중

심의 사고방식과 유사한 면이 있었다.

5. 정교분리:  침례교가 오래도록 외쳐 온 정교분리는 결국 미국의 근본 원칙

이 되었다.

6. 자발적 결사:  침례교회는 자발적으로 조직되고 자발적으로 헌금하며 자

발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였다. 이는 미국 사회의 자발적 결사 구조와 동일했

다.

7. 개척 정신:  침례교는 새로운 지역으로 끊임없이 나아갔다. 이 정신은 미국

의 서부 개척 정신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 모든 이유로 침례교는 가장 ‘미국적 성격을 지닌 교파’로 인식되었다. 외

국인들이 미국 종교를 이해하려면 침례교를 먼저 이해해야 했다. 침례교는 미

국 종교 문화의 중심부에 있었다.

결론 - 자유가 만든 성장

1791년 헌법 수정 조항 제1조가 비준된 후 1860년에 이르기까지 약 70년 동

안, 침례교는 5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성장했다. 무려 30배의 증가였다. 교회

의 수도 1,000개에서 12,000개로 늘어났다. 미국 역사에서 이만큼 빠르고 지

속적이며 폭발적인 교회 성장은 찾아보기 어렵다.

무엇이 이러한 성장을 가능하게 했을까?

핵심은 자유였다.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가 보장한 종교의 자유가 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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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게 마침내 ‘날개’를 달아 주었다. 더 이상 박해를 두려워할 필요도, 설교나 

예배를 위해 허가를 구할 필요도 없었다. 침례교는 억압 없이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자유만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지는 않는다. 침례교의 본질 자체가 미

국이라는 나라와 딱 맞아떨어졌다. 단순한 구조, 평등주의, 회중 정치, 성경 중

심주의, 개인의 회심 강조, 이 모든 요소들은 미국의 개척 사회, 민주주의 이상, 

평등 문화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었다. 침례교는 그야말로 미국적 토양에 

가장 잘 뿌리내릴 수 있는 교파였다.

침례교의 성장은 또한 두 차례의 대각성 운동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부흥 

운동의 회심 중심 메시지는 침례교가 강조해 온 신자 침례 신학과 완벽하게 맞

았다. 거대한 야외 집회와 캠프 미팅은 침례교의 단순하고 자유로운 예배 형태

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일반 성도 중심의 참여 방식 역시 침례교의 평등주

의 정신과 어울렸다.

이 모든 요인이 결합하여, 침례교는 19세기 중반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파 중 하나로 우뚝 섰다. 수백만 명의 삶에 복음을 전했고 수천 개의 교회를 

세웠으며 미국 문화에 깊은 흔적을 남겼고 전 세계 곳곳에도 선교사를 파송

했다.

1525년 취리히의 작은 방에서 시작된 작디작은 움직임은, 266년 후 대서양

을 건너 미국 땅에서 거대한 운동으로 꽃피었다. 리마트 강에서 순교한 펠릭스 

만츠가 증언한 원리가, 이제는 미국 땅에서 수백만 명의 신앙 고백 속에 살아 

있게 되었다. 박해받던 소수파가 존경받는 주류가 되었다.

그러나 침례교는 성공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았다. 규모는 커졌어도 원칙은 

그대로였다. 여전히 성경을 최고 권위로 삼았고, 여전히 신자 침례를 고수했으

며, 여전히 정교분리를 지켰고, 여전히 회중 정치라는 침례교의 정체성을 유지

했다. 외적 환경에는 적응하되 내적 본질은 흔들리지 않았다. 미국 문화와 조

화를 이루되 성경적 진리에서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침례교

의 힘이었다.

오늘 우리가 침례교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이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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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시대와 문화에 적응해야 하지만 성경적 원칙은 타협해서는 안 된

다.”

“성장을 추구할 수 있지만 정체성은 잃어서는 안 된다.”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그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침례교의 성장은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여 

준다. 266년 동안 침례교인들은 진리를 지키고 고난을 견디고 원칙을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실함을 기쁘게 사용하셨다. 소수는 다수가 

되었고 약한 자는 강해졌으며 박해받던 자는 영향력 있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희망이다.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원칙을 지키

고 하나님께 신실하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신실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

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고전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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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침례교 역사가 남긴 
핵심 질문 일곱 가지

1. 나는 내가 누리는 자유가 수백 년 투쟁의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가?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피와 고난으로 얻어진 특권임을 매일 기억하며 감사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2. 나는 ‘소수가 옳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가?

다수의 반대 속에서도 진리를 붙잡을 확신이 있는지, 소수의 외침이라 할지라도 성

경적이라면 옳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3. 나는 원칙을 타협하기보다 고난을 택할 신실함이 있는가?

압력과 편의의 유혹 속에서도 성경적 원칙을 지키며, 타협보다 고난을 선택할 신실

한 마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4. 나는 정교분리가 교회를 약하게 하는지, 아니면 더 순수하게 지키는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정부 의존이 교회를 타락시킨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외부의 도움 없이도 신앙의 순

수성을 지키려는 신실함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5. 나는 ‘분리의 벽’의 기원을 알고 있는가?

정교분리 사상이 제퍼슨의 사상이 아니라 재침례교 신학에서 나온 것임을 이해하며, 

이 유산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6. 나는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가?

신자 침례, 회중 정치, 정교분리, 양심의 자유 등 침례교의 핵심 원리들을 정확히 이

해하고, 그것들을 지킬 신실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7. 나는 선조들의 유산을 단순히 받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지키고 전할 신실함이 있

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뒤에는 책임이 있으며, 선조들이 피로 지킨 원리를 오늘 우리

가 신실하게 지켜 후대에 남길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Check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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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교 최대의 분열

남침례교 
총회의 탄생 

Chapter 14

AD  1814-1845

정교분리의 벽이 세워지고 종교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며 미국 침례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야기까지 듣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게 된

다.

“이제부터는 좋은 일만 생기겠지. 자유와 부흥, 선교와 성장의 황금기만 이

어지겠지.”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자유와 성장의 정점에서 침례교 안

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서서히 퍼지고 있었다.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예수님

을 믿고, 같은 침례교 신앙 고백을 고백하던 형제들이 ‘노예제’라는 문제 앞에

서 정반대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다. 어떻게 정교분리와 양심의 자유를 위해 

피 흘리며 싸웠던 침례교가, 어떤 이들에게는 자유를, 또 다른 이들에게는 노

예제의 신학적 방패를 제공하는 교파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고 설교하던 강단에서 흑인 

노예제를 정당화하는 설교가 동시에 나올 수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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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은 침례교 역사에서 가장 아픈 사건인 남침례교 총회의 탄생 뒤에 숨은 

이야기, 곧 “복음적 교회가 시대의 죄와 부딪칠 때 어떤 선택을 했는가?”를 살

펴보려 한다. 그리고 그 분열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주는지 함께 생

각해 보겠다.

이제 먼저, 겉으로는 부흥과 성공이 계속되던 시기였지만, 그 안에서 어떤 균

열이 자라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겠다.

분열의 그림자

침례교는 19세기 초 미국에서 놀라운 성장을 경험했다. 수만 명에서 수백만 

명으로, 수백 개 교회에서 수만 개 교회로 증가했다. 침례교는 더 이상 박해받

는 소수파가 아니라 영향력 있는 주류 교파였다. 그러나 성장과 함께 새로운 

도전도 찾아왔다. 침례교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지역적, 문화적, 경제적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히 남부와 북부 사이의 차이가 점점 더 커졌다. 

그리고 이 차이는 결국 침례교 역사상 가장 아픈 분열로 이어졌다.

1845년 5월 8일, 조지아의 어거스타에서 남부 침례교 대표 293명이 모여 새

로운 조직을 만들었고 ‘남침례교 총회’(Southern Baptist Convention, 

SBC)가 탄생했다. 이는 침례교의 분열이었고 그 여파는 180년이 지난 오늘날

까지 이어지고 있다. 무엇이 이 분열을 가져왔을까? 이제 그 배경과 과정을 차

근차근 살펴보겠다.

19세기 미국 - 두 개의 다른 세계

19세기 초중반 미국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남부

와 북부에서 매우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사실상 두 개의 다른 나라가 하

나의 국기 아래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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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 산업화와 도시화

북부는 산업 혁명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공장들이 세워졌고 도시들이 성장

했으며 이민자들이 유럽에서 몰려왔다. 경제는 제조업, 상업, 무역 중심이었다.

노동력은 임금 노동자들로 구성되었다. 공장 노동자들, 상점 직원들, 장인

들이 일한 대가로 급여를 받았다. 이는 자유노동 체제였다. 노동자는 고용주

를 선택할 수 있었고 직장을 옮길 수 있었으며 더 나은 조건을 협상할 수 있었

다.

북부 사회는 점점 더 다양해졌다. 아일랜드인, 독일인, 이탈리아인 이민자들

이 유입되었고 카톨릭 신자들이 증가하면서 종교적, 문화적 다양성이 일상이 

되었다.

북부의 개신교도들은 사회 개혁에 관심이 많았다. 금주 운동(술을 금지하는 

운동), 교도소 개혁, 정신병원 개선, 교육 확대, 노동 조건 개선 — 이러한 운동

들이 북부 교회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북부 개신교도

들이 노예제를 도덕적 악으로 보기 시작했다.

남부 - 플랜테이션과 노예제

남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남부 경제는 농업 중심이었다. 특히 목화, 담

배, 쌀, 사탕수수 같은 상품 작물을 대규모로 재배하는 플랜테이션 농장들이 

경제의 핵심이었다. 플랜테이션 경제는 엄청난 노동력을 필요로 했다. 수백 에

이커의 목화밭을 심고 가꾸고 수확하려면 많은 일손이 필요했다. 남부는 이 

노동력을 노예제로 해결했다. 수백만 명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노예로 강

제 노동을 했다.

노예제는 단순히 경제 제도가 아니라 남부 사회 전체의 기초였다. 정치, 사

회, 문화, 가족 구조, 이 모든 것이 노예제를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소수의 대

농장주들이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졌고 그들은 남부 사회를 지배했다.

남부의 백인들 대부분은 노예를 소유하지 않았다. 그들은 소농이었고 가난

한 백인이었으며 자기 손으로 일했다. 그러나 그들도 노예제를 지지했다. 왜 

그랬을까? 노예제가 그들에게 사회적 지위를 주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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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들은 흑인 노예보다는 위였다. 노예제는 인종적 계급 구조를 만들었고 

가난한 백인들도 그 구조에서 이익을 얻었다.

남부 사회는 보수적이었다. 전통을 중시했고 변화를 의심했으며 외부 간섭

을 싫어했다. 남부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것

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두 세계의 충돌

1820년대와 1830년대에 이 두 세계 사이의 긴장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경제

적 이해관계가 충돌했다. 북부는 보호 관세, 즉 수입품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

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원했고 반면에 남부는 목화를 수출하고 유

럽에서 제품을 수입했기 때문에 자유 무역을 원했다.

정치적 권력 투쟁도 있었다. 서부에 새로운 주들이 생길 때마다 논쟁이 일어

났다. 그 주가 노예제를 금지하는 ‘자유 주’가 될 것인가, 노예제를 허용하는 

‘노예 주’가 될 것인가? 이는 의회에서 남부와 북부의 세력 균형에 영향을 미쳤

다.

그리고 점점 더 도덕적 논쟁도 커졌다. 북부에서 노예제 폐지 운동이 성장했

고 폐지론자들은 노예제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것은 하

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을 재산으로 취급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가

르침과 정반대이며 미국의 자유와 평등 이상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부 사람들은 이러한 비판에 분노했다. 그들은 폐지론자들이 남부의 생활 

방식을 파괴하려 한다고 느꼈다. 그들은 노예제가 성경적이라고 주장했다. 성

경에 노예제가 나오고 바울이 노예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했으며 예수

님도 노예제를 직접 비난하지 않으셨다고 말했다.

교회들도 이 논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처음에는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정치적 문제에서 거리를 두려 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지, 정치나 사회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

다.

그러나 노예제는 단순히 정치적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도덕적, 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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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문제였다. 교회는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었다. 그리고 교회들이 입을 열

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침례교 안의 긴장

침례교는 19세기 초 미국 전역에 퍼져 있었다. 북부에도, 남부에도, 서부 개척

지에도 침례교회들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같은 기본 신앙을 공유했다. 신자 

침례, 회중 정치, 성경 권위, 정교분리 ― 이러한 원리들은 모든 침례교인들이 

믿는 것이었다. 그러나 노예제 문제에서 그들은 갈라지기 시작했다. 북부 침례

교인들과 남부 침례교인들은 점점 더 다른 견해를 가지게 되었다.

북부 침례교인들의 견해

모든 북부 침례교인들이 즉각적인 노예제 폐지를 지지하지는 않았다. 일부

는 온건한 입장을 취하며 점진적 폐지를 선호했고, 노예 소유주들에게 보상을 

지급한 뒤 해방된 노예들을 아프리카로 이주시키는 식민화 계획을 지지했다.

그러나 1830년대와 1840년대에 점점 더 많은 북부 침례교인들이 노예제가 

죄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여러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

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들이니라. (마 7:12)

당신이 노예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람을 노예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시니라. (창 1:27)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흑인도 백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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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을 재산처럼 사고팔 수 있는가?

그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

자나 여자가 없나니 이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갈 3:28)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어떻게 주일에 같은 그리스도를 예

배하면서, 월요일에는 형제를 노예로 부릴 수 있는가?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냐? 곧 사악함의 결박을 풀어 주고 무거운 짐을 벗

겨 주며 압제당한 자들을 놓아주어 자유롭게 함으로 너희가 모든 멍에를 부수는 

것이 아니냐? (사 58:6)

하나님께서는 억압받는 자들을 해방시키라고 명령하셨다. 노예제는 억압의 

극치인 제도이다.

북부 침례교인들은 또한 노예제의 실제 잔혹함을 지적했다. 가족의 분리(어

머니와 자녀가 서로 다른 주인에게 팔림), 교육 금지(노예들에게 읽기를 가르

치는 것은 불법), 신체적 학대(채찍질, 고문), 성적 착취(여성 노예들에 대한 백

인 주인들의 강간).

일부 북부 침례교 목사들은 노예제 폐지를 적극적으로 설교했다. 그들은 노

예 소유가 죄라고 선언했고 침례교인들이 노예제 폐지 운동에 참여할 것을 촉

구했다. 일부는 ‘지하 철도’(도망친 노예들을 ‘자유 주’나 캐나다로 탈출시키

는 비밀 네트워크)에 참여하기도 했다.

남부 침례교인들의 견해

남부 침례교인들은 완전히 다른 견해를 가졌다. 그들 중 대부분은 노예제가 

죄가 아니라고 믿었고 그들도 성경을 인용했다.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 주인인 자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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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볼 때만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단일한 마음

으로 하라. (골 3:22)

바울은 노예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했다. 만약 노예제가 죄라면 

왜 바울은 노예들을 해방시키라고 말하지 않고 순종하라고 말했을까?

아브람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며 (창 15:6)

아브라함은 종들을 가졌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하셨다. 

노예 소유가 죄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실 수 있었을까?

구약의 율법이 노예제를 인정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출 21:1-11). 만약 하

나님께서 노예제를 완전히 반대하셨다면 왜 그것을 규제하는 법을 주셨겠느

냐고 반문했다.

예수님께서 노예제에 대해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점도 강조했다. 예수님

께서는 많은 것을 가르치셨지만 노예제 폐지를 명령하지는 않으셨다.

남부 침례교인들은 또한 노예제가 실제로 흑인들에게 유익하다고 주장했

다. 그들은 흑인들이 ‘열등한 인종’이며 백인의 보호와 지도가 필요하다고 믿

었다(이는 명백히 인종 차별적이고 비성경적인 견해이다). 그들은 노예제가 아

프리카의 ‘야만’에서 흑인들을 구출하여 ‘문명화’하고 복음을 들을 기회를 준

다고 말했다.

일부 남부 침례교 목사들은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지지했다. 그들

은 노예 집회를 열고 노예들에게 설교하고 노예들에게 침례를 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노예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고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고 천국

에서의 보상을 기대하라고 가르쳤다.

남부 침례교인들은 북부의 폐지론을 정치적 공격으로 보았다. 그들은 “북부 

사람들이 성경을 핑계로 우리의 생활 방식을 파괴하려 한다. 그들은 우리 경

제를 무너뜨리고, 우리 재산을 빼앗고,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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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 있다. 남부 침례교인들의 노예제 옹호는 잘

못되었다. 그들은 성경을 곡해했고 문화적 편견과 경제적 이익이 성경 해석을 

오염시키도록 허용했다.

성경은 노예제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성경은 타락한 세상에 노예제가 존재

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지침을 주었다. 

그러나 성경의 전반적인 메시지는 자유, 평등, 정의, 사랑이다. 

그런데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께서 계신 곳, 거기에는 해방의 자유가 있느

니라. (고후 3:17)

노예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을 재산으로 축소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레 19:18)는 명령을 정면으로 위

반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고 가족을 파괴하고 폭력과 

착취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남부 침례교인들은 훗날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그러나 1840년대에

는 그들 중 대부분이 자신들이 옳다고 확신했다.

1844년 - 선교사 임명 논쟁

긴장은 1840년대 초에 절정에 달했는데 촉발점은 선교사 임명 문제였다. 당

시 침례교인들은 선교 사업을 위해 협력하고 있었다. 1814년에 조직된 ‘삼년 

총회’(정식 명칭은 ‘미국 침례교인들의 외국 선교를 위한 총회’)가 해외 선교를 

담당했고 ‘국내 선교회’(1832년 설립)가 미국 내 선교와 교회 개척을 담당했

다. 

이 조직들은 남부와 북부 침례교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전국적 기구였다.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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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교회들과 북부 교회들이 모두 헌금을 보냈고 함께 선교사를 파송했으며 

함께 사역을 계획했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그러했다.

그러나 1840년대 초 노예제 논쟁이 이 협력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일부 북부 

침례교인들은 노예 소유자를 선교사로 임명하는 것에 반대하기 시작했다. 그

들은 “노예 소유가 죄라면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선교사로 보낼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남부 침례교인들은 이에 분노했다. 그들은 “노예 소유

는 죄가 아니다. 우리도 선교사가 될 권리가 있다. 북부 사람들이 정치적 견해

를 강요하려 한다.”고 말했다.

1844년, 조지아의 침례교회들이 행동에 나섰다. 의도적으로 그들은 노예를 

소유한 인물인 리브(James E. Reeve)를 선교사 후보로 지명했다. 조지아의 

침례교인들은 국내 선교회에 물었다. “당신들은 그를 임명하겠습니까, 아니면 

거부하겠습니까?”

이 일은 국내 선교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려는 의도를 가진 시험대였고, 

이로 인해 국내 선교회는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이사회는 남부 사람들

과 북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몇 달 동안 논쟁이 있었고 마침내 1844년 

말, 이사회는 결정을 내렸다. 이사회는 리브를 거부했다. 그 이유는 그가 노예

를 소유했기 때문이었다. 이사회는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는 노예 소유자를 선교사로 임명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노예제는 

북부 침례교인들 사이에서 점점 더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로 간주

되고 있습니다. 노예를 소유한 선교사를 임명하면 북부 교회들의 지지를 잃을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회의 통합을 유지하기 위해 노예 소유자를 임명하지 않

기로 결정했습니다.”

남부 침례교인들은 이 결정을 배신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북부가 우리를 

이등 시민으로 취급한다. 그들은 정치적 견해를 우리에게 강요한다. 우리는 더 

이상 그들과 협력할 수 없다.”고 말했다.

거의 동시에 유사한 사건이 외국 선교 이사회에서도 일어났다. 앨라배마 침

례교회들이 이사회에 편지를 보냈다. 그들은 명확한 답을 요구했다. 

“만약 노예를 소유한 사람이 선교사로 지원하면 당신들은 그를 다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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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과 똑같이 고려하겠습니까?”

외국 선교 이사회도 명확하게 답했다. 

“아니요. 우리는 노예 소유자를 선교사로 임명할 수 없습니다.”

남부 침례교인들에게 이러한 명확한 거부는 마지막 지푸라기였다. 그들은 

결론을 내렸다. “우리는 더 이상 북부와 함께 일할 수 없다. 우리 자신의 조직

이 필요하다.”

1845년 5월 - 어거스타 회의

1845년 봄, 남부 침례교 지도자들이 행동에 나섰다. 그들은 남부 전역의 침

례교회들에 초대장을 보냈다. 5월 8일 조지아의 어거스타에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니 대표들을 보내라는 내용이었다.

5월 8일, 293명의 대표들이 어거스타의 제일침례교회에 모였다. 그들은 버지

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앨라배마, 루이지애나, 그

리고 다른 남부 주들에서 왔는데 일부는 수백 마일을 여행했다.

회의는 엄숙했다. 모두가 이 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역사적 순간

임을 알았다. 침례교가 분열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존슨(William B. Johnson) 목사가 회의를 주재했는데 그는 사우스캐롤라

이나의 존경받는 침례교 지도자였다. 그는 개회 연설에서 상황을 설명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북부 형제들이 우리

를 동등하게 대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노예 소유를 죄로 선언했고, 

노예를 소유한 우리를 선교 사역에서 배제했습니다. 우리는 이 결정을 받아들

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교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조직이 필요

합니다.”

며칠 동안 대표들은 논의했다. 일부는 여전히 화해를 희망했다.

“분열을 피할 방법이 없을까? 북부와 대화를 계속할 수 없을까?”

그러나 대부분은 분열이 불가피하다고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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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대표들은 투표를 통해 압도적 다수가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로 결

정하면서 ‘남침례교 총회’가 공식적으로 탄생했다. 새로운 조직의 헌장이 채택

되었다. 그것은 남침례교 총회의 목적을 명시했다.

“남침례교 총회의 목적은 외국 선교, 국내 선교, 그리고 그 밖에 침례교 교단

의 이익을 증진하는 모든 사업을 위한 계획을 고안하고, 조직하고, 수행하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분열의 원인이 신학적 차이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남부와 북부 

침례교인들은 여전히 동일한 신앙 고백을 했다. 신자 침례, 침수례, 회중 정치, 

성경 권위, 정교분리 ― 이 모든 것을 양측 모두 동일하게 믿었다. 분열은 노예

제라는 사회적, 도덕적, 경제적 문제 때문이었다.

존슨이 남침례교 총회의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두 개의 선교 이사회가 

즉시 조직되었다. ‘외국 선교 이사회’는 버지니아의 리치몬드에 본부를 두었고 

‘국내 선교 이사회’는 앨라배마의 마리온에 본부를 두었다(후에 조지아 애틀

랜타로 이전). 회의가 끝날 무렵, 대표들은 성명을 발표하면서 분열이 ‘북부 형

조지아 주 어거스타의 랜드마크 침례교회. 과거 어거스타 제일침례교회로 남침례교 총회의 발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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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들의 행동’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침례교 

신앙에 충실하며, 복음 전파에 헌신한다고 강조했다. 

대표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침례교는 이제 북부 

침례교와 남부 침례교, 둘로 나뉘었다.

남침례교 총회 - 조직과 원칙

남침례교 총회가 어떻게 조직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는 침례교

의 회중 정치 원칙이 대규모 협력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었는지를 보여 주기 때

문이다.

회중 정치의 핵심 원칙

먼저, 침례교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을 기억해야 한다. 각 지역 교회는 자율적

이다. 각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완전한 교회이다. 어떤 외부 권위도 

— 주교도, 노회도, 총회도, 교단도 — 지역 교회를 통제할 수 없다.

이는 침례교가 처음부터 지켜온 원칙이다. 1525년 재침례교가 이 원칙을 주

장했고 1609년 스미스가 이를 실천했으며 1644년 런던 신앙 고백도 이를 명

시했다.

침례교는 이러한 점에서 다른 교파들과 분명히 구별된다. 침례교에서는 교

단(또는 총회, 협의회)이 지역 교회를 통제하지 않는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

는다.１

１. 이에 대해서는 한국의 많은 교단 구조와 상당히 다르다. 한국에서 교단은 종종 강력한 권한을 가

진다. 교단이 목사를 임명하고, 교회 정책을 결정하고, 심지어 교회를 폐쇄할 수도 있다. 목사들

은 교단에 소속되고, 교단의 결정에 복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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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침례교 총회의 본질

그렇다면 남침례교 총회는 무엇일까? 그것은 협력 기구이며 자발적 결사체

이다. 지역 교회들이 공동의 목적 — 특히 선교 — 을 위해 함께 일하기로 선택

한 조직이다. 남침례교 총회는 절대로 지역 교회를 지배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

은 권한이 없다.

1. 목사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이는 각 지역 교회의 권한이다.

2. 개교회 정책을 결정할 수 없다. 각 교회가 스스로 결정한다.

3. 예산을 강요할 수 없다. 각 교회가 자발적으로 헌금한다.

4. 교리를 강제할 수 없다. 각 교회가 스스로 신앙 고백을 채택한다.

5. 교회 회원을 받아들이거나 출교할 수 없다. 이는 각 회중의 권한이다.

6. 예배 방식을 지시할 수 없다. 각 교회가 스스로 예배를 계획한다.

그렇다면 남침례교 총회는 무엇을 하는가?

남침례교 총회가 하는 일

남침례교 총회는 개별 교회들이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일들을 협력하여 수행

한다.

첫째, 선교 사역. 이것이 남침례교 총회가 설립된 주된 이유였다. 개별 교회는 

외국에 선교사를 보내기 어렵다.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고 조직적 인프라가 필

요하며 장기적 지원이 요구된다. 그러나 수천 개의 교회가 함께 협력하면 가능

하다. 

남침례교 총회는 국제 선교 이사회(International Mission Board, IMB)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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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한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선교 조직 중 하나이다. 2020년대 현

재 약 3,600명의 선교사가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있다. 

또한 북미 선교 이사회(North American Mission Board, NAMB)가 미국

과 캐나다에서 교회 개척, 전도, 재난 구호 등을 담당한다.

둘째, 신학 교육. 남침례교 총회는 여섯 개의 신학교를 지원한다. 이 신학교

들은 목회자, 선교사, 교회 사역자들을 훈련한다. 개별 교회가 신학교를 운영

하기는 어렵지만 함께 협력하면 가능하다.

셋째, 출판 및 자료 제공. 남침례교 총회의 라이프웨이(LifeWay, 현재는 독

립 조직)는 성경 공부 자료, 교회 자원, 책들을 출판한다. 개별 교회들이 이러

한 자료를 만들기는 어렵다.

넷째, 윤리 및 종교의 자유 옹호. 남침례교 총회의 윤리 및 종교의 자유 위원

회는 공공 정책 문제에서 성경적 원칙을 대변한다.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생명 윤리를 옹호하며(낙태 반대 등) 정의를 추구한다.

다섯째, 재난 구호. 남침례교 재난 구호는 미국에서 가장 큰 자원봉사 재난 

구호 조직 중 하나이다. 허리케인, 홍수, 지진 등이 발생하면 수천 명의 자원봉

사자들이 동원되어 돕는다.

협력의 메커니즘

어떻게 이 협력이 작동할까? 지역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남침례교 총회에 헌

금을 보내는데, 이는 ‘협력 프로그램’이라고 불린다.

각 교회는 얼마를 보낼지 스스로 결정한다. 어떤 교회는 예산의 10%를 ‘협력 

프로그램’에 보내고, 어떤 교회는 20%를 보내며, 어떤 교회는 아무것도 보내

지 않는다. 그것은 각 교회의 선택이며 남침례교 총회는 강요할 수 없다.

이 헌금은 선교, 신학 교육, 그리고 다른 협력 사업에 사용된다. 각 교회는 

자기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403  제14장 ● 침례교 최대의 분열

목사 안수

침례교에서 목사 안수는 누가 하는가? 각 지역 교회가 한다. 교단이나 총회

가 하는 것이 아니다.２ 

전형적인 과정은 이렇다. 한 교회의 회원이 목회 소명을 느낀다. 그러면 교회

는 그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도록 돕는

다. 그가 훈련을 마치면 교회는 ‘안수 위원회’를 소집한다. 이 위원회는 보통 

그 교회의 목사와 집사들, 그리고 다른 침례교회들에서 초대된 목사들로 구성

된다. 위원회는 후보자를 심사한다. 그의 회심 경험, 부르심, 신학적 믿음, 성

품, 능력을 검토한다. 위원회가 만족하면 지역 교회 회중에게 추천하고 회중이 

투표하여 승인하면 안수식이 거행된다.

목사 안수는 교단이 하지 않고 지역 교회가 한다. 남침례교 총회는 목사를 

안수하지 않고 각 교회가 한다. 물론 남침례교 신학교들이 목회자를 훈련하

고 남침례교 총회가 신학적 기준을 권장하며 다른 교회들의 목사들이 안수 

과정에 참여한다. 그러나 최종 결정과 실행은 지역 교회에 속한다.

독립침례교회들

여기에서 강조할 만한 매우 중요한 점이 있다. 미국에는 남침례교 총회나 다

른 어떤 침례교 조직에도 가입하지 않은 독립침례교회들이 매우 많다.

침례교의 회중 정치 원칙에 따라 각 교회는 어떤 연합에 가입할지 스스로 결

２. 목사 안수에서 ‘안수’는 영어로 ordination이며, 직분에 대한 공식적인 임명과 위임을 뜻한다. 임

명식에서 흔히 머리에 손을 얹는 행위가 동반되지만, 이는 ‘손을 얹는 것’(laying on of hands)이

라는 상징적 의식일 뿐 임명 자체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안수’라는 말이 손

을 얹는 행위를 직접 연상하게 하다 보니, 임명과 손 얹음이 하나의 개념처럼 혼용되어 왔다. 그러

나 성경적, 신학적으로 볼 때 본질은 임명이며, 손 얹음은 그 임명을 표현하고 확인하는 수단적, 

상징적 행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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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어떤 교회는 남침례교 총회에 가입하고, 어떤 교회는 미국 침례교회들 

회의에 가입하고, 어떤 교회는 다른 침례교 협의회나 친교 단체에 가입한다. 그

러나 많은 교회들은 어떤 조직에도 가입하지 않고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된

다. 이러한 독립침례교회들은 “우리는 남침례교 총회나 다른 조직의 일부가 되

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결정한다. 

이는 그들의 권리이며 침례교 원칙에 완전히 부합한다.

독립침례교회들 중에는 작은 교회도 있지만 매우 큰 교회들도 많다. 미국에

서 가장 큰 침례교회들 가운데 일부는 독립교회이다. 수천 명, 심지어 만 명 이

상의 회원을 가진 교회들도 있다.

예를 들어, 텍사스 주 댈러스의 제일침례교회는 역사적으로 남침례교 총회 

소속이었지만 매우 강한 독립성을 유지한다. 애리조나 주 피닉스의 제일침례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일부 대형 교회들은 아예 소속 교단이 없다.

그렇다면 독립침례교회들은 선교를 어떻게 하는가? 그들은 자체적으로 선

교사를 파송하거나 독립 선교 단체들과 협력하거나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다

른 교회들과 임시로 협력한다. 그들은 자체 신학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목회자 후보들을 다양한 신학교들에 보낸다.３

이러한 형태는 침례교만의 아름다움을 보여 준다. 침례교는 획일적인 조직

이 아니다. 침례교는 다양하다. 어떤 교회는 큰 협력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고 어떤 교회는 소규모 협의회에 속하기를 원하며 어떤 교회는 완전히 독

립적으로 운영하기를 원한다. 모든 선택이 존중된다. 왜냐하면 각 교회가 자

율적이기 때문이다.

남침례교 총회의 신학과 특징

남침례교 총회는 분열의 산물이었지만 그들은 침례교의 핵심 신앙을 충실히 

유지해 왔다.

３. 16장은 독립침례교회가 생긴 배경과 목적 그리고 현황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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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자 침례와 침수례: 남침례교는 오직 회심한 신자들만 침례를 받을 수 있

다고 믿는다.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다. 침례는 침수(온몸을 물에 담그는 

방식)로 이루어져야 한다.

2. 회중 정치: 앞에서 설명한 대로 각 지역 교회는 자율적이다. 교회 회원들이 

모든 중요한 결정에 참여한다. 민주적 과정으로 목사를 선택하고 교회의 중

요 사안과 정책을 결정한다.

3. 성경의 권위: 남침례교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말씀이며 믿음과 

실천의 최고 권위라고 믿는다. 2000년에 개정된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는 이

렇게 말한다. “성경은 진리이며 오류가 없고 구원, 신앙, 그리고 기독교 생활에 

대한 확실하고 충분하며 권위 있는 계시이다.”

4. 정교분리: 남침례교는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정부는 

교회를 통제하거나 지원해서는 안 되고, 교회는 정부 권력을 추구하거나 사용

해서는 안 된다. 종교의 자유는 모든 사람의 권리이다.

5. 선교 열정: 남침례교는 처음부터 선교를 최우선 순위로 삼았다. 그들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

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

라, 하시니라. 아멘.”(마 28:19-20)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다. 모든 족속에

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아야 한다.

6. 보수적 신학: 남침례교는 대체로 복음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신학을 유지

했다. 그들은 성경의 영감, 예수님의 신성과 동정녀 탄생, 대속적 속죄, 육체적 

부활, 재림을 확고하게 믿는다.

노예제 정당화 - 어두운 그림자

남침례교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정직해야 한다. 남침례교가 노예제를 

옹호하면서 시작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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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침례교 설립자들은 노예제가 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일부는 더 나아가 

노예제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라고 말했다. 그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했고 

인종 차별적 편견을 신학적 언어로 포장했으며 경제적 이익을 하나님의 뜻이

라고 주장했다.

남침례교 목사들 중 일부는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행동 자체는 선한 일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노예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라. 너의 현재 상태를 받아들이라. 천국에서 보상을 기대하라.”고 가르

쳤다. 이러한 가르침은 복음을 왜곡하여 억압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과 다름

없었다.

남침례교는 남북 전쟁(1861-1865) 동안 남부 연합을 지지했는데 남부 연합

은 노예제를 보존하기 위해 싸웠다. 남침례교 목사들은 남부 군인들에게 설

교했고 전쟁을 ‘성스러운 대의’로 묘사했으며 하나님께서 남부를 승리로 이끄

실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쟁이 끝나고 노예제가 폐지된 후에도 남침례교는 인종 차별을 계속했다. 

흑인들은 남침례교회들에서 환영받지 못했고, 일부 교회는 흑인 회원을 별도

로 앉게 하는 방식으로만 참여를 허용했다. 결국 흑인들은 자신들만의 교회

를 세워야 했다.

20세기 중반 민권 운동 동안 많은 남침례교 지도자들은 인종 통합에 반대했

다. 그들은 인종 분리가 자연스럽고 심지어 성경적이라고 주장했고 일부는 민

권 운동을 공산주의 음모로 묘사했다.４

물론 모든 남침례교인들이 이러한 견해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일부 남침례

교인들은 양심을 따라 인종 정의를 옹호했으나 그들은 소수였고 종종 자기 

교회와 공동체로부터 비난받았다.

４. 민권 운동은 전체적으로는 흑인 교회 중심의 기독교적 평화 운동이었지만 그 내부에는 실제로 사

회주의적·급진적 성향의 인물들과 단체들도 존재했다. 루터 킹 자신은 공산주의를 거부했으나 

그의 측근 가운데 전(前) 공산당원들이 있었고 몇몇 민권 단체들은 좌파 이념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므로 남침례교 보수파의 “민권 운동이 좌파적이다.”라는 비판은 과장된 부분도 있었지만 완

전히 근거 없는 주장만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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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 역사적 회개

1995년, 남침례교 총회는 창립 150주년을 맞았다. 그 해는 이를 기념하면서 

축하하는 해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많은 남침례교 지도자들은 단순히 축하

만 할 수 없다고 느꼈다. 그들은 과거를 정직하게 직면해야 한다고 믿었고 노

예제 옹호라는 원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확신했다.

1995년 6월, 조지아 주의 애틀랜타에서 열린 남침례교 총회 연례회의에서 ‘인

종 화해에 관한 결의안’이라는 역사적인 결의안이 제출되었다. 이 결의안은 놀

랍도록 솔직했는데 그 이유는 남침례교의 죄를 명확히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인정하고 회개한다: 많은 남침례교인들이 우리 역사에서 인종 차별

과 노예제를 옹호하고 지속시켰으며… 우리의 선조들 중 일부가 노예제를 옹

호하고 변명했으며… 우리 교단의 많은 사람들이 20세기에 아프리카계 미국

인들을 억압하는 인종 차별을 지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한다: 우리 교단이 역사적으로 노예제와 체계적 인종 

차별에 대해 취한 입장과 행동들을….

우리는 용서를 구한다: 우리 아프리카계 미국인 형제자매들에게, 우리의 고

의적이고 무의식적인 인종 차별의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한다: 우리 자신의 인종 차별과 우리 교단의 창립이 노예제에 대

한 논쟁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결의안은 계속해서 구체적인 다짐들을 했다. 남침례교는 인종 화해를 위해 

일할 것이며 교회들이 인종적 편견 없이 다양한 민족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

도록 격려할 것이며 인종 차별에 반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결의안은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었고 수천 명의 대표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으며 많은 이들이 울었다. 그야말로 역사적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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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회개는 완벽하지 않았다. 말이 행동으로 완전히 이어지지는 않

았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남침례교는 인종 문제와 씨름하고 있다. 그러나 

1995년의 결의안은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그것은 과거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하며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한 출발점이었다.

미국 역사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이 결의안을 미국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

요한 공적 회개 중 하나로 평가한다. 대규모 교단이 자신의 역사적 죄를 이렇

게 명확하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사례는 드문 일이었다.

남침례교의 성장 - 역설적 번영

역설적으로 남침례교 총회는 그 어두운 시작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가장 

큰 기독교 교단으로 성장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남침례교의 인종 차별 회개 사건을 다룬 <크리스처니티 투데이> 1995년 8월 14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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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지리적 위치. 남침례교는 남부에 집중되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

에 남부는 인구가 빠르게 성장했다. 남침례교는 이 성장의 혜택을 받았다.

둘째, 농촌과 소도시 중심. 남침례교는 농촌 지역과 작은 마을에서 특히 강

했다. 남부는 북부보다 덜 도시화되었고 농촌 인구가 많았다. 남침례교의 단

순한 구조와 회중 정치는 이러한 환경에 잘 어울렸다.

셋째, 선교 열정. 남침례교는 교회 개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새로운 정착

지가 생기면 남침례교 목사가 곧 나타나 교회를 세웠다. 남침례교는 또한 해

외 선교에도 헌신했다. 그들은 수천 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로 파송했다.

넷째, 신학교 시스템. 남침례교는 강력한 신학교 시스템을 개발했다. 여섯 개

의 주요 신학교들이 매년 수천 명의 목회자, 선교사, 사역자들을 훈련시켰다. 

이 시스템은 지속적인 지도자 공급을 가능하게 했다.

다섯째, 협력 프로그램. 남침례교는 효율적인 재정 시스템을 개발했다.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수만 개의 교회들이 자원을 모아 대규모 선교 사업을 수행

할 수 있었다.

여섯째, 보수적 신학. 20세기에 많은 주류 교파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

들이면서 회원이 감소했으나 남침례교는 보수적 신학을 유지했고 복음주의 

신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었다.

일곱째, 문화적 적합성. 남침례교는 남부 문화와 잘 맞았다. 그들의 예배 스

타일, 설교 방식, 공동체 중심성이 남부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웠다.

결과적으로 남침례교 총회는 거대한 교단이 되었다. 오늘날(2020년대 기

준): 약 1,300만 명의 침례받은 회원, 약 47,000개 이상의 교회, 세계 최대의 개

신교 선교 조직 중 하나 (약 3,600명의 해외 선교사), 연간 예산 수억 달러 등.

이는 분명 놀라운 성장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현상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성장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때

로는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도 작용한다. 그리고 남침례교의 경우 그

들의 초기 역사에 있는 노예제 옹호라는 깊은 죄는 아무리 큰 성장으로도 정

당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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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침례교 - 다른 길

남침례교가 남부에서 성장하는 동안 북부 침례교도 계속 발전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 1845년 분열 후, 북부 침례교인들은 여러 선

교 단체들을 통해 계속 협력을 이어 갔으나 남부와 같은 포괄적인 총회 구조

는 없었다. 각 선교 단체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

20세기 초, 북부 침례교인들은 보다 통합된 구조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1907년, 그들은 ‘북침례교 총회’를 조직했고 그것은 1950년, 이름을 ‘미국 침

례교 총회’(American Baptist Convention)로 바꾸었는데 그 이유는 교단이 

더 이상 지리적으로 ‘북부’에 국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회들이 서부는 물

론 일부 남부 주에도 있었다.

그리고 1972년, 그것은 이름은 다시 ‘미국 침례교회들’(American Baptist 

Churches USA, 약칭 ABC-USA)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미국 침례교회들’(ABC-USA)은 남침례교단보다 규모가 작고 약 120만 명

의 회원과 약 5,000개의 교회가 소속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영향력 

있는 교단이다.

‘미국 침례교회들’은 일반적으로 남침례교보다 더 진보적이지만 그들도 침

례교의 핵심 원칙들 — 신자 침례, 회중 정치, 성경 권위 — 을 유지한다.

다른 침례교 그룹들

남침례교 총회와 ABC-USA가 가장 큰 침례교 조직이지만 미국에는 다른 

많은 침례교 그룹들도 있다. 또 앞에서 강조했듯이, 어떤 조직에도 속하지 않

은 수많은 독립침례교회들이 있다. 이들은 완전히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스스

로를 단순히 ‘침례교회’라고 부른다.

이러한 다양성은 침례교의 회중 정치 원칙을 반영한다. 획일성을 강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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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권위가 없기 때문에 각 교회와 각 지역 협의회는 자기 방식대로 조직할 

수 있다.

분열의 교훈

1845년 분열은 침례교 역사에서 가장 아픈 사건 중 하나이다. 이 사건은 무

엇을 가르쳐 주는가?

첫째, 교회도 시대의 죄에 물들 수 있다.

남침례교가 노예제를 옹호했던 이유는 성경보다 당시의 문화와 경제적 이익

을 더 우선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회적 편견이 성경 해석을 왜곡하도록 허용

했다. 이는 모든 시대의 교회에 주는 경고이다. 우리 역시 문화의 압력에 눈이 

멀 수 있기에 언제나 성경의 빛으로 스스로를 점검해야 한다.

둘째, 정직한 회개는 가능하며 반드시 필요하다.

남침례교가 1995년에 공개적으로 회개한 일은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 “과거

는 과거일 뿐이다.”라는 반발도 있었지만, 진정한 치유는 솔직한 인정에서 시

작된다. 과거의 죄를 직면하지 않으면 그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는다.

셋째, 성경적 원칙은 어떤 이유로도 타협될 수 없다.

노예제는 명백하게 비성경적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소유물

처럼 취급하는 것은 죄이다. 경제적 이익이나 사회적 압력이 아무리 크더라도, 

성경의 진리는 결코 타협될 수 없다.

넷째, 분열은 언제나 비극이다. 

1845년의 분열은 피할 수 있었을까? 만일 남부 침례교인들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노예제가 죄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면, 그 분열은 일어나지 않

았을 것이다. 교회의 분열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을 상하게 한다.

다섯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조차 사용하실 수 있다.

남침례교는 잘못된 이유로 독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교 열정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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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셨다. 수백만 명이 복음을 들었고 수천 개의 교회가 세워졌으며 복음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이 선한 영향은 남침례교의 죄를 덮을 수는 없지만, 하

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실패보다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준다.

결론 - 분열을 넘어

1845년 5월 조지아의 어거스타에서 시작된 분열은 180년이 지난 오늘날까

지도 이어지고 있다. 남침례교 총회(SBC)와 북침례교 총회에서 나온 ‘미국 침

례교회들’(ABC-USA)은 여전히 별개의 조직으로 존재한다. 역사 속에서 몇 

차례 재결합 논의가 있었지만 실제 통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분열이 곧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남부와 북부의 침례교인들은 

여전히 많은 것을 공유한다. 그들은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그리스도를 예배

하며, 같은 침례교 원리들을 실천한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 재난 구호, 종교의 자유 옹호, 신학적 대화 등에서는 두 진영이 함께 일

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지역 교회 차원에서는 관계가 훨씬 더 따뜻하다. 목사들은 서로의 교회

를 방문하고 지역 사역을 함께 진행하며 성도들은 서로를 형제자매로 받아들

인다. 조직은 나뉘어 있어도 믿음의 공동체는 계속 연결되어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진정한 통일은 조직적 통일이 아니라 영적 통일이라

는 사실이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 

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고전 12:12-13)

교단이 다르고 전통이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이다.

침례교의 회중 정치 원칙은 이러한 다양성을 허용한다. 모든 침례교회가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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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을 필요는 없고 모든 침례교인이 모든 문제에서 동일한 견해를 가질 필요도 

없다. 우리는 핵심 진리 — 성경의 권위, 그리스도의 구원, 신자 침례, 교회의 

자율성 — 에서는 하나이고 그 밖의 문제들에서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화평의 매는 띠로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엡 4:3)

우리가 조직적 통합을 이루지 못할 수는 있지만 성령님 안에서의 하나 됨은 

반드시 추구해야 한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함께 그리스도를 섬

길 수 있다.

1845년의 분열은 분명 비극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치유하시고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며, 결국 화해로 인도하신다. 우리의 사명은 과거의 잘못

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현재의 연합을 추구하며, 미래의 더 큰 화해를 위해 일

하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

리 벽을 허무시고 (엡 2:14)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 우리의 책임은 그분이 이루신 

하나 됨을 지키고 드러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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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교 최대의 분열이 남긴 
핵심 질문 일곱 가지

1.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의 역사적 죄를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는가?

불편한 과거라도 외면하지 않고, 공동체가 저지른 죄를 겸손하게 인정하며 신실하

게 직면할 용기가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2. 나는 경제적 이익이나 문화적 압력 때문에 성경을 왜곡할 위험이 없는가?

내가 손해를 보게 될 때에도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붙잡고, 편의나 압력 때문에 말씀

을 재해석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

3. 나는 ‘정치가 아니라 영혼 구원’이라는 핑계로 도덕적 악에 침묵하지는 않는가?

사회적, 도덕적 악을 단순히 ‘정치적 문제’로 돌리며 회피하지 않고, 진리의 관점에

서 분명히 말할 신실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4. 나는 형제자매와의 분열을 최소화하려는 신실함을 지니고 있는가?

원칙을 지키되 상대를 존중하며, 가능하다면 분열을 피하고 화해의 길을 찾으려는 

성숙한 신실함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5. 나는 해석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핵심 진리를 지킬 수 있는가?

사소한 차이를 이유로 극단으로 치닫지 않고, 다양성 안에서 성경의 본질적 진리를 

온전히 고수할 균형 잡힌 신실함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6. 나는 과거의 죄를 회개해야 할 때 실제로 회개할 용기가 있는가?

말뿐인 유감이 아니라 행동과 결단으로 드러나는 회개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

아봐야 한다.

7. 나는 우리의 불신실함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가?

사람의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나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서 일하신다는 소망의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Check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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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뻗어나간 침례교

선교 확장과 영적 부흥 

Chapter 15

AD  1870-현재

19세기가 끝날 무렵 침례교는 더 이상 영국과 미국의 변두리 흐름이 아니었

다. 윌리엄 케리와 아도니람 저드슨이 뿌려 놓은 씨앗이 아시아, 아프리카, 남

미, 태평양 섬들에서 자라나기 시작했다. 1900년 당시 약 500만 명에 불과하

던 침례교인이 100년 만에 1억 명을 넘어섰다. 박해받던 소수 운동이 어떻게 세

계 복음주의의 핵심 세력이 되었을까?

그러나 여기에는 기쁜 이야기만 있지는 않다. 서구 제국주의의 그늘 아래 들

어간 선교, 서양 문화를 곧 기독교 문명으로 여겼던 태도, 양적 성장에 집착하

며 얕은 회심을 양산한 부흥 운동의 그림자도 있었다. 20세기 침례교의 세계 

확장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할 빛과 

어둠을 함께 품고 있다.

이 장에서는 침례교가 어떻게 대륙을 넘어 퍼져 나갔는지, 어떻게 복음주의 

운동의 심장부가 되었는지 살펴보면서, 그 과정에서 어떤 신학적 선택과 실천

이 있었는지, 또 어떤 실패와 교훈을 남겼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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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선구자들 - 선교의 씨앗들

20세기 침례교의 세계 선교는 19세기에 뿌려진 씨앗에서 자라난 열매였다. 

몇몇 선구자들이 길을 열었고 그들의 헌신이 후대 선교의 토대가 되었다.

윌리엄 케리(William Carey, 1761-1834)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케리는 영국 침례교 선

교사였다. 그는 1793년에 인도로 떠났지만 당시 영국 동

인도 회사는 선교사들을 반가워하지 않았다. 선교 활동

이 무역에 방해가 되리라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케리는 덴마크령 세람포르로 가서 사역을 시작했다.

케리는 41년 동안 인도에서 사역하며 단 한 차례도 영

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성경을 여러 인도 언어로 

번역하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했다. 또한 사회 개

혁에도 헌신하여 ‘사티’(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산 채로 태우는 힌두 관습)를 

반대하는 운동을 펼쳤고 결국 영국 정부가 이 관습을 금지하도록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케리의 삶은 선교가 가능할 뿐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그의 사역은 수백 명의 선교사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었다.

아도니람 저드슨(Adoniram Judson, 1788-1850)

저드슨은 원래 미국 회중교회 선교사였으나 1812년 인도로 향하는 배 안에

서 아내 앤과 함께 성경을 연구하다가 침례 신학을 받아들였다. 인도에 도착

한 직후 두 사람은 윌리엄 케리에게서 신자 침례를 받고 침례교인이 되었다.

그러자 그들을 파송한 회중교회 선교회가 더 이상 그들을 지원하지 않는 문

제가 생겼다. 저드슨 부부는 미국 침례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우리는 이제 침례교인입니다. 우리를 후원해 주시겠습니까?”

윌리엄 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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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침례교는 기꺼이 응답했다. 1814년 그들은 ‘삼년 총회’를 조직해 저드

슨 부부를 공식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미국 침례교 해외 선교의 시작이었

다.

저드슨의 버마(현 미얀마) 사역은 극도로 어려웠다. 언어를 익히는 데만 수

년, 첫 회심자가 나오기까지 6년이 걸렸다. 버마-영국 전쟁 중에는 투옥되어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그의 아내 앤은 1826년 열병으로 죽었고 두 번째 아내

도 일찍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저드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버마어 성경 전체를 번역

했고 버마어-영어 사전을 만들었으며 교회들을 개척했다. 그가 생을 마쳤던 

1850년 당시에 버마에는 약 100개의 교회와 7,000명의 침례교인이 있었다.

저드슨의 이야기는 미국 전역에 퍼져 젊은이들이 선교에 헌신하도록 불을 지

폈다.

로티 문(Lottie Moon, 1840-1912)

로티 문은 중국 선교사였다. 그녀는 버지니아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그 

시대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대학 교육을 받았고 1873년에 남침례교 선교사로 

중국에 갔다.

당시 여성 선교사들에게 기대되던 역할은 교육과 의료였지만 로티 문은 더 

넓은 사역을 감당했다. 그녀는 직접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중국인 

지도자들을 훈련했다. 그리고 중국 문화를 깊이 존중하며 그들 속으로 들어

갔다. 중국옷을 입고, 중국 음식을 먹고, 중국어를 유려하게 사용했다.

또한 그녀는 미국의 침례교 여성들에게 편지를 보내 선교의 필요를 호소했

다. 그녀의 글은 선교의 현실을 생생하게 알려 주었고 기도와 헌신 헌금을 크

게 일으켰다.

1912년 크리스마스이브에 로티 문은 중국에서 생을 마쳤다. 기근 중 중국인

들에게 자신의 음식을 나누어 주다가 영양실조에 빠져 세상을 떠났는데 그녀

의 마지막 체중은 약 23kg에 불과했다.

그녀의 희생은 미국 침례교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1918년 남침례교 여성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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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그녀의 이름을 딴 ‘로티 문 크리스마스 헌금’을 시작했고 이 헌금은 지

금도 매년 수천만 달러가 모여 전 세계 선교를 지원하고 있다.

20세기 초 - 선교의 황금기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는 개신교 선교의 ‘황금기’로 불린다. 수천 명의 선교

사들이 전 세계로 나아갔다. 침례교는 이 운동의 선봉에 섰다.

왜 이 시기에 선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을까? 여러 요인이 있었다.

첫째, 교통과 통신의 발달

증기선이 대양 횡단을 더 빠르고 안전하게 만들었고 전신이 본국과의 통신

을 가능하게 했으며 철도가 내륙 지역으로의 접근을 열었다.

둘째, 서구 제국주의

유럽 국가들과 미국이 아시아, 아프리카, 태평양에 식민지를 건설하거나 영

향력을 확대했다. 이러한 식민 지배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 선교사들

에게 접근 기회를 제공했다. 선교사들은 종종 제국주의 확장의 뒤를 따랐다.

셋째, 부흥 운동의 영향

19세기 후반 미국과 영국에서 여러 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이 운동들은 선교 

열정을 불러일으켰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 세계를 이 세대에서 복음화하

자.”라는 슬로건과 함께 헌신했다.

넷째, 교회의 재정적 여유

미국과 영국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교회들도 재정적 여유를 가지게 되었고 선

교사들을 파송하며 지원할 수 있었다.

다섯째, 침례교의 조직적 성숙

침례교는 19세기 동안 선교를 위한 효과적인 조직들을 발전시켰다. 남침례

교의 외국 선교 이사회(1845년 설립, 후에 국제 선교 이사회 IMB로 개칭)와 북

부 침례교의 해외 선교회가 수백 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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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 세계침례교연맹의 탄생

침례교가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 연결과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각 나라의 침례교인들이 서로를 알고 경험을 공유하며 함께 일할 방법

이 필요했다.

1905년 7월, 런던에서 역사적인 모임이 열렸다. 23개국에서 약 3,000명의 

대표들이 모였고 그들은 ‘세계침례교연맹’(Baptist World Alliance, BWA)

을 조직했다. 개회식은 런던의 유명한 메트로폴리탄 태버내클(Metropolitan 

Tabernacle)에서 열렸는데 이 교회는 스펄전(Charles Spurgeon, 1834-

1892)이 목회했던 곳이었다. 스펄전은 19세기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침례교 

목사였을 뿐만 아니라 죽은 지 13년이 지난 그 시점까지도 그의 영향력은 여전

히 강력했다.

영국의 저명한 침례교 목사였던 맥클라렌(Alexander Maclaren, 1826-

1910)이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그는 개회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교단을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위계 구조를 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 지역 교회의 자율성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전 세계 침례교인들이 서로를 알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일할 수 있는 

친교의 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세계침례교연맹의 목적은 명확했다.

첫째, 친교(fellowship). 세계 각국의 침례교인들을 연결하고 서로를 알게 

한다.

둘째, 증언(witness). 침례교의 원칙들 — 성경 권위, 신자 침례, 회중 정치, 

정교분리 — 을 세계에 증언한다.

셋째, 협력(cooperation). 선교, 교육, 출판, 재난 구호 등에서 협력한다.

넷째, 옹호(advocacy). 종교의 자유와 인권을 옹호한다. 박해받는 침례교인

들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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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침례교연맹은 5년마다 세계 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회들은 

필라델피아(1911), 스톡홀름(1923), 토론토(1928), 베를린(1934), 애틀랜타

(1939) 등 전 세계에서 열렸다.

세계침례교연맹은 침례교가 진정으로 세계적 운동이 되었음을 상징했다. 침

례교는 더 이상 영국이나 미국만의 것이 아니었다. 침례교는 모든 대륙, 모든 

인종, 모든 언어의 사람들을 포함했다.

중요한 점은 세계침례교연맹이 교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연합체 또

는 친교 단체이다. 각 국가의 침례교 조직들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남아 있고 

세계침례교연맹은 그들에게 명령할 수 없다. 그것은 단지 연결하고 격려하고 

협력을 촉진할 뿐이다.

오늘날 세계침례교연맹은 120개 이상의 국가에서 240개 이상의 침례교 단체

를 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약 5천만 명 이상의 침례교인들을 대

표한다(물론 많은 침례교인들과 교회들이 세계침례교연맹에 가입하지 않은 

채 독립적인 상태로 있다).

지역별 확산 - 침례교가 뿌리내린 곳들

20세기 동안 침례교는 전 세계 거의 모든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각 지역의 이

야기를 간략히 살펴보겠다.

아시아

아시아는 침례교 선교의 최전선이었다. 인도는 윌리엄 케리 덕분에 침례교가 

가장 먼저 뿌리내린 곳이었다. 20세기 초까지 인도에는 수백 개의 침례교회와 

수만 명의 침례교인이 있었다. 침례교 선교사들은 학교, 병원, 고아원을 운영

했다. 그들은 또한 카스트 제도에 반대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옹호했다.

버마(미얀마)는 아도니람 저드슨의 사역지였다. 버마 침례교는 특히 소수 민

족들 사이에서 강했다. 카렌 족, 친 족, 카친 족 사이에서 침례교가 빠르게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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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했다. 오늘날 미얀마는 침례교인 비율이 가장 높은 아시아 국가 중 하나이

다.

중국에서는 침례교 선교가 19세기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로티 문과 다른 선

교사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운영했다. 20세기 초 중국 

침례교는 빠르게 성장했으나 1949년 공산당이 집권한 후 모든 외국 선교사

들이 추방되었고 교회들이 심한 박해를 받았다. 많은 침례교 지도자들이 투옥

되거나 순교했지만 교회는 살아남았다. 지하 교회로 계속 모였고 신앙을 지켰

다. 1970년대 말 중국이 개방되기 시작했을 때 침례교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한국에 침례교가 들어온 것은 1889년경이다. 초기에는 장로교와 감리교가 

더 강했지만, 침례교도 착실히 성장했다. 20세기 후반 한국 침례교는 빠르게 

확장되었다. 특히 한국 침례교는 선교 열정으로 유명해졌다. 한국 침례교 선

교사들이 세계 곳곳으로 나가고 있다.

일본에서 침례교 선교는 1873년 시작되었다. 일본의 강한 전통 문화와 종교

(신토, 불교) 때문에 선교가 어려웠으나 침례교는 꾸준히 성장했다. 특히 2차 

세계 대전 후 미국 선교사들이 대거 일본으로 갔고 여러 교회들이 개척되었다.

필리핀에서는 20세기 초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게 되면서 침례교 선교사들

이 들어왔다. 필리핀은 카톨릭이 지배적인 나라였지만 침례교와 다른 개신교

들이 성장했다.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20세기 동안 가장 극적인 기독교 성장을 경험한 대륙이었다. 

1900년 아프리카 인구의 약 10%만이 기독교인이었으나 2000년이 되자 약 

50%가 기독교인이었다. 침례교는 이 성장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침례교 공동체를 가진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 19세기 말 미국 남침례교 선교사들이 나이지리아에 왔고 교회들을 개

척했다. 20세기 동안 나이지리아 침례교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으며 오늘날 나

이지리아 침례교 총회는 수백만 회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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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 민주 공화국에서도 침례교가 크게 성장했다. 영국 침례교 선교사들이 

19세기 말 콩고에 들어왔고 여러 부족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교회를 세웠다. 

콩고 침례교 공동체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침례교 조직 중 하나가 되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전역에서 

침례교가 성장했다. 침례교는 교육과 의료 사역을 통해 아프리카 사회에 큰 

기여를 했고 많은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침례교 학교에서 교육받았다.

남미

남미는 전통적으로 카톨릭이 지배적인 대륙이었으나 20세기에 개신교 특히 

침례교가 빠르게 성장했다.

브라질은 남미에서 가장 큰 침례교 공동체를 가진 나라이다. 미국 남침례교 

선교사들이 1881년 브라질에 왔다. 초기에는 침례교의 성장이 느렸지만 20세

기 중반부터 급속히 확장되었다. 오늘날 브라질 침례교 총회는 약 100만 명 

이상의 회원과 수천 개의 교회를 가지고 있다.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등에서도 침례교가 성장했다. 남미 침례

교는 회중 정치와 성경 중심 교리로 인해 매력적이었고 또한 침례교는 카톨릭

의 성직주의와 전통주의에 대한 대안을 제공했다.

유럽

유럽에서 침례교는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영국은 침례

교의 고향 중 하나였고 20세기에도 강력한 침례교 공동체가 있었다. 찰스 스

펄전의 유산이 계속 영향을 미쳤다.

독일에서는 침례교가 19세기 중반부터 성장했으나 나치 시대(1933-1945)에 

심한 어려움을 겪었다. 침례교는 국교를 거부하고 정교분리를 주장했기 때문

에 나치로부터 의심을 받았다. 일부 침례교인들이 나치에 저항했고 일부는 순

교했다.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 동유럽에서 침례교가 19

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성장했다. 그러나 그들은 공산주의 시대(1917-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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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심한 박해를 받았다. 공산주의 정부들은 종교를 억압했고 침례교는 특히 

의심을 받았다(미국과의 연결 때문에). 많은 침례교 목사들과 지도자들이 투

옥되고 고문받다가 순교했다.

그러나 교회는 살아남았다. 비밀리에 모였고 신앙을 지켰으며 다음 세대에

게 전했다. 1989-1991년 공산주의가 붕괴된 후 동유럽 침례교회들이 다시 공

개적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많은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졌고 신학교들이 

재개되었다.

1920-1930년대 - 근본주의와 현대주의 논쟁

20세기 초, 미국과 유럽의 개신교는 심각한 신학적 논쟁에 휘말렸다. 흔히 

‘근본주의-현대주의 논쟁’이라 불리는 이 갈등은 단순한 학문적 토론이 아니

라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성경의 권위를 둘러싼 전면적인 충돌이었다. 이 논쟁

은 교회들을 분열시켰고 교단들을 흔들었으며 이후 미국 개신교의 신학적·제

도적 방향을 결정하는 역사적 분수령이 되었다.

논쟁의 한 축인 현대주의(또는 자유주의)는 19세기 유럽에서 발전한 신학적 

흐름이었다. 계몽주의, 합리주의, 과학주의, 그리고 독일 고등 비평의 영향을 

받은 현대주의자들은 전통적 기독교 교리를 현대 사상에 맞추어 재해석하려 

했다.１

 그들은 성경을 초자연적 계시의 책으로 보기보다, 인간의 종교적 경험과 신

앙 공동체의 역사적 산물로 이해했다.

１. 독일 자유주의 고등 비평은 18세기 계몽주의 이성주의에서 출발하여 19세기 후반에 정점을 찍었

으며,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인간 종교 문서로 취급함으로써 성경의 영감, 초자연적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체계적으로 해체했다. 이 사상은 20세기 초 독일 유학을 다녀온 학자들

을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었고, 프린스턴을 포함한 여러 신학교와 교단 안에 자유주의 신학을 확

산시키는 결정적 뿌리가 되었다. 그 결과 성경의 무오성과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수호하려는 반

작용으로 근본주의 운동이 일어나, 자유주의 신학에 맞서 신앙의 본질을 지키려는 투쟁이 본격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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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주의자들의 핵심 주장은 대체로 다음과 같았다.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으나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며, 오류와 모순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둘째, 처녀 탄생, 기적, 육체적 부활 같은 초자연적 사건들은 문자적으로 믿

을 필요가 없고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셋째, 예수님은 위대한 종교적 인물이자 도덕적 교사일 수는 있으나, 반드시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존재일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넷째, 기독교의 본질은 교리적 진술보다 사랑, 정의, 사회 개혁 같은 윤리적 

실천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한 것이 근본주의(Fundamentalism)였다. 근본

주의는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 낸 운동이 아니라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방어하

려는 신앙적 저항이었다. 그 신학적 토대는 이미 19세기 말부터 이어진 ‘나이아

가라 성경 사경회’(Niagara Bible Conference)에서 형성되고 있었다. 이 사경

회는 성경의 문자적 영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몸의 부활, 재림, 그리

고 복음 전도의 긴급성을 강하게 강조했다. 이는 자유주의 신학이 약화시키려 

했던 초자연적 기독교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근본주의’라는 명칭은 1910년부터 1915년 사이에 출판된 소책자 시리즈 

「근본 교리들」(The Fundamentals)에서 유래했다. 이 시리즈는 미국 전역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지도자들에게 배포되며,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들을 

명확히 정리하고 옹호했다. 

근본주의자들이 방어한 ‘근본’ 교리들은 대체로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된

다.

첫째, 성경의 무오성 ― 성경은 원래 원본에서 오류가 없다.

둘째, 예수님의 처녀 탄생

셋째, 예수님의 대속의 속죄 ―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해 죽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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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예수님의 몸의 부활

다섯째, 예수님의 재림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이 논쟁은 신학적 차원을 넘어 교단 정치와 제도 문

제로 확산되었다. 장로교, 감리교, 회중교회, 침례교 등 거의 모든 주요 교단이 

이 갈등의 영향을 받았다. 이 시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프린스턴 신학

교의 신학자 그레셤 메이첸(Gresham Machen, 1881-1937)이다. 그는 1923

년 「기독교와 자유주의」를 출간하여,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의 한 형태가 아

니라 기독교와 전혀 다른 종교라고 단언했다. 그의 주장은 논쟁의 본질을 분

명히 했다. 문제는 표현 방식이나 강조점의 차이가 아니라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 자체가 다르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교단 내부에서의 신학적 투쟁은 점차 한계를 드러냈다. 자유주의 신

학은 교단 지도부와 신학교를 장악

해 갔고, 언론과 학계는 근본주의를 

반지성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운동으

로 묘사했다. 특히 1925년의 스코프

스 재판(The Scopes Trial)２ 이후, 

근본주의는 대중문화 속에서 조롱

의 대상이 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근

본주의자들은 교단 내부 개혁보다는 

분리와 독립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교단과 교회들이 등장했다. 장로교 진영에서는 메이첸

과 뜻을 같이한 이들이 기존 교단을 떠나 성경 장로교회(Bible Presbyterian 

Church)를 형성했다. 이들은 성경의 무오성과 개혁주의 신학을 유지하면서

２. 1925년 테네시 주 데이턴에서 열린 스코프스 재판은 공립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친 것이 위법인

지를 다룬 상징적 사건이었다. 재판은 법적으로는 유죄 판결로 끝났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근본

주의가 반지성적 신앙으로 조롱받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은 근본주의-현대주의 논쟁을 미국 

사회 전체로 확산시켰다.

스코프스 재판에서 각각 진화론과 창조론 진영

을 대변한 법조인 대로우(왼쪽)와 브라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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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유주의와 타협하지 않는 교회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감리교 진영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나, 자유주의 신학과 제도적 변화를 거부한 이들이 성경 

감리교회(Bible Methodist Church)를 조직했다. 이 교회들은 감리교의 경건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강조했다.

이러한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인물이 밥 존스 시니어(Bob Jones 

Sr., 1883-1968)이다. 그는 원래 감리교 목사였으나 감리교가 자유주의 신학

과 제도적 타협을 받아들이자 교단을 떠났다. 그는 독립 사역의 길을 걸었고, 

성경의 무오성과 근본주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교육 기관으로 밥 존스 대학

(Bob Jones University)을 설립했다. 이는 근본주의 운동이 교단 중심에서 

독립교회와 독립 교육 기관 중심으로 이동했음을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였다.

1920-1930년대의 근본주의-현대주의 논쟁은 단순한 과거의 신학 분쟁이 

아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무엇인가, 성경이 어떤 권위를 가지는가, 그리고 교

회가 어디까지 타협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다. 이 시기를 거치

며 미국 개신교는 명확히 갈라졌고, 오늘날 보수 복음주의, 독립침례교, 근본

주의 전통의 신학적·제도적 토대가 형성되었다. 이 논쟁은 지금도 교회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되돌아보아야 할 중요한 교훈으로 남아 있다.

침례교의 관점에서 볼 때, 1920-1930년대의 근본주의-현대주의 논쟁은 단

순한 신학 논쟁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과 신자의 양심의 문제였다. 침례교는 전

통적으로 성경의 절대적 권위, 각 신자의 하나님 앞에서의 직접적 책임, 그리고 

교회의 자치를 핵심 원리로 삼아 왔다. 이러한 침례교적 원리는 자유주의 신학

이 성경의 권위를 상대화하고 교단 조직과 신학교를 통해 신앙을 획일화하려 

할 때, 더욱 분명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근본주의자들이 강조한 성경의 무오성, 그리스도의 대속의 속죄, 몸의 부활

과 재림은 침례교 신앙의 부수적 교리가 아니라 복음 그 자체에 속한 본질적 

문제였다. 침례교 입장에서 자유주의 신학은 단순히 해석의 다양성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객관적 내용과 구원의 기초를 허물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

다. 따라서 이 논쟁에서 중립은 불가능했으며 침례교는 본질적으로 성경 편에 

설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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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이 논쟁은 침례교의 교회 자치와 분리의 원리를 역사적으로 확인시켜 

주었다. 많은 교단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제도적으로 수용하면서도 ‘통합’과 

‘포용’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침례교는 전통적으로 진리와 타협한 제도적 일

치는 참된 일치가 아니라고 여겼다. 이 때문에 다수의 침례교회와 침례교 지도

자들은 교단 중심의 개혁보다 지역 교회와 독립 사역을 통해 성경적 신앙을 지

키는 길을 선택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독립침례교회(Independent Baptist 

Churches)가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이 교회들은 교단 구조로부터 분리되어 

각 지역 교회의 자치를 분명히 하면서 성경의 무오성과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 독립침례교회는 제도적 통합보다 성경적 충성과 

책임 있는 자율성을 선택한 침례교적 결단의 산물이었다.

결과적으로 침례교 관점에서 이 시기는 교훈과 경고를 동시에 남겼다. 근본

주의는 성경의 권위와 복음의 객관적 진리를 지켜 낸 신앙적 투쟁이었지만 논

쟁 과정에서 때로는 지나친 방어적 태도와 문화적 고립이 나타난 것도 사실이

다. 침례교는 성경적 분리를 강조하면서도 그것이 사람에 대한 정죄나 불필요

한 적대감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한다.

결국 근본주의-현대주의 논쟁은 침례교에게 분명한 질문을 던진다. 교회는 

시대에 적응해야 하는가, 아니면 성경 계시에 충성해야 하는가? 침례교의 역사

적 대답은 분명하다. 교회는 문화와 대화할 수 있지만 성경의 권위와 복음의 

본질을 희생시키며 타협할 수는 없다. 이 원리는 20세기 초의 논쟁 속에서 더

욱 선명해졌고 오늘날에도 침례교 신앙과 사역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남아 있

다.

북부 침례교의 분열

이러한 시기를 거치며 북부 침례교(현재의 ABC-USA)는 특히 심하게 분열

되었다. 북부 침례교 신학교들 중 일부, 특히 시카고 대학교와 연결된 신학교

가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일부 목사들과 교수들이 성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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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오성을 부정하고 전통적 교리를 재해석했다.

이에 보수적 북부 침례교인들은 경악했다. 그들은 교단이 신앙에서 벗어나

고 있다고 느꼈고 이에 저항했으며 자유주의자들을 배제하려 했다.

그러나 북부 침례교는 회중 정치를 실천했기에 중앙 권위가 없었다. 누구도 

특정 신학을 강제할 수 없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자유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

들이 같은 교단 안에 공존하게 되었다.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분리하여 새로운 조직

을 만들었다. 1932년에 ‘일반 침례교 협의회’가 조직되었고 1947년에는 ‘보수 

침례교 협의회’가 만들어졌다. 이 그룹들은 북부 침례교의 자유주의를 거부하

고 보수적 신학을 고수했다.

북부 침례교는 이 분열로 약해졌고 많은 보수 교회들과 회원들을 잃었다. 

20세기 후반에 북부 침례교의 회원은 계속 감소했다.

남침례교의 보수성 유지

남침례교는 상대적으로 자유주의의 영향을 덜 받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남부는 문화적으로 더 보수적이었다. 남부 사람들은 전통을 중시했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경향이 강했다.

둘째, 남침례교 신학교들은 대체로 보수적이었다. 그들은 자유주의 신학자

들을 교수로 고용하지 않았다.

셋째, 남침례교는 선교에 집중했다. 그들에게 신학적 논쟁보다 복음 전파가 

더 중요했다.

그러나 남침례교도 논쟁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다. 일부 신학교와 교

회에서 자유주의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보수적 회복 운동’으

로 이어지는 흐름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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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1950년대 - 복음주의의 형성

근본주의-현대주의 논쟁은 미국 개신교를 사실상 두 진영, 즉 성경대로 믿

는 근본주의자들과 인본주의 자유주의자들로 나누었다.

그러나 1940년대와 1950년대에 새로운 운동이 등장했다. ‘신복음주의’ 또

는 단순히 ‘복음주의’라고 불리는 이 운동은 근본주의의 신학적 보수성을 유

지하면서도 근본주의의 분리주의와 반지성주의를 거부했다.

복음주의 운동의 핵심 지도자들로는 칼 헨리(Carl F. H. Henry, 1913-

2003), 해롤드 오켕가(Harold John Ockenga, 1905-1985), 빌리 그래함

(Billy Graham, 1918-2018) 등이 있다.

1942년,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전국 복음주의 협의회’를 조직했는데, 그 이

유는 보수적 개신교인들이 자유주의자들(미국 교회 협의회에 속한)과 극단적 

근본주의자들(분리주의적) 모두와 구별되는 조직을 만들 필요를 느꼈기 때문

이었다.

1956년, 칼 헨리는 ‘크리스채너티 투데이’라는 잡지를 창간했는데 이 잡지는 

복음주의 신학을 학문적으로 옹호하고 사회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제

시했다. 이는 빠르게 미국 복음주의 운동의 주요 출판물이 되었다.

복음주의 운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신학적 보수성이었다. 복음주의자

들은 성경의 권위, 예수님의 신성, 대속의 속죄,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을 확고하게 믿었다. 이 점에서 복음주의는 자유주의 신학과 분명히 선을 그

었으며, 복음의 객관적 내용을 신앙의 중심에 두었다. 또한 복음주의자들은 

개인적 회심 경험을 강하게 강조했다. 사람은 단순히 교회 문화 속에서 자라

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신념을 공유했다. 이로 

인해 복음주의는 전도, 간증, 개인 신앙의 결단을 중요하게 여겼다.

복음주의의 핵심 메시지는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이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음의 중심 진리는 설교와 사역의 

핵심 내용이었다. 또한 복음주의자들은 대위임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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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을 강하게 인식했다. 이로 인해 선교와 전도

는 복음주의 운동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근본주의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은, 복음주의자들이 문화로부터 스스로

를 완전히 분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들은 대학과 학문 세계에 참여했고 

신학 연구를 지속했으며 예술과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복음주의는 

신앙을 지키면서도 문화와 대화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복음주의는 특정 교단에 국한되지 않았다. 침례교인, 장로교인, 감리교

인, 오순절교인 등 다양한 교단의 신자들이 공통된 복음 신앙을 중심으로 복

음주의자로 불릴 수 있었다. 복음주의는 교단 정체성보다 복음에 대한 공통 

고백을 중심에 두는 초교단적 운동이었다.

그러나 복음주의 운동 역시 시간이 흐르며 심각한 한계를 드러냈다. 복

음주의 신학의 대표 기관으로 여겨졌던 풀러 신학교(Fuller Theological 

Seminary)는 초기에 성경의 권위와 복음 중심 신학을 강조했으나 점차 성경 

무오성 입장을 포기하고 신학적 다원주의와 비평적 접근을 수용하는 방향으

로 이동했다. 그 결과 풀러는 더 이상 복음주의의 신학적 기준점이 아니라 복

음주의 내부 타협의 상징으로 평가받게 되었다.３

복음주의의 또 다른 약점은 문화 참여가 때로 문화 동화로 변질되었다는 점

이다. 복음주의자들은 근본주의와 달리 문화와의 단절을 거부했지만, 그 과

정에서 성경적 분별보다 대중성·접근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복음주의 음악은 예배의 신학적 중심인 하나님 경배에서 점점 벗어나 세속 음

３. 풀러 신학교는 1947년 찰스 풀러(Charles E. Fuller, 1887-1968)를 중심으로 성경의 무오성

과 복음주의 정통을 수호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러나 1960-70년대에 이르러 성경 무오성에 대

한 입장을 점차 후퇴시키며 자유주의 신학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특히 1972년 성경 무오성 조

항을 공식적으로 수정함으로써, 성경을 절대적 권위가 아닌 비평과 재해석의 대상으로 다루는 방

향을 제도화했다. 그 이후 풀러 신학교는 교회 성장학, 실용주의, 경험 중심 신학을 강조하게 되

었고, 이 과정에서 존 윔버(John Wimber, 1934-1997)의 빈야드 운동이 풀러와 긴밀히 연결되

면서 은사주의가 제도권 신학 안으로 유입되었다. 더 나아가 C. 피터 와그너(C. Peter Wagner, 

1930-2016)는 이러한 흐름을 이론적으로 정식화하며 사도·대언자 회복을 주장하는 신사도 운

동(NAR)을 발전시켰다. 그 결과 풀러 계보의 신학은 점차 체험과 새로운 계시를 성경의 최종 권

위 위에 두는 비성경적 흐름이 확산되는 통로로 작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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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형식과 감정 중심적 표현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예배

는 점차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경험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흐름은 복음주의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가가려 했던 문화 

속에서, 오히려 세속 문화의 가치관과 미학에 흡수되는 결과를 낳았다. 거룩

함과 구별됨이라는 성경적 원리는 약화되었고 복음의 불편한 진리는 감추어

진 채 ‘공감 가능한 메시지’와 ‘소비 가능한 신앙’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복음

주의는 문화와 대화하려다 때로는 문화에 의해 재정의되는 위험에 빠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교회사적으로 분명한 교훈이 남았다. 문화 참여 자체가 문제는 아

니지만, 성경의 권위와 복음의 중심을 잃은 문화 참여는 결국 타협으로 귀결된

다는 사실이다. 근본주의의 고립이 경계되어야 하듯, 복음주의의 무분별한 동

화 역시 반드시 비판적으로 성찰되어야 한다. 진정한 개혁은 세상을 닮는 데 

있지 않고,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증언하는 데 있다.

이 점에서 근본주의를 단순히 반지성적이라거나 무지한 운동이라고 치부하

는 평가는 역사적으로 부당하다. 근본주의는 성경과 복음을 지키기 위한 방

어적 신앙 운동이었다. 동시에 복음주의 역시 문화 참여라는 이름으로 신학적 

타협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음을 스스로 경계해야 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 이 두 흐름은 대립보다는 긴장 속에서 상호 보완적 교훈을 남겼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침례교와 복음주의 - 자연스러운 결합

침례교는 복음주의 운동의 중심에 있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침례교 

신학과 실천이 복음주의 원칙과 완벽하게 일치했기 때문이다.

1. 회심 강조: 침례교는 항상 회심을 강조했다. 신자 침례의 전제는 회심이다. 

사람이 먼저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침례를 받는다. 이는 복음주의의 핵심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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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다.

2. 성경 중심: 침례교는 성경을 최고 권위로 믿는다. 전통도, 교회법도, 교황

도 아니고 오직 성경이다. 이는 복음주의 운동의 기초이다.

3. 개인주의: 침례교는 각 사람의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한다. 중

보자가 필요 없고, 제사장이 필요 없으며, 각 신자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간

다. 이는 복음주의의 개인주의와 맞다.

4. 전도 열정: 침례교는 전도와 선교에 헌신했다. 19세기와 20세기 침례교는 

세계 선교의 선봉이었다. 이 점이 복음주의의 선교 열정과 일치한다.

5. 교단 초월적 협력: 침례교의 회중 정치는 유연성을 허용했다. 침례교회들

은 다른 교단의 복음주의자들과 쉽게 협력할 수 있었다. 빌리 그래함의 전도 

집회에 침례교회들이 적극 참여한 것이 그 예이다.

결과적으로 침례교는 20세기 복음주의 운동의 주요 구성 요소가 되었다. 많

은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침례교 배경을 가졌다. 빌리 그래함, 칼 헨리, 그리고 

수많은 다른 이들이 침례교인이었거나 침례교 영향을 받았다.

빌리 그래함 - 20세기의 목소리

빌리 그래함(Billy Graham, 1918-2018)을 언급하지 않고 20세기 침례교와 

복음주의를 이야기할 수 없다. 그는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지도

자 중 한 명으로 손꼽힌다.

그래함은 1918년 노스캐롤라이나의 농장에서 태어났다. 그의 가정은 장로

교였지만 그는 16세 때 침례교 부흥 집회에서 회심했다. 그는 플로리다 신학 

대학(침례교)과 휘튼 대학(비교단)에서 공부했고 1939년에 남침례교인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다.

1940년대 후반 그래함은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1949년 로스앤젤

레스에서 열린 그의 전도 집회가 예정보다 훨씬 길어지며 8주 동안 계속되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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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수십만 명이 참석했고 수천 명이 회심을 결단했다. 언론이 이를 주목했고 

그래함은 일약 유명해졌다.

그 후 60년 이상, 빌리 그래함은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그는 

1947년부터 2005년까지 약 400회 이상의 전도 집회를 인도했으며, 공식 기록

에 따르면 그의 집회에는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명 이상이 직접 참석했다. 또한 

라디오와 텔레비전, 위성 중계를 통해 그의 설교는 수억 명, 나아가 누적 기준

으로는 수십억 명에게 전달되었다. 그래함 전도 협회의 집계에 따르면, 그의 집

회에서 수백만 명이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는 결단을 표명했다.

그래함의 메시지는 단순했다. 그는 인간의 죄, 그리스도의 십자가, 회개의 

필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일관되게 선포했다. 그의 설교는 킹제임스 성경

(King James Bible)을 기초로 이루어졌으며, 복잡한 신학 체계나 정치적 논

쟁을 의도적으로 피했다. 그는 본문을 읽고 설명하며, 성경이 말하는 복음 자

체가 사람의 마음을 찌른다고 믿었다. 그의 메시지는 요약하면 이것이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회개하고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는 설교자의 수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역사

한다고 확신했다.

그의 집회는 특징적인 패턴을 가졌다. 찬송, 기도, 간증, 그리고 그래함의 설

교. 설교가 끝나면 그래함은 ‘초청’을 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밤 그리스도

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싶다면,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십시오.” 수백 명, 때로는 수천 명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들은 상담자

들을 만나고 기도하고 결단 카드를 작성했고 그들은 지역 교회들로 연결되었

다.

그래함은 또한 인종적 화해를 추구했다. 1950년대 초부터 그는 인종 통합 

집회를 열었다(당시 남부에서는 혁명적이었다). 그는 백인과 흑인이 함께 앉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고집했다. 그는 인종 차별이 죄라고 공개

적으로 말했다.

그래함은 여러 미국 대통령들과 개인적 친분을 맺었다. 그는 해리 트루먼부

터 버락 오바마까지 12명의 미국 대통령을 만났고, 그중 일부와는 오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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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조언자이자 친구의 관계를 유지했다. 또한 그는 국제적 전도 사역의 일

환으로 영국 여왕, 로마 카톨릭 교황, 소련 지도자들, 중국 정부 관계자 등 세

계 각국의 지도자들을 만났다.

그러나 이러한 폭넓은 접촉은 동시에 중대한 논쟁을 낳았다. 그래함은 정치

적 당파성은 의도적으로 피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접근이라는 명분 아래 

권력과 제도 종교에 지나치게 가까워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로마 카톨릭 

교황들과의 공개적 교류와 카톨릭교회와의 협력적 태도는 많은 근본주의자

들과 독립침례교인들로부터 교리적 타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래함 자신은 이러한 행보를 복음 전도의 문을 넓히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 지도자들과의 교류나 로마 카톨릭교회와의 협력, 그

리고 말년에 공개 인터뷰들 — 특히 로버트 슐러와의 대화와 언론 인터뷰 — 

에서 나타난 구원에 대한 모호한 발언들을 복음 전파의 장벽을 낮추기 위한 

시도로 설명했다. 그는 이 인터뷰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시적으로 알지 못

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

의 발언을 했고, 이는 일부에게 종교 다원주의적 혹은 보편 구원론적 경향으

로 해석되었다. 그 결과 그의 사역은 복음의 단순성과 대중적 접근성은 유지

한 반면, 교회적 분리의 원리와 교리적 경계선을 흐리게 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이 지점에서 그래함의 사역은 복음주의 운동이 지닌 전도적 열정과 동

시에 타협의 위험을 함께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침례교의 유산 속에서 본 빌리 그래함

빌리 그래함이 침례교인이었다는 사실은 그의 사역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

하다. 성경의 권위에 대한 확신, 단순하고 직설적인 설교 방식, 개인적 회심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한 강조는 모두 침례교 전통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는 복

음을 교리적 체계보다 성경 본문과 양심에 직접 호소하는 방식으로 선포했고,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도 사역의 중심에 두었다. 이러한 

특징은 침례교 신앙의 핵심을 그대로 반영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래함은 교단의 경계를 의도적으로 넘어섰다. 그의 전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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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는 침례교뿐 아니라 장로교, 감리교, 루터교, 오순절 교회, 심지어 로마 카

톨릭교회까지 참여했다. 이는 복음주의 운동의 초교단적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장면이었다. 그래함은 특정 교단의 교리를 강조하기보다, 공통의 

복음 메시지 — 죄, 십자가, 회개, 믿음 — 에 집중함으로써 광범위한 연합을 

이끌어 냈다.

이러한 접근은 분명 큰 장점을 지녔다. 그래함은 60년 이상 전 세계를 다니

며 수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수백만 명이 그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를 영

접하기로 결단했다. 그는 2018년, 9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으며, 그의 장례

식에는 수천 명이 참석했고 수백만 명이 방송을 통해 이를 지켜보았다. 미국 

대통령들과 세계 지도자들이 조의를 표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름 없

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를 기억한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그의 설교를 

통해 복음을 들었고,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

그러나 침례교 관점에서 볼 때, 그래함의 유산은 빛과 그림자를 함께 지닌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연합이라는 명분 아래 그는 교리적 분리의 원리를 충분히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로마 카톨릭과의 협력, 말년에 공개 인터뷰에

서 나타난 구원에 대한 모호한 표현들은 복음의 배타성과 성경적 경계선을 흐

빌리 그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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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게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는 복음주의 운동 전체가 안고 

있는 위험을 그대로 드러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리 그래함은 침례교가 세계 기독교에 남긴 가장 강력

한 흔적 중 하나로 평가된다. 그는 침례교적 복음 이해를 세계 무대에 올려놓

았고, 개인 회심과 성경 중심 설교의 중요성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시켰

다. 그의 사역은 침례교가 단지 한 교단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운동임을 

보여 주었다. 동시에 그의 삶은 침례교와 복음주의 모두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긴다.

“복음을 넓히려 할 때, 어디까지가 접근이고 어디서부터가 타협인가?”

이 질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빌리 그래함의 유산은 그 질문을 피

할 수 없게 만든다.

1979년 이후 - 남침례교의 보수적 회복 운동

1970년대 후반, 남침례교는 중대한 기로에 섰다. 교단 내에서 신학적 긴장이 

증가하고 있었다. 일부 신학교 교수들과 목사들이 자유주의적 견해를 표현하

기 시작했다. 그들은 성경의 무오성을 의심하고 일부 성경 이야기를 신화로 보

고 전통적 교리를 재해석했다.

보수적 남침례교인들은 경악했다. 그들은 교단이 북부 침례교가 걸었던 길

을 따라가고 있다고 느꼈다. 그들은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지켜야 한다. 남침

례교는 보수적 교단으로 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979년, 보수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목사이자 신학자

인 패터슨(Paige Patterson, 1942-2021)과 판사로 남침례교인인 폴 프레슬

러(Paul Pressler, 1930-2018)가 전략을 세웠다. 그들은 남침례교 총회의 연

례회의에서 보수 성향의 회장을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회장은 신학교 이사들과 다른 중요한 위원회 구성원들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졌다. 보수 성향 회장들이 연속해서 선출되면 결국 신학교들과 기관들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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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으로 바뀔 것이었다.

1979년 휴스턴에서 열린 남침례교 총회 연례회의에서 테네시의 멤피스에 있

는 벨뷰 침례교 목사인 로저스(Adrian Rogers, 1931-2005)가 회장으로 선

출되었는데 그는 강력한 보수주의자였다. 로저스의 당선은 ‘보수적 회복 운

동’ 또는 일부가 부르는 ‘근본주의 장악’의 시작이었다.

그 후 약 20년 동안 이 논쟁이 계속되었고 매년 연례회의는 전쟁터가 되었다. 

수만 명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투표했고 보수주의자들과 온건파들이 경쟁했

다. 연설, 결의안, 선거 — 모든 것이 논쟁적이었다.

보수주의자들은 계속해서 회장 선거에서 이겼다. 그들은 점진적으로 신학교 

이사회들과 기관 지도부들을 보수주의자들로 교체했고 그 결과 자유주의적

이거나 온건한 교수들과 지도자들은 사임하거나 해임되었다. 보수주의자들

이 그들의 자리를 채웠다.

1990년대 중반이 되자 보수주의자들이 확고하게 승리했다. 남침례교의 여

섯 개 신학교들이 이제 성경의 무오성을 명확히 가르쳤고 교단의 모든 기관들

이 보수적 지도력을 가졌다.

2000년, 남침례교는 개정된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를 채택했는데, 남침례교

의 신앙 고백이었다. 2000년판은 이전 판들(1925, 1963)보다 더 명확하게 보

수적 입장을 표명했고 특히 성경의 무오성을 강조했다.

“성경은 진리이며 오류가 없고 따라서 구원, 신앙, 그리고 기독교 생활에 대

한 확실하고 충분하며 권위 있는 계시이다.”

보수적 회복 운동은 논쟁적이었다. 많은 온건파와 자유주의자들이 상처받

았다고 느꼈고 일부는 남침례교를 떠나 ‘협력 침례교 친교’와 같은 새로운 조

직들을 만들었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남침례교단을 구했다고 믿었다. 그들은 

“우리가 행동하지 않았다면 남침례교는 북부 침례교처럼 되었을 것이다. 우리

는 성경의 권위를 지켰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남침례교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명확하게 보수적이고 복음주

의적인 교단이 되었다. 그것은 미국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복음주의 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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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둥 중 하나이다.

세계 선교의 거인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침례교는 세계 선교의 가장 강력한 세력 중 하나로 성

장했다. 특히 남침례교 국제 선교 이사회(IMB)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개신교 선

교 조직이 되었다.

2020년대 기준 IMB는 약 3,600명의 선교사를 130여 개국에 파송하고 있으

며, 이는 어떤 단일 교단보다도 큰 규모이다. 남침례교회들은 매년 수억 달러

를 해외 선교에 헌금하여 이 사역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다면 침례교 선교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 현지 교회 개척에 집중한다. 침례교 선교사들은 병원이나 학교 같은 기

관 사역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최우선 순위는 항상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복

음 전파 → 신자 침례 → 회중 조직이라는 침례교 원리대로 지역 교회를 개척

하는 데 집중한다.

둘째, 현지 지도자를 양성한다. 회중 정치의 원리에 따라, 각 교회는 자체적

인 지도력을 갖추어야 한다. 선교사들은 현지인 지도자들을 훈련하여 목사, 

교사로 세우고 선교사가 떠난 후에도 그 교회가 자립하고 자치적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성경 번역을 중시한다. 윌리엄 케리와 아도니람 저드슨의 전통을 따라 

침례교 선교사들은 성경 번역과 배포에 계속 헌신해 왔다. 사람들이 자기 언어

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침례교 선교의 핵심 가치

다.

넷째, 교육과 의료 사역을 펼친다. 침례교 선교는 학교 설립, 병원 운영, 문해 

교육(읽고 쓰는 능력을 가르치는 기초 교육) 등 실제적 사역을 통해 지역 공동

체를 섬긴다. 이러한 사역은 복음의 문을 열고 선교의 신뢰를 세우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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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가 된다.

다섯째, 정의와 인권을 옹호한다. 침례교 선교사들은 억압과 불의를 반대하

고 약자를 보호하는 사역을 감당해 왔다. 윌리엄 케리가 힌두교 사티 관습을 

반대했던 것처럼 침례교 선교는 인권, 자유, 정의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

를 내왔다.

이러한 선교의 열매는 매우 크다. 오늘날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침례교회

가 존재하며 전 세계 침례교인 수는 약 1억 7,000만 명으로 추정된다(많은 침

례교회가 독립적이어서 정확한 집계는 어렵다). 침례교는 이제 개신교 안에서 

가장 큰 전통들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결론 - 신약 교회 운동의 세계적 확산

20세기 침례교의 확산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은 씨앗에서 거대

한 나무를 자라나게 하셨는지를 보게 된다.

1525년 취리히의 작은 방에서 시작된 운동이 이제 전 세계로 퍼졌다. 박해받

던 소수파가 수억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세계적 운동이 되었다. 유럽 변

두리에서 태어난 원칙들이 이제 모든 대륙에서 실천되고 있다.

이 결과는 단순한 양적 증가가 아니다. 이는 바로 신약 교회 원칙들의 세계

적 확산이다. 신자 침례, 회중 정치, 성경 권위, 정교분리, 양심의 자유, 이 원리

들이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

침례교의 성장은 복음주의 운동의 성장과도 맞물려 있었다. 침례교는 20세

기 근본주의 및 복음주의 중심에 있었고, 이것들은 침례교의 메시지를 전 세계

로 확산시키는 동력이 되었다. 회심, 십자가, 성경 권위는 근본주의 및 복음주

의의 핵심이며 동시에 침례교의 핵심이다.

오늘날에도 침례교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에서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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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서구의 세속화, 박해 지역의 압력, 신학적 논쟁, 급변하는 문화 등의 도

전도 있다. 그러나 침례교는 500년 가까이 이러한 도전들을 견뎌 왔다.

박해도, 분열도, 논쟁도 침례교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

셨고 침례교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

1. 진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신다.

2. 작은 시작도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3. 결과는 하나님께 속하지만, 신실함은 우리의 몫이다.

우리가 신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신실함을 사용하여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고전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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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뻗어나간 침례교가 남긴 
핵심 질문 일곱 가지

1. 나는 작은 시작이 세계적 운동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가?

작아 보이는 시작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큰 열매로 자랄 수 있음을 믿고, 사소함을 

이유로 주저하지 않는지 점검해야 한다.

2. 나는 내 신실함이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해하는가?

오늘의 신실함이 후대의 부흥과 선교의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며, 누군가의 믿

음을 일깨울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3. 나는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복음을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가?

환경과 문화에 적절히 들어가되, 복음의 핵심 진리를 잃지 않는 균형 잡힌 신실함이 

내 안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4. 나는 진리를 지키다가 고통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박해와 손실의 위험 속에서도 신앙을 굳게 지키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결단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5. 나는 신학적 싸움에서 진리를 수호할 신실함이 있는가?

시대의 오류와 타협을 분별하고, 성경적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6. 나는 교회의 성장과 순수성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가?

성장을 이유로 정체성과 진리를 희석시키지 않고, 숫자보다 신앙의 본질을 우선할 

신실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7. 나는 내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지 알고 있는가?

현재의 선택과 신실함이 미래 세대의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지금 무엇을 

남기고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

Check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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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침례교회의 도전과 응답

침례교 본래 정신의 회복 

Chapter 16

AD  1930-현재

20세기 중반 미국 침례교계에는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수만 명씩 모

이는 대형 침례교회들이 등장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남침례교나 북침례교 

같은 교단에 속하지 않은 독립침례교회들이었다. 실제로 1960-1970년대 미

국 최대 규모 침례교회들 가운데는 독립침례교회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1969년 타운스(Elmer Towns)가 출간한 「10대 주일 학교」에 따르면, 당시 미

국에서 주일 학교 규모 기준 상위 10개 교회 중 8곳이 독립침례교회, 1곳이 남

침례교회, 1곳이 비침례 독립교회였다.

대표적으로 인디애나 주 해먼드의 제일침례교회(First Baptist Church of 

Hammond)는 주일 학교 출석 인원이 20,000명을 넘었고, 테네시 주 채터누

가의 하이랜드파크 침례교회(Highland Park Baptist Church)는 주일 예배

에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다. 어떻게 교단 조직이나 중앙 행정 없이 

이러한 성장이 가능했을까?

그러나 여기에는 빛과 어둠이 함께 있었다. 일부 독립침례교회들은 성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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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원리를 지나치게 좁게 적용하여 율법주의로 흐르기도 했고, 목회자 개인

에게 과도한 권위가 집중되어 회중 정치가 유명무실해지기도 했다. 또 지적 훈

련과 교육 수준이 부족하여 다음 세대를 충분히 준비시키지 못한 경우도 있었

다. 일부는 성경적 분리를 세속과의 분리로 오해하여 아미쉬나 메노나이트처

럼 사회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했다. 독립침례교회의 역사는 침례

교 본래 원리를 회복하려는 열정과 그 실천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함께 품

고 있다.

이 장에서는 독립침례교회가 왜 출현했는지, 그들이 지키려 한 신학적 믿음

이 무엇이었는지, 재침례교회(아나뱁티스트)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지도자들

과 기관들이 이 운동을 이끌었는지, 어떤 열매를 맺었고 어떤 실수를 했는지 

살펴보면서 오늘날 교회에 주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한다.

독립침례교회 운동의 배경 - 왜 교단을 떠났는가

침례교의 본래 모습 - 독립성의 전통

침례교 역사를 길게 바라보면, 침례교회는 본질적으로 언제나 독립된 교회

였다. 앞 장들에서 살펴본 것처럼 1525년 취리히에서 시작된 재침례파 운동, 

1609년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한 영국 침례교회, 그리고 1638년 로드아일랜드

에서 세워진 미국 최초의 침례교회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각 지역 교회가 외부 권위에 종속되지 않고 완전한 자치를 유지했다는 사실이

다.

1850년 이전의 미국과 영국 침례교를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의미

의 ‘교단’은 존재하지 않았다. 각 지역 교회는 스스로 목사를 청빙하고 예산을 

편성하며 사역 방향을 결정했다. 전국 조직이나 총회가 교회를 지시하거나 통

제하는 구조는 없었다. 이는 단순한 행정 방식의 선택이 아니라 분명한 신학적 

확신에서 나온 것이었다.

침례교인들은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본질적으로 ‘지역 교회’라고 믿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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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교회 등 이 모든 교회는 특정 지역의 독립

된 회중을 가리켰다. 사도들 또한 교회 위에 군림하는 상급 기관을 세우지 않

았다. 그들은 교회들을 방문하고 서신을 보내 조언을 주었지만 각 교회의 결

정권을 간섭하지 않았다.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조차 명령이 아니라 

권고를 전달했을 뿐이었다.

또한 침례교인들은 그리스도께서 각 지역 교회의 유일한 머리라고 확신했

다. 교황도, 감독도, 총회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이시며, 어

떤 인간 조직도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사이에 개입할 수 없다고 믿었다. 따

라서 회중 정치는 단순한 민주적 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는 

신학적 고백이었다.

물론 협력은 존재했다. 선교와 교육을 위해 협의회와 선교회들이 조직되었

고, 1792년 윌리엄 케리와 영국 침례교가 설립한 침례 선교회, 1814년 아도니

람 저드슨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된 미국 침례교 삼년 총회 등이 그 예이다. 그

러나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협력의 도구’였지 ‘지배 구조’가 아니었다. 교회들

이 선교회를 활용한 것이지, 선교회가 교회를 통제하지는 않았다. 각 교회는 

여전히 완전한 자치를 유지했고 오직 성경과 그리스도의 왕권 아래에 서 있었

다.

1845년 남침례교단이 형성되었을 때에도 기본 구조는 같았다. 남침례교단

은 노예제 문제로 인해 남부 교회들이 독자적인 선교 조직을 만들면서 탄생한 

‘협력체’였으며, 처음부터 ‘교단’이라기보다 지역 교회들의 연합체로 이해되었

다. 헌법 역시 각 교회의 자치를 명확히 보장하며 어떤 중앙 조직도 교회에 명

령할 권한이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 남침례

교는 규모가 확대되면서 전국적 조직, 신학교 네트워크, 대규모 선교 본부가 

구축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놀라운 효율성과 확장력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침

례교 전통의 핵심인 ‘회중 정치’와 ‘지역 교회의 완전한 자치’를 점차 약화시키

기 시작했다.

20세기 중반에 이르자 일부 침례교인들은 다시 질문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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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원래 어떤 교회였는가?”

“협력을 위해 교회의 자치를 희생해야 하는가?”

“효율성을 이유로 그리스도의 왕권을 희석시켜도 되는가?”

독립침례교회 운동은 바로 이 질문들에서 출발했다. 그들은 새로운 분파를 

만들려 한 것이 아니라 1850년 이전의 침례교가 지녔던 원형, 더 나아가 신약 

교회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했다.

남침례교 교단화와 긴장의 증가

20세기 전반 남침례교는 천주교를 제외하면 미국에서 가장 큰 기독교 단체

로 성장했다. 1900년 약 150만 명이던 회원 수는 1950년 700만 명을 넘어섰

다. 수만 개의 교회, 전 세계에 파송된 수천 명의 선교사들, 여섯 개의 대형 신

학교, 수십 개의 대학과 병원, 그리고 강력한 출판 사업은 남침례교를 미국 복

음주의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게 했다.

이러한 성장은 단순한 자연 증가가 아니라 조직적 역량의 결과였다. 남침례

교는 효율적인 행정 구조를 발전시켰다. 테네시 주 내슈빌에 본부를 둔 집행 

위원회가 교단 전체의 사업을 조율했고, 외국 선교 이사회(후에 국제선교이사

회, IMB)와 국내 선교 이사회가 선교사 파송과 지원을 담당했다. 주일 학교 

이사회는 교육 자료를 출판했고 각 주의 침례교 총회들은 지역 사역을 조직하

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조직이 커질수록 긴장도 커졌다. 전국적 차원에서 결의와 정책이 만

들어지고 선교 전략과 예산이 중앙에서 기획되며, 신학교들이 특정 신학 노선

을 강조하기 시작하자 지역 교회들은 점차 “큰 흐름을 따라야 한다.”는 압력

을 받게 되었다. 형식적으로는 회중이 최고 의결 기구였지만 실제로는 교단 조

직이 설정한 틀 안에서 움직이는 일이 많아졌다.

예를 들어 선교사를 파송할 때 남침례교 선교 이사회를 거치는 것이 가장 효

과적이었지만, 선교 이사회가 자체 기준과 신학 검증 절차를 가지고 있었기 때

문에 교회가 파송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이사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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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려웠다. 이는 사실상 선교 이사회가 교회의 선교 결정을 제약하는 구조였

다.

목회자 양성도 마찬가지였다. 남침례교 신학교들은 탁월한 교수진과 시설

을 갖추었고 교단 헌금으로 학비가 낮았지만, 신학교가 채택한 신학 노선은 

목회자 양성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신학교에서 어떤 신학을 가르치느냐

가 결국 교회에서 어떤 설교가 이루어지는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일부 보수

적 침례교인들은 “교단이 교회를 평가하고 지도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느

꼈고, 이는 침례교의 자치 전통과 충돌했다.

더욱이 1920~1930년대 근본주의-현대주의 논쟁이 침례교에도 파급되었다. 

북부 침례교는 자유주의 신학을 허용하면서 크게 분열되었다. 시카고 대학교

와 연계된 신학교들에서는 성경 비평학과 진화론이 가르쳐졌고, 일부 목사와 

교수들은 성경의 무오성을 부정하며 예수님의 처녀 탄생과 육체적 부활을 상

징적으로 해석했다.

보수적 북부 침례교인들이 저항했지만 북부 침례교의 회중 정치 구조상 자

유주의자들을 배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결국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교

단을 떠나 새로운 연합체를 만들었다. 1932년 일반침례교협의회(GARBC), 

1947년 보수침례교협의회(CBA)가 그 결과였다. 이들은 북부 침례교의 자유

주의를 거부하고 보수 신학을 지키려는 독립침례교회들의 연합체였다.

남침례교는 북부보다 보수성을 유지했다. 남부 지역의 보수적 문화, 성경

을 문자적으로 믿는 강한 전통, 선교 중심의 실천적 태도는 자유주의의 침

투를 어느 정도 막아 주었다. 그러나 남침례교도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았다. 

1950~1970년대 일부 신학교와 지도자들에게서 자유주의 경향이 나타났고, 

성경 비평학을 가르치거나 창세기를 신화로 해석하거나 전통 교리를 재해석하

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이에 보수적 남침례교인들은 “남침례교도 결국 북부처럼 되는가?”라는 우

려를 품기 시작했다. 이후 1979년부터 보수적 회복 운동이 일어났지만 그 이전

부터 이미 많은 보수적 침례교인들은 교단을 떠나거나 교단과 거리를 두기 시

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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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긴장 속에서 “협력은 하되 교단화와 신학적 타협은 거부하겠다.”는 

선택을 한 이들이 생겨났고, 그들이 바로 독립침례교회였다.

복음주의 협력과 분리의 문제

20세기 중반, 빌리 그래함을 중심으로 한 복음주의 운동과 대형 전도 집회

는 미국과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1949년 로스앤젤레스 집회를 시

작으로 수십 년 동안 그래함의 전도 집회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

고, 수백만 명이 앞으로 나와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고 결단했다. 침례교는 

이 흐름의 중심에 있었고, 당시 미국 복음주의의 심장부로 평가되었다.

빌리 그래함도 남침례교인이었으며(1939년 남침례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

음), 그의 설교 스타일과 신학은 전형적인 침례교적 정서를 반영했다. 회심의 

필요, 개인적 결단, 침례와 교회 참여의 중요성 등은 모두 침례교 신학과 맞닿

아 있었다. 실제로 그래함의 집회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교회들도 침례교

회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을 모두가 긍정적으로 보았던 것은 아니었다. 특히 분리

주의 전통을 가진 독립침례교인들은 이 복음주의 협력 구조 속에 심각한 문제

가 숨어 있다고 보았다.

1. 협력 범위의 지나친 확대

그래함의 집회는 초교파적이었다. 침례교뿐 아니라 장로교, 감리교, 회중교

회, 성공회, 심지어 로마 카톨릭까지 후원자로 참여했다. 특히 1957년 뉴욕 매

디슨 스퀘어 가든 집회에서는 미국교회협의회(NCC)에 속한 자유주의 교회들

과 로마 카톨릭 대표들이 공식 후원자로 등장했다.

이러한 협력은 독립침례교인들에게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NCC는 성경

의 무오성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흐리는 자유주의 신학의 중

심지였고, 로마 카톨릭은 전통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로 두며 성인 숭배와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체계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의문을 제기했다. “진리를 부정하는 이들과 어떻게 복음을 함께 전



448  신약 교회 역사 ┃ 제2부

할 수 있다는 말인가?”

2. 회심자 관리 구조의 문제

그래함의 집회에서는 결신자 정보가 수집되었고 상담자들이 대화를 나눈 뒤 

이들을 각 지역 교회로 연결하는 전달 시스템이 있었다. 그러나 결신자들 중 

상당수가 로마 카톨릭이나 자유주의 교회들로 배정되었다.

어떤 사람이 집회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합니다.”라고 고백해도 그가 

카톨릭이었으면 다시 카톨릭으로, 자유주의 장로교회 출신이면 그 교회로 돌

려보냈다. 독립침례교인들은 이를 두고 “갓 태어난 영적 아기를 늑대 우리에 

넣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다. 그들은 회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회심

자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또한 복음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 교리적 중요성의 약화 우려

그래함은 핵심 복음 메시지에 집중하기 위해 교파적 차이를 최소화했고 침

례, 교회 정치, 종말론 같은 주제들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 이는 다양한 교단

을 한자리에 모으는 데 효과적이었지만, 동시에 “모든 교리가 똑같이 중요하

지는 않다. 핵심만 맞으면 된다.”는 인상을 주었다.

독립침례교인들은 반문했다. “그렇다면 신자 침례는 부차적인가? 회중 정

치는 사소한가? 재림 전 휴거는 선택 사항인가? 하나님의 계시인 교리를 누가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으로 나눌 수 있는가?”

4. 교단 중심 구조에 따른 자치 약화

남침례교를 비롯한 교단의 구조 안에서는 자원을 확보하고 영향력을 얻기 

위해 자연스럽게 교단 정책에 의존하는 경향이 생겼다. 협동 프로그램에 헌금

을 많이 보내는 교회가 더 많은 발언권을 가졌고 교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는 목사가 더 빨리 지도자로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 교회의 자치와 

양심보다는 ‘교단의 방향’이 우선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독립침례교인들은 이를 보며 말했다. “교회가 교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교단이 교회를 움직이고 있다.”

중요한 점은 독립침례교회가 복음주의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

다. 그들은 회심, 십자가, 성경의 절대적 권위, 선교 열정이라는 복음주의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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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누구보다 강하게 붙들었다. 그들은 협력의 범위와 대상, 그리고 그 협력

이 가져올 신학적 타협과 교회 자치의 약화를 문제 삼았을 뿐이었다.

다시 말해, 독립침례교의 우려는 ‘복음주의 반대’가 아니라 ‘복음주의 안에 

스며든 교단주의와 에큐메니컬 종교 일치 협력·타협에 대한 분별’이었다.

독립침례교회의 신학과 원리

독립침례교회의 핵심 신학과 믿음

독립침례교회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들이 무엇을 믿었는지를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독립침례교회는 단순히 ‘교단에 속하지 않은 침례교회’가 아니

다. 그들은 명확한 신학적 입장과 성경적 확신을 가진 교회들이었다.

1. 성경의 완전 영감과 무오성

독립침례교회들은 성경의 완전 영감과 무오성을 확고히 믿었다. 성경은 하

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고(딤후 3:16) 원본에는 어떤 오류도 없다. 성경은 

신앙과 실천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이며 전통도 교회법도 교황도 총회도 

성경 위에 설 수 없다.

이 확신은 자유주의 신학과의 근본적 차이가 되었다. 자유주의자들이 성경

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책’으로 보았다면, 독립침례교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고백했다.１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했다면, 독립침례교인들은 성경

의 모든 단어가 영감되었다고 믿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인성

독립침례교회들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

１.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책’이란 말은 성경 본문 전체를 하나님의 계시로 보지 않고, 그 안에 

일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자유주의적 성경관을 가리킨다. 

이는 성경의 기록 과정에 인간의 사상, 시대적 문화, 오류 가능성이 반영되었다고 보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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셨다고 믿었다. 예수님께서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고(마 1:23), 죄 없는 삶을 사

셨으며(히 4:15),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벧전 

2:24), 몸으로 부활하셨으며(고전 15:4), 승천하셨고(행 1:9), 다시 오실 것이

다(행 1:11).

이 믿음은 현대 자유주의 신학과 구별되는 결정적 분기점이었다. 자유주의

자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교사’나 ‘도덕적 모범’ 정도로 보았다면 독립침례교

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했다.

3.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독립침례교회들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을 통해 주

어진다고 믿었다(엡 2:8-9).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선행, 침례, 교

회 가입, 성례전은 구원을 가져다주지 못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

로 믿을 때 구원받는다.

이 교리는 로마 카톨릭과의 근본적 차이점이었다. 카톨릭이 믿음과 행위 모

두가 필요하다고 가르친다면, 독립침례교는 ‘오직 믿음’을 고수했다. 이는 종

교 개혁의 핵심이었고 500년 동안 침례교가 지켜 온 진리였다.

4. 신자 침례와 교회 회원

독립침례교회들은 침례가 믿는 자에게만 주어져야 한다고 믿었다. 유아 세

례는 성경적 근거가 없으며 먼저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한 사람이 침례를 받는

다(막 16:16). 침례는 침수로 행해져야 하며 물을 뿌리거나 붓는 방식은 침례가 

아니다.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드리는 순종의 표현이며 동

시에 지역 교회의 회원이 되는 문이다. 따라서 침례를 받은 신자들이 모여 지역 

교회를 이룬다.

5. 지역 교회의 자율성과 회중 정치

독립침례교회들은 각 지역 교회가 완전히 자율적이라고 믿었다. 어떤 회의, 

노회, 총회, 교단도 교회 위에 권위를 가질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다(엡 5:23). 회중 정치는 교회 회원들이 함께 결정하는 방식으로 

목사 청빙, 규칙 제정, 징계 시행 등 주요 사안들을 회중이 결정한다. 목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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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들이 실질적 지도력을 발휘하더라도 중요한 의제의 최종 결정권은 항상 

회중에게 있다.

6. 정교분리와 양심의 자유

독립침례교회들은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하며 국가는 교회를 지배할 수 

없고 교회도 국가 권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 각 사람은 하나님 앞

에서 양심의 자유를 가지며 어떤 종교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이 원리는 침례교가 박해받던 시절부터 지켜 온 것이었다. 16-17세기 유럽의 

국교회 박해 속에서도, 18-19세기 미국 여러 주에서 침례교가 차별받던 시대

에도 침례교인들은 ‘양심의 자유’를 외쳤고 그 투쟁의 결과가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로 이어졌다.

7. 재림 전 휴거와 천년 왕국

독립침례교회들은 성도들의 ‘환난 전 휴거’(Pre-tribulation Rapture)와 

전천년설(Premillennialism)을 믿었다. 즉, 예수님께서는 7년 환난 전에 교회

를 공중으로 데려가시고(살전 4:16-17), 7년 환난 후 땅에 재림하셔서 문자적 

1,000년 왕국을 세우신다(계 20:4-6). 

이 견해는 모든 침례교인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독립침례교회들 사이에

서는 거의 보편적인 입장이었다. 그들은 천주교와 다수 개신교의 무천년설이

나 후천년설을 거부했다.

8. 영원한 천국과 지옥

독립침례교회들은 천국과 지옥이 영원하고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었다. 구원

받은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고(요 14:2-3)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지옥의 불에서 형벌을 받는다(계 20:15). 지옥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장소이며 영원한 형벌이 존재한다. 이는 지옥을 부정하거나 상징화

하는 자유주의 신학과의 또 다른 분기점이었다.

9. 성경적 분리

독립침례교회들은 성경적 분리를 실천했다.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 자

유주의 신학, 로마 카톨릭, 에큐메니컬 운동과 협력하지 않았으며, 또한 그러

한 세력들과 계속 협력하는 복음주의자들과도 거리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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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침례교회(아나뱁티스트)와의 근본적 차이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한다. 독립침례교회와 재침례교

회(아나뱁티스트, 아미쉬, 메노나이트 등)는 완전히 다른 전통이다. 이 둘을 혼

동하면 독립침례교회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

1. 역사적 기원의 차이

재침례교회(아나뱁티스트)는 1525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콘라드 그레벨과 펠

릭스 만츠가 신자 침례를 실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츠빙글리와 루터의 

종교 개혁이 충분히 나아가지 못했다고 보고 더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했다.

그러나 현대 침례교의 직접적 기원은 17세기 영국이다. 1609년 존 스미스가 

암스테르담에서 세운 교회, 1612년 토마스 헬위스가 런던에서 세운 교회가 영

국 침례교의 시작이고 영국 침례교는 영국 분리주의 운동과 청교도 운동에서 

나왔다.

물론 16세기 재침례파와 17세기 침례교 사이에 신자 침례, 교회와 국가 분리, 

양심의 자유 등 같은 공통점이 있다. 일부 역사가들은 침례교가 재세례파의 영

향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직접적인 연속성은 불분명하다. 많은 침례교 학자

들은 침례교가 재침례교회로부터 영적인 주요 원리 면에서 영향을 받았지만 

독자적인 전통으로 발전했다고 본다.

2. 신학적 차이

더 중요한 것은 신학적 차이다. 재침례교회(특히 아미쉬와 메노나이트)와 독

립침례교회는 근본적으로 다른 신학을 가지고 있다.

첫째, 분리의 대상이 다르다. 아미쉬와 메노나이트는 ‘세상과의 완전 분리’

를 강조한다. 즉, 그들은 현대 문명, 기술, 패션, 오락에서 분리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자동차 대신 마차를 타고, 현대식 옷 

대신 전통 복장을 입고, TV와 인터넷을 거부한다. 그들은 세상과 구별된 공

동체를 이루어 산다.

반면 독립침례교회는 ‘거짓 교리와의 분리’를 강조한다. 그들이 분리하는 대

상은 현대 기술이나 문화가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 로마 카톨릭, 에큐메니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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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이다. 독립침례교인들은 자동차를 타고, 전기를 사용하고, 현대 의복을 

입고,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한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에 복음

을 전한다(요 17:15-18).

독립침례교회가 말하는 분리는 ‘물리적 격리나 고립’이 아니라 ‘신학적 순수

성’이다. 바울이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메지 말라.”(고

후 6:14)고 했을 때 그것은 세상에서 나오라는 뜻이 아니라 거짓 교리와 타협

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예수님께서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마 

9:11). 그분은 세상에서 격리되지 않았지만 죄와 거짓에서는 분리되셨다.

둘째, 구원론이 다르다. 많은 아나뱁티스트 그룹(특히 메노나이트)은 구원

에 있어서 행위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들은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순종하는 

삶, 평화주의 실천, 공동체 생활이 구원의 증거이자 요소라고 가르친다. 일부

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믿는다.

반면 독립침례교는 구원이 ‘오직 은혜로 믿음을 통해’(엡 2:8-9) 이루어진다

고 확신한다. 행위는 구원의 결과이지 조건이 아니다. 또 한 번 구원받으면 영

원히 안전하다(요 10:28-29).

셋째, 사회 참여가 다르다. 아미쉬와 메노나이트는 정치 참여를 거부한다. 

그들은 투표하지 않고 공직에 나가지 않으며 군 복무를 거부한다(평화주의). 

그들은 세상 정부와 최소한의 접촉만 유지한다. 

반면 독립침례교는 정치 참여를 허용하고 심지어 장려한다.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하지만 개인 그리스도인은 시민으로서 투표하고 공직에 출마하고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많은 독립침례교인들이 보수 정치 운동에 적극적

으로 참여했다.

넷째, 전도 방식이 다르다. 아미쉬와 메노나이트는 적극적 전도를 하지 않는

다. 그들은 주로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집중한다. 

물론 일부 메노나이트는 선교를 하지만 아미쉬는 거의 하지 않는다.

반면 독립침례교는 전도를 교회의 핵심 사명으로 본다. 예수님의 대위임령

(마 28:19-20)을 문자 그대로 실천한다. 거리 전도, 가가호호 방문, 대형 부흥

회, 해외 선교, 이 모든 것이 독립침례교회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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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독립침례교회가 아미쉬나 메노나이트와 같다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

이다. 독립침례교회는 세상과 격리된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

하고 교회를 세우며 거짓 교리로부터 순수성을 지키는 전투적 복음주의 교회

들이다.

성경적 분리의 원리

독립침례교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경적 분리’(Biblical 

Separation)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이 분리는 세속과의 분

리가 아니라 거짓 교리와의 분리다. 독립침례교인들은 분리가 성경의 명령이라

고 믿었다. 성경은 반복해서 거짓 교사들과 불신앙으로부터 떨어질 것을 명령

한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메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

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

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

냐? (고후 6:14-15)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그를 너희 집에 받

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축복 인사를 하는 자는 그

의 악한 행위들에 참여하는 자니라. (요이 1:10-11)

이러한 구절들을 근거로 독립침례교인들은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과 

공식적 협력을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믿었다.

1. 1차 분리

1차 분리는 자유주의 신학, 로마 카톨릭, 에큐메니컬 운동과 같이 복음의 본

질을 부정하는 세력과의 분리를 의미했다.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무오성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희석시키며 대속적 속죄를 재해석하고 육체적 부활

을 상징으로 본다. 독립침례교인들은 “이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판



455  제16장 ● 독립침례교회의 도전과 응답

단했다.

로마 카톨릭은 성경에 전통을 더하고, 구원에 행위를 섞고, 마리아와 성인을 

숭배하고, 연옥을 가르치며,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주장한다. 독립침

례교인들은 ‘이것은 다른 복음’(갈 1:6-9)이라고 보았다.

에큐메니컬 종교 통합 운동(WCC, NCC 등)은 ‘모든 종교는 결국 같은 하나

님께로 가는 다른 길들’이라고 가르친다. 그들은 교리적 차이를 최소화하고 

사회 정의와 세계 평화를 우선시한다. 독립침례교인들은 이 운동이 ‘진리를 배

신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1차 분리는 이러한 세력들과 공식적 협력과 연합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했다. 물론 개인적으로 카톨릭 신자나 자유주의자와 대화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그들을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역

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

2. 2차 분리

2차 분리는 더 논쟁적이었다. 이는 복음은 바르게 믿지만 1차 분리 대상들과 

계속 협력하는 보수 복음주의자들과의 분리를 의미했다. 예를 들어 어떤 목사

가 개인적으로는 보수적 신학을 가지고 있지만 자유주의 교단에 남아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떤 교회가 성경을 믿지만 NCC나 WCC에 가입되어 있다

면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떤 복음주의자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로마 카

톨릭과 공식적으로 협력하는 집회에 참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독립침례교인들 중 많은 이들은 “그들과도 거리를 두고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그들과 협력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자유주의나 카톨릭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빌리 그래함이 2차 분리의 주요 논쟁 대상이었다. 그래함은 개인적으로 보수

적 복음주의자였다. 그는 성경의 권위를 믿었고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했으며 

복음을 분명히 전했다. 그러나 그의 전도 집회에 자유주의자들과 카톨릭이 공

식 후원자로 참여했다. 독립침례교인들은 “그래함 형제는 좋은 사람이고 복

음을 전하지만 그의 협력 방식은 잘못되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사역할 수 없

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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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분리는 독립침례교회 안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어떤 이들은 2차 분리가 

너무 지나치다고 보았다. “바른 신앙을 가진 형제를 왜 배척하는가?” 다른 이

들은 2차 분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타협하는 형제와 함께하면 우리도 

결국 타협하게 된다.”

3. 분리의 한계와 남용

성경적 분리는 원칙적으로 옳지만 실천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예컨대, 

어떤 경우에는 분리가 지나치게 좁게 적용되었다.

일부 독립침례교회들은 외형적 기준으로 분리를 확대했다. 음악 스타일(악

기 사용, 리듬), 복장(바지를 입는 여성, 긴 머리를 기르는 남성), 오락(영화 관

람, 스포츠 관람) 등이 분리의 기준이 되었다. 그런데 조심하지 않으면 율법주

의로 흐를 위험이 있었다. 성경적 분리의 핵심은 교리적 순수성이지 외형적 규

칙이 아니다. 물론 생활 방식과 신앙이 무관하지는 않지만 ‘무엇을 입느냐’와 

‘무엇을 믿느냐’를 같은 수준에 놓는 것은 조심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

다.

또 어떤 경우 분리가 교만과 우월감으로 이어졌다. “우리만이 순수하다. 우

리만이 바르다. 다른 모든 이들은 타협했다. 그래서 우리만 교회이다.” 이러한 

태도는 사랑과 겸손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럼에도 원칙 자체는 옳았다. 거짓 

교리와 타협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것은 목사들의 의무다. 문제는 원칙이 아

니라 적용이었다. 독립침례교회가 배워야 할 교훈은 “분리를 포기하라.”가 아

니라 “분리를 성경적으로, 사랑으로, 지혜롭게 실천하라.”는 것이다.

독립침례교회의 성장과 지도자들

선구자들

독립침례교회 운동은 몇몇 강력한 지도자들과 영향력 있는 기관들을 통해 

형성되고 확산되었다. 이들을 이해하지 않고는 독립침례교의 역사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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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랭크 노리스(J. Frank Norris, 1877-1952) - 전투적 근본주의자

노리스는 ‘독립침례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한 인물이다. 그는 1909년부

터 1952년까지 텍사스 주 포트워스의 제일침례교회에서 목회했다. 그의 교회

는 수천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로 성장했고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

라고 불렸다.

그는 동시에 미시간 주 디트로

이트의 템플침례교회를 담임한 

독특한 인물이었다. 그는 주말

마다 야간열차를 타고 1,900킬

로미터 떨어진 두 도시를 오가며 

주일 강단에서 직접 설교했고, 

당시 항공 교통이 불안정하던 시

대에 장거리 철도 이동은 그의 

목회 사역의 일상이 되었다. 남

부와 북부의 대형 교회를 동시에 이끌며 그는 독립침례교회 내에서 압도적 영

향력을 행사했다. 두 교회 모두 그의 강단 중심 설교에 크게 의존했기에 이러

한 이례적인 구조가 가능한 측면도 있었다. 노리스의 이 전무후무한 목회 방

식은 이후 독립침례교회 역사에서 하나의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다.

노리스는 전투적이어서 남침례교 안의 자유주의와 진화론 교육을 맹렬히 공

격했다. 그는 남침례교 신학교들이 성경 비평학을 가르친다고 비난했고 남침

례교 지도자들을 ‘현대주의자들’이라고 규탄했다. 그 결과 1924년 그의 교회

는 남침례교에서 제명되었다. 그러나 노리스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우리는 

교단이 필요 없다. 우리는 오직 성경과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고 선언했다. 

그의 교회는 독립침례교회로서 계속 성장했다.

노리스는 또한 라디오 방송, 신문 발행, 대형 부흥회를 통해 전국적 영향력

을 발휘했다. 그의 신문 ‘탐조등’(The Searchlight)은 수만 부가 발행되었고 

그의 라디오 설교는 수백만 명이 들었다.

1935년 노리스는 텍사스 주 포트워스에 성경 침례 신학원(Bible Baptist 

프랭크 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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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nary)을 설립했는데 이 신학교는 독립침례교회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중요한 기관이 되었다.

노리스는 논쟁적인 인물이었다. 1926년, 포트워스 시의 부패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던 그에게 당시 시장의 친구가 찾아와 강한 항의를 제기했고 사무실에

서 격렬한 언쟁이 벌어졌다. 노리스는 그가 권총을 꺼내려 한다고 판단해 먼저 

총을 발사했고 상대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그는 법정에서 ‘즉각적인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한 것’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고 배심원단은 실

제로 위협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 이 사건 이

후에도 노리스는 포트워스 제일침례교회를 계속 목회하며 남침례교단 밖에서 

독립침례교회 노선을 유지했다. 그는 교단 조직에 속하지 않고도 대형 교회와 

전국적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대표적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전투적 태

도와 독단적 리더십으로 인해 그는 종종 비판을 받았으나 그의 영향력 자체는 

분명했다. 그는 남침례교로부터의 독립이 실제로 가능하며 때로는 필요하기

도 하다는 점을 뚜렷하게 보여 준 인물이었다.

2. 존 라이스(John R. Rice, 1895-1980)

라이스는 20세기 중반 가장 영향력 있는 독립침례교

회 지도자였다. 그는 텍사스 주에서 태어나 베일러 대학

교와 시카고의 무디 성경 학교에서 공부했고 처음에는 

남침례교 목사였으나 점차 독립침례교회 입장으로 옮겨

갔다.

1934년 라이스는 ‘주님의 검’(Sword of the Lord)이

라는 신문을 창간했는데 이 신문은 독립침례교회들을 

연결하는 핵심 매체가 되었다. 매주 발행되는 이 신문은 설교, 간증, 전도 이야

기, 신학 논문, 교회 소식을 실었고 전성기에는 발행 부수가 25만 부를 넘었고 

거의 모든 독립침례교회 목사들이 구독했다.

라이스는 또한 다작 저자였다. 그는 200권 이상의 책과 소책자를 썼는데 그

중 가장 유명한 책은 「기도: 구하고 받음」(Prayer: Asking and Receiving)

이다. 그의 책들은 수백만 부가 팔렸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다.

존 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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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스는 온건한 근본주의자였다. 그는 성경의 무오성, 창조론, 전도의 중

요성을 강조했지만 2차 분리에는 신중했다. 그는 빌리 그래함을 비판하지 않

았고(적어도 초기에는) 다양한 독립침례교회 그룹들과 두루 교제했다. 이 때

문에 일부 극단적 분리주의자들은 라이스를 ‘너무 타협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독립침례교인들은 라이스를 존경했다. 그의 ‘주님의 검’은 

독립침례교회 운동의 ‘목소리’였고 그의 책들은 수많은 목회자와 일반 성도

를 교육했다. 테네시 주 머프리즈보로에 본부를 두고 있는 그 신문은 현재까

지도 계속 발행되고 있고(현재는 월간) 독립침례교회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전성기 지도자들

1. 리 로버슨(Lee Roberson, 1909-2007)

리 로버슨은 1942년부터 1983년까지 테네시 주 채터누가의 하이랜드파크 

침례교회(Highland Park Baptist Church)에서 목회했다. 그의 목회 기간 

동안 이 교회는 미국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 중 하나로 성장했다. 주일 출석은 

수만 명에 이르렀고 교회는 수백 개의 선교 사역을 지원했다.

로버슨의 가장 큰 공헌은 교육이었다. 1946년에 그는 테네시 템플 대학

(Tennessee Temple University)을 설립했는데 이 학교는 독립침례교회 목

사들과 교사들을 양성하는 주요 기관이 되었다. 전성기에는 학생 수가 4,000

명을 넘었고 졸업생들이 전 세계에서 목회하고 선교했다.

테네시 템플 대학은 성경 중심 교육, 엄격한 도덕 규칙, 전도 훈련으로 유명

했고 학생들은 매주 거리 전도와 교도소 사역에 참여해야 했다. 학교의 모토

는 ‘국내외 사역을 위한 기독교 일꾼 훈련’이었다.

로버슨은 또한 ‘하이랜드파크 침례교회’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여러 권의 책을 썼다. 그의 설교 스타일은 간결하고 실천적이었다. 그는 ‘교회

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것’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했다.

안타깝게도 테네시 템플 대학은 재정 어려움으로 2015년 문을 닫았다. 그러

나 60년 이상 이 학교가 배출한 수만 명의 졸업생들은 독립침례교회 운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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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잭 하일스(Jack Hyles, 1926-2001)

잭 하일스는 20세기 후반 가장 잘 알려진 독립침례교 목사 중 한 명이다. 그

는 1959년부터 2001년까지 인디애나 주 해먼드 제일침례교회에서 목회했고 

그의 목회 기간 동안 이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하일스의 전략은 공격적 전도였다. 교회는 수백 대의 버스를 운영하며 어린

이와 청소년들을 교회로 데려왔고 주일 학교 교사들은 일주일 내내 가정 방문

을 했다. 교회는 매주 수천 명의 방문자를 기록했고 1970년대에는 매주 평균 

출석 인원이 14,000명에 달했고 1990년 당시에는 주일 학교 출석이 20,000명

을 넘어섰다.

하일스는 또한 뛰어난 조직가였다. 그는 ‘교회 성장의 모든 측면을 시스템

화’했다. 방문 프로그램, 교사 훈련, 버스 사역, 음악 사역, 청소년 사역, 이 모

든 활동에 필요한 매뉴얼이 있었다. 수천 명의 목회자들이 해먼드 제일침례교

회를 방문하여 하일스의 방법을 배웠다.

1972년 하일스는 하일스 앤더슨 대학(Hyles-Anderson College)을 설립했

는데 이 학교는 ‘하일스 방식’의 교회 성장과 목회를 가르쳤다. 수천 명의 학

생들이 이 학교를 졸업하여 전국에 독립침례교회를 개척했다. 하일스는 또한 

매년 ‘목사 학교’(Pastors’ School)를 개최했는데 이 행사에는 수천 명의 목

회자들이 모여 일주일 동안 설교를 듣고 사역 방법을 배웠다. 하일스는 ‘전도, 

전도, 전도’를 강조했다.

그러나 하일스는 매우 권위주의적이고 비판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쟁

적 인물이기도 했다. 게다가 그의 죽음 이후 해먼드 제일침례교회 지도부를 계

승한 인물들과 가족을 둘러싸고 심각한 도덕적 스캔들과 지도력 위기가 연이

어 제기되었고, 이는 교회의 신뢰도와 규모에 큰 타격을 주었다. 그 결과 한때 

미국 최대 규모의 침례교회로 불리던 이 교회는 급격한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

다. 오늘날 많은 독립침례교인들은 하일스의 전도 열정은 인정하지만 그의 리

더십 스타일과 개인적 문제들을 비판한다.

3. 제리 폴웰 시니어(Jerry Falwell Sr., 1933-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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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 폴웰 시니어는 1956년에 버지니아 주 린치버그의 토마스 로드 침례교회

(Thomas Road Baptist Church)를 35명으로 시작하여 2만 명 이상이 모이

는 대형 교회로 성장시켰다. 그는 독립침례교회 목사로서 강력한 설교와 텔레

비전 방송 사역 ‘옛 복음 시간’(Old Time Gospel Hour)을 통해 전국적 영향

력을 가졌다.

폴웰의 가장 큰 공헌은 1971년에 리버티 대학(Liberty University, 처음 이

름은 Lynchburg Baptist College)을 설립한 것이다. 이 대학은 독립침례교

회 전통에서 시작했지만 보다 폭넓은 복음주의 학생들을 받아들였다. 오늘날 

리버티 대학교는 온라인 프로그램까지 포함하여 10만 명 이상의 학생을 가진 

세계 최대 기독교 대학 중 하나가 되었다.

폴웰은 또한 1979년 ‘도덕적 다수’(Moral Majority)라는 보수 기독교 정치 

운동 단체를 창립하여 보수 정치 운동에 깊이 관여했다. ‘도덕적 다수’는 미국 

사회와 정치 전반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이슈를 다뤘다: 낙태 반대, 동성애 

반대, 가족 가치 수호, 공립 학교에서 기도 허용, 음란물·세속 문화 반대, 강

한 국방, 반공(특히 냉전기). 또 198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기독교 유

권자 수백만 명을 조직하여 로널드 레이건의 승리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이는 전통적인 독립침례교회의 ‘정교분리’ 입장과는 다른 접근이었고 일부 

독립침례교인들의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폴웰은 ‘교회와 국가의 분리’와 ‘그

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는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주요 기관들

1. 성서침례교회 친교회(Bible Baptist Fellowship International, BBFI)

1950년경 약 100명의 독립침례교회 목사들이 모여 성서침례교회 친교회

를 조직했는데 이 모임의 중심적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빅 박사(George B. 

Vick, 1901-1975)였다. 그는 한때 노리스 목사의 측근이었지만 노리스의 강

압적이고 독단적인 지도 방식에 깊은 우려를 품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보다 

건강한 협력 구조와 안정된 목회자 훈련 체계를 세우고자 이 친교회 조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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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했다. 이후 빅은 디트로이트 템플 침례교회와 침례 성경 대학을 통해 독립

침례교회 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지도자로 자리 잡았다.

BBFI는 ‘친교’(fellowship)이지 ‘교단’(denomination)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각 교회는 완전히 독립적이고 자치적이며 BBFI는 단지 같은 신학과 

실천을 공유하는 교회들의 자발적 연합일 뿐이다.

BBFI의 본부는 미주리 주 스프링필드에 있다. BBFI는 현재 침례 성경 대학

과 신학교(Baptist Bible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를 운영하며 

독립침례교회 목회자들을 양성한다. 또한 BBFI 선교 본부는 수백 명의 선교

사들을 전 세계에 파송한다.

BBFI는 실천적이고 전도 중심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그들은 복잡한 신학 

논쟁보다 영혼 구원과 교회 개척에 집중한다. “성경을 믿고, 침례를 실천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라.”

오늘날 BBFI에는 약 3,000개의 교회가 가입되어 있고 약 100만 명의 회원

을 대표한다. 이 조직은 가장 큰 독립침례교회 연합체 중 하나다.２ 

2. 밥 존스 대학교(Bob Jones University)

1927년 밥 존스 시니어(Bob Jones Sr., 1883-1968)가 설립했다. 존스는 원

래 남부 감리교 전도자였으나 근본주의 입장을 취했고 독립침례교회와 가까

워졌다. 밥 존스 대학은 처음에 플로리다 주에 있었으나 1947년에 사우스캐

롤라이나 주 그린빌로 이전했

다. 이 학교는 근본주의 기독

교 교육의 요새가 되었고 성경

의 무오성, 6일 창조, 전천년

설, 성경적 분리를 가르쳤다.

밥 존스 대학은 학문적 우수

성과 엄격한 도덕 규칙으로 유

명했다. 학생들은 복장 규정

２. 대한민국의 성서침례교회는 1950-60년대에 들어온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 미국 BBFI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형성된 교회로 현재 200여 개의 지역 교회가 있다.

밥 존스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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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켜야 했고 남녀 교제가 엄격히 제한되었으며 세속 음악과 춤이 금지되었

다. 일부는 이를 율법주의라고 비판했지만 학교는 ‘거룩한 삶’을 강조했다.

학교는 또한 매우 보수적인 분리주의 입장을 취했고 2차 분리를 실천했으며 

빌리 그래함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1950년대 후반 빌리 그래함이 NCC와 

협력하기 시작했을 때 밥 존스 시니어는 그래함을 ‘타협자’라고 규탄했다.

밥 존스 대학은 수만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이들 중 많은 이들이 독립침례

교회 목사, 선교사, 교사로 섬겼다. 학교는 오랫동안 비인가로 운영되었으나 

2006년에 TRACS(기독교 특화 전국 인가 기구) 인가를 받았고, 2017년에는 

SACSCOC(미국 남부 지역 대학 학력 인증 기구) 지역 인가를 취득했다.

오늘날 밥 존스 대학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지만 과거보다 규모가 축소되었

고, 일부 규칙들도 완화되었지만 학교는 여전히 보수적 기독교 교육을 제공하

고 있다.

1970년대부터는 밥 존스 대학 출판사(BJU Press)를 통해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목표로 한 교과서를 제작하기 시작했는데 이 교재들은 미국 내 크리

스천 스쿨뿐 아니라 전 세계 홈스쿨 네트워크에 폭넓게 사용되며 사실상 근본

주의, 보수 복음주의 교육의 표준 교재가 되었다. 특히 성경적 창조론, 기독교 

세계관, 역사·과학·문학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공교육과 구별되는 교

육 철학을 원하는 부모들과 교회 학교들 사이에서 높은 신뢰를 얻었다. 이 교

재들은 미국, 캐나다, 한국, 필리핀, 아프리카 여러 국가의 기독교 학교에서 채

택되었고 영어권 선교사 학교들에서도 표준 커리큘럼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또한 BJU Press는 비디오 강의, 교사 매뉴얼, 학습 패키지를 제공하며 전 세

계 수십만 가정의 홈스쿨링 시스템을 지원해 왔다. 결과적으로 BJU 교재는 

밥 존스 대학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독립침례교회들과 

근본주의 교회들의 차세대 교육을 형성하는 핵심적 도구가 되었다.

3. 펜사콜라 크리스천 대학(Pensacola Christian College)

펜사콜라 크리스천 대학(PCC)은 1974년 플로리다 주 펜사콜라에서 호튼

(Arlin Horton) 부부가 설립한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 교육 기관이다. 학교

는 철저한 성경적 권위, 문자적 6일 창조, 보수적 생활 규범, 그리고 강력한 분



464  신약 교회 역사 ┃ 제2부

리주의 노선을 유지했으며, 미국 남부의 대표적인 독립침례교회 계열 고등 교

육 기관으로 성장했다. PCC는 성경 강의와 모든 교과목에서 철저히 기독교 

세계관을 적용했으며 영어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KJV)만을 공식적으로 사용

하고 가르치는 것이 특징이었다. PCC는 KJV가 가장 신뢰할 본문을 기반으

로 하며 현대 역본의 비평 본문 사용을 경계해야 한다고 가르쳤고 이러한 입장

은 독립침례교회 운동 전반의 성경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PCC는 1970년대 후반 자체 교재 체계인 ‘아베카북’(A Beka Book)을 

개발하여 세계적 교육 출판사로 성장했다. ‘아베카북’ 교재들은 미국뿐 아니

라 한국, 필리핀, 캐나다, 아프

리카 등 전 세계의 기독교 학교

와 선교사 자녀학교에서 사용

되었고 비디오 강의 시스템은 

수십만 가정의 홈스쿨링을 지

원했다. 오늘날 PCC는 규모 면

에서도 근본주의 교육 기관 중 

가장 큰 학교 중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KJV 중심 신학 교육과 ‘아베카북’을 통해 독립침례교회와 근본주

의 교회들의 차세대 교육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4. 마라나타 침례대학(Maranatha Baptist University, 위스콘신 주 워터

타운, 1968년 설립)

음악과 신학 교육으로 유명한 독립침례교 대학이다. 마라나타 대학은 초기

부터 성경 중심 신학, 엄격한 생활 규범, 전통적 예배 음악을 강조하며 독립침

례교회 안에서 안정된 명성을 구축했다. 또한 여러 교회와 학교에 목회자, 교

사, 음악인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며 독립 근본주의 침례교(IFB) 교육 네트워

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왔다.

5. 웨스트코스트 침례대학(West Coast Baptist College, 캘리포니아 주 랭

캐스터, 1995년 설립)

폴 채플(Paul Chappell) 목사가 랭캐스터 침례교회 사역의 확장으로 시작

펜사콜라 크리스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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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교로 전도 중심 철학과 실

용적 목회 훈련에 강점을 둔 독

립침례교 교육 기관이다. 이 학

교는 성경의 절대적 권위, 지역 

교회 중심 사역, 보수적 음악 기

준을 강조하며 빠르게 성장했고 

미국 서부 독립 근본주의 침례교

회들 사이에서 신뢰받는 리더십 

훈련 기관이 되었다. 또한 웨스트코스트 침례대학은 설교, 전도학, 청년 사역, 

음악 사역 등 실천적 분야에서 강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수천 명의 졸

업생을 목회자, 선교사, 사역자로 배출해 독립침례교회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 모든 기관들은 교단 없이도 목회자 양성, 선교사 파송, 교회 개척이 가능

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독립침례교회는 ‘비조직적’이 아니라 기존 교단들

과 ‘다르게 조직된’ 교회였다. 교단의 위계 구조 대신 학교, 출판사, 친교 단체, 

선교 기관들의 네트워크가 있었다.

1950-1980년대 - 독립침례교의 전성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경제 번영과 함께 종교 부흥기를 맞아 교회 출

석률이 높아지고 신생 교회들이 쏟아졌다. ‘베이비 붐’ 세대가 태어났고 가족

들이 교회를 찾았는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독립침례교회들은 빠르게 성장

했다.

1. 버스 사역의 폭발

독립침례교회들의 성장 비결 중 하나는 버스 사역이었다. 교회들은 수십 대, 

심지어 수백 대의 버스를 구입하여 주일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교회로 데

려왔다. 버스 사역의 논리는 간단했다. 많은 어린이들의 부모는 교회에 나오

웨스트코스트 침례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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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지만 어린이들은 기꺼이 온다. 버스가 그들을 데려오면 그들은 주일 학교

에서 성경을 배우고 예배에서 복음을 듣는다. 일부는 구원받고 침례를 받으며 

그들을 통해 부모들도 복음을 듣게 된다.

버스 사역은 엄청난 조직력이 필요했다. 버스 운전사, 버스 내 교사, 주일 학

교 교사, 방문팀(주중에 가정을 방문하여 어린이들을 초대하는) 등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했다. 일부 교회는 버스 사역에 막대한 자원을 투자했

다. 하이랜드파크 침례교회는 140대 이상의 버스를 운영했고 매주 10,000명 

이상의 어린이를 교회로 데려왔다. 해먼드 제일침례교회는 200대 이상의 버스

를 가지고 있었다.

비판자들은 “이 사역은 숫자 게임이다. 진정한 회심보다 출석 교인 수에 집

착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독립침례교회들은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큰 주일 

학교’가 되기 위해 경쟁했고 출석 통계를 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지자들

은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고 있다. 이 어린이들 중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영

접했다.”고 반박했다.

버스 사역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절정에 달했고 그 후 점차 쇠퇴했다. 이

러한 쇠퇴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다. 보험 비용 증가, 안전 규정 강화, 사회 변화

(부모들이 낯선 사람의 버스에 아이를 태우는 것을 꺼리게 됨), 그리고 일부 버

스 사역 관련 스캔들 등이 있었다.

2. 주일 학교 운동

독립침례교회들은 주일 학교를 교회 성장의 핵심으로 보았고 “주일 학교가 

성장하면 교회가 성장한다.”는 모토 아래 엄청난 노력을 쏟았다. 주일 학교는 

연령별로 세밀하게 나뉘었다. 유아부, 유치부,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중

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장년, 노년 등 각 연령대에 맞는 교과 과정이 있

었다. 교사들은 정기적으로 훈련받았고 새로운 교수법을 배웠다.

일부 대형 독립침례교회들의 주일 학교는 정말 인상적이었다. 수십 개의 교

실, 수백 명의 교사, 정교한 출석 관리 시스템, 상급 제도(출석과 암송에 따른 

상), 대형 행사들(주일 학교 피크닉, 성경 퀴즈 대회, 암송 대회)이 있었다.

3. 강단 중심의 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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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침례교회들의 또 다른 특징은 강단 중심의 강력한 설교였다. 예배의 하

이라이트는 설교였고 목사는 보통 30-60분 동안 성경을 힘 있게 선포했다.

설교 스타일은 열정적이고 직설적이었다. 목사들은 큰 소리로 외치고 강단

을 두들기고 회중을 향해 직접 호소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많은 설교가 초청으로 끝났다. 

회중 가운데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 목사와 상담하고 기

도했다. 설교 주제는 주로 구원, 회심, 거룩한 생활, 전도, 재림이었다. 목사들

은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술, 담배, 도박, 간음, 거짓말, 이 모든 것이 강

단에서 규탄되었다.

비판자들은 이러한 설교가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지성적 깊이가 부족하다’

고 지적했다. 그러나 독립침례교인들은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 한

다. 복음은 지적 동의가 아니라 삶의 변화를 요구한다.”고 대답했다.

4. 선교와 교회 개척

독립침례교회들은 선교와 교회 개척에 큰 헌신을 보였고 교단 선교부 없이

도 수백 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했다.

독립침례교회 선교의 모델은 ‘신앙 선교’(faith mission)였다. 선교사들은 

특정 교회들에서 개별적으로 후원을 받았다. 선교사 후보자는 1-2년 동안 여

러 교회를 순회하며 자신의 비전을 나누고 후원을 요청했고 충분한 후원이 모

이면(보통 월 생활비와 사역비) 선교지로 떠났다.３

이 방식의 장점은 각 교회가 자신들이 파송한 선교사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

진다는 것이었다. 선교사는 정기적으로 후원 교회들에 편지를 보내고 안식년

에는 그 교회들을 방문했다. 교회 회중은 선교사 가족을 알고 그들을 위해 기

도했다. 단점은 선교사들이 후원을 모으는 데 몇 년씩 걸릴 수 있다는 것이었

다. 또 선교지에서 후원이 줄어들면 선교사가 귀국해야 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이 방식으로 수백 명의 독립침례교 선교사들이 파송되었으며 그들

은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태평양 섬들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성경을 번역하

고 학교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다.

３. 이러한 과정을 디퓨테이션(Deputation)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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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제임스 성경과 본문 보존 신앙

20세기 중반 이후 독립침례교회들은 성경의 절대

적 권위를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킹제임스 성경

(KJV)을 영어권 성경의 표준으로 강력히 옹호하게 

되었다. 

실제로 1611년 KJV가 출간된 이후 1970년대 말

까지 약 37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영어권 교회에서 

사용된 성경은 사실상 대부분 KJV였으며, 예배·

가정·학교에서 KJV는 거의 유일한 성경으로 자

리 잡고 있었다. 19세기 후반에 영국개역성경(RV, 

1885), 20세기 초에 미국 표준역(ASV, 1901)과 같은 현대 역본이 등장했지만, 

이러한 역본들은 학문적 영역이나 제한된 교단 내부에서만 부분적으로 사용

되었을 뿐 대부분의 교회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지 못했다.

그러나 천주교 계열 소수 사본들에 기반한 웨스트코트-호르트의 비평 본문

이 보급되고 이 본문에서 나온 현대 역본들(ASV, RSV, 그리고 1978년 NIV)

이 일반 교회로 점차 확산되면서,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공인 본문(Textus 

Receptus)과 비교할 때 이 역본들에 많은 구절의 생략과 변화가 있음이 드러

났다. 신약 성경에서만 통째로 구절 전체가 삭제되고 ‘없음’으로 표기된 구절

이 13구절이나 된다.

독립침례교회들은 이러한 변화를 성경 보존 교리의 훼손으로 보았고, 이 과

정 속에서 ‘성경 보존’과 ‘KJV 우월성’은 독립침례교회의 중요한 정체성으로 

굳어졌다. 그 결과 설교·교육·선교 등 모든 영역에서 KJV를 일관되게 사용

하는 전통이 독립침례교회들 안에 확고하게 형성되었다.

또한 독립침례교회 계열 대학들, 특히 펜사콜라 크리스천 칼리지(PCC)와 하

일스 앤더슨 대학은 KJV만을 공식 성경으로 채택하고 목회자·선교사 훈련

에서도 KJV 사용을 필수 기준으로 삼았다. 이들 중 가장 큰 학교는 펜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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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크리스천 칼리지(PCC)로 규모와 영향력에서 근본주의·독립침례교회 계열 

대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대학들은 KJV 중심 

신학 교육을 통해 수만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미국과 전 세계 독립침례교회

의 KJV 전통을 보존하고 확산시키는 핵심적 역할을 감당해 왔다.

성경 보존의 교리

독립침례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영감으로 기록하셨을 뿐 아니라 보존

하셨다고 굳게 믿었다. 시편 12편 6-7절은 이렇게 말한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

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

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그들은 성경 보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히 믿었으며, “하나님께서 원

어 성경을 영감으로 주셨다면 그분은 반드시 그 성경을 보존하셨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영감 교리는 무의미해진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말씀을 주셨지

만 이후 사본들은 대체로 부정확하다’는 주장은 스스로 모순된다.”고 강조했

다. 이러한 확신은 사실 1647년 제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밝힌 ‘원어 

성경의 영감과 사본들의 섭리적 보존’의 원리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다.

 

다수 사본들과 다수 본문

히브리어 구약의 경우 마소라 본문(Masoretic Text)이 전통적으로 사용된 

본문인데, 이는 유대인 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세심하게 복사하고 보존한 본

문이다.

그리스어 신약의 경우 상황이 더 복잡하다. 수천 개의 그리스어 사본들이 존

재하는데 그들 사이에는 차이들이 있다. 어떤 사본들이 정확한가?

독립침례교회는 다수 사본에 기반한 ‘공인 본문’(Textus Receptus, 

Received Text)을 지지했다. 이 본문은 신약 성경 사본의 압도적 다수 —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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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에 해당하는 비잔틴 계열 — 사본들과 일치하며 종교 개혁 시대 이후 루터

와 칼빈 등 프로테스탄트 지도자들이 사용한 전통적 본문이었다.

16세기에 에라스무스가 그리스어 신약을 편집했고 그의 작업은 후대의 공인 

본문 계열의 기초가 되었다. 이 본문을 토대로 루터의 독일어 성경, 틴데일의 

영어 성경,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되었으며, 이후 수백 년 동안 유럽과 미

국의 대부분의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은 이 본문을 사용해 왔다.

비평 본문의 문제

19세기 후반 웨스트코트(Brooke F. Westcott, 1825-1901)와 호르트

(Fenton J. A. Hort, 1828-1892)라는 두 영국 학자가 기존의 공인 본문을 대

신할 새로운 그리스어 신약 본문을 편집했다. 그들은 공인 본문을 신뢰하지 

않고, 전체 사본의 1% 남짓에 불과한 소수 사본들, 특히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 같은 고대 사본들을 최우선으로 삼았으며 이것이 ‘비평 본문’(Critical 

Text)의 출발점이 되었다.

20세기에 이 전통은 네슬레-알란트(Nestle-Aland) 비평 본문으로 발전했

고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 역본(NIV, NASB, ESV 등)은 이 본문을 기초로 번

역되었다. 독립침례교인들은 비평 본문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첫째, 비평 본문은 전체 사본의 약 1%에 해당하는 소수 사본을 99%의 다수 

사본보다 우선시한다. 수천 개의 사본이 동일한 내용을 증언하는데 단 두세 

개의 사본이 다른 이문(readings)을 제시한다면 어느 사본을 따르는 것이 자

연스러운가? 독립침례교인들은 “다수의 증언을 따르는 것이 상식적이다.”라

고 보았다.

둘째, 비평 본문의 핵심 사본들(바티칸 사본, 시내 사본)은 공교롭게도 이집

트에서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집트는 초대 교회의 중심지가 아니었고 이 사본

들 또한 실제 교회에서 널리 사용되기보다 도서관 등에 보존된 형태로 전해졌

다. 독립침례교인들은 “사용되다가 닳아 없어질 만큼 널리 읽힌 사본이 더 신

뢰할 만하지, 거의 사용되지 않은 사본이 어떻게 더 정확할 수 있는가?”라고 



471  제16장 ● 독립침례교회의 도전과 응답

반문했다.

셋째, 비평 본문은 고정되지 않고 계속 변화한다. 네슬레-알란트 본문은 이

미 28판까지 나왔으며 각 판마다 수백 곳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비평학자

들 사이에서조차 본문 확정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증거로 여겨졌다.

넷째, 비평 본문은 중요한 구절들을 삭제하거나 의문시한다. 마가복음 

16:9-20, 요한복음 7:53-8:11, 요한일서 5:7-8과 같은 본문이 대표적이다. 독

립침례교인들은 이를 ‘성경의 핵심 구절을 약화시키는 위험한 시도’로 보았다.

다섯째,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신학적 성향 자체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그

들은 전통적 성경 무오성 교리에 회의적이었고, 진화론에 우호적이었으며, 로

마 카톨릭에 대한 거부감도 약했다. 독립침례교인들은 “이러한 신학을 가진 사

람들이 편집한 본문을 어떻게 최종 권위로 인정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 출간된 이후 사실상 영어권 개신교회의 표준 성경이

었다. 400년 넘는 세월 동안 이 성경은 부흥 운동, 세계 선교, 교리 형성, 찬송

가 작사, 설교와 교육의 중심에 자리했다.

독립침례교인들은 킹제임스 성경이 여러 면에서 탁월하다고 보았다.

첫째, 올바른 본문에 기반한다.

구약은 전통적으로 보존된 마소라 본문에서, 신약은 개신교의 정통 본문인 

공인 본문에서 번역되었다.

둘째, 번역이 정확하다.

번역 작업에는 54명의 최고 수준의 학자들이 참여했고 약 7년에 걸쳐 치밀한 

검토를 거쳤다. 또한 ‘단어 대 단어’라는 형식적 일치 번역 방식을 채택해 본문

의 의미를 충실히 옮기려 했다.

셋째, 언어가 아름답다.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는 장엄하고 시적이며, 세기가 바뀌어도 여전히 읽기 쉽

고 암송하기 좋다. 이는 예배와 설교, 개인 묵상에서 특별한 힘을 발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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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교리적으로 명확하다.

삼위일체, 예수님의 신성, 처녀 탄생, 대속적 죽음, 육체적 부활, 재림, 지옥 

등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실제 역사 속에서 이 성경을 사용하셨다는 점이다.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수억 명이 복음을 들었고, 수십만 개의 교회가 세워졌

으며, 수많은 선교사가 파송되었다. 독립침례교인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킹

제임스 성경에 특별한 복을 주셨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보았다.

오늘날에도 KJV는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소장되고 읽히는 영어 성

경이다.

KJV-Only 입장

이러한 확신 속에서 대부분의 독립침례교회들은 자연스럽게 ‘KJV-Only’

라 불리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즉, 공인 본문(Textus Receptus)에 기초한 

킹제임스 성경만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보고 비평 본문을 따른 현대 역본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입장은 하나의 단일한 형태가 아니라 여러 

단계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었다.

일부는 킹제임스 성경이 ‘가장 뛰어난 번역’이라고 믿는 온건한 입장이었다. 

이들은 현대 역본들도 불완전하지만 참고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

다. 다른 이들은 ‘킹제임스 성경만이 정확한 번역’이며, 비평 본문에서 나온 현

대 역본들은 본문 자체에 문제가 있어 공적 예배나 교리 교육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소수의 극단적 KJV주의자들, 예를 들어 피터 럭크만

(Peter Ruckman)과 그의 추종자들은 “영감은 원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

라 영어 킹제임스 성경 자체에도 부여되었다.”고 주장하며, 심지어 “영어 KJV

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본문을 교정할 수 있다.”는 난센스 발언도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독립침례교회와 신학교는 럭크만 등의 이러한 극

단적 입장을 따르지 않았다. 주류 독립침례교회의 이해는 ‘본문 보존’에 기초

한 중간 입장이었다. 즉,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올바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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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에 기반한 정확한 번역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으며, 반대로 현대 역본은 

잘못된 비평 본문에 근거했으므로 교회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여겼다. 이들은 

한 번도 “KJV 영어 번역 자체가 새롭게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주장은 독립침례교회 내에서도 극히 소수 의견으로 간주

되었다.

한국에서는 이 입장이 종종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라는 이름으로 비판을 

받고, 때로는 오해 속에서 이단적 주장으로 취급되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 침

례교 전통 안에서는 이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어떤 성경 번역을 교회의 

표준으로 삼을지 결정하는 것은 각 지역 교회의 양심의 자유이며 회중 자치의 

고유한 권리이다. 독립침례교회가 킹제임스 성경을 선택한 것은 신학적 판단

과 교회 전통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지, 이단성을 띤 주장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성경 보존에 대한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며, 공인 본문의 계보를 존중

하려는 신앙적 확신 속에서 KJV를 선택한 것이다.

현시대 독립침례교회의 현황과 과제

현재의 도전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독립침례교는 변화와 도전에 직면했다. 1960-70년대

의 전성기는 지났고 여러 어려움이 나타났다.

1. 숫자의 감소

전반적으로 미국의 교회 출석이 감소하고 있다. 세속화, 상대주의, 무신론의 

확산으로 점점 더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다. 독립침례교회들도 이 추세

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대형 독립침례교회들 중 많은 곳이 축소되었다. 해

먼드 제일침례교회는 한때 20,000명 이상이 모였지만 지금은 수천 명으로 줄

었다.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 교체, 스캔들, 세대 교체 실패로 어려움을 겪었다.

버스 사역은 거의 사라졌고 주일 학교 출석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젊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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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는 이전 세대만큼 교회에 헌신하지 않는다.

2. 신학교와 대학의 어려움

여러 독립침례교 대학들이 문을 닫았다. 테네시 템플 대학(2015년 폐교), 노

쓰랜드 침례 성경 대학(Northland Baptist Bible College, 2015년 폐교) 등

이 그 예다. 재정적 어려움, 학생 수 감소, 세대 변화가 원인이었다.

살아남은 학교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학생 모집이 쉽지 않고 재정이 

빠듯하며 교육 철학을 어떻게 현대화할지 고민하는 중이다.

3. 다음 세대의 이탈

독립침례교회에서 자란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다른 교회로 옮겨

간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일부는 독립침례교회의 율법주의와 권위주의에 반발한다. “복장 규정, 

음악 제한, 엄격한 규칙들이 자유를 가로막는다.”

둘째, 일부는 지적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대학에서 진화론, 성경 비평

학, 다른 종교들을 만났을 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셋째, 일부는 더 ‘현대적’인 예배를 원한다. 현대 찬양, 캐주얼한 분위기, 멀티

미디어 사용 등.

넷째, 일부는 독립침례교회가 너무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 “우리만 옳고 다

른 모든 이들은 틀렸다는 태도에 지쳤다.”

4. 스캔들과 권위주의의 유산

일부 독립침례교 지도자들의 도덕적 스캔들들이 운동 전체에 그림자를 드리

웠다. 잭 하일스를 비롯한 몇몇 유명 목사들의 문제점들이 사후에 드러났다. 

일부 교회에서 성적 학대와 이를 은폐한 사례들이 보고되었다.

또한 과도한 목회자 권위주의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회중 정치가 원칙이었

지만 실제로는 목사가 거의 절대적 권력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 견제와 균형이 

부족했고 목사의 잘못을 지적하기 어려웠다.

긍정적 발전들

그러나 모든 것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일부 독립침례교회들은 건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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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고 있다. 랭캐스터 침례교회(Lancaster Baptist Church, 캘리포니아)

는 현대 독립침례교회의 좋은 모델이다. 이 교회는 복음 중심, 전도 열정, 체계

적 제자 훈련, 킹제임스 성경 사용, 분리주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율법주의를 

피하고 은혜를 강조한다. 교회는 웨스트코스트 침례대학을 운영하며 목회자

들을 양성한다.

일부 독립침례교회들은 과거의 실수에서 배우고 있다. 더 투명한 재정 관리, 

목회자에 대한 적절한 견제, 회중 정치의 실질적 실천, 은혜와 사랑의 강조 등

이 나타나고 있다. 선교 사역은 여전히 강하다. 수백 명의 독립침례교 선교사

들이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고 있다.

독립침례교와 남침례교의 관계

흥미로운 점은 남침례교 안에도 실질적으로 독립침례교회와 다르지 않은 교

회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들은 형식상 남침례교에 속해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남침례교 헌법은 각 교회의 자치를 보장한다. 어떤 상급 기관도 교회에 명령

할 수 없다. 따라서 남침례교회는 원하는 만큼 독립적일 수 있다. 교단의 협동 

프로그램에 헌금을 보내지 않아도 되고, 교단 신학교에 학생을 보내지 않아도 

되며, 교단 결의안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 많은 보수적 남침례교회들이 이렇게 운영된다. 그들은 킹제임스 성경

을 사용하고, 독립침례교 대학에서 교육받은 목사를 청빙하고, 독립침례교 선

교사를 직접 후원하며, 교단 행사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그들이 남침례교에 

남아 있는 이유는 때로 단순히 역사적 관계나 연금 문제 때문이다.

반대로 어떤 ‘독립’ 침례교회들은 실질적으로 특정 지도자나 네트워크에 종

속되어 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는 독립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유명 목사나 

특정 대학의 지시를 따른다.

따라서 진정한 독립의 기준은 “어떤 이름표를 달고 있는가?”가 아니라 “실제

로 누구의 권위 아래 있는가?”이다. 독립침례교회의 핵심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께만 복종하는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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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이후 남침례교의 보수적 회복 운동은 남침례교를 신학적으로 보수

적으로 만들었다. 그 결과 남침례교와 독립침례교 사이의 신학적 간격이 좁아

졌다. 오늘날 두 그룹은 성경의 무오성, 보수적 교리, 전도와 선교 중심 사역에

서 거의 일치한다. 조직 구조와 협력 범위에 있어서만 차이를 보일 뿐이다.

독립침례교회 운동의 빛과 그림자

어떤 역사적 운동이든 빛만 있거나 그림자만 있지는 않다. 독립침례교회 운

동 역시 마찬가지다. 공정하게 평가하려면 양쪽을 다 봐야 한다.

독립침례교회가 밝힌 빛

첫째,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 독립침례교회들은 전도를 교회의 핵심 사명으

로 확신했다. 거리 전도, 가가호호 방문, 버스 사역, 대형 부흥회를 통해 수백

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아 교

회에 연결되었다. 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열매였다.

둘째, 성경의 권위 수호. 자유주의 신학이 여러 교단을 흔드는 상황에서도 

독립침례교회들은 성경의 무오성과 영감을 확고히 지켰다. 그들은 스스로를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교회’로 규정했고, 진화론·성경 비평·상징주의를 

거부하며 성경의 문자적 해석을 일관되게 옹호했다.

셋째, 교회의 자치 실천. 독립침례교회들은 회중 정치와 지역 교회의 완전한 

자치를 실제로 구현했다. 상회나 교단 본부의 지시 없이 오직 회중의 결정으로 

교회를 운영했으며, 이는 침례교 전통의 핵심 원리를 그대로 지켜낸 것이었다.

넷째, 선교와 교회 개척. 교단 조직 없이도 수백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수

천 개의 교회를 개척했다. 이는 “조직보다 비전과 헌신이 더 중요하다.”는 사

실을 역사적으로 입증한 사례였다.

다섯째, 킹제임스 성경과 본문 보존. 독립침례교회들은 성경 본문 논쟁에서 

공인 본문 전통을 굳게 지켰다. 비평 본문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교회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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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실제로 사용되어 온 본문을 옹호했다.

여섯째, 거짓 교리로부터의 분리. 자유주의 신학, 로마 카톨릭, 에큐메니컬 운

동과의 협력을 거부했다. 이는 교회의 순수성을 보존하려는 진지한 시도였다.

독립침례교회가 맞닥뜨린 그림자들

첫째, 율법주의로의 경직성. 일부 교회에서는 ‘분리’ 원리가 외형적 규칙주의

로 변질되었다. 복장, 머리 길이, 음악, 오락 등에 세세한 기준이 생기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영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율법주의적 경향으로 

복음의 자유와 은혜가 충분히 드러나지 못했다.

둘째, 권위주의와 회중 정치의 약화. 형식적으로는 회중이 최고 권위였지만 

실제로는 목사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았다. 목사 의견에 대한 

반대가 사실상 불가능했고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데 이는 회중 

정치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었다.

셋째, 교육과 지성적 준비 부족. 일부 독립침례교 교육 기관들은 학문적 깊

이보다 ‘영적 열정’을 우선시했다. 그 결과 성경 변증, 교회사, 조직신학, 철학, 

과학에 대한 균형 잡힌 훈련이 부족해 젊은 세대가 대학과 사회에서 마주하는 

지적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생겼다.

넷째, 고립과 협력 부족. 성경적 분리 원리가 지나치게 좁게 적용되면서 자신

들과 조금이라도 다른 전통의 교회들과 교제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시야가 제한되고 다른 전통으로부터 배울 기회를 잃었으며, “우리

만 옳다.”는 태도가 형성되기도 했다.

다섯째, 스캔들과 학대 은폐. 일부 교회들에서는 목회자의 도덕적 실패, 성적 

학대, 재정 부정 사건이 일어났고 더 큰 문제는 이것들이 종종 은폐되었다는 

점이다. ‘교회의 명예’를 이유로 피해자가 침묵을 강요받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는 심각한 죄악이며 독립침례교회의 치명적 약점이었다.

여섯째, 세대 교체 실패. 많은 대형 독립침례교회들이 창립 목사 이후 급격히 

쇠퇴했다. 카리스마적 지도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이며, 체계적인 지도자 

양성과 승계 준비가 부족했던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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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그림자들은 독립침례교회가 겸손히 인정하고 회개하며 바로잡아야 

할 부분들이다. 그러나 그림자가 있다고 해서 빛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 

원리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원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실천되느냐가 더 중요하다.

결론 - 교회는 누구에게 복종하는가

독립침례교 운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복종한다.”

이는 새로운 주장이 아니다. 1525년 취리히의 재침례파, 1609년 암스테르담

의 존 스미스, 1612년 런던의 토마스 헬위스, 1638년 로드아일랜드의 로저 윌

리엄스 모두 동일한 진리를 외쳤다. 교황도, 감독도, 노회도, 총회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이다.

침례교 역사를 넓게 조망하면, 1850년 이전의 침례교회는 본질적으로 독립

된 교회들이었다. 협력은 있었지만 지배 구조는 없었으며 각 교회는 자치권을 

가지고 회중이 스스로 결정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선교와 

교육을 위해 전국 단위의 조직들이 등장하면서 남침례교와 북침례교 같은 교

단들이 강력한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이는 여러 유익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지

역 교회의 자치를 약화시키는 결과도 낳았다.

20세기 중반 독립침례교 운동은 이러한 교단화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났다.

“우리는 원래 침례교였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 협력은 하되 지배받지 않겠

다. 조직을 사용하되 조직에 종속되지 않겠다.”

이것이 그들의 선언이었다.

독립침례교회들은 명확한 신학 교리를 가지고 있었다. 성경의 완전 영감과 

무오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신자 침

례, 회중 정치, 정교분리, 환난 전 휴거, 전천년설, 영원한 천국과 지옥, 그리고 

거짓 교리로부터의 분리 — 이러한 신학적 기둥이 독립침례교회를 지탱했다.

그들은 재침례파 전통(아나뱁티스트, 아미쉬, 메노나이트)과는 본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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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랐다. 독립침례교회의 ‘분리’는 세상과의 물리적 격리가 아니라 거짓 교리로

부터의 신학적 분리였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살며 세상에 복음을 전했다.

독립침례교회 운동은 강력한 지도자들과 영향력 있는 기관들의 후원 아래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노리스(J. Frank Norris), 라이스(John R. Rice), 로버

슨(Lee Roberson), 하일스(Jack Hyles), 폴웰(Jerry Falwell)과 같은 목회

자들이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를 세우며 전국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또한 ‘주님의 검’(Sword of the Lord), 테네시 템플 대학(Tennessee 

Temple University), 밥 존스 대학(Bob Jones University), 펜사콜라 크

리스천 대학(Pensacola Christian College), 성서침례교회 친교회(Bible 

Baptist Fellowship International) 같은 기관들은 ‘성경대로 믿는 기독교’ 

노선을 견고하게 세우며 수많은 목회자, 교사, 선교사를 배출했다.

1950-1980년은 독립침례교의 전성기였다. 버스 사역, 주일 학교 운동, 강단 

중심 설교, 선교와 교회 개척을 통해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들 중 상당수가 독립침례교회였다.

킹제임스 성경은 독립침례교회의 두드러진 특징이 되었다. 그들은 KJV가 

올바른 본문(공인 본문)에서 정확하게 번역되었다고 믿었고 비평 본문에 기초

한 현대 역본들을 경계하며 거부했다.

21세기에 들어 독립침례교회는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 출석 감소, 세대 교

체의 어려움, 지도자 스캔들의 후유증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많은 건강한 독립침례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충실

히 감당하고 있다. 독립침례교회 운동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존재한다. 복

음 전도, 성경 권위 수호, 교회 자치 실천은 분명한 공헌이었고, 율법주의, 권위

주의, 교육의 부족, 고립은 솔직히 인정해야 할 약점이었다.

오늘날 교회에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이시다. 어떤 인간 조직도 그리스도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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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이에 끼어들 수 없다. 협력은 유익하지만, 지배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

둘째, 성경의 권위는 절대적이다. 전통도, 교회법도, 총회 결의도 성경 위에 설 

수 없다. 성경이 말하면 순종하고, 성경이 침묵하면 자유다. 이것이 성경적 교

회의 기본 원리다.

셋째, 거룩한 분리는 필요하지만 지혜롭게 실천되어야 한다. 거짓 교리와의 

타협은 용납될 수 없지만, 외형적 기준으로 형제를 정죄해서도 안 된다. 순수

성과 사랑, 진리와 은혜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넷째, 회중 정치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여야 한다. 회중이 진정한 결정권을 가

져야 하고, 목회자는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종이다. 교회 안에는 견제

와 균형, 투명성과 책임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섯째, 지성과 영성은 대립하지 않는다. 뜨거운 마음과 깨어 있는 정신이 함

께 필요하다. 다음 세대를 세우려면 신앙과 더불어 지적 훈련도 제공해야 한

다.

여섯째,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핵심 사명이다. 안으로만 향하는 교회는 서서

히 죽어 간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아야 한다.

독립침례교의 목표는 결코 ‘우리끼리’를 위한 공동체가 아니다. 그들의 궁극

적 비전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복종하는 교회’를 이루는 것이었다. 초대 교회

가 그랬고, 종교 개혁자들이 추구했고, 침례교 선조들이 순교로 지켜낸 것도 

바로 이 원리였다.

교회는 누구의 것인가? 교단의 것도, 목사의 것도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의 것이다. 교회는 누구에게 복종하는가? 총회도, 노회도 아니다. 오직 그리

스도 한 분께만 복종한다. 이것이 독립침례교회가 붙들었던 진리였고, 오늘날 

모든 교회가 붙들어야 할 진리다.

또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

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 가운데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골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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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침례교회가 남긴 
핵심 질문 일곱 가지

1. 나는 우리 교회가 실제로 누구에게 복종하고 있는지 아는가?

형식상 그리스도를 머리라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교단 정책, 유명 목사, 전통의 영향 

아래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

2. 나는 협력과 타협의 경계를 분별할 수 있는가?

복음의 핵심을 지키면서도 불필요한 분열을 만들지 않는 지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거짓 교리와는 분리하되 형제에게는 사랑을 잃지 않아야 한다.

3. 나는 외형적 규칙과 성경적 원리를 구분하는가?

거룩한 분리가 율법주의로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반대로 ‘은혜’를 핑계로 교리적 타

협을 정당화하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

4. 나는 조직의 효율성보다 교회의 자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큰 조직과 풍부한 자원의 유혹 앞에서 지역 교회의 독립성과 회중의 결정권을 지킬 

신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5. 나는 목회자 권위와 회중 정치의 균형을 실천하고 있는가?

목사를 존경하되 우상화하지 않고, 지도력을 인정하되 독재를 허용하지 않는 성숙

함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6. 나는 다음 세대를 지적으로 준비시키고 있는가?

뜨거운 마음만큼 깨어 있는 정신도 필요함을 인식하고, “그냥 믿어라.”가 아니라 “왜 

믿는가?”를 가르치는 신실함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7. 나는 성경 본문과 교리 보존을 위해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가?

시대의 학문적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역사적 교회가 지켜 온 본문을 붙들 양심의 확

신이 있는지, 편리함보다 진리를 택할 용기가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

Check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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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교회의 회복과 
침례교의 유산

사도행전에서 
오늘날까지 

Chapter 17

AD  30-현재

신약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고 그 모습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찾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은 2,000년 교회 역사를 관통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다.

사도행전의 단순하고 순수한 공동체는 시간이 지나며 제도화되었고, 국가 

권력과 결합하면서 본래의 신약 교회 구조는 흐려졌다.

종교 개혁은 많은 진리를 되찾았지만, 신약 교회 전체 모델을 온전히 회복하

지는 못했다.

이 흐름 속에서 침례교 전통은 500년 동안 다음 두 가지를 붙들어 왔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그 교회를 오늘 이 시대에 재현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침례교의 대답은 신약 교회의 ‘다섯 기둥’, 즉 성경의 절대적 

권위, 다시 태어난 신자들의 교회, 신자 침례와 침수례, 양심의 자유와 정교분

리, 회중 정치와 지역 교회의 자율성을 지키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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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섯 기둥은 한 교파의 전통이 아니라 1세기 신약 교회의 실제 구조이며, 

침례교는 시대적 도전 속에서도 이 원리들을 가장 일관되게 지켜 왔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이 신약 원리들은 단지 교리 책 속에 존재하는가, 아니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제로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취리히의 작은 방에서 시작된 순종이 어떻게 세계적 운동이 되었는가?

순교와 박해 속에서도 이 원리들은 어떻게 보존되었는가?

그리고 21세기 오늘, 신약 교회는 과연 어디에서 살아 숨 쉬고 있는가?

이 장은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려 한다.

1. 신약 교회의 원리가 어떻게 침례교 신학의 기둥으로 세워졌는지

2. 그 원리들이 500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증언되어 지금도 살아서 일하고 

있는지

이 결론 장에서 우리는 단순히 역사를 되짚는 것이 아니라, 신약 교회의 원리

들이 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원리들이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실제로 살

아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한다.

침례교의 이야기는 결국 “신약 교회는 지금도 살아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

는 생생한 기록이며, 그 증언은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현재적 소명이다.

침례교를 세운 다섯 기둥

침례교 전통은 500년 동안 신약 교회의 핵심 원리를 붙들어 왔다. 그것은 흔

히 ‘침례교의 다섯 기둥’이라 불리며 다음과 같다.

(1) 성경의 절대 권위

(2) 다시 태어난 신자들의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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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자 침례와 침수례

(4) 양심의 자유와 정교분리

(5) 회중 정치와 지역 교회의 자율성

이 다섯 원리는 1세기 신약 교회의 실제 구조로서 침례교의 역사 속에서 일관

되게 지켜져 왔다. 이 원리들이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증언되었는지는 이 장

의 후반부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려 한다.

침례교의 유산 - 500년의 증언

침례교 전통은 단순히 다섯 기둥을 정리한 신학 체계로 끝나지 않았다. 이 

원리들은 지난 500년 동안 실제 역사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교회와 사회와 

세계 선교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취리히의 작은 방에서 시작된 순종은 박해

와 순교를 지나 영국과 미국을 거쳐 세계로 넓어졌고, 그 과정에서 양심의 자

유, 정교분리, 회중 정치, 성경 중심주의, 신자 침례는 하나의 교파를 넘어 인류

의 자유와 현시대의 질서를 형성한 유산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이 유산이 어떻게 전해졌으며, 현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 있

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질문이 남아 있다. 

신약 교회는 오늘도 살아 있는가? 침례교는 그 증언을 실제로 이어 왔는가?

이에 대한 답이 결론의 핵심에 이르게 할 것이다.

신약 교회는 살아 있다

사도행전의 그 작은 무리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지 2,000년

이 지났다. 그리고 1525년 취리히의 한 방에서 다시 한번 신약 교회의 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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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하려는 시도가 시작된 지 500년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이 긴 여정을 모두 

지나 마지막 장 앞에 서 있다. 여기에서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있다. 신약 교회는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 있는가? 그리고 침례교는 그 신약 교회의 증언

을 얼마나 지켜 왔는가?

초대 교회는 단순하고 순수했으나 4세기 이후 중세 시대를 지나며 교회는 

조직화되고 제도화되었으며 국가와 결합되기까지 했다. 16세기 개혁자들은 

많은 것을 바로잡았지만 완전히 신약 교회의 원리로 돌아가지는 못했다. 그러

다가 1525년 재침례교인들이 근본적 질문을 제기했다.

“성경은 교회를 어떻게 그리는가?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

이후 500년의 침례교 역사는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응답이다. 그러나 이 응

답은 과거의 기록에 머물지 않는다. 오늘날 수억 명의 신자를 가진 세계 최대 

규모의 기독교 전통으로 자리 잡은 침례교회, 전 세계에 확산된 교회 개척 운

동, 양심의 자유와 정교분리, 회중 참여 구조, 이 모든 흐름은 단순한 교리의 

산물이 아니다. 그렇다면 신약 교회는 오늘도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침례교

의 유산은 여전히 성경적 원리를 증언하고 있는가?

이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1세기에서 21세기까지 이어진 이 거대한 흐름을 다

시 바라보려 한다. 신약 교회의 원리는 어떻게 전해졌으며, 침례교는 이 원리를 

어떻게 지켜 왔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떤 책임을 갖게 되었는가?

2,000년의 여정 - 초대 교회에서 침례교까지

1세기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는 순수했다. 신자들의 자발적 공동체, 사

도들의 가르침, 성령님의 능력, 단순하고 진실한 예배가 특징이었다. 사도행전 

2장은 이렇게 기록한다.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니라. (행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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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는 점점 변질되기 시작했다. 2세기와 3세기에는 

교회 조직이 복잡해졌다. 주교 중심의 위계 구조가 생기고 단순한 공동체였던 

교회는 점차 제도화되었다. 4세기 콘스탄티누스 이후, 교회는 국가와 결합했

다.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되었고 이는 겉으로는 복처럼 보였으

나 실제로는 타락의 시작이었다. 교회는 권력을 얻었지만 그 대가로 순수함을 

잃었다. 중세에 들어서면서 의식과 전통은 성경을 대체했고 교회는 영적 공동

체가 아니라 권력 기구로 변했다. 미사는 라틴어로만 드려졌으며 일반 성도들

은 성경을 읽을 수조차 없었다. 구원은 은혜가 아니라 행위와 의식의 문제로 

바뀌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진리를 회복했다. 그들의 사역은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다. 그러나 개혁자들도 끝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유아 

세례를 여전히 인정했고, 국가 교회 체제를 받아들였다. 그들은 교회를 개혁했

지만, 교회와 국가의 고리를 완전히 끊지는 못했다.

1525년, 재침례교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들은 “신약 교회는 정확히 

어떤 모습이었는가?”에 대해 고민했고 신약 성경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기

로 결심했다.

루터가 ‘오직 성경’을 외쳤다면, 재침례교인들은 ‘오직 신약 성경’을 외쳤다.

루터가 ‘오직 믿음’을 강조했다면 그들은 ‘믿는 자의 침례’를 강조했다.

루터가 ‘교회’를 개혁하려 했다면 그들은 ‘신약 교회’를 다시 세우려 했다.

타락한 전통을 넘어 신약으로 돌아가려는 여정, 이것이 침례교의 시작이었다.

취리히에서 세계로 -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다

1525년 1월 21일, 취리히의 작은 방에 몇 명의 젊은이들이 모였다. 그들은 성

경을 펼쳐 읽었고 함께 기도했고 마침내 대담한 결단을 내렸다. 그 자리에서 

그레벨이 블라우록에게 침례를 주었고 그날 밤 약 15명이 신자 침례를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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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것은 역사적인 재침례 운동의 출발점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일을 시작하는지 알았을까? 자신들의 순종이 500년 

뒤까지 울려 퍼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 아마도 몰랐을 것이다. 그들은 

그저 성경에 충실하려 했을 뿐이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자.”

그들의 소망은 단순했고 그들의 행동은 순수했으나 그 작은 순종의 씨앗에

서 거대한 나무가 자랐다. 취리히에서 시작된 운동은 스위스 전역으로, 독일과 

네덜란드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그 방에 있던 15명의 신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 1억 7천만 명의 세계적 공

동체의 기초가 되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이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지키셨고 그 진리를 붙든 사람들을 통해 그것을 자라게 

하셨으며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다.

영국 - 신학적 명료성

영국에 다다른 침례교는 신학적으로 더욱 명확해졌다. 존 스마이스와 토마

스 헬위스는 침례교 신앙을 체계적으로 정리했고 그 핵심 원리를 분명하게 제

시했다.

신자 침례, 성경의 절대적 권위, 자발적 교회, 그리고 양심의 자유, 이 네 가지

는 이후 침례교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둥이 되었다.

특히 토마스 헬위스가 제임스 1세에게 보낸 대담한 선언은 역사적 전환점이

었다.

“우리의 주 왕이시여, 우리는 세상 권력에 관한 한 왕께 충성스럽게 순종하

고자 하는 신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양심에 관한 문제에서는 오직 하나

님만을 섬기며 인간의 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왕은 필멸의 인간이지 하나님

이 아니시기에 백성들의 육체에 대한 권세는 있으나 그들의 영원한 영혼에 대

한 권세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는 단순히 신학적 의견이 아니었다. 그것은 당시까지 1,50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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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되어 온 기독교 세계 질서를 뒤흔드는 혁명적 선언이었다.

왕과 국가가 인간의 영혼을 통제할 수 없다는 주장, 이 말은 영국의 감옥에

서 조용히 기록되었지만 그 울림은 유럽과 대서양을 넘어 퍼져 나갔다.

헬위스의 문장은 간략하면서 명료한 씨앗이었다. 즉, 정교분리의 씨앗, 양심

의 자유의 씨앗, 인권 사상의 씨앗이었다. 그리고 그 씨앗은 170년 후인 1791

년,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에서 마침내 꽃을 피우게 된다. 그때 사람들은 

깨달았다. 영국의 한 감옥에서 남긴 작은 글이 결국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다

는 사실을.

미국 - 자유의 실험

미국에서 침례교 원칙들이 국가의 토대가 되었다. 로저 윌리엄스가 프로비던

스에서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 양심의 관용을 실험하기 시작했고 이는 성공적

이었다. 이 원칙들은 로드아일랜드를 넘어 확산되었고 점차 다른 식민지들이 

더 많은 종교적 자유를 허용하기 시작했다.

1770년대 침례교인들이 버지니아에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 투쟁했다. 마침내 

1791년,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가 채택되었다.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실천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취리히의 작은 방에서 시작된 운동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의 헌

법에 명시되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얼마나 놀라운가!

세계로 - 복음의 확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침례교는 본격적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

윌리엄 케리는 인도로 갔고 아도니람 저드슨은 버마(미얀마)로 갔으며 로티 

문은 중국으로 향했다. 그 뒤를 이어 수천 명의 침례교 선교사들이 지구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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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먼 곳들까지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들은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으며 

성경을 번역했다. 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운영하며 가난한 이웃을 섬겼다. 

이들은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스승이자 의사이며, 번역가이자 개척자였다.

그들의 사역을 통해 교회는 곳곳에서 자라났다. 아시아의 도시와 마을, 아

프리카의 평원과 사막, 라틴 아메리카의 산지와 해안, 태평양의 작은 섬들, 어

디를 가도 침례교회의 흔적이 보이게 되었다.

현지 지도자들이 일어났고 그들 스스로 교회를 이끌며 운동은 점점 자생적

이고 토착적인 형태로 발전했다.

오늘날 침례교는 명실상부한 세계적 운동이다. 모든 대륙, 수백 개의 나라, 

수천 개의 언어, 침례교는 더 이상 유럽의 전통도, 미국의 운동도 아니다. 침례

교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공동 유산이 되었고 이제는 ‘세계적 교회 운동’

이라는 이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전통이 되었다.

다섯 기둥 - 변하지 않는 원칙

500년 동안 침례교는 다섯 가지 핵심 원칙을 지켜 왔다.

첫째, 성경의 절대적 권위 

성경이 최종 권위이다. 전통도, 교회도, 국가도, 이성도 아니다. 오직 성경이

다. “성경이 명령한 것은 지키고 성경이 언급하지 않은 것은 강요하지 않는다.”

둘째, 다시 태어난 신자들만의 교회 

교회는 다시 태어난 신자들의 자발적 공동체이다. 출생이나 국적이 아니라 

믿음과 회심이 교회 회원권을 결정한다.

셋째, 신자 침례와 침수례 

침례는 믿는 자의 순종의 표식이며 그리스도와의 연합, 즉 그분의 죽음, 매

장, 부활과의 연합을 상징한다.

넷째, 양심의 자유와 정교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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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은 하나님과 개인 사이의 문제이다. 국가는 간섭할 수 없다. 교회와 국

가는 분리되어야 한다.

다섯째, 회중 정치와 지역 교회의 자율성

각 지역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완전한 교회이다. 회중이 함께 교회

를 다스리며 외부 권위가 교회를 통제할 수 없다.

이 다섯 기둥은 500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재침례교인들이 이 원칙을 믿었

고 영국 침례교인들이 이 원칙을 믿었고 미국 침례교인들이 이 원칙을 믿었으

며 오늘날 전 세계 침례교인들 역시 이 원칙을 믿는다.

이 원칙들이 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 다섯 기둥은 단순한 유행이나 

전통이 아니라 성경에 뿌리를 둔 원칙들이기 때문이다. 이 원칙들은 신약 성경

에서 나오며 1세기 교회의 실천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다섯 기둥의 아름다움은 각 요소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데 있다. 

성경의 권위에서 회심한 신자들만의 교회가 나온다. 신자들만의 교회에서 신

자 침례가 나온다. 신자 침례에서 양심의 자유가 나온다. 양심의 자유에서 정

교분리가 나온다. 그리고 회중 정치는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라는 성경적 진리

를 실천한다.

하나를 제거하면 전체 구조가 흔들린다. 그래서 침례교는 이 원칙들을 타협 

없이 지켜 왔다.

피로 쓰인 역사

침례교의 역사는 화려한 승리의 이야기가 아니다. 눈물과 고통, 그리고 피로 

기록된 이야기이다.

1527년, 펠릭스 만츠는 취리히의 리마트 강에서 수장되었다. 그의 ‘죄’는 무

엇이었는가? 단지 성인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침례를 주었다는 것뿐이었다.

같은 해, 마이클 사틀러는 로텐부르크에서 끔찍한 고문을 당한 뒤 화형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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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졌다. 그의 ‘죄’는 무엇이

었는가? 재침례교의 신앙

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뿐이었다.

16세기와 17세기 동안 수

천 명의 재침례교인들이 유

럽 곳곳에서 죽어 갔다. 그

들을 죽인 사람들은 누구

였는가? 카톨릭만이 아니

었다. 루터파가 그들을 죽

였고 개혁파도 그들을 죽였다.

재침례교인들은 말 그대로 사방에서 박해를 받았다.

영국에서는 토마스 헬위스가 감옥에서 생을 마쳤다. 그의 ‘죄’는 무엇이었는

가? 왕은 영혼의 주인이 아니라고 말했다는 것뿐이었다.

미국에서도 고난은 계속되었다. 오벌 존은 채찍에 맞았고 버지니아의 침례교 

목사들은 감옥에 갇혔다. 그들의 ‘죄’는 무엇이었는가? 정부의 면허 없이 설교

했다는 것뿐이었다.

침례교의 역사는 피로 적혀 있다. 순교자들의 피, 이름 없는 신자들의 피, 진

리를 지키다 죽어 간 사람들의 피. 그 피는 고통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승리의 

씨앗이었다. 고대 교부 테르툴리안의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침례교 운동은 박해로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박해는 성경대로 믿는 침례

교인들을 더 순수하게 만들었고 더 단단하게 만들었으며 더 넓게 퍼지게 만들

었다. 

박해자들은 권력으로 침례교인들을 억압하려 했으나 꺾지 못했다. 그들은 

쓰러졌지만 그 피 위에서 교회는 다시 일어섰다. 

이것이 바로 침례교의 이야기이다. 영광의 이야기이기 전에, 고난 속에서 빚어

진 믿음의 이야기이다.

16세기 네덜란드 재침례파 성도 안네켄 헨드릭스의 화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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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을 위한 메시지

침례교의 역사가 21세기 교회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첫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교회가 길을 잃을 때마다 해답은 동일하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뿐이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

야 하는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교회는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가? 

모든 답은 성경 안에 있다.

둘째, 회심을 강조해야 한다. 교회는 문화적 기관이 아니다. 교회는 다시 태

어난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사람은 교회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를 믿고 회심하여 교회에 들어온다. 회심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셋째, 양심의 자유를 수호해야 한다. 신앙을 강제하려는 모든 유혹을 거부

해야 한다. 정부 권력을 이용해 복음을 확장하려는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 신

앙은 자발적이어야 한다. 강제된 예배는 하나님께 역겨운 것이다.

넷째, 회중을 신뢰해야 한다. 성령님께서 모든 신자 안에 임하신다. 그러므로 

교회는 회중을 결정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일반 성도를 훈련시키고 여러 분

야에서 섬기도록 권한을 주어야 한다. 교회 권력을 한 사람이나 소수에게 집

중시켜서는 안 된다.

다섯째, 단순함을 유지해야 한다. 교회는 복잡한 구조나 화려한 건물을 필

요로 하지 않는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그리고 하나님을 추

구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뿐이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여섯째, 신실해야 한다. 침례교 선조들은 진리를 위해 고난을 감수했다. 많

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으나 타협하지 않았다. 그들은 인기를 원하지 않았고 

세상의 승인을 구하지 않았다. 오직 성경적 원칙에 신실하였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일곱째, 분열을 피해야 한다. 침례교 역사에서 가장 아픈 장면은 불필요한 

분열이었다. 핵심 진리에서는 타협하지 말되 비본질적인 문제에서는 사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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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내로 연합을 추구해야 한다. “본질적인 것에는 통일을,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이라는 원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여덟째, 차세대를 준비시켜야 한다. 우리가 받은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

야 한다. 청년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침례교의 역사와 원칙을 알려야 한다. 

차세대가 준비되지 않으면 이 운동은 단 한 세대 만에 사라질 수도 있다.

미완성 여정

침례교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이 이야

기의 한 장을 쓰고 있다. 우리는 500년에 걸친 유산을 물려받았다. 

순교자들의 용기, 개혁자들의 지혜, 선교사들의 희생, 그리고 이름 없는 평범

한 신자들의 신실한 삶. 이 모두는 값비싼 유산이며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유산이다.

그러나 유산은 저절로 보존되지 않는다. 매 세대는 이전 세대로부터 받은 신

앙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유산을 지키고 전해야 하지 않는가?

도전들은 분명 존재한다. 서구에서는 세속화가 가속된다. 교회를 떠나는 사

람들이 증가한다. 기독교가 문화적 영향력을 잃어 가고 있다. 이 현상은 위기

인가, 아니면 기회인가?

이는 어쩌면 교회가 국가 권력과의 마지막 고리를 완전히 끊고 다시 한번 신

약 교회의 원형을 따라 순수한 자발적 공동체로 돌아갈 기회일지 모른다. 1세

기 교회는 권력 없이 세상을 변화시켰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박해가 다시 거세진다. 중국, 중동, 북한에서는 신자들이 고

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다. 그들은 1세기 성도들처럼, 16세기 재침례교인

들처럼 믿음을 위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말한다.

“진정한 신앙에는 대가가 따른다. 편안함이 항상 복은 아니다.”

또한 교회 내부에는 늘 위험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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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을 위해 복음을 희석하려는 유혹, 인기를 얻기 위해 원칙을 타협하려는 

유혹, 문화의 흐름에 순응하려는 유혹.

외부의 박해는 교회를 더 강하게 만들지만, 내부의 타협은 교회를 서서히 죽

인다. 그래서 타협하려는 유혹이 가장 위험한 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500년 동안 침례교를 지키신 하나님이

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박해 가운데서도, 분열 가운데서도, 수많은 도전 속에

서도 교회를 붙들고 인도하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책임은 단순하다. 신실함을 유지해야 한다. 성경에 신실하고 복음에 

신실하고 신약 교회 원칙에 신실하고 선조들이 우리에게 넘겨준 신앙에 신실

하게 책임을 다하면 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고전 15:58)

마지막 교훈

침례교는 무엇인가? 이 책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

다.

“침례교는 신약 교회를 이 시대에 구현하려는 운동이다.”

이것이 침례교의 본질이다. 이것이 침례교를 침례교답게 만든다. 이것이 침례

교가 50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이다.

1525년 취리히의 그 작은 방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콘라트 그레벨, 펠릭스 

만츠, 게오르크 블라우록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 그들은 용기를 얻기 위해 기도했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

택한 길의 위험성을 알았다. 박해가 올 줄 알았다. 그들은 신실함을 위해 기도

했을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지키고 싶었다. 타협하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순종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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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했을 것이다.

그들은 신약 성경을 읽었고, 그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깨닫고자 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려고 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시작하는 일이 

500년 후에도 계속되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원칙이 전 

세계 1억 명 이상의 신자들에 의해 실천되리라는 사실도 몰랐다. 그들은 자신

들의 고난과 희생이 훗날 미국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에까지 영향을 미치리라는 

사실도 몰랐다.

그들은 단지 신실하게 살려고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함을 사용

하여 세상을 바꾸셨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얻는 교훈이다. 우리는 결과를 통제할 수 없지만 신실

할 수는 있다.

하나님께 신실해야 한다. 그분의 말씀에 신실해야 한다. 신약 성경의 원칙에 

신실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 그분은 지난 500년 동안 침례교를 지켜오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키실 것이다.

신약 교회는 살아 있다

침례교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다음 장이 기록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장

의 저자들이다.

취리히에서 시작된 그 작은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았다. 50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

박해도 그 불꽃을 끄지 못했다. 분열도 그 불꽃을 약화시키지 못했다. 세월

도 그 불꽃을 희미하게 만들지 못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운동이 단순

한 인간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운동은 하나님의 역사이다.

신약 교회는 하나님의 설계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는 공동체이다. 오

늘날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는 이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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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신자들이 침례를 받고 있다.

- 새로운 교회들이 개척되고 있다.

- 회중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다.

- 일반 성도들이 은사를 따라 섬기고 있다.

-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 순교자들이 신앙을 위해 죽어 가고 있다.

신약 교회는 살아 있다. 1세기에도 살아 있었고 16세기에도 살아 있었으며 

오늘날에도 살아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살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해야 한다. 우리는 용기 있게 서야 한다.

우리는 성경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선조들이 지켰던 신약의 신앙을 지켜야 

한다. 그리하여 침례교가 이 시대에도 신약 교회의 살아 있는 증거로 계속 서

야 한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후로

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

에게도 주시리라. (딤후 4:7-8)

믿음을 지키자. 신약의 믿음을. 사도들의 믿음을. 순교자들의 믿음을. 침례

교의 믿음을. 그리고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전하자.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

통들을 붙들라. (살후 2:1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나의 사랑이 그리

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전 16: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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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교회의 회복과 침례교의 유산이 남긴 
핵심 질문 일곱 가지

1. 나는 작은 순종이 500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는가?

작아 보이는 순종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세대를 넘어 열매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

는지, ‘사소하다’는 이유로 순종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2. 나는 순교자들의 피로 쓰인 유산을 단순히 받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지킬 책임

을 감당할 것인가?

순교자들의 희생이 오늘의 자유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무게를 이어받

아 지켜 내겠다는 각오가 내 안에 실제로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3. 나는 ‘본질에는 통일, 비본질에는 자유, 모든 것에는 사랑’의 원칙을 실제 관계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가?

핵심 진리에서는 굳게 서되 비본질적인 문제에서는 관용을 베풀고 모든 일에서 사

랑을 선택하는 균형 잡힌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4. 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부름이 오늘날에도 절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우리 시대에 존재하는 신학적 왜곡과 타협을 분별하며 지금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 성경 앞에서 진지하게 묻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5. 나는 신앙과 정치권력을 결합하려는 유혹을 거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교회가 권력을 잡을 때마다 부패했다는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며 ‘이번만은 다르다’

는 자기기만에 빠지지 않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6. 나는 일반 성도 지도력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다음 세대를 실제로 준비시키고 있

는가?

현재 세대 유지만 고민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다음 세대가 신약 교회의 원리를 이어

가도록 가르치고 세우는 일에 힘을 쏟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7. 나는 500년의 유산이 나에게 준 책임을 인식하고 있는가?

순교자, 개혁자, 선교사들이 남긴 유산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이 시대에 내가 무엇

을 지키고 무엇을 남길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

다.

Check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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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메트로폴리탄 태버내클 교회에서 설교하는 스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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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교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

신약 교회 정신을 
실천한 신앙의 거인들 

1. 존 번연 (John Bunyan, 1628-1688)

일반 성도에서 신약 신앙의 상징으로

존 번연의 삶은 침례교가 단순한 교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신앙 운동임을 보여 주는 생생한 증거이다. 1628년 영국 베드포드셔

의 엘스토우라는 작은 마을에서 땜장이(냄비, 팬 등 금속 용기를 수리하는 직

업인)의 아들로 태어난 번연은 극도로 가난하고 불경건한 환경 속에서 자랐

다.

번연 자신이 기록한 회심 이야기는 신약 성경의 회심의 본질을 명확하게 보

여 준다. 젊은 시절 그는 술취함, 욕설, 거짓말로 악명이 높았으며, 자신을 ‘쾌

락을 사랑하는 사람 중의 우두머리’라고 표현했다. 1650년대 중반, 번연이 우

연히 들은 기독교 여인들의 대화와 그가 우연히 집어 든 기독교 서적들이 그의 

영혼을 뒤흔들었다. 아내가 물려준 「경건의 실천」과 「다리아의 일반 성도 기도

부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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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같은 책들을 읽으며 그는 진정한 영적 투쟁의 과정을 거쳐 예수님을 개인

적으로 영접했다.

1653년경 번연은 유아 세례를 부정하고 우즈 강에서 신자 침례를 받고 베드

포드의 비분리파 독립교회의 회원이 되었다. 이것이 단순히 교파 가입이 아니

라 완전히 새로운 신앙 정체성의 전환이었다. 번연은 일반 성도로서 설교를 시

작했고 1657년(29세)에 공식적으로 일반 성도 설교자로 인정받았다. 그의 설

교는 매우 강력했는데 이는 그가 자신의 영적 투쟁을 깊이 있게 표현하면서도 

일반 성도들의 마음에 직접 닿는 언어로 성경 진리를 전했기 때문이다.

신앙의 자유를 위한 투쟁

1660년 왕정복고 이후의 사건은 침례교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 되었

다. 찰스 2세가 복위하자 국교회는 비국교파 신자들에 대한 가혹한 탄압을 

시작했다. 1662년 의회는 ‘통일법’을 통과시켜 국교 예배 거부자들을 처벌하

기로 했다. 영국의 모든 목사는 국교회의 기도서를 사용해야 했고 이를 거부

하는 2,000명의 청교도 목사들이 교회에서 제거되었다.

1664년 의회는 더욱 가혹한 ‘집회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국교회 외에서 

다섯 명 이상이 종교 집회를 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는 비밀경찰 같은 조직이 

가정을 습격하여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고 고문하게 하는 극도의 종교 탄압이

었다.

1660년 11월 12일, 번연은 엘스토우 근처의 농가에서 비밀 집회를 인도하다

가 체포되었다.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 남편이 집으

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간청했다. 그녀는 “당신이 복종하겠다고만 약속하면 집

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라고 간청했지만, 번연은 단호했다. “나는 다시는 설

교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할 수 없소.”

그 한마디와 함께 그는 자유를 포기했고, 결국 12년 동안 베드포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감옥 생활은 극도로 가혹했다. 감옥 문은 무겁고 어두웠으며, 환기도 거의 

되지 않았다. 번연은 초기 3년 동안 한 쌍의 족쇄에 채워져 지냈고 나중에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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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의 족쇄를 찼다. 그는 감옥에서 아

내와 자식들을 부양하기 위해 신발 

끈을 만들어 팔았다. 동료 수감자들

은 “족쇄를 찬 번연이 신발 끈을 만

들며 울고 있었다.”고 기록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그를 방문

하는 신자들에게 번연은 성경 말씀을 

선포했고 영혼들을 돌봤다.

「천로역정」: 신앙의 고전

이 12년의 감옥 생활은 기독교 역

사에서 가장 위대한 영적 산물을 낳

았다. 번연은 감옥에서 「천로역정」의 

초안을 작성했다. 이 작품은 초판이 

1678년 출판된 이후, 400년이 지난 

현재까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

힌 기독교 고전이 되었다.

「천로역정」은 단순한 우화가 아니다. 그것은 신약 시대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다.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에서 탈출하여 

천성(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은 개인적인 회심, 성경 중심, 신앙의 순수성, 

영혼의 자유라는 침례교의 핵심 신학을 모두 담고 있다. 특히 번연이 그려낸 

다양한 영적 시험들 — 의심의 수렁, 절망의 성, 죽음의 강 — 은 진정한 신앙

이 얼마나 투쟁적이고 개인적인지를 생생하게 보여 준다.

1672년 찰스 2세의 ‘종교 관용령’(Declaration of Indulgence)이 발표되자 

번연은 마침내 석방되었다. 그는 즉시 베드포드 교회의 목사로 임명되었고 죽

기 전인 1688년까지 약 16년 동안 그 교회를 섬겼다. 그는 지역의 여러 교회를 

방문하며 설교하고 권면하는 일에 헌신했고, 신자들은 깊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 그를 ‘감독 번연’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한 남자의 꿈으로 시작하는 「천로역정」의 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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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번연의 영적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1673년 국왕이 ‘종교 관용령’을 

철회하자 1677년에 그는 다시 감옥에 갇혔다. 이번에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후로도 그는 여생을 위협 속에서 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설교

하고 저술했으며 신앙의 순수성을 포기하지 않았다.

침례교 신학의 증거

번연의 삶은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율성이 침례교의 근본 신학임을 보여 

준다. 국왕의 권위, 종교적 강압, 사회적 모욕 앞에서도 그는 “나의 양심은 하

나님의 것이지, 국가의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이는 침례교가 나중에 미

국 헌법에 명기하게 될 정교분리 원리를 행동으로 입증한 것이다.

번연의 저술은 그의 생애가 끝난 뒤 거의 300년 동안 침례교를 넘어 모든 기

독교 전통에서 영적 고전으로 사랑받아 왔다. 특히 「천로역정」은 영어 외에 

1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성경을 제외하면 역사상 가장 널리 번역되

고 배포된 기독교 고전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번연이 묘사한 신약 교회 신앙

이 얼마나 보편적이고 시대를 초월하는지를 보여 주는 강력한 증거이다.

1688년, 런던에서 설교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폐렴에 걸린 번연은 60세의 

나이로 주님의 품에 안겼다. 그의 장례식은 런던 전역의 슬픔과 존경 속에서 

치러졌다. 이는 신발 끈을 만들던 한 일반 성도 설교자가 결국 기독교 역사의 

흐름을 변화시켰음을 알게 해 주는 사건이었다. 

2. 존 길 (John Gill, 1697-1771)

침례교 신학의 대석학

존 길은 침례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자 성경학자로 평가된다. 

1697년 영국 케터링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비범한 재능을 보인 신동

이었다. 11세에 이미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완전히 익혔고 14세에는 히브리어까

지 학습했다. 18세에는 신학 강의를 할 정도로 성장했으며 21세 전후에 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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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즐리다운의 고트 야드 예배당(Horsleydown Goat 

Yard Chapel)의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

길이 51년 동안 목회한 이 교회는 영국 침례교 역사

에서 가장 중요한 전초 기지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후

에 찰스 스펄전이 목회하게 되는 메트로폴리탄 태버

내클도 바로 이 전통 위에 세워졌다. 길의 설교는 매주 

500-600명의 성도들을 모았으며(당시로서는 매우 큰 

규모였다) 그의 신학적 영향력은 영국뿐 아니라 미국 

침례교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성경 주석의 거작

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구약 성경 주석」(1748-1763, 6권)과 「신약 성경 

주석」(1746-1748, 3권)이다. 이 주석들은 총 10,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

량으로 단일 신학자에 의해 작성된 가장 거대한 성경 주석 프로젝트이다.

길의 주석의 특징은 철저한 성경 중심주의이다. 그는 교부 전통이나 종교 개

혁자들의 해석에 순종하지 않고 오직 성경 원문 자체로부터 의미를 도출하려

고 노력했다. 원문 분석을 위해 길은 히브리어 문법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그

리스어의 뉘앙스를 세심하게 살피며, 성경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조사하고, 

평행 본문들을 광범위하게 비교했다.

이는 근대 성경학이 시작되기 훨씬 전에 역사/문법적 해석 방법을 실천한 것

이었다. 길의 주석은 후대 신학자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하는가를 보여 주었다.

신학 체계의 구축

길이 성경 주석 외에 남긴 가장 중요한 신학 저작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의 대의와 진리」(The Cause of God and Truth, 1735-1738).

이 3부작은 칼빈주의 5대 강령을 가장 철저하고 정교하게 변증한 대표적 저

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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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이다. 길은 이 책에서 초대 교부들의 글을 폭넓게 인용하며, 칼빈주의가 종

교 개혁기의 새로운 신학이 아니라 초대 교회의 신학을 회복한 것임을 설득력 

있게 논증했다. 또한 아르미니우스주의에 대해 철저한 반박을 제시하면서 특

히 예정론(predestination)의 성경적 기초를 매우 정교하게 설명했다.

길은 18세기 특수 침례교회의 대표적 신학자로서 침례교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는 아르미니우스주의와 이성주의가 확산되던 시대

에 침례교 신학을 체계화하고, 성경 권위, 교회 자율성, 신자 침례 등 침례교의 

핵심 원리를 공고히 세웠다. 이 점에서 길의 기여는 매우 크다.１

둘째, 「교의 신학 개요」(A Body of Doctrinal Divinity, 1767)와 「실천 신

학 개요」(A Body of Practical Divinity, 1770).

이 두 저작은 침례교 신학을 최초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신학 교

과서이다. 신론에서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개혁파 전체의 신학 구조 속에서 침

례교의 독특한 교리 — 신자 침례, 교회론, 정교분리 — 를 성경과 신학적으로 

일관되게 정당화했다.

이 두 저술로 인해 침례교는 단순히 감정적, 실천적 신앙 전통이 아니라 성경

에 근거한 일관된 신학 체계를 지닌 교파임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뛰어난 신학적 통찰

길의 신학의 여러 특징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들이 있다.

１. 존 길이 옹호한 칼빈주의(특히 제한 속죄와 무조건적 선택)는 침례교의 핵심 원리 — 개인의 양심

의 자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복음 제안, 신자의 책임 있는 회심 - 와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성

경 전체의 증언(요일 2:2; 딤전 2:4; 벧후 3:9 등)과도 조화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존 길의 학문적 

성실성과 침례교 원칙 수호에 대한 공헌은 분명히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칼빈주의 체계가 직접 

개입되지 않는 부분에서의 길의 주석은 오늘날에도 매우 귀한 영적·해석학적 자산이다. 그는 성

경 본문의 문법과 문맥을 철저히 존중했으며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려는 태도를 끝까지 견지했

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주석은 침례교 전통이 중시해 온 성경 중심성, 교회 전통보다 성경 본문을 

우선하는 원리,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해석과 깊이 맞닿아 있다. 그 결과 존 길의 

주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읽을 가치가 있는, 경건과 학문이 조화를 이룬 귀중한 유산이라 평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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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양심의 자유에 대한 확고한 입장. 길은 자신의 설교와 저술에서 “정부

는 양심 문제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는 침례교의 기본 신학을 일관되게 강조

했다. 이는 당시 영국 국교회의 압박 속에서 매우 용감한 입장이었다.

둘째, 신자 침례의 성경적 기초. 길은 신약 성경의 모든 침례 기록이 다시 태어

난 개인들의 침례임을 체계적으로 보였다. 그의 주석과 신학 저작들은 유아 세

례 전통을 거부하는 침례교의 신학적 기초가 되었다.

셋째, 교회론의 개혁. 길은 지역 교회의 자율성과 회중 정치의 성경적 정당성

을 상세히 논증했다. 이를 통해 그는 침례교가 단순히 국교회에서 분리된 교

파가 아니라 신약 교회의 원리에 기초한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

었다.

영적 심도와 학문적 엄격함의 결합

길의 공헌의 가장 놀라운 점은, 깊이 있는 신학적 사고와 영적 헌신의 완벽한 

결합이다. 길은 매주 설교를 하면서도 평생에 걸쳐 거대한 신학 저작들을 저술

했다. 그의 지칠 줄 모르는 저작 능력은 지적 수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영혼

의 순수성과 신앙의 헌신에서 나왔다.

길은 또한 자신의 신학적 신념을 설교로 구체화했다. 그의 설교들(약 2,600

편 기록)은 복잡한 신학 진리를 일반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하는 탁월

한 능력을 보여 준다. 길은 ‘신학은 선택받은 자의 추상적 관념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길의 신학적 유산

길의 신학은 25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권위 있는 자료로 사용된다. 

프리미티브 침례교, 개혁파 침례교, 역사적 침례교 전통들은 모두 그의 학문적 

깊이와 성경 해석의 통찰을 존중하며 그의 저술을 인용한다.

1771년 길이 74세의 나이로 런던에서 소천했을 때, 영국의 침례교회들은 한

결같이 그를 ‘침례교 신학의 거인’으로 기렸다. 그의 방대한 저술은 침례교에

게 “성경과 신학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신학적 자신감을 심어 주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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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침례교의 학문적 전통의 기초가 되었다.

물론 길의 저술에는 칼빈주의적 구원론이 강하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며 우리는 그 부분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 그러나 칼빈주의적 논증

을 제외한 나머지 그의 모든 주해와 신학적 논의는 놀랄 만큼 깊고 경건하다. 

성경을 묵상하며 본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자 할 때 길의 글들은 지금도 

탁월한 통찰과 영적 유익을 제공한다.

그는 성경 본문 하나하나를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성경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해석했다. 그래서 그의 비(非)칼빈주의적 부분들은 시대를 초월한 성

경 묵상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존 길은 침례교 역사에서 가장 학문적으로 뛰어난 신학자였고 침

례교의 기본 원리를 신학적으로 정립한 인물이다. 그가 붙들었던 칼빈주의적 

구원론은 성경과 조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의 저술 전체는 

성경의 권위를 높이며 깊이 있는 영적 유산을 제공한다. 우리는 그의 신학 전

체를 따르지는 않지만 그가 남긴 성경적 경건과 학문적 성실함은 지금도 귀하

게 평가되고 있다.

3. 윌리엄 케리 (William Carey, 1761-1834)

근대 선교의 아버지의 탄생

윌리엄 케리는 침례교 신학이 어떻게 세계 선교의 운동으로 변환될 수 있는

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 준 거인이다.

1761년 8월 17일, 그는 영국 노스햄프턴셔의 작은 마을 폴러스퍼리에서 태어

났다. 아버지 에드먼드는 장로교 배경을 가진 학구적인 직조공이었고 어머니 

역시 경건한 신자였기 때문에 그의 집안은 깊은 신앙 속에 있었다.

케리는 14세에 구두 수리공의 견습생이 되어 6년 동안 수련을 받았다. 그러

나 그의 관심은 단순한 기술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 시절 그는 전 세계의 지도, 

탐험가들의 보고서, 선주들이 들여오는 바다 건너 이야기들을 탐독했다.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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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국주의의 팽창기를 지나던 때라 세계 곳곳의 정보가 런던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고, 케리는 그것을 집요하게 연구하며 ‘세계 선교의 가능성’을 

묵상하기 시작했다. 이 습관은 훗날 그의 위대한 소명을 결정짓는 밑거름이 되

었다.

1785년, 케리는 28세의 젊은 나이에 노스햄프턴셔 침례교회에서 목사 안수

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그는 평생의 동역자인 앤드루 풀러(Andrew Fuller) 

목사와 만나 긴밀한 협력 관계를 형성했다. 두 사람은 훗날 근대 선교 운동을 

이끌 침례교 선교회의 핵심 동력이 되었고, “기독교 선교가 가능한가?”라는 

당시의 의심을 깨뜨린 신학적, 실천적 논리를 함께 세워 갔다.

기독교인들이 미신도의 개종을 위해 수단을 사용할 의무

1792년,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선언 가운데 하나가 세상에 발

표되었다. 31세의 젊은 윌리엄 케리는 「기독교인들이 미신도들의 개종을 위해 

수단을 사용할 의무에 관한 탐구」라는 82쪽 분량의 얇은 책자를 공개했는데 

그 영향력은 가벼운 책자의 무게를 넘어 세계 역사를 바꾸는 불씨가 되었다.

이 책이 혁명적이었던 이유는 당시 영국 교회에 깊이 자리 잡은 극단적 칼빈

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했기 때문이다. 18세기 영국의 많은 칼빈주의 목사들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가 굳이 선교할 필

요가 없다.”

“선교는 인간적이며 불경건한 시도이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세계 선교를 주장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다.”라고까지 

말했다.

케리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성경과 신학, 그리고 이성적 논거를 통해 선교

의 당위성을 세 가지 근거로 제시했다.

첫째, 성경적 근거

케리는 예수님의 대위임령(마 28:18-20)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모든 민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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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는 말

씀은 초대 교회에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선교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순종의 문제였다.

둘째, 신학적 근거

케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탁월하게 조화시켰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정하셨다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또한 정하신다. 

그 수단이 바로 우리의 순종과 선교이다.”

즉,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책임을 무력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책임을 강

화한다는 논리였다.

셋째, 실증적 근거

케리는 당시 영국 사회를 향해 현실적인 반문을 던졌다. “영국 상인들은 수

천 마일을 건너 인도와 중국까지 가서 무역을 한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들

고 그들에게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가?”

그는 상업은 가능하면서 선교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성경적으로도 이성적

으로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케리의 책은 침례교 안에 즉각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그해 10월, 침례교 지도

자들은 결단을 내리고 침례교 선교 협회를 설립했고 그 첫 번째 선교사로 윌리

엄 케리를 인도로 파송했다. 이는 근대 개신교 해외 선교의 출발점이었다.

인도에서의 위대한 선교 사역

1793년 5월, 32세의 윌리엄 케리는 가족과 함께 배에 올라 벵골만을 향해 떠

났다. 이때부터 그는 무려 41년 동안 단 한 번도 고국에 돌아가지 않았다. 이

는 그가 선교에 바친 헌신의 깊이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 주는 장면이다.

인도에 도착한 케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언어 연구였다. 그는 하루 12시간

씩 벵갈어를 공부했고 불과 1년 만에 벵갈어로 설교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

다. 이후 그는 인도 전역의 언어와 방언을 익혀 40개 이상을 구사할 수 있게 되

었으며 대부분의 언어로 성경 전체 또는 일부를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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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손을 댄 언어만 해도 벵갈

어(성경 완역, 1801년), 펀자브어, 

오리야어, 아삼어, 마라티어, 힌디

어, 산스크리트어 등 당시 학자들

도 넘보지 못하던 고난도 언어들

이었다.

케리는 단순히 성경 번역에만 그

치지 않았다. 그는 최초로 인도 언

어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한 사람

이 되었다. 1805년에 출간된 그의 

「벵갈어 문법」은 이후 수백 년 동

안 벵갈어 연구의 기초 교재로 사

용되었다. 산스크리트어 관련 저

술 역시 서구 학계가 인도 문화를 

연구하는 데 결정적인 토대를 제

공했다.

더 나아가 케리는 인도의 고전 문학을 영어로 번역하는 데에도 힘을 쏟았다. 

특히 힌두교의 대표 서사시인 「라마야나」 등의 번역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기

독교 선교가 단순한 ‘문화 침략’이 아니라 피선교지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

하는 학문적 노력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를 제시했다.

케리는 오늘날 선교학과 인류학이 강조하는 ‘문화 속에서의 복음화’의 기초

를 이미 18세기에 세웠다.

교육의 혁신

1793년부터 케리는 가난한 인도 아이들을 위한 학교 설립에 헌신했다. 이 학

교에서는 카스트에 관계없이 누구나 읽기, 쓰기, 산술, 그리고 기독교 진리를 

배울 수 있었다. 이는 단순한 교육이 아니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는 침례교 신학을 인도 땅에서 실제로 구현한 혁명적 행위였다.

복음을 받아들인 힌두교 개종자에게 침례를 베푸는 

윌리엄 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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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년, 케리는 세람포르에 세람포르 대학을 설립했다. 이 학교는 아시아 최

초의 근대 대학이었으며, 인도 역사상 처음으로 카스트 제도와 무관하게 누구

에게나 학위를 수여한 기관이었다. 신학, 과학, 인문학, 지리학을 함께 가르친 

이 학교는 단순한 성경 학교가 아니라 서구 대학 수준의 종합 학문 기관이었

다.

그 공로가 인정되어 1827년, 덴마크 국왕 프리드리히 6세는 세람포르 대학

에 왕실 허가장을 수여했다. 이 허가장은 세람포르 대학을 코펜하겐 대학, 킬 

대학과 동일한 권리를 누리는 정규 대학으로 인정하는 공식 문서였다. 이는 

유럽과 미국 외에는 존재하지 않던 근대 대학이 처음으로 아시아에 세워졌다

는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사회 개혁

케리는 인도 사회에 깊이 뿌리박힌 악습인 ‘사티’(Sati)의 폐지에 결정적인 역

할을 했다. 이는 남편이 죽으면 살아 있는 그의 아내도 함께 화장하는 것으로 

매년 수천 명의 여성이 희생되는 비극적이고 잔혹한 관습이었다.

케리는 벵갈어에 능통했고 힌두 경전에 대한 이해도 깊었다. 그는 이러한 지

식을 바탕으로 사티가 힌두 경전에 실제로 근거한 종교적 의무가 아님을 밝혀

냈다. 또한 현지 최고의 힌두 지도자들과 학자들과 협력하여 이 관습이 왜곡

된 전통과 사회적 압력에서 비롯된 잘못된 관습임을 논증했다.

이러한 꾸준한 연구와 설득, 그리고 개혁 운동의 결과로 1829년 영국 동인도 

회사는 사티를 공식적으로 금지했다. 결과적으로 케리의 헌신적 노력으로 인

해 이후 수십만 명의 인도 여성들이 죽음을 면했다고 추정된다.

침례교 신학이 선교에 미친 영향

케리는 침례교가 강조하는 지역 교회의 자율성, 그리고 회중 정치의 원리가 

선교에서 얼마나 강력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실제로 증명했다.

먼저 선교사 파송의 독립성 면에서, 침례교회는 중앙 집권적 조직이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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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의 승인에 얽매이지 않았다. 각 지역 교회가 스스로 판단하여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고, 이는 선교의 주체가 ‘일반 성도 회중’으로까지 확장되는 선

교의 민주화를 가져왔다.

둘째, 케리는 현지 지도자 양육에 깊은 열정을 쏟았다. 그는 인도인 목회자

들을 직접 훈련하고 안수했으며 그들을 동역자로 세웠다. 이를 통해 인도 교

회는 외국 선교사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선교를 지속할 수 있는 구조를 갖

추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케리는 철저한 성경 중심 선교를 실천했다. 그는 가장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모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믿

었고 실제로 여러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보급했다. 이는 침례교 신학의 핵심 

원리인 ‘성경의 절대 권위’를 선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한 모범적 사례였

다.

케리의 전 생애 헌신

케리는 1834년, 73세의 나이로 인도에서 평안히 죽었다. 그의 마지막 글은 

짧지만 그의 삶 전체를 압축하는 고백이었다.

“주께서 큰일을 행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는 결국 자신이 사랑했던 인도 땅에 묻혔고 그의 무덤 역시 그곳에 자리하

고 있다.

케리가 남긴 유산은 실로 방대하다. 그는 40개가 넘는 언어로 성경 전체 혹

은 일부를 번역했고, 아시아 최초의 근대 대학인 세람포르 대학을 세웠다. 또

한 사티 철폐 운동을 통해 수십만 명의 여성들의 생명을 살렸으며 지역 교회 

중심의 침례교 선교 모델을 확립해 근대 선교학의 기초를 놓았다.

그가 1834년에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그의 영향력은 오히려 더욱 커졌다. 19

세기 말에서 20세기에 이르는 세계 선교 운동은 거의 모두 케리의 원리를 바탕

으로 발전했으며, 오늘날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의 수백만 명의 침

례교인들은 직간접적으로 케리가 제시한 선교 모델을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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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앤드루 풀러 (Andrew Fuller, 1754-1815)

신학과 선교의 완벽한 결합

앤드루 풀러는 윌리엄 케리보다 몇 년 앞서 근대 선

교의 신학적 기초를 마련한 지도자이며, 케리의 위대

한 사역을 영국에서 안정적으로 뒷받침한 숨은 영웅

이었다. 1754년 캠브리지셔의 작은 시골 마을 위켄

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정규 신학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단한 노력으로 신학

자가 된 놀라운 인물이었다.

16세에 침례교로 개종한 풀러는 17세부터 설교를 

시작했다. 그는 라틴어와 헬라어를 독학으로 익혔

고, 방대한 신학 서적들을 스스로 탐독하며 초대 교회 신학, 종교 개혁 신학, 

그리고 당시 논쟁적이던 교리 문제들까지 깊이 파고들었다. 그 결과 그는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동시대 어느 누구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신학적 깊

이를 갖추게 되었다.

1782년 풀러는 케터링 침례교회의 목사로 부임했다. 그는 그곳에서 33년 동

안(1782-1815) 사역하며, 단순히 한 지역 교회를 섬기는 데 그치지 않고 기독

교 세계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지적·영적 업적을 이루었다.

극단적 칼빈주의에 대한 도전

18세기 중반 영국의 많은 칼빈주의 진영에서는 극단적 칼빈주의라 불리는 

왜곡된 신학이 널리 퍼져 있었다. 이 사상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만 구원받

으므로 모든 죄인에게 복음을 동일하게 제시할 필요가 없다”, “모든 사람에게 

회개를 권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따라서 선교는 불

필요하며, 영혼 구원을 향한 일반적 권면은 위험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칼

빈주의의 본래 신학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었지만 당시 많은 침례교 지도자

앤드루 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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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이를 수용하고 있었다. 케리가 인도 선교를 주장했을 때 그를 가장 강하

게 반대한 이들도 바로 이러한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케리의 선

교 비전을 “신학적으로 불건전하다.”고 비판했다.

그때 이 흐름을 바로잡은 인물이 바로 풀러였다. 그는 1785년 「모든 자가 전

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복음」을 발표하여 다음의 세 가지 핵심 논증을 

제시했다.

첫째, 성경적 논증이다. 풀러는 신약 성경의 모든 대위임령과 초대 교회의 복

음 선포 기록을 검토하며, 성경은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방

식을 취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예수님도, 베드로도, 바울도 구분 없이 모든 죄

인에게 “회개하고 믿으라.”고 선포했다.

둘째, 신학적 조화를 세웠다. 풀러의 핵심 주장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은 

인간의 책임을 제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인간의 자발적 순종과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 이루시며, 따라서 우리가 모든 

죄인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완전히 조화를 이룬다.

셋째, 실천적 논증이다. 풀러는 “만약 선교가 신학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면, 

초대 교회는 왜 온 세상으로 나아갔는가? 수많은 순교자들은 왜 생명을 걸고 

선교에 헌신했는가?”라고 질문하며 극단적 칼빈주의의 모순을 지적했다.

이 책은 침례교 신학에 혁명적 전환점을 제공했다. 극단적 칼빈주의는 성경

에 근거하지 않은 왜곡이며 건전한 칼빈주의와 세계 선교는 충돌하지 않는다

는 신학적 확신이 확립되었다.

선교 협회의 설립과 운영

풀러의 신학적 선언은 즉시 실천으로 옮겨졌다. 같은 해 10월(1792년), 풀러

는 윌리엄 케리, 존 라일란드, 존 서틀리프와 함께 침례교 선교 협회를 설립했

는데 이는 서방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개신교 선교 조직이었다. 카톨릭 선교

사와 다르게, 개신교 신자들이 자신의 종교 신념에 기초하여 조직적으로 선교

사를 파송한 첫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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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러는 이 협회의 사무총장으로서 23년간(1792-1815) 영국에 머물면서 기

금 모집, 기도 활동의 조직화, 선교사 관리와 지원, 보고 출판 등의 사역을 감

당했다.

신학적 저작을 통한 기초 마련

케리가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수행하는 동안, 풀러는 영국에서 신학적 저술

을 계속 발표하며 선교의 신학적 토대를 더 견고하게 다져 갔다. 그 가운데 하

나가 「복음의 내재적 증거」(The Gospel Its Own Witness, 1799)이다. 이 책

에서 풀러는 ‘복음 자체가 신적 기원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한 복음의 도덕

적 순수성, 논리적 일관성, 그리고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이 모든 요소

가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임을 스스로 증언한다고 강조했다.

이 논증은 선교의 설득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신학적 기초가 되었다. 복음

이 참으로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당연히 그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해야 

한다는 선교적 명제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이다.

또한 풀러는 「이단의 체계들과 복음의 진리」(Reply to the Systems of 

False Religion, 1806)라는 저술을 통해 당대에 확산되던 합리주의적, 도덕주

의적 신학과 극단적 칼빈주의의 오류를 동시에 반박했다. 그는 복음의 본질

을 흐리는 모든 사상에 대응하며, 참된 기독교 신앙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

다. 이 글은 선교 운동을 지적 혼란에서 보호하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

한 신학적 방파제 역할을 했다.

침례교 신학과 정교분리

풀러는 침례교가 오래전부터 고수해 온 정교분리 원리의 강력한 옹호자이

기도 했다. 그는 “국가와 교회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별개의 기관이며, 국

가의 책무는 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세우는 것이고 교회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

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주장했다. 두 기관이 뒤섞일 때는 언제나 권력의 오용

과 신앙의 타락이 뒤따른다는 것이 그의 일관된 경고였다. 이러한 풀러의 사상

은 당시 미국 정치인들, 특히 제임스 매디슨과 토머스 제퍼슨에게도 사상적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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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주었고, 훗날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의 정교분리 조항을 더욱 공고히 

하는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풀러의 영적 깊이

풀러의 위대함은 그의 신학적 업적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으며 그의 깊은 영

성, 특히 중보 기도의 삶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그는 매일 여러 시간에 걸쳐 

하나님 앞에 머물며, 무엇보다 인도에서 사역하는 케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

했다. 그의 설교에는 영혼의 슬픔과 기쁨, 믿음의 싸움과 승리가 고스란히 담

겨 있었고, 이러한 진정성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풀러는 병약

해진 말년에도 손에서 펜을 놓지 않았고 1815년 62세에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

지 신학적 글쓰기를 계속했다.

1815년 5월 27일 풀러가 생을 마감하자 영국 전역의 침례교회들은 깊은 애

도에 잠겼다. 그들은 ‘신학자이면서 동시에 영적 지도자였던 풀러’의 죽음을 

막대한 손실로 여겼다.

풀러의 유산

풀러의 가장 중대한 공헌은 근대 선교 신학의 토대를 세운 데 있다. 그의 신

학적 논증은 “모든 죄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선교의 필수성을 정당화

하였고, 이는 이후 세계 개신교 선교 운동이 전개되는 기본 방향을 형성하는 

결정적 기반이 되었다.

또한 그는 침례교 선교 협회의 설립과 운영을 주도하며, 조직의 재정·행정·

신학적 후방 지원을 책임졌다. 케리가 현장에서 씨앗을 뿌리는 동안, 풀러는 

영국에서 그 사역이 지속되고 확장되도록 뿌리를 단단히 붙잡아 준 셈이었다.

풀러의 칼빈주의 신학 체계 역시 그의 중요한 유산 가운데 하나다. 그는 극

단적 칼빈주의의 오류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조화시키

는 균형 잡힌 칼빈주의를 정립했다. 이 신학은 선교의 문을 닫기는커녕 오히려 

활짝 여는 신학이었다.

마지막으로 풀러의 영적 지도력은 그의 모든 사역을 관통하는 핵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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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중보 기도, 진정성이 깃든 설교, 그리고 일관된 경건의 삶은 그가 단지 이

론가가 아니라 영적 지도자였음을 증명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 자신의 생애 전체를 기꺼이 헌신했다.

결국 풀러의 유산은 단순한 신학적 업적을 넘어, 근대 선교의 지적·조직적·

영적 기반을 구축한 거대한 생애의 결실이었다.

5. 아도니람 저드슨 (Adoniram Judson, 1788-1850)

미국의 첫 외국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은 미국 침례교 전통 자체를 탄생

시킨 선교사이며 버마(미얀마)의 기독교 역사를 개

척한 영웅이다. 1788년 8월 9일 미국 매사추세츠 주

의 몰든(Malden)에서 태어난 저드슨은 저명한 회중

교회 목사의 아들이었다.

저드슨은 어려서부터 천재성을 드러냈다. 그는 프

로비던스 대학(현 브라운 대학)에서 19세에 수석으

로 졸업했다. 젊은 시절, 여행을 좋아했던 저드슨은 

극장 공연을 위한 희곡을 쓰며 도시를 전전하기도 

했고 뉴욕의 변방 지대로 떠나기도 했다. 그는 무신론자이자 이성주의자였으

며 프랑스 혁명의 이념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다.

그러나 한 사건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여행 중 묵고 있던 여

관에서, 그의 친구 에임스(James Eames)가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다. 임종의 

순간, 에임스는 “나는 영원히 멸망했다.”라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 그

날 밤 저드슨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깨어 있으면서 자신 또한 그 친구와 다르

지 않은 영적 절망 상태에 놓여 있음을 깊이 깨달았다. 이 사건은 저드슨이 20

세 전후의 젊은 나이에 겪은 결정적 경험으로, 그의 회심과 이후 선교사로서의 

삶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아도니람 저드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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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년 저드슨은 매사추세츠의 안도버 신학교(Andover Theological 

Seminary)에 입학했는데 이 신학교는 당시 회중교회 전통에 서서 보수적 정

통 신학을 가르치던 기관이었다. 이곳에서 그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을 분명히 

받아들이게 되었고, 동시에 세계 선교에 대한 소명을 확고히 하게 되었다.

선교 소명의 확립

1810년 저드슨과 몇몇 안도버 신학생들은 ‘형제들’(The Brethren)이라 불

린 기도 모임을 조직했다. 이들은 세계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깊이 논의

했으며 그 결실로 미국 최초의 조직적 해외 선교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 위원

회는 이후 발전하여 1814년 ‘미국 침례교 선교 협회’로 이어졌고, 오늘날 미국 

침례교 선교 전통의 직접적인 출발점이 되었다.

1812년 저드슨은 앤 해슬타인(Ann Hasseltine)과 결혼했다. 앤은 당시 ‘뉴

잉글랜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불릴 만큼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

지만, 저드슨이 그녀의 아버지에게 보낸 결혼 청원 편지는 외모보다 훨씬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는 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저는 당신의 딸이 이 세상에서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음을 먼저 알아주시

기를 청합니다. 저는 그녀가 이방 땅으로 가기를 원하면서, 그곳에서 고통과 

고난, 박해를 겪고, 심지어 폭력적인 죽음에 이를 수도 있음을 전제로 이 결혼

을 청합니다.”

앤의 아버지는 이 편지를 읽고 눈물로 서명했고 딸을 저드슨에게 보냈다.

버마 도착과 침례 개종

1812년 저드슨 부부는 동인도 회사의 선박을 타고 인도로 향했다. 그러나 

항해 중에 극적인 신학적 전환이 일어났다. 저드슨은 신약 성경의 침례 기록을 

깊이 있게 연구하다가 ‘신자들만의 침례’라는 성경적 진리를 깨달았다.

배에서 내려 인도 캘커타에 도착한 저드슨 부부는 윌리엄 케리를 만났는데 

케리는 이미 세람포르에서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다. 저드슨은 케리

로부터 침례교의 신학과 역사에 대해 배웠고 완전히 침례 신앙으로 개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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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년 9월 6일, 저드슨은 케리로부터 침례를 받았다.

이 개종은 미국 역사에서 극도로 중요한 순간이었다. 왜냐하면 저드슨의 개

종이 미국 침례교 전통의 직접적인 자극이 되었고 이로 인해 미국 침례교 선교 

협회가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저드슨이 침례교로 개종하지 않았다면 미

국의 침례교의 선교 역사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버마에서의 37년 헌신

1813년 저드슨은 아내와 함께 버마(미얀마)의 랑군(Rangoon)으로 향했다. 

당시 버마는 불교 전통이 사회와 정치 전반을 지배하던 나라였으며, 외국인에 

대해서도 강한 경계심을 보였다. 서방 기독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기독교 

선교 활동에 대해서는 사실상 완전히 폐쇄적인 상태였다. 실제로 저드슨이 버

마에 도착할 무렵, 많은 서구 선교 지도자들은 ‘버마 사람들은 결코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그만큼 버마는 선교지로서 가장 

어렵고 소망 없어 보이는 땅으로 여겨졌으며 저드슨의 선택은 무모해 보일 정

도로 도전적인 결정이었다.

극도로 어려웠던 초기 3년

저드슨은 버마에 처음 도착한 뒤 무려 3년 동안 단 한 명의 버마 사람도 개

종시키지 못했다. 그는 무엇보다 먼저 언어의 장벽을 넘기 위해 1년을 꼬박 버

마어 학습에만 전념했고, 동시에 버마 사회를 지배하던 불교 전통과 종교적 

사고방식, 문화 전반을 깊이 연구했다. 이후 그는 매일 거리로 나가 복음을 전

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고 대부분은 그를 무시하거나 경계했다. 가시

적인 열매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그 사이 저드슨은 질병과 기아, 극심한 외로

움 속에서 선교 사역을 이어가야 했다.

이 모든 고난은 아내 앤에게도 가혹하게 다가왔다. 앤은 버마의 열대 기후와 

풍토병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극도의 고통을 겪었고 아이를 낳았다가 잃는 깊

은 슬픔까지 경험했다. 그녀는 반복되는 질병과 허약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

텨야 했으며 현지 사회에서는 종종 존엄을 인정받지 못한 채 여종처럼 취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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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했다. 낯선 땅에서 의지할 곳 없이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

야 했고 그 고독과 상실의 무게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컸다.

카렌 족의 개종

저드슨의 오랜 노고가 마침내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은 ‘카렌 족(Karen 

people)’이라 불리는 산간 소수 민족과의 만남을 통해서였다. 카렌 족은 오랫

동안 주변의 불교 문화와는 구별된 전통을 유지해 왔으며, 그들의 고대 전설 

속에는 “언젠가 흰 이방인이 거룩한 책을 들고 우리에게 올 것이다.”라는 예언

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이 전설은 세대를 거쳐 구전되며 장차 올 구원의 소

식을 기다리는 기대감으로 남아 있었다.

저드슨이 카렌 족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반응은 이전과는 전혀 달랐다. 

그들은 그의 메시지를 듣고 깊이 감동하며,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분이 

바로 이분이다.”라고 말하며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 결과, 짧은 기간 동안 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고 복음은 카렌 공동체 전체로 빠르

게 확산되었다. 오늘날 미얀마에 존재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바로 

이 카렌 족의 후손들로, 저드슨의 인내와 충성이 어떻게 한 민족의 영적 역사

를 바꾸었는지를 분명히 증언하고 있다.

버마 전쟁과 투옥

저드슨의 사역이 점차 번성하자, 버마 정부의 의심과 반발이 본격적으로 나

타나기 시작했다. 1824년, 

버마가 영국과 전쟁에 돌

입하자 버마 당국은 저드

슨을 ‘영국의 첩보원’으로 

의심하며 체포했다. 저드

슨이 거듭 “나는 영국인이 

아니라 미국인입니다.”라

고 항의했지만, 전시 상황 기습적으로 체포되는 아도니람 저드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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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그의 해명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악명 높은 사형수 감옥에 던져졌다. 저드슨은 11개월 동안, 세 

쌍에서 다섯 쌍에 이르는 무거운 족쇄에 묶인 채 생활해야 했고 그 참혹한 환

경 속에서 한 동료 수감자였던 그리스 상인이 그의 팔에 기대어 숨을 거두는 

경험까지 하게 되었다. 극심한 기아와 고문, 각종 질병으로 그는 여러 차례 죽

음의 문턱까지 내몰렸다.

훗날 저드슨은 이 시간을 회상하며, “그 고통은 다시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할 만큼 그 경험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극한의 시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망의 시간 속에서 놀라운 헌신이 함께 있었다. 아내 

앤은 감옥 밖에 비바람을 겨우 막는 허술한 오두막을 짓고 살며, 날마다 남편

을 위해 눈물로 중보 기도를 했다. 동시에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버마 당국을 

찾아다니며 반복해서 청원서를 제출해 남편의 석방을 호소했다. 저드슨의 옥

중 생존 뒤에는, 이처럼 이름 없는 인내와 기도의 사역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

다.

버마 성경 번역의 완성

저드슨이 투옥되었을 때, 그의 아내 앤은 자신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

에서도 저드슨이 작업하던 버마어 성경 번역 원고를 지켜 냈다. 그녀는 원고가 

훼손되거나 압수될 위험을 피하기 위해 그것을 쌀자루에 담아 현지 조력자에

게 맡겨 안전하게 보관하게 했다.

이후 저드슨은 석방되었는데, 이는 무죄 판결의 결과라기보다 버마 정부가 

외교적 필요에 따라 그를 풀어 준 결정이었다. 석방된 저드슨은 다시 번역 작

업에 매달렸고, 무려 24년에 걸친 노력 끝에 1834년 버마어 성경 번역을 완성

했다. 이 번역본은 당시 버마어 문헌 가운데서도 가장 탁월한 번역으로 평가

받았으며, 오늘날까지도 미얀마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성경 번역본으로 남아 

있다. 

실제로 1950년대 버마의 불교 총리였던 우 누(U Nu)는 “저드슨의 번역은 너

무나 완벽해서 새로운 번역이 필요 없다.”라고 말했을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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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교 신학과 미국 침례교의 탄생

저드슨의 개종과 선교 사역은 미국 침례교 전통의 직접적인 출현을 이끌어 

냈다. 그의 삶은 단순한 개인의 신앙 여정이 아니라 한 교단의 정체성과 사명

을 형성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첫째, 1814년 ‘미국 침례교 선교 협회’의 설립이다. 저드슨의 침례교 개종 소

식이 미국에 전해지자 그의 선교 동료였던 루터 라이스(Luther Rice) 역시 침

례 신앙으로 개종했다. 두 사람의 요청과 호소에 응답하여 미국 침례교회들은 

최초로 전국적 차원의 조직 선교 협회를 설립하게 되었고, 이는 이후 침례교 선

교 운동의 제도적 토대가 되었다.

둘째, ‘신자 침례’의 성경적 정당성에 대한 실제적 입증이다. 저드슨의 개종은 

감정적 결단이나 교단 이동이 아니라 성경을 깊이 연구한 결과였다. 이 사건은 

신자 침례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교리임을 역사적으로 보여 

준 대표적 사례로 받아들여졌다.

셋째, 세계 선교의 실제적 모델 제시이다. 저드슨이 37년에 걸쳐 보여 준 헌신

적인 선교 사역은 미국 침례교회에 강력한 각성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세계 

선교는 불가능한 이상이 아니라 실제로 감당해야 할 사명이며, 동시에 침례교

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심어 주었다.

저드슨의 영적 유산

저드슨은 1850년 1월 12일, 요양을 위해 모리셔스(당시 일 드 프랑스, Î le de 

France)를 향해 항해하던 중 배 위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 순간 그가 남긴 유

산은 분명했다. 약 3,600명의 버마 사람 개종자, 완성된 버마어 성경 번역, 카

렌 족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교회 성장, 미국 침례교 전통이 제도적으로 확

립되는 출발점, 그리고 세계 선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책임 의식이었다.

오늘날 약 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미얀마의 기독교인들은 모두 직간접적으

로 저드슨의 사역과 헌신에서 비롯된 영적 유산의 후손들이라 할 수 있다. 저

드슨은 겉으로 드러나는 명성이나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지만 조용한 충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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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내로 한 민족과 한 교단의 역사를 바꾼 인물이었다. 그는 흔히 말하는 ‘조

용한 미국인’(The Quiet American)의 가장 뛰어난 본보기이며, 동시에 침례

교 신앙과 헌신이 무엇인지를 보여 준 상징적 인물로 기억되고 있다.

6. 찰스 스펄전 (Charles Spurgeon, 1834-1892)

설교의 왕자

찰스 해든 스펄전은 19세기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지도자이자, 침례교 신학을 가장 강력하

게 설파한 위대한 설교자였다. 그는 1834년 6월 19

일, 영국 에식스 주의 켈베던(Kelvedon)에서 태어났

으며 회중교회 목사의 손자였다.

스펄전의 회심은 매우 극적이었다. 1850년 1월 6일, 

열다섯 살의 소년 스펄전은 눈보라를 피해 우연히 작

은 원시 감리교(메소디스트)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었

다. 그날 그곳에는 목사가 없었고 한 평범한 일반 성도가 대신 말씀을 전하

고 있었다. 그는 직업적으로는 목수에 불과했지만 단순하고 진실한 음성으로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 말씀이 스펄전의 마음을 깊이 

꿰뚫었고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

아들이는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

런던 설교의 폭발적 성장

1852년, 불과 18세의 나이에 스펄전은 런던의 뉴 파크 스트리트 교회(New 

Park Street Chapel) 담임 목사로 부임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놀라운 

임명이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명의 일반 성도 설교자에 불과했던 젊은이

가 런던에서 제법 규모 있는 교회의 목사로 갑작스럽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

었다.

찰스 스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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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스펄전이 설교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변화가 즉시 나타났다.

첫째, 폭발적인 교회 성장이었다. 부임 후 몇 주 만에 예배당은 가득 찼고, 몇 

달이 지나자 수천 명이 교회 밖에 서서 그의 설교를 들을 정도가 되었다. 교회

는 여러 차례 예배당을 확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회중을 감

당하기에는 부족했다.

둘째, 대중 매체의 집중적인 주목이었다. 1855년부터 스펄전의 설교는 주간 

소책자 형태로 「뉴 파크 스트리트 설교」(New Park Street Pulpit)라는 제목

으로 발행되기 시작했다. 이 소책자는 매주 1펜스라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

었고 런던을 넘어 영국 전역으로 퍼져 나갔으며 이후에는 미국까지 배포되었

다.

셋째, 설교의 전례 없는 확산이었다. 스펄전의 설교는 주간 단위로 인쇄되어 

지속적으로 배포되었고 그 결과 그의 설교집은 19세기 기독교 출판물 가운데 

가장 많이 읽힌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는 설교가 단지 강단에 머무르지 않고 

인쇄 매체를 통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 사례였다.

메트로폴리탄 태버내클의 건설과 사역

1861년, 스펄전은 런던에서 가장 큰 교회 건물이었던 메트로폴리탄 태버내

클(Metropolitan Tabernacle)로 예배 장소를 옮겼다. 이 건물은 좌석 5,000

석과 입석 1,000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당시 영국에서 가장 큰 교회 건물

이었으며 의회의 하원 건물보다도 큰 공간이었다. 건축 비용은 약 31,000파운

드로 그 시대 기준으로는 막대한 액수였다.

이 태버내클은 본질적으로 스펄전의 설교 사역을 위해 세워진 교회였다. 그

는 매주 주일 아침과 저녁에 두 차례 대형 설교를 전했고 참석하지 못한 이들

을 위해 수요일 저녁에도 설교회를 열었다. 그의 설교는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런던 전역에서 몰려든 다양한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공의 이면에는 깊은 고통과 비극이 함께했다. 이미 

1856년 서리 가든스 뮤직홀에서 열린 예배 중, 누군가 “불이 났다.”라고 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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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군중이 공황 상태에 빠지면서 7명이 목숨을 잃고 여러 명이 중상을 입는 압

사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 이후 스펄전은 이를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

며 평생 우울증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 그는 반복되는 죄책감과 

절망 속에서 종종 강단을 떠나 요양이 필요할 만큼 심리적으로 무너졌고 이 

비극은 그의 사역 전반에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남게 되었다.

여기에 더해 스펄전은 지병인 통풍으로 평생 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 통

증은 극심했고 발작이 올 때마다 정상적인 보행조차 어려웠다. 그는 잦은 질

병과 탈진으로 설교 일정을 취소해야 했고 요양을 위해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일도 반복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펄전은 설교를 멈추지 않았으며 오히

려 자신의 연약함을 상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더욱 깊이 설교했다.

메트로폴리탄 태버내클은 단지 대형 교회 건물이 아니라 위대한 설교와 깊은 

고난이 함께 어우러진 장소였다. 스펄전의 사역은 외적 성공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그의 생애는 영광과 고통이 동시에 존재했던 목회자의 전형을 보여 준

다.

3,600편의 설교와 112권의 저작

스펄전의 설교 생산성은 기독교 역사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기록적인 수

준이었다. 그는 약 38년의 사역 기간 동안 3,600편에 달하는 설교 기록을 남

겼고 49권의 주석서와 신학·경건 저작을 집필했다. 

또한 1855년부터 1917년까지 매주 설교 소책자가 한 편씩 출판되었는데, 이

는 그의 사후까지 이어진 작업으로 약 62년에 걸친 연속 출판이었다. 이 설교

들은 총 63권의 「메트로폴리탄 태버내클 설교」(Metropolitan Tabernacle 

Pulpit)로 묶여 출간되었다.

이 설교 모음의 분량은 제9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27권에 맞먹을 정도로 

방대하며 단일 기독교 저자가 남긴 저작 가운데 가장 거대한 규모에 속한다. 

더 나아가 이 시리즈는 오늘날까지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이 판매된 설교 

시리즈로 평가받으며 스펄전이 단지 위대한 설교자에 그치지 않고 인쇄 매체

를 통해 전 세계 교회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임을 분명히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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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 방법의 혁신

스펄전의 설교 방식은 당시로서는 매우 독특하고 혁신적이었다.

첫째, 철저한 준비와 즉흥성의 결합이다. 스펄전은 설교를 위해 충분한 연구

와 준비를 거쳤고 핵심 개요와 노트를 작성했다. 그러나 강단에 오를 때는 간

단한 노트 카드만을 들고 원고를 읽지 않고 즉흥적으로 설교했다. 그럼에도 

그의 설교는 흐트러짐이 없었고 구조와 논리가 분명하며 완성도가 매우 높았

다.

둘째, 속기 체계의 적극적 활용이다. 스펄전은 여러 명의 속기사를 고용해 설

교를 실시간으로 기록하게 했고 다음 날이면 그 원고를 직접 검토하고 최소한

의 교정을 거친 뒤 곧바로 인쇄소로 보냈다. 이 방식은 설교를 거의 즉시 대중

에게 전달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실시간 방송과 온라인 콘텐츠 배포에 비견

될 만큼 선구적인 시도였다.

셋째, 깊이 있는 신학과 평이한 언어의 결합이다. 스펄전의 설교에는 정교하

고 탄탄한 신학적 사고가 담겨 있었지만 표현은 언제나 가장 평범한 성도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였다. 그는 런던의 가난한 노동자들조차 공감할 수 있도

록 구체적인 예화와 실제적인 교훈을 풍부하게 사용했으며 이로 인해 그의 설

교는 지적 깊이와 대중적 전달력을 동시에 갖추게 되었다.

신학적 영향 - ‘하강 논쟁’

스펄전의 가장 위대한 신학적 공헌 가운데 하나는 이른바 ‘하강 논쟁’

(Downgrade Controversy)에서 침례교의 성경 중심 신학을 단호하게 지켜 

낸 것이다.

19세기 후반, 영국 신학계에는 독일에서 발전한 그래프-벨하우젠 가설

(Graf-Wellhausen Hypothesis)이 점차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 이론은 성

경이 여러 시대의 저자들에 의해 편집되었으며 기적과 초자연적 요소를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 신앙 공동체의 신앙 고백으로 이해하려는 접근이었다. 문제

는 이러한 관점이 일부 침례교 신학자들과 지도자들 사이에도 받아들여지기 



526  신약 교회 역사 ┃ 부록1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이에 대해 1887년, 스펄전은 공개적으로 “기독교는 하강하고 있다.”라고 선

언하며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신학적 흐름을 단순

한 학문적 차이가 아니라 교회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로 보았다. 스펄전은 

“성경의 권위를 포기하는 신학은 영혼을 새 생명으로 재생시킬 수 없다.”고 말

했으며, 나아가 “확신 없는 신앙은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결국 그는 이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결단으로, 자신이 목회하던 메트로폴리

탄 태버내클을 침례교 연합에서 탈퇴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신학적·정치

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지만 스펄전에게는 제도적 연합보

다 성경의 진실성과 무오성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했다.

이러한 스펄전의 입장은 당대에는 고립을 초래했지만 이후 20세기에 전개된 

근본주의 논쟁(Fundamentalist Controversy) 속에서 중요한 신학적 선례

와 정당성을 제공하게 되었다. 그는 성경의 권위를 수호하기 위해 대가를 치른 

설교자였으며 그 결단은 오늘날까지도 침례교와 복음주의 신앙의 기준점으

로 남아 있다.

스펄전의 성경관과 킹제임스 성경 옹호

19세기 후반 영국은 외형적으로 기독교 문명의 절정기에 이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내부에서는 성경 자체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었

다. 독일에서 시작된 고등 비평과 인본주의적 성경관이 영국 신학계로 유입되

며,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인간 종교 의식의 산물로 재해석하려는 시

도가 확산되고 있었다.

스펄전에게 성경은 신앙의 출발점이 아니라, 신앙 전체를 떠받치는 절대 기

준이었다. 그는 “성경의 영감을 가장 강한 의미에서 믿어야 한다”고 반복해서 

강조하며, 교리적 타락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에 대한 충분한 믿음

의 결핍’에서 시작된다고 보았다. 성경의 권위를 한 걸음이라도 양보하는 순

간, 교회는 나침반과 닻을 동시에 잃고 시대사조에 떠밀리게 된다. 그는 설교

자를 성경 위에 자기 해석을 덧붙이는 해설자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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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전달하는 메신저로 보았다. 설교자가 자기 사상이나 시대정신을 성경 

위에 올려놓는 순간, 강단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자리가 아니라 

인간의 의견을 포장하는 연단으로 전락한다.

1881년에 출간된 ‘영국 개역 성경’(Revised Version, RV)은 단순한 번역 개

정판이 아니었다. 오히려 성경의 최종 권위를 교회에서 학계로 이동시키는 결

정적 전환점이었다. 스펄전이 보기에 이는 기존 성경의 표현을 다듬는 개정이 

아니라, 학문적 가설을 기준으로 본문 자체를 다시 구성하는 작업이었다. 말

과 문장을 다듬는 수준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자체를 바꾸

는 일이었다.

그가 남긴 경고는 날카롭다. “RV 개정자들은 성경의 번역을 고친다고 말하

지만, 실제로는 학자들의 판단에 따라 새로운 성경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 결

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끊임없이 의심과 비평에 노출되고, 결국 극소수

의 학자들만이 ‘이것이 성경이다, 저것은 아니다’라고 판정하는 지위에 서게 된

다. 그러면 평범한 성도들과 교회는 스스로 성경을 믿고 읽는 주체가 아니라, 

그들의 판단을 수동적으로 수용하기만 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스펄전이 우려하는 핵심은 분명하다. 인본주의 불신 학자들의 끝없는 성경 

본문 수정과 비평 속에서 성도들은 성경을 직접 믿는 위치에서 밀려나고, 소수 

학자의 판단에 의존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 문제의 본질은 번역 문장의 세련됨이나 현대적 표현 채택 여부가 아니었

다. 그것은 교회가 역사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어 

왔는가라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를 정면으로 흔드는 문제였다. 교회

는 사도 시대 이후 약 1,800년 동안, 다양한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수용되어 온 

공인 본문(Textus Receptus)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해 왔다. 이 

본문은 특정 지역이나 시대, 혹은 소수 학자 집단이 임의로 선택한 본문이 아

니다. 장구한 교회사 속에서 공적으로 사용되고, 예배와 설교와 교리 형성의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되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존되어 온 본문이다.

바로 이 공인 본문에 근거하여 ‘1611년에 번역된 킹제임스 성경’(KJV)은 단

순히 영어권 번역본 중 하나가 아니었다. 그것은 교회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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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받아들이고 신뢰해 온 본문을 충실히 옮긴 성경이었다. 이 성경을 통해 종

교 개혁 이후 개신교 교리 체계가 정립되었고 성경적 설교와 목회가 뿌리를 내

렸다. 또한 이 성경은 세계 선교 운동과 함께 전 세계로 퍼져 나가 복음을 선포

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수많은 설교자들이 이 성경을 들고 강단에 섰고, 수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신앙을 지키다 죽음에 이르렀다.

KJV의 이러한 역사적 사용은 결코 우연이나 관습의 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교회 안에서 실제로 사용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인도해 오셨다는 강력한 역사적 증거이다.

이러한 역사적 정통성에도 불구하고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소수의 학자들

이 ‘더 오래된 사본’, ‘더 초기 형태로 추정되는 본문’이라는 순수 가설을 앞세

워, 교회가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해 온 성경을 다시 재검증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 이 시도는 성경을 더 잘 이해하려는 겸손한 연구라

기보다, 교회가 이미 신뢰해 온 성경을 학문적 판단 아래 재편성하려는 시도에 

가까웠다.

그 결과 성경은 더 이상 교회의 공적 신앙 위에 굳게 서 있는 말씀이 아니라, 

수정과 재구성을 전제로 한 연구 대상, 곧 학문적 실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

았다. 교회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는 확신을 자연스

럽게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성경은 확정된 계시가 아니라, 계속해서 조정되고 

수정되는 유동적 본문이 되었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보다 학자

들의 주석과 “더 좋은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다”는 설명 앞에 서게 되었다. 사

실 이것은 현시대 기독교계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질문에 직면한다. “그렇다면 1881년 이전에는 

과연 교회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가?” “사도 시대 이후 수백 년 동

안, 종교 개혁 시대와 청교도 시대를 거쳐 18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불

완전한 성경을 붙들고 예배하고 설교하며 선교해 왔다는 말인가?” “루터와 

칼빈, 수많은 개혁자들, 청교도들과 이름 없이 죽어 간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믿고 생명을 내놓았다는 말인가?”

더 나아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렇게 일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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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인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

하시면서, 정작 가장 핵심적인 계시인 말씀은 수백 년 동안 불완전한 상태로 

방치해 두셨다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소수 학자들의 손을 통해 비로소 

회복하셨다는 말인가?” 이러한 생각은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섭리적 보존에 대한 이해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성경의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주신 뒤 그것이 소실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 교회를 낳으셨고, 그 교회를 

통해 다시 그 말씀을 보존해 오셨다. 그러므로 교회가 실제로 사용해 왔고, 설

교해 왔고, 믿어 왔으며, 생명을 걸고 지켜 온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

야 한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특정 시대, 특정 학문 체계, 특정 소수 집단에 

의해 비로소 확정된다면, 그 순간부터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인간의 판단에 좌우되고 만다.

RV의 그리스어 본문은 웨스트코트(B. F. Westcott)와 호르트(F. J. A. 

Hort)가 편집한 비평 본문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 본문은 몇 개의 소수 사본, 즉 로마 

카톨릭 전통과 깊이 연결된 사본들을 과도하게 

중시했다. 그 결과, 교회 역사 전반에서 가장 널

리 사용되고 설교되어 온 다수 본문은 체계적으

로 배제되었다. 참고로 NIV, ESV 등 대다수 현대 역본들도 비평 본문을 근간

으로 번역되었다.

본문 비평의 이면에는 단순한 필사학적 판단을 넘어서는 신학적 전제가 깔

려 있었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교회의 역사적 사용을 본문 권위의 기준으

로 보지 않았고, 오히려 ‘초기 형태로 추정되는 텍스트’라는 학문적 가설을 절

대화했다. 이 접근은 성경의 보존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인간 학문의 성취

로 환원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17세기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의 성경관을 떠올리게 된

다. 오웬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처음에 영감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모든 시대에 교회를 위해 보존되어 왔다고 보았다. 그는 성경 

웨스트코트(왼쪽)와 호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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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을 소수 학자의 판단에 맡기는 발상을 단호히 거부하며, 교회 전체가 실

제로 사용해 온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보존을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펄전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학문 그 자체가 아니었다. 그는천주교 소수 비

평 본문이 강단으로 직행하면서 설교자의 확신을 잠식하는 방식을 엄중히 경

계했다. 설교자가 반복해서 “이 구절은 더 좋은 사본에는 없다”, “이 부분은 

후대 삽입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성도들은 결국 특정 구절이 아니라 성

경 전체를 의심하게 된다. 성경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확률적으

로 복원된 문헌’이 되는 순간, 믿음은 설 자리를 잃는다. 스펄전은 이것이야말

로 교회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라고 보았다.

스펄전의 성경관은 단순한 보수적 취향이 아니라, 교회론적이고 신앙적인 

확신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영감을 주셨을 뿐 아니

라, 교회 역사 속에서 그것을 보존해 오셨다. 교회가 실제로 사용해 온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소수 학자의 추정과 가설 위에 새롭게 구성된 본문

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다.

이 점에서 스펄전의 입장은 분명하다. 킹제임스 성경은 공인 본문 위에 서서 

교회를 통해 검증되고, 설교되고, 믿어져 온 하나님의 말씀이며, 1881년 이전의 

교회는 온전한 말씀이 존재하지 않던 암흑기에 머무른 적이 결코 없음을 분명

히 증언한다. 그의 외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

아 전 세계 교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해 온 킹제임스 성경을 지키는 문제는 단

순한 번역 논쟁이 아니라, 교회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회 정의와 실천

스펄전은 단지 뛰어난 설교자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정의를 실천한 영적 지도

자였다. 그는 복음을 강단에서 선포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삶과 사회 속에서 구

체적으로 구현해야 할 진리로 이해했다.

첫째, 노예제 폐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스펄전은 미국의 노예 제도

를 ‘기독교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죄악’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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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미국 남부 침례교 진영으로부터 설교 원고 구매 거절과 협박성 편지

까지 감수해야 했지만, 그는 경제적 손실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 입장을 끝

까지 굽히지 않았다. 그의 반노예제 주장은 신학적 신념에 근거한 도덕적 용기

였다.

둘째, 사회 복지 사역을 실천했다. 스펄전은 런던의 빈곤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고 직접 스톡웰 고아원(Stockwell Orphanage)을 설립해 가난하고 버려

진 아이들을 돌보았다. 이 외에도 여러 자선 기관과 교육 시설을 세워 복음이 

삶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닿아야 한다는 신념을 행동으로 보여 주었다.

셋째, 목회자 양성에 헌신했다. 스펄전은 당시 신학교들이 지나치게 엘리

트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스펄전 대학’(Spurgeon’s 

College)을 설립했다. 이 학교는 학벌이나 재정적 배경이 아니라 소명과 인격, 

성경에 대한 헌신을 기준으로 가난하지만 부르심이 분명한 청년들을 목회자

로 훈련시켰다. 이 대학은 오늘날까지도 존속하며 스펄전의 목회 철학과 신앙 

유산을 이어 가고 있다.

이처럼 스펄전의 사역은 설교, 사회 정의, 구제, 교육이 분리되지 않은 통합된 

기독교적 삶의 모델을 제시했으며, 그의 영향력은 강단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장되었다.

스펄전의 영적 깊이

스펄전의 설교가 그토록 강력했

던 이유는 단지 신학적 깊이에만 

있지 않았다. 그 핵심에는 깊은 영

적 진정성이 있었다. 그는 매일 몇 

시간씩 기도하는 삶을 살았으며, 

스스로 “내가 설교 외에 할 수 있

는 최고의 일은 기도이다.”라고 말

하곤 했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설교하는 찰스 스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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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펄전이 말한 ‘매일 몇 시간의 기도’가 특정 시간표에 고정된 경건 훈련을 뜻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설교 준비와 목회 사역 전반에 스며든, 끊임

없이 이어지는 기도의 삶을 의미했다. 이러한 기도의 삶은 그의 설교에 그대로 

스며들어, 말씀을 단순한 전달이 아닌 영혼을 향한 호소가 되게 했다. 그의 설

교에는 차가운 논증이 아니라 때로는 눈물과 간청이 담겼고, 죄인들을 향한 

절실한 마음의 부르짖음이 살아 있었다.

스펄전의 유산

1892년 1월 31일, 스펄전은 58세의 나이로 런던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의 장

례식은 수많은 인파가 모인 가운데 거행되었고 이는 영국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종교 행사 가운데 하나로 기록되었다.

스펄전이 남긴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분명히 살아 있다. 약 3,600편에 이르

는 설교는 여전히 읽히는 기독교 고전으로 남아 있으며, 메트로폴리탄 태버내

클은 지금도 존재하는 교회이다. 그가 설립한 스펄전 대학 역시 여전히 목회자

를 양성하는 신학교로 사명을 이어 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는 침례교 전통 

안에서 성경 중심 신학을 지켜 낸 설교자로 기억된다.

오늘날에도 많은 설교자들이 스펄전의 설교를 읽고 연구하며, 때로는 그것

을 본받으려 한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그의 설교에는 신학적 깊이와 성경적 

정확성, 영혼을 향한 진지한 관심, 그리고 탁월한 표현력이 동시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스펄전은 단지 위대한 설교자가 아니라 설교와 삶, 

신학과 실천을 함께 보여 준 침례교의 모범이라 할 수 있다.

7. 말콤 펜윅 (Malcolm Fenwick, 1863-1935)

한국 침례교의 설립자

말콤 펜윅(Malcolm C. Fenwick)은 한국 침례교의 실질적 설립자이자, 아시

아에 침례교 신앙을 뿌린 개척 선교사였다. 그는 1863년, 캐나다 온타리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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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컴(Markham)에서 태어나 캐나다 침례교 선교 

전통 속에서 성장했다. 젊은 시절부터 그는 “한국

과 같은 극동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선교적 소명을 품고 있었다.

펜윅은 처음에는 캐나다에서 목회 사역을 했으

나 1889년, 불과 26세의 나이에 한국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그는 일생을 한국에 헌신하기로 결

단했고 실제로 1889년부터 1935년까지 46년 동

안 한국에서 사역하며 이 땅에 침례교의 기초를 놓았다.

한국 선교의 극도로 어려운 상황

펜윅이 한국에 도착한 1889년은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험난한 시기 중 

하나였다.

첫째, 정부 차원의 기독교 배척이었다. 조선 정부는 기독교를 이단으로 간주

하며 강하게 경계했고 선교 활동은 공식 허가 없이는 불가능했다. 신자들 역

시 지속적인 감시 대상이었다.

둘째,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이었다. 1890년대부터 일본의 한반도 침투가 본

격화되었고 1905년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상실한 뒤 1910년 결국 일본에 병

합되었다.

셋째, 기독교 신자들에 대한 박해였다. 특히 일제 시대에는 기독교인들이 민

족의식과 결부되어 의심받았고 일본은 신사 참배를 강요했다. 많은 기독교인

들이 이에 저항하며 신앙의 시험을 겪어야 했다.

‘사업 선교’의 독특한 모델

이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 펜윅은 ‘사업 선교’(Business Mission)라는 독창

적인 선교 방식을 개발했다. 그는 선교 활동과 분리된 경제 활동이 아니라 비

즈니스 자체를 선교의 장으로 활용했다. 펜윅은 직접 세라믹 제조업을 운영하

말콤 펜윅



534  신약 교회 역사 ┃ 부록1

고 무역에 참여했으며 현지인들과 고용·거래 관계를 맺어 실질적인 경제 협력

을 이루었다. 이를 통해 그는 선교 재정을 자립시켜 선교 본부나 외부 후원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고 정치적·사회적 압력 속에서도 비교적 자유롭

게 사역을 지속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제 활동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현지 사회 속으로 깊이 들

어가는 통로가 되었다. 펜윅은 사업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고 신뢰

를 쌓았으며 일상의 대화와 삶의 교류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 방식은 공식

적인 선교가 제한되던 상황에서도 복음이 삶의 자리에서 전달되게 했고 신앙

이 외래 사상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되는 진리로 받아들여지게 했다. 이러한 

‘사업 선교’는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시도였으며, 오늘날 말하는 자비량 

선교의 선구적 모델로 평가된다.

한국 교회의 자립·자치·자전 원리 실천

펜윅의 가장 중요한 공헌은 침례교 신학의 핵심 원리 — 지역 교회의 자율성, 

회중 정치, 신자들의 자발적 참여 — 를 한국 교회 현실 속에 실제로 적용한 것

이었다.

첫째, 지역 신자들의 신속한 리더십 양성이다. 펜윅은 한국 신자들을 단순한 

보조자나 피선교인이 아니라 곧바로 설교자와 지도자로 세우는 일에 힘썼다. 

이는 선교사가 교회의 유일한 영적 권위로 군림하던 당시의 일반적인 선교 패

턴을 근본적으로 깨뜨린 결정이었다.

둘째, 회중 정치의 실제적 실천이다. 펜윅이 세운 교회들은 처음부터 회중이 

함께 결정하는 구조를 갖추었다. 비록 초대 한국 교회의 신자 수는 많지 않았

지만, 그들은 예배의 형식, 헌금의 사용, 지도자의 선출과 같은 중요한 사안들

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결정했다.

셋째, 현지 문화와의 조화로운 접목이다. 펜윅은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존

중했으며 예배 속에 한국적 음악과 기도 방식을 자연스럽게 포함시켰다. 그의 

설교 또한 한국인의 이해 수준과 감정을 고려해 전달되었고, 이는 복음이 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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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이 아니라 자국 문화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진리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침례교 신학과 한국 기독교의 영향

펜윅은 ‘신자 침례, 자발적 신앙 공동체, 개인의 회심’이라는 침례교의 핵심 

신학을 한국에 분명하게 전했다. 이는 당시 한국 선교의 주류를 이루던 다른 

기독교 전통 — 예를 들어 감리교의 방편적·제도 중심적 접근 — 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입장이었다. 펜윅에게 신앙은 제도에 소속되는 문제가 아니라 개인

이 성경 말씀 앞에서 회심으로 응답하는 문제였다.

이러한 신학은 그의 성경 사역을 통해 더욱 분명히 드러났다. 펜윅은 한국 신

자들이 교회나 선교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성경을 읽고 믿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성경 번역과 보급에 깊이 관여했

으며 한국 교회 초기에는 흔히 ‘펜윅 성경’으로 불리는 성경 본문이 널리 사용

되었다. 이 성경은 이해하기 쉬운 표현과 직설적인 문체로 개인 성경 읽기와 회

심 중심 신앙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영향 속에서 한국 침례교는 초대부터 성경 중심, 회심 중심, 개인 신앙 

중심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형성했다. 구조적으로도 한국 침례교는 ‘선교사 

중심 교회’가 아니라 처음부터 현지 신자들이 주체가 되는 교회로 세워졌으며,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한국 침례교의 가장 중요한 유산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다.

일제 시대의 신앙 투쟁

1910년 한국이 일본에 병합된 이후, 한국 기독교는 극도의 시험에 들어갔다. 

일본 제국은 신사 참배를 강요하며 기독교 신앙을 압박했고, 선교사들의 언

론·출판 활동을 제한했으며, 기독교 신자들의 이른바 ‘민족주의적 성향’을 

면밀히 감시했다.

노년에 접어든 펜윅 역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점점 더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

다. 그럼에도 그는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고 한국 신자들을 지속적으로 영적



536  신약 교회 역사 ┃ 부록1

으로 격려하며 교회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도록 권면했다. 또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신학 교육과 지도자 양성을 계속 지원하며 한국 교회의 자립을 뒷받침

했다.

기록에 따르면, 펜윅이 세운 교회의 한국인 신자들 가운데는 일제의 신사 참

배 강요에 끝까지 저항한 이들이 있었고 그중 일부는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굽히지 않다가 기독교 순교자의 길을 걸었다. 이는 펜윅이 심어 준 성

경 중심 신앙과 양심의 자유가, 가장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실제적인 믿음의 

힘으로 작동했음을 보여 준다.

한국 침례교의 다양한 분파

펜윅이 세운 초기 한국 침례교는 이후 역사적·제도적 전개 과정 속에서 여

러 교단과 분파로 나뉘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기독교한국침례회(Christian 

Korean Baptist Association), 대한예수교침례교회(Korean Baptist 

Church), 기독교한국침례회(Christian Korean Baptist Denomination) 

등 다양한 침례교 교단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공통적으로 펜윅이 

세운 초대 교회의 영적 후손이며 성경 중심, 회심 중심, 교회 자치라는 그의 신

학적 유산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 뿌리를 공유하고 있다.

펜윅의 신학적 입장

기록에 따르면, 펜윅은 일관되게 근본주의적(Fundamentalist) 신학 입장

을 견지했다. 그는 성경을 단순한 신앙 문서가 아니라 완전한 영감과 무오성

을 지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으며, 모든 교리와 교회 실천의 최종 기준은 

오직 성경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신념 아래 그는 신자 침례의 성경적 필연성을 분명히 주장했고 침례가 

교회 전통이나 문화적 관습이 아니라 개인의 회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할 성경

적 순종임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어떤 외부 제도나 교단 권위보다 지역 교회

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력히 옹호했다.

이러한 펜윅의 신학적 입장은 한국 침례교의 형성 과정에 깊이 각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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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한국 침례교는 초대부터 성경 중심, 신앙 중심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되었고, 교회의 권위는 조직이나 인물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신

자들의 양심에 있다는 원리가 뿌리내리게 되었다. 이 신학적 유산은 이후 시대

의 변화 속에서도 한국 침례교가 정체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

해 왔다.

펜윅의 유산과 의의

1935년, 펜윅이 7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을 때, 한국 침례교는 이미 수백 

개의 교회와 수만 명의 신자를 가진 공동체로 성장해 있었다. 오늘날 한국의 

침례교인은 약 2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이들 모두는 직간접적으로 펜윅의 

영적 유산에서 비롯된 신앙의 후손들이라 할 수 있다.

펜윅의 가장 큰 공헌은 침례교 신학이 동아시아 문화 속에서도 충분한 생명

력을 지닐 수 있음을 몸소 입증한 데 있다. 그는 선교사에게 의존하는 교회 구

조가 아니라 한국인 신자들이 주체가 되는 교회를 세웠으며, 그 과정에서 한

국 침례교가 ‘성경 중심, 신앙 중심, 자발성 중심’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형성

하도록 이끌었다. 더 나아가 그는 ‘사업 선교’라는 혁신적 선교 모델을 개발함

으로써,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이 뿌리내릴 수 있는 실제적인 길을 제시했

다. 비록 펜윅은 미국 침례교 역사 속에서는 상대적으로 크게 조명받지 못했지

만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그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한

국 침례교라는 하나의 교단 전체가 곧 그의 선교적 헌신과 신학적 유산의 열

매이기 때문이다.

8. 아이작 포스터 (Isaac F. Foster, 표수다, 1923-2010)

한국 성서침례교회의 첫 개척 선교사

아이작 F. 포스터(Isaac F. Foster, 한국명 표수다) 선교사는 1923년에 출

생하여 2010년에 소천한 미국 근본주의 침례교 선교사로서, 한국 성서침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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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첫 개척 선교사이자 한국 근본주의 성서침례 운동의 실질적 출발점이 된 

인물이다. 그는 단순히 한 교회를 세운 선교사가 아니라 성경 무오, 신자 침례, 

지역 교회 자치, 분리의 원리라는 침례교 신학을 한국 교회 현실 속에 구조와 

제도로 구현한 개척자였다.

특히 포스터의 사역은, 독립침례교회 전통 안에서도 책임 있는 파송과 지속

적인 해외 선교가 가능함을 실제 역사 속에서 입증한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교회사적 의미를 지닌다.

출생과 근본주의 침례교적 배경

포스터는 1923년 미국에서 태어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 성서침례친교

회(Bible Baptist Fellowship International, BBFI) 계열 근본주의 침례교회 

전통 속에서 신학과 선교 훈련을 받았다. 이 전통은 자유주의 신학과 에큐메

니컬 운동에 대해 분명한 신학적 선을 긋고, 성경의 완전 영감과 무오성, 개인

의 회심에 기초한 신자 침례, 그리고 교단보다 지역 교회를 우선하는 교회론을 

신앙의 핵심으로 삼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은 훗날 포스터가 한국에서 중앙 집권적 교단을 세우기보다 자

립적인 지역 교회들의 연속과 친교를 통해 사역을 확장하게 만든 중요한 토대

가 되었다.

한국 선교 소명과 공식 파송

포스터는 초기 일본 선교 경험을 거쳐 한국 전쟁 이후 한반도의 상황을 접하

면서 한국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더욱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다. 전쟁 직후 W. 

E. 다웰(W. E. Dowell) 목사가 그에게 300달러를 보내 한국 선교의 가능성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고 포스터는 전쟁의 참상과 영적 황폐함을 직접 목격한 

뒤 한국 선교를 평생의 사명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1954년 11월 18일, 미국 텍사스 주 포트워스 인근 화이트 세틀먼트에 

위치한 캐슬베리 침례교회(Castleberry Baptist Church)에서 선교사 부부

로 공식 파송을 받았다. 성서침례교회 연혁 자료와 이후의 각종 기념 집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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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들은 이 파송을 한국 성서침례교회 역사의 공식적 출발점으로 반복해서 언

급하고 있다.

한국 입국과 개척 중심의 초기 사역

포스터 선교사는 1954년, 6·25 전쟁 직후의 혼란과 가난 속에 있던 한국에 

입국했다. 그는 처음부터 대형 집회나 제도 구축을 목표로 삼지 않고 영혼 구

원 - 침례 - 훈련 - 파송이라는 단순하지만 성경적인 선교 원리에 따라 사역

을 시작했다.

초기에는 영어 학원 사역을 통해 미군과 한국인들을 자연스럽게 모았고 이 

만남의 장을 개인 전도와 성경 공부의 통로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첫 회심

자가 된 김대현은 통역자로 시작해 곧 제자이자 동역자로 성장했으며 이후 한

국 성서침례교회의 첫 안수 목회자로 세워졌다. 김대현은 포스터의 신학과 사

역 철학을 한국 교회 현실 속에서 구체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개척 교회들과 지역 확장 사역

1954년 서울 충정로에서 미군과 한국인 6명이 모여 조직한 ‘성서침례교회’

(Bible Baptist Church)는 한국 성서침례교회 운동의 공식적인 출발점이었

다. 이후 포스터는 서울 성동구 행당동 267-9번지(약 722평)의 대지를 구입해 

가족과 함께 이주했고 선교사 사택 다락방 예배로 교회를 시작했다. 이 작은 

가정 예배 모임이 오늘날 행당동(왕십리) 성서침례교회의 직접적인 기원이 되었

다.

그는 주일 학교 건물을 신축해 예배당으로 사용하며 어린이·청소년 중심의 

주일 학교 사역을 정착시켰고, 이를 통해 회심과 침례, 제자 훈련으로 이어지

는 성서침례교회의 전형적인 성장 구조를 한국에 심었다. 이후 종암성서침례

교회, 검암성서침례교회의 개척과 재정비를 통해 서울·인천 지역으로 사역을 

확장했다.

또한 포스터 선교사의 사역은 수도권에만 머물지 않고, 경상도 지역과 부산

으로도 확장되었다. 특히 경남과 부산은 전쟁 이후 복음 전도의 필요가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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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인구 측면에서 전략적 요충지였으며, 포스터는 이 지역에서 성서침례교

회의 신학과 교회 개척 노선을 소개하고 연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성서침례교회 내부 증언에 따르면, 그는 BBFI에서 파송된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부산과 경상도 지역의 교회 개척자들과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교류하며, 

성경 무오와 신자 침례, 교회 자치라는 침례교적 원리가 이 지역에 뿌리내리도

록 간접적이지만 지속적인 영향력을 끼쳤다.

또한 부산에 성서침례교회 친교회의 목회자 훈련과 신학교 사역이 형성되던 

시기, 포스터 선교사는 직접적인 설립자 역할을 맡지는 않았지만, 그가 세운 

교회들과 양성한 목회자들, 그리고 그가 강조한 근본주의 성경관과 교회론은 

부산 지역 사역의 신학적 방향에 분명한 영향을 주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영향은 특정 기관의 명칭보다 사람과 신학을 통해 전해진 영향력이었

으며, 이는 독립침례교회 전통이 갖는 비제도적 확산 방식의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한국인 목회자 양성과 교회 이양 원칙

포스터의 선교 전략에서 중요한 원칙은 교회가 선교사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장기적으로 붙들기보다 준비된 한

국인 목회자에게 담임직을 이양했다. 행당동 성서침례교회의 강인규 목사는 

회중의 청빙을 받아 2대 담임 목사로 섬기며 교회를 한국인 중심의 자치 교회

로 정착시켰다. 또한 강교구 목사를 비롯한 여러 한국인 목회자들이 포스터의 

사역 속에서 훈련받아 이후 전국 성서침례교회 친교회의 지도자로 성장했다. 

이들은 각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후배 목회자들을 양성하며, 포스터가 심

어 놓은 신학적 노선을 계승했다.

킹제임스 성경 옹호와 성경관

포스터 선교사의 사역 중심에는 성경 영감, 무오, 보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 그는 공예배 설교와 성경 교육에서 킹제임스 성경(KJV)을 기준 본문

으로 사용했고, 성경을 신앙의 참고 자료가 아니라 유일한 최종 권위로 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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쳤다. 그는 시편 12편 7절과 요한계시록 22

장 18-19절을 반복해서 인용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세대에서 세대로 보존된다는 약속을 

강조했다.

이러한 성경관은 한국 성서침례교회 안에 

킹제임스 성경 중심 신학을 형성하는 데 결정

적 영향을 미쳤고, 이후 한국어로 번역된 킹

제임스 계열 성경 번역을 수용하고 옹호하는 

토대를 제공했다.

독립침례교회 전통 속 선교의 역사적 의의

포스터 선교사의 사역은 교단 중심·총회 

중심 구조 없이도 독립침례교회 전통 안에서 책임 있는 파송, 신학적으로 일관

된 선교, 지속적인 교회 개척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한국 교회사 속에서 분명

히 보여 주었다. 그는 중앙 집권적 조직이 아니라 성경 - 지역 교회 - 헌신된 성

도라는 침례교의 기본 요소만으로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실증했다.

아내와 함께한 삶, 그리고 한국에 뼈를 묻은 헌신

포스터의 사역에는 항상 아내의 헌신적 동역이 함께했다. 이 부부는 한국을 

임시 파송지가 아니라 자신들의 삶과 죽음을 맡긴 사역지로 받아들였다. 그

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국을 떠나지 않았고 결국 한국에서 소천했다. 그의 

장례는 한국 성서침례교회 전국 친교회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친교회 안에서

는 그를 ‘캐슬베리 침례교회에서 파송받아 한국에 와 뼈를 묻은 선교사’로 기

억한다.

평가와 유산

아이작 F. 포스터(표수다)는 대형 교단을 세운 인물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는 한국 땅에 성경 무오, 신자 침례, 교회 자치, 분리의 원리를, 규모는 작지만 

평소 사용하던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을 든 생전의 포스터(표수다)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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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한 교회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세워 갔다. 그의 유산은 

숫자나 조직이 아니라 성경 중심 신앙을 지키는 독립적 지역 교회들과 이를 이

끄는 한국인 목회자들로 이어지고 있다.

이 점에서 표수다 선교사는 한국 성서침례교회사에서, 그리고 독립침례교 선

교 역사 전체 속에서 대체 불가능한 기초를 놓은 인물이라 평가할 수 있다.

결론 - 침례교 인물들의 공통 신학적 유산

존 번연에서 아이작 포스터에 이르기까지, 이 여덟 명의 인물들은 침례교 신

학이 얼마나 일관되고 실천적이며 시대를 초월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 준다.

번연과 길은 신학적 기초를 놓았고, 케리와 풀러는 그것을 세계 선교로 확장

했으며, 저드슨과 스펄전은 삶과 사역으로 이를 입증했고, 펜윅과 포스터는 

마침내 그 유산을 한국 땅이라는 선교의 현장에 옮겨 심었다.

이들은 모두 성경의 절대 권위를 견지했고 신자 침례와 개인의 회심을 강조

했으며, 지역 교회의 자율성과 회중 정치를 실천했고 양심의 자유와 정교분리

를 옹호했다.

이 다섯 가지 기둥은 침례교 역사를 관통하며, 신약의 정신이 역사 속에서 어

떻게 살아 움직이는 운동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 준다. 이들의 삶과 사역은 침

례교가 단순한 역사의 부산물이 아니라 성경이 명하는 신앙의 회복임을 증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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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Baptism)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세례를 주고 대부분의 미국 교회는 침례를 준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침례와 세례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

며 그저 대다수의 의견을 따라 행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침례냐 

세례냐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천주교의 영향으로 기존의 한글 성경에서

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침례의 참된 의미가 가려졌으며 심지어 성경 구절 자

체가 삭제되어 진리를 볼 수 없게 되었다. 부디 수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바쳐 

가며 주 예수님의 진리인 침례를 지키기 위해 피 흘려 순교한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무엇을 주저하는가? 사람과 전통을 따르려는가?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따

르려는가? 주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곧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다. 이제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성경대로 바르게 행해야 한다.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내 친구니라. (요 

15:14)

부록2

죽음으로 지킨 진리

침례(Baptism)/ 
침례 성도(Bapt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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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인가, 세례인가?

한글 개역(개정)성경에서 ‘세례’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밥티조’(baptizo, 

스트롱 번호 907번), ‘밥티스마’(baptisma, 908번), 그리고 ‘밥티스테스’

(Baptistes, 910번) 등이다. 이 단어들은 모두 그리스어 ‘밥토’(bapto, 911번)

에서 나왔으며, 신약 성경에 총 115회 사용되었는데 용례별로 살펴보면 동사 

‘밥티조’가 77회, 명사 ‘밥티스마’가 23회, 인물을 가리키는 명사 ‘밥티스테스’

가 15회 쓰였다.

한편 개역(개정)성경과는 달리 「바인의 신약성경단어사전」, 「국제표준성경백

과사전」, 「엉거의 성경사전」, 「스트롱의 용어색인」 등 기독교계에서 널리 인정

받고 있는 참고 문헌들과 신학적 편견 없이 영어 단어 자체의 뜻을 가장 잘 보

여 주기로 정평이 나 있는 「옥스퍼드 영어사전」 등의 세속 문헌들은 한결같이 

이 단어들의 바른 의미가 ‘물을 뿌리는 세례’(sprinkling)가 아니라 ‘물속에 

담그는 침례’(immersion)임을 분명히 보여 준다.

이처럼 어원 자체의 의미가 너무나 분명한 이 단어가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는 

세례로 번역되어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성경적인 침례 대신 세례를 행하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게 되었을까?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유

독 중국, 일본, 한국 성경에만 이 단어들이 세례로 번역되어 하나님께서 주시고

자 하는 참된 의미를 전혀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말 성경에서 침례가 세

례로 바뀐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로는 중국과 마찬가

지로 한국에도 천주교가 기독교보다 먼저 진출한 것을 들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세례를 시행하는 교회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다수결의 논

리를 따라 세례가 옳고 침례는 그르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서는 결코 한국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다른 민족들의 하나님도 되신다. 예

를 들어 미국에서는 침례를 시행하는 교회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다. 그렇다

면 미국에서는 침례가 맞고 세례는 틀린 것일까? 과연 하나님께서 다수결의 

논리에 따라 다른 판결을 내리실까? 침례는 중요한 성경의 교리일 뿐 아니라, 

성경 본문 전달 과정에 악한 세력이 개입했음을 보여 주는 좋은 사례이므로 성

경에 근거해 바르게 침례를 이해해야 한다. 성경대로 행하기 원하는 성도들은 



545  죽음으로 지킨 진리

이 문제 역시 믿음과 실행의 모든 문제에서 성도들의 최종 권위가 되는 성경으

로 돌아가 그 기준에 기꺼이 순종해야 한다.

성경의 침례

침례를 주려면 몸이 완전히 잠길 만큼의 많은 물이 필요하지만 세례를 주는 

데는 많은 물이 필요 없다.

살림에 가까운 애논에 많은 물이 있었으므로 요한도 거기에서 침례를 주고 있었

으며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았으니 (요 3:23)

침례를 받으려면 많은 물이 있는 곳으로 직접 가야 하지만 세례를 받으려면 

물을 가져와도 된다.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다다르매 (행 8:36)

침례를 받으려면 직접 ‘물속으로’(into the water) 내려가야 하지만 세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행 8:38)

침례는 ‘강 속에서’(in Jordan) 받으나 세례는 그렇지 않다.

[그들이]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강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마 3:6)

침례를 받은 뒤에는 ‘물속에서’(out of the water) 나와야 하지만 세례의 경

우에는 그렇지 않다.

[침례 이후에]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에 (행 8:39)

성경은 한결같이 침례가 ‘물속에 잠기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



546  신약 교회 역사 ┃ 부록2

며 불 침례와 성령 침례 역시 ‘잠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으로 나[침례자 요한]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

분[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곧 

손에 키를 들고 친히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

아 곳간에 넣으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마 3:11-12)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여 성령 침례가 곧 불 침례이므로 뜨거운 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침례자 요한은 결코 그러한 의미로 말하지 

않았다. 문맥과 함께 이 구절을 읽어 보면 성령 침례를 받는 자는 예수님의 곳

간, 즉 천국에 들어가지만 불 침례를 받는 자는 꺼지지 않는 지옥 불에 들어감

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구절에서 침례, 즉 ‘몸 전체가 잠기는 것’과 세례, 

즉 ‘이마에 뿌리는 것’이 어떤 차이를 가져올까? 성령 세례를 받아 이마에만 성

령님이 계시면 어떻게 될까? 꺼지지 않는 지옥 불 속에서 과연 이마에만 불이 

붙을까? 성경은 침례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하게 ‘온몸이 물속에, 

성령님 안에, 불 속에 잠기는 것’임을 보여 준다.

침례의 의미

그리스도인의 침례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죽음(death)과 장사

(burial) 그리고 부활(resurrection)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며 특별히 성도들 

또한 예수님과 똑같이 죽었다가 부활한 자들임을 보여 주는 매우 중요한 규

례이다.

세례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묻혔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 즉 

사망과 매장과 부활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

느니라. (골 2:12)

세례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이 상징적으로, 시청각적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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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드러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

켜지신 것같이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롬 6:3-4)

세례에서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새로이 옷 입어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는다는 진리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 3:27)

침례의 대상

어떤 이들은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침례 중생’ 교리를 믿고 

가르친다. 특히 유아 세례를 주는 천주교에서는 눈에 보이는 이 의식을 통해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침례 중생’을 지지하

지 않으며 다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통해 자신의 다시 태어남을 하나님

과 하나님의 천사들,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 및 사람들 앞에서 증거로 보인다

고 말한다. 즉, 믿고 다시 태어난 뒤에 침례를 받는 것이지 침례를 받아 그로 인

해 다시 태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행 8:12).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 주며 이 과정에서 초대 교회가 어떤 일을 실행했는

지 보여 준다. 사도행전 8장 이전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으

며 심지어 사도 베드로도 10장에 가서야 비로소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사도행전 8장에는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

아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고 이때 처음으로 빌립이 이방인인 에티오피아 내시에

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는 장면이 자세히 나온다(26-40절).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장면에서 개역(개정)성경은 이상하게도 37절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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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없음’이라고 표기했다. 원래 

이 구절이 없었다면 그다음 구절들

이 한 절씩 앞으로 올라가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보면 누군가가 자신의 교리나 

신학을 세우기 위해 고의로 이 구절

을 삭제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이 

구절은 도대체 무엇인가? 36절에서 

내시는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

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겠

느냐?”라고 물었으며 이에 대한 답

이 37절에 나오고 내시는 그 답에 따

라 어떤 일을 행한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행 8:37)

이 장면은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침례

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 주시기 위해 친히 37절을 기록하셨다. 즉, 복음을 듣

고 올바르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침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명확한 

근거로 인해 초대 교회에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침례를 받아 지역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교도들의 믿음과 연합한 천주교가 생겨났다. 중

세 암흑시대를 주도한 천주교에서는 모든 사람을 자신들의 체제하에 가두기 

위해 유아 세례라는 비성경적 관행을 도입하여 믿음 고백을 할 수 없는 아이들

에게도 세례를 주고는 어려서부터 천주교인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행 

8:37의 말씀이 이러한 비성경적 관행에 큰 걸림돌이 되었기에 그들은 과감히 

성경 본문에서 이 구절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물이 나타나자 병거에서 내려 침례를 거행하는 빌

립과 에티오피아 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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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개역(개정)성경, 표준새번역, 공동번역, NIV, NASB, Message 등 

천주교의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에 근거한 역본들에서는 이 중요한 구절

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바른 본문에서 번역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이 

구절을 잘 보존하여 천주교의 유아 세례 교리가 허구임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이 구절이 없으면 문맥이 통하겠는가?

침례의 시기

천주교에서는 어른들에게 세례를 주기 전에 ‘교리 문답서’ 공부를 위한 일정

한 학습 기간을 두는 전통을 세워, 이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세례를 준다. 또

한 천주교인들은 세례가 ‘은혜를 가져다주는 7대 성사’ 중 하나라고 믿는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침례가 은혜를 가져다주는 성사가 아닐뿐더러 구원이나 

은혜도 가져다주지 못함을 분명히 보여 준다(엡 2:8-9). 

성경은 이러한 천주교의 관행과는 달리 누구든지 믿으면 곧바로 침례를 주

라고 명령한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는 믿음 고백과 함께 즉시 침례를 받았

고 사도행전 16장의 자주색 옷감 장수 루디아도 믿는 즉시 침례를 받았으며

(13-14절) 같은 장에 나오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 역시 믿은 즉시 침례를 받았

다.

그 밤 바로 그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리를 씻겨 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 (행 16:33)

침례의 방법

앞에서 보았듯이 어떤 사람은 요르단 강에서, 어떤 사람은 광야의 오아시스

에서, 어떤 사람은 집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는 몸을 담글 수 있는 곳이라면 강

이든 호수든 바다든 침례탕이든 상관이 없다는 뜻이다. 침례가 교회의 회원권

과 관련이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역 교회에서 침례를 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신자라면 누구나 침례를 줄 수 있으나 지역 교

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목사나 혹은 교회에서 정한 성도가 침례를 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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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하다.

침례를 행할 때 침례를 주

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편

한 옷을 입은 채 물속에 들

어가고 침례를 주는 사람은 

먼저 침례를 받는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간단하게라도 믿음의 고백을 요청한다. 침례를 받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 침례를 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침례를 준다.

“○○○ 형제/자매님의 믿음 고백과 우리 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제가 아버

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이렇게 선포한 뒤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같이 죽었다가”(In the likeness 

of His death)라고 말하면서 침례받는 사람을 뒤로 눕혀 물속에 잠근 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같이 살아났습니다.”(In the likeness of His 

resurrection)라고 말하면서 그를 물속에서 들어 올린다. 이렇게 해서 이 형

제/자매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매장되었고 새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음이 상징적으로 드러나게 되며 이로써 복음의 진수가 시청각적

으로 모든 사람에게 증언된다.

침례는 명령이다!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늘 생각하며 산다. 그

러면 과연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 14:21)

예수님의 명령들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침례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마 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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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불순종의 죄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느

니라. (약 4:17)

많은 분들이 침례를 받으면 침례교인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그렇지 않

다. 침례를 받으면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실천한 좋은 크리스천이 된다. 

중세 암흑시대의 절정기에 종교 재판을 통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죽음을 맞게 되었다. 당시 천주교 사제는 종교 재판소에 끌려온 사

람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물로 뿌리는 유아 세례가 맞는가, 아니면 물속

에 잠기는 침례가 맞는가?” 사제의 이 질문에 “물속에 잠기는 침례가 맞는다.”

라고 대답한 이들은 화형을 당하거나 손을 뒤로 묶인 채 물속에 던져져서 수

장되었다. 이렇듯 진리를 지키려고 고난을 받은 믿음의 선조들로 인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까지 바른 성경, 바른 진리가 전해지게 되었다.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사람의 수를 따라 전통대로 세례를 고집하겠

는가? 아니면 성경대로 침례에 순종하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세례는 무효임

을 깨닫기 바란다. 필자 역시 전통대로 세례를 받았으나, 후에 성경을 통해 이

러한 진리를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침례를 받았다. 잘못 세례를 받았

으면 다시 받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행 19:1-5). 이처럼 귀중한 침례의 진리

에 순종하는 것이 좋은 크리스천이 되기 위한 첫걸음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침례 성도(Baptists)

21세기 교회 현황

한국에는 장로교와 감리교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장로교인이나 감리교인

이 크리스천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수적 열세와 카톨릭교회 그리고 

중국어 성경 등의 영향으로 인해 침례(浸禮)가 아닌 세례(洗禮)로 표기된 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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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말았다. 우리나라의 문화와 국민성이 유대인들처럼 

획일적이고 율법적인 면이 있어서 자기와 다른 것을 잘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침례교회라고 하면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또 실제로 많은 이단 교회들이 침례교 간판을 내걸고 사람들을 

현혹했기 때문에 성경대로 바르게 행하는 침례교회들마저 오해의 대상이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인도에 따라 차츰 교세가 확장되고 인식이 개선되어 

이제는 침례교회에 대한 오해가 많이 해소되었다. 한국과는 달리 미국의 경우

는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이 침례 성도이며 장로교/감리교의 교세는 그리 크지 

않다. 또 전 세계적으로도 침례를 주는 교회가 세례를 주는 교회보다 결코 적

지 않다. 미국에는 도시마다 기독교 방송국이 있는데 이러한 방송국에 나와 

복음을 선포하는 목사들의 대부분이 침례교 목사이다. 또한 지금도 가가호호 

방문하여 문을 두드리며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침례 성도들이

며 전체적으로 교회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침례교회는 성장하고 있

다.

오늘날 인본주의 교회들은 이제 거의 노인들만 남은 상태이다. 그나마도 은

사주의 교회나 수정 교회, 윌로우크릭 교회 혹은 새들백 교회 같은	현대 교회

가 성장을 한다지만, 이는 성경에 근거한 성장이 아니라 기업 경영 기법과 고도

의 심리학 그리고 록 음악이나 드라마를 통해 감정 자극을 동원한 철저한 인

본주의의 산물이다. 반면 독립·자유 침례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전 세계 어디

서든 오직 말씀 중심으로 바른 복음을 전하며 지옥으로 향하는 영혼들을 구

원하는 성경적인 교회이다.

침례교회와 침례 성도의 유래

많은 사람들이 침례교회도 장로교회나 감리교회 등과 같이 개신교회 내의 

여러 교단 중 하나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소위 ‘개신교회’라 

불리는 교회들은 중세 카톨릭교회에서 ‘항거하여 나온 사람들’ 즉 1517년 루

터의 종교 개혁 이후에 카톨릭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온 ‘프로테스탄트들’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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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킨다. 거기에는 여러 분파가 있어 칼빈과 녹스 등이 세운 장로교, 웨슬리 형

제가 세운 감리교 등이 있다. 그러나 침례 성도들은 한 번도 어디에 항거하여 

그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적이 없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따라 걸어 온 사

람들이므로 엄격한 의미에서는 프로테스탄트라 할 수 없다. 침례 성도들은 예

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없음을 당당히 자랑하며 동시에 인간 창시자가 없음을 

크게 기뻐한다. 그 이유는 침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창립되어 예수님 

때부터 존재해 온 성경적 교회이기 때문이다(마 16:18).

‘침례 성도’는 영어로 ‘뱁티스트’(Baptists)인데 이 말은 신약 성경의 시작과 

함께 성경에 등장하는 성경 용어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한 ‘침

례자 요한’(John the Baptist)에서 ‘뱁티스트’라는 단어가 나왔다. 구약 성도

인 침례자 요한이 신약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크리스천)이라

는 명칭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인 것처럼(행 11:26) 침례 성도(뱁티스트) 

또한 성경에 근거를 둔 단어이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믿음의 고백으로서 모두 당연히 침례를 받으므로(롬 6:3-

5) 굳이 침례교회라고 부를 필요는 없지만 세례를 주는 교회들과 구분하기 위

해 어느 때부터인가 자연스럽게 침례교회로 불리게 되었다.

침례교회와 침례 성도의 믿음

침례 성도들은 다른 프로테스탄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한 구원 즉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얻는 구원’을 가장 중요하게 여

긴다. 그러나 구원을 넘어서서 막상 성경적인 믿음의 실행 문제에 들어가면 여

러 면에서 개신교회와 차이점을 보인다. 신약 교회의 시작과 더불어 등장한 침

례 성도들은 ‘국가 교회’가 아닌 ‘자유 교회’를 형성했으며, 최소한 다음과 같

은 여덟 가지 원칙을 지키며 믿음 생활을 하였다. 여덟 가지 원칙은 ‘Baptists’

의 글자들을 사용하여 만든 것이다.

1. 성경의 최종 권위 (Bible’s Final Authority, 딤후 3:16-17)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초대 교회 때부터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단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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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음을 믿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하였기에 절대적으로 확실하고 오류가 없음을 

믿었다. 또한 그들은 동일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영감으로 기록하신 성경을 완

전한 섭리로 보존해 주심을 믿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개개인의 신앙 양심

을 따라 처음부터 독립·자유 교회는 크리스천의 교리와 실행에 있어 성경만이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권위임을 믿었으며 교회나 공회나 신조나 전통이나 사

람의 어떤 기관도 성경을 대체할 수 없음을 믿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이 

같은 믿음은 감옥이나 불이나 물이나 칼이나 맹수나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결

코 굴하지 않았고 이들의 후예로서 우리도 성경만이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권

위임을 믿으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킹제임스 성경을 오류가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2. 자치적 지역 교회 (Autonomy of Local Churches, 마 18:15-17)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지역 교회가 어느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은 자유로

운 몸으로 오직 우리 주(主)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충성을 맹세하는 독립 기관

임을 믿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의 어떤 사람이나 기관도 독립·자유 지역 교

회에게 무엇을 명령할 수 없으며 카톨릭교회나 다른 개신교회들처럼 주교, 추

기경, 감독, 총회장 등의 성직자 체계가 지역 교회를 담당하고 성직자를 임명

하며 교회의 자치권을 무시하는 것은 비성경적임을 믿는다. 각 지역 교회는 오

직 성경만을 최종 권위로 삼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자체 회원들끼리 자치적

으로 운영하는 하나님의 유기체이자 조직체이다.

3. 전 성도 제사장 직분 (Priesthood of All Believers, 벧전 2:5-9)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님의 신약 교회에 속한 모든 신자가 어떤 인간 중

보자의 도움 없이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하나님

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었다. 이는 영적 제사장 직분을 말하는 것이며 구약 시

대에 존재하던 육적 제사장 직분은 사라졌음을 뜻한다. 따라서 우리는 카톨

릭교회와 같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간 중보자 제사장(사제, priest)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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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님을 확실히 믿는다. 또한 교회를 성전이나 성

당이라 부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마치 예식이나 의식을 집행하는 집례

로 표현하며 성도를 평신도라 지칭하여 의도적으로 계급을 만들고 이를 구체

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성직자가 가운을 입는 것 등의 겉치레 의식주의를 배격

한다. 이것들은 모두 구약 시대에만 가능한 것이며, 예수님의 신약 교회에서는 

성전의 휘장이 갈라짐과 더불어 이미 사라져 버린 것들이다.

 4. 교회의 두 규례 (Two Ordinances, 마 28:19; 고전 11:23-32)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침례’와 ‘주의 만찬’만이 지역 교회가 실행해야 할 두 

개의 규례임을 믿었다. 우리는 침례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을 상징하므로 반드시 온몸을 물속에 완전히 넣었다가 일으키는 

형식이어야 함을 믿는다. 우리는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어린아이의 머리에 물

을 끼얹고 천국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선포하는 유아 세례가 비성경적

인 행위라고 믿는다. 

또한 우리는 ‘주의 만찬’ 역시 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규례

로 믿고 지키며 카톨릭교회의 화체설, 즉 주의 만찬의 빵과 포도즙이 예수님

의 실제 몸과 피가 된다는 교리가 명백한 이단 교리임을 믿는다. 카톨릭교회

에서는 화체설에 근거하여 주의 만찬이 구원이나 은혜를 가져다주는 성사

(Sacrament)라고 주장하며 ‘성만찬’이라 부르지만, 우리는 이러한 비성경적 

관행을 단호히 배격하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의 만찬’이라 부른다. 또

한 우리는 주의 만찬을 행할 때 반드시 누룩이 들지 않은 빵과 누룩이 들지 않

은 포도즙, 즉 발효되지 않은 포도 주스를 사용해야 함을 믿는다. 이 외에 우

리는 세족식 등의 행위는 신약 교회의 규례로 믿지 않는다.

5. 양심의 자유 (Individual Soul Liberty, 롬 14:5-13)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속사람의 명령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중히 여겼고 이

를 바탕으로 믿음의 자유를 소유하였다. 진정한 크리스천들은 중세 이슬람교

도나 천주교도 그리고 심지어 칼빈 같은 프로테스탄트처럼 무력으로 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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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믿음을 결코 강요한 적이 없으며 자기의 믿음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을 죽인 적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기 의사에 반하여 자기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어떤 것을 믿도록 강요받을 수 없고 받아서는 안 된다

는 것을 믿는다. 반면에 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각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석 앞

에서 회계 보고할 줄을 믿는다(롬 14:10-12; 히 9:27).

6. 구원받은 성도들만의 교회 회원권 

(Saved People’s Church Membership, 행 2:41-47)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구원받은 신자만이 지역 교회의 회원이 됨을 믿었다. 

중세 암흑시대에 카톨릭교회는 믿음이 없는 아기도 유아 세례를 통해 교회의 

회원으로 만들어 영원히 신앙의 자유를 빼앗았으며 유아 세례를 거부하면 사

회에서 매장시키거나 퇴출시켰다. 우리는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즉 어

느 정도 나이가 들어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만이 자발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아 독립·자유·자치 지역 교회의 회원이 됨을 믿는다.

7. 지역 교회의 두 직분 (Two Offices in Local Churches, 딤전 3:1-13)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성경에 따라 교회 내에 오직 두 가지 직분, 즉 목사와 

집사의 직분이 있음을 믿었다. 이 두 직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 반드

시 남자들만이 맡을 수 있으며 성경에서 목사와 장로와 감독은 동일한 직분

을 가리킨다. 우리는 독립·자유 지역 교회가 결코 카톨릭교회와 같은 성직자 

체제가 아니며 직분은 성도들 간의 기능의 차이일 뿐 결코 계급이 아님을 믿는

다. 따라서 우리는 목사나 성도들이 질서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형제라 부를 

수 있고 또 그렇게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가 예수님의 참된 신

약 교회임을 믿는다(히 2:11).

8. 교회와 국가의 분리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마 22:15-22)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교회와 국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분리되어야 하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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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을 통제하거나 간섭할 수 없음을 믿었다. 중세 암흑시

대의 사악한 종교 독재 행위는 바로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된 국가 교회, 즉 

양심의 자유를 송두리째 빼앗아 간 독재 교회의 출현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다. 역사를 통해 자유 교회 교인들은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된 국가 교회에 

항거하여 피를 흘렸다. 그 결과 미국 헌법에 종교와 양심의 자유가 명문화되

었고 그 이후에 대부분의 국가에도 이것이 파급되어 현대 시민들이 이러한 자

유를 향유하게 되었다.

미국의 침례교회

미국에서 침례교회가 부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큰 꿈을 가지고 아메리

카 신대륙으로 이주한 유럽 사람들에게는 국가 교회의 독재와 탄압이 머릿속

에 생생히 남아 있었다. 따라서 비록 청교도들의 장로교회가 신대륙에 먼저 들

어왔으나, 개인 양심의 자유를 허락하고 교회 내에 계급 없이 모두를 형제자매

라 부르며 남녀노소 및 인종의 평등, 회중의 대의 통치를 주장하는 성경적 침

례교회가 자연스럽게 보통 사람들의 교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렇게 다시 태

어난 사람들만으로 구성된 침례교회가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보여 믿지 않

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였기에, 미국에서는 침례교회가 가

장 크게 부흥하였다. 

한편 침례교회가 주장하는 지역 교회의 자치권에 근거하여 국가의 지방 자치 

제도 역시 급속도로 정착되기 시작했다. 실로 지금까지 미국의 국력과 위상이 

유지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경적 신약 교회 신자들의 기도와 노력을 통

한 하나님의 복이라 할 수 있으며,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 다수가 위

의 여덟 가지 원칙을 지키는 독립침례교회라는 점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침례 성도들의 유산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인종에 상관없이 침례 성도들은 항상 서민들에게 다

가가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였다. 침례 성도들은 일관되게 

인격화된 기독교, 즉 삶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인격이 배어 나오는 뜨거운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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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전하였다. 또한 이들의 교회 생활에서 드러난 소박한 민주주의는 아무런 

유산도 물려받지 못한 서민층에게 강력한 호소력을 보였다. 이들은 개인이 스

스로 성경을 읽고 오직 성경에만 순종할 것을 권면하였고 그 결과 많은 사람

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과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을 허락하시는 절대 주

권자이심을 성경을 통해 스스로 확신하게 되었다. 이는 다른 교파나 교단에서

는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독특한 특징이었다. 이러한 영적인 자유와 평등의 유

산을 후손들에게 남기기 위해 침례 성도들은 전력투구하였으며, 성경의 진리

를 수호하기 위해 카톨릭교회의 유아 세례와 성만찬의 화체설이라는 이단 교

리와 싸우면서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놓았다. 우리 침례 성도들의 선조들은 

이러한 희생으로 온 인류의 자유·독립 역사를 수놓아 왔으며 그 결과 오대양 

육대주의 자유 시민들로부터 열렬한 갈채를 받아 왔다.

21세기 침례 성도들의 책임

이제 우리 눈앞에 21세기가 환하게 열렸다. 국내에서 수적 열세로 인해 때로 

오해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우리 침례 성도들은 이제 어떤 비전을 가지고 21세

기를 살아가야 할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영향력을 확대하는 교황의 천주

교와, 이에 부응하여 점점 더 천주교화되고 있는 개신교회들을 보며 우리 침례 

성도들은 더욱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먼저 우리는 

침례 성도 선조들이 목숨을 내걸고 지킨 바른 성경 곧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보

존해 주신 킹제임스 성경을 채택하여 ‘오직 성경으로’라는 기치하에 영혼 구령

에 매진하여야 한다. 「천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 목사,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

리, 설교의 왕자 찰스 스펄전, 불굴의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 등과 같은 침례

교 선조들의 본을 따라 우리 또한 강력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점에서 우리는 큰 배도의 물결을 보고 

있다. 천주교, 배도한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뉴에이지 등이 하나가 되어 단

일 세계 종교를 구축하려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이미 교황의 지도하에 여러 차

례 예행 연습을 하였다. 이러한 위험한 시점에서 우리 침례 성도들은 단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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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성경적 에큐메니컬 종교 일치 운동을 배격하고 이 같은 배도의 누룩에 조금

이라도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특히 록 음악 위주의 경

배와 찬양과 연극·드라마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대체하며 은사주의·신비

주의로 인한 기복 신앙이 기승을 부리는 이때에 우리 침례 성도들은 성도들에

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면서(유 3) 복음적 근본주의 교회

들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

다.”(계 2:7, 11, 17, 29; 3:6, 13, 22)라는 주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제는 우리가 용기 있게 복음을 들고 나서야 한다. 그

래서 21세기를 우리 침례 성도들의 전성기로 만들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며 지옥의 문들을 부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자! 침례

교회의 창시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을 주실 것이

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

쳐 지키게 하라. (마 28:19-20)

“우리는 침례 성도들이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믿는다. 침례 

성도들의 순교 역사가 증명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늘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리스도의 신부의 정결함을 

더럽히는 그 어떤 연합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찰스 스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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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I will build my church, 마 16:18)는 웅대한 선

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라는 유기체를 세

우셨다. 미래형으로 기록된 이 획기적인 선언 속에는 교회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교회의 소유주가 예수님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

러나 있다.

그러면 교회란 무엇인가? 많은 이들이 예배당을 교회로 알고 있지만 사실 

교회 곧 ‘에클레시아’(ekklesia)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뜻한

다. 즉,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성도들 자체가 교회이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달리 신약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 제사

장이 된다는 사실이다(벧전 2:5, 9).

그러나 주후 1세기가 지나가기도 전에 구약의 제사장 계급 체제로 돌아가 성

도들 위에 군림하려는 무리가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했고 이들은 예수님의 신

약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다(계 2:15). 그 이후의 교회 역사는 창조자시요 구

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교’(Christianity)와 창조물인 교회

부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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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따르는 ‘교회교’(Churchianity) 사이의 심각한 갈등과 반목의 역사이다. 

즉, 교회 역사는 ‘국가 교회’(State church)인 ‘교회교’가 ‘자유 교회’(Free 

church)인 ‘기독교’를 심히 핍박하고 박해해 온 역사이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참된 교회와 바른 교회사에 근거하여 ‘성도들의 피 흘린 발자취’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말세의 배도가 

바로 교회라 불리는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큰 오해: 기독교의 뿌리는 천주교가 아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가 천주교에서 나온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그러

나 기독교는 천주교가 아니라 유대교에서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

하여 구약 성도들, 열두 사도들, 첫 순교자 스데반, 첫 선교사 바울 등 대다수 

초대 교회 성도들은 천주교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으며 성경의 대부분이 유대

인들에 의해 기록되었다. 천주교에서 초대 교황이라고 주장하는 베드로 역시 

유대인이었다. 사실 베드로나 바울은 천주교를 알지도 못했다. 신약 성경의 

복음 또한 로마에서 시작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확산됨으로써 땅

끝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참 교회는 시작부터 천주교와 아무런 상관이 없

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가 천주교에서 나왔다는 거짓말을 믿게 된 이유

는 단 한 가지 때문이다. 그것은 곧 기독교회사가 필립 샤프 같은 자유주의자, 

즉 천주교의 영향을 받은 교회사가들에 의해 철저히 왜곡되었고 이처럼 ‘왜곡

된 교회사’ — 엄밀한 의미에서 카톨릭교회사 — 를 ‘천주교에서 나왔으나 천

주교와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프로테스탄트들’이 자신들의 교회와 신학교

에서 여과 없이 가르쳐 왔기 때문이다. 

초기 신약 시대의 고귀한 무리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시민으로 국가의 법에 순응하였으나 카이사르

(가이사)가 자기를 주 하나님으로 선언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카이사르는 자기를 신이라 부르면서 자기에게 경배와 희생을 드릴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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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단호히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그들에 대한 

무서운 핍박이 시작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도덕이나 가치관뿐만 아

니라 심지어 황제의 법도 주 하나님의 법에 우선할 수 없다고 믿었고 결국 자

기를 신으로 선언한 황제의 눈 밖에 나게 되었다.

한편 카이사르는 기독교와 바빌론 신비 종교를 혼합해서 자신을 우두머리

로 하는 국가 교회인 천주교를 구축하기 시작했고, 많은 교인들이 천주교라

는 배도의 넓은 길을 따라갔다. 반면에 이를 거부하는 참 성도들은 극심한 핍

박을 받으며 맹수들의 밥이 되면서도 결코 국가 교회의 일원이 되려 하지 않았

다. 이 고귀한 무리들은 자기 속에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로 신앙 

양심을 따라 국가 교회가 아닌 자유 교회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그리스도냐, 카이사르냐?

주후 313년, 대음모자 콘스탄틴 황제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독교를 로마

의 국가 종교로 공인했다. 그 이후로 이 타락한 국가 교회는 이교도들의 풍습

에 근거한 마리아 숭배, 성인 숭배, 각종 우상 숭배, 제사장 체계, 교황, 추기

경, 교부, 연옥, 면죄부, 유아 세례 등 도저히 그리스도인들이 용납할 수 없는 

가증한 것들을 강제로 교회에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 교

회는 자신들의 범주 안에 머무르려 하지 않는 자유 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여 

참 성도들을 화형이나 수장 등 각종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하였다. 이단이란 

말은 참으로 무서운 말이다. 중세 암흑시대에 카톨릭교회에 의해 이단으로 정

죄받으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었다.

피 흘린 발자취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로 퍼져 나가 1세기 후반에는 그 당시의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되었

다. 또 국가 교회의 모진 박해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짊어지고 도시를 떠나 산

지에서, 계곡에서 유랑하며 꾸준히 순례의 행보를 이어 갔다. 주후 2세기에는 

처음으로 소아시아에서 몬타니스트들(Montanists)이 사도 교회의 순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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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치면서 믿는 성도만이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음을 주장했으며, 스스로 믿음

을 고백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에게 베푸는 유아 세례는 전적으로 비성경적임

을 선언하고 재침례(Anabaptism)를 행했다.

주후 3세기에는 전 로마 제국에서 노바티안들(Novatians)이 일어났다. 이들 

역시 유아 세례의 죄악을 폭로하며 교회의 순수성을 외쳤다. 이들은 그 순수성

으로 인해 후에 ‘순수한 자들’이라는 뜻을 지닌 카타리들(Cathari)이 되었다. 

그 뒤 4세기 초에는 아프리카에서 도나티스트들(Donatists, 혹은 도나투스

파)이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외치며 일어났다. 또한 7세기경에는 타우루스 산

지에서 폴리시안들(Paulicians)이 초대 자유 교회의 맥을 이으며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선교하기 시작했는데 이들 역시 구원받은 성도들만의 침례와 그러한 

성도들만의 교회 회원권을 주장했다.

그 뒤 자유 교회는 12세기경의 왈덴시스들(Waldensians, 혹은 왈도파)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들은 알프스 계곡에서 바른 성경을 붙들고 오직 성경만이 

최종 권위임을 외치면서 카톨릭교회와 분리되기 시작했다. 동시에 불가리아와 

보스니아에서는 보고밀(Bogomil)이라는 이름의 자유 교회가 카톨릭교회로

부터 이단으로 정죄받으면서 급속히 퍼지기 시작했다. 

한편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는 폴리시안들과의 사상적 연관성이 있다고 추정

되는 알비겐시스들(Albigenses, 혹은 알비파)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들고 

나타나기 시작했다. ‘피 흘린 발자취’에서 언급되는 여러 무리들과 재침례교회 

성도들은 교리 전반에서 현시대 근본적인 독립침례교회와 동일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일부 집단은 신학적으로 불균형하거나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수용하

기 어려운 요소들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서는 신약 교회가 지키고자 했던 다섯 가지 근

본 원리, 곧 성경의 절대적 권위, 거듭난 신자들로 이루어진 교회, 신자 침례(침

수례), 양심의 자유와 정교분리, 회중 정치와 지역 교회의 자율성이 공통적으

로 발견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은 교리가 완전히 일치하는 동일 계보라기보

다, 제도화된 국교회 체제에 맞서 신약 교회의 본질을 유지하려 했던 흐름 속

에서 침례교회와 일정한 영적 유대성을 형성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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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테스탄트/개신교

1517년 카톨릭교회의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는 교황과 카톨릭교회에 대항하

며 ‘항거자’, 즉 프로테스탄트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신약 성경의 자유 교회에

서 출발하지 않았기에 카톨릭교회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것보다는 그 안에 남

아 있으면서 개혁을 이루고자 했다. 그 결과 루터 교회는 ‘사람이 믿음으로 의

롭다고 여겨진다’는 핵심 교리를 제외하고는 카톨릭교회의 악습과 전통을 거

의 그대로 물려받아 생명이 없는 국가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고, 결국 1998년 

6월에 미국 루터 교회는 다시 카톨릭교회와 하나가 되기로 공식적으로 선언하

기에 이르렀다. 

장로교회 혹은 개혁 교회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칼빈 역시 유아 세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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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습을 타파하지 못하고 제네바에서 국가 교회를 구축하면서 재침례교도 같

은 자유 교회 무리들을 핍박하였다. 카톨릭교회에서 나온 대부분의 프로테스

탄트들은 교회가 다스리는 세상이 곧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카톨릭교회의 

신념을 그대로 수용하여 한결같이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를 따랐고 성

경 말씀 준수 측면에서 자유 교회와 큰 차이를 보였다.

근대 자유 교회

한편 종교 개혁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 교회는 재침례 성도

(Anabaptists), 메노나이트(Mennonites) 등의 이름으로 온 유럽에 등장하

여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회중 통치를 가르치며 믿는 성도들만의 교회 회원권, 

전 성도 제사장 직분, 국가와 교회의 분리, 양심의 자유 등을 외치기 시작했고 

급기야 이민의 물결을 따라 아메리카 대륙에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17-18세기 

영국과 미국에서는 자유 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은 침례교인들(Baptists)이 기

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존 번연, 찰스 스펄전, 윌리엄 케리, 아도니

람 저드슨 같은 걸출한 인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도 처음에는 국가 교회를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침례교인

들이 강력히 반대했고 결국 이들로 인해 국가와 교회의 분리, 양심의 자유, 종

교의 자유 등이 헌법에 명시되게 되었다. 그 이후로는 누구든지 양심에 따라 

종교를 택할 수 있게 되었고 수많은 영혼들이 국가 교회의 탄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대 국가들의 대부분이 미국 헌법을 기초로 하여 이러

한 자유들을 허락하게 되어 결국 전 세계 시민들이 자유 교회의 투쟁으로 인

한 인권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말세의 배도

지금 온 세상은 정치와 경제와 종교의 통합을 원하고 있다. 정치는 UN 주

도하에, 경제는 WTO 등을 통해 이미 통합이 시작되었고, 종교는 1960년대

의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 카톨릭교회의 주도하에 급속도로 통합되고 있다. 

그 결과 WCC, NCC, 오순절 은사주의(신사도 운동), 뉴에이지 운동, 록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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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V, Living Bible 등의 타락한 성경, ECT, 즉 ‘복음주의자들과 천주교도들

의 연합’ 등이 일정 측면에서 카톨릭교회의 통제를 받으며 기독교의 근간을 무

너뜨리고 있다. 이제 머지않아 카톨릭교회가 주축이 된 사상 최대의 국가 교회

가 우리 앞에 출현하여 다시 한번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다. 이 같은 말세의 배

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미 자신의 서신서들에 여러 차례 기록해 놓았다! 

“어떻게 루터로부터 출발한 프로테스탄트 루터 교회가 카톨릭교회와 다시 하

나가 될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해할 필요는 없다. 성경에 뿌리를 두지 않으면 

누구나 배도의 길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여!

당신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가? 배도한 교회와 철저히 분리된 성도들이 

성경에 따라 피를 흘리며 남겨 준 발자취를 따를 때에만 배도의 거센 물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 과거에 북 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아합 왕의 극심한 우

상 숭배 속에서도 7,000명의 남은 자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 당신도 그러한 남은 자들 중에 있는가? 성경대로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후에 주님께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크기를 보지 말고 내가 속한 무리가 순결한 자들인가를 살

펴보기 바란다. 부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과연 맹목적으로 

‘교회교’의 전통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를 점검하기 바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 지금 당신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신 그분의 ‘내 교회’에 

속해 있는가?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 및 채찍질의 시련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느니라.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

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 가죽을 입은 채 떠돌아다니고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였느

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히 11: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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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3. Theodosian Code (Codex Theodosianus, 438 AD). Book XVI, Title 1. (기독교의 국교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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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Press, 2005. (펜윅의 생애, 사업 선교 모델, 한국 

침례교 형성 과정과 영향력을 한국·영미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연구서)

8. 아이작 포스터 (Isaac F. Foster, 1923-2010)

1. 기독교 한국성서침례교회 전국 친교회, 「한국 성서침례교회 50년사」, 2004. (포스터의 파송, 선

교, 한국 성서침례교회의 형성 과정)

2. 기독교 한국성서침례교회 전국 친교회, 「표수다 선교사 소천 공지」, 2010. (‘뼈를 묻은 선교사’

라는 평가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문헌. 교단 내부에서 포스터의 역사적 위치와 신학적 유산을 

평가한 핵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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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거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력 하에서 중세 암흑시대를 살았던 민초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지만, 성경을 번역한 죄로 

화형당한 선조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왕의 명령에 의해 탄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세상을 비춘 

진리의 빛 1611년 킹제임스 영어 성경.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있습니다.

사랑침례교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 원어의 단어들을 그대로 일대일 대응시켜 번역한 성경입니다.

● 지난 400년 동안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순수하게 보존된 성경입니다.

● 영어권에서 모든 성경과 모든 신학 서적의 표준이 된 성경입니다.

● 전세계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읽히고 번역된 성경입니다.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충실하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운율이 유지되어 영감을 불러 일으킵니다.  

● 용어 색인이 가능하도록 모든 중요 단어를 통일하였습니다.

● 역사성과 현실성을 인정하여 번역하였습니다.

● 원어와 영어의 감동 그대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마제스티 에디션은 30년 동안 번역/교정하여 완성한 성경입니다. 

1611년 킹제임스 바이블

인류 역사 최고의 성경 !

www.KeepBible.com그리스도예수안에도서
출판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
본 출판사는 생명의말씀사 온라인서점에서 ‘8대 성경 출판사’로 꼽히며, 흠정역 성경은 첫 출간 때부터 베스트 성경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마제스티 에디션
한영대역 관주성경  스터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작은 성경  비교 신약 성경

King James Bible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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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역성경에서 삭제된 구절들

성경 구절 개역성경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 마17 :21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아니

하느니라, 하시니라.

2 마18:11 (없음)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3 마23:14 (없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

들의 집을 삼키고 위장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4 막9:44 (없음)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5 막9:46 (없음)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6 막11:26 (없음)
그러나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

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7 막15:28 (없음)
이로써, 그는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고 말하는 성경기록이 성취되

었더라.

8 눅17:36 (없음)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9 눅23:17 (없음)
(이는 그 명절이 되면 필히 빌라도가 반드시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더라.)

10 행8:37 (없음)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

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

11 행15:34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라는 거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였으며

12 행28:29 (없음) 그가 이 말들을 하매 유대인들이 떠나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13 롬16:24 (없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4
요일 

5:6~7

6 … 물과 피로 임

하셨고 7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

령은 진리니라

6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증언하시는 분

은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7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

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개역성경은 7절을 빼고 원래 6절의 전반부는 6절에, 후반부는 7절에 넣음.)

표준새번역, 공동번역, NIV, NASB 등도 위의 구절들을 빼거나 또는 원래 없는 것처럼 괄호나 각주 처리함.

값 8,000원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24:35)

그리스도예수안에도서
출판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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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예수안에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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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바로 보기  라킨 외/ 정동수 역

그림과 도표 등 알기 쉬운 자료들이 컬러로 수록된 책. 라킨의 

책과 부록들로 성경 신자의 필수 지식을 담아 성경에 대한 정

확한 이해를 돕는 책. 세대주의(경륜)에 관한 책 합본. 

구원 바로 알기  정동수 

누구나 꼭 알아야 할 영혼 구원의 이유와 방법과 바른 구원에 

관한 진리를 쉽게 설명한 책으로 불신자는 물론 구원의 개념이 

명확치 않은 모든 크리스천을 위한 내용. 강의 MP3포함. 

천주교 시리즈 3권  우드로우, 릭 존스, 로이드 존스 외 

천주교의 유래/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 철저히 파헤치는 책으로 기원과 교리

는 물론 장차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일까지 알게 해주는 책. 3권 

중 한 권만으로도 그 심각성과 문제점을 잘 알 수 있다. 

킹제임스 시리즈 3권  사무엘 깁, 버튼 외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답변서/ 입문서 

역사 : 성경의 기록과 보존 과정, 번역 과정, 번역상의 문제와 

오류 등을 짚어 준다./ 답변서 : 100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 킹

제임스 성경의 오해를 풀고 왜 오류가 없는지 밝힌다./ 입문서 

: 길라잡이 역할, 흠정역 사용자들의 생생한 체험담 수록.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  레이시 외

레이시 목사, 디한 박사 등의 책이 합본으로 담긴 책. 피의 성분

과 성경적 원리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담은 책. 예수님 

피의 복음이 왜 필요한지 알려주는 책.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  레이시 

레이시 목사의 천국 지옥에 관한 저서 2권 합본. 철저히 성경으

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잘못된 개념 설명. 놀라움과 두려움을 

넘어 희망과 소망을 주며 전도에 대한 위급함을 일깨우는 책. 

천사와 UFO 바로 알기  정동수 
천사와 네피림, 마귀의 천사들의 땅속 음모와 미확인 비행물체

에 대해 속시원히 풀어주는 흥미로운 책. 

오순절 은사운동 바로 알기  유인 외

유인 목사의 저서와 부록들로 구성해 사도행전을 오해해서 생

기는 은사운동의 양상과 폐해를 파헤치고, 체험 주의 은사운동

의 신비함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참된 믿음을 알려 주는 책. 

행위 종교와 은혜 복음  잭슨 외/ 고정인 역

모든 것을 끝낸 복음과 행위로 이루어가는 불완전한 종교를 대

비하여 구원의 영원성과 완결성을 일러스트와 함께 설명한 책.

  

성경의 역사: 어둠 속의 등불   핀토/ 정동수 역

성경의 언어, 성경의 영감, 그리고 성경의 보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의 섭리 등 성경의 모든 역사와 바

른 성경의 뿌리, 기타 역본들의 실체를 한눈에 보여 주는 책.

이슬람교 바로 알기  클라우드 외/ 박용찬 외 역

테러와 우상숭배의 종교 이슬람의 정체 및 마지막 때의 역할을 

분석한 책. 한국 이란인교회 이만석 목사의 글 등 부록에 수록.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  잭 맥엘로이

불신자들과 확신 없는 교인들에게 다른 종교들을 모두 비교해 

기독교와의 차이점을 알리면서, 영혼을 온전히 살릴 수 있는 분

은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변증한 책.     

세상을 바꾼 책 킹제임스 성경(1611) 
그리스도예수안에 편저/ 김용묵 외 역

영어성경의 역사와 함께 킹제임스 성경의 탄생 과정을 소개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지면으로 볼 수 있도록 소개한 책. 

왜 안 하는가?  정동수

사도신경, 주기도문, 축도, 새벽기도, 통성기도, 구약의 십일조,  

일천 번제, 열린 예배와 록 음악, 방언/신유, 축사 등을 신약교

회에서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책.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김재욱/ 정동수 책임감수

유대인의 역사, 세계 정세, 다니엘서 해석, 배교 현황 등을 통해 

말세의 징조를 돌아보고 시각 자료를 통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한 책. 바른 성경 해석과 베리칩 등 종말론 총정리!   

재림과 휴거 시리즈 2권  모리스, 정동수 외

역사와 영원의 파노라마/ 바로 알기 

창조과학의 아버지 헨리 모리스 박사가 성경을 추적한 종말 분

석서와 재림과 휴거에 관한 기본 지식을 모은 두 권의 시리즈.   

에스라성경사전/지도 2권  정동수 외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는 데 필요한 용어 색인 사전, 낱말 풀이 

사전, 다양한 지도 및 선도 등을 제공한다.

킹제임스 흠정역 

한영대역/ 스터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다른 한국어 성경들은 물론, 기타 킹제임스 한글 번역본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정확한 번역본 흠정역!! 이미 많은 그리스

도인들이 증인이 되고 있다. 한영대역은 영문 원본과 대조할 수 

있고, 스터디 바이블은 에스라 성경사전과 지도 및 선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큰글자 성경과 작은 성경도 있다. 

박사 성경 

현대 역본 성경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번역의 대본인 

본문이 킹제임스 성경, 루터 성경 등과 다르다는 데 있다. 

박사 성경은 NIV같이 소수 사본에 근거한 신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잘못되었는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 표시하여 누구라도 문제를 쉽게 볼 수 있게 하였다.

비교 성경 

이것은 한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개역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

경(KJV), NIV 신약 성경을 4개의 열에 병행해서 배열하여 누구

라도 쉽게 4개의 성경을 비교/분석할 수 있게 한 성경이다.

개역성경분석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해 온 개역성경이 신학적으로 어

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 주고 왜 킹제임스 성경이 하

나님의 바른 말씀인가를 보여 준다.

바른 신앙을 위한 크리스천의 필독서!!

그리스도예수안에도서
출판

성경 바로 보기  라킨 외/ 정동수 역

그림과 도표 등 알기 쉬운 자료들이 컬러로 수록된 책. 라킨의 

책과 부록들로 성경 신자의 필수 지식을 담아 성경에 대한 정

확한 이해를 돕는 책. 세대주의(경륜)에 관한 책 합본. 

구원 바로 알기  정동수 

누구나 꼭 알아야 할 영혼 구원의 이유와 방법과 바른 구원에 

관한 진리를 쉽게 설명한 책으로 불신자는 물론 구원의 개념이 

명확치 않은 모든 크리스천을 위한 내용. 강의 MP3포함. 

천주교 시리즈 3권  우드로우, 릭 존스, 로이드 존스 외 

천주교의 유래/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 철저히 파헤치는 책으로 기원과 교리

는 물론 장차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일까지 알게 해주는 책. 3권 

중 한 권만으로도 그 심각성과 문제점을 잘 알 수 있다. 

킹제임스 시리즈 3권  사무엘 깁, 버튼 외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답변서/ 입문서 

역사 : 성경의 기록과 보존 과정, 번역 과정, 번역상의 문제와 

오류 등을 짚어 준다./ 답변서 : 100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 킹

제임스 성경의 오해를 풀고 왜 오류가 없는지 밝힌다./ 입문서 

: 길라잡이 역할, 흠정역 사용자들의 생생한 체험담 수록.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  레이시 외

레이시 목사, 디한 박사 등의 책이 합본으로 담긴 책. 피의 성분

과 성경적 원리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담은 책. 예수님 

피의 복음이 왜 필요한지 알려주는 책.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  레이시 

레이시 목사의 천국 지옥에 관한 저서 2권 합본. 철저히 성경으

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잘못된 개념 설명. 놀라움과 두려움을 

넘어 희망과 소망을 주며 전도에 대한 위급함을 일깨우는 책. 

천사와 UFO 바로 알기  정동수 
천사와 네피림, 마귀의 천사들의 땅속 음모와 미확인 비행물체

에 대해 속시원히 풀어주는 흥미로운 책. 

오순절 은사운동 바로 알기  유인 외

유인 목사의 저서와 부록들로 구성해 사도행전을 오해해서 생

기는 은사운동의 양상과 폐해를 파헤치고, 체험 주의 은사운동

의 신비함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참된 믿음을 알려 주는 책. 

행위 종교와 은혜 복음  잭슨 외/ 고정인 역

모든 것을 끝낸 복음과 행위로 이루어가는 불완전한 종교를 대

비하여 구원의 영원성과 완결성을 일러스트와 함께 설명한 책.

  

성경의 역사: 어둠 속의 등불   핀토/ 정동수 역

성경의 언어, 성경의 영감, 그리고 성경의 보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의 섭리 등 성경의 모든 역사와 바

른 성경의 뿌리, 기타 역본들의 실체를 한눈에 보여 주는 책.

이슬람교 바로 알기  클라우드 외/ 박용찬 외 역

테러와 우상숭배의 종교 이슬람의 정체 및 마지막 때의 역할을 

분석한 책. 한국 이란인교회 이만석 목사의 글 등 부록에 수록.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  잭 맥엘로이

불신자들과 확신 없는 교인들에게 다른 종교들을 모두 비교해 

기독교와의 차이점을 알리면서, 영혼을 온전히 살릴 수 있는 분

은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변증한 책.     

세상을 바꾼 책 킹제임스 성경(1611) 
그리스도예수안에 편저/ 김용묵 외 역

영어성경의 역사와 함께 킹제임스 성경의 탄생 과정을 소개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지면으로 볼 수 있도록 소개한 책. 

왜 안 하는가?  정동수

사도신경, 주기도문, 축도, 새벽기도, 통성기도, 구약의 십일조,  

일천 번제, 열린 예배와 록 음악, 방언/신유, 축사 등을 신약교

회에서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책.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김재욱/ 정동수 책임감수

유대인의 역사, 세계 정세, 다니엘서 해석, 배교 현황 등을 통해 

말세의 징조를 돌아보고 시각 자료를 통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한 책. 바른 성경 해석과 베리칩 등 종말론 총정리!   

재림과 휴거 시리즈 2권  모리스, 정동수 외

역사와 영원의 파노라마/ 바로 알기 

창조과학의 아버지 헨리 모리스 박사가 성경을 추적한 종말 분

석서와 재림과 휴거에 관한 기본 지식을 모은 두 권의 시리즈.   

에스라성경사전/지도 2권  정동수 외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는 데 필요한 용어 색인 사전, 낱말 풀이 

사전, 다양한 지도 및 선도 등을 제공한다.

킹제임스 흠정역 

한영대역/ 스터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다른 한국어 성경들은 물론, 기타 킹제임스 한글 번역본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정확한 번역본 흠정역!! 이미 많은 그리스

도인들이 증인이 되고 있다. 한영대역은 영문 원본과 대조할 수 

있고, 스터디 바이블은 에스라 성경사전과 지도 및 선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큰글자 성경과 작은 성경도 있다. 

박사 성경 

현대 역본 성경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번역의 대본인 

본문이 킹제임스 성경, 루터 성경 등과 다르다는 데 있다. 

박사 성경은 NIV같이 소수 사본에 근거한 신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잘못되었는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 표시하여 누구라도 문제를 쉽게 볼 수 있게 하였다.

비교 성경 

이것은 한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개역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

경(KJV), NIV 신약 성경을 4개의 열에 병행해서 배열하여 누구

라도 쉽게 4개의 성경을 비교/분석할 수 있게 한 성경이다.

개역성경분석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해 온 개역성경이 신학적으로 어

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 주고 왜 킹제임스 성경이 하

나님의 바른 말씀인가를 보여 준다.

바른 신앙을 위한 크리스천의 필독서!!바른 신앙을 위한 크리스천의 필독서!



추천 참고도서

●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한영대역, 스터디, 큰글자, 박사, 신약성경 등) 그리스도예수안에(www.

KeepBible.com)

2.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S. 깁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구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100가지 질문과 대답’) S. 깁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킹제임스 성경 입문서(구 ‘킹제임스 성경 길라잡이’) B. 버튼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5. 킹제임스 성경 변호  E. 힐즈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6. 킹제임스 성경의 4중 우수성  D. 웨이트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7. 킹제임스 성경의 영광  T. 홀랜드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8. 개역성경분석  정동수 저, 그리스도예수안에(사랑침례교회 무료 요청)

9. 바른 성경과 바른 사본을 찾아서  K. 파이퍼 저,  이황로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10. 신약분석성경(한/헬/영 대역판)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1. 뉴바이블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2. 우리말 성경 연구  나채운 저, 기독교문사

13. New Age Bible Versions, Gail Riplinger(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4. Final Authority, William P. Grady(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5. Did the Catholic Church Give Us the Bible?  

    David W. Daniels(www.Chick. com 혹은 www.amazon.com)

● 천주교

1.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R. 존스 저, 정동수 박노찬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천주교의 유래  R. 우드로우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M. 로이드 존스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무엇이 다른가?  F. 리데나워 저, 생명의말씀사

5. 교황 대신 예수를 선택한 49인의 신부들  R. 베닛 & M. 버킹엄 저, 이길상 역, 아가페

6. 종교에 매이지 않은 그리스도인  F. 리데나워 저, 정창영 역, 생명의말씀사

7. 무모한 신앙과 영적 분별력  맥아더 저, 안보헌 역, 생명의말씀사

8. 로마 카톨릭 사상평가  로레인 뵈트너 저, 이송훈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9. 천주교도 기독교인가?  유선호 저, 하늘기획

10. A Woman Rides the Beast  Dave Hunt(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1. Babylon Religion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2. Queen of All  Jim Tetlow(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뉴에이지 운동  

1. 천사와 UFO 바로 알기(구 ‘천사는 있다’, ‘UFO는 있다’)  정동수 편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뉴에이지 신비주의 - 이교주의와 뉴에이지 운동의 현재  김태한 저, 라이트하우스



4. 뉴에이지 운동(IVP소책자57)  D. 그릇하이스 저, 김기영 역,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IVP)

5. 뉴에이지 운동(비교종교시리즈7)  론 로우즈 저, 은성

6. 뉴에이지에 대한 연구와 대책(울타리 문화교재시리즈6)  낮은울타리

● 오순절 은사 운동

1. 오순절 은사 운동 바로 알기  W. 유인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무질서한 은사주의  존 맥아더 저, 이용중 역, 부흥과개혁사

3. 사단은 성도를 어떻게 속이는가?  제시 펜 루이스 저, 전의우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4.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 창조와 진화 

1. 1318 창조과학 A to Z  김재욱 저, 생명의말씀사

2. 창세기연구(상,하)  헨리 M.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3. 기원 과학  한국창조과학회, 두란노

4. 놀라운 창조 이야기  듀안 기쉬 저, 국민일보

 5. 밝혀진 만물 기원과 창조 신비(창조과학시리즈1)  데니스 피터슨, 나침반

6. 숨겨진 공룡의 비밀  듀안 기쉬, 서용연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7. 자연과학과 기원  이웅상 외 저, 한국창조과학회

8. 한 손에 잡히는 창조과학  이은일 저, 두란노

9. 가자! 신비한 공룡의 세계로  폴 테일러 저, 송지윤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10. 고대 한자 속에 감추어진 창세기 이야기  넬슨 외 저, 전광호, 우제태 역, 기독교출판공동체

11. 심판대의 다윈 제2판 : 지적설계논쟁  필립 E. 존슨 저, 이승엽 이수현 역, 까치

12. 젊은 지구  J. 모리스 저, 홍기범 조정일 역, 한국창조과학회

13. 창세기에 답이 있다(구 ‘신앙 대 신념’) 켄 함 & 폴 테일러 저, 한국창조과학회

14. 재창조는 없다  정동수 외, 그리스도예수안에(근간)

● 기타 

1. 설교와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저, 정근두 역, 복있는사람

2.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3.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4.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글  호라티우스 보나 저, 생명의말씀사 

5. 윌밍턴 종합성경연구 1,2,3  H. L. 윌밍턴 저, 박광철 역, 생명의 말씀사

6. 하나님이 주신 보장된 삶  빌 길햄 저, 유상훈 역, 도서출판NCD엔시디

7.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  헨리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8.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9.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0.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1.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존 맥아더 저, 생명의 말씀사

12. 칼빈주의 비평 데이빗 클라우드 외 저, 그리스도예수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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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역성경에서 삭제된 구절들

성경 구절 개역성경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 마17 :21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아니

하느니라, 하시니라.

2 마18:11 (없음)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3 마23:14 (없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

들의 집을 삼키고 위장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4 막9:44 (없음)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5 막9:46 (없음)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6 막11:26 (없음)
그러나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

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7 막15:28 (없음)
이로써, 그는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고 말하는 성경기록이 성취되

었더라.

8 눅17:36 (없음)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9 눅23:17 (없음)
(이는 그 명절이 되면 필히 빌라도가 반드시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더라.)

10 행8:37 (없음)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

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

11 행15:34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라는 거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였으며

12 행28:29 (없음) 그가 이 말들을 하매 유대인들이 떠나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13 롬16:24 (없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4
요일 

5:6~7

6 … 물과 피로 임

하셨고 7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

령은 진리니라

6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증언하시는 분

은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7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

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개역성경은 7절을 빼고 원래 6절의 전반부는 6절에, 후반부는 7절에 넣음.)

표준새번역, 공동번역, NIV, NASB 등도 위의 구절들을 빼거나 또는 원래 없는 것처럼 괄호나 각주 처리함.

값 8,000원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24:35)

그리스도예수안에도서
출판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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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역성경분석
성경은 단 두 종류뿐이다!!

당신의 성경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육체 밖에서  욥기 19:26 육체 안에서

(없음) 사도행전 8:37 (있음)

짐승의 혼 전도서 3:21 짐승의 영

삼위일체 삭제 요한일서  5:7-8 삼위일체 하나님 있음

계명성 이사야 14:12 루시퍼

해골  누가복음 23:33 갈보리

당신의 성경, 어느 쪽인가?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

<표준새번역·공동번역·NIV·NASB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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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 BIBLE

무료 PDF 책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소개

목회자·신대원생

무료 성경 증정

무료 설교

강해 노트

신약 교회 회복을 위한 
교회사의 이해
제1장 ┃ 초대 교회 시대 

제2장 ┃ 밀라노 칙령과 기독교 공인 

제3장 ┃ 어거스틴과 국가 교회

제4장 ┃	 중세 카톨릭교회의 등장

제5장 ┃ 중세 종교 재판소

제6장 ┃ 어둠 속의 등불

제7장 ┃ 16세기 종교 개혁

제8장 ┃ 스위스 재침례교회

제9장 ┃ 영국 침례교의 탄생 및 확산

제10장 ┃ 신대륙의 청교도 신정 국가

제11장 ┃ 버지니아에서의 자유 투쟁

제12장 ┃ 침례교 신학이 법이 되다

제13장 ┃ 자유의 열매

제14장 ┃ 침례교 최대의 분열

제15장 ┃ 세계로 뻗어나간 침례교 

제16장 ┃ 독립침례교회의 도전과 응답 

제17장 ┃ 신약 교회의 회복과 침례교의 유산 

부록 >>

침례교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 신약 교회 정신을 실천한 신앙의 거인들   

죽음으로 지킨 진리: 침례(Baptism)/침례 성도(Baptists)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 

교회사

값 25,000원


